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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철훌 

오직 성령이 너회에게 임하시면 너회가 권능올 받고 여l루싫햄과 온 
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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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서론 

1. C!l 훌셔 는 누구에 의빼셔 기륙되 었는가 ? 
�(I) 본서 에는 이 책의 저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얼반척으로 본서는 

누가복음과 합께 누가에 의해서 기 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dolp h Harnack， T heo 
dor Za hn， James Moffatt， A .B . Bruce) . 

(2) 그 이유로 본서는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와 동일한 인물이 저 술했융올 스스로 밝히 
고 있으며 (1 : 1 ; 녹 서론 fQl l ; 녹 1 : 3) 또 본서 에 기록된 사건 중 어 떤  기사는 4복옵서 
가운데 누가복읍에만 기록되어 있다(참조， 녹 24 : 29， 52) . 

(3) 뿐만 아니 라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 갑(Policarp， A. D. 69- 155) 이나 폴리 갑의 쩨자 
이레니우스 (Irenaeus， A. D . 140- 200) ， 역사가 유 셔]1:11 우스(Eusebius ， A.  D .  260- 339) 
도 본서률 누가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었다. 

(4) 특별 히 위 의  주장들과 더불어 초대 교회 의 전숭들에는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가 자신의 
여 행 기를 기초로 해서 본서훌 기록했다고 전한다. 본서 의 저자가 바울의 동료였 디는 사 
실은 ‘우리’ 라는 말올 사용한 여 러  귀절들올 보아 명 백 히  알 수 었다(참조， 16: 10- 17 ; 
20 : 5-21 : 18 ;27: 1-28: 16) . 

(5) 한편 ‘우리’ 로  표현된 바울의 동역자가 ‘누가’ 라고 단정지울 수 있는 근거는 척 어도 바 
울과 자신올 동얼한 위 치에 물 만한 사역 자요 바울파 긴밀한 유대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 
지 되 었던 자만이 ‘우리’라는 단어률 자연스럽 게 쓸 수 있다는 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6) 그 런  측면에서 바울의 2 차  전도 여행 때부터 (드로아， 16: 10) 시 작하여 벌립보 지 역 의 복 
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으며 (16 :40) 3차 전도 여 행  말기 (20 :6) 와 예루살햄 업 성 (21 : 
17) 그리 고 로마에 호송될 때까지(27 : 1-28 : 16) 바울파 동행했던 의사 누가를 지목할 수 
있다(참조， 몬 1 : 24 ; 딩후4 : 11).  본서 의 기록에 의학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점에서도 
의사 누가가 본서의 기록자였옵율 확청 할 수 있다(참조、 1 : 3 ; 3 : 7 ; 9 : 18， 33 ; 13 : 1 1 )  . 

(7) 결국 위 의  여 러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약간의 반대껄 이  있기는 하지 만 본서 는 누가에 
의해 기 륙되 었음이 분명 하다. 

2. c!l 본셔는 누구애 게  보내기 위빼 기륙되 었는가 ? 
� (I) 본서는 데오벌로에 게 보내기 위 해  기 록된 것 이다. 

(2) 즉 본서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1 : 1} 두번째로 데오벌로에 게 보내졌는데 그의 신분온 누 
가복음 1 : 3에서 각하로 소개된 것으로 보아 로마의 고급 판리 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3) 한편 이 데오벌로가 구체척으로 어떤 인물올 가리 키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실재 
인물로서 누가의 편지률 받율 당시 그는 이미 복융올 듣고 신앙율 가진 자였읍율 알 
수 있다(녹 1 :4) . 

3. c!1 누가가 본셔훌 기폭한 동기 와 목척윤 푸엇 인가 ?  
(Ã) ( 1 )  본서의 저 작  목척은 누가복읍의 앞부분에 기록된 대로(녹 1 : 1-4) 데 오벌로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합올 알게 하려는 데’ 었다. 
(2) 즉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척에 이어 사도률에게 임한 성 령 의  역사활 계 속해 서  차 

혜 대로 써 보내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3) 이외에도 본서는 첫째， 로마인에게 기톡교륨 변충하기 위하여， 즉 로마인률은 항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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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에 대해 우호적 인  태도률 보였다는 사실율 알리 기 위해 기 록되 었다(참초，18 : 12-17 
;23: 18-35 ;24 : 24-27 ;25 : 1-12 ;28 :30， 31) .  

(4) 둘왜， 유대인 들에 게  복읍의 진실성을 알리 기 위하여 본서는 기 록되 었다. 그 래 서  본서 
는 구약의 말씀들융 인용하여 빼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융 강초하고 있다(창조 2 :36 ; 3  
:20 ;4 : 27 ; 5 :42 ; 11 : 17 ; 15 :25， 26 ;28 :31) .  

(5) 세째， 본서는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헬라인들에게 기독교률 가르철 목적으로 
기 록되 었다(참조，，14 :8-18 ; 17 : 16-31) .  

(6) 결국 본서는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얘 헬라의 신비주의 척 인  사고에 빡져 있던 각 계  각 총  
의 사랍룹에 게 기독교률 변중하며 유대인들에 게 기톡교가 참하나님올 성 기는 종교라 
는 것올 알리 기 위해 기록되었다. 

4 .  힘 본셔는 언째 기륙되 었는가 ? 
(AJ ( 1 )  본서는 누가복음이 기록된 후 얼마 되지 않아{1 : 1}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복음보다 조 

금 늦은 A . D. 63， 64 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 려지고 었다(참죠. 녹 서론 (Q1 5) . 
(2) 왜냐하면 본셔에는 바율의 순교 사살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참촉 28 :3O， 31) ， A . D. 64 

년에 시작된 로마의 박해에 관환 기사나 예루살렘 의 합락(A . D. 70) 에 판한 사건이 빡 
져 있기 때문이다. 

(3) 그중에서도 륙히 본서 의 마지막 부분온 사도 바율이 로마로 잡혀가서 약간의 자유률 
누리며 욕중 생활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 록되어 었다 (28 :30， 31) .  

(4) 이 것은 봉서가 로마의 박해로 언 한  사도 바옳의 순교(A . D. 66 년경) 이전에 기록되었 
음올 말해 준다. 

(5) 이 러 한  사실를융 볼 때 본셔는 누가복 옴보다 초금 늦은 A. D. 63， 64 년경 에  기록되었다 
는 것이 가장 확실시되고 있다. 

5.  힘 본셔는 어디애써 기혹되 었는가 ? 
fÃ1 ( 1 )  본서 의 기 록  장소 역 시  확실하께 알 수는 없지만 일반척으로 본서는 로마에서 기 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Jerome) . 
(2) 한편 학자들에 따라셔는 본서가 누가의 고향인 안디옥이나(Hi멍'enfeld) 또는 누가가 생 

전에 오랫동안 머물렀먼 에 베소에셔 기륙되었융 것 이 라고 추촉하는 자들도 었다. 
(3) 그러나 누가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바옳파 동행하였으며 (27 : 1 )  끝까지 바울의 곁 

에 남아 있으면서 바율의 욕중 전도 활동융 자찌 하께 기륙하였다(28 :30， 31 ; 덤후 4 :  11) . 
(4) 이 와  같이 누가가 바옳의 육중 생활용 자쩌하께 기륙하였고 또 그가 바울올 쫓아 로마 

까지 갔다는 사실은 본서가 로마에서 기륙되었다는 유력한 충거가 되는 것 이 다. 
(5) 그러므로 본서는 로마에서 기 록되 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 절하다. 

6. 힘훌셔의 명청용 l윤엇언7}? 
lÄ1 (1 ) 본셔는 한끌 재역 생경에셔 ‘사도행전’ 이 라고 훌리어지고 있다. 

(2) 환편 이 명 칭이 권뀌었는 시내 산 사본(C여ex Sinaiticus， A .  D. 4C ) 에서 는  ‘ 행전’  
(헬 .  프락쩨이스) 으로，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A .  D .  4C 중반) 과 베자 사 
본 (C얘ex Beza 혹은 Codex Cantabrigiensis， 5， 6 C ) 에서는 ‘사도들의 행 전’ (훨， 프락 
쩨이스 아포스톨롤) 으로 나타나고 었다. 

(3) 뿔만 아니라 초대 교부률옹 본셔훌 ‘사도행전’ (라， 악타 아포스훌로륨) 이 라고 불렀다 
(Origen， Tertullian， Clement of Alexandria) . 

(4) 결국 본서 의 명 청은 위 의  사본들에서 유래하여 ‘사도행전’ 이 라  불리 재 되 었다. 
(5) 또한 본서의 명청은 다를 책률과는 달리 수신자의 이륨이나 지명율 본따서 붙여 진 것 

이 아니라 본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활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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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1 본셔 가  신약 생경얘셔 차지하는 위 치 빼  대빼 말하라. 
� ( 1 )  본서는 예수 그리 스도의 행 척올 기록한 복읍서와 바울의 서신융 연결시켜 주는 역 할올 

한다. 
(2) 사실 우리가 본서률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율 서 신율 이해할 수 없다. 예훌 틀면 살전 2 

: 2 에 있 는  벌립보에서 당한 바울의 고 난율 이해하기 위해서는 16 : 19-24 에 있 는  사건 
을 알아야 히며 살전 3 : 1， 2 에  있 는  디모데라는 인물융 알기 위해서는 바울의 2 차 전 
도 여 행 에  관한 기사 중 루스드라에서 있 었던 바옳의 전도 활동율 알아야 한다(참촉 16 
: 1-3) . 

(3) 이 것을 볼 때 본서는 주의 복옴올 이 방  재계에 중거 하는 바율의 사역율 이 해 하는 데 
없어서 는  안 될 매우 귀중한 자료임올 알 수 있다. 

8. 힘본셔의 월한척 인 륙생애 대빼 셔 간확하채 컬명하라. 
� ( 1 )  첫째로 본서는 신약 성경 중 유일한 역사서로서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전기률 기 록하고 

있 옵에 반해 본서는 사도들 흑히 베드로와 바옳의 행 적올 기 록하고 있 는  초대 교회 의 
역사서 이 다. 

(2) 둘째로 본서에 는  구약에서 약속된 성 령 의  역사가 직첩척으로 나타난 성 령  강림 의 역사 
(짧專) 가 기록되어 었다(흩3:28， 29) . 

(3) 측 이 러 한  성령의 역사는 교회률 세우는 훤동력 이 되 었으며 (2 장) 사도들의 복옴 중거 
에 충추척 인 역활을 하였다. 

(4) 세 째로 본서는 구약의 융법 중심 적인 사고 방식 이 신약의 복옵 중심 척 신앙으로 전환 
되 는  계 기 률  마련해 주고 있 다(10 :9-16， 28 ; 11 : 1- 18 ;20 : 7) .  

(5) 네왜 로 본서는 로마 세계와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방  민족들에게 기 
독교 의 복읍을 중거 하는 변중서 의  역 할융 하고 있 다(참촉 10 장;24 : 24-27， 圖3) .

(6) 다섯째로 본서는 바울의 행 적과 그의 서신융 연구하는 데 없어서 는  안 될 귀 중환 자료 
들융 제 시 해  주고 있 다. 

(7) 다시 말하면 본서 에는 바율의 회섬에서부터 (9켈 3 차례에 컬천 천도 여 행 (13 :4-21 : 17) 
파 예 루살렘 에서 혜포되어 로마로 끌려가기까지 (22 : 17-28 :31) 바울의 모든 천도 활동 
이 기 록되 어  었다. 

(8) 마지막으로 본서는 초대 교회의 껄렵 당시에 활동혔던 여 러  중요한 인물틀이 대 거  소 
개 되고 있 다. 즉 본서는 베드로 (1-12 장) 와 바옳 (13-28 장) 이외에도 예수 그리 스도의 
사역율 직접 목격 한 요한(3장). 야고 보 (12 장) • 벌립 (8장) 과 첫 순교자 스데 반 (7 장) • 
회 심 환  바윷 융 사도들에게 소개시 켜  바옳의 활동 무대블 마련해 출 바나바(11 :24-26) 
가 소개되고 었다. 

9. 힘본 셔 의  충심되는 내용융 간단하쩌 요약하라. 
fÃl ( 1 )  본서의 내 용은  크게 두 부붐으로 구분훨 수 있 는데 앞부분(1- 12 장) 은  때드로의 활동 

상이， 뒷부분은(13-28장) 바옳의 활동상이 기 륙되어 었다. 
(2) 이중에서 핵 심 되 는  줄거 리는 첫빼， 성 령의 활동이 다. 측 이 성 령 의  활동은 본서 전 쩨  

의 줄거 리 라고 도  할 수 있 는데 성 령 의  도우심으로 초 대  교회가 껄립 되고 사도둡이 농 

력율 받아 고 난  속에서도 답대할 수가 있 었다. 
(3) 둘빼 로 본서에는 초대 교회 성도들의 생 활상이 잘 나타나 있 는데 이 들은 서 로  교체하 

고 어 려운 이웃올 도와 주며 과부를융 구쩨하기도 하였다(2:43-47 ; 4 : 32;6 장) .  
(4) 세빼 로 본서에는 집 사  쩨도가 생 겨 난  유래에 대해서 기 륙되 어  있 는데 (6 장) 사도률은 

복옴 중거 와 기도하는 데에 천념하기 위해서 교회훌 률보며 봉사할 수 있는 집사롤융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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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째로 본서에는 신약의 복음융 오해 한 유대인률이 사도툴올 박해하며 그툴의 전도 사 

역올 끈질기 게 방해하는 기사가 기 록되어 었다(7 : 59 ; 8 : 1-3; 9 : 1， 2， 22， 23， 28， 29 ; 14 : 
19 ; 17 :5 ; 21 :27-36 ;23 : 12- 14) . 

(6) 마지막으로 본서 의 후반부(13-28장) 에는 바울의 션교 활동이 집 중척으로 다루어지 고  
있는데 바윷의 이 러 한  활동온 바율 서신(로마서에서 벌레몬서 까지 13 권) 율 이 해 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7) 그러나 본서에서 가장 핵 심 적 인  내용은 이방인이라도 회 개하고 혜수 그리스도룹 믿올 
때에 구원올 얻올 수 있다는 것인데 (10 :44-48 ; 16 : 19- 34) 이러한 사상은 복움이 이 
방 세계로 뻗 어  나가는 발판이 되 었다. 

10. æ 본셔 의 저자가 본셔 활 기혹하기 위혜셔 참고한 자료(품1 :3)는 푸 엇 인가 ?  
lAl (1 )  본서롤 자료에 따라 분류할 때 후반부(16-28장) 의 대부분은 바울의 동역자(몬 1 :24 )  

인 누가가 직접 바옳의 전도 여행에 판여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자료에 의지하지 
않고도 쉽 게  기 록할 수 있었다. 

(2) 그러나 문제는 누가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전반부(1-15 장) 의 사건융 어 떻 께  해 서  기 
록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3) 한편 성 경 에서 는  누가가 여 러  개 의  자료률 이용하여 본서를 기룩하는 데 참조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녹 1 :3) .  

(4 )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독일 태생의 교회사가(敎會史家) 인 하르닥(Ado1f von 
Harnack) 은 누가가 안디옥 자륙 바윷 자료、 예루살렘 - 가이사랴 자료， 예루살렘 A 
자료1 예루살렘 B 자료 둥 5 가지 자료훌 참고하여 기 록했다고 주장하였다. 

(5) 또한 20 쩨 기  중반에 활동한 영국의 신학자 윌리 암 버룹혜이 (Wi11iam Barclay) 는 예루 
살렘 교회 자료， 가이사랴 교회 자륙 안디육 교회 자료 둥 3 자료껄융 주장하였다. 

(6) 그러 나 이 러 한  학껄 역시 불확실하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베드로의 셀교 부 
분(2 : 14-36 ;3 : 1 1-26 ;4 :8-12 ; 10 : 34-43 ; 11 : 1-18 ; 15 : 6-11) 이 그의 동역자인(참촉 뻗 
전 5 : 13) 마가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 의 전반척 언  활동(15 장) 이 바나바에 의해， 사마리 
아 전도 활동에 판한 기사(8:4-13) 가 벌럽에 의해， 스데반의 껄교와 순교에 관한 기 
사(7 장) 가  바울에 의해서 누가에재 알려졌다는 것이다. 

(7) 결국 누가는 마가 바나바 벌립 바율의 자료와 중언올 참고로 하여 본서 의 전반부 
(1- 15 장) 흘  기 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었다. 

(8) 뿔만 아니 라 누가는 바율의 전도 여 행에서 칙 접  목격하지 못한 부분율 바율의 동역 자 
인 디모데 나  실라， 아굴라· 브리 스킬라 부부， 가이오(19 :29) 에 게  의 흔하여 기록하였올 
것으로 추룩할 수 있다. 

11. æ 본서 의 저자언 누가때 대뼈셔 소개하라. 
lAl ( 1 )  누가는 수리 아의 안디육에서 태어난 헬라인으로서 (11  :20) 직업은 의사였다(꿀4 : 14) . 

(2) 그가 언제 그리스도률 믿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는 바율의 2차 전도 여 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파 동행하였고(16 : 10， 11) 그 후 바윷의 동역자(몬 1 :24) 로서 벌 립  
보 전도(16 :40) 에도 참여할 청도로 열심 있는 자였다. 

(3) 또한 그는 3 차  전도 여행융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톱아온 바울과 통행하였으며 (20 :6  ; 
21 : 17)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서 옥중 생 활융 활 때도 끝까지 그와 합쩨 있올 청도로 
의 리 있는 신앙인이었다(27 : 1-28 : 16 ; 덤후 4 :  11) . 

(4 ) 그의 마지막 생 애 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학껄이 있지 만 그는 에베소나 비두니 아에서 
84세률 얼기로 편안히 죽었다는 껄이 일반척으로 받아물여지고 있다. 

(5) 한편 누가의 문학척 자질과 그의 언격 에 판해서는 누가복음 서론 (QJ2 률 창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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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 본셔 빼셔 중요하재 다루어 지고 있는 생 령 의  역 사 (投專) 는 초대 국회얘 어 현  영향융 
주었는가? 

� ( 1 )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 령 의  역사(2 : 1-4) 로 말미 암아 능력올 받은 사 
도물은 주의 복읍올 담대하게 중거하며 교회활 쩔립하고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 
율 얄리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2) 즉 그리스도가 죽은 뒤 두려움에 떨던 사도들은 성 령 의  능력올 받고 담대하게 주의 복 
읍올 중거하였는데 (2: 14 ;4 : 31) 그 실혜로 스데반은 성 령 의  충만환 역사로 복음올 위 
해 순교하였으며 (7 :55， 56)， 빌립은 성 령 의  인도하심으로 에 디오피아 내 시 에 게  복옴올 
중거하였다(8 :29) . 

(3) 뿔만 아니 라 베드로는 성 령  계시를 통해 가이 사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 에 복음올 중 
거 하였고(10 : 19) 성 령과 믿읍이 충만한 바나바의 도용으로(11 :24， 25) 바울은 세 계  션 
교의 토대륨 마련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 바울에 의해 이방 세계가 주의 복옴을 접 하거l 
되었다. 

(4) 이와 같이 사도틀이 복옴올 중거하고 그 결과 예 루살렘파 주변에 있는 이방 지 역 에 하 
나님 의 교회가 생 기 게  된 가장 중요한 웬동력온 바로 성 령의 역사이 다. 

(5) 그래서 어 떤  학자들은 본서가 성 령의 역사롤 기록한 책 이 라  하여 본서 룹 ‘성 령 행 전’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Thiessen) . 

13.(t1 환셔 와 바옳 셔 신  사이의 공용되 는  내용옳 서로 배교하라. 
@ 본 셔 내 용 바옳 셔신 

8 : 3; 9 :  1- 10 바율의 회심 덤 전  1: 13- 16 
9 : 2 3-25 바율이 다메혜에 서 도피 하다 고후 11 : 32 ，33 
9 : 28 ;15 : 2  톰 15 : 25 .26 ; 
; 20 : 16 ; 2 4  바옳이 예 루쌀햄융 방푼하다 
: 17 

갈 1: 17 ，18 ; 2 : 1 

14: 19 바율이 루스드라에 서 툴에 맞다 고후 11: 25 
17 : 5 -9 돼쌀로 니 가에 서  핍박받는 바율 살전 3: 4 
17 : 16 바율이 혼자서 아덴옳 떠나다 살전 2 : 18 ; 3: 1.6 .7 I 
18 : 1; 20 : 2  두번째 고련도옳 방분하다 고전 2 :  1 ; 4 : -19 ; 16 : 5 
18 : 2 4-28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 하다 고전 1 :  12 ; 3: 6  
19 : 20 .26 에 베 소 에 서  북융의 문이 멸리 다 고전 16 : 9  
19 : 29 ，30 에 쩨 소에 서  맹수와 싸우다 고전 15 : 32 
19 : 33 은 장색 알펙산 더  덤후 4: 14 
20 : 2  일 루 리 곤에 서  복옵융 천파하다 홉 15 : 19 
20 : 4  에 베 소 성 도에 게  유명 한 투기 고 엠 6 : 2 1  
20 : 4  밀 레 도에 남겨진 드로버모 덤 후 4:20 
28 : 16 -20 욕에 갇힌 바율 앵 6 : 19 ，20 

14. 렌 환셔 후반푸 (13-28장) 의 뼈섬 인활언 바옳빼 대 빼셔 소재 하라. 
(Ãl (1 )  바울은 베냐민 지 파에 속허는 히브리 인으로서 (롭 11 : 1) 로마의 식 민지 인  걸리 기아의 수 

도 다소에서 태어나(22 :3) 어려서부터 이방 문화와 로마의 풍속올 익히며 로마 시 민으 
로서 성 장하였다(22 :7) . 

(2) 그 후 바율은 예루살댐 에 있는 가말리 옐 분하 (門下) 에서 율법융 통해 하나님올 섬 기  
는 훈련융 받았는데 그는 이 때  배 운  교훈으로 기 독교인융 박해할 정도로 옳법 애 열심 
율 갖게 되 었다(8 :3 ;2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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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다때섹 도상(道上) 에서 회심 (回心) 한 바울온(9 장)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훈 

련융 쌓은 뒤 (갈 1 : 17) 주의 복읍율 종거 하기 위하여 세 차혜나 전도 여 행 올  다닐 만 
큼 훌흉환 하나님 의 얼굳이 되었다. 

(4) 그리 고 세 번빼 천도 여 행을 마친 바율은 그룹 시 기 하는  휴대인들의 손에 활잡혀 예루 
찰댐 에 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으나 그는 오히 려 이것율 복옴 중거 의 기회로 삼올 만큼 
북옴에 열심율 가진 자였다(27， 28 장) .  

(5) 그 뒤 로 마  감욕에서 석 방된 바울은 소아시아와 서바나률 방문한 후 또다시 체포되 어 
A. D. 65년정에 순교 했는데 이것융 활 때 바울은 혹는 순간까지 복옵율 위 해  애쓴 자 
였읍율 알 수 있다. 

15. t!1 채  차빼얘 컬천 바율의 천도 예빼의 빼션지와 그 지역에셔 벌어난 중요 사건옳 간 
단하쩨 도표를륙 학생하랴. 

g 행‘ 션 져 중요사건및륙기사항 해당귀철 

안 디 욕 
1 차 견도 여 행  훌벌지로셔 바율과 바나바와 마가 

13:1-3 
가 함께 떠남 

실 후기 아  배홉 타고 구브로로 향함 13:4 

구 브 로 13:4 

살 라 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융융 전합 13:5 
l 

바 보 총독 셔기오 바용에께 복융융 천합 13:6-12 

버 가 
밤벌 리 아에 있는 지역. 마가 요한운 다 시  예루살 

13:13 차 햄으로 률아감 

안 디 육 
버시 디 아에 있는 지역. 안식얼에 회당에서 복용융 

13:14-51 껴‘- 전합. 유대인률이 바율과 바나바훌 핍박함 

이 고니올 
회당에서 유대인파 행라인에게 복옵융 전함. 유대 13:51-14: 

도 인과 이방인 관 리 률이 두 사도률 률로 치고 농욕합 5 

쭈스 드 라  
루가오니아 지역얘 있는 생. 앉온앵이활 고친 후 

14:6-18 
쓰스와 허메로 인청받고 샘김율 받용 

쭈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성. 여기셔 다 시  루스드 

더 베 
라， 이고니온， 안디 육. 밥벌 리 아， 버 가， 앗달 리 아  

14:20-26 
로 툴아가 앗달 리 아에셔 배홉 타고 안디육에 률아 

옴으로 1차 천도 여 행  마청 

바율과 바나바가 다 폼  후에 바옳온 실 라활 데 리 고 

안 디 육 수리아 지역으로， 바나바는 마가훌 쩨 리고 구브로 15:35-41 

로 떠남( 2 차 천도 여 행  시작) 

더 베 후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생 16:1 

루 스 드 라  디모데에께 할혜훌 행합 16:1 
2 이고니 온 16:2 

드 로 아 바율이 환상융 붐 16:6-8 

네압볼 리 사모 드라제에 었는 지역 16 :11 

차 로마의 식민지로 마게도냐 지청의 첫 생. 자주 장 

벌 립 보 사 루디아에게 복용융 천합. 첨치는 귀신률련 여 
16:12-40 

총융 고쳐 주고 감육에 갇혔으나 지진이 얼어나 욕 
풀이 멸립 

암버훌 리 17:1 

아훌로니아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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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세 번에 걸쳐 안식일에 회 당에 서  강롤합. 시 기 한  
데 살로 니 가  휴 대 인들이 야 손 의  집 에  있는 바울과 실 라률 찾 아  17 : 1 -9 

왔으나 찾지 못합 

베 뢰 아 
데 살로 니 가 에  있는 유 대 인룹이 베뢰아까지 쫓아와 

1 7 : 10- 1 3 
서 소동합 

도 
아 떼‘- 실 라와 다모 데 는  베 뢰아에 있 고  바율옹 아덴으로 

1 7 : 14- 34 
와서 철학자툴과 논쟁합 

고 린 도 
아굴 라와 브리 스 길 라  부부의 집 에  거주합. 실 라와 

18 : 1- 17 
디 모데훌 만 남. 1 년  6개월올 머무홉 

겐 그 러l 아 서 훤 한  대 로  머리 률 깎옵 18 : 18 
에 베 소 회 당에 서  유 대 인 과  변롱합 18 : 1 9-21 
가 이 사 랴 1 8 : 22 
예 루 살 댐  2 차 전 도 여 행 융 마첨 
안 디 옥 3 차  전 도  여 행  출발 18 : 22 
갈 라 디 아  여 러  지 역 을  두루 다님 18 : 2 3  
브 루기아 ’ 18 : 2 3  

3 
알렉산드리 아  사 랍  아볼로가 회 당에 서  가 르.첨. 은 18 : 24- 19 : 

에 버l �‘、-
장색 데 메드리 오로 인 하여 큰 소동이 얼 어 남  4 1  

차 마 제 도 냐  
2 차  여 행  때 방문한 지 역 융  두루 다님 20 : 1 -6， 

아 가 야 
드 로 아 유두고률 쌀 립  20 : 7 -12 

쳐‘· 
앗 :1:.‘ 20 : 1 3，14 

미 둘레네 20 : 14 

기 오 20 : 15 

사 모 20 : 15 

도 
밀 레 도 에 베 소에 있는 교회 장로룹율 청 하여 강연합 20 : 17- 38 

고 까- 21 : 1  

로 도 2 1 : 1  
-tr: 로 21 :7 
롤러l 마 이 형제들에 게 안부훌 물 고  하루롤 묵옵 2 1  :7 

가 이 사 랴 전 도 자  빌 립 의  네 딸이 예 언 함  2 1 : 8- 14 

예 루 살 댐  3 차 전 도  여 앵  끝. 유 대 인이 바율율 죽이려 합 21 :15-40 

16. i1 본셔 에 기쪽된 중요한 사건과 초대 .Øl.펴 컬렵 당시 기톡표얘 영 향융 미 천  사건률융 
연대별로 도표화하라. 

(ÃJ (1) 연대(A.D.)I- 사 ← ‘’ 켠 ‘ “t“- ‘ ‘ ‘ ? ← ‘ ‘. ，' ‘ ‘ 

30 예 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철의 성 령  강렴 

34 
스 데 반의 순교 후 믿 는  자둡이 뿔뽑이 흩어정. 바 율이 
회 심 하여 아라비 아로 감 

36 고넬료가 베드로에 게 세 혜받읍 

43 바율과 바 나바가 안디 육에 서 목회 합. 처융으로 그 리 스 
도 인이랴는 말이 생 겨 남  

44 
혜롯 아그업바 l 세 에  의 해  요한의 형쩨 야고보가 순교 
당합 

45 바 울 의  l 차 전 도  여 행이 시 작되 어  49 년에 끝남 

1활훌-귀쩔 
1 ，2 장  

7 장 ;갈1 : 17 

10 장 

1 1 : 26 

12 : 1 ，2 

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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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예루살햄 종교 회의 

50 바울의 2 차 천도 여 앵 (52년에 끝남) 

51 칼리 오가 아가야 총톡으로 임명휩 

52 빵릭스가 유대 총톡이 되다 

53 바옳의 3 차 천도 여 행 (58년에 끝남) 

58 바융이 3 차 천도 여 행융 마치고 예쭈살댐에서 체포되다 
59 바율이 로마로 효총펌. 베 스도가 유대 총독이 되다 

61 바율이 로마에셔 쭈육되다 

63 바율이 로마에서 석방핍 
M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 베 드로와 바율이 순교당함 

(2) 단 위 도표의 연대는 학자에 따라서 초금씩 차이가 있다. 
17. 11 본셔 의 I혜 지훌훌 구훌훌}라. 

(Ã) ( 1 )  예루살댐 에 서  중거되는 복읍 / 1 : 1-8:3 
@ 부활하신 예수/ 1 : 1-26 
@ 오순철에 나타난 성 령 의  역사/2: 1-47 
@ 앉은맹이훌 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3 : 1-26 
@ 박해가 시 작휩/4 : 1-37 
@ 아나니 아와 삽비라의 죽옴파 종교 지도자룹의 박해 /5: 1-42 
@ 접사훌 임명합/6: 1-7 
@ 첫 순교자 스데반/6:8-8 :3 

ì. 기척융 행하는 스데반/6:8-15 
L. 스데반의 썰교/7: 1-53 
c. 스데반의 순교/7 :54-8:3 

(2 )  활패스틴과 수리아에셔 충거되는 복용/8:4- 12 :25 
@ 각지로 흩어지는 성도들/8:4-40 
@ 바울이 회심함/9: 1-31 
@ 이방인의 개종/9 :32- 11 :30 

ì. 베드로의 준비 /9 :32-10:22 
L. 베드로의 껄교/10:23-48 
c. 때드로의 변론/11 : 1-18 
2. 안디육 교회 / 11 : 19-30 

@ 확l롯이 기독교훌 박해합/12 : 1-25 
(3) 땅 끝까지 천파되는 복옴/13:1-28 :31 

@ 쩨 l 차 천도 여 행 /13 : 1-14 :28 
@ 예루살댐 종교 회 의 / 15 : 1-35 
@ 쩨 2 차 전도 여 행 / 15:36-18 :22 
@ 쩨 3 차 천도 여 행 / 18:23-21 :26 

ì. 에 패소/18 :23-19 :41 
L. 마께도냐/20: 1-5 
c. 소아시아/20 :6-38 
2. 밀패도에셔 가이사랴까지 /21 : 1-14 
o. 0헤루찰햄 교회와 바옳/21 :15-26 

@ 로마 여 행 /21 :27-28 :31 

15:6-29 

15:30 

18:12 

24:24 

18:23 

21:27 
25: 1 ;27:1 I 

28:30， 31 



7. 바율의 쩨포와 변롤/21 :27-22 :29 
L. 산혜드린 공회 앞에 선 바옳/22 :30-23 : 10 
t:. 가이사랴로 효송됨/23 : 11-35 
2. 뺑릭스 총독 앞에 션 바울/24 : 1-27 
U. 베스도 총목 앞에 선 바율/25 : 1-27 
님. 아그립바 황 앞에 션 바울/26 : 1-32 
À. 바울의 항해 /27 : 1-44 
O. 멜리더l에서 로마까지 /28 : 1-16 
7.. 바울의 로마 생활/28 : 17-31 

18. (!1 폴셔의 요철윤 푸엇 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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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오직 성형 이 너 회 에 게  임하시 면  너회가 권농 (權能) 율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 
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 (靈A) 이 되 리 라  하시 니 라’ (1 :8) .  

연구자료 

기톡꼬와 오순절 성렴 강림 사건. 기독쿄에 있 어 셔  오순철 생 
령 강렴 사견윤 예수 그 리스도의 생육신 (成肉身) 사견만큼이 나 
중요한 의 며 률  지난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언해 활레스단 땅 
에 떨어쳤던 복융의 불씨 가 소아시아， 마체도니아， 로마， 천세계로 
확산되는 채기 가 되 었기 째문이 다. 얼쩌기 예 수께 셔 는  자신의 죽 
음윷 앞두고셔 체 자틀에 게  자신이 숭천한 후 그틀에 게  보혜 사(保 
惠願)률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 다(요15: 26) . 포한 그 는  송천 
하시기에 앞셔 ‘ 예 루살햄융 떠나지 딸고 내게 틀은 바 아버 지 의  
약속하신 것윷 기 다리 라’ (1: 4) ‘오직 생령 이 너회에 게  임하시 면 
너회가 권농율 발고 예 루살햄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중 인 이  되 리 라’ (1: 8) 고 말쯤하셨다. 이 잘운 말씀윷 쫓아 억I푸살 
행폴 떠 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훌 협쓰던 채자틀에게 마 
침내 보혜사 성령이 엄하셨다(2: 1-4) . 이후 제 자툴윤 핍박과 욕 
에 갇히 는 것율 불사하고 각처에 톨아다니며 담배히 복용윷 전파 
하께 되 었 다(창조，4: 18-21) .  이 련  챔에셔 오순철 성령 캉립 샤견 
은 예 수의 약속 이 성 취된 것이라 할 수 있융 뿐 아니라 션치자 
요옐의 예언 (훌2:28-32) 이 성 취된 것 이 라  할 수 있 다. 아률든 이 
처렴 강렴 하신 성 령 께 셔 는  벌렵 (8: 29， 30) ，  빼드로(10: 19; 1 1: 12) ， 

바옳 (13: 2; 16: 6) 풍파 갈용 뭇 사랍툴율 인도하시 어 복옴율 둡고 

세계 각처로 흩어 지 게  하셨다. 그 칼운 역 사의 한 결파로셔 오늘 
우리 가 예 수  그 리 스도률 믿고 그붐 이 주시는 은 혜 로  살아갈 수 있 
게 된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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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료 

바물의 전도여행로 
1. 1 차 전도 여행 (A.D.46- 49) 

2. 2차 전도 여행 (A.D.50-5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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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전도 여행 (A.D.53-57) 

4. 로마 여행 (A.D.59-62) 

바울으13차에 겉즈|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과 헬라 지 역의 복용화훌 이룩하였다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복옴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온 세계로 퍼져 
나가야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훌 우|하여 바물뚫 당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 
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여행케 하셨다 (칩조.28: 16-31). 



제 I 창 제자들이 성령 강렴 을 기다려다 

단획구볼 1-6 부훌하신 그리스도의 행적률 협활협탑‘I "'�.그리스도때서 슐헌화시다/13.14쩌l자륨이 

아l루혈웰아| 모여 기도아l 힘쓰다116-1' 가뭇 휴합롤 대신화함‘�fCla.가 선홉되다ι ιF--(- -4 ←· 

I 데오벌로여 내 가  먼저 쏟 블에는 푸붓 예수 
의 행하시 며 가르치시 기활 시작하심부터 

2 그의 택하산 사도률에제 생 령으로 명하시 고  
숭천하신 날까지의 일융 기륙하였노라 
3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회에 게  확실한 많은 

중거 로 친히 사심융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 
회에게 보이 시 며  하나님 나라의 얼융 말씀하시 
니 라  
4사도와 같이 모이 사 저 회 에 쩨  왈부하여 가 

라사대 예투살햄율 떠나지 말고 내 제  툴용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융 기 다리 라  

5 요한온 률로 세폐훌 쩨훌었으나 너 회 는  몇 
날이 못 되어 성 령으로 세 혜륭 받으리라 하셨느 
니 라  
6저희 가 모였융 때 에  예수쩨 묻자와 가로되 

주에서 이스라옐 나라월 회복하심이 이때 니이 
까 하니 
7 가라사대 때와 기 한옹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 

한에 투셨으니 너회의 알 바 아니요 
8오칙 성 령이 너회에게 임하시 면 너희가 권 

농융 받고 예루살햄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중인이 되 리 라 하시 니라 

9 이 말씀융 마치 시고 져회 보는 데 셔  융리워 
가시 니 구륨이 저훌 가리위 보이 지 않께 하더라 
10 옳라가실 때에 쩨자률이 자세히 하늘융 쳐 

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온 두 사랍이 저희 곁에 
서서 
” 가로되 칼헐리 사랍률아 어찍하여 셔셔 하 

늄융 쳐 다 보느냐 너희 가폴데서 하늄로 융리 
우신 이 예수는 하늄로 가심융 본 그대로 오시 
리라 하였느니라 
12 쩨자툴이 감랍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 

루살댐에 톨아오니 이 산온 예루살햄에서 가까 
와 안식일에 가기 알맞온 길이 라 
13 률어 가 저회 유하는 다락에 융라가니 베드 

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벌 립 ，  도마와 바롤 
로매， 마태 와 및 알혜오의 아들 야고보， 쩔훗인 
시몬， 야고보의 아률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 여자즙과 예수의 모찬 마리아와 예수의 아 

우률로 더률어 마옴융 칼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 
쓰니라 
15 모인 무리의 수가 한 일액 이섭 명이 나 되 

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 제  가운데 얼어 셔 
서 가로되 
16 형쩨툴아 성 령이 다윗의 입율 의탁하사 예 

수 장는 자틀융 지로한 유다촬 가리켜 미 리  말 
쯤하신 생경이 용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7 이 사합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예하여 

이 직 무외 한 푸분융 맙았던 자라 
18 (이 사랍이 활의 의 압으로 발융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흉러 
나온지라 
19 이 얼이 예루쌀햄에 사는 모든사랍에 게 알 

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발융 이르되 아첼다마라 
하니 이 는  찍밭이라는 롯이라) 
20 시면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뼈하게 하시 며 거기 거하는 자 
가 없께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훌융 타인이 취하께 하소서 

하였도다 
2’ 이 러하므로 요한의 세폐로부터 우리 가훈 

데서 융리꿔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 서 우리 가 
운데 홉입하실 때에 
22 항상 우리와 함째 다니 던 사랍 중에 하나 

활 재쩌 우리로 더활어 예수의 부활하심융 중 
거 할  사랍이 되 께  하여야 하리라 하거놀 
23 져회 가 두 사랍융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 

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생이 요  하 
나는 맛디아라 
24 저회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랍의 마읍융 

아시는 주여 이 두 샤랍 중에 누가 주의 택하 
신 바 되어 
25 봉사와 및 사도의 칙 무룹 대신할 자활 보 

이 시융소셔 유다는 이용 버 리융고쩨 곳으로 갔 
나이 다 하고 
26 제버뽑아 맛디아활 얻으니 저가 열 한 사 

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1 . 11 본격}이 훌셔에써 차지하는 빼충에 대빼 첼명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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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 ( 1 )  본서 의 저 자인 누가는 예 수의 생애와 사역 에 대환 기록은 데오벌로 각하에 게  먼저 쓴 

글 곧 누가복음 (녹 1 : 1-4) 에 언급하였음올 밝히 면서 (1 절) 그는 본장에서 중거 의 사명 
이나 사도틀， 성 령  그리고 부활 • 숭천하신 예 수  그리스도와 같은 기 독교 선교에 있어 
서 핵심을 이 루는 네 가지 중요한 요건들올 주의 깊게 나타내고 있다. 

(2) 이 와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 본장에 는 특히 하나님 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 
원동력 이 된 성 령 의  강립 이 약속되어 있으며 혜 수  그리스도쩨서 약속하신 바 성 령 올 
체험하기 위 해  기 도에 전념 하는 제자물의 모습이 기 록되어 있다. 

(3) 더우기 본장에는 본서 전체의 요약이며 주제 라 할 수 있는 예 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지 
상 명 령 (The G reat Commandment) 곧 ‘오직 성 령 이  너 회 에 게  임 하시 면  너 회 가 권능 
(權能 ) 올  받고 예 루살렘과 용 유대와 사마리 아와 땅 끝까지 이 르러 내 중인 (證A) 이 
되리 라’ 는 말씀이 었다. 

(4) 이 와  같이 본장에는 예수께서 숭천하시지만 성 령올 통해 역사(投事 ) 훌  계 속하시겠다 
는 약속이 언급되어 있으며. 그 역사의 방법으로 보혜사 성 령 을  보내사(요 14 : 16 ; 15 : 
26) 그리 스도의 몹된 교회륨 세우시고(골 1 : 18) 복음 전파의 사명올 주 (主) 의 약속올 
믿는 자들에 게 부여 하실 것 이 라는 내용이 예 시 되어 었다. 

(5) 결국 성 령 행 전 이 라  불리우기도 하는 본서률 파악하기 위 해서는 교회 와 선교에 대 한  
이 해 가  선행 (先行) 되어야 하며 이 개념들율 소화하기 위 해 서 는  성 령  강립 에 대한 약 
속이 명 시  (明示) 되어 있는 본장율 이해해야 하므로 본장이 본서에서 차지 하는 비종 은 
대단히 큰 것이다. 

2. c!l 본장에셔 가장 중생되는 내용운 무엇 언가 ? 
lÃ1 ( 1 )  그리 스도께서 숭천하신 후 채자들은 하나님 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 령 의  강립 을 기다 

리면서 한 곳에 모여 열심 히 기도하기에 힘썼다 (4， 12-14 절) 는 것이 다. 
(2)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숭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가서 복옴융 전파하라고 명 령 하셨는데 

(8 절) 제 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만 하고 있다 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 진다. 
(3) 그러 나 여 기 에는 중요한 교훈이 었다 . 즉 제자률은 북옵율 전파하기 전에 먼 저  성 령 의 

농력 율 힘 입 는  것 이  우선되어야 했다. 
(4) 그렇기 때문에 제 자들은 복옴의 종인이 되 기  전에 먼저 기 도하면서 성 령 의  도움올 간 

구했던 것 이 다. 
(5) 이 와  같이 복음율 전하는 자들옹 먼저 자신이 성 령 의  능력 융 힘 입 어야 한다(4 : 8， 31) . 

돼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에 의해 이뤄 지는 것 이  아니 기 때문이 다. 
3. c!l 본셔 의  수선언(受信A)으로 언굽되어 었는 ‘빼요별로’는 어현 안훌인가 ? (1컬) 

lÃ1 ( 1 )  데오빌로 (Theophilos) 는 본서 의 전편 (前篇 ) 이 되는 누가복 옵과 함께 본서 의 수신인으 
로 누가복음 첫머 리에 ‘각하’ (녹 1 :3) 의 칭호률 가진 어떤 휴명 한 인물이 다. 

(2) ‘데오벌로’ 란 이 릅에는 〈 데오스)+(필로스) (Theos + philos) ，  즉 ‘하나님 융  사랑한다 ’  
라는 의 미 가  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실제로 생흔했던 역사적 인 인률 이 라기 보다는 
얼렬한 신앙올 가진 기독교 지도자에 게 보내는 물 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Bruce) . 

(3) 그러나 ‘각하’라는 존청은 아래와 같은 특정 인물에 게 만  해당된다. 
(4) 첫째， ‘각하’ 라고 부흘 만한 관직올 가질 수 있는 사랍은 척 어 도  로마 지 역  내에서는 

총독 이상의 직 위률 가진 사랍이 라야 하였다. 그런데 본서 에서 그만한 지 위 애  있는 인 
물들옹 유대 지 방  총독들인 멜릭스 (23 :26 ;24 : 3) 와  베스도(25 : 1 ;26 :  25) 가 었다. 그래 
서 이 두 사랍 중에 하나가 바로 데오빌로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랍도 있다. 

(5) 둘째. 만일 그렇지 않으면 도마 티안(Domitian) 황제의 죠카인 디도 플 라비 우스 콜레 
맨스 (Titus Fla'피us Clemens) 가 예 수률 믿게 된 후에 기 독교식 이홈으로 고쳐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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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룹이 아닐 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는 그의 아내 도미틸 라(Oomi tila) 와 함께 독실한 
신앙인이 었다가 도미티 안에 의해 A. 0. 96 년에 순교하였던(Streeter) 사랍이다. 

(6 ) 세째， 그는 아가야 지방 총독으로 누가의 전도률 받고 회심한 사랍인데 그의 말년에 
누가의 훌생지언 안디옥 (Antioch) 에서 부유한 가청 생활융 하며 교회에 충성올 다하 
여 감독까지 되 었다고도 한다. 

(7) 그리고 어 떤  사랍운 A. 0. 37-41 년 사이에 유대인 체 사장 가운데 이 와  팍칼은 이 륨을 
가진 사랍이 있었다고 하여 그 사랍과 같은 사랍이 아닐 까 하는 추륙도 한다(Eisler) . 

(8) 그러면 데 오벌로는 과연 누구일까 ? 어떤 사랍일까 ? 우리는 ‘돼오벨로’ 란 사랍이 누 
구였는지 단청 (斷定 ) 짓기 어 렵지 만  단지 실채한 사랍이었다는 것과 로마의 판리 로서 
기독교에 대 한  깊은 판심과 이 해가 있는 사랍이었으며 이 렇재 기독교의 변중척 문서룹 
받으므로 션교얘 많은 영향융 꺼천 자였옵융 추측할 수 있다. 

4. c!1 져짜 누가가 빼요벌로예재 환셔훌륭 보내기 천에 보냈먼 률에는 푸슨 내용야 기륙되 

에 었는가 ? (1，2 컬) 
lÃ1 (1) 거 기 에는 예수쩨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륨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률에 게 성 령  

으로 명 하시 고  숭천하신 날까지의 웰이 기륙되 어  었다. 
(2) 이 내용은 누가복 음에 기륙된 것으로서 누가는 본서률 데오벌로에게 보내기 이 전에 누 

가복음올 동일 인물인 데오벌로에께 보낸 척 이  었다(A. O. 58). 
(3) 측 누가가 이 천에 데 오벌로에께 보냈던 룰에는 그리스도의 공생얘 천반에 판한 내용이 

기록되 어  있었다. 
(4) 이 와  같이 누가가 데오벌로에게 그리스도의 공쟁에률 소재한 것은 데오벨 로가 이미 툴 

은 복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셔 있도록 하기 위 해서 였다 (녹 1 :4) . 
(5) 이 처 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자신율 훈련시킬 뿔 아니 라 추변에 있는 

형체들율 더욱 격 려 하고 그톱 의 믿옵융 굳건하께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참초， 뻗 전  
1 : 1 . 2 ; 요얼 1 :3. 4) . 

5. c!1 ‘생령으로 명하시고’라는 멜의 의마는 푸엇 언가 ?  (2 컬) 
fÃl (1 )  이 것은 에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 어 졌다는 뭇이며 동시에 그 

의 사역 이 성 령에 의 해  계 속되어철 것융 예시 (寶示) 한다. 
(2) 흑 예수 그리 스도쩨서는 성 령으로 잉태되 었으며 (마 1 : 18} 세 혜훌 받은 튀 성 령 의  능력 

율 받았고 (마 3 : 16 )  성 령에 게  인도되어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셔 성 령 의  농력 

올 체험하기 도  하셨다(마 4 : 1.잉 . 
(3)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셔는 공생애률 시착하시기 전에 성 령 의  농력올 받았으며 그는 성 

령 에  의지해서 사역율 행하셨다. 
(4) 뿐만 아니 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쩨자툴에게 성 령율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참 

초， 녹 24 :49 ; 요 20 :22) . 
(5) 이것율 볼 때 하나님 의  거흡 한 얼옹 성 형 의  도옴에 의 해서 만  가농하 다는 것융 알 수 

있다(참조， 속 4 :6 ) .  
(6 )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융 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생 령 의  능력융 받기 위해 힘 

써야 한다(2 :38 ; 녹  11 :3) . 
6. c!1 ‘빼 발으.신 ’ 야한 푸엇율 의 미 하는가 ? (3 컬) 

lÃ1 ( 1 )  이 발의 원 어의 뜻 은  활변의 고난융 말하며 완전한 의미 의 고통으로서 죽옴까지 내포하 
여 말한다. 

(2) 그러므로 ‘해 받으신’ 이 란  예수께서 인간툴의 질고 (훌苦 )훌 대신 지시고 온갖 멸 시 와  
수난올 당하시면서 (사53 :  1-9) 세상 최훌 자신이 몸소 담당하사 섭자가 위 에 서  속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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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률 훌리 신 죽음올 의미 한다. 
(3) 또한 이 치 명 적 인  고난 후에 친히 사심융 나타내섬은 그 죽옴에서 부활까지 의 사실올 

포함한다. 
(4) 한편 고전 15: 5-7애 서 의  바윷확 같이 본서 저자인 누가는 ‘해 받으신 후애 또한 저 회  

에게 확실한 많 은  중거로 친 혀  사심올 나타내사’ 살 아  계 시 는  혜 수  그리스도훌 강조하 
고 었다. 

(5) 성도들은 벅보다 더 검은 최를 대신 사 (敬 ) 해 주사 당신의 거록 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예수쩨 감사해야 할 것이며 그분의 부활 사실율 확신하고 중거해야 한다. 이 것 이  믿옵 
이다. 

7. CÐ 그리스도께셔 쭈활하신 후 주료 하신 얼윤 푸엇언가? (3 철) 
圓(1) 당신쩨 서는 40일 동안 친혀 부활올 충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얼올 말씀하셨다. 

(2) 즉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무덤에 핫아온 마리 아와 여자틀에게 자신의 모슐올 보 
이 셨으며 (마 28 : 9 ; 막 16 :9)， 엠 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막 16 : 12 ; 녹 24 : 13-35) 와 음 
식율 먹 고  있먼 11제자에 재  (막 16 : 14 ; 녹 24 :36-43 ; 요 20 : 19-29) 그리고 고향인 갈릴 
리로 톨아가 고기률 잡고 었먼 여러 채자들에재 오셔서 (요 21 : 1-23) 부활한 자신의 모 
습올 보여 주셨다. 

(3) 뿔만 아니 라 그리스 도께서는 부활하신 뒤 천국 복옵융 믿고 세 례률 받는 자는 구원 
융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청최훌 받올 것 이 라고 하시면서 (막 16: 16) 제 자률에게 도  이 
천국 복읍율 땅 끝까지 전화하도록 명 령 하셨다(8 절 ; 마 28 : 19， 20 ; 막 16 :  15) . 

(4) 이 와  갈이 그리 스도께서는 부활 후 40 일간융 줄곧 자신의 부활 사실과 하나님 나라 
의 복읍융 충거하셨다. 

(5) 이와 같이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만민에게 전하기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부활올 중거 하 
며 하나넘 나라의 복옵율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참후 2:23， 24， 32 ; 3 : 14， 15 ; 4 :  
33 ; 10 : 39-41 ; 13 : 30 ; 17 :2， 3 ;  홉 1 :4) . 

8. 힘 그리 스도는 모여 었는 쩨짜틀에재 푸슨 당l흙훌 하셨는7}? (4컬 ) 
lAl ( 1 )  당신께서는 제자들에 게  ‘예루찰 햄옳 떠나지 말고 내 게  률은 바 아버지 의  약속하신 것 

율 기 다리 라’ 고 말씀하셨다. 
(2) 여 기 서  예루살햄율 떠나지 말라는 것은 제자훌 이  뿔뽑 이 흩어지지 말 고  한 곳에 모여 

서 신앙의 훈련을 쌓으라는 의미 이다. 더 우기 이 명 령올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률 
에 재  계 시 하신 말씀(사 2 : 3 ; 미 4 :2) 율  용천케 하시 려는 뭇도 었다. 

(3) 또한 아버 지 의  약속하신 것 이 란  생 령 의  강립융 의미하는데 이 것온 그리스도쩌 서  숭천 
하신 후 하나님에 의해 보내어지기로 되어 있었다(요 14 : 16 ; 15 :26 ; 16 : 7) .  

(4) 컬국 제 자틀온 예 수  그리스도의 명 령 에  순종하여 합쩨 모여서 기도활 때 에  (14절) 성 형  
의 농력융 체험하게 되 었다 (2 : 1-4 ) .  

(5) 그러므로 성도들도 생 령의 능력올 체험하기 위해서 마옴과 뜻 과  정 성 올  다해 합께 모 
여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2 : 42 ; 10 :2. 3 ; 16 :25. 26) . 만웰 그 능력율 혜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 한  중인이 될 수 없다(8철) . 

9. CÐ 그리스도께셔 빼푸시는 째빼는 어멀 써해인가? (5 철)  
lAl ( 1 )  당신께서는 성 령으로 세례률 베푸 신다. 

(2) 한편 성 령  세 혜 는  요한의 물쩨혜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률세례가 최훌 씻는 외 척 인  의 식  
이 라면 (마 3: 10 ; 막 1 :8 ; 녹 1 : 16) 성 령  쩨 례 는  내 적으로 회개시키고 구원 받께 하시는 하 
나님 의 초월적 인  역사이 다 (톰 6 :4) . 

(3) 그렇기 때문에 불세 혜는 개 인의 의지에 따라 받올 수 있지만 성 형  세례는 천척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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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 의 은혜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4) 뿔만 아니 라 물세혜는 성 령  쩨 혜률 받은 자가 외 적으로 자기 의 신앙올 고백하는 외 적 인  

표현이 나  다륨 바 없기 때문에 성 령  세확l률 받고 진정으로 희개하지 않는 자는 물세 혜 
훌 받올 수도 없고 셀사 받는다 하더라도 이 세 혜 는  아무 의미가 없다. 

(5) 그러므로 성 도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최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혜률 받아 구훤에 이 르  
기 롤  간구하는 마음으로 세 혜에 임해야 한다(창촉 롭 6 :4 ; 고전 12 : 13 ; 갈 3 :27 ; 골 2 : 12 
; 뻗전 3 : 21) . 

10. ti1 제차틀은 빼수에체 어 현  철훌융 하였는가 ? (6 컬) 
뼈 ( 1 )  그들은 혜 수에 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흘 회복하심 이 이 때 니 이까’ 라고 질문하였다. 

(2) 이것은 제 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훌 청 치 적 인  메시야로 착각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옐율 해 방시 킬  날이 지 금이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던진 
질문이 다. 

(3)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청 치 척 인  메시야로서 이스라앨 왕국을 회복시키는 것 이  
아니 라 영 척 언  이스라엘， 록 하나님을 믿 는  자가 차지활 영 원한 하나님의 나라륨 회 복  
하기 위 해 서  부활하셨다. 

(4)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률 단순히 사회나， 경 쩨사적 인 입장에서 눌린 자의 해 방자로 보 
는 사랍툴이 었다. 

(5)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척으로 이 러 한  목척융 넘 어서셔 최로부터 하나님 의 백성 
들올 구훤시키는， 전인격의 해방자이시다(마 1 : 21)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율바른 메시야판융 확립 하여 이 땅에서 뿔만 아니라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팩성으로서 자격율 갖추어야 한다(참조， 요 18 :36 ; 히  1 :8 ; 계 11 : 15 ) .  

11. c!1 쩨차률의 철훌에 빼빼 그리스도는 에 떻게 당멸하셨는가 ?  (7 철) 
r!l (1) 그리스도께서는 ‘때와 기 한 (期限) 은 아버지 께서 자기 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회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다. 
(2) 여기서 ‘때’ 훌 의미하는 헬 라어 〈크로노스〉 는 마지막 날에 임 활  하나님 나라가 나타 

날 때까지 의  일 정 한  기 간율 가리키며， ‘ 기 한’ 융 의미하는 벨라어 〈카이로스〉 는 불분명 
하나 특정 한 하나의 시간올 가리 키는 말로서 마지막 때률 나타내고 었다. 

(3)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께 하나님 나라가 임 할  때 까지 의  기 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지 못한다 하더 라도 마지 막  낳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융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4) 그러므로 성도틀도 하나님 의 나라가 언쩨 임 할런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는 사실융 알고 항상 그날올 맞이활 준비률 하여야 한다(창촉 마 24 :36， 50 ;25 : 13 ; 녹  
12 :40 ; 살전 5 :2 ; 계  3 : 3 ; 16 : 15) . 

12. C!1 예수째셔 숭천하시기 천얘 마지박요로 쩨자률얘채 납기신 벌쯤용 우엇언가 ?(8 철) 
18) ( 1 )  그리스도께서는 쩨자틀에 게 ‘오직 성형이 너회에제 임 하시면 너회가 권능율 받고 예루 

살행과 용 휴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중인이 되 리 라’ 고 말씀하셨다. 
(2) 한편 그리스도는 때와 기 한올 묻는 쩨자뜰에 게 해야 될 환 가지 얼올 가르쳐 주셨는 

패 그것은 바로 예 수  그리스도의 중인이 되는 멀어었다 (참초， 마 28 : 19， 20) . 
(3) 즉 주의 나라가 임할 때와 기한응 하나님에 게  닿 려  었기 때문에 제 자들은 알 수 없지만 

그때와 기 한은 언젠가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날율 위해서 북옴 중거에 
앞장서 야 한다는 것이다. 

(4) 또한 여 기 서  땅 끝이 란 구약 성청에서는 모든 국가률 가리켰는데 (참촉 시 2 :8 ; 19 : 4 ;  사 
48 : 20 ; 속 9: 10) 혹자에 의하면 본서에 언급된 ‘땅 끝’ 이 란  로마 내지는 사도 바울이 전 
도훌 계 획 혔먼 서바나(톰 15:23 ) 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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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하튼 이 땅 끝은 오늘날까지도 복옴이 알려지 지  않은 전세계 에 있는 모든 지 역융 가 
리 킨다고 보는 것 이  가장 타당하다. 

(6) 이 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때와 기 한은 우리 자신들도 알 수 없다. 하지 만 우리 
성도물은 이 마지막 날율 위해서 북읍올 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올 전하기 위 해  노력 
해야 한다 (참촉 마 24 : 14 ;28 : 19 ; 막  13 : 10 ; 16 : 15 ; 녹 24 :47 ; 골  1 :23 ; 계  14 :6) . 

13. 힘 예수 그리스도의 지 상  명 령 (至上옮令) 언 ‘요직 생 령 이  … 충언야 되 리 라’는 말쯤01 
.iit훌하는 바는 푸엇 인가 ? (8 철) 

fÃ1 ( 1 )  이 말씀은 예수 자신에게서 나용 칙 접 적 인  위 임  명 령으로써 사실상 주께서 숭천하시 기 
전에 마지 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실로 최종척 이며 또한 절대 
척 인  권위률 지닌 유언이기도 하다. 

(2) 한판 이 말씀은 문장 구조상 병혈식 (훨列式) 이 면서 점 차  어 의 (語意) 훌 높여 강조하는 
점 충법 (漸層法) 으로 되어 있어 듣는 이로 하여 금 깊은 인상올 받게 한다. 

(3) 그리 고 ‘너회가’ 로부터 시 작하여 ‘예루살렘’ 과 ‘온 유대와 사마리 아’ 그리고 ‘땅 끝까 
지’ 그 선교 영 역 이  확산되어 가리 라는 말씀을 통해 복옵 전피는 우리 가 소속해 있는 
지 역에 서 부터 출발하여 범 우주척으로 돼 져  나가야 환다고 해 석 할  수도 었다. 

(4) 이 러 환  해 석 이  가농하도록 본올 보인 사랍운 바울이다. 그는 자신이 회 심 한  후 자신의 
지 역  사회 인 안디옥에 복옴올 전하고 그 이후 소아시아와 구라파로 그리 고 당시 세 계  
의 수도인 로마까지 진출했기 때문이다. 

(5) 하지 만 우리는 이 말씀이 모든 신실한 성도틀 위 에  내 려 진  하나의 사명 이 자  예수쩨서 
재 립 (再臨) 하실 때까지 지 역과 이념율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올 전파하라 
(창조、 마 24 : 14) 는 명 령으로 믿고 복융 전파의 대상파 우선 순위 에 집 착하기 보다 복 
읍율 전하는 일에 매 진 (遭進) 해야 할 것이다(창조， 마 28 : 19 ; 막 13 : 10 ; 16 : 15 ; 녹 24 :47 
; 계 14 :6) .  

(6) 결국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성도틀이 해야 할 일올 간단하고도 신충하게 나타낸 것이 
며 예수의 중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리률 선포하는 데 교회는 션교의 초점을 혜수께 두라 
는 일종의 선교척 사명 이다. 또한 교회 의 나아갈 킬올 인도하고 농력올 부여하시는 분 
온 전에 예수의 공생얘 사역올 인도하셨고 또 불들어 주셨던 바로 그 성 령 이 시 라는  사 
실이다. 

14. c!l ‘중인 (題A) 이 되 리 라’ 는  말의 의미는 푸엇 언가 ? (8 철) 
fÃ1 ( 1 )  이 말은 이미 예수께서 녹 24:48 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 

음 그리 고 부활 사건올 전파하는 자가 되 리 라는 뜻이다(참촉 5:32 ; 뻗전 5 : 1) .  
(2) 특 성 령 이 임 하시면 예수의 약속올 기다리 던  자틀이 예수에 의해서 예 수를  위하여. 예 

수에 판해서 중거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이다(참조， 계 1 : 5) . 
(3) 한편 22 :20과 계 17 : 6 올  보면 중인은 순교자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요일 1 : 1  

의 중인은 예수에 대 해  틀고、 보고， 만져 본 자률 의 미 하고 있다. 
15. c!l 그리 스도깨셔 송천하젤 째의 모습훌 요사뼈 보라 (9， 10 쩔) . 

fÃl ( 1 )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구룹에 가리 워 졌고 그 주위에는 두 명 의  흰옷 입 
은 사랍이 호위하고 있었다. 

(2) 여 기 서  흰옷 입은 두 사랍은 천사촬 가리 키는데 천사는 성경에서 대부분 사랍의 모습 
으로 묘사되 었다(10 :30 ; 창 18 :2 ; 19:1 ; 마 28 :3 ; 녹 24 :4 ; 계 21 : 17) . 

(3) 그리 고 구약에서 구룹은 여호와 하나님 이 영팡 가운데서 임 재 하실 때 주로 나타냈다 
(출 13 : 21 ; 16 : 10 ;  왕상 8 : 10 ;  단 7 :  13) . 

(4) 이 와  같이 인간의 육신올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의 모든 사역융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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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 광  가용데에서 숭천하셔셔 당신이 계 셨던 곳으로 톨아가셨다. 

(5) 이 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도률도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의 자녀로서 
청직 하고 생 실 한  삶올 살 때 결국에는 영팡 가훈데에서 영훤한 주의 나라에 틀어가게 
된다(참촉 고전 9:25 ; 덤후4:7， 8; 약 1 : 12 ; 뻗천 5:4 ; 계  2 : 10) . 

16. c!1 그리스도의 숭천확시는 포숍옳 지켜 보는 채자률에쩨 하늄빼셔 에 현  융생 이 률켰는 
가? (11철) 

fÃl ( 1 )  흰옷올 업은 두 사랍은 채 자틀에게 ‘갈헐 리 사랍틀아 어찍하여 서 서  하늘융 쳐 다보 느  
냐 너 회  가울태셔 하늘로 융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섬율 본 그대로 오시 리 라’ 고 
하였다. 

(2) 다시 말하면 예 수  그리스도훌 호위하던 천사들은 쩨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늄 로 올라 
가샤는 모습， 흑 천사물의 효위활 받으며 구륨 가운때셔 융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렴할 
것이 라고 발하였다. 

(3) 그리스도째서는 초림 (初廳) 때 보찰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는 대조적 으로 
(녹 2:7) 채 림 (再醒) 때에는 모든 사랍들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 스런 모습으로 오신다 
(참죠， 마16:27 ;25 :31， 32 ;  골 3:4 ; 살천 3 : 13 ;4 : 16 ;  닫 2: 13) . 

(4) 그러므로 생도들은 마지막 날에 주의 째 립 이  었다는 사실융 알고 자신의 생 활올 경 건  
하 채  하여 주 앞빼셔 아무 홈 없는 자로 쌀아가야 활 것이 다(참촉 녹 12 :37 ; 요 14 :3;벌 
3 :20， 21 ; 골 3 :4 ; 살천 3:13;4 : 16 ;뻗 천 5 :4 ; 요얼 3:2) .  

17. æ 쩨자률01 그리스도의 승천옳 목격한 창소는 어 다 언가? (12 컬) 
lÃ1 (1 )  쩨 자룹은 감랍원 (澈樓圍) 이라 하는 산에서 그리스도의 숭천융 목격 하였다. 

(2) 여 기 서  ‘감랍훨이라 하는 산’ 용 감랍산이 라는 말로서 (참촉 삼하 15:30 ; 속 14 :4 ; 마 21 
: 1 ; 24 :3 ; 26 :30 ; 요 8 : 1) 감람나무， 흑 올리브나무가 많기 때운에 불여진 이륨이다. 

(3) 이 지 역은 빼루살햄 의 남동쪽에 위 치 해  었으며 또한 그 남쪽에는 죽 었다가 4 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가 있는데 (요 12 : 1， 2)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올 
지 내 시 기  전 하루훌 이 곳에서 쉬 기도 하셨다(마 26 : 1-6) . 

(4) 뽑만 아니 라 그리스도께서 죽융율 앞두고 기도하신 후 로마 병 청에 게  혜포되 었던 켓세 
마네 동산이 었는 곳도 바로 이 감랍산이 었다(마 26:30， 36) . 

(5) 이 와  같이 감랍산은 그리스도쩨서 공생애률 마무리하시는 태 주요 활동 무 대였다(참촉 
녹 21:37) . 

18. 힘 예수째셔 송현확신 감랍산으료j반터 @훌쭈잖뺑까지의 거라는 옐마나 되는가 ? (12철) 
fÃl ( 1 )  그 거 리 는  ‘안식얼 (安息日) 에 가기 알맞은 킬’ 이 다. 

(2) 그렇다면 약 2 천 규벗， 흑 lkm에 미 치지 못하는 거 리 이다. 
(3) 랍벼들운 안식일에 휴 대인둡이 컬융 수 있는 거 리륨 쩨 한했는데， 이 같옹 거 리  계 산은 

민 35 :5로 해 석 된  출 16:29 에  곤거 률 두고 있다. 
�3. c!1 0헤수의 송천옳 폭격환 뒤 빼루짧‘’으훌 훌야용 쩨짜톨윤 누구언가? (13 철) 

뻐 (1) 그틀은 뼈드로、 요환， 야고북 안드래 와 벌립， 도마와 바률 로매， 마태와 및 알꽤오의 
아틀 야고북 쩔훗언 시몬， 야고보 의 아룰 유다이다. 

(2) 이 틀은 예수의 11 쩨차로서 가훗 유다는 예수률 밀고한 뒤 자쌀했기 때문에 이 명 단에 
서 빡져 있다(참촉 15-18철) . 

(3) 한편 이 명 단융 마 10 :2-4， 막3 : 16-18， 불6 : 14-16에 있는 쩨자틀의 이롬파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가 었다. 

(4) 특 이 4 개 의 명 단은 순서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이 것온 별로 문쩨 되 지  않는 
다. 그러 나  본철과 누가복 옵에서는 다대오라는 이륨 대신에 야고보의 아툴 유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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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둥장하고 있다. 
(5) 그래서 어 떤  학자들은 이 유다가 예수의 형제 라고 주장하나 그 다융 절 (14 절) 에서는 

따로 예수의 형체들이 언급되어 있고 예수의 아우들도 처읍에는 예수률 불신했기 때문 
에 (요 7:5) 제 자들의 명단에 끼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6) 결국 이 유다는 마태복음이 나 마가복읍에 나오는 다대오와 동일 인물로 추측된다. 
(7) 뿐만 아니 라 본절과 누가복 옴에 나오는 썰롯인 시몬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가 

나안인 시 몬으로 기 록되어 있는데 ‘셀롯’ 은 셈 계롱의 언 어 에 서， ‘가나안’ 은 아랍어 
〈카나나〉 에서 용 말로서 둘 다 ‘열심당원’ 이 란  시몬의 과거 신분올 가리 키는 말이다. 

(8) 이것올 볼 때 본절에 있는 쩨자들의 명단은 공관 복옴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룹파 순서 
만 다률 뿐 동얼 인물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 [!1 쩨자틀과 더활에 함께 기도한 자들윤 누구 인가 ? (14 철)  
fÃ1 ( 1 )  그들은 여 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 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었다. 

(2) 여기서 여 자들이 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리 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 자가 사 
형장까지 쫓아간 여자틀， 족 얼곱 귀신에 사로잡혔었던 막달라 마리 。h 작은 야고보와 
요셉 의 어 머 니 인  마리 악 글로바의 아내 마리 。h 세 베 대 의  아내이 며  사도 요한의 어머 
니 살로메， 혜 롯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 둥올 말한다(창주 마 27 : 55;막 15:40 ;  녹 
8 :3 ; 23 :49 ;24 : 10 ; 요  19 :25) . 

(3) 또한 예수의 아우틀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적 어 도  2 명 이상의 누이률 가리 키 
는데 (참후 마 13 :55， 56) 이물은 예수의 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이 틀  중에 초대 
예 루살댐 교회의 중요한 지 도자 중 한 사랍이요 (창조， 15 : 13) 야고보서 의 저 자인 야고 
보는 그리 스도의 부활올 목격 한 뒤 신실한 주의 종이 되 었다(고전 15: 7) . 

(4) 한편 이 돌은 주께서 숭천하신 뒤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 도하기 에 힘 썼다. 
(5) 그 결과 그리스도의 숭천 후 10 여 얼이 못 되어 오순철에 성 령 의  은혜흩 받게 되 었고 마 

가의 다락방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되 었다. 
(6) 결국 모여서 기 도하는 성도들의 열심과 성 령 의  역사는 초대 예 루살햄 교회률 세 우는 

동인 (動因) 이 되 었다. 
(7) 그러므로 우리 성 도틀도 하나님의 교회률 발전시 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 

기 위 해서는 모여서 기 도하기 에 힘 써 야  한다(2 : 1 ;4 :32 ; 5 : 12) . 
21. [!1 약속펀 생 령 융 기 다리 며  다확빵에 모 인  쩨자률의 생 활  포습윤 어 며 했는가 ? (14 철) 

fAl ( 1 )  그들은 ‘여자틀과 예수의 모친 마리 아와 예수의 아우플로 더활어 마옵올 같이하여 전 
혀 기 도 (빼짧) 에 힘 썼다’(참후 2 :42 ;6 :4) . 

(2) 여 기 서  ‘여자들’ 이 란  예수의 사역 기 간  동안 심 지 어 는  십 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내실 
때까지 겨l속 따라다닌 믿읍과 지조있는 여 인틀율 가리킴 이  분명하다(창촉 녹 8 :2， 3;23 
:49 ; 24 : 10) . 

(3) 이와 같이 제 자룹은 자기틀만의 신앙융 고집하지 않고 예수쩨서 약속하신 성 령 올 사모 
하는 모든 자들파 함께 합심 하여 기 도하였던 것이다. 

(4) 오늘날 성 도틀은 자기 의 신앙만이 정풍이며 보수라는 아집과 편견에서 탈피하여 예 수  
그리스도률 주 (主) 라 시 인 (是認) 하며 고백 하는 자들과 합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 
해 동역 (同짧) 해 야  한다(창촉 출 17 : 12 ; 삿 20 : 1\ ; 삼상 14 :6， 7 ; 스 10 :4 ; 마 18:19 ; 막 2  
:3 ; 벌  4 : 3) .  

22. [!1 다학빵빼 모 언  푸리 의 수 (敎)는 몇 명 이 었는가 ? (15 철) 
fÃ1 ( 1 )  다락방에 모여 마옵용 같이하며 전핵 기도에 힘쓴 사랍은 120 명 이 었다. 

(2)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친척들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여 자들과 기 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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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해 신앙올 가지고 있먼 자들이었융 것이다. 
(3) 여 기 서  ‘다락’ 이 란  낱말이 성 천의 다락융 가리키기도 하나， 이 다락은 예수쩨 서  최후 

의 만초멀 잡수신 마가의 다락방이 라는 것 이  일반척 견해이다(Alford， Bruce， Vincent 
동). 

(4) 환편 한 집 의  다략방에 과연 120 명 이 란  척지않은 사랍융 수용( 收容) 활 수 있었올까 
하는 생 각융 갖께 하지만 여기셔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예수의 약속을 믿고 성 령 올 사 
모하고 갈망(7'홉望) 했는지륨 짐작할 수 있다. 

(5) 이와 같이 예 수  그리스도의 약속올 믿온 그들은 성 령융 간철히 소망하며 한 장소에 모 
여 합심 기도훌 하였던 것이다. 

23. 힘 빼드로는 가훌 유다의 쭉옴율 에 현 판갱 애셔 이 해 하고 었는가 ? (15， 16 철) 
lÃl ( 1 )  그는 뼈수 잡는 자룹율 지로(指路) 한  유다의 행 실을 성 령 께서 다윗의 업 옳  의 탁( 依릎) 

하여 말씀하신 성 청 율  용하께 하는 것 이 라고 말했다. 
(2) 즉 베드로는 유다의 행동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융 성 취 한  것 이 라고 하였다. 
(3)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구약의 예언올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밀고한 것 이  아니 

라 그의 행 동이 결과적으로 구약의 예언올 성 취 한  것이 되었다. 
(4) 한편 학자률은 유다에 판해서 예언된 구약의 내용이 시 69 :25 ; 109 :8 이 라고 주장하는 

데 이 것은 유다의 최후률 예언한 것으로서 베드로는 다윗이 성 령 의  영감에 의 해서 유 
다의 최후륨 예언한 것 이 라고 하였다. 

(5)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 자신이 구약 성 경융 성 령 의  영감에 의해 기 
록된 것으로 믿고 있었율 뿔만 아니 라 그리스도에게 이루어 진  모든 일틀율 구약의 예 
언이 성 취 된  것으로 믿었다는 사실이다(참촉 뱉천 1 :20， 21) . 

(6) 이 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언물도 성 경 이  하나님 의 영 감율 받은 저 자들에 의해 기 록되 
었으며 구약의 예언은 신약율 향한 준비 과청 이라는 사실융 깨달아야 한다(창조， 출 4 :  
12 ; 민 11 : 25 ;  삼하 23 :2 ;  왕상 22 : 14 ;  대 하  20 : 14 ;24 :20 ;  사 51 : 16 ;  댐 1 :9， 10 ;5 : 14 ;20 : 9 
; 첼  3 : 17 ; 11 : 5 ; 미  3 :8) .  

24. C+l 가훗 유다의 최 후는 어 떠확었는가 ? (18， 19 철)  
lÃl ( 1 )  은 삼십에 예수륨 판 가훗 유다는 양심 의 가책올 느끼고 자살하였으며 그가 죽기 전에 

성 전에 맡긴 은 삼섭은 피밥율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참촉 마 2 1:3-10) . 
(2) 한편 유다의 지·살 장면율 묘사한 이 두 귀철은 팔호가 쳐져 있는데 이것온 베드로의 썰 

교 부분이 아니라 누가가 삽입시킨 귀철이기 때문이다(Calvin) . 
(3)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인 데오벌로에게 당시 풍용되 던  아람어 〈 아첼다마〉 의 뜻올 풀어 

서 껄 명 해  주었는데 만약 이 부분이 때 드로의 껄교라면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무리들 
에게 굳이 이 말올 풀어서 껄명해 주지 않았용 것 이기 때문이 다. 

(4) 아물든 이 귀 철은 유다의 최후가 버 참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5) 여기서 우리는 의로운 자륨 멸시하며 악한 얼올 도모하는 자의 비 참한 최후를 볼 수 

있다(참촉 말4 : 1 ; 마 3 : 12 ; 녹 16 :23 ;요 3:36 ; 살전 5 :3 ;  계 14 : 11 ; 16 : 10 ; 18 : 10 ; 2 α10) . 
25. c+l 가훗 유다의 최후륨 예 언한 시펀의 내용윤 푸엇 언가 ?  (20 철) 

lÃl (1 )  시 편에는 ‘그의 거 처 ( 居處) 로 황폐 (훨魔) 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직 붐융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라고 기록되어 었다. 

(2) 여기서 전자는 시 69 :25 율  후자는 시 109 :8올 각각 언용한 것으로서 사실 이 내 용틀 
은 다윗이 의 인올 핍 박하는 악인의 최후홉 71리켜 한 말인데 때드로는 이 귀 철룰율 가 
훗 유다헤게 척용시켰다. 

(3) 포한 여기서 ‘그의 거 쳐’ 란 유다가 죽온 장소훌 ‘그 직분’ 이 란  유다의 사도 직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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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키 는데 이 시편률은 유다가 죽은 뒤에 그의 사도 직분이 다른 사랍에게 얼 임 될  것올 
예언환 시 (詩) 로 알려지고 있다. 

(4) 이 처 럼  가훗 유다는 사도로서 의 직분융 망각한 채 자신의 의무륨 감딩치 못했올 뿐만 
아니 라 선생 인 그리스도롭 배신했기 때문에 그 결과 죽음올 면치 못했다. 

(5) 그러므로 예수 그리 스도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의무 륙 이웃 사랑과 봉사 
훌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룰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촉 마 16 :24 ; 녹 14 :26， 33 ; 요8 
:31 ; 15 :8 ) . 

26. [!I 쩨자룹윤 가훗 휴다률 대신활 한 명의 사도훌 택하기 위 혜 셔  어 현 기준융 세웠는 
가 ? (21， 22 철) 

fA) ( 1 )  그물은 요한의 세 혜로부터 그들 가운데서 올리 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쩨서 그들 가운 
데 출입 (出入) 하실 때에 항상 그들과 함께 다니 던 사람 중에 한 사랍을 택하기로 결 
의 했다. 

(2) 다시 말하면 11 명 의  제자들은 결원된 한 명 의  사도률 선택하기 위 해  기준을 세웠는데 
그것은 자신뜰과 더불어 예수 그리 스도의 모든 사역올 목격 한 지라야 한다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올 전파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에 
함께 동참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윷 몸소 채험한 자라야 한다. 

(4 )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참된 중인이 되 기  위해서는 성 경  말씀을 통하여 그 
리 스도의 사역올 목격하고 몹소 쳐l험활 뿐 아니 라 그분의 인격올 철저히 닮아 가는 자로 
서 굳건한 신앙파 믿음올 소유해야 한다(참조， 녹 1 : 1-3; 뻗후 1 : 16 ; 요일 1 :  1 ) . 

27. [!1 샤도의 자척과 환콸윤 푸엇 언가 ?  (22 철) 
때 (1 )  ‘사도’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롤로스〉 로서 ‘보냄융 받운 자’ 훌 뜻하며 넓은 의미로 

는 전도자를 의 미 할  수 있으나 여기 서는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12 제자만올 의미 한다. 
(2) 그런데 가릇 유다가 예수롤 배반한 후 최 책 감올 느껴 (마 27! 3) 스스로 목매어 죽은 다 

옴 (마27 :5) 11 명 의  쩨자들은 가훗 유다룹 대신활 사도률 뽑기로 결청하였는폐 그 자 
격과 본볼은 다옴파 같다. 

(3) 그는 예수께서 출입 (出入) 하실 때에 항상 함께 다니 던 자이며 부활율 충거활 수 었는 
사랍이 어 야  했다. 

(4) 그렇다면 엄 밀 한  의 미 에서 바올운 사도라고 청활 수 없으나 넓은 의미에서 그롤 사도 
라 청할 수 었을 뿔 아니라 그는 스스로 사도로 자처함으로 말씀의 포로가 되 기를 소 
망하였던 것 이 다 (고전 9 : 1， 2 ; 15 :9， 10) . 

(5) 오놀날 성 도들은 직 캡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봇했고 그의 부활융 목격하지 못했으 
나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교체하며 그의 부활올 확신하고 중거 하므로 팡의 (廣養) 의 사 
도라고 말할 수 있다(참후 롭 1 :5) . 

28. 힘 11쩨자률이 환 명의 사도훌 더 충훨 (充홉) 한 이휴는 푸 엇 언가 ? (22 철) 
뻐 (1 )  그들은 예수의 부활(復活 ) 하심올 중거하기 위해서 한 사랍의 사도룹 더 뽑았다. 

(2) 결국 이것은 사도의 사명 (便倫) 이 무엇인가홉 말해 주는데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올 
중거하는 자이 다. 

(3) 그래서 본서 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벌립， 스더l반， 바울의 셜교의 핵 심 은  모두가 예 
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올 중거하는 것 이 었다(참초、 2 : 14-36 ; 3 : 11-26 ; 7장;8 :35 ; 10 : 
39-43 ; 13 : 16-41 ; 17 : 3) .  

(4) 이 와  같이 예 수  그리 스도의 부활은 복융의 전체 줄거리 가  되 며(Cal찌n) 그리스도인의 
독륙한 신앙인 것이다(Augustine) • 

(5)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우리들온 먼져 자신이 부활 신앙용 가지고서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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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부활울 종거 하는 자틀이 되어야 한다(참촉 2 : 23， 24 ;3 : 14， 15 ;4 :33 ; 10 : 39-41 ; 13 
:30 ; 17 :2， 3 ; 톰 1 :4) . 

29. c!1 샤도률이 컬 훨훤 한 명 융  션책하기 위빼셔 추천한 자물옴 누구였는가 ? (23 철) 
fÃ) ( 1 )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別名) 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맛 

디 아였다. 
(2) 여 기 서  전자는 세 개 의  이륨옳 가지고 있는데 이 충  바사바와 요셉은 히 브리 식  이룸으 

로 바사바는 사바(히 브리 어 로  샤바트는 안식 얼융 의 미 합) 의 아틀， 록 안식 일 의  아들이 
란 말이며 요씹은 휴대인률에게서 혼혀 찾아 훌 수 있는 이륨이 다. 

(3) 또한 바사바의 별 명  유스도(라， 유스푸스) 는 로마식 이륨으로 ‘정의’ 툴 돗한다. 
(4) 뿔만 아니 라 후자의 맛디아(헬， 맛다디아) 는 ‘여호와의 션물’ 이 란  뜻으로 이 이릅 역 

시 유대에 서  혼히 쓰이는 이륨이 다. 
(5) 한편 이 들의 다른 신분적 륙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지만 이들이 모두 사도 

의 후보자로 추천된 것융 불 때 (참촉 21， 22철) 이를은 그리 스도의 공생애 시 에  다른 
쩨 자촬과 더활어 줄곧 그리스도률 쫓으면서 신앙의 수련융 쌓은 신실한 자들임융 알 
수 있다. 

30. tÐ 샤도률옹 투 샤랍옳 추천한 팎 푸솥 얼융 하였는가 ? (24철)  
� (1 )  그률은 하나님 쩨 기도하였다. 

(2) 측 이률은 자신툴이 활 수 있는 모든 일률윷 마천 후 제 버률 뽑기 천에 하나님 의 돗융 
물었다. 

(3) 한편 예수째서도 12 쩨자훌 택하기 전에 밤융 새꿔 기도하시 면서 (녹 6 : 12， 13) 하나님 의 
롯융 훌었는떼 쩨자뜰 역시 이 러 한  그리스도의 모습융 본받았던 것이다. 

(4) 이 와  갇이 쩨자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명융 받들어 복융 사역 의 중대한 임무를 감당 
할 수 있는 한 명의 동료 사도홉 션택하기 에  앞서 하나님쩨 기도하였먼 것 이 다. 

(5) 그러므로 우리 생도률도 하나님의 귀 한  사역들융 감당할 때 자기 개 인의 생각대로 하 
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뭇융 훌융 줄 아는 겸손환 자쩨홉 가져 야 한다(창촉 6 :6 ; 13 : 3  
; 마 26 :42) . 

31. 팅 사도률 이 유다훌훌 대 신활 찌 사도훌 홈기 위빼셔 기 도한 내 용용 푸엇 언가 ? (24， 25 컬)  
rAl ( 1 )  그물은 ‘모든 사랍의 마옵융 아시는 주여 이 투 사랍 중에 주께서 택하신 사랍이 누군 

지 보여 주셔서 유다 대신 봉사와 사도의 칙불융 맡재 하소서 그는 이것율 버 리 고  제 

갈 곳으로 갔홉니다’ 라고 기 도하였다(현대 인의 성경) .  
(2) 위의 기 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쩨서는 모튼 사랍의 마융올 감찰 

하시고(참촉 대상 28 :9 ; 시  7 : 9 ;44:21 ; 햄  17 : 10 ;23 : 24 ; 암  9 :3 ; 습  1 : 12 ; 륨  8 : 27) 둘째， 
모든 사랍의 운명온 하나님 의 손헤 달려 있으며 (창촉 홈 9: 22， 23) 세빼， 사도의 임 무  
는 봉사와 전도라는 사실이 다(참촉 마 10 :  1-16) . 

(3) 한편 원래 사도의 임무는 봉사하는 일이었으나 이 임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사들에 
제 위 엄 되 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께 되었다(참촉 6 : 1-4) . 

(4) 뿔만 아니 라 봉사와 전도는 오놀날까지도 교회 의 중요한 임무 가훈데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5) 그러므로 오늘날 사도의 직무률 감당해야 할 모든 성도룹온 복옴 중거 뽑 아니 라 하나 
님 의  교회륨 몰보며 봉사하는 일에도 소훌합이 없어야 한다. 

32. 힘 ‘째 풋’ 이 란  의미는 푸엇 언가 ?  (25 철)  
rAl ( 1 )  ‘제 곳’ 이 란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2) 첫째， 이 말은 어 떤  장소툴 지 청하는 것이 아니 라 직무률 의미 한다는 것이다. 즉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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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 믿고 따르던 것올 버 리 고  파거 자기가 행하던 킬로 툴아선 것 올  의미 한다는 해 석 이  
다 (Knowling) • 

(3) 룰빼， 맹렬한 불에 (히 10 :26. 27) 그의 영혼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 즉 지욱율 의미 
한다는 주장이다(Alexander. Meyer. Vincent) . 

(4) 이 가운떼 우리는 가훗 유다의 비 참한 죽옴(18 철) 과 품맥 의 효룹으로 보아 ‘제 곳’ 이 
란 표현은 곧 쩌옥’ 이 란  말의 완곡 (觀曲) 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참조， 시 9 : 17 ;마 
25 :41 ; 계  21  : 81 ) . 

(5) 채물에 눈이 어두워진 가훗 유다는 (마 26 : 15. 16) 자기 의 스숭이자 메 시 야이 신  예수훌 
용 삼십 에 판 뒤 죄 책 감에 못 이겨 자살하였으며 (마 27 : 5) 결국 ‘제 곳’， 측 ‘지옥’ 으로 
가고 말았다 (참후 잠 1 : 19 ; 전 5 : 10 ; 합 2:9. 10 ; 덤 전  6 :9 ; 약 5 :3) .  

33. C!l ll사도.률윤 첼훨 (缺貴 ) 훤  한 명의 사도훌 에 훨  방법으로 션 택 했는가 ? (26 철)  
fÃl ( 1 )  그들은 한 명의 사도를 선택하기 위해 쩨 비물 뽑왔다. 

(2) 한편 제비롤 뽑는 방법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의 뭇율 묻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 었는데 
유대 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융 통해 당신의 뜻율 알려 주시는 것으로 믿었다(해 16 
:7- 10) . 

(3) 측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올 12 지 파에 게  분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수 
18 : 10) 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풍랑의 범 인으로 지 목된 것도 이 방법 에 의 
해서 였다(용1 : 7) .  

(4) 이 와  같 이  사도들도 당시까지 사용되먼 제비뽑기 의 방식에 의해서 결원된 한 명 의  사 
도률 선출했는데 이 방식은 오순철 성 령  강렴 후 성 경 의  기 록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5) 이것올 볼 때 사랍틀은 성 령 의  강림 (2 : 1-4) 이전까지는 구약 시 대에 사용되먼 쩨버뽑 
기 방식올 통해서 하나님의 뭇올 깨달았지 만 그 이후로는 성 령 의  인도륨 받아서 하나 
님 의  뭇올 분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촉 6 :3 ; 잠 16:33) . 

연구자료 

그리스도의 승천 (昇天 ) 사건이 지 니는 의미. 성 경 에 는  예 수  그 
리스도 외 에도 선 지 자 옐 리 야가 회 리 바랍을 타고 송천 한 사실 이 
나온다 (왕하2: 11 ) . 그련데 앨 리 야의 경우와는 탈리 예수의 송 천  

사 견 은  그리스도 자신 에 게  뿔 아니 라 그흘 믿 는  우 리  성 도룹 에 게  
있 어 서도 중요한 의 미 률 지 넌 다. 이제 이 에  대 하여 살빼보도록 하 
자. 첫째， 예 수께 셔  송천하신 사철은 그가 다시 금 자신의 영 광을 
회복하셨다는 의 미 가  었다. 사질 예수께 서는 언 간의 폼을 업 으시 
고 고난윷 당하시 며 죽기 까지 낮아지 셨 기 에  그의 숭천윤 성 육신 
이 천보다 더 큰 영 광을 지 난 다 (벌2: 9) . 툴빼， 그의 송천으로 말미 
암아 이 땅에 성 령  시 대 가  도래 하였다는 의 미 가  있다. 예 수께 셔  
숭천하신 후 보내 주신 성 령 으로 말미 암아 이 제  모든 성도틀윤 성 
령 의  창중 (掌 中 ) 에 사로잡혀 살 수  있게 되 었 다 (롬8: 14) . 그 뿐 아  
니라 숭천하신 예수는 지 금  우리률 위 하여 하나념 께 간구하고 계 시  
며 (히7: 25) 장 차  우 리 롤 하나념 나라로 맞아들이 기 위 하여 다시 
곰 채 렴 하철 것 (1 1철 ; 요14: 3) 이 라는 데 그 의 미 가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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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오순철 날이 이 미 이 르매 저 회 가 다 감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훌연혀 하늪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랍 갈용 

소리 가 있어 저회 앉온 온 집 에  가특하며 
3 홉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회에재 보여 

각 사합 위 에  임하여 있더 니 
4 저 회 져  다 생 령의 충만합융 받고 생 령 이  활 

하께 하심융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활 시 
착하니 라 

5 그때에 정 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 
터 와셔 예루쌀햄에 우거하더니 
6 이 소리가 나매 를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외 방언으로 쩨자룹의 말하는 것융 톨고 소동 
하여 

7 다  놀라 기 이 혀  여져 야르되 보라 이 말하 
는 사랍이 다 칼렬리 사랍이 아니냐 

8 우리 가  우리 각 사랍의 난 곳 방언으로 툴 
재 되는 것이 어쩡이뇨 

9 우리는 바대인파 메 대인과 앨 랍인과 또 메 
소보다미。k 유대와 가바도기 아， 본도와 아시아 
1 0  브루기아와 밤빌리 아， 얘 굽과 및 구패폐에 

가까운 리버야 여러 지 방에 사는 사랍률과 로 
마로부터 온 나그때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률 
어 용 사랍률과 
” 그핵 태인파 아라버아인 툴이 라 추리 가  다 우 

리외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를 얼융 발합융 톨 
는도다 하고 
12 다 률라며 의혹하여 셔로 가로되 이 어핸 

일이냐 하며 
18 B: 어떤이 률용 초용하여 가로되 저 회 가  새 

출이 취 하였다 하더라 
14 때드로가 열 한 사도와 갈이 셔서 소리옳 

높여 가로되 유대인률과 예쭈쌀햄에 사는 모든 
사람률아 이 얼융 너희 로 알재 활 것이 니 내 밥 
에 귀홉 기융이 라 
1 5  때 가  제 잡 시 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 

랍률이 휘 한  것이 아니라 
1 6  이 는  곧 션지자 요옐로 말쏠하신 것이니 얼 

렀으되 
’7 하나님이 가라사대 발째애 내가 내 명으 

로 모든 육체에 께  부어 주리니 너회 의 자녀 
륨온 예 언할 것이요 너회의 젊 용이 률은 환상 
융 보고 너회의 늙은이률옴 꿈융 꾸리라 
18  그때에 내 가  내 영으로 때 남종과 여종 
툴애 께 부어 주리니 저회가 혜 언할 것이요 
1 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셔는 정죠훌 베훌리니 곧 피 와  률과 연 
기로다 
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 
가 변하여 어 두워 져 고  탈이 변하여 피 가  되 
리라 
21 누구든지 주의 이륨율 부르는 자는 구원 
융 얻으리라 

하였느니 라 
22 이스라앨 사랍률아 이 말율 률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햇 혜수로 를 권농 
과 기사와 표척융 너회 가운데서 메추사 너 회  
앞에서 그 활  충거하셨느니 라 
23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뭇과 미 리  아신 대 

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늄 너회 가 법 없는 자률의 
손융 벌어 못박아 죽였으나 
24 하나념쩨서 사망의 고홈융 훌어 살리 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재 얘여 있융 수 없었융이 라 
싫 다윗이 저 용  가리격 가로되 
내 가  항상 내 앞에 채신 주훌 봐웠용이 여 나 

로 요풍치 않께 하기 위 하여 그가 내 우편에 
채 시도다 
26 이 러므로 내 마옴이 기빽하였고 내 입 슐  
도 출거왜하였으며 육혜는 희 망에 거하리니 
27 이는 내 영혼융 용부에 버 리지 아니하시 
며 주의 거륙한 자로 썩옴융 당칙 않재 하실 
것임이 로다 
28 주빼셔 쟁 명의 킬로 내 채  보이 셨으니 주 
의 앞에셔 나로 기뽑이 충만하재 하시 리로다 

하였으니 
29 형 제 툴아 내 가  조상 다윗 에  대하여 당대혀 

맙활 수 있노니 다윗이 축어 장사되어 그 요가 
오늄까지 쭈리 중에 있도다 
80 그논 션지자라 하나님이 이 미  맹 쩨하사 그 

자손 충에셔 한 사랍융 그 위 에  알께 하리 라 하 



섬융 알고 
31 마 리  보는 고로 그리 스도의 부활하심율 말 

하되 저 가  융부에 버 립 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 
융율 당하지 아니하시 리라 하더 니 
옆 이 예수홉 하나님 이 살리신지 라 우리 가 다 

이 일에 충인이 로다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훌 높이 시 매  그 

가 약속하신 성 령융 아버 지 쩨  받아서 너회 보 
고 듣는 이 것융 부어 주셨느니 라 
34 다윗은 하뜰에 융라가지 못하였으나 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 게 말씀하시 기 활  
3 5  내 가  네 훨수로 네 발동상 되 제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 그런즉 이스라앨 온 집이 정 녕  알지 니 너 

희 가  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홉 하나님이 주 
와 그리스도가 되 게  하셨느니 라 하니라 
37  저회가 이 말율 툴고 P�융에 쩔려 때드로 

와 다른 사도촬에 께 물어 가로되 형 제 툴아 우 
리 가  어책할꼬 하거늘 
38 때드로가 가로되 너 회 가  회 재하여 각각 예 

수 그리스도의 이 홉으로 세 혜월 받고 최 사합융 

I 혐  35 

얻으라 그리하면 성 령융 션물로 받으려 니  
39 이 약속온 너회와 너회 자녀와 모 든  먼 데 

사랍 곧 주 우리 하나님 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률에 게 하신 것이 라 하고 
40 또 여 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 

회가 이 때 역한 세 대에서 구웬융 받으라 하니 
41 그 말융 받는 사랍돌은 세 혜 룹  받으매 이 

날에 제 자의 수가 삼천이 나  더 하더 라  
42 저 회 가  사도의 가르침 올 받아 서 로  교쩨하 

며 먹융 때 며  기도하기 흘 전혀 힘 쓰니 라  
48 사랍마다 두려워 하는데 사도룰로 인하여 기 

사와 표척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랍이 다 합쩨 있어 모든 물건융 서 

로 홈용하고 
45 또 재 산과 소유활 활아 각 사람의 훨요옳 

따라 나눠 주고 
46 날마다 마융융 같이 하여 성 천에 모이 기 훌  

힘쓰고 집 에 서  먹 융  때 며  기 뽑과 순천한 마읍 
으로 옴식융 먹 고  
47 하나님융 찬미하며 또 용 팩성에 재 청 송용 
받으니 주께 서 구웬 받는 사랍율 날마다 더하게 
하시 니라 

1. 힘 본창얘셔 주로 다루어 지는 내 용은 푸 엇 언가 ? 
lAl ( 1 )  빼수 그리스도쩨서 약속하신 바 성령융 기 다리 며  (1 : 4， 5)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 

하던 120 문도(門徒) 는 오순철에 강렴 한 성 령 의  역사(흉專) 로 각기 다름 방언율 하기 
시 작했다. 

(2) 뿔만 아니 라 이 일로 인해서 담력율 얻은 베드로는 예루살댐 에  모여 었던 다른 나라에 
서 온 유대 인틀에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숭천 사실융 전화하며 그틀에게 회개훌 
촉구했다. 

(3) 그 결과 쩨자의 수 곧 예수률 그리스도로 믿고 영 첩 환  자롤의 수가 3 천  명 이 나  늘어 
나게 되 었다. 

(4) 더우기 성 령융 경 험 하고 성 령 의  역사(짧專) 륨 목격 한 초대 교회 성 도틀옹 날마다 성 
전에 모여 하나님올 찬미하며 교제훌 가졌다. 

(5) 한편 예 수  그리스도률 세 번씩 이나 부인하고 두려위서 갈릴리 로  톨아가 고기촬 캅던 
베드로가(요 21 : 1-7) 이와 같이 담대하께 그리 스도의 부활 사실융 전파하께 된 것은 
전척 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 

(6)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올 중거하는 천도자의 사명용 감당해야 될 우리 성도둘옹 무 
엇보다 먼저 성 령 의 역A}률 혜험하고 그의 인도에 따라 생 활해 야  한다(1 : 8 ; 요 20:22) .  

2.  멘 요순철윤 에 엔  날언가 ? (1 철) 
뻐 ( 1 )  오순철은 유월절 다옴날부터 계산하여 50 일째 되는 날로서 구약에서는 ‘액추절’ (출 23 : 

16) ‘훨첼절’ (출 34 : 22 ; 신  16 : 10) ， 또는 ‘처 융  익온 열매 드리는 날’ (민 28 :26) 이 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이때가 보리률 수확하는 때 였기 때문이다. 측 이날은 출애굽한 이 
스라옐 백 성 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수확한 곡식율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 는 
일종의 감사절이었다. 

(2) 톡히 신약 시대의 오순철은 성 령이 강립합으로써 초대 교회가 채워지고 이 곳율 구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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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 미 가  새 롭다. 
(3) 한편 오순철은 유월철， 수장절과 더불어 이스라옐 3 대  철기 중 하나로서 (출 34 : 18-24) 

이때가 되면 유대 인 남자틀은 모두 예루살댐에 모여 큰 잔치를 벌였다(참촉 출 34 : 23 ;  
신 16 : 16) . 

(4) 그래서 성 령 이  강렴한 이때에도 예루살햄은 오순철 행사에 참여 한 많은 유대 인들로 인 
해서 언산 인해 (A山A海) 률 이루었다. 

3 .  [!l 요순철 얘  생 령 이  엄 활  혜 어 면  현장01 나타빠는가 ? (2， 3 철)  
[Al ( 1 )  훌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랍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이 갈라지 는  것 이  나 

타녔다. 
(2) 여 기 서  ‘훌연히’ 라는 말온 ‘갑자기’ (KJV， NIV， s뼈denly) 라는 뭇이다. 흑 우리가 성 

령 강림 의 시 기흘 예촉활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성 령  세 례륨 받은 때 와  장소 
훌 구체적 으로 대답하라는 절문은 잘못된 것이 다. 

(3) 또한 ‘바랍’은 성 령올 상징하는데 성 령올 바랍에 비 유한 것은 그 능력 이 인간의 위 력  
율 초월하며 그 역사가 인간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융 만큼 기묘하기 때문이다. 성 령 이  
바랍으로 표현되는 일온 얼반적 인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도 사도룹에게 성 령  
올 주 려 고  하실 때 에  그들융 향하여 숨올 내 쉬셨으며 (요 20 :22) 에스첼의 환상 중에 
서도 폭풍과 바랍이 불어 왔기 때문이다(첼 1 :4) . 

(4 ) 실상 성 령 이 라는  말 자체가 바랍올 의미하는 말에서 왔다(참초， 요 3:8) . 이 성 령 이 라  
고 호칭되 는  신 의  본질척 인  위격 (位格) 은 그 자체로서는 이 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 
경옹 이 바랍이 라는 용어률 차용하고 있는 것 이 다 (Cal찌n) . 

(5) 한편 성 령 은  ‘불’ (마 3 : 11， 12) ， ‘비둘기’ (마 3 : 16 ; 녹3:22) ， ‘기륨’ (녹 4 :  18) ， ‘생겪 
(요 7 :38， 39) ， ‘ 인’ (印， 엘 1 : 13) 둥으로 상정되기 도  하였다. 

(6) 뿔만 아니 라 ·불’ 도 성 령융 가리 키는 말로서 구약 시 대에는 하나님 의 엄 재나 농력 의 상 
정으로 (신 4 : 36 ; 왕상 19 : 12 ; 시  50:3 ;97 :3 ; 사 66 : 15 ; 히 12 :29) ， 심 판의 도구로(창 19 :  
24 ; 레  10 :2 ; 민 11 : 1 ; 16 :35 ; 왕하 1 : 10 ; 살후 1 :8 ; 뻗후3:10) 그리고 청 결 의  수단으로 (민 
31 : 23 ; 첼 22 :20 ; 속  13 :9 ; 말 3 :2 ; 고전 3 : 13 ; 뻗전 1 :7) 사용되 었다. 

(7) 그런데 이 ‘바랍’ 과 ‘촬’ 이 성 령 의  상징으로 표현된 것은 성 령 의  사역 이 무엇인가 하 
는 것올 보여 춘다. 

(8) 즉 성 령은 성도틀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읍융 보증하여 (참촉 앵 1 : 13) 그들올 
하나님 의 자녀 답게 청결하께 살도록 그 양심율 청확시키며 (참촉 뻗전 1 : 7) 또한 불신 
자룰에게 는  심 판올 내리는 것이다(참촉 뻗후 3 : 10) . 

(9) 그러므로 이 미  성 령 의  운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용 성 령 의  이 
러 한  사역올 바로 깨닫고 날마다 우리 자신융 청 결하거l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촉 빌 
1 :27 ; 살전 4 : 12 ; 덤 천  3 :7 ;  약 3 : 13 ; 뻗후 3 : 11) . 

4 .  [!l ‘활의 혀 잡이 갈라지는 갯’ 이 란  의미는 푸엇 언가 ? (3 철) 
lÃl ( 1 )  이 말은 ‘혀 칼은 것률이 나타나 불길처 럼  갈라지며’ 라는 뜻이다(공동 번역) .  

(2) 그러므로 실쩨로 뜨거운 불이 위에서 떨어 진 것 이  아니 라 다만 시각 (짧짧) 율 통해서 
볼 수 있었던 혀 의  모양 같은 불꽃올 의 미한다. 

(3) 결국 성 령  강림융 기 다리 며  전혀 기 도에 힘쓰던 120 명 모두가 청 결 (濟廳) 과 청화(律 
化) 훌  상징하는 혀 모양의 훌 꽃  곧 성 령융 경 험하께 되 었다는 돗이다. 

(4) 한편 이 와  같은 현상올 기 도에 전념 (專念) 하던 120 명 이  몽롱한 청신 상태에서 동시 에 
허깨비롤 보았던 것으로 훌이하는 것은 그릇된 해석이다. 

5. [!l 합생 하여 기 도하댄 120명 모푸가 발윤 ‘생 령의 충만(充滅) ’  이 란  푸엇 인가 ? (4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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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 1 )  이 것 은  단회 적 (單回的) 인 성 령  세 혜 (요 3 : 5 ; 딛 3 : 5) 와  구별 되 는  것으로 우리 의 언 행  
심 사 (름行心思) 곧 전 인격 (全A格) 속에 성 령 이  내 재 하여 그 의  언도하심 따라 살아가 
는 상태률 말한다. 

(2) 한편 여 기 에  나오는 ‘성 령 충만’ 은 세 력l 요한이 예 언하였으며 (막 1 :8) 예수께 서 도  친 
히 말씀하신 대 로 (1 : 5) 예수께서 숭천하신 후 몇 날이 못· 되어 성 령  서l 혜률 얼 시 에  다 
같이 받게 되 었으며 동시 에 성 령  충만올 받게 된 사건이다. 

(3) 따라서 오순절 성 령  강립 이후에는 그 전 (前) 시 대 와 달리 성 령 의  세 례를 받은 제 자뜰 
이 계 속하여 성 령 의  충만올 체 험 할  수 있었다 (4 : 8， 31) .  이 런  의 미 에 서 성 령  세 혜 는 
오순절 성 령  강립 의 은혜 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성 령 의  충만은 계 속해 서  반복되 어 져  
야 함을 뜻한다. 

(4) 우리 는 신 • 구약 성 경 에  나타난 뛰 어 난  인물들이 성 령 께  완전히 사로잡혀 활동했음을 
기 억 하면서 (4 : 8 ;  7 :  55 ; 13 : 9 ; 출 31 : 3 ;  민 1 1 :25 ; 삿 3 : 10 ; 6 : 34 ; 14 :6 ; 삼상 16 : 13) 말세를 
고 (告) 하는 이 때  성 도들은 오직 성 령 의  충만함올 받기 위 해 (앨 5 : 18) 기 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야 할 것 이 다. 

6. 힘 생 령 의  충만합융 발운 사람들에게 결과척으로 어 떤  얼 이  벌쟁 했는가 ? (4 철)  
lÄl ( 1 )  그들은 성 령 의  충만합올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 

작했다. 
(2) 여 기 서  ‘방언’ 이 라는 것은 그것올 말하는 사랍이 전혀 배우지 도  않고 또 통역 자의 도 

움도 없이 듣는 자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이 해 할  수 있는 언어률 가리 킨다 (8 절) . 
(3) 그 러 나  중요한 것은 방언이 성 령 의  충만합올 받은 자들에 게 나타나는 부수적 인 현상이 

지 전 체 적 인  현상은 아니 라는 것이다. 
(4) 다시 말하면 이 때에 성 령 의  충만합올 받은 자룹에 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외 적  

으로 나타난 방언의 역사가 아니 라 그들의 마음올 정 결 케  하는 현상이 었다 (15 :8， 9) . 
(5) 이 와  같이 성 령 의  충만합올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의 외 적 인  삶 

역 시  하나님 앞에서 정 결해 지 는  것 이 다. 
(6) 그러므로 오늘날 성 령 의  충만함올 받고 소위 방언올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 그의 행 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자틀온 회 개 하여 경 건하고 거 룩한 삶올 살도록 노력 해 야  
한다 ( 참조， 빌 2 : 15 ; 3 :6 ; 골  1 : 22 ; 살전 3 : 13 ; 5 : 23 ; 덤 전  3 : 2 ; 딛  1 : 6 ; 뻗후 3 : 14) . 

7 .  잉 생 령  강럽 의 목 척 은  푸엇 인가 ? (4 철) 
lÃ1 (1 )  성 령 께 서  성 도들에 게 강렴 하신 데에는 어떤 목적 이 있다. 그 목적 이 란  예수께 서  그 제 

자틀과 영 원히 함께 하시 며 ( 마 28 : 20) 그들로 하여금 그의 복옴올 선포하게 하려 는 것 
(1 : 8) 이 다. 

(2) 즉 ‘ 예 루살렘올 떠 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 지 의  약속하신 것올 기 다리 라’ (1 : 4) 는 
말씀의 성 취 로써 그의 자녀 들올 보호 • 인도하시 며 아울러 그플로 하여 금 주 (主) 의 부 
활의 중인들로 삼으시 고자 성 령 께서 강렴하신 것이다. 

(3) 그러므로 성 도들은 하나님 의 선실하심 파  그의 윤혜 혹은 선물이 라는 측면 에서 성 령  강 
립 올  이 해 해 야  할 것 이 다. 

(4) 오늘 우리 틀은 예 수  그리 스도로 말미 암아 얻재 된 기 쁨올 자기 만 소유할 것 이  아니 요 
이 웃과 형 재 에 게 나눠 주도록 수고해 야 할 것 이 며  이 것 이  성 도뜰에 게 향하신 성 령 휘  
간구이 심 윷  명 심 해 야  한다(참조， 고전 10 : 33 ;  벌 2 :4， 29) . 

8. [!1 요순철 에  예루살 랩 으로  용 자툴윤 누구인가 ? (5 철) 
lÃ1 (1 )  그들은 천하 각국 (天下各國) 에 흩어 져 있던 경건한 유대 인들이 었다. 

(2) 얼 찌 기  그들의 조상은 B. C. 586년 바벨론에 의 해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근동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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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바벨롱. 메대 동지와 소아시ot， 시 리 아  알렉산드리 。h 이탈리 악  그리 이 스， 이 집  
트에 흩어 져 살면서 종교적 관습파 규범올 지 켜  왔다(참촉 요 7 :35 ; 약 1 : 1 ; 뻗 전  1 : 1 ) . 

(3) 또한 이뜰은 경건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었읍에도 불구하고 이 
스라옐의 3 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철올 하나님 앞에서 지내기 위해 예루살댐으로 왔 
던 것 이다(참조， 출 34 :23; 신  16: 16) . 

9. 명 방언 소리훌 툴윤 주변빼 었댄 우리틀윤 어 훤  반웅옳 보 였는가 ? (6， 7 철) 
밍 (l) 그틀은 크게 소동하고 다 놀라며 이 말하는 자들이 갈렬리 사랍룹이 아니냐 라고 했다. 

(2)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모여 온 자들은 방언하는 자틀이 갈릴리 사랍， 즉 문화적 인 혜 
택올 받지 못한 무지 한 사랍임 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율 하는 데 깜짝 
놀 란  것이다. 

(3) 이 와  같이 당시에 갈릴리 사랍들은 사회 척으로 소외당하고 문화척인 혜 택륨 받지 못했 
기 때문에 이스라앨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랍뜰에게 무시 당했는데 (요 1 :46) 하나 
님 께 서 는  이 런  보잘것없는 사랍틀에 게 은혜훌 주셔서 복옴 전도자로 삼으셨다( 참조， 고 
전 1 :26-29) . 

(4 )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 이나 명 예， 재물 둥 인간적인 배 경 으  
로 전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 할 것이 아니 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의 은혜훌 사모흩}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촉 1 :8 ;4 :33 ;6 :8 ; 19 : 1 1， 12 ; 고전 2 :4 ; 엘 3 : 16 ; 살전 1 :5 ; 덤 후  1 :7). 

10. 힘 요순철에 예루살행으로 왔던 휴대 언률은 그 당시 에 디 에 서 찰헨 사랍툴언지 도표로 

(Ã) 
위 치훌 껄명 하라 (8-11 철) . 

지 역 
바 대 
메 대 

앨 랍 

메 소보 다  
미 아 

유 대 

가바도기 

아 
본 도 

아 시 아  

H 루 기 아  
밤빌 리 아  

얘 � 

리 비 야 

로 마 

그 페 데  

아라비 아 

뀌 ‘ ，. 

인 도와 티 그리 스  강의 중휴 
바대 의 남쪽 지 역  

‘ 쳐  .. � . " 

메 대 의  남쪽， 족 혐 재 의  이 란， 이 라크 지 

역 

티 그 리 스 와  유 브라데 강 사 이 에 위 치 한  

지 역  

유 브라데 에 서  애 굽  강에 이 르는 밟 온  지 
역 

소아시 아의 동쪽 지 역  

소아시 아의 북쪽 지 역  
소아시 아의 서 쪽에 있 는  에 게  해 연 안 지 
역 
소아시 아의 중부 지 역  
소아시 아의 남쪽 해 안  지 역  

아프리 카 북쪽 지 역 

이 집 트 서 쪽에 있 는  아프리 카 북부 해 안에 
위 치 한  나라 
이 탈리 아  
리 비 야의 북쪽에 있 는  섬 
홈해 동쪽에 있 는  반도 

. 기 타 사항 
제 1 차  바 빨 홀  포로 때 에  잡 
혀 간  휴 대 인 룹의 자손이 살 
고 있 던  지 역  (8. c. 597) 

황하 17 : 6 ; 25 : 1 1  

F. F. 8ruce의 학셜 

뻗 천  1 : 1  

16 : 6  

대 부불이 알 렉 산 C 리 아에 거 
주했다 

11. æ 요순철 얘  다륜 나라애셔푸터 혼 자률윤 누구인가 ? (10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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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 ( 1 )  그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이 었다. 
(2) 여 기 서  ‘유대교에 틀어용 자들’ 이 란  유대교로 재 종한 이방인들을 가리 키 는데 유대 인들 

은 특별히 이 방인올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데 열심 올 내었다(참촉 마 23 :  15) . 
(3) 한편 이 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할례 와， 정결 의식 인 서l 례 와， 희 생  제물올 

드려야 했는데 때때로 이방인 남자들은 할례 의 고통으로 인해서 개 종하는 것올 꺼 리 기  
도 했다. 

(4 ) 아풀둔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 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 키 면서 이 방인에 게 하나님 의 말 
씀을 가르치는 데 주력하였다. 

(5) 그러므로 오늘날 참 하나님 의 말씀인 복음올 지닌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참조， 덤 후 4 :2) .  

12. 핀 휴대 인과 이빵인 개종자둡야 방언옳 용빼 셔 툴운 내 용운 푸엇 인가 ? (11 철) 
fAl (1 )  그들은 자신들의 방언으로 하나님 의 큰 일에 관한 내용올 들었다. 

(2) 여 기 서  ‘하나님 의 큰 일’ 이 란  예수 그리 스도의 부활 사건올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은 초대 교회 에 있어서 가장 중심 되는 신앙 문제였다. 

(3) 한편 오늘날 방언올 말하고 통역올 한다는 사람 가운데는 방언을 통하여 서 개 인 의 앞 
날을 예 측하고 개인의 신상올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 

(4 ) 그러 나 방언은 개인의 운명 을 점 치는 미 신 적 인  행위가 아니 라 언어가 소통되 지 않던 
당시 에 주의 복음올 손쉽 게 증거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이 었다는 사실올 기 억 할  필요가 
있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 의 귀 한  선물인 은사률 함부로 남용하거 나 그릇 
해 석 하여 연약한 자들올 미 혹에 빠뜨렬 것이 아니 라 주의 복옵올 증거 하는 얼에 선하 
게 사용해야 한다(참촉 고전 14 :3， 4， 26 ;  고후 12 : 19) . 

13. 힘 방언 야 나타난 시 대활 구분하여 그 륙갱 울 간략하게 버교 • 껄명 하라 (11 철) . 
fAl (1 )  헬라어 〈글로써 는 혀나 방언 (tongues) 올 의미하는 말로서 말하는 자가 무의 식 중에 신 

(神) 의  직 접 적 인  역사에 의해 발셜하는 말올 가리 킨다. 
(2) 이 방언은 성 경 의  여 러  곳에서 조금씩 다르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면 다음 

과 같다. 
(3) r파?쐐、 ‘r:‘ - 간"';ì..주‘ · 북센 E 갓「.iT j s철 감획웰�r:.쐐깨텐판L원활擾칠활헥;쐐‘췄잔노�i많、 

• 구 약  성 경 에 는  칙 접  방언 이 라고 언급된 ’ 
귀 철 온 없다. 

• 그 러 나 모쩨 당시 에 70 인 장로들이 예 

언 하 였 다는 기 록이 있 고  또 사무옐 온 

예 언 하는 무리 뜰 사 이 에  있 었 다는 언 굽  l | 민 1 1 : 24-29 : 삼상 19 : 18-24 
이 있 는데 학자들은 이 들 이 예 언올 

방 I - - - - - - -- ， 

언 으 로  말하였 다고 주장한다 
• 한편 이 방언 의 욕정에 대 해 서 는  구체 

척 인  언급이 없기 때 몸에 잘 알 수 없 

다 
• 복융서 에 서 는  한 곳 융 ( 막  16: 17) 제 외  

하고는 방언 에 대 해  언급하지 않는다 

• 한편 세 례  요 한 이 나  그 리 스도. 사도들 | 마 3 : 16 ; 녹 1 : 15 ; 10 : 17 

의 생 애 룹 활 때 이 률은 모두 성 령 의  
충만융 받았지 만 직 첩 척 인  방언의 쩨 협  

구 약 

철
 의
 약
 

순
 전
 

오
 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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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순 컬 

오 순 절  

이 후 의 
초대 교회 

사도 시 대  

이 후 

(A. D. 8。

이 후) 

은 없었다 

· 이 것 융  불 때 오순절 이 전 의 신약 시 

대 에 는  방언과 성 령 의  충만이 직 접 격  
으 로  판계 가 없읍올 알 수 있 다  

• 생 령 이  임 한  결 과  방언 현상이 나타났 
다 
• 이 방언은 당시 이 스 라옐 주변 국가에 1 2 장  

서 흉용되 던 언 어 로서 외 국인 률용 용역 
없이도 이 방언융 알아들융 수 있 었 다  

• 오 순 절  이 후에 도  초 대  교회 인 에 쩨 소  

나 고 린 도  교 회 에 서  방 언  현 상 이  나타 
날다 
• 한편 륙이 한 현 상옹 고 련 도  교 회 에  나 

타난 방언으로 이 것 은 외 국어 가  아니 라 
전 혀  알아틀을 수 없는 신 비 한  말 이 었  

다 I 19 : 6 ; 고전 12- 14장 

• 그 뿔만 아니 라 오순철 이 후로는 성 령  

융 받 는  개 인 에 게 도 방언 현 상 이  나타 

었다 
• 또한 이 러 한  오순절 이 후의 방언은 반 

드시 몽역 이 따라야 했다 

• 사도 이 후  시 대 에 는  방언에 판 한  언급 

이 별로 없다 

• 그 리 고 A D.4  세 기 에  이 르 러 서  이 용사 

는 사 실 상  자취 륨 감추었다 

• 그 러 나. 방언의 은사는 영 척 인  것이 강 

조되 는 시 대 에 는 가끔씩 다시 나타나 

기도 했 다  

14. [!1 방언 소 리 훌  톨고 몰려든 자를 운  각각 어 훤  한웅융 보 였는가 ? (12， 13철 ) 
(AJ (’ 그들은 다 놀라며 의 혹 (疑惠) 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 챈  얼이냐 하며 또 어떤이들은 

초롱 (懶弄) 하여 가로되 저회가 새 술이 취하였다고 말했다. 
(2) 여기서 새 술에 해 당하는 헬라어 〈글류코스〉 는 원 래  ‘단 포도주’ 룹 가리 키 는  말로서 

아직 발효되지 않은 술을 의미 한다. 
(3) 그렇기 때문에 ‘새 술’ 은 별로 똑하지도 않융 뿔더 러 이 것을 먹 고는 크게 취하지 도  않 

는다. 
(4 )  결국 주위에 몰려든 자틀은 방언하는 자들율 놀리 기 위 해서 이들이 새 슐에 취했다고 

말했다. 
(5) 이와 같이 참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 때때로 불신자들에게는 놀림거 리 가  될 때도 

었다(참조， 삼상 1 : 12， 13 ; 램  23 :9 ; 마 11 : 19)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러 한  불신자들의 조롱율 염 려 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의 신 령 한  

은사률 사모해야 한다(참후 룹 1 : 11 ; 고전 14 : 1) .  
15. 힘 베드로와 열 한 사도륨윤 그률융 조룡하는 자률에쩨 무슨 짤융 했는가 ? (14 컬 )  

fA) ( 1 )  베 드로는 열 한 사도와 같 이  서 서  소리륨 높여 ‘유대 인들과 예루살댐 에  사는 모든 사 
랍들아 이 일융 너 희 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률 기 울이 라’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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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즉 베드로는 그들에 게 임 한  성 령 의 역사와 그 결과 외적으로 나타난 방언 현상올 설명 

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유대인들 앞에 섰던 것이다. 
(3) 한편 베드로의 이 런  당당한 모습은 그리 스도께서 체포될 당시 대제사장의 문 앞에 서 그 

리 스도를 부인할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 이다(참조， 마 27 :69-75 ; 막 14 : 66-72 ; 녹 
22 :54-62 ; 요  18 : 15- 18) .  

(4 ) 이 와  같이 베드로는 주의 부활율 목격하고 성 령 의 능력율 받은 뒤 담대하게 주의 복옴 
을 중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5) 그러 므로 성 령 의 충만합올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올 증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4 : 13， 31 ;9 :29 ; 14 : 3 ; 19 : 8 ; 28 : 32) . 

16. c!1 신약 시 대  휴대 안의 시 간  구폴법 융 껄명 하라 (15 철 ) .  
lAl 유대 인은 오늘날 시 간  계 산법 으로 새 벽  6 시룰 0 시 로  하여 시간을 구분하였다. 

: 범‘ 

‘ 

낮 
、 ’ 

. " 

• ‘ 

‘.，‘ � - � : i 

구깐 훌꽉 
저 물  때 
밥 줌 

닭 울 때 
벽 

아 침 

정 오 

저 녁 

I:�‘ 't" 허폐책센)f;#��、 피췄?fb;띄t’전( 
해 질 때 - 오후 10시 
오후 10시 - 오전 1 시 
오전 1 시 - 오전 4 시 

오 전  4 시 - 해 뜰 때 
로마식 (요한복융) 유대 식 (공판 복읍) 

6 시  0시 

9 시  3시 

12시 6시 

3 시  9시 

5 시  1 1시 

6 시  12시 

7 시  1시 

17. 팅 션지자 요옐윤 어 며 한 인물 인가 ? (16 절) 

감1':'활r홉촬 훨’쩔 r: 3시: 
막 13 : 35 
막 13 : 35 
막 13 : 35 ; 녹  22 : 61 

마 1 4 : 35 ;  막 13 : 35 

시 간 참조 귀 절  

오 전  6시 요 19 : 14 

오 전  9시 마 20 : 3  

오 전 12시 마 20 : 5  

오 후  3 시  마 20 : 5  
오후 5시 마 20 : 6  
오 후  6시 요 4 : 6  
오 후  7시 요 4 : 52 

!Al ( 1 )  요옐은 브두앨의 아들로서 (올 1 :  1) 그의 이룹은 ‘여호와는 하나님 이 시 다’ 라는 뜻올 가 
지고 있다. 

(2) 그 이외에 요앨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었지 않지만 그는 요앨서 의 저 자로서 장차 이 
스라앨 백 성 들에게 성 령 이  입 할  것올 예언하기도 하였다 (흩 2:28， 29) . 

(3) 한편 베드로는 그들에게 임 한  성 령 의  역사가 요앨 선지 자의 예언율 성 취 한  것 이 라고 
말하면서 이 러 한  성 령 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영 적 인  이스라엘， 즉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 게 임 한다고 하였다(38， 39 절) . 

18. c!1 요옐 션지자에 의하면 하나념 해 셔는 언재 당신의 영 (靈) 옳 모든 육채 (肉體) 애 게  푸 
어 주시 는가 ? (17 컬)  

!Al ( 1 )  하나님 께서는 말세 (末世) 에 당신의 영올 부어 주신다. 
(2) 한편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야가 오실 때률 가리 켜 말세 라고 표현했다 (사 2:2  ; 미 4 :  

1) .  다시 말하면 말세 란 메 시 야의 시 대릎 가리 킨다. 
(3) 그렇기 때품에 이 말세는 단순히 오순절만올 가리 키는 것이 아니 라 그리 스도의 초렴 

(初廳) 부터 재립에 이르는 모든 시간올 의미 한다. 
(4) 따라서 성 령 의  역사는 단지 초대 교회에서만 나타난 것 이  아니 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 들에 게 나타난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성 령 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참초， 엠 5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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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즉 그리스도률 영 접 하고 그분올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틀은 하나님 의 돗올 이루시 
기 위 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올 하나님 의 의 의 병 
기 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하겠다(롬 6 :  13) . 

19. 힘 하나념 의 명옳 받용 차녀틀얘체 어 현  현장이 나타나는가 ? (17， 18첼) 
밍 ( 1 )  그둡은 혜언올 하고 환상올 보게 될 것 이 다. 

(2) 하나념의 자녀들이 구약 시 대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하나님 의 은사롤 받아 성 령 의 언도 
하섬올 따라 직 접  하나님 의 뭇올 깨닫게 된다는 의 미 이 다. 

(3) 즉 하나님 의 뭇은 예수 그리스도률 통하여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올 얻는 것 인 데  
(참조， 37-42 절) 하나님의 성 령올 받은 자틀은 이 러 한  하나님의 뜻올 알 수 있다. 

(4 )  그러 므로 성 령 의  역사로 말미 암아 이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 도들은 억지로 환상올 
보고 예 언올 하기 위 해  노력 할 것 이  아니 라 구원올 확신한 자기 자신이 이 미  하나님 의 
뜻올 깨달았다는 사실올 알아야 한다(참조， 벨 전 3 :9 ; 요옐 2 :25) . 

20. 힘 말셰 얘는 자연계 얘셔 어 면  현장이 얼어나는가 ? (19， 20 철) 
밍 ( 1 ) 위로 하늘에서 는  기사(춤事) 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徵샌) ， 즉 피와 불과 연기가 일 

어 나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탈이 변 하여 피 
가 된다. 

(2) 한편 기사와 정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의 초자연 적 인  역사로서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 
상태룰 가리 키 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초자연적 현상인지 알 수 없지만 어 쨌든 마 
지 막  날， 즉 주께서 채립하실 때에는 이 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참촉 마 24 :29-31) .  

(3) 또한 ‘주의 크고 영 화로운 날’ 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사 13 :9 ; 용 2: 1 ， 31 ; 옵 1 :  
15 ; 습 1 : 14-18) 로、 신약에서 ‘주의 날’ (살전 5:2 ; 뱅후 3 : 10 ; 계  1 : 10) ， ‘ 예수의 날’ (고 
전 5 : 5 ; 벌 1 :6) ， ‘그리스도의 날 (빌 1 : 10) ， ‘그날’ (고전 3 : 13 ; 살후 1 : 10) 로 각각 표현 
되 는데 이날은 최후의 심판 날이다. 

(4 ) 뿐만 아니 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 도  한데 이날에 모든 
성 도들은 완전한 구원올 얻게 된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에 나타날 주의 날올 두려워할 것 이  아니 라 기 쁨으로 맞이할 
그날이 하루빨리 임 하기릅 기원해야 한다(참조， 계 22 :20) . 

21. 힘 마지 막 날애는 어 옐  자활01 구 훤융 얻게 되 는가? (21 철) 
fÄ) ( 1 )  누구든지 주의 이륨을 부르는 자는 구훤올 얻는다. 

(2) 여 기 서  ‘부르다’ 를 의 미 하는 빨라어 〈에 피칼레오〉 는 막연히 주의 이룹올 크게 외 쳐  
부르는 것 이  아니 라 주훌， 록 하나님올 신뢰하여 그와 더불어 기 도하는 가운데서 인격 
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다(룸 10 : 13， 14) . 

(3) 그렇기 때문에 이 러 한  자는 마지막 날 심 판의 위 기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뽑더 러 결국에는 구원올 얻게 되는 것이다. 

(4 ) 그 러므로 마지막 날에 구훤받는 자들의 대열에 참여할 자들은 희개와 최 사함을 통하여 
먼 저  하나님과의 인격 적인 관계률 가져야 한다 (참후 2 : 38 ; 삼상 7: 3 ; 젤 18 : 21 ; 숙 1 : 3) .  

22. (!l 때드로는 이스라옐 사합플얘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융과 푸활얘 대 혜  에 행게 썰.i!하 
였는가 ? (22-24 컬)  

(ÃJ ( 1 )  예 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청 (定) 하신 뜻과 미 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으며 이스 
라옐 사랍들은 법 (法) 없는 자틀의 손올 벌어 그리스도률 못박아 죽였다(23 철) .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올 풀어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이는 그가 사망에 매 
여 있을 수 없었기 때운이다(24 철) . 

(3) 여 기 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 리 라는 것 이며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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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 한  하나님 의 섭 리 는  유대 인의 손에 의해 수행되 었으며 세째， 그리 스도 자신은 최 
가 없기 때문에 (뻗전 2 :22) 사망이 그를 불들지 못하고 그는 결국 부활하셨다는 것 이  
다 (고전 15 : 5) .  

(4) 이 러 한  베드로의 설교는 초대 교회 의 전 형 적 인  메시지가 되었다(3 :  14， 15 ; 4 :  10 ; 5 : 29-
32 ; 7 : 52 ;8 : 35 ; 10 : 39-41 ; 13 : 28-33) . 

(5) 이 와  같은 메 시 지가 초대 교회 의 가장 핵 심 적 인 껄교가 된 이유는 당시 유대 인들이 그 
리 스도룹 메 시 야로 인정 치 않았으며 그리 스도의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이 다(참조， 마 28 
: 1 1- 15) . 

(6) 한편 오늘날도 많은 사랍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의 아들로 인 정 치  않으며 그분의 부활 
사실올 하나의 셜화로 무시 해 버 리 는  경향이 있다. 

(7) 그러 므로 초대 교회 당시에 사도들에 의해 외 쳐 진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성 도들의 메 
시 지 가  되 어 야  한다. 

23. 힘 ‘뱅 없는 자’ 는 누구률 가리 키는가 ? (23 철) 
� (1 )  그는 ‘율법 이 없는 자’， 즉 이 방인을 가리 킹다. 

(2) 그러나 ‘ 이 에  쩨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 제 는  자고 쉬 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인자 
가 죄 인 의  손에 팔리우느니 라’ (마 26 :45) 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 억 해  볼 때 ‘법 없 
는 자’ 란 빌라도와 로마의 병사 뿔 아니 라 그흘 멸시 한 모든 자를 가리 킨다고 보아야 
한다. 

(3) 더 우기 혜수쩨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륨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 
니 하는 자는 혜치는 자니 라’(마 12 :30) 고 말씀하심으로 두 마음올 품은 자 또는 우유 
부단한 신앙올 소유한 자뜰도 ‘법 없는 자’ 의 범주(範훌劉 에 포합시 키 셨다 ( 참조， 왕하 
17 : 33 ; 녹  16 : 13 ; 고전 10 : 21 ; 약 1 :8 ;4 : 8) .  

(4) 한편 우리들도 예 수  그리스도륨 영 접 하기 전까지는 ‘옳법 이 없는 자’ 곧 죄인이 었던 
것 이 다 (창조， 롭 5:8) . 

24. [!1 다햇 야 빼시 야빼 대 빼  빼 언한 내 용은 푸엇 인가 ?  (25-28 철) 
fAl ( 1 )  그것은 주께서 생명 의 걸， 즉 부활의 소망올 다윗 자신에게 보여 주셨다는 것 이 다 (28절). 

(2) 다시 말하면 다윗은 주께서 부활하실 것 이 라는 사실율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기 의 영 혼  
이 읍부에서 썩 지  않고 주 앞에서 기 뽑올 얻 게  훨 줄로 믿었던 것 이 다. 

(3) 이 와  같이 주의 부활옳 확신하는 자들용 장래 에 있융 자신의 부활도 확신하게 되 는  것 
이 다(24 : 15 ; 시 49 : 15 ;71 :20 ; 호 13 : 14 ; 요 5 : 25 ;6 : 40 ; 1 1 :25 ; 고전 15 : 22 ; 고후 4 : 14 ;  살 
전 4 :  16) . 

25. [!1 자신의 우훨애 때 시 야가 빵상 빼 섬 율  확신한 다윗윤 자신의 삶울 어 떻재 표현하였 
는가 ? (25， 26 철)  

!Al ( 1 )  다윗은 ‘내 마옴이 기 뻐 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왜하였으며 육체는 희 망 (希뿔) 에 거하 
리 니’라고 하였다. 

(2) 여 기 서  ‘내 입술도 즐거 워 한다’ 는 말의 원어 척 인  뜻온 ‘내 영 광도 출거 꿔하며 ’ (시 16 : 
9) 라는 말로서 히 브리 인들은 육체의 얼부분용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팡윷 툴리 는 표현 
법올 즐겨 사용하였다. 

(3)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윗의 영 혼이 여호와룹 찬양하며 여호와께 영 광올 톨린다는 뜻 
이 다. 

(4 ) 또한 ‘육체가 희 망에 거한다’ 는 말은 시 16 : 9 에서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 니’ 라고 
표현되 어  있는데 이 것은 썩올 수밖에 없는 육쩨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서 썩 지  않기 
때푼에 기 쁨과 희망이 념 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44 사도햄전 2장 

(5) 결국 다윗은 메 시 야가 그와 함쩨 계 시 기  때문에 현재에도 기 쁨율 누릴 뿐만 아니 라 장 
래 에 도  소망 가운데서 기쁨을 누렬 수 었다는 사실올 확신하였다. 

(6)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신앙올 가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소망 가운데에서 기 뻐 하며 주 
률 찬양해야 한다( 24 : 15 ; 닫  2 : 3 ; 뻗전 1 :3) . 

26. c!1 메시 야 앞에 었는 다윗의 육체가 희 망  가운데 거 하는 이휴는 무 엇 언가 ?  (27 철)  
(ÃJ ( 1 )  그것온 주께서 다윗의 영혼을 음부 (陰府) 에 버 리 지 아니하시 며  주의 거 룩한 자로 썩 

음흘 당치 않거l 하실 것이기 때문이 다. 
(2) 여 기 서  ‘읍부’ (히， 스올) 는 일반적 인  ‘무텀’ 올  가리 키는 말로서 선파 악에 상관없이 

단순한 죽옴의 상태를 나타낸다. 
(3) 이와 같이 모든 사랍들은 죽음올 맞이하여 결국 그 육신이 썩 게  되지만 주와 함께 하 

는 자틀은 그 영혼이 죽음 상태에 머 무르지 않율 뿐만 아니 라 그 육신까지도 결국에는 
부활의 영팡으로 말미 암아 썩지 않게 된다(롬 2 : 7 ; 고전 15 : 53 ; 벌 3 : 21 ; 담 후 1 : 10) . 

27. 핀 다윗윤 하나님 의 어 며 한  계 획 을  마리 내다보았는가 ? (30， 31 철) 
!Al (1 )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맹쩨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랍올 그 위에 앉게 하시 리 라는 

사실올 예 견하였다. 
(2) 여 기 서  ‘그 자손 중 한 사람이 그 위 에  앉는다’ 는 말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랍이 

태어나 다윗보다 더 높은 왕좌률 차지하께 된다는 뭇이 다. 
(3) 즉 이 말은 메 시 야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만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올 통치 할 

왕이 될 뿐만 아니 라 영 적 으로 하나님의 액 성 인  모든 성도틀을 다스리 실 왕이 된다는 
것올 의미 한다. 

(4 ) 이 와  같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 메 시 야가 모든 사랍들올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 다. 

(5) 그러므로 성도툴은 부활의 능력으로 왕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경배훌 드려 야 한 
다 (참초、 벌 2 : 9-11  ; 계  15 :4) . 

28. c!1 베흘로와 쩨 자툴윤 어 훤  얼올 충거 하였는가 ? (32， 33 철 )  
(AJ ( 1 )  -그틀은 죽엄 당하신 그리스도톨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얼에 중인이 되었다. 

(2) 한편 하나님 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 셨옳 뽕만 아니 라 오른손으로 그룹 높여 주셨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죄없는 그리스도(밸전 2 : 22)가 비 참하 

께 십 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의 우편에서 모든 
영광융 차지하게 하셨다(벌 2 :6-11) . 

(4) 여 기 서  우리는 하나님의 뭇에 순종하는 자들이 때때로 이 세상에서 고난파 희생올 당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희생융 굽어 보시고 마첨내는 그률 영확롭게 하신다 
는 사실율 알 수 있다(참촉 멜전 1 :5-7;4 : 13， 14 ; 5 : 1) .  

29. c!1 하나념 째셔 예수훌 추와 그리스도가 되 제  하셨다는 사철 야 구약에는 어 혈채 언급되 
어 었는가 ? (34-36 컬) 

lÃl ( 1 )  다윗의 시 편 에 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훌 내가 너l 원수로 네 발동상(登똥) 되 
재 하기까지 너 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시 1 10 : 1) 라고 기록되 어  있다. 

(2) 여 기 서  전자의 주는 하나님올 후자의 주는 그리스도률 가리 키는데 혜수 그리 스도께서 
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의 우편에 알아 계 시 지 만  재립 때에는 사단의 권세률 물리 치 고  
숭리 하신다. 

(3) 그러나 주께서 채 립 하실  때까지는 여 전히 사단이 이 땅에서 세 력올 잡고 있다(참조， 
요 12 : 31 ; 앨  2 :2 ;6 : 12 ; 계  9 : 11} . 

(4 ) 그러므로 성 도물온 주께서 사단의 찌 력 융  꺾고 완전히 숭리하는 그날까지 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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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력 으로 인해 당하는 모든 환난을 견디 면서 주의 재립올 대망하는 자틀이 되 어 야  한 
다(참조， 고전 1 :7 ; 살전 1 : 10 ; 딛  2 : 13 ;  뻗후 3 :  12) . 

30. 힘 생 령 의  충만합올 발용 베드로의 셜교활 를윤 뤼 주변에 모 안 무리 률윤 어 현  반웅율 
보였는가 ? (37 절)  

lAl ( 1 )  그물은 마음에 쩔 립 올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 쩌 활꼬 하며 
탄식 하였다. 

(2)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률 죽인 범인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베드로의 회개를 촉 
구하는 설교률 듣고 마음에 쩔립을 받았던 것이다. 

(3) 한편 그때 베드로의 껄교룹 들은 무리 중에는 예 수  그리스도가 사형 선고롤 받는 데 직 
접 가담한 자들도 있었겠지만(참조， 마27 : 25)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자물이 었다. 

(4) 그럽에도 불구하고 무리 틀은 자신틀이 그리 스도률 죽인 범 인임을 시 인하고 베드로의 
젤교에 감화되어 회 개하였다. 

(5) 이와 같이 무리들이 자신올 죄 인으로 인정했던 이유는 동족인 유대인룰의 죄률 자기의 
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6) 그러므로 성 도들은 때때로 동료의 과실에 의해서 자신에게 그 피해가 미 친다 하더 라도 
불명 하거 나  원망할 것 이  아니 라 공동체 의식올 가지고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얼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다. 

31. c!1 베드로는 i쥬라툴에게 생 령 옳 션물로 받기 위혜 어 떻게 행 동하라고 말혔는가 ? (38 철) 
(Ãl (1) 그는 무리들에게 ‘너회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륨으로 세 례활 받고 최 사 

함올 얻으 라’고 하였다. 
(2) 여 기 서  회 개 하고 세 혜률 받는 것은 기 독교의 독특한 의 식 이  아니 라 이 미  구약 시 대  때 

부터 유대 교에서 행해졌던 의식인데 이 기 독교 의식이 유대교의 의 식파 다른 점은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릅으로 서l 례룰 받고 그 결과 성 령올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다. 

(3) 한편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릅으로 세 례룰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률 자기 의 구세주 
로 고백 하는 자에게 쩨 례륨 베푼다는 말이 다. 

(4) 뿔만 아니 라 이 러 한  고백을 하는 자는 자신이 그리 스도룹 십 Àt7t애 못박은 죄 인 이 라  
는 사실올 깨 닫고 회 개 해 야  한다. 

(5) 이 러 한  얼들은 모두 성 령 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 지 기  때문에 자신의 죄률 회 개 하고 
그리 스도의 이릅으로 세혜받은 자는 이 미  성 령올 받은 자이다. 

(6) 그러므로 이 미  그리스도의 이룹으로 세 혜받은 자들은 자신의 마옴속에 성 령쩨서 거 하  
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범최함으로 말미 암아 성 령올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참초， 
5 : 3 ; 7 : 51 ;  사 63 : 10 ;  마 12 :31 ; 엠 4 : 30 ;  살전 5 : 19 ;  히 10 :29 ;  요일 5 : 16) . 

32. c!1 회 개 하여 세 폐률 받고 최 사합옳 얻으면 생 령 융  션물로 받게 된다는 약속윤 그리스 
도해셔 누구 에게 하신 갯 안가 ?  (39철) 

(Ãl ( 1 )  그것은 유대 인파 유대 인의 자녀 와 모든 먼 데 사랍 곧 주 우리 하나님 이 얼마든지 부 
르시는 자들에 게 하신 것이다. 

(2) 여 기 서  ‘먼 데 사람 은 이스라앨 땅올 떠나서 먼 곳에 사는 유대인틀올 가리 킨다는 학 
설이 있지 만 (Meyer) 이보다는 이방인들을 가리 킨다는 주장이 (Alford) 더 타당하다. 

(3) 왜 냐하면 구약 성 경 에 서 도  이방인의 구원에 판한 내용이 기록되 어  있으며 (참조， 시 22 : 
27 ; 86 : 9 ; 사 49 :6 ;55 : 5 ;60 : 3 ; 단 7 : 14 ; 호 2 :23 ;  말 1 :  11 )  신약에서도 이 방인의 구원이 
가농하다는 사실 (11 : 1 ; 13 : 48 ; 15 : 7 ; 18 : 6 ;28 :28 ; 홉  9 : 24 ; 15 :9 ; 갈  3 : 14 ; 엠  3 : 6 ;  계 1 1 : 
15 ; 15 :4) 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 쩨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올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부르셔서 구원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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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풀어 주신다. 
(5) 그러므로 하나님 의 백성으로 부륨 받아 구훤율 얻은 우리 성 도들은 하나님 의 운혜 에 감 

사할 줄 알아야 한다(15 : 11 ; 롭 3 :24 ; 5 : 15 ; 11 :6 ; 엠 2 :5 ; 딛 2 : 11 ;3 : 7) . 
33. 힘 빼드로가 셜ji!훌 홈하여 푸리률빼 게 철훌척으로 권유한 말은 무엇 언가 ? (40 철 )  

� (1 )  베드로는 ‘너 회가 이 패 역 (傳않) 한 세 대 (世代) 에서 구원옳 받으라’고 하였다. 
(2) 측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유대인의 범죄와 회 개， 성 령 의  역사 

동싹l 관해 셜교환 이유는 무리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올 받도룩 하기 위 해 서 였다. 
(3) 한편 ‘패 역 환  세 대’ 란 악율 자행하고도 양섬 에 가책융 느끼지 않는 자들올 가리 키 는데 

이 련  자들은 하나님의 심 판율  면할 수 없었다(잠 11 :3 ; 12 :8 ; 15 :4 ;28 : 6 ; 첼 9 :9 ; 마 17 :  
17 ; 담 전 6 :5) .  

(4) 이 와  같이 패 역 한  자뜰온 반드시 심 판올  당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리물이 이 련  자틀 
과 함께 하지 말고 회개하여 구원올 받으라고 외 쳤다. 

(5) 그러 므로 성도틀은 악한 세상에서 쌀 때에 패 역한 무리 들과 함께 어울렬 것 이  아니 라 
하나님 의 구원을 사모하며 경건환 삶올 살아야 한다(참촉 사 43 :25 ;44 :22 ;55 :7 ; 렘  5 :  
1 ;31 :34 ;33 : 8 ;  첼 36 :25 ; 히  8 : 12 ; 요일 1 :9) .  

34. (;] 베 드로의 셜국률 듣고 혁개환 자들의 쟁 훌훌장융 간단하게 소개 하라 (41 . 42 철) . 
fÃ) ( 1 )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융 받아 서 로  교재하며 떡올 때며 기 도하기 에 전혀 힘 썼다. 

(2) 여 기 서  가르치고‘ 교체하며， 펙용 때고 기도하는 것온 오늘날 교회 의 4대 의무인데 
펙율 떼는 것은 교제률 위환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둘올 묶어 하나 
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3) 그러나 어 떤  사랍블은 먹융 때는 행위률 구제의 수단으로 보아 봉사의 의무로 취급하 
기 도  한다. 

(4 ) 한편 사도들이 ‘가르치는’ 주된 내용은 구약 성청율 근거로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는 유대 인의 손에 죽었지 만 3 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숭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의 우 
편에 계신다는 사실과 최 인들이 회 개 할  때 용서하며 성 령올 주신다는 것이다. 

(5) 이 러 한 사도툴의 메시지는 하나님쩨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절 대 적 인  
권위가 있었다(참조， 고 전  12 :28 ; 14 : 37 ; 랩  2 :20 ;3 :5) .  

(6) 또한 ‘교체’ (헬， 코이노니아) 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교쩌l’ ( fellowship， 고후 6 : 14 ; 갈  2 
: 9 ; 요일 1 : 3 . 6， 7) ，  ‘ 참여 ’ (participation， association， 고전 1 :9 ; 10 : 16 ; 고후 8 :4 ; 13 :  
13， 14 ; 앵  3 :9 ; 벌  2 : 1 ;3 : 10 ; 몬 1 :6) ，  ‘현금’ (contribution， collection， 롬 15 : 26 ;  고후 
8 :4 ; 9 : 13 ; 홉:1 13 : 16) 이라는 못으로 사용되 었는데 이 것은 교재가 단순히 친교만올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척. 청신척인 참여와 협 력의 의미가 었다는 말이다. 

(7) 뿔만 아니 라 ‘먹 용  때는 것’온 성 찬파 애 찬과 보홍 식사롭 일반척으로 지 칭하는 말이 
며 (Bruce) ‘기도’ 는 초대 교회 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8) 초대 교회 의 이 러 한  4 가지 요소는 성 도틀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 속에서 신앙올 중진 
하며 이웃올 도울 수 있는 소지률 마련해 주었다. 

35. (;] 샤도률이 행 하는  기샤와 표척융 본 샤랍률의 태도는 어 며 했는가 ? (43 컬) 
rãl ( 1 )  그률은 모두 두려 훼하였다. 

(2) 이 말은 원어에서 ‘모든 혼에게 두려움이 임 했다’(헬， 에게네토 데 파세 푸스쩨 포보 
스) 라고 표현되 어  있는데 여 기 서  ‘두려 워하다’ 라는 것은 단순히 꽁포섬 에 사로잡혀 무 
서 위하는 것 이  아니 라 존경하며 청 외 하는 마옴으로 두려 워하는 것 (KJV， NIV ;  fear， 
awe ) 올  가리 킨다. 

(3) 이와 같이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올 본 무리 물은 하나님올 경외하는 마옴융 가지 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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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것은 주(主) 의 복음올 중거 하는 사도들에 게 더없는 권위를 가져다 주었다. 
36. c!1 초대 교희 생도룹의 공동 생 활에 대혜셔 간단하게 셜명하라 (44， 45 철 ) .  

때 ( 1 )  그틀은 함께 모 여  모든 물건을 서 로  통용 (通用 ) 하고 또 재산과 소유룰 팔 아  각 사랍 
의 필요룹 따라 · 나눠 주었다. 

(2) 즉 당시 초대 교회 의 성도뜰은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자신이 가진 재 산올 공동 소유로 
하여 어 려운 이웃을 도와 주었다. 

(3) 이와 같온 초대 교회 성도들의 생활은 초기 에는 순수한 신앙에서 출발하여 성 도  상호 
간에 사랑의 교제훌 나누는 신앙 공동체였지 만 시간이 잘수록 많은 부작용올 야기시 킴  
으로써 (5 : 1-11 )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되 었다. 

(4) 한편 공산주의자들은 이 러 한  공동체 생활올 공산주의 의 전형으로 보고 여 기셔 공산주 
의 의  모형올 찾기도 한다. 

(5) 그러 나 초대 교회 의 공동체적인 생활은 사량을 기초로 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 기  때문에 정치척 이 념 에  기초하여 강제 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공산주의 
와는 전혀 다르다. 

(6) 여 기 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붕쳐진 사회 와 인간 중심 의 이 념 으로 모인 단체와의 차이 
점 을  엿볼 수 있다. 

(7)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내의 여 러  단체들올 통하여 신앙 생 활하는 우리 성 도들은 인간 
적인 생각파 져l 획으로 그 모임 을 지속시 키 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량올 실천효}는 장(場) 
으로서 그 단체륨 유지 시 켜야 한다. 

37. c!1 때드로와 11사도의 젤교률 틀고 회 개 한  자률의 삶은 어 떠 하였는가 ? (46， 47 철) 
� (1) 그들은 날마다 마읍올 같이하여 성 전에 모이 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을 떼 며  기 뽑파 순 

전 (純숲)환 마옵으로 옴식올 먹고 하나님올 찬미 하며 또 온 백 성 에 게  칭 송올 받았다. 
(2) 한편 이들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올 찬양하는 것으로 얼관했으며 그뜰의 이 러 한  삶은 

많은 사랍들에게 도  덕 을  끼 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랍틀로부터도 칭 찬올 받았다. 
(3) 이와 같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께 영광올 몰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 게 도  인정융 받았다. 
(4 ) 더우기 당시 성도들의 이 런  경건한 삶으로 인해 복음을 듣고 구원올 얻는 사람들이 갈 

수록 늘어 났다. 
(5) 그러 나 오늘날 성도틀 중에는 하나님께 영 팡을 톨련다는 핑계로 주위 에 있는 사랍뜰에 

게 많은 불편파 부덕올 끼치는 자들이 더러 있다. 
(6) 이것은 하나님께 영팡올 툴리 지 못하는 일얼 뿐만 아니 라 많은 사랍들에 게 복음올 전 

파하는 데도 오히 려 방해가 된다. 
(7) 그러 므로 성 도들은 정상적이고 융바른 신앙관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닙 쩨 찬양 

드리 며 또 주위에 있는 자들에 게도 덕올 끼 쳐서 많은 자들올 구원의 킬로 인도하는 자 
들이 되 어 야  한다( 참조. 마 5 : 16 ;  벨 2 : 15 ; 골 1 : 10 ; 덤 전 6 : 18 ; 달  2 : 7， 14 ;3 : 8 ; 뻗 전  2 :  12) . 

본장의 요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호l개하여 각각 011수 

그리스도의 이릅으로 세례률 받고 죄 사휠올 얻으라 

그리 하면 섬렁율 선물로 밭으리 니 ’  (38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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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 구 시 기 도  시 간에 쩨드로와 요한이 성 
전에 융라갈새 

2 나면서 앉온뱅 이  된 자활 사랍물이 메 고  
오 니  이 는  성 전에 들어 가는 사랍톨에 께 구컬하 
기 위 하여 날마다 미 문이 라는 성천 문에 두는 
자라 

3 그가 쩨 드로와 요한이 성 전 에  률어 가려 합 
용 보고 구걸하거늘 

4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 불어 주목하여 가로 
되 우 리 활  보라 하니 

5 그가 저 회 에 께  푸엇융 얻융까 하여 바라보 
거·놀 

6 베드로가 가로되 윤과 금은 내 제  없거니와 
내 재  있는 것 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 수  
그리 스도의 이 룹으로 걸 으 라  하고 

7 오른손융 잡아 얼으키 니 발파 발 목이 곧 
힘 융 얻고 

8 뛰어 서 서  걸으며 그률과 함쩨 생 전으로 틀 
어 가연서 걷 기도 하고 뛰 기도 하며 하나님융 찬 
미 하니 

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빛 하나님옳 찬 
미합융 보고 
10 그 본래 성 전  미 문에 앉아 구컬하던 사랍 

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율 인하여 섬혀 기 이  
히 여 기 며  놀라니 라 
1 1  나온 사랍이 베드로와 요한융 활캅으니 모 

든 팩 성 이  크 께  놓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 각이 라  청 하는 행 각에 모이 거늄 

12 빼 드로가 이 것율 보고 액생에 게 말하되 이 
스라앨 사랍률아 이 일융 왜 기 이 히  여 기느냐 
우리 개 인 의  권눔파 경 건으로 이 사랍율 걷 게  
한 것처 렵 왜 우리 룹 주목하느냐 

13 아브라함과 이 삭파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 상의 하나님 이 그 종 예 수활 영 화홉재 하셨 
느니 라 너회 가 저률 넘겨 주고 벌 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안한 것올 너회 가 그 앞에 서 부인 하 
였으니 

14  너 회 가  거 홉하고 의 로운 자훌 부인하고 도 
리 어  쌀인한 사랍율 놓아 주 기 촬  구하여 
15 생 명 의  주활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죽 

온 자 가훈데 서  살 리 셨으니 우리 가 이 일에 중 
인 이 로라 
1 6  그 이 륨융 믿으므로 그 이 홉이 너회 보고 

아는 이 사람율 성하게 하였나니 예 수로 말미 
암아 난 믿융이 너희 모든 사랍 앞에 서 이 칼이 
완천히 낫게 하였느니 라 
1 7  형 제 툴아 너회 가 알지 못하여 서 그리 하였 

으며 너희 판원툴도 그리 한 줄 아노라 
18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융 의 탁  

하사 자기의 그 리스도의 해 받으실 얼 융  미 리  알 
게 하신 것융 이 와  갈이 이 루셨느니 라 
19 그러므로 너 회 가 회 개하고 톨이 켜 너희 최 

없이 합융 받으라 이 같이 하면 휴혜하께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 률  것 이 요  
2 0  또 주빼 서 너 희 률  위 하여 예 청 하신 그 리 스  

도 곧 예 수 활  보내 샤 리 니  
2 1  하나님 이 영 원  전 부터 거 록한 션지자의 입 

융 의 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흘 회 복하실 때 
까지 는 하들이 마땅히 그률 받아 두리라 
22  모쩨 가 말하되 주 하나넘 어 너 희 훌훌  위 하여 

너 회  형 제  가훈데 서  나 같은 션지자 하나옳 세 
율 것이 니 너회 가 무엇이 든지 그 모든 말씀융 
툴융 것이 라 
23 누구든지 그 션지자의 말융 듣지 아니하는 

자는 액성 중에서 멸망받으 리 라  하였고 
24 또한 사무앨 때 부터 옴으로 말한 모돈 션 

지자도 이 때 불  가리 격 말하였느니 라 
25 너회 는 션지자률의 자손이 요 또 하나님 이 

너회 초상으로 더 훌어 세 우신 언약의 자손이 라 
아브라함에 재 이르시 기 활  땅 위 의  모든 족속이 
너의 써 용  인하여 복융 받으리 라  하셨으니 
26 하나님이 그 총융 째워 복 주 시 려 고  너 회  

에 게  먼저 보내사 너희 로 하여 금 률이 켜 각각 
그 악합융 버 리 께  하셨느니 라 

1 . ct1 본창애 나타난 생 령 의  활동윤 푸엇 언가 ?  
lÃ1 ( 1 )  오순절 성 령  강립 (2 : 1-4) 이후 예수의 택 한  제자틀을 통한 성 령 의  본격 적 인  활동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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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 었다. 
(2) 이 것은 베드로의 사역 (使投) 에서 입중되 었다. 즉 예수롤 부인하기 까지 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 성 전  미문에 었던 앉은뱅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륨으로 고치 며 악한 세 
대훌 향해 회 개룰 촉구한 그의 담대한 셜교에서 드러났다. 

(3) 이와 같이 성 령은 예수의 제자들올 말씀의 도구로 삼아 역사하시고 가르치시 고  전파하 
셨다. 

(4) 지금도 성 령 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올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는 성 도들융 통 
해 하나님 의 나라를 확장시 키고 계신다(참조、 8 :29 ; 13 :4) . 

2. c!1 때드로와 요한이 성 전 에  율라간 때는 언째 인가 ? (1 철) 
(Ã) (1 )  그들은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2) 여 기 서  제 9 시는 오후 3 시룰 말한다. 유대인들은 시간올 정해서 히푸에 세 번씩 곧 

제 3 시， 6시， 9 시  (오전 9 시， 정오， 오후 3 시) 에 각각 기 도률 드렸다(참조， 시 55 : 17) . 
(3) 초대 교회는 이 런  유대 인의 종교 의식을 버 리 지  않고 그 의식을 지 키면서 믿음올 돈독 

히 하였으며 (참조， 10 : 3) 베드로와 요한도 시 간윷 지 켜 서  성 전에 올라가 기 도에 전념 
하였다. 

(4 ) 비록 바쁜 일파 중에서 라도 성도들은 시간을 정해 놓고 기 도함으로 하나님과 영 적  교체 
률 지 속시 켜  나가는 것이 정상적 인  신앙 생 활올 하는 데 도움이 된다(참조，단 6 :  10， 13) .  

3.  (!1 베드로.와 요한은 어 벌  샤이 인가 ? (1 철) 
(Ã) (1 )  첫째， 일찌기 이들은 함께 어 업 (激業)에 종사한 동업 자였다(참촉 마 4 : 18， 21 ; 녹 5 : 10) . 

(2) 물째， 이들은 세 례  요한의 때부터 메시야를 고대하던 자뜰이었다(참촉 요 1 :37， 42) . 
(3) 쩨째， 개 심 한  후 이들은 함께 사도직올 받은 동료 사도였다(참촉 1 : 13 ; 마 10 : 2) .  
(4 ) 네째. 이 틀은 예수께 인정올 받고 그의 사랑올 업 은  제자였다(참촉 마 26 :37 ; 녹 8 : 51 ;  

9 :28) . 
(5) 다섯째， 이들은 예수께서 수난받으시 던 때에 행동올 같이하던 친구였다(참촉 녹 22 :8 ;  

요 18 : 16) . 
(6) 마지 막으로 이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의 죽읍파 부활올 증거 한 동역 자였다 (참 

조， 8 : 14) . 
(7) 주의 얼올 감당함에 었어 성 령 의  도우심올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거 니와 

주위 에서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 또한 위로와 힘이 된다(참조，고전 4 : 17 ; 멜 전 5 : 12). 
4. (!1 베드로가 알윤뱅 이률 얼으킨 시간과 창소훌 짤하라 (1 철) . 

(Ã) ( 1 )  때는 ‘기 도 시 간’ 이 었다. 즉 유대 인들에 게 일반척 으로 알려 지고 지 켜 지 던  기 도하는 시 
간이 었다. 

(2) 장소는 ‘성 전’이 었다. 즉 하나님 의 이룹올 찬송하며 그와 영척 교채률 하는 성 전에서 
앉은뱅이를 고친 일이 일어났다. 

(3) 이와 같이 기 도하기 위 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의 놀라운 역사 (投事) 가 입 하였다. 
(4) 이 러 한  변에서 성도 가운데 자신의 문제는 특별한 은혜 재단이 나  산 (山) 기도률 통해서 

만 해 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교회 출석올 둥한히 여 긴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라 
할 수 없다(참조， 1 1 :26 ; 14 : 27 ; 히  10 : 25) . 

5. (!1 ‘u1문’ (美門) 애 대 혜  간략혀 껄명 하라 (2 컬) . 
(Ã) (1 )  앉은뱅 이를 메고 와서 두었던 성전 문의 이릅올 ‘미문’ 이 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이 문 

이 외관상으로 장엄 합파 화려 함올 지녔기 때문이었다. 
(2) 그런데 ‘미 문’ 이 어느 문이냐에 대해서 학자틀간에 의견이 분분했다. 이 방인의 폴로 틀 

어가는 성 전  동편의 바깔 문인 슈산 문 (Meyer， Alford) ， 또는 이 방인의 흘에서 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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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똘로 흉하는 니카노르 문 (Knowling， Alexander) 의 양젤이 주로 언급되 었다. 
(3) 그러나 후셜이 보다 유력하다. 교회사가(數슬 史豪) 요세푸스(Josephus， 유대 전 쟁 기. 

v. v. 3 ;  VI. v.3 )에 의하면 이 문은 ‘고린도 양식 의 황동으로 된 정 교하며 아룹다훈 문’ 
이 라고 한다. 

(4) 요세푸스의 ‘미문’ 에 대한 의견으로 말미 암아 그것 이 니 카노르 문올 가리 킨다는 주장이 
많은 사랍둡에게 쉽거l 이해되 었다. 

6.  @] 웰윤맹 이 가  베드로와 요한빼게 구한 것은 푸 엇 언가 ? ( 3 철) 
!Al ( 1 )  당시 성전 입구에는 기 도하러 성 천에 옵라오는 자틀에게 자선 (慧善 ) 올 바라며 여 러 

모양으로 구결하는 사랍들로 혼참윷 이루고 있었다(참조， 요 9 : 8) .  
(2) 여 기 에  둥장한 앉은뱅 이도 구컬을 통해서 하루하루률 연명 (延옮) 하였으므로 그의 최 

대 관심 은 물질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질적 인 적 선 (짧善) 을 구 
하였다. 

(3) 이 와  같이 성 전  문 (門) 에 앉아 었던 앉온뱅 이는 성 전을 바로 곁에 두고도 영 척 인  구 
원 이 나  영생융 구하지 아니하고 동냥만 일삼았다(참촉 요 4:9-12) . 

(4) 우리 주위 에도 자신의 영 적 인  구원에는 무판심 하고 물질적 인 것에만 혈안이 되어 동분 
서주 (東흉西走) 하다가 육신과 영혼 모두가 멸망에 처 한  불짱한 자들이 었다(참조， 롭 
2 :7 ) . 

7 .  c!1 때드로와 요한응 이 척옳 행하기 천애 밥윤뱅 이 에제 푸슨 멜융 했는가 ? (4， 5 철 ) 
fÃ1 ( 1 )  이틀은 앉은뱅 이흘 ‘주목(注 目 ) 하여 가로되 우리훌 보라’고 명 하였다. 

(2) 이 말은 아무런 의미 없이 뇌까린 것이 아니라 앉은뱅 이 의  상태와 그의 정 신  자세훌 파 
악하기 위해서 긍훌히 명 한  것 이 다(참촉 녹 4 :20) . 

(3)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앉은뱅 이룹 긍훌히 여기며 그와 인격 적 인  만남율 통해 그 
의 심 령올 치유하고자 했다. 

(4) 성도틀온 형제와 이웃을 향해 항상 미소룹 잃지 딸아야 하며 그틀과 진정한 인 격 척 인  
만남올 통해 그틀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리스도의 사량으로 그들의 고통과 슬픔올 위 로  
해야 한다( 참조， 늑10 : 29， 37 ; 롬15 : 2) . 

8. 명 배드로가 생 전  미푼의 얄윤뱅 이훌 고쳐 출 갯번빼 이 척의 순셔는 어 떠 한가 ?  (6， 7 쩔) 
뻐 (1 )  우선 ‘우리률 보라’ 는 초청의 목소리가 있었다. 흑 은이나 금만올 기 대 하던 앉은뱅 이 

에 게  베드로는 신앙올 받아들이도록 첩근하였다. 
(2) 그 다읍 베드로는 ‘은 (銀) 과 금 (옳) 온 내재 없거니 와’ ，  즉 앉은뱅 이 의  물질적 인 희 망  

올 단념시 키면서 베드로는 기 독교란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 욕구만율 채 훼  주는 것 이  
아님율 껄명 하였다. 

(3) 그리 고 베드로는 ‘나사햇 예수 그리스도의 이룸으로 걸 으라’고 명 령 하였다. 그는 질 이 
요 진리요 생 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릅율 강력히 션포하였다( 참촉 요 14 :6) .  

(4 )  그 후 베드로는 하나님 의 능력율 믿고 손융 뻗 쳐  앉은뱅 이를 잡아 일으키므로 앉은뱅 
이롤 치휴하는 이척올 베풀었다. 

(5) 여 기 서  우리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률 얻올 수 있다. 측 성도들은 
불신자의 고민율 합쩨 생각하면서 그와 인격 척인 교쩨롤 나누며 예수롤 소개하고 그륨 
영 접 하도록 권유합과 아울러 불신자의 영척 성 장을 위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9. c+l 때드로는 누구의 이륨요효. 앉응뺑 이훌 고쳤는가 ? (6 철) 
fÃl (1 )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륨으로’ 앉은뱅 이룰 얼으켜 세웠다. 곧 그는 자 

신의 이륨과 눔력으로 이척올 행 한  것 이  아니 었다. 
(2) 베드로가 앉온뱅 이률 일으킨 사건은 그가 성 령 올  받은 후에 행 한  첫번때 이 척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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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순절 성 령  강림 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삼천 명 이  
회 개 하는 역사(投事) 가 얼어났다(참조， 2 :38-41 )  . 

(4) 결국 베드로가 앉은뱅 이룰 일으킨 이척 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인 능력 의 근원은 죽음 
권세률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륨이었다(참조. 16 : 18.; 녹 8 :46) . 

(5) 이 처 럼  우리 의 신앙파 행동의 근본은 예수 그리 스도이시 며  우리 의 가장 큰 힘 이요 후 
원은 그분의 이륨이다. 왜냐하면 그 이륨이 그분의 전인격올 의 미 하기 때문이다(창조. 
요14 :  14) . 

10. 띤 앉응뱅 이 에  대 한  영 척  의미는 푸엇 언가 ?  (6 쩔) 
(Ã1 ( 1 )  첫째， 그의 병은 선천적 인 것이 었다. 즉 인간은 타고난 죄악인 원죄륨 갖고 있다(참 

초， 시 51 : 5) .  
(2) 둘째， 그는 병으로 말미 암아 조금도 걸올 수 없었다. 이 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육체 적 

으로 불완전한 것 처 럼  도덕 적으로도 무농력 하다. 
(3) 세째， 이 병은 가난올 동반하고 었었다. 죄 인 이 란  바로 영 적  거 지 인  것 이다. 
(4) 이와 같이 이 병 자의 경우는 타락한 인간의 영척 상태틀 예중해 준다. 
(5) 결국 예수 그리 스도의 이룸으로 새롭게 창조되 지 않은 자률은 모두 영 적  불구자이 다 

(참초， 고후 5 : 17 ; 골 3 :  10) . 
11. c!l 않윤뱅 이 의  다섯 가지 체 험운 무엇 이었는가 ? (8-1 1 철) 

(Ã1 ( 1 )  그는 일어나라는 베드로의 명령에 복종하여 뛰어 얼어녔다. 그 결과 치유가 불가능하리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병 이  기 적 적으로 고쳐졌다. 

(2) 또한 그는 서 서  걸었다. 그는 어 디  기 대거나 불잡지 않고 혼자 걸었다. 
(3) 그리 고 그는 베드로、 요한파 합께 성전으로 들어 갔다. 그가 성 전으로 들어간 것은 하 

나님 께 감사와 찬송올 드리 기 위한 것 뿐 아니 라 예수에 대해 사도들로부터 자세 히 듣 
고 싶어서 였다. 

(4) 아울러 그는 걷 기 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올 찬미 하였다. 이제 이 사랍이 치유되 어  
새롭재 되자 그는 기뽑파 감사함으로 넘 쳤다(참조， 사 35 :6) .  

(5) 뿐만 아니 라 그는 베드로와 요한올 붙잡았다. 그는 자신의 근본적 인 문쩨훌 해 결시 켜  
줌으로 새로운 삶올 영위할 수 있게 한 베드로와 요한에 대 해  너 무  감사하여 굳게 잡았다. 

(6) 이와 같이 영 원히 멸시와 천대 속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던 앉은뱅 이가 ‘예수 그리 스도 
의 이 릅’ 으로 말미 암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참촉첼 1 1 : 19 ; 톰 6:4 ; 엠 4 : 24) . 

12. C!]  이 이 척 의  폭격 자였번 사랍률의 행 동윤 어 며 했는가 ?  (10， 1 1 철) 
(Ã) ( 1 )  그틀은 그 광경올 보고 심히 기이히 여기며 크게 놀랐다. 성 령의 사역을 통해 베드로 

와 요한이 행한 이적에 대하여 적어도 예루살댐 에 사는 사랍물은 그리스도께 서  행하신 
기 척 (마 15 :31 ;21 : 14) 에서 받은 충격 이상의 것올 받은 것 처 럼  보인다. 

(2) 그리 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환의 주변에 몰려 들었다. 어 떤  이들은 호기심올 채우려 했 
고 또 다름 이들윤 그들에게 껄교룹 들으려 고 모였다. 

(3) 이 사실이 야말로 이적은 그 자체에 목적 이 있는 것 이  아니 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의 
말씀에 귀룹 기우리고 그분께 영광올 돌리 기 위 한  방편입올 잘 보여 준다 (참조， 출 4 :  
2-9 ; 요  11 :40-42 ; 룸  15 : 18， 19) . 

(4) 성 도들에 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곧 물질의 부요와 육신의 건강， 상상할 수 없는 
촉복 둥은 이 것율 통해 하나님을 위한 일에 더욱 많용 수고와 투자룰 하도록 베푸신 
하나님 의 은획1 임율 성도들은 째 달아야 한다 (참초、 녹 21 :4 ; 톰 6 : 13 ; 고후 8 :5) . 

13. c!l 알윤뱅 이훌 얼으킨 이 척 운  푸엇얘 대 한  표척 (表避) 언가 ? (10 철) 
!Ãl ( 1 )  이 이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숭천의 실재성에 대한 표적 이다. 왜냐하면 죽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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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스도라면 어 떠 한  권능의 역사도 행 할  수 없음이 분명 하기 때문이다. 
(2) 또한 이 이 적은 성 령께서 엄재하신 것에 대 한  표적 이다. 왜냐하면 오순철 성 령  강립 

후 성 령올 체험 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랍이 행한 이척은 예수 그리스도 곧 성 령 올  
부어 주시고 우리와 세상 플날까지 항상 합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이룹으로 작용 
했기 때 문이다(마28 : 19， 20) . 

(3) 아울러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릅올 믿올 때 이척융 기 대 할  수 있옴에 대 한  표적 이 다. 더 
우기 예 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전 (숲)인격 이 변화되 는  것도 초자연척 역사(쏠事) 의 
한 표적 이 라  할 수 있다. 

(4) 성 도틀은 앉은뱅 이가 걸으며 소경이 세상을 보고 불치병 자가 희생하는 것만올 목격 하 
므로 하나님 의 살아 계심올 믿기 보다는 불신앙의 사랍틀이 예수 그리스도툴 영 접 하여 
새 삶율 살아가는 모습올 통해 오히 려 성 령 의  역사하심올 믿는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되 
어 야  할 것 이 다(참촉 녹 11 : 28) . 

14. æ ‘솔로몬의 행 각 (行圍) ’ 이 란  푸엇융 가리 키는가 ? (11 컬)  
fÃl ( 1 ) 성 전  바깥 똘 동편 끝에 있는 기 다란 집채 곧 회 량(回願) 으로 종교 교사들이 자유롭 

게 강흔하던 곳이다. 
(2) 이곳은 대중 집회률 할 만한 장소로서 초대 교인들이 어 곳에서 자주 집회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참촉 5 :  12) . 
(3) 그리 고 예수께 서 도  이 곳에서 대중에게 껄교하신 일도 있었다(요 10 : 23) . 
(4) 이 렇돗 유서 깊은 곳에서 이제는 예수의 수 (秀)채자 베드로도 당당한 교사로서 대 중  

율 가르치고 있 는  것 이 다. 
(5) 성 도들은 가정에서 뿐 아니라 직장이나 어 떤  모임에서 에수 그리스도률 소개할 수 있 

는 담대 한 믿읍파 용기를 기 도와 말씀올 통해 배 양해 야  한다(참촉 4 :29 ; 앵 3 : 12 ;  덤 전  
3 :  13) . 

15. C!I 베드로의 첫번빼 야 척윤 우리 애게 어현 쿄훌융 주는가 ? (11 컬) 
fÃ) ( 1 )  첫째. 성 도들은 말씀과 기 도로 영 적  무장올 해야 하며 지도자들은 더욱 성 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사역올 담당해야 한다(참조， 갈 6: 11， 18) . 
(2) 둘째， 교회는 소외되 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따뜻환 구쩨률 아낌없이 베풀므로 그리스도 

의 사랑올 실천해야 한다(참촉 마 10 :42 ; 덤 전 6 : 18) . 
(3) 세째， 교회 의 진정한 사명은 교회 확장이나 구제 사업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릅올 땅 끝까지 전파하는 전도 및 구형(救靈) 운동에 었다(참촉 1 :8 ; 마 28 : 19 ; 막 
16 : 15 ; 녹 24 :47 ; 골 1 :23) . 

(4) 네째， 하나님 의 얼올 하는 성도 자신은 빛도 없이 이릅도 없이 봉사하며 충성 활 것 이  
요 영팡은 주쩨 툴려야 한다. 

(5) 현대 교회와 성 도들은 영 적 인  무장과 사회에 대 한  관심을 초화시 키면서 하나님 의 지 상  
명 령 인  복읍 전 파활  위 한  신실한 전도자로서 의 사명 올 감당해야 한다(참후 사 43 : 10 ; 
딛 2 :  15) . 

16. C!I 때드룸가 행 한  껄.:a의 때용윤 푸엇 언가 ? (12-26 컬) 
fÃ) ( 1 )  베드로의 첫번째 껄교 (2 : 14) 가 오순철 성 령  강림 이후 방언융 계기로 주어 진 것 처 럽  

그 의  두번째 껄교는 앉은뱅 이률 고친 이 척 용  계 기 로  행 해 진  것이다. 
(2) 그러 나 베드로의 첫번째 셜교륨 계기로 삼천 명 이  회 개 한  사실에 대해 앉은뱅 이률 일 

으킨 이 척 융  계 기 로  사도들에 대한 핍 박파 반발이 시작되 었다(창촉 4 :2， 3) . 
(3) 아풀든 베드로의 두번째 셜교는 크재 두 가지 내용올 담고 있다. 
(4) 먼 저  이 적 은  어 떤  개 인 의  농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 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릅율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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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믿옴이 이 일왈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예수는 구약 성 경 에  예 언된 하나님 
의 아뜰로서 인간의 죄률 대신하여 십 자가에 죽으시 고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올 증언하였다. 

(5) 그런고로 예수룹 죽인 무지의 죄를 회개하고 그룹 그리스도로 믿어야 활 것융 권면하 
였다 (참촉 사 1 :  18) . 

(6) 이와 같이 베드로의 쩔교는 하나님의 아틀되시는 혜수 그리스도의 죽읍과 부활융 컬명 
합과 동시 에 회 개훌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7) 현대 교회 의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 가운데 성 도들의 귀 만  률겁게 하거나 부담 없이 뜰 
올 수 있는 일명 교양 껄교 내지 성경 말씀의 의 미 에서 빗나간 변질된 껄교틀이 강단 
융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러 한  사실융 깨 닫는 자마다 순수한 말씀으로 톨아가는 영 
풍 운동 (靈團運動) 올 전개해야 할 것 이다(참후 신 4: 2 ; 12 : 32 ; 잠 30 : 6 ; 계 22 : 19) . 

17. 힘 베드로의 갤.ii!는 어 현  톰갱융 지 나고 었는가 ? (12-26 철)  
� (1 )  베드로의 껄교는 모든 기독교 껄교자들에게 하나의 모범 이 되 고  있다. 

(2) 첫째， 베 드로는 세 례  요한이 그랬던 것 처 럽 (요 1 : 23 ;3 : 30) 자기 희생과 겸 손의 정신으 
로 그의 청중블로 하여금 자신에 게서는 주의툴 툴리 게 했다. 

(3) 둘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며 그의 영팡파 삶율 제 시 하고 있다(참초， 
고전 2 : 2) .  

(4) 쩨째， 명 백 하고 확신에 찬 말투로 그리 고 솔직하게 그러나 청 중에 대 한  애정과 그들 
올 긍훌히 여 기 는  마옴율 가지고 젤교하였다(참촉 고후 3 : 12;벌 3 :  18) . 

(5) 네째， 베드로는 자신의 댁 이나 업척에 대해서가 아니 라 예수의 이릅에 대해서， 측 병 
윷 고치 시며 구훤율 주시는 그 이릅의 뛰어난 영광파 능력에 대해서 껄교하였다( 참초， 
고전 1 : 23 ; 고후 4 : 5) .  

18. c!l 푸벤빼 젤.ii!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빼 대 한  쩨드로의 쩨 가치 충거 는 푸엇 언가 ? (12 
-26 컬)  

fÃl ( 1 )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적의 실쩨이섬올 증거하였다 (12-17 철) .  측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주 (主) 가 되 시 므로 그분 자체가 이 척 의  실 
체 이 심 율  업 중한다(참조、 요 11 :25， 26) . 

(2) 그 다읍 베드로는 모든 영혼의 구속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룹 충거 하였다 (18-21 절) .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최를 대신 담당하사 자신의 피롤 훌리 
시므로 모든 사랍의 최롤 대속(代簡) 하셨다. 

(3)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룹 중거하였다(22-26 철) .  다 
시 말해 하나님께서 영 원  전부터 거 룩한 선지자의 업올 의 탁하여 말씁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 취 되 었다. 

(4) 이와 같이 베드로는 두번째 셀교를 통해서 메 시 야되신 예 수  그리스도와 부활이요 생 
명되신 예수 그리스도흘 중거하였다(참조. 9 :22 ; 요 14 : 6 ; 롭 5 :21 ; 덤후 1 :  10) . 

(5) 성 도틀은 예수룹 어 떤  분이 라고 생각하는가 ? 그분올 단지 사회 개 혁 자나 도덕 척 인  선 
생으로 혹은 위 대 한  철학자의 한 사랍으로 믿고 따르는 것 은  이 땅에 인간의 몹융 업 
고 오신 예수의 진정 한 의미률 이해하지 못한 그릇된 판단에서 연유한 것 이 다 (참조， 마 
16 : 16) . 

19. 힘 베드로가 행 한  이 척 과  컬표 가운쩨 드러난 언간의 판단콰 하나념 의 판단 사이 에 어 
현 차이가 었는가 ? (12-26 철) 

fÃl ( 1 )  ‘사랍온 외모(外鏡) 훌 보거 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올 보느니라’ (삼상 16 : 7) ， 녹 16 : 15 ;  
20 : 17 그리 고 본귀 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사 이 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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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점 융  발견하게 된다. 
(2) 본귀 철은 이 차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인상척 인 본보기률 보여 준다. 
(3) 첫째， 앉은뱅 이롭 고친 이척에 대해서 사랍틀의 관심과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진리 

사이에 차이첨 이  었다. 
(4) 즉 사랍률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틀 자신의 농력에 의해서 앉은뱅 이훌 고쳤다고 생 각한 

반면 사도툴은 그리스도의 농력올 주장하였다. 
(5) 둘째， 인간의 판단온 악하고 그릇되며 하나님 의 판단은 청 확  무오하다. 
(6) 즉 사랍들은 예 수툴 신성 모독자로、 죄인들의 친구로서， 선풍자로 정 죄 한  반면 살인자 

바라바는 석방해도 좋용 사랍이 라고 생각하였다(마 27 :  15， 16， 26) . 이것이 인간의 판단 
이 다. 

(7) 이와 같이 인간률의 육욕적 인 판단은 자연척 이 고  물질적 인 것만을 참작할 뿐만 아니 라 
악하며 간사하다. 

(8) 성 도들은 영 척  세 계훌 볼 수 있는 신 령 한  은사률 사모해야 할 것이며， 오늘도 성 령 이  
친 히  인도하심으로 시 험 에  틀지 않도록 간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롬 8 : 
9 ; 요얼 2 : 27) . 

20. t!I 예수 그리스도의 충언으로 엄명훤 (녹 24 :48) 쩨드로는 빼 수롤 어 떻게 소개 했는가 ? 
(13-15 철) 

IAI ( 1 )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올 목격했올 뿔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 수  그 
리 스도로부터 친히 당신의 중인으로 임명받은 사도임율 고백하였다 (비교， 고전 15 :5) . 

(2) 예 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의해 보내어 진  하 
나님 의 종이 라고 (13철) 베드로는 예수를 소개했다(참조， 마 3 : 17) . 

(3) 또한 베드로는 예수의 무최성과 사랍파 하나님 앞에서 의로왔옴몰 선포하였으며 동시 
에 이 런  예수률 유대언룹은 사악한 로마 병 정에 게  넘 겨  주었다고 지 척 했다(13， 14 절) . 

(4 ) 그리 고 베드로는 예수륨 구원과 생명의 창시자로 소개하면서 예수가 바로 메 시 야임 올  
강초하였다(참조， 히 2 : 10 ; 12 : 2) .  

(5) 아울러 때드로는 하나님의 아틀이섬올 자처 한 예수의 말씀이 그의 부활올 통해서 확증 
되 었다고 껄명하였다(참촉 마 28 :6 ; 막 16 :6 ; 녹 24 :39 ; 요 20 :20 ; 롭 1 :4) . 

(6) 성도틀은 어 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임율 자랑스럽 재 여기며 그의 부활하 
신 사실올 중거 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막 8 :38 ; 녹 9 :26) . 

21. t!I 왜 빼드료는 하나념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품의 하나념 ’  이 라고 하였는가 ? (13 철) 
� (1 )  하나님융 가리 켜 말할 때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2 대 손의 이릅까지 들어서 그 

툴의 하나님 이라고 부른 것은 본래 출애굽기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이다(출 3 :  16 ; 4 : 5) .  
(2) 이 말온 유대 사랍들에 게 자신틀이 하나님 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 약  관계에 있 는  자 

들이 라는 실감올 가지게 하는 표현이며 이 같은 표현온 신약 성 경에서도 많이 사용되 
었다(마 23 : 32 ;  막 12 : 26) . 

(3) 역 시  베드로도 유대 사랍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말융 사용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에 대 한  표현융 사용하였다. 

(4) 하나님 의 말씀올 변형하거나 변질시켜서 전하는 일은 큰 파오이다(참조 져1 22 : 18， 19) . 
그러 나 복옴융 처읍으로 접 하는 자들에 게 말씀을 쉽 게  풀어 껄명하는 일은 지 혜 로운 
것 이 며  욕히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전하는 것도 좋은 방볍 이 라  할 수 었다. 

22. (t1 빼수훌 ‘총’ 이 라고 표뻔한 의미는 푸엇 언가 ? (13 철) 
!Al ( 1 )  여 기 서  예수훌 ‘종’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이사야서 에 기륙된 고난의 ‘종’올 말한다(참 

조， 사 42 : 1-9 ;49 : 1- 13 ;53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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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이것은 하나님 의 아물로서 의 예수 곧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라 구속자로 오신 
예수의 직무를 암시 하는 말이 다. 

(3) 예수는 세상으로부터 배 척과 수욕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파 고초 
률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의 항변도 없이 하나님 의 종으로서 이 모든 일올 감 
당하셨다. 

(4) 결국 예수는 하나님의 아률이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훌 대신하기 위하여 종의 모양 
으로 그 사역 (事投) 올 수행하셨다(참조， 빌 2 :7) . 

(5) 성도들도 교회 에 서  봉사할 때에 대접받는 위 치 에 서  봉사해서는 안 될 것 이 며  예수 그 
리 스도처 럽 대 접 하고 베풀며 어려움올 수용하는 위치에서 수고하며 봉사해야 한다(참 
조， 마 6 : 2 ;23 : 28 ; 녹 22 : 27 ; 요  13 :4， 5) . 

23. c!] 빼드를는 모인 푸리률 뺨빼 어 현  짜률이라고 규 청하였는가 ? (14， 15 컬) 
fÃl ( 1 )  너 회 는  종교 지 도자인 재사장과 장로들의 책 략에 선동되어 아무련 이유 없이 예 수를 정 

죄 한  어 리 석 은  자들이 라고 베드로는 말하였다(참촉 마 27 : 1) .  
(2) 또한 예수의 무죄하심 융  선언한 빌라도의 판결 (녹 23 : 22) 에 불복하고 예 수를 처 형 하도 

록 큰소리로 재촉한 자들임올 베드로는 밝혔다. 
(3) 그리 고 죄수인 바라바롤 석방하고 대신 예수롤 십자가에 처형 하라고 외 친 (마 27 : 17， 

25) 사악한 자들이 라고 베드로는 말하였다. 
(4) 결국 베드로는 모인 무리륨 향해 ‘생 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하였다. 곧 너회가 하나 

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륨 죽인 살인자라고 규정 하였다. 
(5) 이와 같이 베드로는 명 백하고도 단호하게 그틀의 죄를 책망하는 담대한 셀교를 했다. 
(6) 이 처 럽  성 도들은 빛과 어줍 사이에서 우유 부단해 서 는  안 될 것이며 불의와 부정， 부 

조리 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 와 공의를 과감히 선포해야 할 것 이 다( 참조， 신 16 : 20 ; 시  82 
: 3 ;  잠 21 : 3 ; 사 56 : 1 ;  암 5 :24) . 

24. C!] ‘거 룩하고 의로운 자’ 는 누구에 대 한  칭호인가 ? (14 쩔) 
(A) (1) ‘거 룩하고 의로운 자’ 는 예수 그리스도 곧 메 시 야의 칭호이다. 

(2) 여 기 서  ‘거 룩한 자’ 란 하나님 의 아들이심올 나타내는 용어 이다(참초， 막 1 : 24 ; 녹 1 : 35 ;  
요 일  2 :20) . 

(3) 그리 고 ‘의로운 자’ 는 예수 그리 스도만이 모든 불의에서 완전히 떠 나서 절 대로 의로우 
신 분이 라는 뜻이 다(참조， 7 :52 ;22 :  14 ; 요일 2 : 1) . 

(4) 한편 예 수  그리스도룰 믿고 따르는 자들올 우리는 ‘성도’ (뿔徒) . 흑 ‘거 록한 무리’ 라 
고 부르는데 성도들은 이 칭호에 부끄럽지 않은 삶올 찰아야 한다(참초， 롭 16 :2 ; 엘 4 : 
1 ;  벌 1 : 27 ; 골 1 : 10 ;  살전 2 : 12) . 

25. 힘 ‘살 인 (殺A) 한 사람’윤 누구률 가리키는가 ? (14 철) 
lAl ( 1 )  바라바를 가리 킨다. 

(2) 그는 유월절 대사면 (大軟免) 의 관례에 따라 유대의 로마인 총톡 본디오 빌라도가 예 
수와 바라바 둘 중 하나률 석방해 주겠다고 유대 인들에거l 제의했올 때 유대 인들의 선 
택 에  의해 풀려 난 죄수였다(참조， 마27 : 15-26) . 

(3) 이 바라바가 마 27 : 16 에는 유명 한 죄수록 막 15 : 7 에 는  민 란  중에 살인하여 포박된 자 
들 증 하나로 그리고 요 18 : 40 에는 강도로 각각 언급되어 있다. 

(4) 총독 빌라도는 예수률 놓아 주려는 심산(心算)에서 살인자인 바라바와 예 수  둘 중 어 
느 쪽올 석 방하랴 하고 유대 인들에께 물었으나 대제사장들윤 백성융 션동하여 예수률 
십 자가에 못박고 그 대신 바라바롤 놓아 달라고 했다(참조， 마 27 :21-26) • 

(5) 인간은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 다. 성도들윤 악에 빠지지 않고 현명 한 선 



56 사도햄전 3장 

택올 할 수 있도록 성 령 의  도우심올 간구해 야 한다(참조， 시 119 :30 ; 녹10 :42 ; 히 11 :25) . 
26. æ 쩨드로는 예수 그리스도훌 어 떻재 청 (稱) 했는가 ? (15 철) 

lÄ1 ( 1 )  베드로는 살인자인 바라바와 대초척으로 예수 그리스도률 ‘생명 의 주’ 라 하였다. 
(2) 운자척으로 ‘생명 의  주’ 란 생명융 주판하는 자， 측 생명 의 구원자 내지 창조자률 뜻한 

다(참조， 히 2 : 10 ; 12 : 2) .  
(3) 이 와  같이 예 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생명 이시며 (요 1 :4 ; 14 : 6) ，  또한 성 도들에 재 생 

명융 부여 하시는 분이시다(참촉 요 6 : 58 ;7 : 38 ; 10 : 10) . 
(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롤 믿는 자는 죽어 도 쌀겠고 무릇 살아셔 주훌 믿는 자는 영 원  

히 죽지 아니하는 영훤한 생명올 소유할 수 있 게  되 었다(참조， 요 1 1 :25， 26) . 
27. æ 뼈드료가 @웹수 그리스도의 이륨율 캉조한 이휴는 푸엇 언가 ? (16 철) 

� ( 1 )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릅으로 앉온뱅 이 률  일으킨 사실。l 이교도틀간에 
혼히 행하여 지 는  이 방  신의 이륨올 의탁하여 챔술을 하거나 또는 마술의 힘올 의지하 
여 병 고친 것과는 전혀 철이 다르다는 것올 밝히 말해 주기 위해서 였다. 

(2) 록 자신이 행 한  이척은， 하나님의 종으로 수난율 당하셨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록한 자요 의로운 자요 생 명 의  주가 되신 절대 놓력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 
옴으로 가농쩨 되 었으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툴 롱해서 만  얻어지는 것임올 주장 
하였다. 

(3)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루어 진  이적은 그리스도의 농력에서 비롯된 것이며 베드로는 단 
지 그 효력 이 발생하는 데 얼종의 도구로 사용된 것 임 율  쩔명 하였다. 

(4) 결국 이 렇게 말함으로 베드로는 초급도 자신의 명 예나 인기훌 얻으려 하지 않고 예 
수 그리스도의 이륨만을 내쩨워서 많은 사랍틀에께 인식올 새롭재 하기에 전심 전 력  
(全心全力) 하였다. 

(5) 오늘날 종교 지도자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올 위해 선한 얼에 기금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의 이륨보다 오히려 자신의 이릅융 더 크께 내세워 촌청과 영광올 자신에 게  돌 
아오게 하는 자률은 본철의 말씀에 도전받아야 한다(참촉 갈 6 : 14 ; 멈 후 2 :4) . 

28. [t1 빼드료.는 모 언  푸리물얘 게 철책한 후 에 떻제 권면 하였는가 ? (17 철) 
때 ( 1 )  베드로는 단호하고 엄격한 말씀으로 그틀의 가습속에 죄 에  대한 두려움올 깨우친 후 

그물이 낙심 치 않도록 위로하였다. 
(2) 이 제  베드로는 ‘이스라앨 사랍틀야!라는 말 대신에 ‘형쩨틀이I 는 말로 전환하면서 그 

틀의 범 최 가  영 척  무지 의 탓이었읍윷 지적 하였다(참촉 녹 23:34; 덤 천  1 :  13) . 
(3) 이어서 베드로는 그들의 최가 용서받율 수 있으며 그률이 하나님째로 롤아서면 절망 

할 이유가 없읍을 말함으로 그들을 권연하였다. 
(4) 이와 같이 베드로는 그들의 최릅 책망하고서 아울러 권면의 말씀융 흉해 그툴율 위로 

하였다. 
29. 힘 때드로는 푸리훌 향혜 푸엇율 요청하였는가 ? (19 철) 

(Ã) (1) 그는 무리틀의 최훌 질책하고 권면한 후 사최에 펼요한 두 가지 행동융 요청하였다. 
(2) 그 첫째가 ‘회개 하라’는 말씀이다. 측 예수가 메 시 야이심용 째탈았으니 너 회는 완악한 

마융융 고치고 주께 대한 범죄훌 뉘우치며 그 사실율 고빽하라고 하였다(참조1 2 :38 ; 
첼 18 : 31 ; 호  14 :2 ;올 2 : 12) . 

(3) 둘째， ‘롤이 키 라’ 고 하였다. 측 너회 의 행위촬 고치며 삶의 목표률 바꾸라는 것이다 
(창죠. 신 30 : 10 ; 왕하 17 : 13 ; 첼  14 :6 ;호 12 :6 ; 녹 22 :32 ; 약 5: 19， 20) . 

(4) 결국 빼드로는 무리률 향해 메시야이신 예수훌 영접하라고 담대히 말하였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무리 률의 잘못율 지 적하였을 뿔만 아니 라 예수 그리스도훌 믿음으로 구속 (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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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과  합쩨 영생올 얻도록 권유하였다(참초， 8 :4 ; 덤후 4 :5 ; 계 14 : 6) .  
(5) 최의식 에  대 한  갑각올 상실한 듯 올리 • 도덕 척으로 부왜하고 타락한 현 쩨 대 에 게  절실 

히 요구되는 것은 인간 양심에 대한 자성 ( 自 省) 이 다(참촉 23: 1 ; 륨 13 :5 ; 고후 4 :2; 덤  
전 1 : 5 ; 히 9 : 14 ; 뻗천 3 :  16， 21) . 이 것 은  창생명 의  킬율 가고자 하논 자들에게 가 장  현 
저 한  욕징으로 나타난다. 

30. 11 톨야컴 애 대 한  다섯 가지 보장윤 푸엇 언가 ? (19철) 
lÃl ( 1 )  첫째， ‘네 하나님 여호와쩨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몹의 소생과 네 채산윷 많 

께 하시고 너률 기빼하리 라’(신 30 :8- 10) . 
(2) 룰째，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물의 최률 사하리 라’ (대하7 :  14) . 
(3) 셰째. ‘정 녕  그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 라’ (첼 18 :28-32 ;33 : 11 ) . 
(4) 네째， ‘내가 그틀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윷 그들에게 내 리 려  하던 뭇올 돌이키 리 라’ 

(렘 26 :3) . 
(5) 다섯쐐， ‘우리 최률 사하시며 모든 활의에서 우리롤 깨꿋카l 하실 것 이요’(요얼 1 :9) . 
(6) 이 와  찰이 예수 그리스도홉 메시야로 고백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쩨로 톨아오는 자에 

재는 물철척 인  축복과 함쩨 구원파 영 생  곧 영 척  축복이 약속되어진다(참촉 러1 26 :4 ;  
왕상 3 : 13) . 

31. 11 진갱으로 희 개환 자률빼찌 하나념용 에 훤  날훌 허 락하신다고 빼드풍는 말하였는가 ? 
(19， 20 철)  

fÃl ( 1 )  ‘유쾌 (爛快) 하재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  이 라  하였다. 
(2) 여 기 서  ‘유쾌하께 된다’ 는 말은 ‘시 원하다’ ‘신션하다’ 는 뜻이 었다. 
(3) 여 기 서 는  죄 인이 속최 의 은총융 업게 되어 정신적 인  고뇌 에서 해 방율 얻어 위로룹 받 

고 마옴에 경 쾌 함올 얻게 된다는 말이다. 
(4) 그러 나 이보다는 죄활 속량받은 사랍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풀 피 초물이 되 어  예수 

째서 채 립 하시 는  날 기 뽑에 동참하게 될 것 이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 이  더욱 좋다(창 
초， 고후 5 : 17) . 

(5) 이 처 럽  형 식 적 인  회개가 아닌 진청 한 회개는 우리률 청 신 척 인  고뇌 와 번민으로부터 자 
유케 활 뿔만 아니 라 영훤한 생명에 대 한  소망올 간직하게 한다(참촉 롬 6 :22 ; 8 : 2， 21 
; 껴11 1 : 5) .  

32. c!l ‘만퓨 (萬有) 률 획복 (回復) 하철 빼 ’ 는 어 느  때 률  가라 키는가 ? (21 컬)  
fÃl ( 1 )  하나님 께서는 영 원  전부터 션지자둡의 입율 의 탁하여 여 인의 후손융 통해 타락한 이 

쩨상융 회복하리 라고 예언하셨다(참촉 창 3 : 15 ; 시 68 : 18 ; 사 42 : 1) .  
(2) 여 기 서  ‘만유룰 회복하실 때 ’  는 곧 이 세상올 회복하실 때 훌  가리키는패 타락 이전처 

럼 만물옳 함께 모으실 목척으로(참후 엠 1 : 10) ， 땅에서 모든 반역올 쩨거하실 목적으 
로 ( 참초， 고전 15:24-28) ， 새 하늘과 새 땅율 만드실 목척으로(계 21 : 1} ，  즉 만물올 완 
전합과 무최 상태로 회 복시 킬  목척으로， 주가 천 년 동안 다스리실 천 년 왕국 시 대롤 
가리 킨다(참초， 사 65 : 17 ;66:22-24 ; 뺑후3 :5- 13) . 

(3) 이 러 한  시 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의 우편에 앉아 계 시 다가 인간으로서 
는 알 수 없는 그때에 예언의 성취자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채 립 하실 것 이 다. 

(4) 그러므로 ‘만유률 회복하실 때’ 훌 사모하며 소망하는 성 도들은 현재의 고난올 기 뽑으 
로 인내할 것이며， 그날올 위해 우리 의 믿음과 성 결한 삶융 예비해야 할 것 이다 (창조， 
암 4 : 12 ; 앨  6 : 15) . 

33. 11 모쩌는 그리스도의 빼 언 척  표상요로 켈명되 에 져  있는빼 어느 면빼셔 그러한가 ?(22-
24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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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1 ( 1 )  첫째， 모세가 구출한 사랍률이 같온 동족이 라는 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예언적 표상 
이 다.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율 구훤하신다(참후 마 1  :21) . 

(2) 둘째， 모세가 그의 형쩨틀을 예속의 상태로부터 구했다는 점， 즉 그리스도쩨서 죄 와  
사망의 굴레에셔 당신의 팩성들융 해방시 켰다는 면에서 그러하다(참조， 롬 8 :2) . 

(3) 세째， 보쩨가 그의 형제틀파 여호와 사이 의 중보자로서 행 동한 것온 그리스도쩨서 인 
간들과 하나님 사이룹 회목케 하신 그 역 할에 대 한  예언적 표상이 라 할 수 었다(참초， 
엠 2 :  16) . 

(4) 네째， 그의 형쩨둡에께 하나님 의 융법 쩨계률 널리 천파했다는 점에서 모세는 그리스 
도의 예 언적 표상이다. 그리스도도 당신의 말씀 곧 복옴올 액성들에 재  선포하섬 에 최 
선올 다하셨기 때문이 다(참촉 막 6:6) . 

(5) 끝으로， 모세가 팡야룹 건너 가나안 땅융 향해 그의 백성틀올 인도한 점 은  그리 스도께 
서 당신의 백 성 들올 험 난한 이 세상에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예언척 표상이 다. 

(6) 그러 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챔 만으로도 그리스도쩨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심융 
알 수 있다. 

34. (!1 ‘너 의 써 ’ 란 푸슨 뭇 언가 ? (25 철) 
(Ã1 (1) 이 말은 창 22 : 18 에서 인용된 것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을 받아 번성 하게 되 고  

영 화률 누리 재 될 것이 라는 하나님 의 약속의 말씀이다(참촉 창 12 :3 ;26 :4 ; 28 : 14) . 
(2) 여 기 에  ‘써’ 는 아브라함의 ‘후손’ 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치 갈 3 : 16에서 와  같이 아브라 

합파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 렷융 가리 켜 그 자손 곧 ‘씨’ 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률 가리 켜 네 자손이 라 하였으니， 그련 의 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써’는 ‘그리스도’ 
훌 가리킨다. 

(3)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써로셔 모듣 쪽속에 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려 고 왔 
다는 의 미 이 다(참촉 홉 10 : 15 ; 덤 전  1 :  11) . 

(4) 결국 그리스도의 출현과 사역용 고대 아브라함 시대에서도 예언된 말씀으로 그리스도 
의 초립을 통하여 성 취 되었다. 

35. (!1 그리스도는 우슨 엄 푸훌훌 띠고 이 째장에 뭘.명융 받았는가 ? (26철)  
(Ã1 ( 1 )  먼저 그리 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사명용 그외 백성뜰에게 ‘복 주시 려고’ 하는 데 었다. 

이것은 물질적 인 부요함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영 척 인  풍성합도 내포하는 것으로 전 (숲) 
인격 적 인  축복이 다. 

(2) 륙히 그리스도께서 그의 쩨자틀율 떠나실 때 쩨자틀에게 촉복하시고 숭천하셨먼 것 (녹 
24 : 51 ) ， 측 그가 성 령율 보내신 것윤 가장 를 촉복이요 축복 중의 촉복이 라 할 수 있 
다(창조， 1 :4， 5 ;2 :4) . 

(3) 그리 스도째서 이 세상애 오신 또 다롤 사명용 ‘그 악 (惡、) 합융 버 리 게’ 하시는 데 었다. 
흑 우리가 모든 촉복율 받께 하기 위하여 교만과 불신에서 우리률 떠 나께 하시며 죄 에  
서 우리룰 구훤하사 (참초， 마 1 :21) 최얘셔 률이 키게 하시는 떼 었다. 

(4) 이 것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근본 목척 이요 아옳러 북옴 전파의 목표이다(창조， 요 3 : 16 ;  
고전 1 :21) . 

(5) 이 와  같이 그리스도쩨서는 인간의 영 객  • 육쩍 인 무지와 고홍융 모두 해 결해 주시 며 영 
생에로의 초대륨 위해 인간외 몸융 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제 4 창 사도들 에 대 한  핍 박 이 시 작되 다 

당확구불 1. 4 베드로와 요힌이 뿔잡δ|다 / 5. 1 버|드로와 f 요한or，심뿔용 받다 / ;8 .. �1흩버|드로카 공회에서 
그리스도壘 전하다 / 13. 33 유대교 지도자롤이 - 베드로와 요한률 협박한 후 훨어 주다 / 33. 31 성혐의 인도 
톨‘ 구하는 교회의 기도 / 3Z .. 37 초대 교회의 선한 연합의 첼휠 .� ‘ 

I 사도흩어 액 성 에 께  말 활  때에 재 사장들과 
성 전  맡온 자와 사두개 인 들이 이 르러 

2 액 성 율  가르첨 과 예 수훌 률어 죽은 자 가 
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 합율 싫어하여 

3 저 회 홉  참으매 날이 이 미  저 문  고로 이 툴  
날까지 가두었으나 

4 말씀융 률은 사랍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 나  되 었더 라  

5 이 흩날에 판원과 장로와 서 기 관륨이 예 루  
살햄 에 모였는데 

6 대 제 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 
산더 와 및 대제 사장의 문중이 다 참얘 하여 

7 사도둡융 가운데 세우고 물되 너 희 가  무슨 
권세와 뉘 이 륨으로 이 일융 행 하였느냐 

8 이 에  베 드로가 성 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팩 
성 의  판원 파 장로둡아 

9 만일 병 언에 게  행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랍이 어 떻 게 구원율 얻 었느냐고 오놓 우리에 
게 질 문하면 
1 0  너회와 모든 이 스 라앨 액 성 률용 알라 너회 

가 섭자가에 봇박고 하나님 이 죽온 자 가운데 
서 살리신 나사렛 예 수  그리 스도의 이 릅으로 이 
사랍이 건 강하 게  되 어  너희 앞에 섰느니 라 
1 1  이 예 수는 너 회  건축자들의 버 린  옳로서 집 

모퉁이 의 머 릿톨이 되 었느니 라 
1 2  다른 이 로서는 구원율 얻융 수 없나니 천 

하 인 간에  구원융 얻융 만한 다륜 이 용융 우리 
에 게  주신 일 이  없읍이 니 라  하였더 라  
1 3  저 회 가  베 드로와 요한이 기 탄없이 말합율 

보고 그 본 래  학폼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상히 여 기 며  또 그 전에 예 수와 합께 었던 줄 
도 알고 

14 또 병 나온 사랍어 그들파 합째 셨는 것율 
보고 힐 난합 말이 없는지 라 

15 명하여 공회 에 서  나가라 하고 서 로  의 논하 
여 가로되 
16 이 사랍률융 어떻게 할꼬 저 회 로  인하여 유 

명 한  표척 나타난 것 이  예 루살렘 에 사는 모든 
사람에 께 알려졌으니 우 리 도  부인활 수 없는지 라 
1 7  이 것이 민 간에  더 돼 지 지  옷하게 저 희 룹  위 

협 하여 이 후에 는  이 이 홉으로 아무 사랍에 게 
도 말하지 말제 하자 하고 

18 그들융 불 러  경 계하여 도무지 예 수의 이 룹  
으로 말하지 도 말고 가르치 지 도  말라 하니 

19 쩨 드로와 요한이 대 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서 너희 말 틀는 것이 하나념 딸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 우리는 보고 률온 것융 말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하니 
21 판원들이 백 성율 인하여 저 회 활  어 떻 게  벌 

합 도리홉 찾지 못하고 다시 위 협 하여 놓아 주 
었으니 이 는  모든 사랍이 그 된 일융 보고 하 
나님 쩨 영 팡올 톨 립 이 러 라  
22 이 표적으로 병 나온 사랍온 사십 여 세 나  

되 었 더 라  
2 3  사도틀이 놓이 매 그 동류에 게 가서 제 사장 

툴과 장로틀의 말융 다 고하니 
24 저 회 가  듣고 일 심으로 하나님 쩨 소리 홉  높 

여 가로되 대주채 여  천 지 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용 지 은  이 시요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 의 입옳 의 탁하 

사 성 령으로 말씀하 시 기 옳  
어찌하여 얼 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훌 
경 명 하였는고 
26 세 상의 군왕룹이 나서 며 관원 툴이 합께 

모여 주와 그 그리 스도활 대 척 하도다 
하신 이 로소이 다 
27 과연 혜롯파 본디오 벨 라도는 이 방인 과  이 

스라앨 백 성 파  합동하여 하나님 의 기 륨  부으신 
거 혹한 종 예 수활 거 스려 
28 하나님의 권놓파 뜻대로 이 루려 고  예 청 하  

신 그것융 행 하려 고  이 성 에  모였나이 다 
29 주여 이 쩨 도  저 회 의  위 협 합율 하감하융시 

고 포 종률로 하여 금 담대혀 하나님 의 말쏠융 
전하재 하여 주융시 며 
80 손옳 내 멀 어  병융 낫께 하옵사 고 표척 파 기 

사가 거 확한 종 예 수의 이 홈으로 이 루어 지 게 하 
융소서 하더 라 
81 벌 기 훌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 

가 다 생 령 이  충 만하여 답대혀 하나님 의 발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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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전하니 라 
32 믿는 무리가 한 마융과 한 풋이 되 어  모돈 

물건융 서 로  통용하고 쩨 째 물융 조금이 라도 재 
것이 라 하는 이 가  하나도 없 더 라  
3 3  사도틀이 큰 권놓으로 주 예 수의 부활융 증 

거 하니 무리 가 를 은혜훌 얻어 
34 그중에 핍 철한 사랍이 없으니 이는 밥파 

집 있 는  자는 활아 그 판 것 의  값융 가져 다가 

1 .  c!1 본강에 나타난 사건의 청취훌 껄명 하라. 

35 사도툴의 발 앞에 두매 져 회 가  각 사랍의 
필요륨 따라 나눠 줌이 러 라  
36 구브로에 서 난 때위족인 이  있으나 이 륨온 요 

셈이 라 사도들이 얼 컬 어  바나바 ( 번 역하면 권위 
자 ) 라 하니 
37 그가 발이 었으얘 활야 값올 가지 고 사도 

툴의 발 앞에 두니 라 

!AJ ( 1 )  본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모인 무리 에 게  예수의 죽읍파 부활융 중거하던 중 유대 지 
도자들에게 체 포되 어  투옥된 후 공회에서 섬 문과 협 박융 받온 사건올 중심으로 기 록되 
어 었다. 

(2 )  오순철 성 형  강립 후 성 령 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40년간 앉은뱅이로 구컬하며 신 
옴한 자률 나사햇 예수 그리스도의 이 륨으로 일으켜 세웠다. 

(3) 그리고 그툴운 모인 무리률 향해 이 이 척의 근본적 인 능력의 근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릅’ 엄올 껄명한 후 무리에 게  희재률 촉구하였다. 

(4 ) 흑 베드로는 껄교률 통하여 예수의 죽음과 부활융 증거하였으며， 한편 그로 인해 자신 
의 최를 깨닫고 회 개 한  자뜰의 수가 약 2 천  명이나 되 었다. 

(5)  이와 같이 생 형 의  역사가 강하께 나타나게 되 었올 때 사도들에 대 한  박해와 반대 가 유 
대 지 도자들에 의 해  시 작되 었다. 휴대 지도자틀은 베드로와 요한율 체포하여 심 문하고 
예수의 이 릅옳 전하지 말라고 위 협하였다 (참조， 막 13:9) . 

(6) 그러나 때드로는 그들 앞에서 오허려 그리스도훌 담대히 천했을 뿔만 아니라 석 방되어 
나온 후 더 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륨 중거하기 위 해  동류 (同類) 틀파 얼심으로 기도하여 
다시 성 령 충만합올 받았다. 

(7) 살펴본 바에 의 하면 하나님 의 말씀이 강하게 전파되는 곳에 사단의 세력은 방해 공작 
올 하기 위 해  여 러  모양으로 나타남올 깨닫게 된다. 하지만 성 령융 경 험 한  자들에 게  사 
단의 방해는 복옴 전파에 대 한  열청을 더욱 뜨겁 께 만드는 역 활율 할 뿐이다 (참조， 롬 
8 :35) .  

(8) 그러므로 성 도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 기 며  천할 때 ，  특히 혈심융 가지고 봉사할 때 핍 
박파 비난올 받게 될지라도 굴하지 말고 성 령 의  인도하섬올 간구함으로 믿옴의 심 지를 
견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초， 약 4 :7 ; 뻗전 5 :9) . 

2. c!1 휴대 저도자툴파 샤도틀의 륙생윤 각각 무엇언가 ? (1-22철) 
[Ã) ( 1 )  유대 지도자툴온 편협하며 이 기척이었다. 록 그들은 예수의 이륨이 전파되어 그를 믿는 

자들의 수가 중가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편견옳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틀의 위치 
가 혼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또한 그물올 근시안적이 며  육척인 것에 집확하였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올 
투욱시키 면  더 이상 예수의 이륨이 전파되지 않흘 것이라고 생 각하였는데 이 것은 성 령  
의 역사률 째닫지 못한 소치 (所致) 이다. 

(3) 그리 고 유대 지도자틀은 무력 (無力) 하고 어 리석 었다. ‘이  사랍틀올 어 떻게 할꼬’ ， 측 
그들은 자기틀이 무슨 짓올 하고 있는지 몰랐으며 그들의 판단 기준도 없이 어 리석은 
말올 하였다. 

(4 ) 반면 사도틀은 자기물의 임무에 대 한  완전한 지식올 갖고 었었다. 비록 사도들이 ‘학문 
(좋問) 없는 범 인  (凡Á) ’이었지만 자신률이 부륨 받은 그 얼에 대 해서는 현명하고 유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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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5) 그리 고 사도틀은 담대했올 뿐만 아니 라 아량이 있었다. 그들은 공회에 끌려 가 섬 문올  

받으면서도 그리스도훌 전했으며 예수룰 죽인 주동자틀에 게도 복읍율 전하는 관대한 
사람틀이었다. 

(6)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회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돋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u斷) 
하라’ 는 말에서 드러난 것 처 럼  그틀은 하나님파 하나님의 진리에 대 한  순결한 충성올 
간직하였다. 

(7) 이 와  같이 성 령  충만한 사도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었다 활지라도 그 
틀의 인격파 삶은 유대 지도자들보다 고상하였다 (참조， 벌 3:8) .  

(8) 이 처 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롭게 된 성도들은 도덕척 인  면에서도 불신자들 
에게 본이 되 어 야  한다(참조， 마 23 :3 ;살전 1 : 7 ; 살후 3 :9 ; 덤 전 4 : 12 ; 딛 2 :7 ; 약 5 : 10) . 

3. c!1 ‘생 전 (뿔顧) 딸은 자’ 는 어 면  자률 가리키는가 ? (1철) 
lÃl ( 1 )  어 떤  학자들은 안토니아 성 의  로마 주둔 군대의 지휘관을 의 미한다고 생 각했다. 

(2) 그러 나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 (行關) ’ 이라 불리우는 성 전  뜰에서 쩨포된 것 
으로 보아서 이 러 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유대 역사가 요쩨푸스에 의하면 ‘성 전 (뿔嚴) 맡은 자’ 는 성 전의 판리릅 가리킨다고 하 
였다. 

(4) 그들의 직무는 혼란 시 에  성 전  똘의 질서 률 지키는 일 곧 성 전  지 역 의  치 안올 유지하는 
것이 었다. 

(5) 전에 가훗 유다가 예수률 팔 때 이들에게 가서 예수를 념 져  줄 방책올 의논한 사실도 
었다 (녹 22 :4， 52) . 

4. c!1 사푸개 언플윤 어 현  자률언가 ? (1철) 
lÃl ( 1 )  사두개인틀은 히브리어 〈제 댁〉 에서 왔는데 정 의  (正義) 의 얼파라는 의며로서 사두개라 

고 하였다. 
(2) 또 한 셜 (說) 은 B. C. 260년 이 래  공회의 의 장으로 있었던 안티 고누스 소케우스 (Anti

go매s Sochaeus) 의 제자였던 ‘^l-독’ 이 주동이 되어 얼어 난 종파라고도 한다. 
(3) 그들은 비교적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랍틀로 생 활도 부요하며 공회의 의 원틀로서 쩨 력도 

당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었다. 
(4)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세속적이어서 명 의  존재와 내세 부활 천사롭 부인하고 어 디 까지 

나 현실주의로서 만족하려는 사랍들이 었다 (참촉 23:8 ; 마 22 :23 ; 막 12 :  18 ; 녹 20 :27) . 
(5) 그래서 베드로의 껄교 가운데 예수의 부활융 중거하는 것이 사두개 인들의 마음에는 몹 

시 거슬리는 내 용이었으므로 그틀은 사도틀에게 반감올 가지 게 되 었던 것이다. 
5. c!1 때드료와 요한율 체포한 자률윤 누구였는가 ? (1철) 

lÃl ( 1 )  그들은 ‘체사장들’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제 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옴에 적대 
자 노릇올 하였다 (참조， 마 26:3， 4) . 그들온 임금이 군주 쩨체롤 확립하려 하듯이 그들 
의 제사장직올 수호하려 했고 그래서 어 떤  사랍이 되 었던지 그틀의 경쟁자가 된다고 여 
겨 질  때는 참지 못하였다. 

(2) 그들과 함께 ‘성 전 맡은 자’ 도 참여 하였다. 그는 아마 채사장툴의 지 시 를  받고 성 전  
안의 소란합융 정 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참여 했올 것이다. 

(3) 또한 ‘사두개인’ 까지 베드로와 요한올 쩨포하는 일에 가담하였다. 영 혼의 존재와 미 래  
률 부인하는 사두개인룹이 가담한 이유는 사도틀이 전파하는 내 용이 차기들과 때 치  (背
聽) 되 기  때문이었다. 

(4 ) 이 와  같이 세 청  (世稱)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자틀은 자신틀의 위치룹 확고히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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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융 확보하기 위 해서 명약 판화 (明若觀火) 한 사실과 진리률 배척하였다. 
(5) 성도틀용 복읍올 거부하는 무리틀에 의해서 뽕만 아니라 하나님율 믿는다고 하면서 그 

릇된 신앙융 소유한 이단에 의해서도 현혹과 배척올 받는다(창조， 시 86 : 14 ; 첼 13 : 18 ;  
녹 22:31 ; 앵  6 : 12 ; 멜전 5:8) .  

6. [!J 휴대 지도차률이 째드로와 요 한훌  푸손 명목요로 채포하였는가 ? (2철) 
뻐 ( 1 )  첫째， 백생융 가르쳤다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툴온 사도물율 체포하였다. 

(2) 이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성 천  앞 툴에서 사랍융 가르치며 자신의 사상올 전하는 얼 
옹 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풍속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임에는 열띤 토 
론으로 다소 소란스러율 수 있었다. 

(3) 그러므로 사도틀올 ‘불법 집회’ 내지 ‘소요 융모’ 주동자란 명목으로 혜포했다면 그것 
은 부당한 처사이다. 

(4 ) 둘째， ‘예수률 들어 죽온 자 가운데서 부활 (復活) 하는 도 (道) 전 (傳) 합율 싫어하여 ’  
사도툴율 혜포하였다. 

(5) 부활융 부인하는· 사투개인들용 사도틀의 가르청이 자신들의 교리와 반대되 기  때 문에 
그틀율 핍 박하기 위해 쩨포했다. 그리고 쩨사장들은 자신틀이 계획하여 치욕적으로 죽 
언 예수롤 예수의 쩨자률이 부활의 주 (主) 로 션포하는 것융 방지하기 위해 사도룹을 
쩨포했다. 

(6) 결국 자신틀의 권력에 위협훌 느낀 유대 지도자들윤 권력이라는 기득권올 이용하여 정 
당한 이유없이 가난하고 힘 없는 사도를융 핍박하고 쩨포하였다 (창촉 약 2 :6) . 

(7) 현실융 톨아볼 때 우리 주위에도 부 (富) 와 권세륭 무기로 Al--용하여 없는 자률 억 누르 
며 또한 착취하는 현장융 목격하게 되는데 성도틀온 이 러 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공의 
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할 것이다 (참조、 시 103:6 ;습3 :5 ;요 5:30 ; 꼴 4 : 1) .  

7. 힘 유얘 지 도자률윤 어느 청도.까지 사도률율 박혜하였는가 ? (3-21철) 
lÃl ( l )  이 러 한  박해는 오순철 성 령  강림 이후 성 형  충만한 사도들이 북융율 전파하는 중에 당 

한 첫번째 것이었다. 
(2) 유대 지도자들은 날이 저문 고로 사도툴올 심 문하지 않고 그툴융 감금한 채 다옴날까 

지 심문옳 연기하였다. 
(3) 또한 그틀은 사도뜰옳 공회 앞에 세워 사도틀의 용기를 꺾으려고 하였다. 
(4 ) 그리고 그틀은 사도률이 앉온맹이를 고찬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사도틀올 어떻게 처 리  

해 야  할 줍 몰라 어 리풍컬하였다. 
(5) 그래서 유대 지도자틀은 단지 사도물에께 ‘예수의 이룹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발라’고 경고한 후 석 방하였다. 
(6) 이 와  같이 첫번빼 박해는 사도률이 갇히고 위협받는 정도에서 끝났으나 이후에는 북읍 

천파훌 위해 생도률이 피률 훌리기까지 항거해야 했다 (창초， 마5:10-12 ; 요 15:20) . 
(7) 오놀의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신앙 선배틀의 눈몹과 기도 뿔만 아니라 순교의 피 가  있 

었옴융 성도둡은 간파해서는 안 된다 (창조， 마 10: 17 ;24 :9; 녹 21 : 12 ; 계 2 : 10) . 
8. [!J 빼드로7} 웰윤뺑 0)률 고친 후 행 한  셜�훌 듣고 재 섬 (改心) 한 샤랍응 몇 명 언가 ?  

(4철) 
lÃl ( 1 )  베드로의 썰교률 듣고 믿은 사람이 많았는데 ‘남자 (男子) 의 수 (數) 가 약 오천이 나’ 

되었다. 
(2) 그련데 여 기에는 두 가지 문쩨가 었다. 측 @ ‘남자’ 란 문자척으로 남자인지 아니 면 여 

자흉 포함한 ‘사랍’ 의 뜻인지이다 @ ‘오천 명’ 은 베드로의 단 한번의 셜교로 중가된 
수만융 가리키는지， 지금까지의 총수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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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 떤  학자들은 문자척 인 해석올 취하여 그때 개심 한 사랍의 수 가운데 남자만올 가리 

킨다고 하였다 (Olshausen) . 
(4 ) 그리고 ‘오천 명’  이 란  수에 대 해  제룸 (Jerome) 은 때드로가 썰교한 바로 그때 중가된 

수 (敎) 만올 가리킨다고 하였다. 
(5) 반면 여자를 포함한 ‘사랍’ 의 뜻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며 (De Wette， Knowling) • 지 금  

까지 의 회개자들의 총수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었다 (BengeI) . 
(6) 더 우기 핸첸 (Haenchen) 은 그렇재 많은 사랍둡이 확성기도 없이 베드로의 젤교를 틀었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그 당시 의 예루살햄은 인구가 약 3만 명 에  불과했다 
고 주장하면서 오천 명 이 라는 수자 (敬字) 의  신빙성올 부인한다. 

(7) 그러 나 보다 중요한 것은 2 :41에 나타난 미 완료 동사인 ‘더하더 라’ ( 헬， 프로세 티데이) 
가 베드로의 셀교 결과로써 일어 나는 어 떤  파정올 나타내 준다고 하는 사실이 다. 

(8) 이 는  곧 삼천 명 이 라는 군중의 무리가 반드시 한꺼 번에 베드로의 젤교룰 듣고 반용했 
다는 것올 의 미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올 보여 준다. 

(9) 그러므로 본철의 오천 명 이 라는 수자 (數字) 도  아마 3장에 기 록된 이 적 과  껄교애 의 
해 월어난 회 개 의  과정올 흉하여 더해진 인원으로 보이는 이 천  명 의  개 심 자들， 그러니 
까 앞의 삼천 명 과  합한 오천 명 이 라고 보는 견해가 보다 타당할 것이다 (참조， 6 : 7 ;  
16 :5) . 

(I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렇게 확장되어 나가며 어 떤  외부척인 압력 에도 하나님의 나라흘 확 
장쩨 하는 성 령 의  활동은 중단되지 않는다 (참촉 요 10 : 10 ; 엘 3 : 17-19) . 

9. ct1 때드로와 요한이 섬문당한 산혜드련윤 어 면  곳언가 ? (5， 6철) 
fÃl (1) 원로훤 (5 :21)  . 장로회， 꽁회 (녹 22 :66) 라고도 불리우는 산혜드련은 그 당시 유대의 최 고  

법 원으로서 극형올 쩨외 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올 가지고 있었다. 
(2 )  그러나 산혜드련에서는 극형 인 경우에 로마의 식 민지 통치자들에게 초언올 구할 수 있 

었다. 
(3) 가령 정해진 지 역 의  한계선올 넘 어서 성 전  안톨로 들어오는 잘못올 범 하는 이방인들에 

대 하여는 벼록 그 사랍이 로마 시 민권올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 라도 산혜드 련은 
자체 적으로 사형에 처 활  수 있는 재판권이 있었다 (참촉 21 : 28， 29) . 

(4) 산헤드련은 그 직무상 의 장율 맡는 대 제사장파 대쩨사장의 문중 (門中) 에 속하는 철십 

인의 다른 체사장들로 구성되 어  었으며 이들 쩨사장은 행식상 유대교에 이 념 척 으로 충 
실하거나 아니면 유대교의 배 경율 가지고 있는 영 향력 있는 사랍틀이었다. 

(5) 산혜드련은 그 당시 에 사두재확 사랍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산혜드 린  공회가 모였 
댄 것도 이들의 요구에 의 한  것이었올 것이다. 

10. ct1 공펴훨룹야 베드로와 요한얘재 심훌한 헛 번째 철문은 푸엇인가 ? (7철 ) 
lÃl ( 1 )  꽁회원틀은 ‘너 회 가  무슨 권세 (權努) 와 뉘 이 륨으로 이 얼올 행하였느냐’ 고 철푼했다. 

(2) 즉 앉은뱅이 룰  고친 이 척 에  대 해서 먼져 무슨 권세 와 이 룹으로 하였느냐고 심 문하였다. 
(3) 그물이 이 렇 게  물은 것은 사도톱이 어 떤  잡신이나 악령의 힘율 의 탁하여 이 척올 행하 

였으면 유대언으로서는 용납 못 활 불신앙의 최 에  걸리기 때문이다 (참조， 사 44 :6) . 
(4) 또 하나님의 이 릅올 의탁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 릅올 망령되 이  부르는 계 명 에  걸리는 

것이다 (참초， 출 20 :7) . 
(5) 결국 그들은 사도들이 어 떻께 대 답하든지 정 최 할  수 있도록 질문올 하였다 (창조， 마 22 

: 17-22) . 
(6) 그러 나 사도들은 이 섬 문에서 자기률의 행동에 대 하여 자세 히 젤 명하라는 공회의 요구 

를 받았옴에도 불구하고 그틀온 자신틀의 안녕올 위 한  변호에 시 간올 낭비하지 않고 



64 사도햄천 4장 

오히 려 이 기 회롤 하나의 적극적 인  복융 전도와 중거의 기회로 사용했다(참조， 담 후 4 :2) . 
11. tt1 공회훨률의 섬문에 대 혜  베드로는 어 헌  태도로 당변을 하였는가 ? (8-12철) 

(Ã) ( 1 )  베드로는 생 형 융  경험하기 전에 가야바의 궁전에서 한 여 종의 질문에 그리스도를 부인 
했던 버 겁 한  사랍이었다 (참조， 마 26:69-75) . 

(2) 그러나 오순철 성 령  강립 후 베드로는 성 령 이  충만하여 예수가 메시야이 섬 올  담대히 
전하며 그분 외 에  다른 구훤자가 없읍올 명 백 히  증거하였다. 

(3) 다시 말해 뻐드로는 자신의 이 척 이  선한 일이며 범 최 가  아니라는 점 (9철) 과 이 것 이야 
말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농력으로 되 어 진  것 (10철) 임올 주지시 켰다. 

(4 ) 아울러 예수께서 배 척 받으신 것은 구약 성 경에 이 미  예언 (참조， 시 118 : 22) 된 것 (11 절) 
이 며  구원은 오직 그룹 통해서 만 (12철) 가능하다는 것올 강조하였다 (참조、 요 14 : 6) . 

(5) 이 와  같이 성 령  충만한 베드로는 쩨상 권세 앞에서 결코 위 축되 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 하채 그리스도의 복옴율 중거하므로 더 이상 공회원틀이 변박 (辯嚴) 치 못하게 했 
다 (참조， 마 10: 19， 20 ; 녹 21 : 15) . 

(6) 완악하고 교만한 이 세 대 에서 복옴융 중거하기 위 해  성 도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 령  
충만이다. 

12. tt1 쩨드료가 ‘빼수는 너희 건축자 健第홉) 툴의 배 련  톨로셔 접 모용이 의  머 릿롤’이 라  
고 한 의 미는 무엇언가 ? (11철) 

(Ã) (1) 여 기 에  언급된 귀 철온 시 118 :22의 말씀율 인용한 것인데. 장래에 나타날 메시야에 대 
한 예언으로 유대인물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2) 전에 예수께서도 자신융 가리켜서 이 말씀올 언용하셨다 (참조， 마 21 :42 ; 막 12 : 10 ; 녹  
20 : 17) . 

(3) 를 건촉차틀에게는 쓸데없다고 버 림  받운 물과 같은 예수룹 유대 인들이 멸시 하고 죽 
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자기 우편에 두셔서 권농파 영광올 훌로 차지하게 하 
셨으며 만민의 구훤의 기 초활 만물었으니 집 모퉁이의 머 릿롤이 된 샘이다. 

(4) 결국 이 톨은 사 28 : 16의 말씀율 맹전 2 :6에 인용한 것과 같은 ‘보배롭고 요긴한 모풍 
이 톨’ 이 되 었다 (참촉 롬 9 :33 ; 앨 2 :20) . 

(5) 이·와 같이 베드로는 공회원툴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 
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융 밝히 셜명하였다. 

(6) 성 도들은 이훗에 게  예수홉 역사척 인  인물로 또 선한 선생으로만 소개하는 데 머물러서 
는 진청한 예수륨 소개하였다고 말활 수 없다. 성도들온 베드로처 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융 그리고 부활 사건의 참의미률 껄명 해 주어야 한다 (참촉 갈 6 : 14 ; 앨 2 : 16， 17) . 

13. (!1 예수 그리스도만이 휴얼한 구주 (救主) 엄융 업충하는 현저 환 생귀는 무엇언7} ? (12철) 
fÃl (1) 베드로는 ‘다를 이로서 는  구원 (救擾) 율  얻올 수 없나니 천하 인간 (天下A間) 에 구원 

올 얻흘 만한 다롤 이릅융 우리에 게  주신 웰이 없옴이 니 라’ 고 중거함으로써 예수의 유 
얼 구주성융 나타내었다. 

(2) 베드로의 이 발온 육척 구훤율 넘어서 전 (全)언류의 영 척  구원에 대 한  의 미 이 며  또한 
인간 구훤에 있어서 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 외 의  어 떤  것과 타협척 이 거나 포는 화해 척 얼  
수 없다는 뭇이다. 

(3) 이 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 떤  이 륨이나 권세 둥 그 아무것도 인간올 구원할 
수 없다는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배 타적 이 라  할 수 었다 (참조， 요 14 :6 ; 롭 5:21 
; 덤 후  1 : 10 ; 요일 5 :  12) . 

(4 ) 그러므로 기독교륨 포합한 기타 총교틀융 통합하여 하나의 세 계  종교률 형성하자는 얼 
부 지도자들의 생 각옹 극혀 위 험한 일일 뿔 아니라 용납하기 어 려운 문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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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1 베드로의 셜교률 툴은 공회 원률의 자쩌는 어 떠 했는가 ? (13- 16철)  
(A) ( 1 )  첫째， 공회완들은 사도들의 담대한 태도에 당황하였다 (13절) . 성 령 의  도우심올 받은 사 

도물이 공회원들에 게 그리스도의 이릅올 확신 있게 중거하였으므로 공회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2 )  둘째， 사도들의 능변에 당황하였다 (13절) . 베드로와 요한은 원 래  어부였으며 공회원틀처 
럽 학식 있는 사랍도 아닌 범인 (凡Á) 에  불과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그틀은 유창하고 
셜득력 있게 말을 했으므로 더 이상 힐난 (誌難) 할  말올 찾지 못했다. 

(3) 세째， 공회원틀은 사￡들의 중거를 부인할 수 없었다 (14절) . 왜냐하면 그 이 적이 사실 
임올 입증하는 증거 곧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공회 안에 있었기 때 문이다. 

(4 ) 또한 공회원들은 사도물올 어 떻 게  다룰 것인가 하고 어 쩔  줄 볼라 했다 (16절) . 왜 냐하 
면 나면서 앉은뱅 이  된 자를 고친 그 사실 이 성 전에 있던 모든 사랍에 게  알려 진 바 되 
었고 급기 야 전 (全) 예루살렘 사랍에 게 전파되어 경솔하게 사도틀을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5 )  결국 성 령 의  능력을 입은 사도들 앞에서 세상 권세 자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도틀을 
처 리 할  수 없었으며 오히 려 사도돌의 담대 함과 능력 에 압도되 었다. 

(6 )  성도들이 항상 갖추어 야 할 자세 가운데 하나는 사랍올 두려워하기 에 앞서 하나님을 
경 외 하는 것이며 사랍의 말올 따르기 앞서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다 (참조， 
신 10 : 12 ; 수  24 : 14 ;  전 12 : 13 ;  마 10 :28 ;  뻗전 2 :  17) . 

15. c!1 ‘학문 (쏠間) 없는 범 인 (凡Á) ’ 이 란  의미는 무엇인가 ? (13절)  
!Al (1 )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당신의 제자로 삼기 위 해  불렀융 당시 그틀은 어부였었다 

(마4 : 18-22) . 그들의 이 직업은 아마 가엽 (家 業D 이었올 것이며 그런고로 베드로와 요 
한은 랍벼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 다. 

(2 )  그러 므로 그들은 전문적 인 학자나 공식 자격올 갖훈 교사가 아니 었다 (참조， 요 7 : 15) . 
( 3) 그런 의 미에서 ‘ 학문 (좋問) 없는 범 인 (凡 Á) ’ 이 란  전혀 무식 하다는 뜻이 아니 라 여호 

와에 대한 지식 외에 유대 사회 와 문화에 관한 지식올 갖지 못했음을 의 미 한다. 
(4 ) 공회 원틀의 판단에 의하면 범 인  (凡Á) 에 불과한 사도들이 농축하게 성 경 적 인  논증올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저 기이하기 이를 데 없었다. 
(5 )  비록 정식 교육에 대 한  혜택올 받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이었으나 성 령 이  충만한 그들 

은 학문적인 소양을 축적 한 공회 훤틀을 당황케 하였다. 
(6 )  성도틀은 세상의 문화나 지식올 도외 시하거나 정최시해서는 안 되 며  또한 학식 이 없 

어 하나님 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단정 해서도 안 된다 (참조， 살후 1 : 1 1 ; 덤 후 2 :21 ) . 
16. ttI 공회 훤틀이 셔로 의논 (鐵議) 한 후 컬 청 한  사항윤 무엇언가 ? (17-22철) 

!Al ( 1 )  첫쩌，  가능한 한 이 이 적 에  대 한  이야기 가 민간 (民 問)에 퍼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이것 
은 이 이척에 대 한  이야기를 들은 백성틀이 유대 교를 떠 나  그리스도에 게로 개 섬 함으로 
써 유대 지도자들이 메 시 야를 죽인 원흉이 라는 비 난올 받지 않게 하기 위 해서 이 다. 

(2 )  둘째 ， 사도를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 지  못하게 하자는 것 
이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회 말 뜯는 것이 하나님 말씀 틀는 것 
보다 옳은가 판단 (判斷) 하라’ 고 담대 히 자신들의 입장올 표명하였다. 

(3)  결국 공회원들은 사도틀의 이 적과 증언에 대 해  백성들의 지 지 가  있자 사도들올 어 떻게 
처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 협 한  후 놓아 주었다. 

(4 ) 이와 같이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셜교하는 것올 금했으나 얼교의 중심 내용이 되 었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 해서는 반박하지 못했올 뿐만 아니 라 그툴의 결정 사항온 결국 
모든 사랍틀로부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룰 낳았다 (21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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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어 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악인 (惡A) 을 통해 당신의 뜻올 이루게 하시 며 당신의 
영광올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신다 (참족 잠 13 : 22) . 

17. (!l 공회원들이 사도틀융 위 협  (威짧) 한 이유는 어 디 에  있는가 ? (17， 18절) 
(AJ ( 1 )  공회 훤들은 사도들의 중언의 내용이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고 그들이 

증거 하는 행동올 금지시 키 기  위하여 위 협하였다. 
(2 )  위 협 이라는 말 자체 가 벌써 공정 한 것은 못 된다. 그들의 위 협은 비 (非)진리 가 진 리를 

대 항할 때. 불의 가 의 를  대 항할 때 허 세 훌  부리고 대 항하는 가장 비 겁 한  행동이다. 
(3 )  베드로의 중언과 병 고칩을 받은 사랍이 엄연히 앞에 서 있는 한 공회원들은 정당한 방법 

으로 사도들의 답변올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도들을 부당하게 위 협하였다. 
( 4 )  이 와  같이 진리룹 협 박과 공갈로 막아 보려 는 생각은 어 리석올 뿐만 아니라 실패할 수 

밖에 없다 ( 참조， 시 85 : 11 ; 요3 :21 ; 18 :37 ; 롭 2 :2 ; 담후 3 :8} . 
18. (!l 공회 에 셔  예수의 이룹을 전화하지 말라고 갱고하자 사도틀은 어 떤  반웅율 보였는 

가 ? (19， 20철) 
[A) ( 1 )  공회 가 지금 심 문하고 있는 자들은 예사의 범인 (凡A) 이 아닌，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 

데서 살리신 하나님과 성 령 의  강렴하심 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이었다. 
(2 )  더 우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타는 불길 갈은 하나님 의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그틀은 하나님의 말씀올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올 수 없었으며 아울러 그 말씀올 말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참후 랩 20 :9 ; 고전 16:22) . 

(3 )  한편 그틀은 예수의 지상 사역 과 그의 부활에 대 한  중인 (10 :39-41) 이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신의 이릅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명 령을 받은 사도틀이 었다 
( 1 :8 ; 10 :42) . 

(4 ) 이 러 한  사도들에게 공회 에서 그것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경고를 하게 되자 
사도들의 반웅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5 )  즉 ‘하나님 앞에서 너 회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判斷) 하 
라. 우리는 보고 틀은 것을 말하지 아니 활 수 없다’ 라는 반웅을 나타냈던 것이다. 

( 6) 이 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원들의 위 협 에  굴하지 않고 담대 히 자신의 입 장올 표 
명하며 도리어 불의한 자들에 게 회 개 의  기회룹 재공한 것은 성 령 의  능력올 입지 않고 
서는 불가능한 행동이었다(참촉 요 16 : 13 ; 롬 8 : 14 ，26 ; 고전 2 : 13 ; 갈 5 :25) . 

19. (!l 공회 훤틀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 벌하지 못하고 석 방한 가창 큰 이유는 무엇인가 ? 
(21철) 

fA) ( 1 )  백 성 틀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 한  이 적 과  그둡의 중언에 대 해  지지 하였으며 그들올 따르 
는 무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 ) 이 러 한  추세로 인해 공회 원들은 백성들의 원망과 손가락질올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 다. 

(3 )  그래서 공회 원들은 사도들올 마음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석 방하였다. 
(4 ) 이 와  같이 그들은 진리보다 대중틀올 더 무서위 한  우매한 자들이었다 (참조， 롬 12 : 2 ; 고 

전 7 :31 ; 요얼 5 :4) .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  (Coram Deo)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의 식 (神意識) 이 없이 단지 겉치패의 신앙 생활올 하고 있었던 것이다. 

20. c!1 본셔 의  기자언 누가가 고챔 받은 앉윤뱅 이의 연령융 명 시 (明示 ) 한 까닭은 무엇언 
가 ? (22철) 

lAl ( 1 )  의사였던 누가는 (골 4 :  14) 성 령의 능력으로 병 나온 자의 연령올 자주 밝히고 었다(참 
조，  녹 8 : 42 ;  13 : 1 1) . 

(2 ) 여 기 에  명 시 된  앉은뱅이 의  나이는 40세로서 그는 나면서부터 불구였으며 (3 : 2) 그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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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먹 을수록 그 병은 더 욱  깊어 졌고 따라서 더 욱  고철 수 없었다. 
(3 )  그 당시 이 러 한  만성 병을 인 력  (人 力 ) 으로 치료하기는 거 의  불가능하였는데 그는 나사 

렛 예 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말미암아 기 적 적 으로 치 유받았다. 
(4 ) 이 사건은 전혀 불가능한 일올 성 령 의  능력으로 가능케 한 이 적 이 었으며， 누가가 병 나 

은 자의 연령을 밝힌 것은 이 사건의 확실 성 올  더 욱  분명하게 하기 위 해서 였다. 
21. c!l 석 방된 베드로와 요한은 어 떻게 처 신 (處身) 했는가 ? (23， 24절) 

(A) ( 1 )  먼 저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에서 석 방된 후에 즉시 동류 (同類) 곧 믿음의 동료틀에게 
갔다. 그들은 실 망하거 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형채를 찾아가서 위 로받으며 새 힘을 
공급받고자 했다. 

(2 )  그리 고 베 드로와 요한은 동류뜰에 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 (告) 했다. 그틀은 
임박한 박해를 예 견하면서 믿음의 형 제들이 당황하지 아니 하고 더 욱  담대 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피 차  격 려 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조， 벌 1 :  14) . 

(3 )  여 기 에  대 해서 믿음의 형 제들과 초대 교회는 석 방되어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을 환영하 
고 일심 으로 하나님 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 

(4 ) 결국 외부적 인 박해는 성도간의 단결을 강화시 키 고  믿음에 대 한  열 의 를  더 할  뿐이 었다. 
(5 )  만일 성 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경 우  부끄러 워 말고 도리어 그 이 룹으로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며 성도간에 분열 없이 하나 되 기 를 힘 쓰는 모습이 알곡 신앙 (信 
때) 인 것 이 다 (참조、 벤 전 4 : 16 ; 5 : 10) .  

22. c!1 사도률파 초대 교회의 기도는 어 떤  방법으로 드려 졌는가 ? (24절) 
(A) ( 1 )  첫째， 그들은 일심 으로 (참조t 1 : 14) 기 도하였다. 그들은 다가올 고난올 인 식 하고 도움 

올 얻올 수 있는 유얼한 분인 하나님 께 마음을 일치하여 간구하였다. 
(2 )  이 에  대 해  성 경  학자 텔 리취(Delitzsch) 는 ‘ 일심 이 란  의 지 와  사상과 감정을 의 식 척 으로 

완전 히 일치 시 키 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Bib1ical Psychology t p. 295) . 
(3 )  툴째，  그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다. 본문에 나온 말만 가지 고서는 모든 사랍이 함께 

통성 (統聲) 으로 기 도했는지 아니 면 또 다른 방식 으로 기 도했는지 에 대 해서 는  알 수 
없다. 

(4 ) 단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마옴을 같이하여 열심 히 기도했다는 점 이 다. 
(5 )  성 도틀은 성 경 에 나타난 신앙 선배들을 본받아 외 부의 핍 박과 내 부의 갈둥용 기도로 

해 결 하는 성 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 녀 야  할 것 이 다 (참조， 대상 16 : 1 1 ; 시  105 :3 ; 벌 4 :6 
; 팔 4 :2) . 

23. 힘 사도률과 초대 교희 생도들의 기도가 어 떻게 구성되 어 있는가 ? (24-30 철 )  
(A) ( 1 )  베 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믿음의 형 제 뜰은 합심 하여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는 다 

음과 같이 구성되 어  있다. 
(2 )  첫째，  사 37 : 16-20의 히스기 야의 기도에서 인용한 하나님 께 대 한  찬미 가 포함되 어  있다 

(24 절) .  
(3 )  둘째 ， 시 2 : 1 ， 2의 인용 (25， 26절) 과 여 기서 인용된 시 편  말씀의 견지 에서 본 예 수  그리 

스도의 고난에 대 한  언 급이 포함되어 있다 (27， 28절) . 
(4 ) 마지 막으로 자기들이 처 한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 이 능력 주실 것올 비 는  간구가 포 

합되 어 었다 (29， 30절) . 
(5 )  본귀 절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의 미  심 장한 사실은 이 들  초창기의 성 도들이 압제 와 핍 

박올 가하는 자틀로부터 오는 환난이 나 시 련올 피 하기 위 한  소극척 인 구훤의 기 도를 
드 리 지  않았다는 정 이다. 

(6) 도리어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담대 히 하나님 의 말씀올 전파할 수 있는 능력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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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거록한 종 예수의 이룹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실 
것율 기도했다는 사실이다. 

(7) 성도틀은 당면한 문제들올 회피하려 고 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 기 보다는 난관올 극복 
할 수 있는 지 혜 와  용기룹 간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 룰 키워 나가야 한다 (참조， 
신31 : 6 ;  수 1 :6 ;  대상 22 :13 ; 대 하 32 : 7 ;  덤후 2 : 1) .  

24. 힘 기륙에 의 하면 그리스도륨 대 척 (對敵) 하는 자률은 누구언가 ? (25， 26절 )  
fÃ) ( 1 )  열방 (列해) 과  족속 (族屬) 틀파 군왕 (君王) 틀 그 리 고  관원들이다. 

(2 )  여 기서 열 방은 유대 민족 이 외 의  이 방  국가툴올， 족속은 택 하여 세 우신 유대 민족올， 군 
왕온 혜롯 임 금  그리고 관원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룹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3)  그러 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률 거부하거나 그분에 대 해  무관심 한 모든 세 력 율  그리스 
도쩨 대 항하는 세 력 으로 보아야 한다. 

(4 ) 더 우기 예수께서는 ‘나와 함쩨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 하는 자는 혜 치는 자니라’(마 12 :30 ; 녹 11 :23)고 말씀하심으로써 대 척 의  범 위를 
외부적인 것과 내부척 곧 영척인 범위 에까지 확대시키셨다. 

(5)  가일충 (加-層) 야고보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 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 게  하는 것’(약 4 :4) 이라고 하였다. 

(6) 그러므로 성 도들은 단지 하나님이 없다고 반박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대 척 하는 자라 
고 생 각할 것이 아니요 세상과 하나님올 겸 하여 섬 기고차 하는 두 마옴울 품은 자들도 
그와 같은 자임올 인식해야 한다 (참조， 왕하 17:33 ; 습 1 :4， 5 ; 녹 16: 13 ; 고전 10: 21 ; 약 1 :  
8 ;4 : 8} . 이 러한 자틀이 교회에 있으면 향상 운제가 얼어나게 된다. 

25. c!1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 한  책 엄은 누구에 게  있는가 ? (27철)  
� ( l )  ‘혜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 방인과 이스라옐 액성과 합동 (合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 자가에 못박았다. 
(2) 여 기 에  기 록된 혜롯은 혜롯 안티화스 (Herod Antipas) 로서 갈릴리와 베뢰아 지 역 올  약 

삼섭 년 동안 다스란 분용왕이다 (참조， 마 14 : 1 ， 3 ; 막 6 : 14 ; 녹 1 : 3) . 
(3) 본디 오 빌라도 (Pontius Pilate ， A. D. 26-36) 는 디빨리우스 황쩨 때 유대 지 경 의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자이 며 이 방인은 로마 군인들로서 예수를 십 자가에 옷박는 일에 가 
담했던 자들올 말한다. 

(4 )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온 제사장올 포함한 예수의 동족 곧 유대인을 가리킨다. 
(5)  그러 므로 문자적인 해석올 따롤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 한  책 임은 유대 인과 

이 방인 양자 (兩者) 모두에 게 었다. 
(6) 결국 예수 그리스도훌 못박용 자는 완악하고 무지한 전 (숲)인류인 것이다. 
(7) 그런데 그리스도룰 죽인 인류룹 향해 하나님 은 책 임옴 추궁하지 않으시 고 다만 인류에 

게 긍훌과 자비를 베푸사 회개률 바라실 뿐이 다 (참조， 삼상 7 :3 ; 대하 7 : 14 ; 느 1 :9 ; 사 
55 : 7 ;  첼 18 :21 ; 숙  1 :3) . 

26. c!1 기도의 웅당운 어 훤  방법으로 추어 졌는가 ? (31철) 
rAl ( 1 )  일심 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믿융의 형제틀어 기도훌 끝마쳤율 때 그들은 세 가지 방 

법으로 웅답받았다. 
(2) 먼저 모인 곳이 진동 (靈動) 하였다. 외 적  현상으로 지 진이 일어냈는데 이 지 진은 하나 

님 의  엄재에 대 한  증거요， 기도가 웅답된 중거였다 (참죠， 왕상 19 : 11， 12 ;사 29 :6 ; 마 27:  
54 ;28 : 2) . 

(3 )  또한 오순절 성 령  강립 때 (2 : 1-4) 와 같이 또다시 내 척 인  성 령  충만을 체험하였다 (참 
조， 요 1 : 16; 고후 1 :22 ; 앨  3 : 19 ; 벌  1 : 19 ; 요일 4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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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그리 고 그 결과로 오순절 성 령  강립 때와 같은 방언올 말한 (2 : 4) 사실은 없었으나 더 

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담력올 얻게 되 었다 (창조 엘 3 : 12 ; 덤 전 3 : 13 ; 히 4 : 
16 ; 10 : 19 ;  요얼 4 :  17) . 

(5)  선교 2세 기를 맞이 한 한국의 성도들윤 성 령  충만올 위 하여 보다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 이 며， 영적 기근으로 굶주린 사랍들에 게 담대 히 복옴옳 전해야 할 것 이 다 ( 참조， 녹 
4 : 18 ; 9 : 6 ; 고전 1 :  17) . 

27. c!1 본셔 에 나타난 생 령 의  역 사는 무엇인가 ? (31절) 
(ÃJ ( 1 )  본서 는 사도들의 행 적올 기록했다기 보다는 오히 려 복옴올 전파하기 위해 역사하신 성 

령 의  사역올 다릎 책이라고 보는 것이 옳올 것이다. 그래서 본서 를 성 형 행전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 

(2) 이 와  같이 본서 인 사도행전에는 성 령 의  역사에 대 한  많은 기록이 있다. 
(3)  첫째， 성 령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이끄시 며  세 례 를  받게 히신다 (1 : 5 ;  

1 1 : 15， 16) . 
(4 ) 둘째， 성 령은 믿는 자에 게 임하셔 서  중생 의 중거가 되신다 (2 :38 ;5 :32 ; 10 :44 ; 15 :8) . 
(5 )  세째，  성 령 은  믿는 자로 하여 금 증거하게 하시 며 (8절) 지도자로 활약하게 하시 며 (6 :3) 

강하고 담대 하게 하시 며 (7 : 55， 56) 특별 한 분별 력을 주신다 (13 :9) . 
(6)  네째， 성 령께서 믿는 자를 친히 인도하신다 (13 :4 ; 16 : 7) . 
(7 )  위 의  사실을 통해 볼 때 성도들은 이 미  성 령 의 인도하심 올 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우리가 성 령올 얼 마나 사모하며 성 령  충만함을 받기 위 해  어 느  정도의 그릇을 준 
비 하고 있느냐가 문제 이다 (참조， 고전 12 :31 ; 14 : 12) . 

28. c!1 초대 3i!희 성도률의 생 활  면모는 어 떠 했는가 ? (32-37철) 
@ ( 1 )  박해를 선동한 사랍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사랍들에 게로 향한 

척 대 감은 그들올 좀더 밀접하게 결속시 킨 결과를 가져 왔다. 죽 박해는 오히 려 초대 교 
회 성도틀올 신 앙적 및 물질적으로 서로 연 합하게 하였다. 

(2 )  초대 교회 성 도틀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틀은 비록 나이가 다르고 성 격 이  다 
르며 자란 환경이 탈랐지 만 그리스도 신앙으로 이 해하며 사랑함으로써 서로 연합하였 
다(참조， 룹 12 : 5 ; 고전 10 : 17 ; 갈 3 :28 ; 햄 4 : 13) . 

(3) 또한 그들은 모든 물건올 서로 통용하고 재 채물 (財物) 올 조금이라도 쩨 것이라 하는 

이 가  없었다. 
(4 ) 측 그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피 차  사량하고 그 사랑올 다른 사랍들에게 적 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 채된 삶올 구체 적으로 표현하였다 (참조， 2 :44 ; 속 7 : 9 ; 물 3 : 13 ;  
벨전 1 : 22) . 

(5 )  그리 고 사도들은 륜 권놓올 입어 계속해서 그틀의 사명 곧 주 예수의 부활올 증거 했으 
며 아울러 믿음의 형 제틀도 큰 은혜를 얻었다 (참조， 11  :23) . 

(6 )  더 우기 발과 집 이  있는 자틀이 그것올 활아 구제 기금으로 내 놓았기 때 문에 그 중에 
궁핍 한 사랍이 없었다. 특히 사도들은 그 구제 기금올 사랍들의 원 망  없이 각 사랍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였다 (참조， 9 :36 ; 녹 11 :41 ; 12 :33} . 

(7 )  이와 같이 성 령  충만올 경 험 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연합과 중거와 구체의 삶올 통해 
펴차 그리스도의 사량을 확중 (確證) 해 보였다 (참조， 룸 5 :8 ; 고후 13 : 5} .  

(8 )  한편 성도틀은 ‘돈올 사랑함이 일만 (一萬) 악의 뿌리가 되 나니 이 것올 사모하는 자들 
이 미 혹 (迷態) 올 받아 믿음에서 떠 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쩔렀도다’ (덤 전 6 :  10) 
라는 말씀을 기 억 하면서 물질에 대 한  청 지 기적 사명융 확고히 하여 물질로 인해 자신 
이 멸망에 이르는 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조， 히 13 : 5 ; 약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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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요생 ’ 운 어 훤  사랍이 었는가 ? (36， 37철)  
(AJ ( 1 )  바나바， 측 권위자란 뜻의 별 명왈 가지 고 있는 요셉온 초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윷 

서 로  홍용할 때 자신의 밭올 팔아 헌납한 사랍이다. 
(2) 그는 이방 구브로에 살던 흩어 진 유대 언으로서 레 위족이었다. 
(3) 레위족은 원 래  재산올 사유할 수 없었으나 (참조， 민 18 : 20 ; 신 10 :9) ， 포로기 이 후에는 

이 제도가 엄 격히 지켜지지 않아 재산올 사유할 수 었었다(참조， 댐 32 :7) . 
(4 ) 한편 바나바는 바울의 1 차  전도 여 행 때 함쩨 통행한 사랍으로 기록되어 었다 (13 :2) . 
(5) 이 와  같이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납함으로써 초대 교회 성 도들의 유 

무 상통 (有無相適) 이 어 떤  것인지 몸소 보여 준 실천척이며 모법 적 인  신앙인이었다. 
(6) 이웃의 어 려 움과 고통올 외 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틀이는 형 체 애 와  착한 일 

로써 몹소 남의 모범이 되 고자 하는 솔선 수법 (寧先훌範) 이야말로 이 기 척 인  현실 속 
에서 성도틀에 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다 (참조， 20 : 35 ; 륨 15 : 1 ; 고전 9 :22 ; 살천 5 : 14) . 

교회 의 기능. 본장에는 초대 교언틀이 ‘모든 물견을 서 로  홍용 
하고 채 재 물을 조금 이 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 가  하나도 없더 라’ 
떠2 철)는 기 록 이  나온다. 이 러한 첨 에  버추어 우리는 교회가 하 
나님율 예 배 하며 그분께 영 광  폴리는 기 판얼 뽑 아니 라 (웹3: 10; 
벨천2: 9) 언 간뜰에 게 기 여하는 몇 가지 기능융 가진 공동체 엄 융  
알 수 었다. 측 다옴과 칼윤 기 능 이  교회 내 에 서  발휘 되 어야 한다. 

첫째， 교회는 그 구생 훤툴에 게 교체의 기 회률 체 공해 주어 야 한 
다. 예 수쩨 서 열 두 체 자훌 불러 주심으로써 그틀간에 대화와 천 
교의 창 (觸) 이 형 성 되 었먼 것처 렴 성도틀온 하나님 안 에 셔  한 형 
제 자매 로 부르섬 을  받았으니 셔로 교채 하며 나아가 상부 상조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갖게 된 것이다(2: 42-47) . 물빼 ， 교회는 세 
상 사랍틀에 게 복음을 중거하여 야  한다. 사철 교회 는 이 갇온 목 
척 에  업 각하여 설 립 된  성도룹의 연합체 이 다 (창조， 1 :  8) . 그러므로 
교회 구성 훤 언  성 도들윤 세 상율 복음화시 컬 사명울 부여 받은 자 
들이 라 하겠 다 (마28: 19， 20) . 그러니 우리물은 사도 베 드로나 바 
울처 럽 먼 곳에 까지 가서 복옴윷 중거하지 는  못하더 라도 자신의 
주변 사랍들에 게 복음을 충거하기률 힘써야 할 것 이 다. 세 혜 ，  교 
회 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기능 중의 하나는 지 역  사회 에 봉샤하는 
것 이 다. 성 도들이 무조견 척 언 하나님 의 윤혜 훌 받았듯이 우리도 
사랍뜰 에 게  아낌 없는 긍훌울 베푸는 것이 기 독교척 사 랑의 원 리  
이 다. 그러므로 주 의  톰 펀  교회 의 일원인 우리는 자교회 (自敎쓸) 
의 부홍 발전에 만 관심 을 보여서는 안 되며 지 역  사회 와 어 려 운 
형 제 훌  위 해  봉사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여 야 할 것 이 다. 



제 5 장 아나니 아와 삽바 라가 
급사 (혈、死 ) 하다 

단확구분 1 - 11  하나님윷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급사하다 / 12- 16 성형 좀만한 사도률이 표적과 기 
사 (홉휩) 훌  행 하다 / 1 7- 28 사도룹이 투옥되어 공호| 앞에 서다 / 29- 32 공회 앞에서 뻐|드로가 담대히 
종언하다 / 33- 39 공회원들이 가멀리웰의 입장률 받아 들이다 / 40- 42 사도뚫이 채찍휠물 당한 후 촬려 
나다 

1 아나니 아라 하는 사랍이 그 아내 삽비 라로 
더 불어 소유훌 왈아 

2 그 값에 서 얼 마훌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 
라 얼 마훌 가져 다가 사도룹의 발 앞에 두니 

3 베 드로가 가로되 아나니 아야 어쩨하여 사 
단이 네 마움에 가득하여 네 가  성 령율 속이 고 
땅 값  얼 마률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 로 었율 때 에 는  네 땅이 아니 며 
환 후에 도 내 임 의 로  할 수가 없더 냐 어째하여 
이 일융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랍에 재 거 짓 말  
환 것 이  아니요 하나님 께 로다 

5 아나니 아가 이 말율 틀고 엎 드러 져  혼이 떠 
나니 이 일 융  듣는 사랍이 다 크게 두려워 하더 라  

6 젊 은  사랍들이 일 어 나  시신율 싸서 메 고  
나가 장사하니 라 

7 세 시 간쯤 지 나  그 아내 가 그 생 긴  얼융 알 
지 못 하고 돌어 오니 

8 베 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 것뿔이 
냐 내 께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뽕이 로라 

9 때 드로가 가로되 너 회 가 어찍 함께 꾀 하여 
주의 영 융  시 험 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율 장 
사하고 오는 사랍둡의 발이 문 앞에 이 르 렀으 
니 또 너 률  메 어  내 가리 라  한대 

10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 나  
는지 라 젊 은  사랍들이 들어 와 죽 은  것 융  보고 
메 어 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 온 교회 와 이 얼을 듣는 사랍틀이 다 크게 

두 려 워 하니 라  
1 2  사도들의 손으로 민 간에 표적 과 기사가 많 

이 되 매  믿 는  사람이 다 마옵율 같이 하여 솔로 
몬 행 각에 모이 고 
1 3  그 나머지 는  감히 그률과 상종하는 사랍이 

없으나 팩 성 이  청 송하더 라 
14 믿 고  주쩨 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 

의 를 무리 더 라  
’ 5  심 지 어  병 든  사랍융 메 고  거 리 에 나가 첨 

대 와  요 위 에  뉘 우고 때 드로가 지 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 거l 덮일까 바라고 
16 예루살렘 근융 허 다한 사랍툴도 모여 병 든  

사랍과 더 러훈 귀 신에 게  괴 로용 받는 사랍융 데 
리고 와서 다 나옴융 얻으니 라  
1 7  대쩨사장과 그와 합쩨 있는 사립: 흑 사두개 인 

의 당화가 다 마옵에 시 기 가  가득하여 일 어 나서 
18 사도틀융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 니  
1 9  주 의  사자가 밤에 옥문융 열고 끌어 내 어  가 

로되 
20 가서 성 전에 서서 이 생 명 의 말씀융 다 백 

성 에 재 말하라 하매 
21  저 회 가  듣고 새벽 에 성 전에 틀어 가서 가르 

치 시 더 니  대제 사장과 그와 합쩨 있는 사랍틀이 
와서 공회 와 이 스라앨 족속의 원로를율 다 모으 
고 사랍융 육에 보내 어 사도툴융 잡아오라 하니 
22 판속물이 가서 욕 에 서  사도들융 보지 못하 

고 툴아와 말하여 
23 가로되 우리 가 보니 옥용 든든하게 잠기고 

지 킨  사랍들이 문에 섰으되 문융 혈고 본측 그 
안에 는 한 사랍도 없더이 다 하니 
24 성전 맡온 자와 제 사장률이 이 말융 듣고 

의혹하여 이 일 이  어 찍  훨까 하더 니 
25 사랍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육에 가두었던 

사랍돌이 성 전에 서 서  액 성융 가르치 더 이 다 하니 
26 성 전  맙은 자가 관속룹과 같이 가서 저 회  

흉 잡아왔으나 강제 로 못 합온 팩 성 들이 톨로 
철까 두려워 합이 러 라  
27 저 회 훌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나 대 제 사  

장 이  흩어 
28 가로되 우 리 가  이 이 룹으로 사랍융 가르치 

지 말라고 엄 급하였으되 너 회 가  너희 교옳 예 
루살햄 에 가득하께 하니 이 사랍의 피 률  우리 
에 게로 툴리 고자 합이 로다 
29 베 드로와 사도들이 대 답하여 가로되 사랍 

보다 하나님융 순종하는 것 이  마땅하니 라 
30 너회 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률 우리 조 

상의 하나님이 찰리 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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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 스라앨 로 회 개케 하사 죄 사함융 얻 게  하 | 백성율 꾀 어  쫓 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 
시 려 고  그롭 오른손으로 높이 사 임 금과 구주툴 ! 랍이 다 흩어 졌느니 라  
삼으셨느니 라 38 이 제  내 가  너 회 에 게 말하노니 이 사랍툴올 
32 우리는 이 일에 중인 이 요  하나님 이 자기 를 ; 상관 말고 버 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 이 사랍 

순종하는 사랍들에 께 주신 성 령 도 그러하니 라 | 에 재로서 났으면 무너 질 것 이 요  
하더 라 j 39 만일 하나님 께 로서 났으연 너 회 가 저 회 룹  
33 저 회 가  듣고 크 게  노하여 사도률을 없이 하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융 대 척 하는 

고자 할새 ;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34 바 리 새 인  가얄리 앨은 교법 사로 모든 액성 40 저 회 가  옳게 여져 사도툴융 불 러 들여 채 찍  

에 게  존 경융 받는 자 라  공회 중 에  얼 어 나  명 하  i 절하며 예 수의 이 륨으로 말하는 것훌 급하고 
여 사도툴융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 놓으니 
35 말하되 이 스라엘 사랍들아 너 회 가 이 사랍 41 사도툴용 그 이 참융 위 하여 농욕받는 얼 

들에 게 대하여 어 떻 게 하려는 것올 조심하라 i 에 합당한 자로 여 기 심융 기 빼 하면서 공회 앞 
36 이 전에 드다가 일 어 나  스스로 자량하매 사 ; 율 떠 나니 라  

랍이 약 사액이 나  따르더 니 그가 죽 임 을  당하 i 42 저 회 가  날마다 성전 에 있든지 집 에  있든지 
매 쫓던 사랍이 다 흉어 져 없어 졌고 예수는 그리 스도라 가르치 기 와  전도하기 활 쉬 
37 그 후 호 척 할  때 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 지 아니 하리라 

1 . (!1 본장에 기록되 어 있는 버 극적 언 사건에 대 혜  젤명 하라. 
� 1 1 ) 본장에는 성 령 이  충만하던 초대 교회 내에서 성 령을 기 만 (歡觸) 한 죄로 인하여 아나 

니아와 삽버라가 급사한 충격 적 이 고  비 극적 인  사건이 기록되어 었다. 
(2)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와 같은 존경과 관심올 받으려는 (4 : 

36， 37) 허 영심 때 문에 소유를 팔았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올전한 헌금을 드리지 
않고 성령올 속인 죄에서 비 롯된 것이다. 

(3) 이 와 같이 동기가 그룻된 아나니아와 삽비 라의 헌신과 봉사는 비 극적 인  결파롤 초래했 
으며 성 령 이  충만하여 기 꺼 이  물건을 통용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에 론 충격올 던 
져 주었다. 

(4 ) 한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급사는 초대 교회 의 순수성 파 엄 격성 윷  극적으로 증명해 주 
는 것이 되 었다. 

(5 )  오늘날 성도틀에 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는 사랍율 의 식 하지 않고 하나님 만올 바라보 
는 진실된 모습이다. 

(6 )  또한 사회 정의와 개인의 양심 이 흐려지 고  있는 이때 교회는 좀더 순결하고 엄 격 하게 
정의와 진리 그리 고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참조， 고후 13 : 1 1 ; 엘 4 :3) . 

2. (!1 아나니 아와 삽바 라의 최는 무엇이 었는가 ? (1-1 1철) 
fÃ1 ( 1 )  첫쩌，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믿음의 형 제들올 돕겠다는 순수한 동기 에서 

구제금올 낸 것이 아니요 세속적인 허영섬과 자만심 올 충족시키 기  위 해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 

(2 )  둘째， 그플은 세상의 부 (富) 를 탐하였고 하나님 의 섭 리는 불신하였다. 측 그들은 돈이 
수중에 들어 오게 되자 돈에 대한 애착과 생 활에 대한 염 려  때문에 믿융올 저버 리 고  땅 
값의 일부를 착복하였다 (참조， 호 10 : 2 ; 마 6 :24 ; 녹 9 :62) . 

(3) 세째， 그물은 공모 (共護) 하여 사도틀올 속여 땅값 전부룹 가져 왔다고 말하였는데 이 
것은 사도 뿐 아니 라  성 령 과  하나님 의 몸된 교회를 기만한 죄 였다 (참조1 수 7 : 16-26) . 

(4 )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인간척인 욕심으로 얼율 하다가 성 령올 기만하는 
최롭 범하게 되 었 고  결국에는 하나님 의 저주를 받아 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조， 
홈 6 :23 ; 약 1 : 15) . 

(5) 오늘날 성도틀의 봉사와 헌신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위 선 적 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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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행위 룹 가증허 여 기 실  것이며 또한 물질에 대 한  사랑 때 문에 하나님께 대 한  
믿음올 잃어 버 린다면 하나님 은 그틀올 ‘ 두  마음올 품어 모든 얼 에  정 합이 없 는  자’로 
규정하실 것이다 (참조， 잠 12 : 19 ; 속 8 : 16 ; 말2 :6 ; 앵 4 :25) . 

3. tt1 아나니 아와 삽버 라는 어 훤  언풀이 었는가 ? (1， 2철) 
lÃ1 ( 1 )  아나니아라는 이 륨은 유대 인들간에는 혼히 있는 이 릅으로 (9 : 10 ;23 :2) 이 말은 ‘여호 

와의 은총’ 이라는 뜻이 었다. 
(2) 그리 고 삽비라는 여 기서 만  나타나는 이 룹으로 히브리어 〈사피르〉 곧 ‘ 청 옥’ 에서 유래 

된 것으로 보이 며 ‘아릅답다’ 는 뜻이 된다. 
(3) 그들은 부부였으며 둘 다 초대 교회의 일원이었고 교회에 구체금올 기 부하기로 동의하 

였다. 
(4 ) 그런데 아나니아 부처 (夫훌) 는 그만 사단의 유혹을 받아 부부가 공모하여 사도틀파 성 

령 을  속이는 죄 를  범 하고 말았다. 
(5) 한편 그틀은 상대 방의 그릇된 생 각올 책 망하고 바로잡아 주기 보다는 서로 동조하여 

죄 의  킬로 향했던 어 리석은 부부였다. 
(6) 결국 이 부부의 이 륨은 아릅답고 거룩했지 만 물질에 눈이 어두워 진  그들은 사단의 유 

혹에 빠져 그틀의 귀 한  이 륨파 청 반대되는 일올 저 지르고 말았다. 
(7 )  따라서 성도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올 교훈삼아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위 배 된  행 위 에  대 해서 충고률 아껴서는 안 될 것이 며， 물질로 인해 시 험에 들지 않기훌 
간구해야 할 것이다 (참촉 잠 30:8， 9) . 

4. tt1 아나니 아 푸쳐 (夫쫓) 가 범 한 행 위는 누구의 사주 (使職) 훌 발아 얼 어 난  얼언가 ? (3 철) 
(Ã) (1) 아나니아 부처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께 모두 바치 기로 작정하였다. 

(2) 그러나 돈이 들어오게 되자 그들은 물질에 대 한  애 착으로 마융이 혼툴리 제 되었고 이 
때 사단이 그들의 마음올 더욱 충동절하여 땅 값의 일부훌 감추게 하였다. 

(3) 이 와  같이 아나니아 부처의 물질에 대 한  사랑은 사단의 유혹용 수용하게 되 었고 결국 
에는 사단의 지 시 를  받아 성 령올 기 만하기까지 하였다(참조 덤 전 6 : 10) . 

(4)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 대의 성도들은 돈올 사량하다가 사단 
의 유혹올 받아 그만 예수 그리스도룹 은 삼십 에 팔아먹은 가훗 유다 (마27 : 3) 를 기 
억 해 야  한다 (참조、 창 31 : 15 ; 왕하 15:20 ; 시  15: 5) . 

5. tt1 베드로가 빵값 얼후률 감훈 아나니 아의 행 위흘 생 령융 속언 최 라고 규청 한 이유는 
무엇 인가 ? (3， 4철) 

IAJ ( 1 )  땅 값의 일부룹 숨기고서도 땅 값의 전부륜 바치는 것처 럽 위 장하여 사도들과 교회롤 
우롱하였기 때문이다. 

(2) 또한 아나니아의 행위는 하나념보다는 인 간의 존경파 인정융 받으려고 가장 (假裝)한 
인간 중심 척 이 며  위선척인 소행이었기 때문이다. 

(3) 더 우기 그는 성 령 의  역사흘 목격 했옴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행 했기 때 문이다 
(참조， 갈 5 :  17) . 

(4) 이 와  같이 아나니아는 인 간의 수단과 방법올 통해 사도의 눈올 속인 후 성 도틀의 폰경 
파 교회의 칭 찬을  받음으로 자신의 허 영심 올  만족케 하려 던 얄팍한 생 각  때 문에 그는 
사도 베드로로부터 책 망올 받게 된 것이다. 

(5) 결국 보이지 않는 성 령 올  망각한 채 보이는 사랍틀만 의식하여 방자히 행 한  아나니아 
는 성 형올 속인 죄 곧 결코 사함 받지 못할 죄를 범 하고 말았다 (참조， 사 63 :  10 ; 마 12: 
31 ; 막3 :29 ;  엠 4 : 30 ;  살전 5 : 19) . 

(6 )  그러 므로 성도들은 정직과 진실로써 이웃올 대해야 활 뿔만 아니라 행동의 기 준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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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 두어 자신의 양심 파 성 령 올  거스리지 않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참초. 24 : 16 ;  
홉 9 :  1 ， 2 ;  고후 1 : 12 ;  덤전 1 :5， 19; 벨전 3 :  16) . 

6. c!1 ‘빵이 그대로 었율 때 에는 네 빵이 아니며 환 후에도 네 업의로 활 수가 없더냐’ 
이 말쯤윤 어 떻게 껄명 활 수 있는가 ? (4철 )  

(Ã1 ( 1 )  첫 째 ，  아나니아 부처는 땅값올 자신의 뜻대로 처 분할 권한이 있었다. 그러므로 땅값의 
전체 에서 일부만 가져오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2 )  그러므로 돈의 일부륨 감훌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아나니아 부처는 공모하여 
돈의 얼부를 감추고 사도들올 속이는 어 리석 옵융 범하였다. 

(3) 물째， 아나니아 부처는 자신의 땅융 팔아 그 돈융 가져 오지 않아도 무관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도들에 게 구제를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참조， 고후 9 :7) . 

(4 )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의 명광올 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허 영올 충족시키 기  위 해  인색 
함으로 자신의 소유룹 그것도 전부언 양 가장하여 드렸던 것이다 (참조， 몬 1 :  14) . 

(5) 이 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의 축복으로 얻은 자신들의 소유훌 하나님의 영 
광올 위 해  선하고 아릅답게 사용할 수 있었옴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인 허 영에 끌려 그 
만 물질의 종 노릇융 하고 말았다 (창조， 시 119 :36 ; 엠  5 :3 ; 뻗후 2 : 14) . 

(6 )  그러 므로 성도들은 물질융 가지고 주인 행쩨률 하기 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 
다는 자세로써 주신 물질올 선용 (善用 ) 해야 한다 (참초， 뻗전 4 : 10) . 

7. c!1 사도 베드로얘재 거 짓 말하댄 아나니 아는 어 떻게 되 었는가 ? (5， 6철 )  
(A) ( 1 ) 인색 하게 헌납했올 뽕 만  아니 라 그 소유의 일부률 감출 사실올 거짓으로 고 (告) 한  아 

나니아는 베드로의 책 망올 틀고 엎드러져 혼 (塊) 이 떠나 버 렸다. 
(2 )  여 기서 아나니아의 급작스런 죽음에 대 한  심 리학척인 쩔명에 의하면 그가 그처 럽 치명 

척으로 죽은 것은 자기의 거짓이 발각되어 버련 데 대하여 받은 충격과 수치 때문이라 
고 한다. 

(3) 그러 나 아나니아의 죽읍에 대하여 본철에 사용되어 있는 동사 〈액셰프쉬크세〉 는 ‘ 마지 
막 숨올 내쉰다’ ， ‘죽는다’ 라는 돗의 헬라어 인데 이 말은 70인역 (LXX) 의 삿 4 : 21에 
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죽옴에 사용된 말이 기도 하다. 

(4)  더 우기 이 말은 신약 성 경에서는 하나님 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은 자에 관한 문 
맥 에 서 만  나타날 뿐이다 (12 : 23) . 

(5 )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축었으며 심 리학적 제 반  요소들옴 부수척 
인 것들이라 해야 할 것이다. 

(6 )  결국 사도 베드로만 속이면 성도들의 존경파 관심올 받올 수 었다고 생 각한 아나니아 
는 하나님의 심 판올 받아 급사 t훈、死) 하였다. 

( 7)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一醫手一援足) 올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폰재 
훌 망각한 채 인 간의 눈만 속이면 자신의 욕심율 채울 수 었다고 생 각하는 어 리석은 
자는 아나니아와 같온 종국올 맞이할 것이다 (참촉대상 28:9 ; 댐  17 : 10 ;23 : 24 ; 암 9 : 3) .  

8. 힘 남펀과 공모 (共護) 한 삽버 라는 어 떻채 되 었는가 ? (7- 10철) 
lÃ1 ( 1 )  삽비 라는 남편 아나니아가 교회의 사도들파 성도들로부터 대 단한 칭 찬올  받고 있을 것 

이 라고 생 각하여 아마 사도들이 모인 장소로 갔율 것이다. 
(2)  그런데 기 대 와는 탈리 분위 기는 엄숙했고 사도 베드로는 삽비라촬 향해 ‘그 땅 판 값 

이 이 것뿐이냐’ 라고 질문하였다. 이 질문은 삽비라훌 추궁하기 보다는 회 개 시 키 기  위합 
이었다. 

( 3) 그러 나 삽비라는 최후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방자히 성 령용 거스려 ‘ 예  이뿐 
이로라’고 대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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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국 삽바라는 아나니아와 그 모의 (識議) 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먼 것처 럽 심 판에 있 
어서도 남편파 통일한 급사 t홉‘死) 룰  당하게 되 었다. 

(5) 불의와 부정올 목격하고서도 그것올 개 혁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편숭하 
며 그것올 도모한다면 무소 부재 (無所不在) 하신 하나님께서 그틀에게 그 행위대로 보 
용하설 것이다 (참조， 애 3 : 64 ; 호 12 :2 ; 롭 2 :6) . 

9. c!1 아나니 아와 삽버 라의 죽음이 사랍틀에 게 마 친  영 향은  어 떠 했는가 ?  (5， 1 1 철) 
밍 ( 1 )  베드로가 말한 것올 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 사랍틀 또는 그 이야기룹 들은 사 

랍틀이 다 크게 두려워 하였다. 
(2) 여 기 서  ‘두려워하였다’ 고 하는 말은 절망적으로 혹은 공포에 싸여 두려워 한  것이 아 

니라 하나님 의 심 판과 성 령 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념율 경 외 하였다는 의미 
이다. 

(3) 이 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올 흉해서 사랍틀은 하나님올 경 외 하는 마음올 갖 
게 되 었고 자신틀의 신앙 생 활폴  재 점 검 하는 기 회 를  얻게 되 었다. 

(4 ) 오늘날 성 도들은 정 치  • 경제 • 사회 • 문화 둥 사회 제 현상 뿔 아니라 우리 주위 에서 
일어 나는 사소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융 발견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우리의 삶올 성 화시 켜  나가야 한다 (창조， 레 10 : 10 ; 마 16:3 ; 홉 2 : 18) . 

10. c!1 아나니 아와 삽버 라의 사건 이후 초대 교희의 모습을 껄명 하라 (12-16철) .  
fA) ( 1 )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룹으로 이적올 행하지 말라는 경고룹 받고 석 방된 사도틀은 

이 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거하였으며 이때 믿는 사랍틀이 다 마읍올 같이하여 
전 (前) 과 같이 솔로몬의 행 각이라 불리우는 공개적 인  장소에 모이 게 되 었다 (12철) . 

(2) 툴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려운 종말에 의해 야기된 경 외 의  두려움이 모든 사랍 가 
운데 임하여 백성 이 하나님께 영광올 돌리며 사도들의 전도툴 받아들이고 성도들의 경 
건한 생 활올 청송하게 되었다 (13절) . 

(3) 더 우기 사도틀의 담대한 중거와 성도들의 진실된 생 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룹 영첩하 
는 무리의 수를 더 하게 하였다 (14철) . 

(4 ) 세째，  사도들은 병 고치는 능력올 받아 병든 사랍과 해신에게 괴로움 받는 자틀을 고쳐 
주었다 (15， 16절) . 

(5) 이 와  같이 성 령올 속인 죄로 언하여 초대 교회 내에서 충격적 인  비 극이 발생했으나 자 
신들의 신앙올 참되고 경건하게 재무장한 초대 교회는 말씀 전파에 대 한  행 진올 더욱 
뜨겹 게 계속하였다.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악한 쩨대 (창조， 녹 7 :31， 32) 훌 본받지 말고 진실과 경 건으로 전 
신 갑주훌 삼아 사단의 유혹융 이 기 며  아윷러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기야 한다 (창 
조， 햄 6 :  1 1， 14) . 

11. 힘 샤도률이 행 한  표척과 기샤얘 따륜 사랍률의 반용은 어 며 했는가 ? (12철) 
fAI ( 1 )  사도틀은 전 (前) 에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훌 중거하다가 (3 : 1 1) 유 

대 지 도자들에게 체 포되어 복흘 전파에 대 한  금지 명 령 올  받고 석 방된 척 이  있다. 
(2) 그런데 사도들이 행 한  표척과 기사룹 목격한 성 도들이 바로 그곳에 모여들었다. 측 외 

부적 인 핍 박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관습은 폐 지 되 지  않고 그곳에서 성 
도간의 교제가 지 속되 었다. 

(3) 또한 그틀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옴에 대 해  의 구심 이나 불만을 품지 않고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 어  더쭉 단합하며 복옴 전파에 힘을 다하였다. 

(4 ) 이 와  같이 사도들이 행한 기 척 의  결과 교회는 긴밀히 연 합되 어  성도틀은 사도틀율 따 
르며 성 도  상호간에는 신뢰하는 풍토가 정 착되 어  갔다 (참초， 숙 7 :9 ; 햄 5 : 21 ; 골 3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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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전 5 : 11 ; 뻗전 1 :22) . 
12. C!1  ‘백 생 야  청 송하더 라’ 는 말의 뭇은 푸엇언가 ? (13철) 

(A1 ( 1 )  비 록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틀로부터 옹갖 중상올 당했지만 그틀의 언 행은 의롭고 진실 
하여 모든 사랍에툴게 칭 찬받을 만했다 (참조， 고후 8 : 18) . 

( 2) 또한 사도들의 말씀올 받아들인 성도들의 생활도 경건하고 진실하여 많은 사랍들에 게 
본이 되 었다. 

(3) 그런데 사도틀과 마음올 같이 하지 않는 반대자틀， 족 유대 지도자들올 중심 으로 한 공회 
원틀과 복음에 반기를 드는 그 외 지도자틀은 이 들과 상종하지 않고 멸시 하였다(참조， 
고전 1 : 18) . 

(4 ) 하지 만 얼반 명 민들은 사도들의 언행과 성도들의 삶올 존경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전도를 받아들였다. 

(5 )  결국 스스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의 몸된 교회 와 사도룰올 천대하였지 만 겸손한 자틀 
은 교회를 높이 고 자량하며 복음에 거하기를 기뼈하였다. 

(6 )  여 기서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의 행실이 불신자들로부터 청송 
받올 만한가 하는 점 이 다. 

(7) 다시 말해 현대 교회의 행정과 성도들의 생 활올 보고 판단하는 세상 사랍들의 평 7)-에 
대 해  과연 우리 스스로 부끄러 울  것이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체 이다 
(참조， 덤 후 2 : 15) . 

13. c!1 많윤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렵 자라도 옆 이 킬  바봤댄 이휴는 무엇언가 ? (15 ， 16 철)  
lÃì ( 1 )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기 척흘 일으킨 것은 사실이 지 만 (19 : 12) 베드로의 그림자가 

치유 효과를 가철 수 있었다는 것은 성 경에 확인되 어  있지 않다. 
(2)  만일 베드로의 그림자가 기 적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단지 도구적 인 역 할을 했올 뿐일 

것이 다. 
(3 )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곁옷 가 (마9 :21 ; 막 6:56 ; 녹 8 :44) 나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 마의 

경우에서 처 럼  어 떠 한  도구도 하나님 에 의 해서 사용될 때에는 기 적올 얼으키 게 되 기  때 
문이 다. 

(4 ) 이 런  맥략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립자라도 덮 이 길  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 
로의 그림자까지라도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병 으로 신옴하며 귀신에게 괴로웅융 
받아 지 친  자들올 회 복시 켜  주실 것융 소망하였기 때문이 다. 

(5)  이 와  같이 당시 사랍들은 사도들의 영적 능력올 인정하고 경의를 표했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올 향한 믿음과 소원이 진실하며 간절했다 (참조， 신 4 :29 ; 햄 29 : 13) . 

(6) 한편 앉은뱅 이가 치유되므로 사도틀에 대한 유대 의 종교 지도자틀의 적 개 심 이  야기 되 
었던 것 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틀은 그와 같은 이 적 올 무수히 반복해 서 행 하였으 
며 그리 하여 예루살렘 근처에서 허 다한 무리틀이 사도틀에 게로 모여틀었다. 

(7 )  여기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틀의 심화되어 가는 질시와 ·척대감은 사도들에 대 한  가중된 
박해로 드러나게 되었다. 

14. c!1 사도틀빼 의 빼  이 척 이  행 혜지고 생도의 수 (數) 가  급충하는 풍 생 령의 역 사가 활빨 
혀 전 개 되 었을 빼 발은 두번째 박혜훌 젤명 하라 (17-32철) . 

(A1 ( 1 )  솔로몬의 행 각이라 칭 하는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률 중거하다가 유대 지도자틀에 의 
해 체 포된 베드로와 요환은 그툴에 게  핍 박올 당한 후 석 방되 었다. 

(2) 이 첫 번혜 박해에 좌철하지 않은 사도들과 성도들온 성 령  충만용 또다시 경험하게 되 
었다. 

(3) 그로 인해 성 도툴은 한 마움과 한 뜻으로 뭉치 재 되 었고 사도들은 표적파 기사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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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며 더욱 뜨겁 게 예수 그리스도를 충거하게 되 었다. 
(4 ) 더우기 성도들의 진실하고 경건한 신앙 생 활과 사도틀의 농력올 청 송하던 사랍들이 사 

도들의 전도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올 툴리는 둥 주께로 나오는 자의 수 (數) 가 
중가하게 되 었다. 

(5) 이 와  같이 성 형의 역사가 활발히 전개되자 이룹 시 기한 휴대 지 도자들은 예수 그리스 
도의 이륨이 확산되는 것올 방지하기 위 해서 사도틀에 대한 박해률 가중시 켰다. 

(6)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툴올 체 포하여 옥에 가두고 공회 앞에서 사도들올 심 문하 
며 채 찍 질하는 둥 그 핍 박의 정도를 점차 높여 나갔다. 

(7) 하지 만 사도틀은 성 전에 틀어 가서 생 명 의  말씀올 가르쳤으며 또한 공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올 중거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물이 바로 그 예수의 중인엄올 선언 
하였다. 

(8)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중인임올 확신하는 사도들에 게 외부적인 핍 박온 오히려 그틀의 
믿음올 더욱 견고하게 만툴 뽕이었다. 

(9) 그러므로 오늘날 성 도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룰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룹으 
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믿옴의 연단이라는 차원으로 숭화시 쳐 가야 한다 (창조， 롭 8 : 17 ;  
고후 1 :7 ; 벌  3 : 10 ;  담후 1 : 8 ; 2 : 12 ; 히  11 :25 ; 약 5 : 10 ;  멜천 2 :20 ; 5 : 1이 . 

15. 힘 유대 지 도자률윤 어 떤  마옴에 셔  샤도툴융 육 (激) 에 가두었는7} ? (17， 18철) 
(Ãl ( 1 )  유대 지 도자들 톡히 대제사장 및 그와 합세한 사두개 인의 당파 (黨派) 는 그리스노의 

도리룹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사도룰과 이 훌  틀고 병 고첨올 받기 위 하여 사도틀에게 
환자룰 데 려 오는 백성들에 대하여 분노롤 느끼 고 있었다. 

(2)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 척 인  말씀이 팩성들 가운데서 특세하게 된다면 그를이 
누리먼 부와 위 엄 과  권력파 독재척인 행사가 위태롭게 되 고  불가피하게 모든 것올 잃 
거l 될 것이라고 예 감하였기 때문이다. 

(3) 그래서 그틀은 ‘다 마음에 시 기  (猜룹) 가 가득하여 얼어나서’ 사도들율 체 포하여 욱어l 
가두었다. 

(4 ) 이 와  같이 휴대 지 도자들이 사도틀올 옥에 가두어 핍 박한 것은 진정으로 나라의 혼란 
파 불안올 막기 위 해서 취한 행동이 아니 라 자신의 사리 사욕에 대 한  장애 요소룰 체 
거하기 위 한  이 기심 에서 취 한  행동이었다. 

(5) 한편 성 도를은 자신의 육청용 만족시키 기  위 해  우리아흘 전장 (戰場) 에 보내어 죽게 한 
다윗의 범 최 와  그에 따른 형벌올 기 억 하면서 (삼하 11 :2， 4 ; 12 : 10， 1 1 ) ， 자신의 욕심율 
채우기 위 해  무고 (無故) 환 자들올 곤경에 빠지도록 유도해서 는  안 될 것 이 다 (참조， 시  
25: 3 ; 1 19 : 78 ;  댐 17 : 18 ; 호 4 :  19) . 

16. C!1 ‘주의 샤자 (像홉) ’ 는 누구인가 ? (19철) 
lÃl ( 1 )  ‘주의 사자’ 는 헬라어로 〈앙첼로스 퀴리우) ，  측 ‘주의 천사’ 라는 말이다. 

(2) 그러므로 ‘주의 사자’ 는 하나님으로부터 어 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신으로서 의 천사이다. 
(3) 한편 신 • 구약 성 경올 살펴보면 천사는 하나님과 인칸 사이를 중개하는 중요한 역 활올 

맡아 자주 나타나고 었다 (황하 19 :35 ; 단 6 :22 ; 숙 3 : 1 ; 마 1 :20 ; 녹 1 :  19) . 
(4 ) 본서 에는 천사의 출현이 다섯 번 기록되 어  있는패 (19철 ; 1 : 10 ; 8 : 26 ; 12 : 7， 23) 본절에 

기 록되 어  있는 천사는 마치 인간의 모습율 가진 듯한 인상율 갖게 한다. 
(5) 결국 사도툴은 천사의 도옴으로 초자연척 인  현상에 의 해  옥에서 벗어나 천사의 지 시 대  

로 성 전에 틀어가 다시 가르치 게  되 었다. 
17. c!1 왜 주의 사자가 밥얘 욕푼 (數門) 을 열고 사도률울 구훌시 쳤는가 ? (19컬) 

� ( 1 )  주의 사자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었읍율 중명해 보임으로 그들이 용기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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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임박한 고난에 담대히 대 처 할  수 었도록 하기 위 해서 였다. 
(2 )  또한 사도툴올 초자연척 인  방법으로 구출시 킴으로써 (23절) 유대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의 종들올 박해하고 있움올 깨닫게 하기 위 해서 였다. 
(3) 그리 고 유대인들애게 그들 자신이 모든 사랍올 위한 구원의 복옴율 방해하고， 살아서 

역사하시 는  하나님에 게  대 척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 해서 였다. 
(4) 결국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융 열고 사도들융 구출시 킨 이유는 하나님 이 그들과 향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율 보여 주기 위해서 였으며 아울러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행위 
를 깨닫고 회개할 기 회률 주기 위 해서 였다. 

(5) 그러므로 성 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올 기 억 하면셔 각박한 현실올 극복해 나 
7빠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불신자틀이 머 리를 축이도록 처신해야 한다 
(참조， 출 13: 21， 22 ; 시 23 :2 ;25 :5 ;27 : 11 ; 139 :24 ;  사 48 : 17) . 

18. c!1 주의 사자로푸터 사도률에 게 주어진 명 령윤 무엇이 었는가 ? (20， 21a철) 
(ÃJ ( 1 )  첫째， 가서 성 전에 서서 딸}라는 것이었다. 륙 공개 척인 장소에서 모든 사랍이 들올 수 

있도록 전하며 담대하고 결단력 었게 외 치 라는 말이다. 
(2) 둘째， 생 명 의  말씀을 중거하라고 지시 하였다. 측 ‘저률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올 

얻 게  하는’ (요3 : 16) 복융율 중거하라는 말이다(참조， 말 1 : 11 ; 마28 : 19 ; 막 16 :  15) . 
( 3 )  세째，  백 성 에 게  말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군황이나 관헌틀이 복읍올 경 멸한 반면 백성툴 

은 사도들의 가르첨올 기 뼈 하며 사모하였기 때문에 주의 사자는 사도틀을 향해 백성에 
게 중거하라고 지 시하였다. 

(4 ) 이 와  같이 주어 진 명 령 융  사도들은 기 꺼 이  순종하여 출옥 후 바로 성 전에 들어 가서 복 
옴올 가르쳤다 (참조. 22 : 14， 15 ; 사 43 : 10 ; 요 15 :27) . 

(5)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 진 귀 한  사명올 감사하므로 감당해야 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주의 영팡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조， 덤 전 4 : 15 ; 벌 1 :25) . 

19. æ 사도률융 욕에 가푼 후 대 쩨사창콰 그 무리률이 취 한  행 동윤 무엇이 었는가 ? (21b-
26절 )  

ÍÃÌ ( 1 )  그들온 사도틀에 대 한  심 문올 강화하기 위 해 서  전 (前) 보다 더 를 규모의 공회를 소집 
하였다. 

(2)  그리 고 관속 (官屬) 들에게 명하여 옥에서 사도툴올 잡아 오라고 하였다. 
(3) 그러 나 판속틀이 옥에서 톨아와 말하기률 ‘우리 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 

랍들이 문에 섰으되 문율 열고 본측 그 안에는 한 사랍도 없더 이다’ 라고 보고하였다. 
(4)  그 후에 사도들이 성 전에서 액성올 가르치 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 전  맡은 자가 판속 

뜰파 같이 가서 사도틀율 다시 잡아 왔다. 
(5) 한편 그틀은 사도틀이 어 떻 게  옥에서 탈훌할 수 었었는가 하는 점율 의아스럽 게 생 각  

했올 뽕 그 사건이 주는 의 미  곧 하나님쩨서 주의 사자률 홈해서 사도틀올 구출시킨 
것은 유대 지 도자틀에게 회 개 할  기회률 한번 더 주기 위해서 였다는 점올 깨닫지 못하 
였다 (창촉 신 28: 29;  시 107 :27 ;  요 12 :35) . 

(6 )  결국 영척으로 무지 (無知) 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행 위 가  어 펀  것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최률 범 하기 에  급급해 하였다 (참초， 잠 1 : 16 ;4 : 16 ; 사 59:7 ; 롬 3 : 15) . 

(7) 이 와  칼은 죄는 오늘날 교회 의 지도자들도 범 하기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 척， 
영 척  교만이나 권위주위에 빠지 기 쉬운 위 치에 있기 때문이다. 

(8) 그러므로 하나님 의 양 무리룹 맡은 자는 모든 일의 행사에 있어서 양 무리 의 본이 되 어  
(멜전 5 :3} 영성 (spirituality) 회복에 항상 힘 써 야  하겠다. 

20. 힘 생천 딸윤 자와 환속률이 훌욕한 사도률옳 다시 체 포했옳 빼 캉쩨 로  못 한 이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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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인가 ? (26 b철) 
lAl ( I )  그둡은 사도틀에 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데 려 왔는데 그곳이 거룩한 장소 곧 성 전이었 

기 때문이다. 
(2) 그러 나 무엇보다 그들이 폭력올 쓰지 않은 이유는 ‘백성들이 톨로 칠까’ 두려웠기 때 

문이다. 
(3) 즉 그들은 많은 표적과 기사률 행하고 병 든  자룹 고쳐 준 사도들올 강압척인 방법응로 

체포할 경우 사도들을 존경하는 많은 무리들로부터 심 한  반발올 받올지도 모른다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4 ) 이와 같이 성 전  맡은 자와 관속들은 하나님 의 말씀과 능력윷 경 외하기 보다는 눈에 보 
이는 대중의 여 론올 두려워 했다 (참조， 대하 19 : 9 ; 전 12 : 13 ; 사 8 : 13 ; 뻗전 2: 17) . 

(5) 오늘날 성도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틀올 두려워 하지 말고 오 
직 톰과 영혼올 놓히 지 옥에 멸하시 는 자룰 두려 워’ (마 10 : 28) 해야 한다 (참조， 잠 29 :  
25 ; 사 51 : 12 ;  녹 12 :4) . 

21. 00 공회 앞에 션 사도률에재 대 쩨 사장이 심운 (審間) 한 내용은 무엇이 었는가 ?(27 ， 28철) 
(Ã) ( I )  먼저 대 제사장은 사도틀을 다시 체포한 이유륨 밝히고 있다. 즉 공회 에서 ‘이 이 룹으로 

사랍올 가르치 지  말라고 엄 금 (嚴禁) 하였으되’ 사도들이 주어 진 명 령과 금지 조항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라  한다. 

(2) 그리 고 대 제사장은 ‘너회가 너회 교 (敎) 를 예루살렘 에 가득하게 하여’ 백성들의 안녕 
과 사회 질서 를 혼란시 킨다고 심문하였다. 

(3) 더 우기 대 제사장옹 예수를 죽이는 데 열광척 이 었으며 ‘그 피 흘  우리와 우리 자손에재 
몰릴지 어 다’ 라고 (마27:25) 대담하게 외 쳤으면서도 사도들이 예수를 죽인 책 임올 우리 
에 게  몰려 정 최 함으로써 백성들올 선동하고 반란올 획 책 하려 한다며 심 문하였다. 

(4 ) 이 와  같이 대 제사장은 자신의 이권 (利權) 을 용호하기 위 해  그혈 듯한 명분올 내 세 워  
사도들올 심 문하였다. 

(5)  결국 대 제사장은 사건의 경위 률 자세 히 조사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올 상세 히 살펴 
보며 또한 그들의 주장올 틀어주기 보다는 자신의 지 위 와  권력잘 확고히 하기 위 해  사도 
틀올 얼 방적으로 정죄하여 처 단하려 했다 (참초， 시 36 :4 ; 잠 6 : 14 ; 사 32 :7 ;  햄 18 : 12) . 

(6) 우리 들도 대제사장과 같이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 보다는 도리어 그 죄 
롭 지 적 해  주는 자들에 대하여 충오하며 충고하는 자를 모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 
보아야 하겠다. 만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 판이 있올 때 임 
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 된다(참조， 롬 2 : 4， 5) . 

22. 00 대쩨 사장의 문책 에 대 하여 사도틀윤 어 떻게 당변하였는가 ? (29-32철)  
(Ã) ( 1 )  대 제사장의 문책 에 대 한  사도들의 답변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산헤드린 공회 가 아무리 권위 었고 존엄 하다 하여도 공회의 명령 
에 불복종한 타당한 이 유가 있움을 밝혔다. 즉 그 이 유는 ‘사랍보다 하나님올 순종 (順
從) 하는 것이 마땅하다’ 는 것이다. 

(3 )  둘째 그들은 대제사장의 문책에 상판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올  중거하였다. 측 예수 
는 유대 인들에 의 해  죽임을 당했지 만 하나님온 그룹 살리시 고  이 스라엘로 회 개 케  하사 
죄 사함올 얻 게  하시 려 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파 구주 (救主) 로 삼으셨음올 증 
거하였다. 

(4 ) 세째， 그들은 이 일 곧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숭천에 대 한  중인 임올 선언함과 동 
시에 하나님 이 자신에 게  순종하는 사랍블에 게 주신 성 령도 증인엄올 선언하였다 (참조， 
요15 : 2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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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 와  같이 대제사장의 문책에 대하여 사도들은 첫번째 심 문에서 와 갈이 자신들의 입장 
을 재 확인시 키 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변론의 초점올 두고 었다 (참조， 갈 6 : 14)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틀도 모든 생활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도록 해 야  하며 
(벌 1 :20) 그훌 본받도록 하며 (벨 2 : 5-8) 그러 한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률 
전해야 한다. 

23. [!1 샤도틀의 당변울 듣고 산혜드련 공희는 어 벌  반웅율 보였는가 ? (33철)  
멘 ( 1 )  그들은 사도 자신들의 확고한 입장과 회 개률 명 하는 사도들의 논리 정연한 발언에 대 

해 분개하였다. 
(2 )  즉 완악하고 교만한 그들은 자신들의 소행올 톨아보기는 커 녕  오히려 사도들의 담대함 

에 대 해  격분하였다. 
(3)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올 죽이는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들의 업올 막올 수 없다고 

생 각하여 ‘사도틀올 없이하고자’ 모의룰 하였으며 그것으로써 복읍이 확장되는 것올 
막으려 고 했다. 

(4 ) 아마 교법사인 가말리앨의 충고가 없었다면 그틀은 마치 예수께 행하였던 것처 럼 사도 
들올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만한 어 떤  핑 계 거리룹 핫으려 고 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5)  한편 그틀은 이번 심 문올 홍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올 증거하는 자들에 대 해  앙섬올 
품기 시 작했고 초대 교회 의 성도틀을 박멸 (樓鐵) 할 발판올 모색하게 되 었다 (참조， 대 
하 16 : 10 ; 18 : 26 ; 에  3 :6 ; 막 6: 19) . 

(6 )  오늘날 성도들은 ‘자녀 이 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 가 그와 함께 영광올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룹 8 : 17) 고 
한 바울의 권면올 기 억 하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어 려 움이 그리스도률 위 한  고난이 라면 
감사하므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참조. 41 절 ;벌 1 :29 ; 히  1 1 : 25 ; 뻗전 4 :  16) . 

24. 힘 격분한 퓨대 지도자얘게 가말라 쩔운 푸슨 말로. 충고하였는가 ? (34-39철) 
fA) ( 1 )  바리새 인  가말리엘은 교법사 (敎法師) ， 족 융법올 가르치 고  해석하는 자로서 예수보다 

조금 전 시 대 에  살았던 랍비 힐렐 (Hillel， B. C .  60-A. D. 20년경) 의 천통올 이어받은 학 
자였다. 

(2) 또한 그는 사도 바울의 스숭이었으며 (22 :3) 모든 백성으로부터 폰경받는 자였다. 
(3) 먼저 그는 ‘이  사랍들에께 대하여 어 떻게 하려는 것올 조심하라’ 는 말올 통해 격분한 

유대 지 도자틀에게 자제률 혹구하였다 (참조， 막 4 : 잃 ; 뱀후 1 : 19) . 
(4 )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의 견올 분명히 하기 위 하여 당올 지 어  선동하던 ‘드다’ 와 ‘갈렬리 

유다’ 의 사건올 예로 틀어 껄명하면서 만약 사도틀이 그와 같은 무리라면 제풀에 꺾이 
고 말 것이요 하나님의 섭 리가 그틀올 혼미 케 하여 때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5 )  그러 나 만얼 그 사도틀의 사상이 하나념쩨로서 났으면 우리가 그툴올 무너뜨렬 수 없 
고 도리어 하나님올 대 척 (對敵) 하는 자가 될 뿔이라고 주장하였다. 

(6)  그래서 가발리옐은 살기가 둥둥한 유대 지도자틀에 게 ‘이 사랍툴올 상관 (相關) 말고 버 
려 두라’ 고 충고하였다. 

(7) 이 러 한 그의 딸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판 
단활 수 없는 사람이 함부로 영 적 인  사실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 
님 융  대 척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8)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리 척 인  지 식 이나 신앙판으로 다른 사랍올 정죄하는 어 
리 석 융올 범 하지 말고 매사에 주의함으로 먼저 자신을 톨아보는 자가 되 어 야  한다. 

25. [!1 ‘드다’ 와 ‘칼렬리 유다’ 에 대 해  간단히 셜명 하라 떠6， 37철) .  
1Ãl (1 ) A. D. l 세 기 와  그 이후에도 메시야임올 표방하는 자들이 스스로 얼어 나 잠시 홍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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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라진 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 한 거짓 메시야의 출현에 대 해서 경고하셨 
다 (창촉 마24 : 24) . 

(2 )  ‘드다’ 에 대 한  역사적 인  기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나 아마 위 에  언급한 자들 중에 
하나였율 것이다. 

(3) 그리 고 교회사가 (敎슴史家) 요세푸스 (Josephus) 의 기록과 본절올 살펴 볼 때 ‘ 갈렬 
리 유다’ 는 A. D. 6， 7년경 전국적으로 호척할 때 로마 정부에 대 하여 반감올 가지 고 반  
란율 얼으켰다가 로마군에 의 해  처 형 당한 사랍이었올 것이다. 

(4) 한편 가말리 앨의 껄명에 의 하면 ‘드다’ 와 ‘갈릴리 유다’ 의 소행 (所行) 은 인 간적 인  생 
각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참조， 시 9 :5 ;37 : 10， 20) . 

26. 힘 가말리 옐의 충고률 듣고 유대 지도자틀은 사도틀을 어 떻게 하였는가 ? (40철)  
lAl ( 1 )  가말리엘의 지혜로운 권면이 산헤드린 공회 원틀 사이 에서 어 느  정도 찬성 올 얻어 서 사 

두개 인들의 사악한 의도는 철회되었으나 그것이 완전히 그들의 분노룹 전환시 킨 것은 
아니 었다. 

(2 )  그리하여 사도들은 채 찍 질올 당하고 다시 예수의 이 룸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 났다. 

(3) 이때 사도들은 단지 공회의 지시 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처벌법대로 40대 이 
내 의  채 찍 질올 당하고 (신 25 :2， 3) 석 방되었올 것이다. 

(4) 전에 여l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랍틀올 삼가라 저회가 너회률 공회 에 넘 겨  주겠고 저 
회 회 당에서 채 찍 질하리라’(마 10 : 17) 하심 이 여 기 에셔 설쩨로 구현되었다. 

(5 )  성도툴운 시 혐올 받아 진리를 떠난 자들율 방임할 것이 아니요 그 킬에서 몰아서도록 
하나념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한다. 야고보서 기자 (記者) 는 말하기륨 ‘너회 가 알 것은 
최언올 미혹 (避惠) 한 걸에서 톨아서 재 하는 자가 그 명혼융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 
(許多) 한 최률 덮율 것이니라’(약 5 : 20) 고 하였다. 

27. &1 석 방펀 후 샤도률의 챙 활윤  에 며했는가 ? (41， 42철) 
lÃ1 ( 1 )  사도틀온 이천에 나사랫 예수의 이륨으로 많은 이척률율 행하고 (3 : 6) 또 그 이 륨올 액 

성 룰과 공회 앞에서 천파하였던 것 (4 : 10， 12) 처 럼  이제는 ‘그 이륨올 위 하여 능욕 (慶 
屬)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융 기빼’ 하였다 (창촉 마 5 : 11 ， 1 2) .  

(2)  더 나아가 그틀은 ‘날마다 성 전에 있든지 집 에  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 기와 
전도하기률 쉬 지  아니’ 하였다 (창촉 마 26:55 ; 녹 19:47) . 

(3)  이와 같이 사도틀은 채찍 질당하고 훌혀 녔으나 도리어 핍박파 고난용 기 뼈 하면서 복음 
의 사역융 계속하였다. 

(4 ) 결국 성 령에 불잡힌 바 된 사도들에 게 외부척 인 환난은 그틀의 믿음용 더 욱  견고하게 
만툴었으며 그리스도룹 향환 열청올 더욱 뜨겁 게 하였다 (참촉 18:5) . 

(5 )  성도틀은 그리스도인이 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연 나는 그 고난 
에 어 떻 게  대처 (對處)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칙 션율 행 함으로  고난올 받고 참으 
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릅다우니라’(뻗천 2 :20) 는 딸씀융 유념 (留念) 해야 활 것이다 
(참조、 마 5 : 11 ; 10 :22 ; 고후 4 : 11 ; 벌  1 : 29) . 

28. 힘 사도률이 가르치고 전도한 내 용윤 무엇이 었는가 ? (42철 )  
fÆ ( 1 )  사도물은 산혜드린 공회로부터 복옴 전화에 대 한  두 차례의 금 지  명 형융 받았고 또한 

채찍 질올 당하는 동 난처 한 형편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2 )  측 이 러 한  수난에도 사도틀은 전하던 말씀올 중단하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순수한 진리 

그대로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증거하였다. 
(3) 한편 그틀이 때와 장소롤 가리지 않고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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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한과 숭천에 관한 것이었다 
1.1 1 이와 같이 사도를이 가르치고 진도한 내 용은 인 간이 이 세상에서 원만히 살아가는 수 

단과 앙법 곧 처세술 (필따짜) 이 아니 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중거하는 것이었다(참 

조 고전 1  :23) 

151 오늘날의 목회자틀은 ‘우리가 우리릎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릎 위하여 우리가 너 회 의  총된 것용 전파함이라’ (고후 4 :5) 는 바올 

의 말윤 목회 사역 의 현 장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참조， 생 3 : 15 ; 벤 전 5 :2) 

확포차효 

삽비라의 죽음. 니 콜 라  푸 생 의  작풍이 다  냥연 아냐니아와 마 

찬 가지 로  성 령 을  속이고 땅강 얼마를 강추었 다 가  에 드로의 정 최  
을 받고 죽 어  가는 상비라의 모슐 (7- 10철) 을 묘사한 것 이 다  

이나니Of외 십비라기 죽잉을 당한 궁극적 원인은 성 링 을  속이려 든 
데 있지만 그 동키는 허영십이었다 즉 자신의 이웃이 알올 판 돈으로 

헌금히는 것 을  온 그들은 자신들도 밑율 일Of 헌금힘으로써 사링들로 

부터 징진받기를 원õf였던 것이다(36. 37질) 그러나 정작 말을 알고 나 

니 그 돈 전액올 바지기어 Of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리 히여 그 돈 일 

부톨 김주고 나머지를 전액인 앙 속여 바졌으니 이는 사림의 눈을 속 

이기 이전에 성링율 속인 행위였다 (3. 4질 ) ‘  이처럼 동기가 순수하지 

못õf면 그 일매도 Of름다울 수 없다 그런데 오놀날 무리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자들이 없는가 ? 일시적인 륭운메 사로잡혀 힘이l 켜운 헌글 

을 직장하고선 실행히지 못히는 자들도 이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 

히겠다 



제 6 창 성 령 과 지 혜 가 충 만한 
일곱 접 사를 세 우 다 

단락구분 I 헬라피 유대민들이 구제 사업에 대해 불펼하다 / 2- 6 사도률이 구저| 사업률 전 담힐 일곱 질 
사활 선택하다 / 7 성도의 수 (數 ) 가 급종하다 / 8- 15 7 1사와 표적물 행하던 스데반이 무고히 붙잡히 다  

1 그 때 에  쩨 차 가  더 많아졌는데 헬 라파 유 
대 인 들이 자 기 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채 에 빠 
지 므로 히브리파 사랍율 원 망한대 

2 열 두 사도가 모든 쳐l자훌 불러 이 료되 우 
리 가  하나님 의 말씀융 제 쳐 놓고 공궈l 롤 일 삼  
는 것 이  마땅치 아니 하니 

3 형 제 들아 너 회  가운데 성 령 과  지 혜 가  충만 
하여 칭찬 듣는 사랍 일 곱을 택 하라 우리가 이 
일융 저 회 에 게 맡기 고 

4 우리는 기 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올 전 
무하 리 라  하니 

5 온 무리 가 이 말융 기 뼈 하여 믿옴과 성 령  
이 충만한 사 랍  스데 반과 또 빌 립 파  브로고로 
와 니 가노르와 디 몬과 바메 나와 유대교에 입 교  
한 안디욕 사 랍  니 골라촬 택 하여 

6 사도틀 앞에 세우니 사도툴이 기 도하고 그 
둡에 게 안수하니 라 
7 하나님 의  말씀이 점 점  왕성 하여 예루살렘 

에 있는 제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 고 허 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라 

8 스데 반이 용혜 와 권능이 충 만하여 큰 기 사  

1 . C!l 본장의 개요와 그 흐륨을 껄명 하라. 

와 표 적 올  민 간에 행 하니 
9 리 버 디 노 ，  구레 네인 ，  알랙 산드리 아인，  김 리  

기 아와 아시 아에 서  온 사랍들의 회 당이 라는 각 
회 당에 서  어 떤  자들이 일 어 나  스데 반으로 더 불  
어 변 론할새 
10 스데 반이 지 혜 와  성 령으로 말합올 저 회 가  

능히 당치 못하여 
” 사랍룹융 가르쳐 말시 키 되  어 사랍이 모세 

와 및 하나님융 모독하는 말하는 것올 우 리 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 2  액 성 파  장로와 서 기 관찰을 충동시 켜 와서 

잡아 가지 고 공회 에 이 르러 
13 거 짓  중인 들융 세 우니 가로되 이 사랍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융 거 스 려  말하기 를  마지 아 
니 하는도다 
1 4  그의 말에 이 나사랫 예수가 이 곳올 헐고 

또 모세 가 우리에 재 전하여 준 규례룹 고치 겠 
다 함올 우리 가 툴었노라 하거늘 
15  공회 중에 앉윤 사랍률이 다 스 데 반을 주 

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 사의 얼 굴과 같더 라 

삐 ( 1 )  본장에는 먼저 가난한 형쩨룰 (주로 과부틀) 에 재  구제품올 분배하는 데 있어 불굵둥하 
다는 헬라파 유대 인들의 원망 (짧望) 이 나타나 었다. 

(2) 이어서 이 러 한  교회 의  내 척  잘둥올 해결하기 위 해  사도들이 구제와 봉사를 담당활 성 
령 과  지 혜 가  충만한 얼곱 집사를 선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3) 그리 고 복옴이 더욱 확산되어 초대 교회 가 급성 장한 내 용이 기톡되어 었다. 
(4 ) 한편 처음에는 사도들의 전도를 금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도들올 채찍 질하던 유대 지도 

자틀이 이제는 초대 교회 전반에 대 해  극렬한 핍 박올 가하리라는 것올 예상케 하는 사 
건이 언급되 어  었다. 

(5) 그러 나 성 령 은  두 차례의 핍 박에도 불구하고 사도틀을 통해 계속척으로 역사하시 면서 
초대 교회를 조직화시 키셨고 교세를 확장시 키셨다. 

(6) 결국 하나님은 사단의 어 떤  방해가 있올지라도 당신의 붐된 교회와 그 구성 원툴올 견 
고하게 하시 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 키신다 (창조 시 72 : 16 ; 사 9 : 7 ;55 : 5;막 
4 :31，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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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금도 성 령 은  생 명 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 해  주의 택 한  백 성 틀올 말 
씀의 정 병  (精兵) 으로 부르시어 역사 (投事) 하고 계신다 (참촉 8:29 ; 13 : 2， 4) . 

2. 힘 샤도틀이 두번혜 석 방  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률 쉬 지  않은 철파는 무엇이 었는가 ? 
(1철) 

fA) ( 1 )  사도들이 휩 박과 고난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 뼈 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한 결 
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2 )  여 기서 ‘제자’ 란 예수의 죽음과 부활올 직접 목격한 자룹 의미하지 않고 사도들의 전 
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률 영접한 벌반 성도틀융 말한다. 

(3) 이 와  같이 유대 지 도자틀로부터 채찍 질올 당한 후 석 방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과 전도에 심 혈 (心血) 올 기 울인 결과 성도의 수 (敎) 가  급증하였다. 

(4 ) 진 정 한  교회 성 장은 목회자의 쇼우맨쉽 ( s howmanship) 이나 성도들의 다양한 모임 둥 
인간척인 방법 에 있지 않고 말씀에 대 한  철 저 한  교육과 순수한 전도에 었다는 사실올 
오늘의 교회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참조， 5 :42 ; 고전 2: 13) . 

3. 팅 ‘쩔라화 유대 언’ 이 란  어 떤  자툴율 가리키는가 ? (1철 )  
fA) ( 1 )  ‘ 헬라파 유대인’ 이 란  본래는 유대 인이었으나 그들이 각처 에 흩어져 살 게  된 이후(참촉 

왕하 25 :8， 26 ; 단 11 :  11-16) 이 방  세 계에서 출생 한 2 세  (二世) 틀을 말한다. 
(2) 그틀은 대 개  빨라어 룰 사용하며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살았던 사랍들이다. 
(3) 한편 ‘히브리 파  사랍’ 은 ‘헬라파 유대 인’ 들과는 달리 팔레스틴에서 출생하여 히브리어 

(아랍어) 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다. 
(4)  이 와  같이 ‘ 헬라파 유대인’ 과 ‘히브리파 사랍’ 틀은 둘 다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언 

어로 말미암아 나누어 졌으며 그 결파 사상과 사회적 관습까지도 달라지게 되 었다. 
(5) 즉 보수척인 히브리인틀은 모세의 윷법과 전통올 엄 격하고 고집스럽 게 고수하였으며， 

자유척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보다 넓은 문화와 접촉하였고 로마 체 국에 대 
해 보다 유연한 개념짤 가지고 있었다. 

(6) 교회 안에는 취 미 와  학벌파 재놓이 다른 각양 zt잭 의 사랍둡이 모여 었다. 하지 만 그리 
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고로 이 모든 것을 서로 용납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참조， 고후 11 : 1 ， 19 ; 앵  4 :2 ; 골 3 : 13 ; 히  5 :2) . 

4 .  ct1 왜 사도들이 얼꼽 첩 사훌  세우게 되 었는가 ? (1-4철)  
(Ã) ( 1 )  덤 전 5 :9에 의하면 초대 교회 에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 륙히 과부들의 명부릅 작성하 

여 구체의 대상으로 선정한 후 그들에 게 구쩨품올 분배했었옴융 알 수 있다. 
(2)  그런데 오순절 성 령  강림 이후 성도틀의 수 (敎) 가 급격히 충가하므로 인하여 헬라어 를  

사용하던 헬라파 유대인틀에 속한 파부물이 구쩨에서 누락되 거나 그날그날의 식 량올  
배급받올 때 마다 푸대 첩용 받는 경우가 생 기 게  되 었다. 

(3) 그리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룹 사용하던 본토 유대 인 곧 히브리 파  유대 인들 
에재 불명융 터뜨리 게  되 었다. 

(4 ) 그래서 열 두 사도는 이 와  같은 교회 내 의  갈둥올 해 결하기 위하여 모든 성 도툴윷 불 
러 놓고 ‘우리 가  하나님 의 말씀올 제 쳐 놓고 공궤 (共購) 률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 
하니 형쩨들아 너회 가운데서 성 령과 지 혜 가  충만하여 칭찬 (稱廳) 듣는 사랍 얼곱올 
택 하라’ 고 제안하였다. 

(5) 이 와  같이 열 두 사도는 교회 안의 잡옵율 제거하고 성도간의 신뢰 와  화목율 도모하며 
교회 의 진 정 한  사명 곧 기도하는 것파 말씀 전하는 것올 담당키 위 해  구제와 봉사를 

담당할 집사라고 하는 직분차를 선택 하자고 제안하였던 것이다 (창조，벌 1 : 1 ; 덤 전 3 :8) .  
(6 )  양적 (뚫的) 으로 급속히 비 대 (ß巴大) 해진 현대 한국 교회 내부에는 성도간의 알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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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대우， 교육 부재 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이 러 한  문 
제들올 독단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성도들의 의 견올 수렴하는 가운데 풀어 나가는 현 
명합올 보여야 할 것이다 (참조， 약 2 : 1-4) . 

5. ct1 ‘공궈l ’ (供關) 란 무 엇 인가 ? (2절 ) 
(Ã) ( 1 )  ‘공궈l ’ 의 사전적 (嚴典的) 의 미는 음식 을 제공한다는 것이 다. 

(2)  그런데 여 기에서는 교회의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일과 가난한 사랍들을 돌보는 일 곧 
구채 사업을 가리킨다. 

6. CtI 접 사의 자격은 무 엇 이 었는가 ? (3절) 
[AJ ( 1 )  첫째，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했다. 즉 부정 합이 없으며 이웃으로부터 성실한 사랍으로 인 

정 받고 모든 일에 덕스럽 고 찬양할 만하다고 여 겨 지는 신 망 (信望) 있는 사랍이어야 했 
다 (참조， 담 전  3 : 8-13) . 

(2 )  둘째， 그들은 성 령 이  충만해야만 했다. 즉 주어 진 일을 바르게 처 리하는 데 필요한 성 령  
의 은사가 충만해야만 했다. 그들은 재능과 용기를 겸한 사랍들로서 진실 할 뿐 아니라 
하나님올 경외하는 자이어 야  했다 (참조， 출 18 :21) . 

(3)  세째，  지 혜 가  충만한 사랍이 어 야  했다. 정 직하고 용기 있는 사랍이 라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여 그들은 일올 순서 있게 처 리할 수 있는 재능을 소유한 자이어 야  했다 (참조， 고전 
12 : 8- 1 1) . 

(4 ) 한편 이 러 한  자격올 갖훈 일곱 명의 집사들올 선택 함에 있어 ‘너회 가운데 서 … 사람 
일곱올 택하라’ 는 말올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도틀은 민주적인 방안올 제 시 하였다. 

(5 )  이 와  같이 초대 교회는 민주적 인 방법 에 의해 신망 있고 지 혜  있으며 성 령 이  충만한 
얼곱 명 의  집사를 선택하였다. 

(6 )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장로나 집사 동 직분자를 선 택 함에 있어 그 사람의 신앙이 나  인품 
올 고려 하기 보다는 경제 력 이 나  사회 적인 위치를 더 중히 여기는 경 향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직분자를 임 명 합에 있어 본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얼올 -밭 
올 자틀올 천거해야 할 것이 다(참조， 요 7 :24 ; 롬 2 : 11 ; 고후 10: 7 ; 갈 2 :6 ; 약 2 : 9) . 

7. CtI 그틀 중에 얼곱을 택 하라고 한 까닭은 무 엇 인가 ? (3철) 
fÆ ( 1 )  유대 인틀은 얼곱이라는 수를 성 수 (뿔數) 또는 완전수라고 생 각하여 어떤 경우에든지 

원만하게 수를 택 할  때에는 일곱을 택하였다. 
(2 )  그리 고 그때 형 편으로 일곱 사람이 연 구제 사업을 담당하기에 척당하였기 때문에 벌곱 

을 돼한 것이 다. 
(3) 이 와  같이 초대 교회 의 사도들은 가장 중요한 일 곧 하나님 의 말씀올 교육하며 전하는 

얼은 채 쳐 놓고 구제 사업 에 만  골볼하는 것이 옳지 않음윷 깨닫고 구재 사업올 담당하 
기 알맞으면서 동시 에 거룩한 수 (敎) 인  일곱올 생 각하여 신망이 두렵고 성 령 과 지 혜 가  
충만한 사 랍  일곱을 선돼하라고 했다. 

(4 ) 한편 여 기서 우리는 초대 교회 사도들의 계 획 성 올  엿볼 수 었다. 그들은 아무런 목척이 
나 계획 없이 집사들올 선택하지 않고 사전 (펄前) 에 뚜렷한 목적과 그에 알맞은 인원 
올 생 각하였던 것이다 (5절) . 

(5 )  극히 소수이 기는 하지 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라는 명 목  아래 아무런 계 획 이  
나 준 비  없 이  교회를 증축하거나 신축하여 성도들의 원망파 세상 사랍들의 비 난올 받는 
경우가 있다. 

8. CtI 선택 된 얼곱 접 샤는  누구 누구이 며  그 과청 은 어 때 했는가 ? (5， 6절) 
� ( 1 )  집사로 선돼된 일곱 사랍은 ‘스데 반과 또 빌 립과 브로고로와 니 가노르와 디 몬과 바메나 

와 유대교에 업교한 안디 옥 사랍 니골라’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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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그 선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 무리 가 사도들의 제안에 불명 없이 기뻐하며 민주 
적으로 집사들을 선택 하였다. 

(3) 그리 고 성 도들은 사도틀의 말과 같이 믿음과 성 령 이  충만하여 집사로서 합당하다고 인 
정 된  자들을 선출하였다. 

(4 ) 또한 온 교회 가 얼곱 집사를 선출하여 사도들 앞에 세운 후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 
에 게  안수 (按手) ’  함으로써 일곱 명은 집사로 임명되 었다. 

( 5 )  이와 같이 초대 교회에서 실 시 된  집사 선거는 그 목적과 자격이 뚜렷했올 뿐 아니라 
그 선돼 과정도 민주척이 며  또한 경건하였다. 

9. c!1 신 • 구 약  생 경 에  나타난 ‘안수’ (按手) 에 대 하여 셜명 하라 (6철) . 
(A) ( 1 )  일반적으로 안수는 축복파 신유， 은총과 새 능력 올 받는 행위로 이해되었으며 상대 방의 

머 리  위 에  손올 얹읍으로 행해졌다. 
( 2 )  구약 성 경에 나타나고 있는 안수는 희 생  제사 절차와의 관계 (출 29 : 10 ; 레 1 :4 ; 4  :4， 24， 

29 ; 민 8 : 10， 12} 에서， 신성 모독자를 처 벌하는 경우 (레 24 :  14) 에서 또한 야곱이 요셉의 
자녀 들을 축복하는 과정 (창48 : 14)  에서 그리 고 모세 가 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임 명 하던 의식 (민 27 : 18 ， 23 ; 신 34 :9} 에서 발견된다. 

( 3 )  한편 신약 성 경에서는 육체 적이 거나 정 신 적 인  치유를 베푸는 데 있어서 (막 5 :23 ; 16 :  
18 ; 녹 4 :40 ;  1 3 :  13} . 성령의 은사를 전달해 주는 경우 (8 : 18 ; 19 : 6) 에 그리고 바울과 바 
나바에 대 한  위 임에 (13 : 3) 적용되었다. 

( 4 ) 이 와  같이 안수는 여 러  가지 다른 의 미 를  지니고 있고 다양한 성 경  문맥에 나타난 사 
건에 의존하고 있는 의 식 이 다. 

( 5 )  한편 디 모데 에 게  향한 바올의 권면 가운데 ‘아무에 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덤 전5 
: 22) 는 말씀은 교회 직분자의 안수식 을 너무 성 급하고 무절제하게 행하려는 자들에 게 
경각심올 주는 내용이 다. 

10. c!1 알좁 접 샤를  세우도혹 제 안한 사도틀의 자세와 초대 교회 반용을 셜명 하라 (1-6철) . 
(A) ( 1 )  사도틀은 헬라파 유대 인뜰의 불평을 대충 무마 (廳應) 시 키 거나 임시 변통 (臨時變通) 

으로 처 리하지 않고 ‘모든 제자’ 곧 모든 성도활 불러 놓고 해결하려 는 관심 과 적극성 
을 보였다. 

(2 )  또한 사도들은 구제 사업 에서 드러난 문제의 책 임을 다른 사랍들에 게 전가시 키 거나 비 
난하기 보다는 불공평 한 것틀을 바로 잡고 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의 말씀을 전파하 
는 데 에  성도뜰의 정 력올 쏟도록 하였다. 

( 3 )  그리 고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 인틀의 불만올 해소시 키 며  교회 의 안녕 과 신뢰를 보존하 
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욱  힘 있게 전파하기 위 해 ‘ 형 채틀아 너회 가운데서 성 령과 지 혜  
가 충만하여 칭 찬  듣는 사랍 얼곱을 택하라’ 고 제안하였다. 

(4 ) 한편 초대 교회 성도들은 사도틀의 진실함과 척극적인 자세 에 토를 달지 않고 기 뼈하 
며 순종하였다. 

(5 ) 이 와  같이 초대 교회 사도틀은 성도간의 분위 기를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문채 
곧 교회의 문제플 인내와 사랑을 가지 고 풀어 가려 고 노력 했올 뿐만 아니 라 임무의 우 
선 순위에 있어 복음 사역을 최우선으로 생 각하였다. 

(6 )  여 기 에서 우리는 교회 안의 문채 를 무시 하거나 톡단척으로 해 결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불러 함께 의 논한 사도들의 지혜와 성실함올 발견하게 되 며  또한 사도들의 제안에 대 
해 왈가 왈부 (타페티否) 하지 않고 기 꺼 이  받아틀인 성도틀의 순종을 배우게 된다 (참 
조， 잠 11 : 14 ; 12 : 15 ; 13 : 10 ; 15 :22 ; 녹  14 : 31 ) . 

11.  힘 얼곱 접사가 임 명 된  후 복융의 진보와 복음에 대 한  사람틀의 반웅은 어 떠 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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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철)  
fÄ) ( 1 )  첫째.  교회 외부로부터 의 핍 박과 내부의 갈둥이 있었지 만  하나님 의 말씀은 점 점  왕성 

(묘盛) 하여 갔다. 
(2 )  둘째 .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곧 성도의 수가 더 심 히  많아졌다. 
(3 )  세째， 허다한 체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즉 복음올 반대하였거나 혹은 탐탁 

치 않게 생 각했던 제사장들이 복음의 가르침과 교훈올 받아들이 게 되 었다 (참조， 룹 
16 : 26) . 

(4 ) 이와 같이 외 부로부터 의  핍박올 믿음으로 견디 며 (약 1 :  12) 내부의 갈동올 사랑과 이해 
로 해 결한 초대 교회는 교세 가 확장되 고 보다 조직화되 는  동 장쪽 (長足) 의 진보룰 보 
게 되었다. 

(5 )  결국 ‘그의 이 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 개 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 작하여 모든 족 
속에 게 전파 (傳播) 되 는’ (녹 24 : 47) 동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어 갔다 (창조， 사 9 : 7 ;  
60 : 22 ;  막 4 : 31 ， 32 ; 계 14 :6} . 

12. c!l 스데 반에 대 혜  설명 하라 (8-15절) . 
(Ã) ( 1 )  ‘스데 반’ (헬， 스태파노스) 이라는 이륨은 ‘면휴관’ ‘왕관’ ‘화관’ 이 라는 뜻이 다. 

(2 )  그의 이 륨이 일 곱  집사의 명단 중 맨 처옴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는 일곱 집사 
를 대 표하였올 것이다. 

(3 )  더 우기 그가 ‘성 령 과  지 혜 가  충만하여 칭 찬  듣는 사람’ (3 절) ， ‘ 믿읍과 성 령 이  충만한 사 
랍’ (5절) ， ‘은혜 와  권능이 충만한 사랍’ (8절) 둥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믿음 
과 인격에 있어 타의 모범 이 되 었음이 확실하다. 

(4 ) 뿐만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 한  사랍’ (8절) ‘지혜와 성 령 으로 말하는 사 
랍’ (10절)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랍’ (15절) 으로 묘사되 어 있는 것 
올 미루어 볼 때 그는 집사의 직 무에 충성 하면서 사도들파 같이 말씀을 전하며 이 적올 
행 한  열의 (熱、意) 와 의욕에 찬 사랍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특히 그의 순교 장면올 살펴보면 그가 성 령 에 불잡힌 바 된 인물이었음올 확신하게 된 
다 (7 :59， 60) . 

(6 )  한편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신앙파 순교는 물 
질 문명과 많은 사상의 범 랍  속에서 믿음의 주체성 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 세대룹 경 
각시 키 기 에  충분하다 (참조 롬 12 :2 ; 고전 7 : 31 ; 갈 6 :  14) . 

13. 힘 스데 반과 변롱하여 능 (能) 핵 당치 못하자 그활 모합한 자물윤 누구인가 ? (9철) 
fÄ) ( 1 )  ‘ 리 버 디 노， 구레네 인， 알렉산드리아인， 질 리 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랍들이다. 

(2 )  여 기 서  ‘ 리버 디 노’ 는 본래 유대 인이었으나 B. C. 53년 폼페 이 (Pompeii ) 의  유대 토벌 
후 로마에 노예로 팔려 갔다가 자유인이 된 사랍들의 후손이다. 

(3)  또한 ‘구레네 인’ 은 고련도에서 지중해 건너 편 리비아 지 방  북편 해안에 살았던 사랍을 
말한다 (창조， 막 15 : 21 ; 녹 23 : 26) . 

(4 ) 그리 고 ‘알팩산드리아인’ 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유대 인올 가리키 며， ‘걸리 
기아’ 는 소아시아의 동쪽 일부 지 방으로 ‘다소’ 가 수도인데 거 기 에서 사도 바울이 출 
생 했다 (22 : 3) . 

(5 )  아울러 ‘아시아’ 는 에베소룰 수도로 한 서 양  분명 이 가장 발달한 곳으로 주민들의 대 
부분이 빨라 사랍들이었다. 

(6 )  이같이 스데 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척훌 민간 (民間) 에 게  행 하자 
이 룹  시 기하고 질투하던 헬라파 유대 인 곧 흩어 진 유대 인들이 스데 반을 모합하기로 합 
세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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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대 방이 잘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웰지라도 예수 그리 

스도 안에서 새홉게 태어난 성도틀온 (고후 5: 17)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 며 이 웃의 
기쁨올 합께 기 뻐 해  주는 도량 (度量) 올 소유해야 한다 (참조， 렘 31 :34 ; 녹 10 :29-37 ; 롬 
13: 9， 10 ; 앵 4 :25) . 

14. æ 스데 반이 큰 기 사와 표척을 민간혜게 행 하고 많운 사랍률과 변폼 방뚫露) 했다는 것은 
무엇율 의 며 하는가 ? (9철)  

(8) ( 1 )  스데 반은 열 두 사도들의 체 안으로  성도들에 의해 선택되어 사도들 앞에 세 워 진  후 사 
도틀이 기도하고 안수 (按手)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에 게 음식 올 나누어 주거나 헬라파 
유대 인들의 파부룰올 푸대접 했던 것올 시 청 하도록 임명된 집사였다. 

(2) 즉 스데 반이 임명된 것은 말씀 전파의 사도적인 기 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성도 
들올 위한 구체룹 감독하게 하고자 합에 있었다. 

(3) 이 때문에 어 떤이들은 (Brandon 동) 이 것  곧 스데반이 기사와 표척올 행하고 사랍들과 
변론한 것을 본서 저자인 누가의 모순으로 보기도 한다. 

(4 ) 그리 고 다른 이들은 스데 반이 실제로 말씀올 전파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의 신 적 (빼 
的) 인 이 척  (異鍵) 의 행위 에  대한 복읍척인 근거를 채 시 하고 또 예수의 이 륨만올 언급 
해서 나타낼 뿔이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Zahn 동) . 

(5 )  그러 나 대 부분의 주석가들은 일곱 집사 중의 하나인 벌 립 이  나중에 복읍을 전파하였던 
것 (8 :5) 과 칼이 스데 반의 복음 전파룰 기 꺼 이  사실로 받아들인다 (Haenchen) . 

(6)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은 스떼 반이 교회의 초직에 반항하거나 자신의 임무에 태 만하고 
다른 일에 관여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7) 오히 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올 민간에게 행하고 많은 사랍틀파 변롱했다는 것은 그 
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였올 뿔만 아니라 주률 위 한  봉사률 더 폭 넓 게  했다는 사실 
올 의 미 한다. 

(8) 특히 스데반의 복옴 전파 사역온 지금까지 베드로롤 중심으로 한 사도들만이 복음 전 
파의 임무롤 수행한 것에 대 한  채해석， 측 복옴 전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룹 영 접 한  
모든 자에게 부여되 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9) 그러므로 성 경  말씀율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목사나 전도사들의 전유물이라고 생 각하  
여 말씀에 대 한  교육과 전도에 무관심 한 성도는 예 수  그리스도의 지 상  명 령 (1 : 8) 융 
잘못 이해한 것이다 (참조， 마 28 : 19， 20 ; 막 16 : 15 ; 랩 4 : 11， 12) . 

15. æ 스데 반화 변폼한 자률이 행 한  네 가지 얼툴윤 무 엇 인가 ? (1 1-15철) 
!ÃJ ( 1 )  첫째， 그들은 은밀히 사랍틀을 가르쳐 스데 반이 모세와 하나님율 모독하는 말올 혔었다 

고 말하게 하였다. 
(2 ) 둘째， 그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 기 판물올 충동시켜 스데 반올 공회로 잡아가게 하였다. 
(3)  세째， 그룹은 스데반율 공회로 끌고 가 공회원들 앞에서 힐문 (語問) 하였다. 
(4)  네째，  그틀은 스데 반올 심문할 때 거짓 중인들올 세 웠다. 
(5) 이 와  같이 스데반이 지 혜 와  성 령 으로 말하여 저 회 가  능히 그률 당치 못하자 이에 스스 

로 분개한 무리들이 스데반올 무고히 모합하여 공회에 넘 겼다. 
(6 )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경건하고 진실되 게 살아가려 할 때 사단의 다양한 

유혹올 받게 되 는데 이때 성도들은 성 령 의  도우심 을 간구하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믿옴 
올 성숙시 키 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창초， 약 4 : 7 ; 벨전 5:9) . 

16. æ 스쩨 반윤 푸슨 최쪽으로 공회 에 팔려 갔는가 ? (11-15철)  
(A) ( 1 )  스데반은 자신의 기사와 표척이 나사렛 예수의 이 릅올 힘입어 행해진 것이라고 컬명 

했올 것이며 아울러 변롱하는 무리들에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부활 사건을 중거했 



을 것이다. 

9 - 1 5철.  본장의 요절 89 

(2) 이때 스데 반은 예수께서 하신 예언 곧 성 전  파괴에 대 한  예언 (마24 :2 ; 막 13 : 1 ; 녹 21 :  
:5) 올 말하고 아울러 율법 의 행위보다 사량의 실천을 강조하신 예 수  그리스도의 가르 
침올 역셜 (力說) 했올 것이다. 

(3) 스데반올 시 기하던 무리틀은 이 것을 트집 잡아 거짓 중인융 채워 스데 반이 하나님올 모 
독하고 윷법올 거 역 하는 말올 했다고 증언케 하였다. 

(4 ) 결국 스데반은 자신올 모함한 무리들에 의해 신성 모독과 율법을 거 역 한  죄목으로 공 
회 에  끌려 가게 되 었다. 

(5) 예수께서도 유대 지도자들의 계 략 (計略) 에 의 해  이 같은 죄 명올 쓰시 고 온갖 고초를 
당핸 후 유대 지 도자들의 음모와 로마 병 정룰의 손에 의 해  죽임올 당하셨다 (마26 :  
59， 61) . 

(6) 지 금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 방된 성 도틀을 시 험하 
여 넘 어 뜨리 고  결코 구속받올 수 없는 영원한 죄인으로 정죄하려 한다 (참조， 롬 8 : 33， 
34 ; 요얼 3 :21) . 

17. c!1 공회원틀이 스데 반융 주목 (注 텀) 했율 때 그의 얼굴운 어 떠 했는가 ? (15절) 
(A) ( 1 )  거짓 중인들이 스데 반올 신성 모독과 율법올 거역한 죄로 고소 (告訴) 하였으므로 이제 

스데 반이 그 사실에 대 해  변호할 차례이다. 
(2) 그래서 공회에 모인 무리들이 스데 반올 주목하였다. 
(3)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거짓 고소로 인해 심신이 지 쳐  초훼 한 몰골올 하고 있어 야 할 

스데 반의 얼굴이 천사 (天使) 의 얼굴과 같았다. 
(4 ) 여 기 서  ‘천사의 얼굴파 같았다’ 는 말은 스데 반의 얼굴이 그 안에 거하신 성 령 의  충만 

하심으로 인하여 명 온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 그 이상올 의 미 한다 (Holtzmann) . 
(5 )  적어도 이 표현은 시 내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밟게 빛났던 것과 같은 그러 

한 광채률 가리킨다 (참촉 출 34 : 29-35 ; 마 17 : 2) . 
(6) 이 처 럽  성 도들이 성 령으로 충만활 때 죽읍 앞에서도 초연 (超然、) 해 질  뿔 아니 라 외부적 

인 용모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가l 빛나게 됩융 기 억해야 하겠다. 

본장의 요절 

‘하나님의 말씀이 절점 
왕성하여 여|루살햄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 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 

(7절).  



제 7 창 공 회 원들 앞 에 서 증 언하던 
스 데 반 이  순교당하다 

단락구분 1 대제사장이 사실 여부훨 질문하다 / 2- 8 하나님이 아브라휠롤 부르시고 그와 얻약하시다/9- 16 
그 언약이 요셉왈 동하여 이루어지다 / 1 7- 29 매굽에 훌 노릇하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일샘 / 30- 38 모세가 
하나님 의 부르십률 받다 / 39- 43 이스라엘 백섬이 루상률 숭배하다 / 44- 50 스데 반이 성전의 의 미훌 싫멍 
히다 / 51- 53 스데반이 완고한 유대인올 책밍하다 / 54- 56 유대민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격붐하다 / 57- 60 
스데반이 롤에 맞아 순교하다 

1 대 재 사장이 가로되 이 것 이 사실이 냐  
2 스데 반이 가로되 여 러 분 부형 툴이 여  톱으 

소서 우 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 란에 있 기  천 메 
소보다미 아에 있을 때 에  영 광의 하나님 이 그에 
게 보여 
3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 척 융  떠 나  내 가  네 

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 시 니  
4 아브라함이 갈 대 아  사랍의 땅을 떠 나  하 란  

에 거하다가 그 아비 가 죽으매 하나님 이 그활 
거 기 서 너회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옳 기 셨느 
니 라  

5 그 러 나  여 기 서  발 촬 일  만큼도 유업융 주 
지 아니 하시 고 다만 이 땅올 아직 자식 도 없는 
저와 저의 써 에 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 하나님 이 또 이 같이 말씀하시 되 그 씨 가  다 

픔 땅에 나그네 되 리 니 그 땅 사랍이 종융 삼 
아 사백 년 동안올 괴롭게 하 리 라  하시고 

7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흉 내 가  심판하 
리 니  그 후에 저 회 가  나와서 이 곳에 서  나훌 섬 
기 리 라  하시 고 

8 할 혜 의  언약올 아브라함에 게 주셨더니 그 
가 이 삭융 낳아 여 드레 만에 합혜훌 행하고 이 
삭이 야곱올， 야곱이 우리 열 두 조상율 낳으니 

9 여 러  조상이 요셉융 시 기 하여 얘 굽에 팔았 
더 니  하나님 이 져 와  합께 계셔 
10  그 모든 환난에 서 건져 내 사  얘굽 왕 바로 

앞에 서 은총과 지 혜 률  주 시 매  바로가 저 륨  애 
굽파 자 기  온 집 의  치 리 자로 쩨웠느니 라  
1 1  그 때 에  얘 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 년  둡어 

흔 환난이 었융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 이 없는 
지 라  
1 2  야곱이 얘 굽에 팍 식  었다는 말을 듣고 먼 저  

우 리  조상들융 보내 고 
1 3  또 재 차  보내 매 요 셉 이  자기 형 쳐l 들에 게 알 

게 되 고  또 요엠의 친족이 바로에 게 드러나체 
되 니 라  

14  요 셉 이  보내 어 그 부 친  야곱과 온 친 족  일 
혼 다섯 사랍율 청 하였더니 
1 5  야곱이 애 굽으로 내려가 자 기 와  우 리  조상 

률이 거기서 죽고 
16 세 쟁 으로. 옮기위 아브라함이 세 쟁  하몰의 자 

손에 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텀에 장사되 니 라  
1 7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 게 약속하신 때 가  가 

까우매 이 스라앨 백 성 이  애굽에 서  번성하여 많 
아졌더 니  
1 8  요셉융 알 지  못하는 새 임 금이 애굽 왕위 

에 오르매 
19 그가 우리 족속에 께 궤 계 활  써 서  조상들올 

괴롭게 하여 그 어 린아이 틀융 내어 버 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새 
20 그때에 모 세 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 기 에  아 

릅다운지 라 그 부천 의  집 에 서  석 활융 걸 리 우  
더 니  
2 1  버 리 운 후 에  바로의 딸 이  가져 다가 자 기  아 

들로 기르매 
22 모쩌 가 애 굽  사랍의 학술융 다 배워 그 말 

과 행사가 놓하더 라 
23 나이 사섭이 되 매  그 형 제  이 스라옐 자손 

용 톨아볼 생 각이 나더 니 
24 한 사랍의 원용한 일당합융 보고 보호하 

여 압쩨 받는 자홉 위 하여 원수훌 갚아 애 굽  사 
랍율 쳐죽이 니 라  
25 저 는  그 형 제 들이 하나님 쩨 서  자기의 손올 
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융 깨달으 리 라고 생 각  
하였으나 저회 가 깨 닫지 못하였더 라 
26 이 쯤날 이 스라앨 사랍이 싹율 때에 모세 가 

와서 화목시 키 려 하여 가로되 너 회 는  형 제 라  어 
찍 서 로  해하느냐 하니 
27 그 동무찰 해하는 사랍이 모세 릅 밀뜨려 가 

로되 누가 너 끓  관원 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 에  
세웠느냐 
28 네가 어 쩨  얘 굽  사랍을 죽엄과 같이 또 나 



훌 죽이 려 느냐 하니 
29 모세 가 이 말올 인 하여 도주하여 미 디 안  땅 

에서 나그네 되 어  거 기 서  아들 둘올 낳으니 라  
3 0  사 십  년이 차 매  천 사 가  시 내  산 광야 가시 

나무 떨 기  불꽃 가운데 서  그에 게 보이 거늘 
31 모세 가 이 광경올 보고 기 이 히  여 겨  알아 

보려 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었어 
32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파 이 

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로라 하신 대 모세 가 무서 
훼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 라 
33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의 신올 벗으라 너 

셨는 곳은 거 룩한 땅이 니 라  
34 내 백 성 이  애 굽에 서  피 로옵 받움올 내 가  정 
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 리 훌  듣고 저 회 률  구 
원하려고 내 려 왔노니 시 방  내 가  너 를  애 굽으로 
보내 리 라  하시 니 라  
35 저 희  말이 누 가  너 훌  판원 과 재 판장으로 세 

웠느냐 하며 가 절하던 그 모세 룹 하나넘 은 가 
시 나무 떨 기  가운 데서 보이 던 천사의 손올 의 탁  
하여 판원 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 셨으니 
36 이 사랍이 백성올 인 도하여 나오거l 하고 

얘 굽과 홍해 와 광야에 서 사십 년 간  기사와 표 
척올 행 하였느니 라 
37 이 스라앨 자손올 대 하여 하나님 이 너회 형 

제 가운 데 서  나와 같은 선 지 자률 세우리 라 하 
던 자가 곧 이 모세 라 
38 시 내  산에 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 
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에 있었고 또 생 명 의  도 
률 받아 우리에 게 주 던  자가 이 사랍이 라 
39 우 리  조상틀이 모세에 게 복종치 아니 하고 

자 하여 거 컬하며 그 마옴이 도리어 애 굽으로 
향하여 
40 아론더 러 이 르되 우 리 흘  인 도할 신 틀을 우 
리 률  위 하여 만툴라 얘 굽  땅에 서 우 리 롭  인 도  
하 던  이 모세 는 어 떻 게 되 었는지 알 지  못하노라 
하고 
41 그 때 에  저 회 가  송아지 즙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 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올 기빼하 
더니 
42  하나님 이 돌이 키 사  저 회 흘  그 하늘의 군대 

섬 기 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 
에 기 록된 바 

이 스라엘 의 집 이 여  사섭 년올 광야에 서 너 회  
가 희 생 과  재 물올 내 게  드린 일 이  있었느냐 
43 몰록의 장막과 신 패환의 별 올  받듭었읍 
이 여  이 것은 너 회 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 
상이 로다 내 가  너 희 률  바뺑 론 밖에 옮기 리라 

1 .  c!1 환창의 개요와 그 가치률 설명 하라. 

성 경  본문 9 1  
합과 같으니 라 
44 광야에 서 우리 조상들에 게 증 거 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 것은 모세에 게 말씀하신 이 가  명 하  
사 저 가  본 그  식 대 로 만뜰게 하 신  것 이 라  
45 우 리  조상들이 그것올 받아 하나님 이 저 회  

앞에 서 쫓아내 신 이 방인 의  땅올 점 령 할 때 에  여 
호수아와 함께 가지 고 들어가서 다윗 때 까 지  이 
르니 라 
46 다윗 이 하나님 앞에 서 은혜 릎 받아 야곱의 

집 융  위 하여 하나님 의 처 소룹 준비 케 하여 닫 
라 하더 니  
4 7  솔로몬이 그 괄  위 하여 집 올  지 었느니 라 
48 그러 나 지 극히 높으신 이 는  손으로 지 은  곳 

에 계 시 지  아니 하시 나니 선 지 자의 말한 바 
49 주쩨 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 
은 나의 발동상이 니 너 회 가  나륭 위 하여 무 
슨 집 올  짓 겠으며 나의 안 식 할  처 소가 어 디뇨 
50 이 모든 것 이  다 내 손으로 지 은  것이 아 

나 냐  
함과 같으니 라  
5 1  목 이  곧고 마음과 귀 에  할 례 를  받 지  못 한  

사람뜰아 너 희 가 항상 성 령 올 거 스 려  너 회  조 
상파 같이 너 회 도  하는도다 
52 너희 조상틀은 선 지 자  중에 누구릎 핍 박 지 

아니 하였느냐 의 인 이  오시 리 라  예 언한 자릎올 
저 회 가 죽였고 이 제  너 회 는  그 의 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 한 자 가  되 나니 
53 너 회 가  천 사의 전한 흩법올 받고도 지 커 지 

아니 하였도다 하니 라 
54 저 회 가  이 알융 듣고 마융에 쩔 려  저 룹  향 

하여 이 훌  갈거놓 
55 스데 반이 성 령 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 러 러  

주 목하여 하나님 의 영 광과 및 예 수께 서  하나넘 
우편에 서신 것올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 리 고  인 자 가  하나넘 

우편에 서신 것올 보노라 한대 
57 저 회 가  큰소리 를 지 르며 귀릎 막고 일 심  

으로 그에 게 달 려 틀어 
58 성 밖에 내 치 고  톨로 켈 새  중인들이 옷올 

벗어 사울이 라 하는 청 년의 발 앞에 두니 라 
59 저 회 가  톨로 스 데 반을 치 니  스데 반이 부르 

짖 어  가로되 주 예 수여 내 영 혼율 받으시옵소 
서 하고 
60 무릎올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최 

룹 저 틀에 게  폴 리 지  마융소서 이 말올 하고 자 
니 라  

lÃl ( 1 )  본장에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최 초의 순교자인 스데 반 집사의 셜 교와 죽음올 목격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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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 기 서  우리는 그의 셜교가 본장의 대부분올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 는데 그의 
셜교가 그 성 격상 무죄 방면 (放免) 이 되 기  위 해  행하였던 자기 변명이나 또는 어떤 의 
미 를  해껄하는 변호가 아님올 알 수 있다. 

(3) 그보다 그의 셜 교는 그 당시 유대교의 형 식 주의에 대 한  기독교의 메시지 를  전파한 것 
이 고  또 백성올 지도하는 자들이 나사렛 예수흘 이스라엘의 메시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 안에 예비된 구원을 깨 닫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탄핵 척 (彈刻 的) 인 변호였다. 

(4 ) 이와 같은 스데 반의 셜교를 듣고 심령 에 가책올 느낀 유대 인틀은 자신들의 완악합과 
무지 함올 회 개하기 보다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인해 스데 반올 돌로 쳐 죽였다. 

(5 )  한편 신약 성 경에 나타난 젤교 중에서 가장 긴 스데 반 집사의 셜 교는 신약 시 대 에  구 
약 역사흘 재음미하면서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 시 의  점 진성 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 
서 그 가치를 높이 평 가할 수 었다 (참조， 고전 13: 12) . 

(6) 결국 스데 반은 살기 (殺氣) 에 가득 찬 유대 인들의 손에 의 해  죽었지 만 죽음의 자리 에서 
도 원수들의 최를 용서하며 평온하고 경건하게 순교하였다. 이 러 한  그의 모습은 초대 
교회 성 도뜰에게 위로와 용기률 심 어  주었고 또한 그의 셜교는 초대 교회 성도들의 믿 
음의 터활 더 욱  견고하게 하였다 (창조， 엠 3 : 17) . 

2. c!1 스테 반이 공희원틀 앞에셔 행 한  셜쿄의 내용윤 푸엇언가 ? (1-53철) 
(AJ ( 1 )  본서 의 저자인 누가는 본장의 많은 지 면올 할애하여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공회 훤들 

앞에서 행 한  셜교를 기록하였다. 
(2)  그 이유는 스데반의 셜교가 언약과 성취 곧 계시의 점진성 이라는 측면에서 구약의 역 

사률 재초명 하였을 뿐만 아니 라 기독교훌 변중하는 첫 번째 절교였기 때문이다. 
(3) 그러 면 스데 반이 공회훤틀 앞에서 행 한  껄교의 내 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세 부분 

으로 나누어 생 각할 수 었다. 
(4) 첫째，  스데 반은 아브라함과 언약올 맺으신 하나님께서 요셉올 홍하여 그 언약을 성 취 하  

셨다고 얼명하였다 (2- 16철) . 
(5) 둘째， 하나님은 모사l름 부르시사 이스라앨 백성올 압제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그들에 게  율법을 허 락하시어 온전한 충성올 다짐하게 하셨올 뿐만 아니라 촉복의 땅 
가나안으로 당신의 백성들율 인도하셨다고 스데 반은 강조하였다 (17-45철) . 

(6) 세째 ，  하나님은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율 위한 처 소룰 준비케 하여 달라는 간구 (삼하 7 :  
1-13) 훌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에  웅답 (왕상 8:20) 하여 이루게 하셨다고 스데반은 껄명 
하였다. 

(7) 한편 스태반은 하나님께서 성 전에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성 전이 었기 전 장막율 사 
용하던 시 대 에도 인간과 함쩨 계 셨음을 상기시 키 면서 예루살렘 성 전만올 고집하는 유 
대언의 전숭올 반박하였다. 

(8) 아울러 메시야 출현올 예고한 선지자물의 예언올 무시 한 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 전  
모독죄와 율법올 거스린 최목옴 씌워 죽인 완고한 유대 인 초상들의 소행올 스데 반은 
책 망하였다. 

(9) 결국 스데반이 행 한  껄교률 요약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곧 구속(救觸) 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거 기서 메시야훌 입중하며 율법의 예 언올 멸시 하고 그리스도률 죽인 유대 
인들의 최 룹  지 적한 것이다. 

3. 팅 스데 반의 썰 교  가운태 예수 그리스도의 생 애활 예시(覆示) 한 것운 무엇언가 ? (1-53철) 
(Ã) ( 1 )  그의 형 체들의 시 기룹 받아 노예로 팔렸지 만 (9철) 여호와 하나님 이 구해 내어 그틀의 

보호자가 되 재  한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형제들에게 배척올 당하고 
(마 13:57) 척 들의 손에 팔려 죽임올 당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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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그러 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률 사망에서 얼으켜 세 워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 고. 
모든 사람의 주 (主)로 삼아 그들의 구셰 주로 보내어 이스라앨융 회 개 케  하고 최 룹  사 
면케 하셨다. 

(3 )  한편 동포들에게 오해와 저항올 받았지 만 (27， 28절) 후에 그들올 자유의 킬로 이끌고 
나갔던 모서l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 게  오셨다가 그들로부터 배 
척 받으셨을 뿐만 아니 라 (막 6 :3 ; 요 1 : 1 1) 그들올 죄 와  죽음으로부터 해 방시 키 기  위 해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다시 오실 것이다. 

(4 ) 이와 같이 우리는 스데 반의 젤교 가운데 나타난 요셉파 모세의 생 애가 결국 예수 그리 
스도의 삶을 예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5 )  성도틀이 신 • 구약 성 경 의  메시지룰 계 시 의  점 진성 (漸進性) 곧 구약 시 대 에  예언된 말 
씀들이 신약 시 대 에  성 취 되었다는 관점올 가지고 접 하게 되 면  신 • 구약 성 경  전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의 구속 사역 (救觸使投) 을 보다 분명히 깨 닫게 될 것이다 (참조， 마  
5 : 18 ; 녹 21 :33) . 

4. 힘 공회원물의 섬문에 스쩨 반운 어 떻게 대 처  (對處) 했는가 ? (1철)  
rA1 ( 1 )  6 : 1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헤드린 앞에 선 스데 반은 두려움에 떨 거 나  위축되 지  않 

고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랍들올 감동시킬 만한 영팡이 그의 얼굴에 가득하였다. 
(2 )  이 때  스데반올 고소한 거짓 중인뜰의 중언을 틀고 있던 대제사장은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과 동얼한 것이냐고 스데 반에 게  질문하였다. 
(3) 이 질문은 스데 반에 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충언이 사실과 같다고 

인정 할 경우 스데 반은 온갖 모욕파 멸시 훌륭 받으며 죽읍윷 면치 못하게 되 기  때문이다. 
(4 ) 이 러 한 생사의 기로 (峰路) 에 선 스데 반은 자신의 명 예를 회 복하거나 목숨올 구하기 

위 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오칙 이스라앨 역사 속에 나타난 진의 률 밝히는 
데 만  열중하였다 (참ξ 마 10 :39) . 

(5 )  이 와  같이 스데반은 자신에 게  닥쳐 올 고난올 예 견하였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 영광 
과 그 나라의 확장올 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귀한 생 명융 주툴 위해 바치 기로 
결심 하였던 것이다 (참조， 왕하 23:3 ; 대 하 15 : 15 ; 빌 3 :8) .  

(6)  오늘날 성도들에 게 요구되는 것은 어느 곳에서 누구톨 대하돈 좌로나 우로나 치 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 본분을 지키는 지조있는 신앙인의 자셰 이다(창조， 신 2 :27; 마 
5 : 13， 14) . 

5. c!1 스데 반은 어 며 한  언사말로 셜교률 시 작했는가 ? (2철)  
밍 ( 1 )  스데 반은 ‘여 러 분  부형 (父兄) 률이여 들으소서’ 라는 주의 를 환기시 키 는  인사말올 통해 

융법 의 진의를 밝히는 설 교몰 하기 시 작했다. 
(2 )  공회 원들과 스데 반올 고소한 자들은 스데 반올 유대 인에 대 환  배 교자  또는 그들의 척으 

로 간주하고 있었다. 
' (3) 그러 나 스데반은 이들의 그러 한 선입견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부드렵 고  예의바른 인 

사말올 통해 자신의 셜교에 귀 기 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4 ) 이 와  같이 스데반은 자기를 시 기하고 멸시 하는 자뜰에 맞서 욕셀을 하거나 분올 내지 

않고 정중히 예의룹 갖추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 향기를 나타내었다. 
(5 )  오늘날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언격활 고양 (高提) 해 야  할 것 이 며  최는 

단호히 미워하되 사랍은 미워하지 않는 태도를 몸에 익 혀야 한다 (참조， 잠 15 : 1 ; 16 :24 ; 
전 10 : 12 ; 골 4 : 6 ;  덤후 1 : 13 ;  딛 2 :8) . 

6. 힘 스데 반이 아브라함의 소명 (검命) 으로 자신의 젤교홉 시 작하는 이유는 무 엇 인가 ? 
(2-8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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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Ã) ( 1 )  유대 인들은 모세 와 모세 의 율법올 거 의  절대적으로 믿었으며 그래서 왈법을 거 역 하면 
사정없이 법 대로 처 단하였다. 

(2) 그런데 여 기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껄교를 시 작하는 것은 하나님 의 구속 계 
시 가  모세의 율법 에 근거한 것이 아니 고 그 이전 아브라함의 소명과 언약 (言約) 에 근 
거하고 있움올 밝히므로 그틀의 교만한 생 각올 깨 우치 기  위 해 서 이 다. 

(3) 다시 말해 그룰이 거의 신격화했던 모세 의 옳법은 하나님 이 먼저 아브라함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부르시 고 그와 언약올 맺으사 당신의 돼 한  백성들에 게  구원 
의 계 시 를  점 차  구체적 이 고  풍성 하게 보여 주기 위 해  허 락된 것임올 자각케 하기 위 해  
먼 저  셜 명 하고 었다. 

(4 ) 즉 계 시 의  점 진성 (The Progressiveness of Revelation) 이라는 측면에서 융법보다 앞 
선 구원의 약속올 유대 인들에 게  상기시 키 기  위 해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자신의 셜교를 
시 작한 것이다 (참조， 창 17 : 2-8 ; 갈 3 : 17) . 

7. (!1 하나념 은  아브라합과 언약 (言約) 울 맺으시 기  위 하여 맨 쳐융 어 디 얘셔 그률 부르셨 
는가 ? (2절 )  

� (1 )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올 때 에’ 그를 부르셨다. 
(2) 여 기 서  ‘메소보다미아’ 는 티그리스 (Tigris) 와 유프라태스 (Euphrates) 두 강으로 둘러 

싸인 고대의 도시로서 구약 성 경 에서 는  ‘갈대아 우르’ 로 기록되어 있다. 
(3) 그런데 창 12 : 1-3의 기록에 의 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올 받은 곳이 하란으로 되 어  있 

는데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올 부르신 장소가 ‘갈대아 우르’ 라는 것과 차이 가 난다. 
(4 ) 그러 나 본절의 내 용이 전반척 인 구익: 성 경의 기륙과 멸치하며 (창 15 :7 ; 수 24 :2， 3 ; 느9 : 

7) 또한 유대의 역사가 요쩨푸스 (Josephus) 의 의 견에도 부합한다. 
(5) 그러므로 우리는 맨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 부르심올 받아 아버지 

데 라와 함께 그곳을 떠 난  후 하란에 도착하여 거 기서 거주하다가 데 라가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이통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 (!1 아브라함파 언 약융 맺 기  위 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명 청은 무엇인가 ? (2철)  
lAl ( 1 )  ‘영광 (榮光) 의 하나님 ’ 이시다. 

(2) 이 하나님온 곧 자신올 영광으로 드러내신 하나님 이 시 다 (참초， 출 16 : 7， 10 ;24 : 16 ; 레 9 :  
6， 23 ; 민 14 : 10 ; 16 : 19 ; 요 12 :41) . 

(3) 즉 빛나는 모습의 하나님 이실 뿐만 아니 라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영광받으실 분이라는 
뜻이다. 

(4 ) 사도 바윷은 이 와  비슷한 귀철인 ‘ 영광의 주’ 률 사용했다 (고전 2 :8) . 
9. (!1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부르질 째 그에게 명 한  말씀은 무엇인가 ? (3， 4철) 

fÃ) ( 1 )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최 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고향 (故鄭) 과  친척을 떠 
나 네 게  보일 땅으로 가라’ 고 명 령하셨다. 

(2 ) ' 이  말씀에는 목적지 나  떠나야 할 시 기  풍 그 어 떤  구체적 인  제 시 가  없이 단지 떠 나라 
고 하는 막연한 말씀뿔이다. 

(3 )  그러 나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창11 : 31) 차기의 정든 고향과 친척올 떠나 
출발하였고， 하나님은 이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파 믿음올 보시 고 그를 하란으로 인도하 
셨고 가나안까지 동행하셨다. 

(4 )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장래 기 업 으로 받올 땅에 대 해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 
고 그냥 떠나라고 명 하셨으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의 심 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합으 
로써 ‘복의 근웬이 되 리라’ 는 축복을 받았을 뿔만 아니라 믿용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영 광을 누리 게 되었다 (창 1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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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 러 한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의 자세는 합리 적， 객 관  타당성 이 라는 명목 아래 성 경  

말씀올 재편집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올 취 사  선 택  (取擔選擇) 하는 성도들에 
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다(참조， 창 6 :22 ; 수 11 : 15 ; 왕하 18 :6 ; 녹 2 :39 ;히 
5 :8) . 

10. c!l 하나념 쩌셔 아브라함에 게 주신 약속운 어 떤  내 용 인가 ? (5-8절) 
(A1 ( 1 )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유업 을 주지 않으시 고 다만 그와 그의 후손에 게 이 땅윷 주시 

겠다고 약속하셨다(참초， 창 15 : 1-11) . 
(2 )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외국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으면서 종 

살이 를 하며 학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참초. 창 15 :  13) . 
(3 )  그리 고 하나님 께서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나라를 친히 심 판하겠고 그 뒤 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가나안 땅에서 당신올 예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참조， 창 15 : 14 ;  
출 3 : 12) . 

(4 )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중표로서 할례의 언약올 주셨다 (참조， 창 17 :  1 
- 14 ; 롭 4 : 13) . 

(5)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께 주신 약속은 약속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방적 인 명 령 이 
었으며 그 약속의 내용은 인간인 아브라함이 받아들이 기 어 려운 것이었다. 

(6 )  그러 나 아브라함은 ‘ 믿음이 없어 하나님 의 약속을 의 심 치  않고 믿음에 견고 (堅固 )하 
여 져 서  하나님께 영광올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올 능히 이루실 줄올 확신’ 하였다 (롬4 :  
20， 21) . 

11. c!1 스데 반은 아브라함을 어 떤  인물로 껄명 하였는가 ? (3-8절) 
fA1 ( 1 )  첫째，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랍이었다. 그는 ‘네 고향파 친척을 떠 나라’ 는 하나님 의 명 

령에 이 유와 방법 그리고 중거도 요구하지 않고 순종했다 (참조， 롬 4 :2) . 
(2 )  물째 ，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랍이었다. 그가 벼록 잘 바를 알지 못했으나 (히 11 :8} 하나 

님 의  지도를 따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올 이루리라 (롬 8 :28) 는 것을 믿어 의 심 치  
않았다. 비 록  그가 나이 많고 자녀 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의 약속대로 그 후손이 그 땅 
올 유업으로 받올 것올 믿었다 (참조， 롭 4 :  19) . 

(3) 세째，  아브라함은 희 망의 사랍이었다. 즉 그는 죽올 때 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을 
보지 못했으나 그 약속의 성취률 의심 치 않고 소망하였다. 

(4 )  이 와  같이 스데 반은 아브라함올 믿는 모든 자의 모범 적 인  조상 (롬 4 : 11 ) 으로 셜 명 하였 
다. 한편 스데 반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 로  말미 
암은 것이라는 사실올 유대 지도자들에 게 인식시 키 려 는  의도룰 가지 고 있었다. 

(5 )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과 신앙율 이 야기 로만 기 억 할  것이 아니 
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연 결시 켜야 한다 (참ξ 약 1 : 22) . 

12. 힘 ‘할례 (團j禮) 의 언약 (콤約) ’ 에 대혜 설 명 하라 (8절) . 
lÃl ( 1 )  할례 ( Circumcision) 란 음경 (陰훌) 의 맨 끝 표피를 수술하여 체 거 시 키 는  것올 말한다. 

초기 에는 할례 의식에 부섯돌로 만든 칼올 사용하다가 그 후에는 쇠 칼올 썼다고 한다. 
(2 )  한편 언약(Covenant) 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인데 ‘자른다’ 라는 어 근을 가지고 있다. 

이 것은 언약을 위 해  짐숭올 잡아 그 몹올 자른 것 (창 15 : 10 ; 렘 34 : 18} 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데 언약올 파기할 경우 파기 한 쪽이 이와 같은 죽음올 당해야 한다는 엄숙 
함이 내포되어 있다. 

(3 )  그러므로 ‘할혜의 언약’ 이 란  언약의 백성 이 생 식 기 의  표피를 거룩하게 체 거 함으로 하 
나님 과 인간 사이 에 맺어 지는 엄숙한 약속이 다. 

(4 )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율 맺으실 때 할례롤 언약의 중표로 명하셨으며 이 같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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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올 낳아 8얼 만에 할례를 행 하였기에 언약의 줄은 이 삭에 
서 야곱으로 계속되 어  야곱의 후대까지 연결되었다. 

(5 )  또한 이 언약에는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영 적으로 새 로와지는 사상이 이 가운데 내 포되 
어 있다. 

(6) 그런데 우리가 기 억 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활례를 통하여 의 롭게 된 것이 아니 요 아 
직 할혜를 받지 않았을 때에 이 미  의롭다 하섬올 얻었다는 점 이다. 

(7) 이 점 에  대 해  사도 바울도 ‘저가 할례의 표률 받은 것은 무할례 시 에  믿음으로 된 의 를  
인 (印) 친 것이니’ (롬 4 : 11) 라고 동얼한 사실올 논하였다. 

(8) 결국 ‘할례의 언약’ 이 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올 불러 이 미  의롭다 칭 하신 후 그와 언 
약올 맺으시 되  그 중표로 활례롤 명 한  하나님파 인간의 새로운 약속을 뜻한다. 

13. 힘 아브라함에 게 주 신  약속을 통하여 우려가 얻을 수 었는 교훈은 무 엇 인가 ? (2-8절) 
(AJ ( 1 )  하나님 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미  계획되어 진 것이라는 점 이 다. 아브라함이 어 떤  유산도 

없었고 후사 (後關) 도 없었올 때 이 지 만  그는 이 두 가지름 가지 게 될 것이라 약속받았 
었다. 전자는 약속의 땅이요 후자는 약속의 아들이다. 그러 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해 
서 이 두 가지률 이 미  소유했던 것이다. 

(2 )  또한 하나님 의 약속은 때 로  더디 이루어 지 기도 하지만 확실히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이 
약속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 럽 쉽 게  이루어 지지는 않지 만 하나님의 뭇 가운데 척 절한 
시 기 에  성 취된다. 

(3) 그리고 하나님 의 백성 이 일시 적으로는 곤경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 
올 구출하시 고 그들올 압제하던 자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4 )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정 가운데 자녀들을 택 하시 고  당신의 섭 리  가운데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당신의 빽성들올 궁극적으로 선 한  킬로 인도하신다(참조， 시 23: 
2， 3) . 

(5 )  그러 므로 성도들은 오늘의 삶이 비록 힘들고 벅 찰지라도 원 망하거나 실 망하지 않고 모 
든 것올 합력하여 션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활 수 있다 (참조， 시 119 :71 ;  합 3 :  
17， 18;  고후 6 : 10 ;  히 10 : 34 ;  뱅 전 4 : 12， 13) . 

14. c!l 스데 반윤 요씹윷 어 떤  관점 에 셔  언급하였는가 ? (9-16철) 
(AJ ( 1 )  요셉 에 대 한  이 야기 는  창 37-41 장에 자쩨 하게 기록되어 었다. 

(2)  그런데 스데 반이 공회 앞에서 요셉 의 생 애를 다시 거론하였는데 그는 두 가지 관점에 
서 요셉 의 삶융 언급하였다. 

(3) 첫째，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융 통하여 점 진척 으로 성 취 되 었다는 것이다. 측 하나님쩨 
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곧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 (창 13 : 16) 
라는 말씀이 요샘 의 때 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다. 

(4) 둘째，  요셉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근첩한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첨이다. 
(5) 결국 스데 반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예표로서의 요셉을 껄명하 

였다. 
15. tI 요생의 생 애  가운데 그리스도훌 예표하는 것윤 무엇언가 ? (9-16철) 

fÄ) ( 1 )  첫째， 요셉은 은 20개 에  애굽으로 활려 갔다 (창 37 : 28) .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은 삼 
섬 에  팔려 대 제사장들에게 넘 겨졌다 (마26 : 15) .  

(2)  둘째， 요셉은 바로 자기의 형제틀에 의 해  노예로 팔려 고난율 당했다. 이 와  같이 그리스 
도에 대 한  배 반  역시 그리스도의 육신척 인  통족 (同 族 ) 언 유대 민족에 의 한  것이었으며 
(요 1 : 11 )  흑히 그의 제자들 가운패 한 사랍에 의 한  것이었다 (마26 :  14) . 

( 3) 세째，  요셉 의 형들은 요셉 이 그들의 아버지 에 게  가장 사랑올 받는 것과 요셉 의 꿈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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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  위대성올 시 기 했다 (창 37 :4， 5} .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 한  사랍들의 반감 또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진실함， 위 대 합  때문이 었다. 

(4 ) 네째， 가혹한 중상， 고발， 투옥과 같은 형 태 의  이 고통들은 모두 당해야 할 정 당한 이유 
없이 애굽에서 요셉이 겪윤 것 (창 39장) 이었다. 이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도 까닭없이 수 
난올 받으셨다 (마26， 27장) .  

(5 )  다섯째， 하나님께서 요씹올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내사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던 것처 
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사 당신의 보화 우편에 앉게 하셨다. 

(6 )  여섯째.  구원의 대상자는 요셉 올 노예 로 팔았던 그의 형 제 들  뿐만 아니 라 그의 전 가족 
이었다. 마찬가지 로 그리스도의 구원 역 시  그룹 죽음에 팔았던 사랍틀 뿐 아니 라 하나님 
께 속한 모든 사랍올 목표로 하고 있다. 

(7) 일곱째， 요셉 은 그의 형제틀이나 아버지 에 게  자기의 호의 룹 받아들이 고 그가 주는 보조 
금으로 생 활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요구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역 
시 죄 인들에게 회 개 하고 당신올 영접하라는 것 이 외 에  다룬 어 떤  요구도 하시지 않는다. 

(8) 이 와  같이 요셉 의 생 애 는  구약 성 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 애 를  가장 많 
이 예표하고 있다. 

16. 힘 스데 반이 요셉의 생 애훌 요약하여 전한 취 지 는  무엇언가 ? (9-16철) 
{ÃJ ( 1 )  스데 반은 유대 인들에게 그들의 시 작이 초라하고 미미 (微微) 하였음올 깨 닫게 하기 위 해  

그들의 그릇된 교만옳 지 적하려 했다. 
(2) 즉 원 래  유대는 보잘것없이 아주 작은 민족(출 1 :5}이었으나 하나님 의 축복으로 애 굽에 

서 번성하여 큰 민족율 형 성 (출 12 :37， 38} 하게 되 었고， 또한 애굽의 노예 생 활에서 하 
나님 의 은혜로 인도되 어 져  나왔음올 상기시 키 려 하였다. 

(3 )  또한 스데반은 요셉 의 형체들 곧 12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의 형 제  요셉올 시 기하여 애 
굽에 팔아 버 린  최악올 언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 고 사도들올 핍 박하는 행 위 가  
그와 동일한 최악임올 강조하였다. 

(4 ) 그리고 스데 반은 그들의 조상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기까지 400년이 란 긴 세월 
이 걸렸고， 또 그 땅에 기근파 륜 고난 (창 41 : 54 ;42 :5} 이 있었던 사실윷 상기시 켰는데 
이 것은 유대인들이 비 록  하나님 의 축복인 언약올 받은 상속자이 더 라도 그물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최악올 범 한다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율 교훈하기 위 합이 다. 

(5 )  아울러 스데반은 가나안 땅에 묻히기 를  간절히 소망 (창 50 :5) 했던 야곱의 믿음이 단지 
조국애의 차원올 넘어서서 하늘나라를 바랐다는 사실올 명 백 히  하고자 요셉의 생 애를 
언급하였다 (참조， 히 4 :8-10) . 

(6 )  더우기 스데 반은 요셉의 생 애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별개의 삶이 아니 요 아브라함의 언 
약과 촉복이 (창 12 :2) 하나님 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셉으로 이 어 져  점 진척 으로 성 취  (출 
1 : 7} 되어 가는 과정 임올 인식시 키 기  위 해서 아브라함에 이어 요셉 의 생 애를 언급했던 
것이다. 

(7) 이 러 한 스데 반의 관점으로부터 우리는 성 경올 정확하게 이해하는 열쇠 가 성 경  전 체 의  
역 사  곧 구속사 (H eilsge schich te) 를 바르게 아는 것 과  직 결되어 있음올 배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역사를 자기 민족의 구속에 만 국한시 켰올 뿐 아니 라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메시야에 대해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ct1 요씹 에 게  내 리 신  하나님의 촉복이 무엇인지 열거( 列擊) 하라 (9， 10절) .  
!Ã) ( 1 )  첫째， ‘하나님 이 저와 함께 계셨다’. 비록 그의 형제들은 요셉올 외 면하며 시 기， 질투하 

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뜻 가운데 보호하시 고 인도하셨다 (창 39 :2， 21， 23 ; 시 91 :  
15 ; 요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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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둘째， ‘그 모든 환난 l뿔、難) 에서 건져 내셨다’. 하나님은 요셉올 그의 형제들의 손에서 
건져 내셨고， 억 울한 누명 과 오랜 세월 동안의 투옥 생활로부터 구출해 내 셨다 (창 41 : 
14， 15;48 : 16 ; 시  33 : 19 ; 54 :7 ; 살후 3 :2) . 

(3)  셰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 t恩觸) 과 지혜 (智慧) 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요셉 에 
거l 지 혜룹 부어 주시므로 그는 꿈으로 인해 고심 하는 바로 왕의 번민을 해 결시 켜  줄 
수 있었다 (창41 :39 ; 약 1  :5) . 

(4 ) 네째，  하나님 께서는 요셉올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 고 또한 그룹 바로의 집올 다스릴 치 
리 자 (治理者) 로  높이셨다 (창41 :40， 41 ; 신  28: 13) . 

(5 )  이 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 의 선돼을 받은 자 (者) 로서 성 실과 믿음올 삶의 현장에서 실 
천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인정 (誌定) 올 받아 그의 형제와 민족올 구원하고 이 방  나라 
를 통치하는 촉복올 받아 누리 게 되었다. 

(6 )  영 원 히  죽올 수 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 결케 되 어  새 삶올 얻 
게 되 었으므로 성도틀은 썩 어 져  갈 구습을 벗어버 리 고 (엘 4 :22， 23) 하나님올 따라 의 
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을 받은 새 사랍올 입어 하늘의 신 령 한  것과 땅의 기 륨진 
것쓸 받아 누리 기에 합당한 자틀이 되어야겠다 (엠 1 :3} . 

18. ct1 하나념 이 요생 에 게  부 여 한  은총과 저 혜 란  어 떤  것 인가 ?  (10철)  
(A1 (1 )  은총의 사전척 의미는 높은 사랍에 게서 받는 륙별한 사량을 말하는데 헬라어 본래의 

뜻은 육체미 룹  가리켰으며 거기서 누구나 사랑하는 인격미 곧 좋은 의미의 ‘매 력’  이 란 
뜻으로 변했다. 

(2 )  이 러 한  의 미에서 요셉은 은총올 받은 인물이었다. 요셉은 불명파 앙심 그리고 실 망의 
사람이 될 가능성 이 컸던 인물이었으나 그는 종살이에서도 그댔고 총리 직 때에도 그랬 
듯이 책 임에 충성하며 모든 일에 최선올 다하였다. 

(3 )  한편 여 기 서  의 미 하는 지 혜  (wisdom) 란 영 리 합， 예민함， 혹온 진리에 대 한  지 척  (知的)
이 해 에  그치지 않는다. 

(4 ) 흑 여 기서 말하는 지 혜 란  사물의 먼 앞을 내다보는 농력 곧 하나님 이 보시는 대로 사 
물올 보고 이 해하는 힘 이 다. 요셉 의 얼생 이 이 지 혜 를  잘 해 명해 주고 있다. 

(5 )  결국 요셉 에 게  부여된 은총파 지 혜 란  모든 사람블이 홈모할 만한 인격과 하나님 의 인 
도하섬올 따라 살아가는 믿읍율 의미 한다. 

(6 )  오늘 이 시 간  성도툴은 이웃으로부터 존경 받율 만한 신앙 인격올 소유하고 있는지 점 
검해 보고 아울러 하나님올 따라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 고전 1 :30;  
덤후 2 :21 ;  뱀 전  1 :2) . 

19. ct1 애품으로 내 려 간  야곱의 자손이 본철에는 75명으로 기폭되 어 었고 출 1 : 5에는 70명 
으로 되 어  었다. 그 차이 첨 융  젤명 하라 (t4철) .  

삐 ( 1 )  야곱올 따라 애굽으로 내 려 간  가족의 수자는 66명 이며 (창46:26) 여 기에 야곱 자신과 
요셉 그리고 요셉 의 두 아들 므낫세 와 에브라임을 합하면 모두 70명 이  된다. 

(2 )  창 46 : 27과 출 1  :5 그리고 신 10 :22 동에는 얘굽으로 내 려 간  자손이 70 명 이 라고 언급 
되어 있으나 본절에는 75명으로 기록되 어  었다. 

(3 )  이 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수자를 섭 단위로 표시 하는 히브리 사고 방식 과 정 확한 
것을 좋아하는 빨라인의 사고 방식 의 차이 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 즉 헬라어 70인역 (LXX) 에는 75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서인 사도행전올 기룩한 
누가는 70인역 의  표기룰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  결국 75명 이 란  수자는 구약 성 경에 기록된 70명 의  수자에 므낫재 의 아들파 에브라임의 
아들， 측 요셉 의 손자 5명올 더 포함시 진 수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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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0 ‘세 캠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 값  주고 산 무법 에 장사되 니 라’에 셔  발견되는 문쩨는 
무엇언가 ? (16철) 

lAì ( 1 )  첫째，  야곱과 조상들이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최 초의 정 착지 였던 세 캠  (창 12 :6， 7) 
에 모두 장사되었다고 스데반은 말했으나， 야곱은 헤브론에 매 장되었고 (창50 : 13) 요셉 
의 뼈만이 세 챔에 묻혔으며 (수 24 :32) 그밖의 조상들의 뼈 가  어 디 에  묻혔는지에 대해 
선 성 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 둘째， 아브라함이 하볼의 자손에게서 세 챔의 한 무덤 을 은으로 값 주고 또는 얼정 액의 
돈올 주고 샀다고 스데반은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산 무텀은 확l브론에 있었고 그것을 
판 사랍은 햇 족속의 에브론이었으며 (창 23 : 16) 야곱이 산 땅은 세 챔 의  한 밭이 었고 
(창 33 :  19) 후에 이 밭에 요셉 의 뼈가 붙혔다 (수 24 : 32) . 

(3) 이 러 한  문쩨 에 대 해  신학자 (빼좋者) 칼빈 (Calvin) 과 메이어 (Meyer) 는 스데 반이 그 
당시 의 긴장된 상황 속에서 잠시 착오를 일으켰다고 셜 명했으며 제롬 (Jerome) 파 노 
우링 (Knowling) 은 모든 조상들이 사마리아의 세 캠 에  묻혔다는 사마리아 전설을 따른 
것 이 라고 해석하였다. 

(4 ) 한편 맹첼 (Ben뽕I) 은 스데 반이 그때 죽음 직전의 급박한 압력올 은연중에 받았으므 
로 아마 야곱이 세 캠  땅올 산 것과 요셉 이 그 땅에 장사되어 진  비슷한 두 사건을 요약 
단축해서 말한 것으로 보았다. 

(5) 이상 (以上) 학자들의 의 견이 우리의 궁금증을 만족하리 만큼 해 결해 주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미 해 결의 문채를 구실로 스데 반이나 본서 저 자인 누가가 받은 성 령 의  언 
도를 의문시 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 다(참조， 덤후 3 : 16 ; 맴후 1 : 21)  . 

21. 힘 이스라옐 백 생 의  수가 번창하여진 째는 언제 인가 ? (17쩔) 
(AJ ( 1 )  흉년올 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 방  나라 애굽으로 내 려 간  야곱의 자손운 겨우 

70명 에  불과했었다 (창46 :27) . 
(2 )  그러 나 그 이후 그 자손은 생육이 중다 (聚多) 하고 강대 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출 1 : 7) 출얘굽 당시 에 보행하는 장정의 수만 60만에 달했다 (출 12 :37， 38). 
(3)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이 번성 (審盛) 한  때 는  타국에서 정 치 · 경제 

적으로 확대 와 박해를 받으며 고생할 때 였다. 
(4 ) 그리 고 구속사적 인 맥 락에서 볼 때 이스라앨 백성 이 번성 한 때 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 

에 게  약속하신 (창 12 :2) 때 가  가까운 시 기 였다. 
(5)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의 약속올 잊고 있었올지 모르지 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프라합과 약속하신 것올 변개 (蠻改) 치 않으시고 당신의 예정 
하신 뜻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올 신실하게 이루셨다(창조， 시 33 : 11 ; 잠 19 : 21 ;  
사 14 :27 ;46 : 10 ;  댐 4 : 28 ; 단 4 :35 ; 엠  1 : 1 1 ; 히 6 : 17) .  

22. (!1 요셉을 알지 못하는 ‘써 엄금’ 은 누구률 가리키는가 ? (18철) 
(A) ( 1 )  이 왕은 애굽에서 왕조 변화로 요셉 의  공로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란 것올 말해 

준다. 
(2 )  전 (前) 왕조는 혁소스 (Hyksos) 왕초였다 (Knobel ) . 이 말은 이 왕의 통치 기 간  동안은 

이스라옐인들의 번성 함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아니 했다는 것을 뜻한다. 
(3) 그러 나 이제 그들에 게 고통이 시 작되 었다. 이 때 까지는 요씹 에 대 한  기 억 과  그가 애 굽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로 이스라엘 사랍들에 게 호의롤 베 풀었다. 
(4 ) 그런데 이 왕은 요셉올 알지도 못했고 관심 도 없었으므로 이스라앨인들이 계속적으로 

번성 하고 그들의 힘이 그 왕국에 위 협 적 인  것으로 형성되어 가자 청 치 적 인  눔으로 냉 
담하게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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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는 애굽의 제 18 왕조의 첫 군주인 아아메스 1세 (Aahmes 1 .  B. C. 1567) 로 믿 어 진  
다. 

23. c!l 스데 반은 휴대 언을 더욱 압제 하는 애굽언물의 행위롤 언급합으로 어 떤  교훈을 하고 
자 했는가 ? (18， 19철) 

fÃì ( 1 )  첫째，  애굽인들의 배은 망덕 (背恩忘德) 이다. 유대 인들은 요셉올 알지 못하는 다른 왕에 
게 압제를 받았다. 이 왕은 요셉 이 애굽을 7 년  기근에서 구원해 내는 데 결정 적 인  역 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출 1 :  14) . 

(2 )  둘째， 애굽인틀의 가혹한 정책과 수단이다. 그들은 고된 노역 (勞投) 올 통하여 조직 적 인  
유대 민족올 말살하려 는 정책올 실시 했다. 

(3 )  세째 .  애굽인들의 잔인하고 비 인도적 (非A道的) 인 잔학성 이다. 즉 그틀은 유대 인틀을 
효과적으로 근절시키려는 목적으로 유아(빼兒) 룹 살해하도록 하였다 (출 1 :  16) . 

(4 ) 한편 스데 반은 유대 인올 애굽인들의 압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 시키 
며 또한 지 난  시 절의 고통올 돌이 켜봄으로써 교만한 자들의 각성올 촉구하기 위해 
애굽인들의 지난날 처사를 언급하였다. 

(5 )  결국 스데 반은 완악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 의 자비와 은총올 망각한 채 스스로 높 
다고 자랑하는 교만에 대 해  과거 하나님 의 역사률 인용함으로 충고하려 했던 것이다 
(참조， 느 9 : 26 ; 고전 14 : 3 ; 골 3 : 16 ; 히 12 : 5 ; 13:22) . 

24. (t1  모세의 생 애률 언급하는 스데 반이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인가 ? (20-36철) 
fÄl ( 1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돼한 백성올 버 리 지  않으시 고 모세를 시 대 적  암혹기 에  선 택 하사 

구원의 킬올 예비 하셨다. 
(2 )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옐 백성 이 거 역 한  모쩨롤 미 디 안  땅에서 친히 연단시 키 고  준 

비 시 키셨다. 
(3 )  그리 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에 게  시내 (Sinai) 산 가까운 광야에서 이스라앨 백성을 구출 

해 내는 데 주역을 담당할 사명올 주셨다 (출 3 : 9， 10) . 
(4 )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게 애굽과 홍해 그리고 광야에서 기사와 이 척올 행하며 하 

나님 의 백성올 구원할 놓력용 허 락하셨다. 
(5 )  결국 스데 반이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 이 팔레스탄 지 역  밖에 있는 자기 백 

성 틀을 잊지 않으시고 섭 리하시 며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다. 
(6 )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 한 자녀틀이 어 떠 한  환경파 처 지 에  봉착했는지 알고 계 시 며  

그틀올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 며 보호하신다(참조， 신  8 : 2 ;32 : 11 ， 12 ; 시  77 :20) . 
25. (t1 모세에게 모톡하는 말을 했다고 혜셔 고발당한 스데 반이 모세 에 대 혜  어 떻게 언급하 

고 었는가 ? (20-23철)  
(AJ ( 1 )  첫째 ，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굽인의 박해가 가장 가혹했율 때 특히 그 출생한 

아이 를 죽이는 잔학한 시 기  곧 예수께서 베툴레햄 에서 겪으셨던 것처 럽 (마2 : 16) 피 의  
법 령 에  회 생 될  위 험 에  직 연했을 당시 에 출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들의 갈 길이 암담하고 그들의 곤혹(困훨) 이 극심 하였올 때 그의 백 성 의  구원올 위해 
준비 하신 일이다. 

(2 )  둘째，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보시 기 에  아름다왔다.’ 측 그는 태 속에서부터 
성 별 (뿔別) 되었고 이 사실이 하나님 보시 기에 아릅답게 여 겨졌다. 

(3 )  세째，  모세는 젖 먹 이 였올 때 석 달 동안 그의 양친에 의 하여 양육받았고 그 다음 하 
나님 의 섭 리에 따라 바로 (Pharaoh) 공주의 아틀처 럽 자라났는데 이 것은 하나님의 특 
별하신 은총과 섭 리 가  그에 게 함께 했다는 사실올 깨닫게 한다. 

(4 )  네째， 궁중에서 교육을 받은 모세는 최 고의 교사들과 서 척을 통하여 다방변의 예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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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에서 자신을 연 마할 기 회 를  얻었고 또한 학문에 탁월한 채능을 갖고 있었는데 . 이 
것은 하나님 의 종으로 활동하기 위 해  필요한 준비 였다. 

(5 )  다섯째， 모세는 ‘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곧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고 논리 가 정 연 했을 
뿐만 아니 라 용기 와 품행과 그 능란합이 그와 비교될 자가 없었다. 

(6 )  이 렇 게  하여 스데 반은 그를 박해하는 자들의 악의에 찬 고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 
만큼 모세 에 대하여 고귀 하고 고매 (高避) 한 사상과 존경심 올  가지 고 있음을 명 백 히 
하였다. 

26. tt1 모세의 삶에 대 해  언급하는 스데 반의 근본적 인 목 적 은  무 엇 인가 ? (20-23절) 
(AJ ( 1 )  먼저 스데 반은 모세 의 삶을 조리 있게 셀명함으로 자신 이 모 세 를  모독하는 언사를 했다 

고 하여 고소환 자들에 게 모세 에 대 한  스데 반 자신 의 분명한 입 장을 보여 주기 위 해서 
였다. 

(2 )  또한 모세 률 모독했다고 스데 반 자신을 고소한 유대 인틀을 향해 모세 의 계 획을 거 절하 
며 ‘누가 너 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 에  세 웠느냐’ 고 모세 를 배 척 하고 불의 를 행 
한 유대 인의 조상들이 야말로 모세 와 하나님 올 거 역 한  자들이 었음올 폭로하기 위 함이 다. 

(3 )  더 우기 모서l 의 삶에 대 해  언급하는 스데 반의 근본적 인  목적은 성 지 (뿔地) 를 신 성 시 하  
는 당시 의 일 반적 인  신앙파는 반대로 땅 위 의  어 떠 한  곳 비 록  그곳이 하나님 이 친히 기 
업 으로 주신 곳이 라고 할지 라도 하나님 이 그 백 성 올  위 하여 행하신 일보다 중요시 되 거  
나 또는 신 성 함올 지 니 지  못한다는 분명 한 요점올 밝히 기 위 해서 였다. 

(4 ) 이 같은 방법 에 의 해  스데 반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 배 와  생 활  그리고 사상의 
구심 점 이  된다는 것올 선포하고자 했던 것이다. 

27. 힘 스데반은 모세가 40세에 이르러 어떤 활동율 하였다고 소개하는가 ?(23-28철) 
� ( 1 )  모세 는 ‘ 나이 사십 이 되 매  그 형 제  이스라엘 자손올 돌아볼 생 각’ 곧 믿음에서 출발한 

(참조， 히 1 1 : 24-26) 사명 감을 갖고 공적 (公的) 인 인물로 활동하려 했다. 
(2 )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구원자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자기 의 동족인 이 스라 

엘인올 학대 하는 애굽인을 쳐죽였다 (24절) . 
(3)  또한 모세 는 이 스라엘의 재판관으로서 활동하였다. 이 사실을 그는 다음날 다투고 있는 

두 명 의  이스라엘인 의  문제룹 중재 (件載) 함으로 그 본을 보였다. 
(4 ) 즉 그틀이 다툴 때 에  그가 나타나서 위 엄 과  권위콜 지 니고 그틀올 즉시 화해시 키 려  하 

였다. 마치 이 스라엘인의 왕자가 그의 백 성 들  사이 의 분쟁올 조정 하듯이 ‘너회는 형 제  
라 어 찌  서 로  해 하느냐’ 라고 책 망하였다. 

(5 )  이 와  같이 모세 의 활동은 이 스라엘인에게는 사랑의 행 위 요  구원의 행 위 였으며 결국 그 
는 자신의 행 할  바와 나아가야 할 바를 바로 깨 닫고 실 천 한  인물이었다. 

28. c+l 스데 반이 모세가 동족 (同族) 인 이스라옐 사랍물에 의 혜  마 다 안으로 도망가재 된 사 
질을 말한 목적은 무 엇 인가 ? (28， 29절) 

(A) ( 1 )  동족올 구출하려 던 모세 의  심 정과 계 획 올  배 척 했던 당시 유대 인 조상들의 행위콜 기억 
하여 겸손하고 자숙 ( 自輔) 해야 할 자들이 이제 와서 마치 모세 를 숭앙하는 자들처 럼 
행 세 하며 사람들올 판단하는 모습을 충고하기 위 해서 이 다 (참조， 마 7 : 3 ;23 : 3， 4 ; 녹 6 : 
46; 요 7 : 23) . 

(2 )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복움이 모세 와 율법 을 파괴 한다고 구실삼아 성 도들올 핍 박하는 
유대 인들의 완악함과 교만합올 그들의 역사를 통해 지 적 하고 그들에 게 째 탈음올 주기 
위 해 서 이 다 (참조， 사 44 : 18 ;  렘 5 : 15 ; 호 5 : 1  ; 마 13 : 13 ; 롭 3 : 11 ， 12) . 

(3 )  결국 스데 반은 유대 인들이 율법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 운  자들임을 상 
기시 키 기  위 해  동족에 의 해  쫓겨 난 모세 의 모습올 언 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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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 도들은 우리의 구원융 차량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 
주어 진 것이 아니 고 하나님 의 전적인 은혜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의 은 
총올 겸손파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한다(참조， 요 15 : 16) . 

29. 힘 스쩨 반이 모세의 마지 막 40년 콜 80쩌 에셔 120세 까지의 삶을 껄명 한 내용윤 무 엇 언  

가 ? (30-44철) 
때 ( 1 )  애굽 황자의 영광올 버 리 고  그 ·동족 이스라엘올 위 해  헌신하고자 노력 했던 모세는 동 

족들의 오혜와 배 척 으로  인해 미 디 안으로 도주 (逃走) 해야 하는 불운용 경 험하였다 (출 
2: 11- 15) . 

(2) 그러 던 중 80세 가 된 모세는 시 내  산 팡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훈데서 하나님 의 영 광  
올 목 격  (훌 3 :2) 하게 되 면서 그는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 애 굽에서 이 스  
라앨 백성 올 인도하여 내라는 막중한 사명올 위 임 받게 되 었다. 

(3) 그리 하여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올 언도하여 내 게  되 었고 광야에서 40년간 기 
사 (홉뿔) 와 이 척융 행 했으며 또한 융법올 이스라엘 액 성 에 게  전하여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너회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률 세우리라’ 고 예언함으로 언약의 계속 
성과 점 진성 올  예 고하였다. 

(4 ) 비 록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 가지 못한 채 느보 산상에서 가나안 땅올 바라보 
며 (신 32 :49， 5이 120써의 나이로 임총 (臨終) 했으나 그는 ‘관원과 속량 (爾良) 하는 자’ 
로 보냄용 받은 인물이었다. 이 것온 그리스도의 사역올 암암리에 언급한 표현이다. 

(5 )  결국 스데반은 모쩨가 동족으로부터 오히려 멸시와 거절올 받았으나 마지막 40년의 삶 
올 통해 하나님의 임재롤 목격한 후 하나님의 부르심올 받고 민족융 위한 해 방자로 또 
한 선지자로 그리고 입법자로 모세가 활동하였읍올 지 척하고 있다 (창조， 학 2 :23; 요 15 :  
16; 고전 1 : 27-29) . 

30. [!] ‘시내 산’ 애 대 혜  간단히 셜명 하라 (30철) .  
삐 ( 1 )  출 3 : 1 에는 하나님 의 현현의 장소로 ‘호랩’ 이라는 산이 기록되 어  있는데， 아마 ‘호랩’ 

은 그 산액의 이 륨이고 ‘시내’ 는 륙정 한 산꼭대 기 의  명 칭 이 었올 것이다. 
(2 )  그러 나 ‘시내’ 를 산맥으로 그리고 ‘호랩’ 올 산꼭대 기로 보는 사랍툴도 있다. 
(3) 한편 시 내  산이 예벨 서l르발 (Jebel Serbal) 이든 라스 에스 수프사패 (Ras-es- Sufsa

feh) 이든， 또는 예 밸  무사 (Jebel Musa) 이든 우리는 아직 단청올 내 리 지  못한다. 
(4 ) 왜냐하면 A. D. 4세 기 이후로부 터 출얘굽기에 나오는 성스러운 산이 시 나이 반도의 꼭 

대 기 에  있는 높은 산맥 중에 있다고 전송되어 왔기 때문이다. 
(5) 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Josephus) 와 사도 바올은 (갈4:25) 시내 산이 아라비 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6 )  결국 현재로서 ‘시내 산’ 의 청확한 위 치 륨  단청지 울  수는 없으나 그곳이 출3 : 1 에  명 

기 (明 記) 된 ‘호웹’ 과 동일한 장소의 이 릅으로 하나님쩨서 모세에 게  당신의 모습을 나 
타내 보이신 곳이라는 첨이다. 

31. [!] ‘가시나무 훨기 불꽃’ 운 푸엇올 의 미 하는가 ? (30철)  
� ( 1 )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나무 떨 기 가  불이 붙었으면서도 타지 않았올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 (主) 의 소리 가 들려 왔기 때문이다. 
(2) 또한 그 모습은 갑동척 인  광경이었다. 측 하나님 이 인간인 모쩨 앞에 나타나셔서 그와 

대 화하셨다는 사실이다. 
(3) 그리 고 그 같은 사실이 두 가지활 암시 척으로 상정 한다. 첫째 모든 최의 혼적을 태워 

없애시는 하나님의 거룩합올 상정한다 (창조， 민 31 :23 ; 첼 22 :20 ; 속 13 :9 ; 말 3 :2 ; 히 12 : 
29) . 둘째， 불 가운태 던져질 수는 있으나 파괴될 수 없는 교회의 불멸성을 상징 한다(참 



30-33젊 103 
초， 사 43 : 2) . 

(4 ) 한편 이 사실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 곧 이스라엘의 역사적 시 련이 불꽃 가운 

데서 지났지 만  결코 소멸하지 않은 것올 상정 한다. 
(5 )  반면 이 불꽃올 아름다운 얼매로 해 석 하는 자들이 었으나 이 러 한  해 석 은  극히 인 간  중 

심 적 인  생 각의 표출로서 마땅히 배제 (排除 ) 되 어 야  한다 (참조， 뻗후 1 : 20， 21) . 
32. (;] 가시 나무 떨기 불꽃을 목 격 한  모세는 어 훤  반웅율 보 였는가 ? (31， 32절) 

lAl ( 1 )  모세 는 그 광경 (光景) 올 보고 기 이 히  여 겼다. 그것윤 그가 애굽에서 배 운  모든 학식 으 

로도 해결할 수 없늠 경 이  (驚異) 로운 것 이 었기 때 문이다 (참조， 용 5 : 9 ; 9 : 10 ; 시  145 : 3 ;  
전 3 : 11 ) . 

( 2 )  또한 모세는 무서 워 떨며 감히 알아보지 봇하였다. 여 기서 ‘무서 워  떨다’라는 말은 하 
나님 께 대 한  경 외 심  (敬홉心) 올 의 미 하며 ‘ 알아보지 못하였다’ 는 것은 인 간  능력 의 한 
계 성  (限界性) 올 말한다. 

(3 )  이 와  같이 하나님 의 현현을 목격 한 모세 는 하나님 의 놀라운 영 광과 위 엄 융  경 외 하며 
하나님 의 음성 에 주목 (注 U ) 하였다 (참조， 시 4 :4 ;33 : 8 ;89 : 7; 합 2 : 20) . 

(4 ) 우리는 이 사실올 통하여 모세도 인간이요 우리 와 같은 성 정  (性情) 올 가진 사랍이며 
특히 하나님 의 위 엄 과  영광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 였옴올 깨 닫게 된다. 

(5 )  그러 므로 모세 를 신 격 화 (�빼格化) 하여 섬 기 며  모든 생 활의 책도률 그의 율법 에 맞추어 
결 정 하고 사랍들을 정 최 한  유대 인들의 독선과 아집은 하나님 의 은혜 와 자비 앞에서 수 
치스러운 행위 였다 (참조， 요 15 : 10 ; 히 10 :9) . 

33. 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 측 아브라함과 이 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로라’ 는 말씀윤 무 
슨 뭇인가 ? (32철) 

(AJ ( 1 )  첫째，  하나님 자신은 과거 와 같이 현재에도 변함없는 분이 라는 사실 이 다. 즉 전에 아브 
라합과 언약한 하나님 은 그 약속을 취 소하거나 잊지 않으시 고 지 금까지 변 함없 이  그 약 
속올 신 설하게 지켜 오셨으며 지금도 그 약속올 이 행하고 계신다는 뜻이 다(참조， 시 102 
: 27 ;  말 3 : 6) . 

(2 )  둘째， 하나님은 영 원토록 불변 (不響) 하시 리 라는 뜻이 다. 다시 말해 하나님 께 서  아브라 
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올 혜 기 치  않으신 것처 럼 비록 모세 가 죽더 라도 하나님 의 신 
실 성 은 변함없으리라는 뜻이 다(참조， 히 1 : 12 ; 13 :8 ; 약 1 :  17) . 

(3 )  결국 하나님 은 과거 현재 미 래에 변치 않으시 고 동일한 사랑과 신 실 함을 당신의 팩성 
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뜻이 다. 

(4 ) 그러 묘로 성 도들은 하나님 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에 감사해야 할 것 이 며  동시 에 하나 
님 올  향한 우리 의 헌신 과 수고 그리고 믿음 또한 혼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참조， 요 14 
: 15， 16 ;  엠 6 :24 ; 덤후 1 : 13 ;  뻗 전  1 : 8) . 

34. (;] ‘네 발의 신융 벗요라’ 는 훗윤 무엇인가 ? (33절) 
� ( 1 )  근동 지 방  사랍들은 보편 적으로 샌뜰 (sandal) 곧 얼종의 슬리퍼 모양의 신을 신고 다 

녔는데， 그것은 그 지 역 이  고용 건조 (홉溫乾操) 하며 먼 지 가  않은 갖이었기 때문이었다 
( 참조. 녹 10: 1 1; 요 12:3) .  

(2 )  그래서 그 지 방 사랍들의 신과 발온 먼지로 덮여 있었고 그로 인 해  그들은 생 각하기 를 
신은 더 럽 다고 여 겼다. 또한 채사장뜰은 성 소에서 신올 벗 었다. 

(3 )  한편 이 슬랍교도들에 게는 그틀 회당에서 신올 벗는 풍습이 있었다. 
(4 ) 더 우기 고대 사회 에서 는 지 위 가  보장된 자유인들은 신올 신 고  다녔지 만 자유가 박탈된 

노예 들은 그 신분의 미 미 합  때 문에 주로 맨 발로 지 냈다고 한다. 한편 본절에서 ‘ 신을 
벗으라’ 는 뜻은 하나님 의 거 룩하신 임 재 에  인간은 내 • 외 적 인 더 러 움올 채 거하여 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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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것과 (참조， 창 35 :2 ; 레  14 :49 ; 잠 22 : 1 1 ; 빌 4 :8 ; 히  9 : 22 ; 뻗 전  3 : 2) 하나님 
앞에 선 인 간은 하나님과는 엄 청 난  신분의 차이 가 있음올 동시에 보여 주는 말이다. 

( 5 )  오늘에 와서 하나님은 어 디 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엄재를 보이시 며  또한 
회 미 한  형태로가 아닌 명 확한 진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 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발에 
서 신올 벗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중하고 추한 옷까지도 벗어야 하는 것 이 다  
(참초， 골 2 : 11 ;3 :9 ; 히 12 : 1 ;  뻗 전 2 : 11 } . 

( 6 )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노예로서 날마다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추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5. ci1 하나념 채셔 모세의 셨는 곳이 거룩한 땅이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 엇 인가 ? (33 철) 
(Ã) ( 1 )  이 말씀은 하나님 께서 모세 룹 부르신 시내 산 광야가 특별하여 그곳올 거룩하다고 말 

씀하신 것은 아니다. 
(2 )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측 그 장소는 하나님이 

자신 의  속성 (屬性) 올 드러내시 고 임채하시 는  곳이 기 때문이 다. 
(3 )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올 알리시 고 당신의 백 성 과  교제하시 며  아울러 섬 김올 받는 

곳이 기 때 문이다. 
(4 )  그러 므로 유대인들이 고집하던 성 전  곧 예루살댐 성 전에서의 예배만올 주장하고 인정 

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었다. 
( 5) 한편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자기의 교회와 교단만을 인정하여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이 전 (移轉) 하는 것올 마치 큰 죄로 여 기는데， 그들은 ‘두세 사랍이 내 이룸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틀 중에 있느니라’(마 18 :2이는 예수의 말씀융 기 억 해야 할 것이다 (참 
조， 녹 24 : 15 ; 고전 1 :9 ; 계  3 : 20} . 

36. ci1 하나념 채셔 모세 에 게  요구하신 사명윤 무엇 인가 ? (34-36철) 
fÃÌ 1 1 )  우선 하나님 께서는 당신의 택 한  백 성 들의 고통과 탄식 (魔쟁、) 하는 소리룹 블으시 고 그 

의 긍흉히 여 기섬 에서 구원올 마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체나 그의 교회가 당하는 핍 
박과 그의 고난받는 백성들의 간구를 기 억 하신다. 

(2 )  그래서 하나님 께서 는  ‘저회률 구원하려고 내 려 오사’ 모세 의 손에 의 해  이스라엘 백성 
올 구속 (救簡) 하시 려 고  작정하신 것이다. 

(3 )  이 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 에 게  요구하신 사명은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라는 것이었다. 

(4 ) 한편 여 기서 우리들이 기억할 점은 스데 반이 이스라앨의 구속자 (救購者) 로서의 모세 
를 그리스도의 참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는 것 이 다. 

(5) 하나님 께서 오늘날 성도 각자에 게 요구하시는 사명 이 있는데 ‘어 떤 이에 게는 능력 행 함을. 
어 떤 이 에 게는 예 언합올 어떤이에게는 영을 분별 함을 다른 이 에 게 는  각종 방언 말함 
올， 어 떤 이 에게는 방언을 통역 (通譯) 함올’ 선물로 주사 그 주어 진 사명에 따라 충성 하기 
룰 성 도들에 게 바라신다(참촉 마 25 : 15 ; 롭  12 : 6 ; 앨 4 :  11) .  

37. 힘 하나념 의 푸르.섬 파  사명 율 받고 활약하는 모세 의 모슐이 예표하는 갯 윤  푸엇인가 ? 
(35， 36 절) 

lÃl ( 1 )  먼저 우리 가 생각해 야 할 정은 동족(同 族) 으로부터 배 척 받은 모세룹 하나님께서는 어 
떤 사명 을 부여 하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하는 문제 이 다. 

(2) 첫 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모세뜰 영 예롭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그들 
이 거 절했던 모세 앞에 현현하사 천사의 손율 의탁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삼 으 
셨다. 

(3) 둘째， 하나님 쩨서는 비 록  그들이 모세률 거 부하였지만 모세롤 통하여 그를올 보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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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시 고 더 나아가 그들에 게 구원의 길올 제 공하셨다. 
(4 ) 이 러 한  점 에 서  모세는 메 시 야를 예표하였으며 ‘판원과 속량 (隨良) 하는 자’ 라는 표현 

속에 서 드러 난 것 처 럼  모세 의 사명 은 결국 그리 스도 사역 (使從) 의 전조(前��)였음을 
깨 닫게 된다. 

(5) 한편 스데 반은 유대 인들이 아직도 완악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게 심 령 의  문을 열 지  않았 
지만 모세 의 생 애 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그들의 심 령 이  감화되 기 를  소망했을 것 이 다. 

(6) 성 도들은 아직 그리 스도를 영 접 지  못한 형제 의 영혼을 위 한  기 도를 쉬 지  말아야 할 것 
이 며  더 우기 이 같이 귀 (寶) 하고 선 (善) 한 일올 행하다가 낙심 치 말아야 한다( 참조. 삼 
후 3 : 13) . 

38. c!1 모세률 모독하고 (6 :  1 1) 율법율 거스려 말하였다 (6 : 13) 고 하여 고소당한 스데 반이 모 
세 의  마지막 40년의 삶윷 언급하면셔 주장한 바는 무엇 인가 ? (37-43 철)  

밍 ( 1 )  유대 인들은 율법을 전하여 준 모세에 대 한  숭배 와 광야 생 활올 이 상화 (理想化) 하려 는 
경 향이 농후하였다. 그러므로 모세보다도 더 큰 권위 를 가지신 예 수  그리 스도찰 뚱거 한 
스데반을 모세 와 율법 에 대 한  모독자로 규정 하는 것은 그들에 게 있어서 당연 한 일 이 었다. 

(2) 이 에  대 해  스데 반은 세 가지 사실올 주장하였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 이 후에 그 백 성  
가운데 서  그들올 위 하여 ‘나와 같은 선 지 자를 세우리 라’ 고 친히 말하였는데 (신 18 : 15) 
이 것 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 의 계 시 와  구속 사업 은 모세 의 융법 적 계 융로딴은 안 된다 
는 것 이 다. 

(3) 둘째， 모세는 하나님 이 택 하신 구원자였는데 도 자신이 속한 동족으로부터 버 림 을 받았 
다. 이 것 은 예 수께서 하나님 의 약속하신 메 시 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 성 으로부터 배 
척 당하시 던 식 으로 수난당했을 뿐만 아니 라 대 다수의 이 스라엘 백 성 이 그를 거 절 했던 
이 유를 셜명 해 준다. 

(4 ) 세째，  모세가 백 성 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의 계 명 과  쩨사 제 도를 가지 고 있었 
지 만  이 스라엘 백 성 틀은 음란하게 도 우상올 숭배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 께 반역 하였 
다 (출 32 : 1-4) 는 주장이 다. 

(5)  따라서 스데 반은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조상들은 모세 와 하나님 앞에 서 부끄러 운 
자들이 며 그 후손 또한 동일 한 죄를 범 하고 있으므로 유대 인률은 지 난  과거 의 역 사를 
이 상화하려는 교만을 버 리 고  우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 개 의  운동이 필요함을 강 
조하였다 ( 참조、 젤 18 :30 � 마 3 : 2 ;  막 1 : 15 ;  녹 13 : 3 ;  롬 2 : 5 ;  계 2 : 5) .  

(6) 오늘날 성 도들은 진실 한 신앙 선배들의 믿음과 삶을 자기 의 것 인  양 이 상화하려 하기 
보다는 먼저 그분들의 아름다운 인격올 기리 며 아울러 그분들의 믿음올 자신들의 삶에 
접 목시 키 려 는 겸 허 한  자세가 필요하다 ( 참초， 마 23 :3 ; 롬 6 : 17 ; 고전 4 : 16 ; 랩  5 : 1 ; 빌 3 :17 
; 히  13 : 7) . 

39. c!1 ‘팡야 교회 ’ 란 무엇융 의 미 하는가 ? (38 절) 
� ( 1 )  문자적으로는 ‘광야에 모인 회 중: 즉 ‘율법 융 받기 위해 모인 사랍들’올 말한다. 

(2 )  그런데 ‘교회’ 라고 번 역 된  말이 신약 성 경 에 서는 다음의 네 가지 경 우룹 지 칭 하는 데 
쓰였다. 

(3) CD 국가를 형 성 한  이 스라엘 자손 @ 마을 단위 의 회 집 (참초. 19 :32， 39， 41 )  GD 그리스 
도의 한 몸 속에 있는 많은 지 체 인 성도들， 즉 보편 적 인  교회 (참초， 골 1 : 18) @) 가장 
혼한 예 로서 는  신앙을 고백 하는 자들이 모인 지 역 적  집 단， 예를 들면 안디 옥 교회 와 

같은 지 교회 ( Si敎會) 이 다. 
(4) 한편 이 것 이  본절에 서 는  광야에 었던 이 스라엘 의 총회룰 말하며 신약 시 대  교회 률 예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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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c!1 스데반이 유대 인들의 모세 에 대 한  배 역 (背뿔) 융 책 망하기 예 앞서 모세의 영 예률 멀 
도 있쩨 언급한 표 현 이  무 엇 언가 ?  (38 철) 

lÃ1 (1) 첫째，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툴과 함께’ 있었다는 것 이 다. 즉 모 
세는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천사의 음성올 들었으며 또한 2 회 에  
걸 쳐  사십 일 동안 시 내  산에서 하나님과 직 접  교통하였다(출 19 : 9 ; 24:12) . 

(2) 둘째， 그는 ‘광야 교회 에 거하는’ 영예률 받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 엄 과  영 광  그리 
고 주권이 임 채하였던 곳에 거하였다(참조. 14 : 22 ; 요 15 : 4， 5， 7 ;요일 2 :28) . 

(3) 세째， 모세는 ‘생 명 의  도를 받아 우리 에 게  주던 자’ 의 역 할율 담당하였다. 여 기 서  ‘생 
명의 도’ 란 섭계명 뿔 아니 라 하나님께서 모세에 게  말씀하셨던 교훈들올 말한다. 이 처  
럼 모세는 생 명 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의 말씀율 받아 이스라엘 백 성 에 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4) 결국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앨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신실한 종이 었음올 언급합과 동시 에 이러한 점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 이었음올 
재삼 강초하였다. 

41. 밍 스데반이 지 척한 유대 인 죠상들의 최 악은 어 현  갯 언가 ?  (39-41 철) 
떼 ( 1 )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 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 어 애굽으 

로 향하였다.’ 즉 유대 인의 조상들온 구원자 모세 의 뜻을 거 역 하고 원망하였을 뿐만 아 
니 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 쳤다. 

(2) 이것은 마치 생 명 의  길율 뻔히 알면서도 세속에 연연 (戀戀) 하여 두 천사의 명 (命)올 
저 버 리고 소돔올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롯의 아내와 같은 (창 19 : 26) 불 
순종이다(참조， 창 3 : 11 ; 레  10 : 1 ; 삼상 13 : 13 ; 용 1 : 3 ; 슐 3 :2) . 

(3) 또한 그뜰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출 20 :3-5) 에도 불구하고 ‘저회가 송아지를 만들 
어 그 우상(偶像) 앞에 제사(聚후f) 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율 기 빼하였다t 

(4)  이 것은 모세를 격분하재 만든 행위얼 뿐만 아니 라 하나님옳 모독하는 행위이다(참조， 
민 25 : 2 ;  삿 3 : 7 ;  왕상 12 :32 ;  왕하 17 : 12 ;  갈 4 : 8) .  

(5) 이 와  같이 스데반옹 모세를 경멸하며 하나념율 모톡한 유대 인 조상들의 불신앙파 불순 
종올 지 척 하면서 조상들의 전 철 (前敵) 을 밟고 있는 자틀의 최악올 충고하였던 것 이 다. 

(6) 우리 는 주위룰 돌아촬 때 안목의 청욕과 이 익 에  눈이 어두위져 하나님 의 뜻올 고의 척 
으로 저 버 리 며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을 어 렵 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 런  자 
룹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윷 지 키 라’ (잠 4 :23) 는 말씀올 명 심 해 야  할 
것이다(참조‘ 15 : 29 ; 막 10 :21， 22) . 

42. 힘 이스라옐 팩 생 01 송아지 우상융 만률교 거기 빼 철하게 된 장황율 셜명하라 (40， 41 철) . 
뼈 (1 )  모세는 하나님 의 명 (짧) 올 따라 시내 산 위 에서 하나님 의 중거판 곧 하나님이 친히 쓰 

신 십계명 돌판올 받기 위해 그곳에 40 일간 머물러 있었다(홉 24 :  18) . 
(2) 이같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자 백성들온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 

리륨 인도할 신 (神) 올 우리률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불 애굽 땅에서 인도하 
여 낸 사랍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이니 라’(출 32 : 1) 고 말하였다. 

(3) 그래서 모든 백 성 이  그 귀 에서 금고리률 빼 어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올 만들어 신 (神) 
으로 숭배하였다(출 32 : 3， 4) .  

(4 ) 이 와  같이 이스라앨 액성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자 그들은 마옵 
이 혼틀려 하나님 이 가장 가증스럽 게 여기는 우상올 만들어 거 기 에  절하였다. 

(5) 결국 그들은 불가시적 인 (不可視的) 인 하나님율 의지하기 보다는 가시 적 인  인간올 신 
뢰 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었다(참조， 히 1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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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눈에 보이는 지 도자들에 게 지나치 게  의존할 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의  머 리  
되 신  예 수  그리 스도께 대 한  신뢰가 줄어 들기 쉽다는 사실올 목회 자들은 교훈으로 삼아 
야 한다(참조， 막 1 : 7 ; 고전 15 : 9) . 

43. CÐ 스펙l 반운 하나님께 셔 우상 숭때 한 이스라옐 백성 에 대 해  어 떻게 반웅하셨 다고 했 는  
가? (42 철) 

(A) ( 1 )  ‘저회를 그 하늘의 군대 (軍緣) 섭기 는 일에 버 려  두셨다’ 고 했다. 
(2 )  여 기 서  ‘하늘의 군대 섭 기는 일’ 이 란  일월 성신 ( 日 月 星辰) ， 즉 천체 숭배를 의 미 한다. 
(3 )  이와 같이 하나님 께서 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 한  이스라엘 백성 의 행 위 를  중오하사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빠지 게 내 버 려두셨다. 
(4 ) 이 것은 하나님 이 죄 인을 벌하시는 방법 중 한 가지 이 다 (참조， 롬 1  : 24-28) . 
(5 )  결국 하나님 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경 험 했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 말 

씀올 버 리 고  다른 신 (神) 올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의 은혜와 판심 으로부터 제 
외 되 는  비 참한 징 계 를  받게 되었다 (참조， 삿 16 : 20 ; 삼상 16:  14 ; 28 : 6} . 

(6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량과 축복올 저 버 리 고  인간의 뜻대로 자행 자지 (自行自止) 하며 
하나님윷 떠나는 자 (者) 들의 삶에 대해 방임 (放任) 하여 ‘저회를 마음의 정 욕대로 더 
러옴에 내어 버 려  두사 저회 몸을 서로 욕되 게 하신다’ (롬 1 : 24) 는 사실올 성도는 잊 
지 딸아야 한다 (참조， 시 81 : 12 ; 잠 1 : 28 ; 마 23 : 38) . 

44. C!1 스데 반운 예 언자 아모스도 이 스라옐 백 성의 어 떤  행위훌 책 망하였다고 언용했는가 ? 
(42， 43철) 

� ( 1 )  첫째，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은 것올 책 망하였음을 인용했다 
(암 5 : 25) . 

(2 )  둘째， 그들이 다른 신들 곧 ‘몰룩의 장막 (帳幕) 파  신 (神) 레판의 별’ 에 게  제사드련 사 
실올 선지자 아모스가 책 망하였다고 스데 반은 지 적했다. 

(3 )  한편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 의 최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의 징 벌올 받아 바밸 
론 너 머  앗수르와 때대로 포로되 어 가는 참혹합올 경 험 하채 되 었다 (참조， 왕하 17 :6} . 

(4 ) 이와 같이 스데 반은 예언자 아모스의 예 언을 인용하여 끝내 살아 계신 하나님올 버 리고 
교만하며 완악하재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이 임하시는 곳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 
하는 벌올 받게 된다는 사실올 주지 (注知) 시 켰다 (참조， 롭 2 :8 ; 살후 1  : 9) . 

45. CÐ ‘몰혹’ 에 대 혜  셜명 하라 (43철) . 
팀 ( 1 )  ‘몰랙’ 이 라고도 불리 어진 ‘몰록’ 은 타락한 이스라앨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흘 불에 태 

워 제사한 암몬족의 태 양  신이다 (레 18 : 21 ;20 : 2 ; 신  18 : 10 ;  황하 16 : 3 ; 23 : 10 ;  렘 32 : 35). 
(2 )  그 모양은 속이 비 고  농쇠로 만든 것으로 머 리는 황소 쭉 뻗 친  활은 인간의 팔과 같은 

모습올 하고 있다. 
(3 )  체사의 방법은 내 부에서 불로 우상올 벌 정 게  탈군 후 어 린아이들올 그 팔 위 에  얹어 

서 서 히  타 죽게 하는 것이다. 
(4 ) 한편 죽어 가며 울부짖는 어 린아이들의 소리를 그 부모뜰이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 해  

제사를 주관 (主管) 하는 자들이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5 )  이와 같이 ‘몰록’ 을 섬 기 는  자들은 비윤리 적  (非倫理的) 이 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잔혹한 

행 위 률  은폐하기 위 해  인간의 순수한 이성 (理性) 까지 혼란케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치 졸  (推쐐) 함을 보였다. 
46. c!1 ‘레 판’ 이 란  무 엇 인가 ? (43철) 

fÃÌ ( 1 )  ‘ 레판’(헬. 라이판) 은 토성 (土星) 과 관련이 있는 성 신(星神) 의 이 륨으로 본다. 
(2 )  그런데 ‘ 레판’ 은 암 5 : 26의 70인역 (LXX) 에서 인용한 명 칭으로 원래 이 명 칭 이  맛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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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본에는 〈키운〉 으로 기록되어 었다. 
(3 )  여 기서 70인역 (LXX) 이 전혀 다른 명 칭올 사용하게 된 이유는 분명 치 않으나 추측컨 

대 시 리아어 와 페르시아어 에서 토성 이 렘판 (Remphan) 으로 불리어 지 기  때문에 ‘ 기 윤’ 
대신 ‘레판’ 올 사용한 돗하다. 

(4 )  한편 당시 근동 지 역 의  우상 숭배자들은 여 행할 때나 전쟁 때 그들의 작은 신상 (神像) 
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 

(5 )  이 러 한  악습을 이스라엘 백 성 이  그물의 이웃인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부터 모방해서 이 
런 우상올 들고 다녔으므로 하나님 이 아모스를 통하여 예언하시 기를 이스라엘이 바벨 
론 밖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암 5 :25-27) 결국 그들은 앗수르와 메 대로 
끌려 갔다 (왕하 17 :6) . 

( 6 )  성 도들은 하나님 과의 솔직한 교제를 원해야 할 뿐 아니 라 그분과의 교채에 장애되 거나 
거 리 낌이 되는 모든 요소틀올 남김없이 청 산 (淸算c) 해야만 한다 (참조， 앵 4 :22 ; 골 3 : 9 ;  
벤 전 4 : 3) . 

47. � 스데 반은 융법율 활I 방했다고 고소 (告짧) 한 자틀에 게  어 훤 자세륨 취 했는가?(20-43절) 
1& ( 1 )  스데 반은 융법올 훼 방하고 모독했다는 고소를 당하자 모세를 거 의  신격화 (神格化) 하  

는 유대인들 앞에서 모사l의 위 치 롤  구속사적 (救爾史的) 측면에서 재평가하였다. 
(2 ) 또한 자기룹 고소하는 자들이 사실은 모세 가 말한 그 메 시 야를 거절하였으며 이스라엘 

의 메 시 야이신 그룹 거 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중스런 우상 숭배의 길로 톨아 
섰다고 되 받아 공격 합으로 자기를 변호했다. 

( 3 )  이 와  같이 스데 반은 영 척  무지 속에서 비 진리를 외 치는 자들에 게 고소당하여 어 려움을 
겪었으나 진리의 말씀올 선포함으로 어 리 석 은  무리들의 심 령 에 자극을 주었고 아울러 
스데 반은 그틀이 진리 안에 거하기룰 기원 (剛願) 하였다. 

(4 ) 성도들은 매 일  참과 거 짓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 느  편에 셜 것인가 선돼하도룩 
되 어  있다. 이때 성도들에 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결단과 전진이 요구되 어 진다 (참초， 
수 24 : 15 ; 왕상 18 : 21 )  . 

48. 힘  스데 반운 성 전  모독최 라는 고발에 대 하여 자신을 어 떻게 변호했는가 ? (44-50철) 
(Ãì ( 1 )  스데 반은 성 전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인촬의 고발에 대하여 참된 성 전의 의 미 를  셜명함 

으로써 자신를 변호했다. 
( 2 )  첫째， 초상들이 광야 생활에서 예 배하던 장소는 비록 그 외 형이 초라하게 보였올지 모 

르나 하나님 이 모세 에 게  보여 주신 정확한 모형올 따라 만들어진 ‘중거의 장막’ 이 었음 
올 강조했다 (출25:4이 .  

(3 )  둘째， 이 장막은 여호수아의 지도하 (指짧下) 에  가나안올 정복하던 때부터 성 전  건촉올 
생 각하기 전인 다윗의 시 대에까지 계속되 었음을 상기시 켰다. 

(4 ) 세째， 하나님 이 명 (命) 한 식 양 (式樣) 대로 만든 장막이 이스라앨 민족의 삶과 예배의 
중심 이 되었으며，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 에 하나님올 위한 영원한 거 처 의  모형올 세 우는 
일을 숭락해 달라고 요청 (대상 15 : 1) 했으나 오히 려 하나님은 다윗에 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올 이루겠다’ (삼하 7 : 11 ) 고 말씀하셨움을 강조했다. 

(5 )  네째，  마침 솔로몬 때 에  이르러 성 전  건축은 이루어 졌지 만， 솔로몬은 성 전  봉현 기 도틀 
통해 하나님은 무소 부재 (無所不在) 하실 뿐 아니라 특정 한 장소에 국한 (局限) 되 거나 
구애 받지 않는 영 (麗)이 심(왕상 8 :27) 올 찬양했다고 힘 주어 말했다. 

(6 )  이 와  같이 스데 반은 성 전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인틀의 고발에 대하여 진정한 성 전은 
특정 한 장소나 외 형 적인 건물이 아니라 (요 4 :24) 예수 그리스도의 이룹으로 모인 (마 
18 : 20) 성 령이 거하시 는  곳이라고 말하였다 (참조， 고전 3 : 16 ;6 : 19 ; 고후 6 : 16 ; 햄 2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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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벨 전 2 : 5} .  
(7 )  결국 성 전에 대 한  스데 반의 변호는 하나님올 예배하기 보다는 예루살렘 성 전올 신봉하 

는 어 리석 은  유대 인들에 대한 책 망과 진정한 의 미 의  성 전을 설 명 하는 분위 기로 진행되 
었다. 

(8 )  요즘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교양이 나 학별， 재력 (財 力 ) 그리고 사회 적 위 치 를  고려하 
여 교회 를 선택하거나 또는 교회 의 외 형을 보고 교회를 평 가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런  
자들은 당시 유대 인들과 동휴 (同類) 라 할 수 있다 (참조， 요 4 : 20， 21 ) . 

49. æ ‘증거의 장막’ 이 란  무손 의 미 인가 ?  (44 절 )  

(8) ( 1 )  ‘중거의 장막’ 이 란  장막에 언약의 증거인 십 계 명을 새 긴  두 개 의  돌판올 넣어 둔 항아 
리가 있었 기 때 문에 불리 어 진  명 칭 이다 (민 9 :  15 ; 17 :  13) . 

( 2 1  또한 이는 하나님 이 임재하셔 서 친히 당신의 택 한  백성들과 교제하시 기 때 문에 ‘회 막’ 
(승幕) 이라 불리운다 (출 27 : 21 ; 신 31 :  14) . 

(3 )  이 장막은 모세 가 하나님의 명령올 따라 그대로 지은 것으로 솔로몬의 성 전보다 웅장 
함이 나 화려 함은 덜하였지 만 더 순수한 것이었다 (출 25-27장) . 

(4 ) 이 와  같이 당시 ‘ 장막’ 은 하나님 이 주인으로 추앙 (推때) 과 영광올 받으셨던 곳 이 며  
동시 에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장소였다. 

(5 )  한편 예수께 서  ‘성 전에 들어 가사 성 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 어  쫓으시 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움올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회는 강도의 굴혈 (題뤘) 을 만드 
는도다’(마21 : 13) 라고 책 망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의 전 (嚴) 이  거룩해야 합올 가르치신 
정화 작업 의 한 방법 이었다 (참조， 대 하 29 : 15 ; 느 13 : 9 ; 요 2 :  15) . 

(6 )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교회를 자신의 능력올 과시 하기 위 한  장소로 또는 욕심을 채우 
기 위 한  장소로 생각하여 행동하는 무리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기  보다는 
추악한 인간의 냄 새 룹  피우고 있는데 이들은 말씀의 채 찍 으로 정 화되 어 야만 한다. 

50. æ 스데 반은 유대 언을 향혜 외 친  자신의 셜교흉 어 떻게 마무리 했는가 ? (51-53철) 
밍 ( 1 )  스데 반은 앞에서 길 거l 진술한 이스라엘 역사룰 예로 틀면서 믿옴이 없는 유대 인들의 

죄를 지 적하였다. 
(2 )  첫째， 스데 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 에  할례릅 받지 못한 사랍틀아 너 회 가  항상 성 령  

을 거스려 너회 조상과 같이 너 회 도  하는도다’ 라고 책 망하였다 (참조， 출 32 :9 ; 대하 24 :  
19 ; 속 7 : 1 1 ) . 

(3 )  즉 스데 반은 유대 인들에 게 명 청 과  외 관상으로는 너 회 가  할례를 받았으나 심 령으로는 
아직 할혜받지 않은 이 방인파 같다고 말하면서 성 령 을  거스려 회 개 치  않는 그들의 완 
악함을 지 적하였다 (렘 9 :26) . 

(4 ) 둘째 ， 스데 반은 ‘ 너 회  조상뜰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 박지 아니 하였느냐 의 인이 오시 
리라 예 고한 자틀올 저 회 가  죽였고 이제 너회는 그 의 인올 집。}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 나니’ 라고 폭로하였다. 

(5 )  측 메 시 야의 도래 (到 來) 플 예언하였던 선지자툴올 살해한 너회 조상들처 럼 너 회는 
그 예언에 웅하여 오신 메 시 야마저 죽였으므로 너회는 살인자의 자손이라는 사실올 폭 
로하면서 스더l 반은 율법올 자랑하는 그둡의 위 선 척 이 고  가중된 점올 지 적하였다. 

(6 )  세째，  스데 반은 ‘ 너 회 가  천사의 전한 율법올 받고도 지키지 아니 하였도다’ ， 즉 유 대 인  
들이 천사의 중보롤 통하여 부여된 윷법을 (참조， 갈 3 : 19 ; 히 2 : 2) 자신뜰의 행동 규 
범을 삼으려 고는 했으나 율법 의 진정한 정신 곧 죄 룹  깨 닫재 하여 진 리  가운데 로 인도 
하려 는 정신은 살리지 못한 반율법주의자 (反律法主義者) 들임올 책 망한 후 자신의 셜 
교를 마무리 했다 (참조， 대 하 36 : 16 ; 사 30 : 9 ; 호 4 :6 ; 암 2 :4 ; 막 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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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 와  같이 스데 반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 한  계속적 인 진술을 통해 죄 와  반역올 거듭하 
는 유대인틀의 불신앙을 열거하였다. 

(8) 한편 스데 반의 껄교에 대하여 처음에는 상당한 관심 올 가졌던 공회원들이 스데 반의 셜 
교가 그들의 죄악에 대 한  지 적과 책 망으로 바뀌 자  마침내 그뜰은 살기 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되 었다 (참조， 시 35 : 16 ; 애  2 : 16) . 
(9 )  결국 스데반의 메 시 지 가  담고 있는 목적은 울법 과 성 전에 대해 지 나간 세월로부터 누 

적 되 어 져  온 형 식 적이고 현 세 적 인  심 리륭 탄핵 (彈쳤)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메 시 야이 
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 한  척극적 인  반용 곧 회 개 의  킬올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1매 쩔교자들의 중심 메 시 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올 벗어나서는 안 될 것 
이 며 더 우기 청중물의 반웅과 기호 (嘴好) 에 맞추려는 태도를 지 양 (tl:錫) 하고 어 떤  여 
건파 환경에 처하든 진리의 말씀만올 선포해야 할 것이다 (참조， 갈 6 : 14) . 

51. c!l 스데 반의 컬.ii!륨 률윤 휴대 인틀의 반웅융 켈명 하라 (54-60절 ) . 
(AJ ( 1 )  첫째，  그들은 스데반의 껄교률 듣고 마음이 쩔렸다. 여 기서 ‘ 마음이 쩔 렸다’ 는 뜻은 ‘크 

게 노하여 감정이 격 해졌다’ 는 말이다. 
(2 )  둘째， 그틀은 스데반올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 말의 의 미 는  분노와 살기가 둥풍 (騙購) 

하였다는 것이다. 
(3 )  세째，  그들은 큰소리률 질렀다. 이는 스데 반이 충고하는 말올 더 이상 툴지 않기 위해 

서 였다. 이 와  같이 비 진리 의  타성 (橋性) 에 헛은 자들은 진리의 음성올 거부한다. 
(4 ) 네째， 그들은 귀 훌  막았다. 이 렇게 합은 자신들의 소요가 시끄러워서 취 한  행동이 아니 

라 스데반의 셜교가 그틀의 양섬올 찔렀기 때문이다. 
(5 )  다섯째， 그틀은 일섬 (一心) 으로 스데반에재 탈려틀었다. 잠언 기자 (記者) 의 기록처 럽  

악한 자틀의 ‘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훌 훌리는 데 빠르다’(잠 1 :  16) . 
(6 )  여섯째， 그틀은 스데반올 성 밖에 내 치 고  툴로 쳤다. 끝내 그들은 분노촬 자제하지 못하 

고 격 분하여 천하보다 귀 한  생명에 손율 대 어  죽였다. ‘그들은 악용 행하지 못하면 자 
지 못하며 사랍올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는’(잠 4 : 16) 자 (者) 들이었다. 

( 7) 이와 같이 영 적 으로 무지 할 뿔 아니라 그 섬 령 이  완악한 자틀은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 
더 라도 회 재 치  아니할 뿐 아니라 더 우기 그 무지를 숨기 기 위 해  악융 자행한다. 

(8 )  십 자가 앞에 나와 자신이 죄 인 임올 솔직이 고백하고 자신의 지 난  생 활올 회 개 하는 겸 
손한 심 령 만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률 받융 것 이 며  영생 (永生) 융 소유하게 될 것이 
다 (창초， 녹 13 :3 ; 홉 2 :5 ; 고후 7 : 10 ;  벨후 3 : 9 ; 계 2 :  16) . 

52. ci1 예 수께셔 하나념 우펀에 ‘셔 신  갯 ’ 으로 요사되 어 진  의미는 무엇언가 ? (55철) 
fA1 ( 1 )  죄 롤  위 해  희 생  제물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쩨사장적 사역은 섭 자가상에서 완수 

되 었다. 
(2 )  그러므로 그는 때때로 하나님 의 보화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되 어 진다 ( 참조， 

히 1 : 3) . 
(3 )  그러 나 그의 백성올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곧 스데 반올 톨보시는 것처 럽 당신의 

백 성 둡을 톨보시 는  사역은 계속되 어 진다. 
(4 ) 이 련  의 미 에서 그는 그의 교회률 다스리기 위하여 ‘서 계신 것 ’  으로 묘사되어졌다 ( 참  

조. 계 2 : 1) .  
(5 1  여 기 서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너 로  실족 (失足) 지 않게 하시 며 너 훌  지키시는 자가 졸 

지 아니하시 리로다’(시 121 : 3) 는 말씀융 기억하게 되 며  그런고로 어 떤  고난과 역 경  가 
운데 서도 기 뿜으로 감사하게 된다 (창촉 시 28 : 7 ;40 : 17 ;사41 : 10 ; 히 13 :6) . 

53. t!1 스페 반율 성 밖에 내 치고 톨로 친 까닭은 무엇인가 ? (58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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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Ãl (1 )  당시 유대 지 역 에서 사랍올 죽일 때 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랩 밖으로 나가서 사형하는 
법 이  있었다 (레 24 : 14) . 

(2 )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사렛에서 동리 (洞里) 밖으로 쫓기신 일이 있었고 (녹 4 : 29) ， 예루 
살댐 성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막 15 :22 ; 히 13: 12) . 

(3) 이 러 한  법은 유대 인의 사형법 가운데 하나인데 여호와의 이 룹올 훼 방하고 저주한 자를 
성 밖으로 끌어 내어 첫째， 중인이 먼저 돌을 던져 범죄자에 게  치 명 적 인  부상을 입 히 며  
둘째. 증인에 이어 그곳에 모인 자들이 다같이 형식 적 으로나마 돌올 던져 톨 무덤올 만 
들어 처 단하는 방법 이었다 (레 24: 11， 14) . 

(4 )  한편 본절에는 ‘중인들이 옷올 벗어 사울이 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라’ 고 기 록되 
어 있는데 이는 사울이 그들의 행위촬 변호해 줄 만한 인물임올 암시 한다. 

(5) 스데 반도 이와 같은 신성 모목이 란 죄명 아래 성 밖으로 끌려 나가 참혹한 방법 에 의해 
처 형 되었다. 

54. (!1 업 회 인 (立쓸A) 으로 둥창하여 스데 반의 순교률 목 격 한  사울의 초기 생 애 에  대 혜  젤 
명 하라 (58철) .  

lÃÌ ( 1 )  사울은 킬리기아의 다소 (9 : 11 ;21 : 39) 에서 태 어 났으며 나면서부터 로마 시 민권올 소유 
(16 :37 ;22 :28) 하였고 가말리옐의 문하 (門下) 에서 자랐다 (22 : 3 ; 26 :4)  . 

(2 )  또한 그는 히브리 인  중의 히브리 인으로서 (고후 11 : 22 ; 벌 3 : 5) 베냐민 지 파에 속한 (벌 
3 : 5) 바리새 인이었다 (23 :6 ;26 : 5 ;  갈 1 :  14) . 

(3)  이 와  같이 청 년  사울은 ‘율법 의  의로는 홉이 없는 자’ (빌 3:5) 였으며 학식파 사회척 
륙권올 확보한 자였으나 율법의 근본 청신과 메시 야이신 예수의 죽옴과 부활에 대 해서 
는 깨달음이 없는 자였다. 

(4 )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잔멸 (殘織) 하는 데 앞장셨으며 (8: 3) 주의 제 자들에 대 하여 위 
협과 살기가 둥둥하여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의  성도들올 추척해 서  잡올 꽁문 
(公文) 올 청 해서 받아 (9 : 1) 교회흘 핍박하였댄 것이다. 

(5)  결국 기독교인틀올 잔멸하기 위 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릅 만나 사울 (히브리식 
이 륨， ‘구했다’ ) 에서 바울(로마식 이 홈， ‘작은’ ) 로 개명 (改名) 하고 (9 : 11 ; 13 :9) ， 십자 
가의 전도자로 변화받기 전까지 청년 사울은 유대 사회 에서는 언청받율 만한 인물이었 
으나 하나님 보시기 에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랍이었다. 

55. (!1 스데 반이 순표하는 모습옳 살빼홈으로써 우리가 본받아야 합 .:a훌의 멀쏟을 청 리빼 
보자 (54 -60철) . 

fÃ1 ( 1 )  거 짓  중인률과 공회원물 앞에서 긴 메시 지 륨  천랄한 스데 반옹 격 분한 유대 인들파는 대 
조적으로 성 령 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팡파 및 예수쩨서 하나님 우편에 서 신  것율 보 
고’ 죽음의 위 협  앞에서 위로와 명안올 얻었다. 

(2 )  또한 스태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융 받으시 옵소서 ’ (녹 23:46) 라고 자기의 영혼율 하 
나님께 의 탁하는 간구룹 하였으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여 이 최 률  저들에게 툴리 
지 마옵소서’ (녹 23 :34) 라는 기도훌 통해 가해자 (加害者) 틀의 사유 (敵쩔) 를 벌었다 
(참조， 마 6: 14; 녹11: 4; 고후 2: 10) . 

(3)  그리 고 스데 반은 이 말올 끝맺고 평온히 순교하였는데 본문에서는 ‘자니 라’ 라고 표현 
되 어  있다. 이 말올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 척 죽읍이 엄습하였다’ 는 뜻이다. 성도들에게 
죽읍은 잠에 불과하다. 그것은 일생 동안의 술쯤과 수고로부터의 휴식 이다. 아울러 성도 
에 게  있어 죽음은 부활올 전쩨하므로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시 작이다 
(참조， 요 11 : 11 ; 고전 15 : 18 ; 살전 4 : 13， 15) . 

(4 ) 이 와  같이 스데 반은 성 령 이  충만한 가운데 주 (主) 의  영광파 그 나라의 확장올 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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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6 : 33} 죽기까지 충성하였으며 (계 2 :10} 그러므로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너회 가  그 

리스도의 이 릅으로 욕을 받으연 복 있는 자로다 영 광의 영 (앓) 곧 하나님의 영 이  너 

희 위 에  겨1심 이 라’(앵전 4 : 14} 는 위로의 말씀올 경 험 하였다 
151 결국 이 러 한  스데반의 순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켜신 (;ffi身 ) 이 나  위 협 이 나  칼이랴’ ( 룹 8 :35) 라는 말씀을 확 
증한 것이다 

16 1  오늘날 성도틀에게도 ‘내가 선한 싹웅올 싸우고 나의 달 려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 

으 니 ’  라는 신앙의 고액 이 있어 야 할 것 이 다 (창조. 20 : 24 ; 요 17 :4} 

화보자료 

순교당히는 스데빈과 목격자 사올 스데반이 복음을 중거하다 

가 유 대 인 들 의  미움을 사 올로 쳐 죽 임 을  당하고 있는 장 연 이 다  

구석 에 앉 아  이 장연을 지 켜  보고 있 는  자가 사울 이 다 (58절) 바 

다 칸  도서 관에 소 장 되 어  있는 그링으로서 1 1세 기 경 의  것 이 다  

스데반이 순괴당할 [[H만 히Oj도 시울은 그 죽응을 당연한 것으로 여 

긴 극렬힌 유대주의자였다 (집조. 22: 2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은 

사울도 자신의 도구로 들이 쓰셨으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틀 만난 이 

후 바율은 오히려 웃 사림들에게 에수룸 위히Oj 순교당힌 스데번에 대 

히여 증키히기에 이르렀다 (22장 ) ‘  그러기에 스데민의 순교는 긴접적이 

나마 사울에게 잉횡올 미졌으며 시울은 스데빈의 순교를 더욱더 잉굉 

스러운 것으로 만든 민물이라 힐 수 있겠다‘ 이 같은 상호 관련성이| 

있어서조치 우리는 모든 것 올  딩신의 뜻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히나님 

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 



제 8 창  유대 의 경 계 를 넘 어  이 방으로 
복음 전 파가 시 작되 다  

단락구분 1. 3 사물의 예루혈웰 교회 핍박 / 4.，13 사마리마 지밤메서 . 전도하는 벌림 1 14- 16 빌립의 전도 
훌 돕는 뻐드로와 요한 / 16. 40 메디오피아의 내시가 개종하여 세련|흉 밭다 .. ' 

1 사율이 그의 죽임 당합율 마땅히 여 기 더 라  
그 날에 예 루살햄 에 있 는  교회 에 큰 핍 박이 나 
서 사도 외 에 는  다 유대와 사마리 아 모든 땅으 
로 흩어 지 니 라  

2 정 건한 사랍틀이 스데 반율 장사하고 위 하  
여 크 게  율 더 라  

3 사율이 교회 률 잔멸할새 각 집 에  들어 가 남 
녀 률  끌어 다가 옥에 넘 기 니 라  

4 그 흉어 진 사랍들이 두루 다니 며 복음의 말 r 
씀을 전활새 

5 벌 립이 사마리 아 성 에  내 려 가  그리스도뚫 
액 성 에 게 천파하니 

6 무리 가 벌 럽 의 말도 듣고 행 하는 표적도 보 
고 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 라 

7 많은 사랍에 게 촬었던 더 러운 귀 신 들이 크 
께 소리 훌 지 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앉은뱅 이 가  나으니 

8 그 성에 른 기뽑이 있 더 라  
9 그 성 에  시 몬이 라  하 는  사람이 전부터 있 

어 마슐융 행 하여 사마리 아  맥 성융 놀라게 하 
며 자청 큰 자라 하니 

，。 낮온 사랍부터 높온 사랑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얼 컬 는  하나님 의 능력 
이 라  하더 라 

” 오 랫동안 그 마슐에 놀랐으므로 저 회 가  청 
종하더니 

12 벨 립 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 수  그리 스도의 
이 릅에 판하여 전 도합융 저 회 가 믿고 남녀 가  다 
세 폐 륨 받으 니 
1 3  시 몬도 믿고 세 혜 옳  받은 후에 전심으로 벌 

립 을  따라다니 며  그 나타나는 표적 파 큰 능력 
올 보고 놀라니 라 

1 4  예 루살댐 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 아도 하 i 
나님 의 발씀율 받았다 합융 틀고 뻐드로와 요 
한을 보내 배 
1 5  그들이 내 려 가서 저 회 률  위 하여 성 령 받기룹 

기 도하니 
16 이는 아직 한 사랍에 게도 성 령  내 리 신  일 

이 없고 오직 주 예 수의 이 릅으로 세 혜 만  받올 

뿔이 러 라  
1 7  이 에  두 사도가 저 회 에 게 안수하매 성 령올 

받는지 라 
1 8  시 몬이 사도틀의 안수함으로 성 령 받는 것 

올 보고 돈융 드려 
19  가로되 어 권농융 내 제도 주어 누구든지 내 

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 령율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 의 선 불올 돈 

주고 살 줄로 생 각하였으니 네 은파 네 가  함쩨 
망할지 어 다  
21  하나넙 앞에 서 네 마융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는 네 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 도  없느니 라 
22 그러므로 너 의  이 악함율 회 개하고 주쩨 기 

도하라 혹 마옴에 품은 것융 사하여 주 시 리 라  
23 내 가  보니 너 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 에 매 

인 바 되 었도다 
24 시 몬이 대 답하여 가로되 나활 위 하여 주께 

기 도하여 말한 것 이  하나도 내 게  임 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25 두 사도가 주의 말씀융 증거하여 말한 후 

예 루살햄으로 훌아갈써 사마리 아인 의 여 러  촌 
에 서  복용옳 전하니 라 
26 주의 사자가 벌 립 더 러  일 러  가로되 일 어 나 

서 남으로 향하여 예 루살렘 에 서  가사로 내 려 가  
는 킬까지 가라 하니 그 킬용 광야라 
27 얼 어 나  가서 보니 에 디 오 피 아  사랍 곧 에 
디 오피아 여 왕  간다재의 모든 국고흘 맡은 큰 
권 세 가  있는 내 시 가  예 배하 러  예 루살햄 에 왔다가 
28 돌아 가는데 병 거 활  타고 선 지 자  이 사야의 

글율 얽 더 라 
29 성 령 이 벌 립 더 러 이 르 시 되  이 병 거 로  가까 

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 벌립이 달려 가서 션지자 이 사야의 글 얽 는  

것 옳  듣고 말하되 읽 는  것 율  깨 닫느뇨 
31 대 답하되 지 도하는 사랍이 없으니 어쩌 째 

랄율 수 있느뇨 하고 벌 립 융  청 하여 명 거 에 올 
라 같이 앉으라 하니 라 
32 얽 는  성 경  귀 절용 이 것이 니  얼 렀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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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가  사지 로 가는 양과 같이 끌 리었고 훨 짝 
는 자 앞에 있 는  어 린  양의 장잠합과 찰이 그 
입융 열 지  아니하였도다 
33 낮융 때에 공변 된 판단올 받지 못하였으 
니 누가 가히 그 세 대 촬  말하리요 그 생 명 이  
땅에 서 빼 앗김 이 로다 

하였 거늘 
34 내 시 가  빌 립 더 러  말하되 청 컨 대  묻노니 션 

지자가 이 말한 것 이  누구활 가리 킴 이뇨 자 기  
률 가리킴 이뇨 타인융 가리 킴 이 뇨  
3 5  벌 립 이  업용 얼어 이 글에 서 시 작하여 예 

수왈 가르쳐 복옵융 전하니 

l . (il 본창의 개 요률 간략히 셜명 하라. 

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 시 가  말 
하되 보라 물이 었으니 내 가  세 례 톨  받옴에 무 
슨 거 리 낌 이  있느뇨 
37 ( 없용) 
38 이에 명하여 병 거 환 머 물고 벌 립 파  내 시  

가 률 다 률에 내 려 가  벌 립 이  세 혜릅 주고 
39 률이 물에 셔 융라갈새 주의 영이 빌 립율 이 

끌어 간지 라 내 시 는  혼연히 걸올 가므로 그룹 
다시 보지 못하니 라  
40 벌 립 온  아소도에 나타나 여 러  생융 지 나다 

니 며  복용융 전하고 가이 사랴에 이 르 니 라  

lAl ( 1 )  본장에는 태 한  백 성을 구훤하시기 위 한  하나님의 놀 라운  섭 리가 뚜렷하께 나타나 있 다. 
(2) 성 도 (뿔都) 인 예 루살렘에 른 핍박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사방 각처에 흩어지 게 되 었  

다. 그러나 이 런  와중에서 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사역율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 
구속의 영 역융 더욱 넓 혀  나가셨다. 

(3) 그리하여 동족에게 버 림 올  받은 사마리아와 남방의 에 티오피아에 까지 복음은 전 파될 수 
있었다. 

(4)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목적올 위해 끊임 없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오 
래 참으섬융 배울 수 있올 뿔만 아니 라 이 련  얼룹올 통하여 어 떤  역경파 시 련에 처 해  
있더 라도 성 도들이 견지 (堅持) 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어 떤  것인가 깨 닫게 된다. 

(5) 결국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 기  위해서는 환난과 역 경 이  필수적으로 동반 
되 어 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랍들이 편안하여 안락한 삶올 
누릴 때 복융의 참뜻율 이해하기는커녕 오히 려 복음에 대하여 척 대척 태도률 갖게 됨 
올 교회사롤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  (il 스채반의 순.&는 @웹루살랩 .&회 얘 어 벌  영 향융 주었는가 ? (1철) 
fÃ) ( 1 )  믿음과 성 령이 충만한 초대 교회 7 집사 중의 한 명 인  스데반의 순교는 예 루살햄 교회 

에 더 극심 한 핍 박의 불올 첨화시키는 계 기 가  되 었다. 
(2) 그래서 이 사건은 사도들융 제 외 한  대다수의 성 도룰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 역으로 흩어 

지게 되는 결파률 초래하였다. 
(3) 물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핍 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순철 성 령  사건 

이후 초대 교회가 성장하려는 시 점 에 서  핵 심척 인물인 스데반의 순교는 그리스도인들 
에 게는 큰 실망과 좌절을， 핍박자들에 게는 용기롤 주는 결정적 인  사건이 된 것 이 었다. 

(4)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려는 단계에 도달하면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에 시 련율 주어 그 성장왈 막으려 고  발버풍올 친다(창조， 살전3 : 5 ; 뻗전 5 :8， 9) . 

(5) 그러므로 우리에 게  시험 이 닥치 게 되면 그것흘 괴로워 하거 나  그 시 련에 굴복하지 말고 
용전히 기쁘거l 여 기 고  그것올 통하여 영척으로 더 성 장하려는 진취척 신앙올 가져야 
한다(참조， 약 1  : 2-4) . 

3 .  (il 스데반율 죽이는 데 앞장셨먼 λ}울의 태도는 어 떻게 변하였는가 ? (3철) 
lÃl (1) 사울은 스데반율 죽이고 더욱 의기 양양 (愈氣，錫揚) 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 그리 스 

도인들을 끌어내 어  옥에 넘 겨  주었다. 
(2) 이 때까지도 사울은 율법에 얽매어 있었으므로 그의 행 위 가  하나님올 위하는 최 선의 

길이 라고 여겼다 (빌 2 :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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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울의 이 런  박해 는 비록 그리 스도에 게 대 적 하는 행 위 였으나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하여 굴복치 않고 추진해 나가는 태도는 오늘날 그리 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 이다. 

(4) 결국 사울의 이 런  삶의 태도가 복음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이 방을 위 해  투신할 수 
있는 근거 로 작용하였다(롬 1 :  14-16) .  

(5) 사도 바울의 이 런  면에 반하여 현대의 그리 스도인들은 자기 들의 신앙에 대하여 너 무나 
자신이 없고 그리 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사실을 부끄러 워 히는 어 리석음과 연약한 모습 
을 너무 많이 나타내고 있다. 

4. ci1 핍박으로 언하여 예루살햄 교회로부터 흩 어 진  생도률은 어 현  얼을 하였는가 ? (4절) 
(A) (1) 비록 핍 박윷 피 하여 흩어 진 자들이 었으나 그 성 도들은 자신들이 처 한  장소에 서 복음을 

전하였 다. 
(2) 예 루살렘 교회 의 성 도들은 핍박을 피 해  흩어졌으나 결코 두려움이 없었다. 
(3) 왜 냐하면 뜨거운 그리 스도의 사량이 그들을 강권하므로 (고후 5 : 14) 언제 어 디서 나  담대 

하게 하나 님 의  복음올 전할 수 있었던 것 이 다 (참조， 담후4 : 2) . 
(4) 오늘날 스스로 그리 스도인이 라 자처하는 우리 들은 과연 초대 교회 의 성 도틀 같이 구속 

의 기 뽑파 복움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는가 자신들올 돌아보아야 할 것 이 다. 
5 .  c!1 벌 렵 의  전도와 그 컬과 나타난 현상운 어 떤  것 이 었는가 ? (5-8철) 

뼈 ( 1 )  벌립 은  사마리 아 성에서 오직 그리 스도만올 전 파하였고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많은 이 적  
과 기사률 행 하였는데 그 결 과  많은 사랍들이 그리스도를 영 접 하였으며 그 성 에 는  큰 
기 뽕이 있 었다. 

(2) 본절에 동장하는 벌립은 예 수의 제 자가 아닌 초대 교회 7 집사 중의 한 명인 벌립 집 사  
이 다 (6 :4) . 

(3) 사마리 아인들은 이 미  메 시 야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었고 (요4 :25) . 그뜰 중에 그리 스도 
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요4 :39， 41) . 

(4) 이 런  때에 벌립은 그틀에 게 예 수는  메 시 야이 시 고  그리 스도이심을 선포하였고 그 내용올 
확신시 키 기  위 하여 여 러  이 적 올  행 하였던 것 이 다. 

(5) 이 결과 복음을 받이들인 사마리 아 성 에 는  큰 기 쁨이 념 쳤는데 그 기 쁨은 영 혼의 깊은 
곳에 서 부터 솟아오르는 영원 불변 의 기 뽕이 었다 (6 : 8 ; 사61 : 10 ; 톰 5 :11 ; 고후7 :4) . 

(6) 영 원 한  생 명 에  관계 된 복음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 게 참기 쁨을 준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 는 복음올 전 해 야  한다. 

6 .  c!1 샤마리 아애 있는 마술사 시몬에 대 하여 셜명하라 (9 - 13철) . 
lÃl ( 1 )  그는 사마리 아의 깃 돈 (Gitton) 출신이지 만 애굽의 철학과 마술올 배워 큰 자라는 뜻의 

마구스 (M앵us) 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고 순교자 저 스틴(Justin Martyr) 이 기 록하고 
있다. 

(2) 특히 본장에 는 그에 대한 사마리 아인의 숭배심 즉 시몬의 명 성 이  강조되 어  기 록되 었다. 
(3) 그는 자신의 마술로 사마리 아 지 방에 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어 ‘ 크다 얼 컴 는  하나님 의 

능력 ’ (the power of God which is called great ) 이 란  칭호를 얻게 되 었다. 
(4) 또한 시 몬은 사마리 아에 서 최고의 신으로 존경 받았는데 이 페 니 우스 (Irenaeus ，  A. D. 

140-200) 는  그률 가리 켜 영지주의 (Gnosticism， 靈知主훌훌) 의  아버지 라고 하여 시몬 
파가 그에 게 서  나왔다고 하였다. 

(5) 그 러 나  본장에 그가 둥장하는 것은 이 런  배교적 내용보다 복음의 영향으로 일 어 난  그 

의 극적 인 변화에 초점 을 맞추기 위 합이 었다 (13철) . 
(6) 그의 개종은 그룹 추종하던 무리 틀에 게  큰 충격 올 주었음은 물론이 거 니 와  그들도 그리 

스도에 게 로 돌아오게 하는 데 결정 적 영 향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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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벌 렵 의  천도 내용윤 어 멀  갯 이 었는가 ? (12철) 
lÃl ( l )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본절에서 벌 립 의  복읍적 전도의 중요한 내 용올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이룹에 관한 내용이다. 
(2) 예 수로 불리어 진  이륨은 죄악 세상율 구원키 위 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와 관련된 것 

으로서 륙별 히 그분의 인성 (A性) 올 강조한 것 이 며 ， 그리스도 (기륨 부음올 받은 자) 는  
그분의 직 분으로서 자비 와 용서와 구원에 관한 명 칭 이 다. 결국 그 전도 내 용은 그분의 
이 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임올 중거 한 것이다(참조. 2 : 12 ;요 14 :6) . 

(3) 그러므로 벌 립 의  전도로 인하여 남녀가 쩨 례룰 받았는데 이 런  사실은 예 루살햄에 서  있 
었던 놀리운 변화와 비 견되는 것이다(참초. 2 :41) . 

(4) 여 기 서  우리는 진실은 거짓올 정복하고 참복음은 아무리 강한 사단의 힘 이 라도 꺾 고  숭 
리 의  개가훌 부르게 한다는 사실을 째달융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 가 하나님 
의 농 력 이 기  때문이 다(홉 1 :  16) . 

8 .  힘 벌 렵 의  사마리 아 지 방  천도가 른 생꽉활 거두자 예루살햄 에셔는 어 현  조치훌 취하 
였는가 ? (14철) 

lÃl (1 ) 사마리 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올 듣고 예 루살댐 교회에 서 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였다. 

(2) 예 루살햄 교회의 이 와  같은 조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 떤  차별도 있올 수 없고 모두가 
하나라는 의 미를 강하게 표출 (表出 )  한 것 이 다. 

(3) 사마리 아와 유대의 심각한 대 립 의  뿌리는 유다 왕국이 바벨혼에 멸망되면서부터 (B. C. 
많6) 시 작하여 약 700년올 흐르는 동안 더욱 심 화 (深化) 되었다. 

(4)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량은 그런 불편한 판계를 허용하지 않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 
루살햄 모교회 (母敎會) 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벌립의 전도훌 돕게 하였다. 

(5) 이 같온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률 위해 베 드로촬 보내셨던 것 이 다(10 : 1-1 1  : 18) .  
(6) 이 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 올  분명히 인식하고 주쩨서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참죠. 마22:39) 율 실 천해 야  한다. 
9 .  æ 샤마리 아빼 파송훤 베드훌와 요한옴 어 훤  얼율 하였는가 ? (15， 16컬) 

뼈 ( l )  사마리 아인들은 예 수률 믿고 셰례륨 받았으나 아칙 한 사랍에게 도  성 령 이  내 리 신  얼 이  
없었으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저 희률 위해 생 령 받기률 기 도하였다. 

(2) 그러나 이 말씀은 성 령용 받기 전에 구훨이 없었다는 뭇이 아니다. 이 미  그들이 입 으  
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 인했을 때 구원율 받은 것 이 었다(참조， 롬 10: 10) .  

(3) 그러면 본철에 서  말하는 ‘ 성 령받융’ 온 무엇올 가리키 는가. 그것은 다양한 성 령의 은사 
(참조， 고전 12장) 률 체험하지 못했읍용 가리 킨다. 

(4) 이 련  자들의 약점 온  그리스도률 ·통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성 령 의  체 협 척  신앙이 없으 
므로 여 러  가지 일 틀용 수행할 때 그 일에 대 한  자신감과 추진력 이  없고 특히 다른 사 
랍틀에 게 그리스도률 전할 때 위촉된다는 것이다. 

(5) 마찬가지로 현대의 그리스도인 역 시  성 령 의  체 협 척  신앙용 갖지 못하면 매사에 자신감 
이 없고 톡히 신 앙적 인  측면에서 발전보다는 퇴보률 하께 된다. 

(6) 따라서 신앙 생활올 영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 령의 체험은 대 단히 중요하다. 그러 
나 그것이 너무 강조되어 미신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안 된다. 

10. [!1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한 첼콰 어 떤  웰이 얼어낼는가 ? (17컬) 
뻐 (l) 그들이 안수하자 사랍둘이 성 령올 받았다. 

(2) 두 사도률 통해 성 령이 임하게 된 사건온 사마리 아인들이 형식적 신앙올 갖고 있었기 
때문이 기 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틀이 행 하는 안수의 형식율 풍혜 교회가 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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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아인 들올 받아들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있었다. 
(3) 그러나 안수라고 하는 외 적  행 위가 성 령올 받는 데 필수적 인 것은 아니 다. 안수는 임 직  

이 나  병 고침 (6 :6 ;9 : 12， 17 ; 13 :3) 둥의 일파도 연판이 있 기  때문이 다. 
(4) 반면에 성 령을 받는 것은 개 인적 인  기도 중이나 (2 : 1 -4) 말씀을 틀올 때 (10:44) 도 있 

었다. 
(5) 그러므로 성 령을 받기 위 해  아무에 게 나  안수를 받는 것은 큰 잘못이 라  아니할 수 없다. 

은밀 한 중에 계신 하나님 (마6:4， 6， 18) 께 서 는  우리 들에 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 절 한  
때에 성 령올 주시기 때문이 다. 

(6) 안수에 판하여 6 장의 圖 9롤 참조하라. 

11 . c!1 하나님 의  농력확 성 리흘 째 달지 못하는 어 리석윤 언간의 전형 (典型) 언 마슐사 시온 
의 잘못윤 푸 엇 언가 ? (18， 19철) 

lÃl ( 1 ) 그는 하나님 의 종인 베 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사랍뜰에 게 성 령 이  임 하는 것 올  보고 
돈으로 그 능력올 사려고 하였다. 

(2) 시몬은 마술사로서 많은 사랍들의 추앙올 받았으나 참신이신 하나님 의 존재와 그분쩨 
서 주판하시는 영 척 인  세계에 대하여 무지 하였다. 

(3) 그래 서 베 드로와 요한의 역사 (投事) 도 자신과 같은 마술적 차원에 서  이 해 할  뿐 아니 라 
그것을 돈으로 사려는 어 리 석 움을 범 하였 다. 

(4) 하나님 에 관한 참된 지 식 이  없으므로 오늘날도 시몬과 같은 잘못을 범 하는 자들이 많 
이 있다. 

(5) 교회 의 거 룩한 성 직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둥) 올 수여하는 데 신 앙적 인  면보다 물질적 

부의 척도에 의 해  결정되는 현대 교회 의 모습은 참된 신자물의 마옴을 아프게 한다. 

(6)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의 이 와  같은 잘못올 꼬집 고 시몬의 잘못된 행 위 룹  비 꼬아 교회 
의 직 분을 돈으로 사려는 것올 시모니 (simony ， 성직 매 매 ) 라고 한다. 

12. 힘 시몬의 찰못된 행 위 가  오늘날 어 떤  양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갯 에 대 한  그리스 
도인틀의 태도는 어 떠해 야  하는가 ? (19철) 

(8) ( 1 )  교회에 서  직 분을 가지 려 는  사랍은 그 직 분이 섬 기 는  위 치 이 기  때문에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 스도의 영 광만이 나타나도록 해 야  한다. 

(2) 그러나 시몬과 같은 자들은 직분이 명 예 직 이 며  통치자로 군렴 하는 위 치 인  줄로 착각하 
여 선앙적 인  태도률 버 리고 그 위 치를 차지 하려고 갖은 수단올 다 쓰고 있다. 

(3) 그 뿐 아니 라 일 부  성 직 자들은 교회를 짓는다거 나  아니면 경 제 적 인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그 재원 마련올 위해 장로나 집사의 장립 권사 취임 둥의 방법을 사용하기 도 한다. 

(4) 그렇지 만 이 런  방법은 하나님께 서  원하시 는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 히 인 식 하고， 하 
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성 도들은 잘못올 법 하는 자들 
에 게  하나님 의 말씀에 비추어 충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 이 진정으로 하나님 의 
교회를 위 하는 일 이 다. 

13. C!J 시몬의 찰못된 태도에 대 한  베드로의 책 망윤 어 떤  갯 이 었는가 ? (2α 21절) 
fA1 ( 1 )  하나님 의 선물올 물질과 비 교한 시몬이 그것과 함께 망활 것 이 라고 하였다 (20절 )  . 

(2) 그 이유는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므로 생 명 의  도에 전혀 관계가 없 
고 분깃 이 될 것도 없기 때문이 다 (21절) . 

(3) 시몬에 대한 베 드로의 책 망은 저 주적 소원 (훌Iì�兄的所顧) 으로 성 령올 돈으로 사려는 독 
신죄 (훨神罪 ) 로 인 한  완전한 심 판올 소훤 한 것 이 다 (참조. 5 : 9 ; 마 21 :31 ) . 

(4) 그렇기 때문에 세 상적 인  물질에 최 대 의  관심을 보였 던 시몬은 ( 참조， 시 78 :37) 영 계  (靈
界) 에 관한 상급을 받올 자격 이 주어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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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와  같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섬기는 자가 아닌 군 립 하는 자로 성 직 을  훤하는 ^t갚 
이 나  잘못된 목적으로 성 직 올  주는 자들 (참조. rQ) 12) 도 시몬과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 이 다. 

14. c+l 찰못훤 생 각을 책 망한 베드로가 시본에게 무엇을 권유했는가 ? (22， 23철) 
lAJ (1) 그는 시본에 게  악한 것올 회개하고 주께 기 도하라고 하였다. 그리 하면 주께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 라고 권면하였 다. 
(2) 베드로는 긴박감을 가지고 주께 용서롤 구하라고 말한다. 즉 주께서 용서하실 마음이 

생 기 도록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딸이다. 
(3)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보다 구원을 원하시기에 우리가 회 개하기룰 원하신다(참조， 첼 33 

: 1 1 ; 멜후 3 :9) . 
(4) 한편 베드로는 시 몬이 무엇을 회 개 해 야  할 것인가룹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그의 속에 

들어 있는 악독과 불의롤 회개하라는 것이 었다. 
(5) 이 와  같은 상황에 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베드로의 책 망이 결코 시몬을 파경으로 

몰기 위함이 아니 라 오히 려 사단에 재 사로잡혀 무뎌 진 양심에 깨우첨올 주기 위 한  목 
적 이  더 강하였다는 것 이 다. 

(6) 오늘날도 우리는 여 러  촉면에서 많은 충고를 받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양심도 시몬 이 
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충고를 째닫지 못하거나 강력히 거부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 
하게 된다. 

(7) 그러나 그 충고를 째닫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올 받을 수 있다(참조， 
삼상7 :3 ; 사 55:7 ; 겔 18:31 ; 마5:4 ; 녹 15 :7， 10) . 

15. 힘 베드로의 책 망율 받은 마슐샤 시폰의 태도는 어 떻게 변 하였는가 ? (24절) 
[Ã) (1 )  그는 베드로의 말올 듣고 두려워하면서 ‘나를 위 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 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2) 즉 이 귀 절은 베드로가 그에게 회 개할 것을 깨 우쳐 주었으나 시몬은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중재를 요청했음을 보여 준다(참조， 출8 :8， 28;9 :27， 28 ; 10 : 16， 17) .  
(3) 시몬은 회 개보다는 베드로의 저주로부터 만 피 하려는 데 최 대 의  관심올 보였던 것 이 다. 
(4 ) 그는 주플 믿었다 (참조. (Q) 6) . 그러나 아직도 마술올 행하던 요소들이 남아 요술척 

심 리  요법 으로 마음의 안정올 얻고자 하였다. 
(5) 아직 그는 영 적 으로 어 린아이였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넘올 향해 열리지 못하였고 

그래서 다른 사랍의 기도만 의지하려 한 것이다. 
(6) 이 제  우리 는 주의 말씀파 같이 물과 성 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요3: 5) 하나님을 아버 

지로 부르고 (롬 8 : 15) 그분께 우리 의 기 도를 드려야 할 것 이 다. 
16. c+l 예루살랩 에 셔  확송된 베 드로와 요한의 귀 환  꽉청운 어 며 혔는가 ? (25철) 

뻐 (1)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벌립과 함께 복음 전도와 성 령의 역사률 일으키고 예 루살댐으 
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 아 지 방의 여러 촌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2) 그들의 최초 목표는 사마리아 성이 었다. 그렇지 만 그들은 성 령의 충만한 역 사와 그분 
· 의 강권하섬 에 따라(고후5: 14) 사마리아 성 인근에 까지 복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산꼴싹기에 사는 사람일지 라도 그들의 한 영혼 모두에 재 관심올 
가지고 계 시 기  때문이 다. 

(4) 따라서 복음 전도자는 아꼴 골찌기 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일지 라도 자신의 생명올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참조， 롬 1 : 15 ; 고전 9 : 16) . 

17. c!1 주의 사자가 벨렵 얘 재  어 현  명 령융 하였는가 ? (26철) 
(A) ( 1 )  주의 사자는 그에 게 얼 어 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에 서  가사로 내 려가는 걸까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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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는데 그 길은 광야였다. 
(2) 이 귀 절  속에서 우리는 벌립이 어느 곳에서 주의 사자로부터 명 령올 받았는지 알 수는 

없다. 
(3) 그 이 유는 누가가 본장을 기 록하면서 지 형적 위 치보다는 그 뒤에 있올 사건 (내시의 개 

종) 에 더 큰 관심 올 갖고 있었기 때문이 다. 
(4 ) 한편 광야는 구약 성 경 의  헬라어 역인 70인역 (LXX ) 에서 본절과 같이 〈에 레 모스〉 로 번 

역 되 었는데 이는 주로 ‘유대 광야’ 를 가리 킨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말하는 광야는 가사 
로 내 려 가는 길에 있는 곳으로 주의 사자가 그에 게 명 한  목적 지 이 다. 

18. c!1 벌립 야 명 령 을  수행 하는 도중에 누구률 만납는가 ? (27절) 
lÃl (1 )  도상 (道上) 에서 벌립은 예루살렘에 예 배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 디 오피 아언을 만났다. 

(2) 그는 에 디오피아 여황 간다재 의 국고률 맡은 내시였다. 
(3) 성 경 에 서  말하는 에 디오피 아는 현대의 에디오피아가 아닌 북 수단과 애 굽의 최 남단인 

누비아 (Nubia) 를  가리킨다. 더 명 확히 말하면 애굽의 남쪽 (삿 1 : 1이 이 며 ， 또한 수에 네 
(Syene) 의 남쪽에 위 치 해  있다(첼 29 : 10) . 

(4) 한편 벌립이 만난 내시는 먼 지 역까지 자유롭게 여 행 한  것으로 미 루어 볼 때 무역이나 
재 정 올  담당한 관리 로 추측된다. 

(5) 한편 율법에서는 내시와 같이 신체적으로 신낭이 상한 자나 신 (賢) 을 베 인  자는 여호 
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 었으나 (참조， 신 23 : 1) 사56 :3-5에 보면 그런 율법 
이 폐 기 되고 용납하신다고 기 록되 어  있다. 

(6) 그러나 에 디오피 아 내시는 신명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왜 냐하면 
내 시 ( 헬， 유누코스) 는 70인 역 (LXX) 에 자주 나타나는데 ‘군사적 ， 정 치 적  고관’ 윷 가리 
킬 때는 거 세 (去勢) 률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19. c!1 에 디오피 아 여 황  깐다게는 어 현  사랍언가 ? (27철) 
lÃl (1) 간다게 (C뻐dace) 는 특정 인물 한 사랍의 이륨이 아니 라， 애굽 황올 일 컬 어  바로 

(Pharaoh) è.}- 챙}는 것과 같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가리 키는 공용어 이 다. 
(2) 에디오피아의 수도는 때로에 (Meroe) 인데 고전 학자들은 B. C. 1 세 기  빛 A. D. 1 세기 

에 메 로에 에 서  간다게 라는 칭호률 갖고 통치 한 몇 몇  여왕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3) 한편 본절에 언급된 간다게는 A. D. 25 -41 년경에 통치 했던 아만티 테 레 (Amantitere) 로  

추측된다. 
20. c!1 내시가 예푸잘랩에 서 의  예 배훌 마치고 본국으로 톨아가는 킬 에  얽 었던 말씀은 어느 

l흙훈이 었는가 ? (28， 32， 33철) 
lÃl (1) 그는 병거를 타고 똘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원고 있 었다. 

(2) 그런데 이사야의 글 중에도 특히 메시야 예 언에 판한 사53 :7， 8의 부분이 었다. 
(3) 그는 하나님올 경 외하는 이 방인이 었기에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니면 좀처 럼 구하기 힘 든  

이사야 예 언서 사본올 구 혜  원 었다. 
(4) 그의 이 런  열심이 하나님 의 인정을 받았고 결국 그는 이 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 
(5) 하나님께서는 물론 당신의 섭리 가운데 백성올 택하시지만 택합 받은 자들 중에 에 디  

오피아의 내 시 와  같 이  열심올 갖고 신 앙  생 활올  유지해 나가는 자들올 특별히 사랑하 
심올 알 수 있다. 

21. C!1 이 사야의 률융 얽교 었는 내시훌 위혜 생 령 빼셔는 벌렵 얘 게  어 떻게 하라고 하셨는 
가 ?  {29， 30철) 

lÃl (1) 성 령께서는 벌립에 게  병 거 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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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서 벌럽은 병 거로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 원 는  것올 듣고 내 시 에 게 그 말씀을 깨 달  
올 수 있느냐고 물 어  보았다. 

(3) 여 기 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올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 하나님께서 한 영 혼도 소훌히 취 
급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고  둘째는， 명 령윷 받은 벌립 의 적 극적 인  순종의 모습이다. 

(4) 따라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항올 실천해야 합은 불론이 거 니 와  그 사 
량을 실천활 때 벌립과 칼온 적 극적 으로 순종해야 한다 

(5) 이 와  같은 얼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났는데 하나님쩨서 그틀 택하여 이 방인올 위 한  
그릇으로 삼으셨올 때 (9 : 15) 그는 즉시 복움올 들고 나가 전하는 모습올 보여 주었다. 

(6)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 도뜰에게 이와 같은 태도룹 가지고 당신의 얼 을  위 해  헌신 
하기룰 원하신다. 

22. C!1 하나닝의 멜합빼 대 한  내 시의 태도훌 홈빼 우려는 푸엇율 배울 수 었는가 ? (31철) 
뻐 ( 1 )  복음에 대 한  열심은 청 치， 경 제 ，  사회척 지 위 와  위 치롤 초훨한다는 점 이 다. 

(2) 간다게 의 내시는 국가의 경 제룰 거 머 현  큰 세 력 을  가진 자였고 벌립은 외 형 도  볼품 없 
는 일개 전도자에 지 나지 않았다. 

(3) 그러나 내 시 는  그런 외 척 인  면에 재 의 치  않고 빌 립 올  병 거 에  올려 말씀의 진의률 배우 
고자 하였다. 

(4) 하나님께서는 이 와  같이 겸 손하고 진지한 태도를 갖고 열심히 말씀올 배우려 는  자에게 
말씀의 진리흘 깨 닫도록 기회률 열어 주신다. 

(5)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 실을 깨 끗하게 해주고 옳은 킬로 인도하지 만 (시 119 :9， 105)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 명 융  책 임 져  주신다는 데 있다(뻗 전 1 :23} . 

(6) 현대에는 다양한 형 태의 성 경  공부 모임 이 있는데 어 떤  형 태， 장소이든 내시와 같은 열 
심과 갈급한 마음이 었다면 하나님께서 륜 역사를 이 루실 것 이 다. 

23. 힘 내 시 가  얽고 있던 생 청  귀 철윤 어 훤  말촬이며 그 의미는 무엇언가 ?  (32-35철) 
fA) (1) 당시의 판슐대로 내 시가 큰소리로 얽 던  성경은 이사야 53:7， 8 부분이 었다. 

(2) 이 부분의 말씁에 대하여 한때는 이사야 자신에 관한 기 록이 라는 논쟁도 있었으나 고난 
당하는 양이 메 시 야률 가리 킨다는 것이 옳은 해 석으로 인정 되고 있다. 

(3) 그렇기 때문에 이 귀 절온 신약의 여 러  부분에 인용되고 있다(마8 : 17 ; 요 12 :38 ; 히 9 :28 
; 맹전 2 :22 ; 계 13: 8 ; 14 : 5} . 

(4) 벨립은 내 시 에 게  그 말씀이 메시야， 측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엄올 가르쳐 주었 
으며 그 예 수룰 말미암지 않고는 생 명 의  킬에 틀어컬 수 없음도 가르쳐 주었다. 

(5) 예 수는 무죄 한 자였으나 공정한 재 판율  받지도 못하였고 뿔만 아니 라 그훌 죽이기 위 한  
각 종  모략에도 얼 언  반구 (一言半句) 변명올 하지 않고 십자가 형률올 지 셨다. 

(6)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영 생올 얻게 되 었고 영원한 기 뽑  가운데서 삶을 누렬 수 있 게  
되 었다. 

(7) 벌 립 은  바로 이 사실올 에디오피아 내 시 에 게  가르쳤고 이 킬만이 영 생으로 통하는 유일 
한 판문임올 껄명 하였다. 

24. C!1 내 시 가  벌렵 의 가르청울 받고 말쯤의 의미훌 째 활응 뒤 푸엇올 현했는가 ? (36-38철) 
圓 (1) 벌립 의 가르침올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된 내시는 벌 립 에 게  세 혜 받기훌 원하였다. 

(2) 세 혜  (洗體t baptism) 는 성부와 성자와 성 령 의  이륨으로 물로써 몸융 씻는 행 위 이 며  
새 언약의 은혜와 구훤융 상정하고 이률 보중하는 것 이다. 

(3) 그러 나 쩨 혜 의  중요성온 단순히 물로 몸올 씻는다는 형 식 적 인  측면보다 그리스도와의 연 
합이 라는 영 적 인  측면에서 더 강조되어야 한다( 참조.  폼6:3-6 ; 고전 12 : 13 ; 갈3 : 27， 28 ; 
물2 : 1 1， 12) 



31-40절 121 
(4 ) 따라서 세 혜는 하나님 의 소유권올 표시 하는 의 식 인  동시에 상삼위 하나님 과 인간과의 연 

합과 친교률 보증하는 예 식 이 다(참조、 요14 : 16. 17. 23 ; 17 : 21-23) . 
(5) 세 례 의  효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설하심에 근거 한다. 따라서 세례를 경 시 하는 것 은  

하나님 의 지 혜와 은총올 해 치 는  것임은 물 론  그분의 신실성올 인 정 하지 않는 모독과 
같은 것 이 다. 

(6) 내시는 세 례 의  이 같은 특징과 의미툴 깨 달았기 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세 혜  
의 식 에  참여하기 를  원 했다. 

(7) 그렇기 때문에 개 역  성 경 에 는  뼈졌으나 KJV 에서 발견되듯이 37절에 · 빌립 이 가로 
되 네가 마융올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 (可) 하니 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 가 예 수 그리 스  
도께서 하나님의 아틀인 줄 믿노라’ 의 말씀이 첨가되 어 있다. 

(8) 이 내용은 얼단 신앙 고백만 하면 서l 혜룹 집 행하던 초대 교회 의 기 독교 의식올 반영하 
고 있다. 한편 현 대에 도  쩌혜 의 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필수적 
으로 수반되어 야  한다. 

25. 띤 내 시 빼게 발쯤융 천 하고 세 빼훌 때푼 벌렵은 그와 함째 어 뻗게 빼 어 졌는가 ? (39절) 
fÃl ( 1 )  세례 의식올 마치고 두 사랍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벌립을 이끌어 갔고 내 시 는  

혼연 (欣然、) 히 킬올 가므로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하였다. 
(2)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가사로 보내신 (26절) 목적올 달성하셨기 때문에 그률 다를 선교지 

로 옮기 셨다. 
(3) 벌립은 앨리 야가 회리바랍 가운데 송천한 것파 같이 (왕하2:11) 하나님의 초자연적 인 

농력으로 내 시 의  앞에서 사라졌다. 
(4) 그러나 내 시 는  인간 벌 립 에 게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률 영접함으로 인 한  기 쁨올 가지 

고 고국으로 몰아갔다. 
(5) 내 시 가  그리 스도를 영접 한 뒤 생 령 의  열매 중 하나인 기 뽑 (갈5:22) 올 소유한 것올 볼 

때 성 령  세 혜 도  받았음이 분명 하다. 
(6) 그리고 확실하지 는 않지 만 이레니우스 (Irenaeus) 는 그가 고국에서 동족에게 복옴을 

전했다고 전하고 있다. 결국 에디오피 아 내시훌 통하여 이 방언에 대 한  복융 전파가 
진일보 (進一步) 했음은 불명 한 사실이다. 

26. (!1 하나념째셔 벌 렵 빼 재  A헤로이 주신 천도 지 역운 어 디 였는가 ? (40철) 
fÃ) (1) 그곳은 아소도에서 시작하여 가이사랴까지에 이 르는 지 역이 었다. 

(2) 아소도(Azotus) 는  고대 블혜셋 지 역에 위 치했던 아스돗의 신 · 구약 중간 시 대  및 신약 
시 대 의  명 칭이 다. 그련데 이 아스돗에 대한 신약 성경상의 언급은 유일하게 본철에만 

나온다. 
(3) 그리고 아스돗은 지 중해 연안에 위 치 한  옛 블러l셋 성융(참조， 삼상6: 17)으로서 지 중해 

연안에 서  내륙 쪽으로 약 4. 8km 지 점， 아스글론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16km지 점 에  위 치  
한 성읍이 다. 

(4) 한편 가이사랴(Caesarea) 는  예루살햄 에 서  104 때I 떨어진 활헤스탄 해안의 도시로 로마 
지배하의 로마군 주둔지 이며 혜롯 l세 (Herod Agrippa 1 ，  A. D. 37-44) 의 근거지였다. 

(5)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도시는 12년이 라는 세월에 걸쳐 새롭게 건썰되 었는데 로마 황 

재륨 숭배하는 신전이 건쩔되었으며 그밖에도 각종 회 의 장， 훤 형  경 기 장  퉁이 셰휘졌었 

다. 그리하여 네로(Nero. A. D. 54-68) 의 주화에는 이 도시률 기 념 하는 ‘아우구스투스 

의 항구 가이사랴라는 명문 (銘文) 도 새겨져 있었다. 
(6) 한편 누가는 본장올 끝맺으면서 빌립 의 개 인적 인  얼 이 나  환경에 대하여 빈약한 쩔명만 

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의 최대 판심은 복옴 전화와 그 발전에 있 었기 때문이다. 



재 9 창 이 방  선교를 위 한  
새 로운 얼군의 선 택  

단학구분 1. 9 다메섹 도상 隨上) 에 나타나신 예수 / 10- 16 아나니아혐 사울에거| 보내시다 / 1 1- 18 사물 
이 서!려|홉 받다 / 19- 22 사물의 전도 / 23. 25 핍박받는 사물 / 26- 31 사물이 얘|루살햄으로 가다 /32-35바l 
드로가 붓다에서 중풍병자홉 고치다 / 36- 43 홈바01써 베드로가 다비다홉 혈리다 

I 사울이 주의 제자들올 대하여 여 전히 위 협  
파 살 기  가 둥둥하여 대제사장에 재 가서 

2 다메섹 여 러  회 당에 갈 공문융 청 하니 이 
는 만일 그 도왈 쫓는 사랍올 만나연 무롱 남녀 
하고 결박하여 예 루살댐 으로 잡아오려 합이 라 

3 사울이 앵하여 다메섹 에  가까이 가더 니 흉 
연 히  하늘로서 빛 이  저 훌  둘러 비추는지 라 

4 땅에 엎 드 러 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융야 사울아 네 가  어째하여 나훌 휩 박하느냐 
하시 거늘 

5 대 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 
는 네 가 휩 박하는 예 수라 

6 너l 가 일 어 나  성으로 틀어 가라 앵 할  것율 네 
게 이 흉  자가 있느니 라 하시 니 

7 같이 가던 사람툴용 소리 만 틀고 아무도 보 
지 못하여 말융 못 하고 섰 더 라  

8 사율이 땅에 서 일 어 나  눈 융  였 으 나  아무것 
도 보지 못하고 사랍의 손에 끌려 다메잭으로 
틀어 가서 

9 사흉 동안융 보지 못하고 식용융 전혜하니 라 
1 0  그때에 다메찍 에  아나니 아라 하는 쩨자가 

있더니 주쩨셔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 
니아야 하시 거늄 대 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었 
나이 다 하니 

n 주껴l 서  가라사대 일 어 나  직 가라 하는 거 리  
로 가서 유 다  집 에 서  다소 사 랍  사율이 라 하는 
자활 찾으라 져 가  기 도하는 중이 다 

1 2  저 가  아나니 아라 하는 사랍이 들어 와서 자 
기에 게 안수하여 다λl 보께 하는 것융 보았느 
니 라  하시 거쓸 
13 아나니아가 대 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 

여 내가 여러 사람에 게 듣사온록 그가 예 루살 
햄 에 서  주외 성 도에 재  적 지  않은 해 홉  끼 쳤 다  
하더 니 
’ 4  여 기 서 도  주의 이 홉융 부르논 모든 자률 결 

박활 권세훌 대 쩨사장룹에 게 받았나이 다 하거늘 
1 5  주께 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랍온 내 이 륨  

융 이 방인 파  임 금률과 이 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 

하기 위 하여 택 한  나의 그릇이 라 
1 6  그가 내 이 용융 위 하여 해 륨  얼 마나 받아 

야 할 것융 내 가  그에 게 보이 리 라  하시 니 
1 7  아나니 아가 떠 나  그 집 에  롤어 가서 그에 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 제  사율아 주 곧 네 가  오는 
김에 서 나타나시 던 예 수께 서  나활 보내 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 고 성 령 으로 충만하 게  하신다 하니 
1 8  즉시 사울의 눈에 서 벼늘 갈온 것 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얼어나 세 혜홉 받고 
’ 9  용식융 먹으매 강건하여 지 니 라 사울이 다 

때찍에 있는 제차률과 함께 며 첼  있융씨 
20 즉시로 각 회 당에 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률 

이 심 올  전파하니 
낀 듣는 사랍이 다 놀라 말하되 어 샤랍이 예 

루살햄에서 이 이 홈  부르는 사랍융 잔해하던 자 
가 아니냐 여 기  온 것 도  저 회 훌  걸박하여 대 쩨  
사장틀에 체 끌어가고자 합이 아니 냐 하 더 라  
2 2  사올온 힘 융  더 얻어 예 수용 그리스도라 충 

명하여 다메섹 에  사는 유대언률융 굴복시 키 니 라  
23 여 러  날이 지 나매 유대언률이 사울 죽이 기 

촬 꽁모하더 니 
24 그 계 교가 사용에 게 알려지 니 라  저 회 가  그 

활 죽이 려 고  밤낮으로 성 문까지 지 키 거늘 
25 그의 쩨자률이 밤에 광주리 에  사용융 담아 

성 에 서  달아 내 리 니 라  
26 샤율이 예 루쌀햄 에 가서 째자를융 사귀 고 

자 하나 다 두려위 하여 그의 제 자 됩융 믿지 아 
니 하니 
27 바나바가 테 리 고  사도률에 게 가서 그가 질 

에 서  어 떻 께  주훌 본 것 과  주에 서 그에 께 말씀 
하신 일과 다메씩 에 서  그가 어 떻 재 혜 수의 이 홉  
으 로  담대히 말하 던  것융 말하니 라 
28 사울이 쩨 자률과 함께 있 어  예 루살햄에 훌 

입 하며 
29 또 주 예 수와 이 륨으로 답대히 말하고 행 

라화 유대인 륨과 함께 말하며 변홀하니 그 사 
랍률이 죽어 려 고  힘쓰거늘 
30 형 쩨 틀이 알고 가이 사랴로 데 리 고  내 려 가  



서 다소로 보내 니 라  

3 1  그리하여 온 유 대 와  갈 헐 리 와  사마리 아 교 
회 가  명 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룹 경 외 함파 
성 령 의 휘 로로 진 행 하여 수가 더 많아지 니 라  
32 때 에  베 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 하다가 훗 

다에 사는 성 도틀에 재 로  내 려 갔더 니  

33 거 기 서  애 니 아라 하 는  사랍율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팔 년이 라 

34 베 드로가 가로되 애 니 아야 예 수  그리 스도 
께 서  너 률  낫게 하시 니 일 어 나  네 자리 를 정 돈  
하라 한대 곧 일 어 나니 

35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랍들이 다 그률 보 
고 주께 로 돌아가니 라 

36 용바에 다비 다라 하는 여 채 자가 었으니 그 
이 룹융 번 역하연 도르가라 선 행 파  구제하는 일 

이 심 히  많더 니 
37 그 때 에  병 틀어 죽으매 시 체 홉  씻어 다락 

에 뉘우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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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붓다가 용바에 가까운지 라 제 자틀이 때 드  

로 가  거 기  있옵융 툴 고  두 사 랍융 보내 어 지 체  

말고 오라고 간청 하니 
39 때드로가 일어나 저 회 와  합체 가서 이 르 매  

저 회 가  데 리 고 다락에 율라가니 모 든  과부가 베 

드로의 곁에 서서 율며 도르가가 저 회 와  함께 
었율 때에 지은 속옷과 곁옷융 다 내어 보이 거놀 
40  베 드로가 사랍옳 다 내 어  보내 고 무릎융 

꿇고 기 도하고 톨이 켜 시 체 활  향하여 가로되 다 
비 다야 일 어 나라 하니 그가 눈융 떠 베 드로률 

보고 얼 어 나  앉는지 라 

41 베 드로가 손융 내 밀어 일으키 고 성 도들과 
과부틀올 불 러 툴여 그의 산 것융 보이 니 
42 용 용바 사랍이 알고 많이 주흘 믿 더 라  
43 베 드로가 용바에 여 러  날 있어 시 몬이 라  하 

는 피 장의 집 에 서  유하니 라 

1 . ct1 본장의 사건확 그 충요생 에 대 하여 첼명 하라. 

!A1 ( 1 )  본장에는 투 명 의  인불과 그들에 게 관계 된 사건에 대하여 기 록되 어  었다. 
(2) 그러나 본장에서는 사율이 다메찍으로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개총 (改宗)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3) 율법을 지 키 려 는  열심으로 인하여 당시 에 사교 (쩨敎) 로 여겨졌던 기독교를 따르는 사 

랍들올 쩨 포하기 위하여 다메씩으로 내려가다가 예수톨 만난 사울의 변화는 세 쩨  역 
사의 흐륨융 바꾸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4 ) 그것은 이미 주쩨서 그롤 당신의 사역자로 삼기 위해 택하신 자였기 때 문이 다 (15절) . 

(5) 예수의 계획은 즉시 효력올 나타내 어 기진 팩 진했던 사율은 기 력올 회복하자 다메씩 과  
예 루살햄에서 ‘예수는 그리 스도라’ 고 전하기 시착하였다. 

(6) 마첨내 샤율은 유대인과 로마와 충돌하게 되 었는때 이 것은 이 방인들율 위 해  얼하는 사 
울이 계속해 서  부딪히 는  난판의 시작에 불파했다. 

(7) 한편 본장의 후반부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에 대 한  기록이 있는데 병 든  자와 죽은 자룰 
살림으로 하나님의 영 광율 나타내고 많은 사랍틀로 하여금 예수률 구주로 영 접 하는 일 
에 도옴올 주었다. 

(8) 본장올 통해 우리는 유대인올 위해서는 베드로훌， 이 방인올 위 해 서 는  사울올 택 하신 하 
나님의 놀랍고 치밀한 계획올 발견하게 된다. 

2 . c!1 샤율의 본격 척 언  박해 운동에 환하여 쩔 명 하라 (1， 2 철) . 

!A1 (1 )  사옳은 그리스도인틀에 대 한  위 협 과  살기가 퉁퉁하여 다메섹 에 까지 내 려 가  체 포하기 위 
해 대제사장에 께 공문 ( 公文) 올 청 하였다. 

(2) ‘살기가 둥둥 (廳購) 하여’ 는 헬라어 〈엠프네오〉 가 쓰였는데 이 는  ‘호홉하다’ 란 의미로 ‘ 오  
직 그런 생각으로만 꽉찬 것 ’  올 가리 킨다. 

(3) 우리는 이와 같은 사울의 태도에 대하여 너무 부정 적으로 생 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 려 
그룹 통하여 배울 점 올  찾아야 한다 ( 참조. 8장 (Q13) • 

(4 ) 그는 기독교의 선교에 대하여 무지 (無知) 하였올 뿐만 아니 라 조상물의 신앙올 계숭하 
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5)  사율은 메시야의 오심에 관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완전히 실현되 기 륨  고대했으나 모세 
촬 롱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계 사 에 만  만족하였고 그 쩨 시 된  형 식 올  용하여 하나님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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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일올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 
(6) 따라서 가장 흉악한 최 언틀에 게 만  주어지는 십자가률 지 신  예수률 메 시 야로 인청 할 수 

없었고 그것이 초기에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올 박해하며 그가 예 수께 나아가는 데 
방해하는 거 침몰이 되 었던 것이다 (창초， 고전 1 :23; 갈5 : 1 1) .  

(7) 그렇지 만 율법올 철 저 하게 지 키 는  사울의 그런 마융이 후일에 그리스도률 구주로 영 
접한 후 생명올 아끼지 않고 복옴율 전하는 일에 투신하도록 하는 훤동력 이 되 었던 
것이다. 

(8) 이 런  점 은  예 수께서 훤하시는 것이 었으므로 핫모 섬에셔 사도 요한에 게 소아시아 7 교 
회에 대 한  말씀올 전하시는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차든지 더옵든지 하라’ 는 
책 망을 하셨다 (계 3: 14- 16) .  

3 .  CÐ 샤옳이 그리스도언틀옳 핍박하는 해 있어셔 먼 저  대제 사장융 찾아간 이유는 무엇언 
가 ?  (1 ， 2철) 

!Äl ( 1 )  그것온 다메섹 의  여 러  회 당으로 보낼 공문올 청 (請) 하기 위합이 었다. 
(2) 공문 ( 헬. 에피스토라스) 은 대제사장파 모든 장로틀의 명 의로 작성되는 것이 기 때문에 

권위 가 있올 뿐 아니라 법척 효력도 갖훈 서류였다. 
(3) 이 는  대쩨사장은 산혜드린 공회의 의장이면서 로마 청부의 지지률 받았고 그래서 그가 

작성 한 명 령서는 곧 로마 청부의 동의륨 받은 것과 같은 효력올 발휘하기 때문이다. 
(4) 그리 고 대제사장이나 산혜드련의 명 령은 팔혜스틴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기다 지 역 의  유 

대 언에 게도 동동한 권한훌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래셔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이 필요 
했던 것이다. 

(5) 한편 시 대척으로 추청 해 본다면 이때의 대쩨사장은 안나스의 아들 데오벌로(Theophil
us)일 것이 며 시 기 는  A. D. 37년경으로 볼 수 있다 (Alford， Le에n) . 

4 . 힘 샤율운 그리스도언률옳 잭훌하기 뀌혜 어느 도시률 빽하였는가 ? (2컬) 
!Äl (1) 그는 다메썩 (Damascus) 올 목적지 로  헥하였다. 

(2) 그러나 사옳이 왜 다메섹올 택 하였는지 묵벌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단지 10. 13절윷 홍 
해 볼 때 그곳에는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틀이 거주하고 있었융을 발견하게 된다. 

(3) 다메섹은 헤르몬 산 북동쪽에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써여 있는 해 발  671m의 높은 명 지  
에 위 치해 었다. 

(4 ) 이 다메젝온 세 계에서 가장 오래 존속되는 도시로 아브라함 때부터 (창 14 : 15 ; 15: 2) 다 
윗 (삼하 8:6) 올 거쳐 솔로몬 시 대에 독립올 하였다 (황상 11 :24， 25) . 그 후 한때는 이 
스라웰융 지 배하고 유다에 게서 초공융 받았으나 (황하 10 :32 ; 12: 17， 18 ; 13 :3， 22. 25 ; 암 
1 : 3， 4) 여로보암 2세 (B. C. 793-782-754) 에 의하여 챔 령당하였다 (황하 14 :28) . 

(5) 그 후로는 앗수르와 바밸롱， 바사에 의하여 점 령되 었고 폼쩨이우스(Pompeius， Magnus 
Gnaeus B. C. 106-48) 시대부터 로마에 귀 속될 때 까지 수리 아의 영토였다. 

(6) 다메섹에는 약 30-40개의 회 당이 있었고 4만 정도의 유대인이 청 확했으며 그틀 가운 

데 많온 여자들이 개총하였다. 
5 .  CÐ 샤율이 다빼 잭으로 향하댄 걸 @예 셔  어 훤  얼이 었었는가 ? (3-9컬) 

!Äl (1) 대제사장의 공문율 갖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은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 
스도로 인하여 마읍이 뿌리 채 혼툴리 고 말았다. 

(2) 이 쩨 까지 사율은 예수라는 사랍율 단순히 나사햇 목수의 아률로 사랍률융 미혹하는 사 
교 (쩌數) 의 교주 청 도로만 생각했는데 진실로 그가 하나님 의 아툴이며 메 시 야가 되심 
융 발견했먼 것 이 다. 

(3) 사율의 이 체험온 매우 극척언 것 이 었으며 그것옴 곧 세 계  역사의 엄청난 변화활 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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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4 )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외 형 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율 기준으로 사랍틀올 판단 

할 수  없읍을 알 수 있다. 
(5) 아무리 흉악한 사랍이 라고 할지 라도 하나님께서 택 하시면 사율과 같은 극적 인 변 화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6)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떤  사랍이든지 곁으로 판단하지 말고 (삼상 16 : 7) 복옴올 전해 

야 한다 ( 롭  1 : 14. 15) . 
6 . c!1 사율에 게  나타난 빛 에  대 하여 설명하라 (3철) . 

fAl ( 1 )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훌연히 하늘로서 빛 이  저률 둘러 비 추었다. 
(2) 이 는  그리스도의 영 광올 나타내는 것으로 태 양보다 더 밝은 빛 이 었다. 
(3) 따라서 22 : 6에는 ‘큰 빛 ’  으로 표현하고 26 : 13에는 ‘해보다 더 밝은 빛 ’  이 라고 표현함 

으로 본절에서 단순히 ‘빛 ’ 으로 설명 한 것보다 더 명 확히 표현하고 있다. 
(4 ) 그리 고 이 빛은 26 : 13에 의 하면 사울 뿐 아니 라 그와 동행하던 사랍들에 게 도 비 추었다. 
(5)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 광의 팡채는 사울올 바울로 변화시 키 는 일을 했듯이 죄 의  어두움 

에서 헤매는 우리틀을 밝은 생 명으로 이끌어 주었다(참조， 고후 3 :7- 10 . 
7 . c!1 예수 그리스도와 사율의 대 화에셔 발견합 수 있는 것은 무엇 언가 ? (4-6철) 

fAl ( 1 )  그 대화에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량이 잘 나타나 있다. 즉 그 안에서 우리는 죄 인틀 
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올 발견한다. 

(2) ‘사울아 사윷아’ 라고 부르시 는 예수의 옴성은 자신올 핍 박하는 자에 대 하여 분노하시 
므로 부르는 소리 가 아니 라 너무 사랑하시므로 그 영혼올 위 해  부르시는 간절한 외 침  
이다. 

(3)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 22 :  1 1) 와 사무옐율 부르실 때 
( 삼상 3 : 10) 그리 고 예루살햄 과 시몬에 대하여 부르실 때 (마 23 :37 ; 녹 22 :31) 발견할 
수 었다. 

(4 ) 이 런  사량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사울이 앞으로 해 야  할 일융 위 한  계 획 올  준비 하셨 
던 것 이 다 (6철) • 

8 . c!1 하놀로푸터 용 빛으훌 언하여 샤옳윤 어 떻채 되 었는가 ? (8， 9철) 
� ( 1 ) 사윷이 땅에서 일어나 눈올 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랍들의 손에 이 끌려 

다떼썩 으로 틀어 간 후 사훌 동안 식음올 전꽤하였다. 
(2) 이 사건은 사울올 영척으로나 육척으로 완전히 새 ，  사람이 되 게  하였다. 
(3) 개선 장군과 같이 다때섹 으로 들어가려 던 오만 방자한 한 인간이 완전히 부서지 고  낮아 

져 서  겸손을 알게 되 었다. 
(4 ) 사울은 사흩 동안 소경의 상태 로  지내면서 식음올 전폐하였는데 ， 이 때륨 그는 요나 ( 마 

12 : 40) 와 같이 자발척 인 자기 비 하 ( 自 己뿔下) 의 기 간으로 삼았고 죄 사합의 은혜률 
받기 위 한  준비의 기 간으로 삼았던 것이다(참조， 덤천 1 :  12- 16) . 

(5) 이 기 간에 사울은 그리스도흘 만났고 (고천 15 : 8) 그 결과 영 척  소경이 었던 그의 영 의  
눈이 열렸고. 영 척  벙어 리였던 업 이  열 리 게  되 어  자신과 같이 무지 한 자틀에 재 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 그러므로 사울과 같은 신앙 체 험 이  있는 것도 나쁘지 는 않다. 그러나 전척으로 그런 체  
험 만  훤하는 자들은 오히 려 사단의 노리개감으로 전락하거나 사단의 영 ( 참조，  요일 2:  
26 ; 3 : 7 ; 4 : 6) 에게 미혹되어 그의 종이 될 수도 있으니 매우 초심해 야  한다. 

9 .  힘 다때 잭 얘  었는 주의 쩨 자는 누구인가 ? (10철) 
!Al ( 1 )  그의 이 룸온 아나니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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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나니 아는 히 브리 어  〈하나냐〉 의 빨라어 읍역으로 ‘여호와는 온혜로우시다’ 라는 뜻올 
갖고 있었다. 

(3) 바윷은 휴대인룰 앞에서 자신올 변호할 때 륙별히 아나니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 그 
는 율법에 의 하면 경 건한 사랍으로 거 기  사는 모든 유대언틀에게 청 찬올  틀는 자’ 라고 
하였다 (참초. 22: 12) .  

(4) 그렇지 만 그는 고넬료를 위 한 베드로 (10장) 나 내시를 위 한  밸렵 (8장) 파 같이 사울 
의 사역올 위 해  춘비된 사랍이었다. 

(5) 그는 주의 명 령을 들었올 때 사윷에 대한 소문율 이 미  틀어서 알고 있 었으므로 두려움 
이 앞섰으나 그 명 령 에  순총하였다. 

(6) 우리가 하나님의 얼율 하려 면 먼 저  어려웅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읍올 깨달아야 한 
다 (참조， 륨 8:35-39) •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훈 척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융 극 
복하지 못하면 아무 얼도 할 수 없다. 

10. c+l 주빼셔 환장 충에 아나니 아빼 재 푸엇울 하라고 하셨는가 ? (11 ， 12철) 
(Ã) ( 1 )  주께서 직 가라는 거 리 에  있는 휴다의 집율 찾。까 기도하는 사울율 만나라고 하셨다. 

그리 고 이 미  그에 재 환상 충에 아나니 아가 찾아갈 것이 라고 지시하셨읍올 알려 주셨다. 
(2) 예수는 사옳융 쓰시 기 위 한  구체척언 행동융 시작한다. 그리하여 사울과 아나니 아에 게 

모두 환상율 보여 주심으로 두 사랍의 만남융 자연스럽 게 연결시켜 주셨다. 
(3) 두 사랍에 게는 휴사한 두려용이 있었다. 사율에게는 그리스도훌 만난 뒤 신체척 결합 

때문에 생긴 쩨삼자뜰에 대한 두려움이고， 아나니아는 소문으로 틀온 사울의 강포함 때 
문에 생 긴  두려용이 었다. 

(4) 그래서 예수는 찬히 그틀 사이에 환상융 통하여 연결첨율 만드시는 치 멜 합율 71칙고 계 
셨다. 

(5) 한편 직 가 (直街. Straight Street) 는 다메섹 의  거 리  이룸으로 현재는 다르발 무스타킴 
(Darbal M us taqim ) 이 라는 이룹이다. 

11 . c+l 샤율의 고향 (故鄭) 윤 어 다 언가 ? (11 철) 
圓 (1 )  그의 고향용 다소 (Tarsus) 이다. 자세 한 내용은 아래 지도룹 참조하라. 

브루기아 

지 충 혜 

• 

예루싫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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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성읍은 소아시 아의 동남쪽 지중해 동부 해안에 위 치 한  길리 기 아 (Gilicia) 도에 속해 
었다 ( 11 : 25 ;21 : 39 ;22 : 3) . 

(3) 이 성옵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 0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역 경 이 있었으나 특히 바사인틀의 횡포가 극심 했던 B. C. 33년의 헬 레 니 즘 시 대에는 알 
헥산더에 의해 구원을 받기도 했다. 

(4) 또한 로마의 지 배를 받올 때에는 걸 리 기 아  지 방의 중심지 가  되 어  중요한 역 할융 담당 
하기도 하였다. 

(5 )  따라서 사울은 자연스럽 게 로마와 헬라의 영 향융 받아 유대교의 사상척 기초 위에 최 
고의 학문올 쌓올 수가 있었다. 

12 . c!l 아나니 아의 션 업 견과 그리스도의 채획윤 어 벌  차이 가 있는가 ? (13- 15철) 
� ( 1 )  아나니 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실과 다메섹 으로 내 려 오려 던  이 

유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었다. 
(2 )  그러 나 그리스도는 먼 후얼올 생각하여 이 미  사울올 이 방인에 게 복음플 전하재 할 당신 

의 그릇으로 택 하셨던 것이다. 
(3) 여 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짧은 생각파 하나님의 깊은 뜻 간의 엄 청 난  격차를 발견하게 

된다. 
(4) 이 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인데 우리 가 모든 일 을 자기 중심 적 으로 생 각하고 또한 

선 입 견을 갖고 사람이 나 사물을 보므로 인하여 진실이 왜 곡 (줌 띠1 ) 되 는  경우들이 많다. 
(5 )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척인 면에서 우리 가 갖고 있는 아집파 편 견은 버 려 야  한다. 그 

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삶융 살 수 있고 또한 그 삶올 통하여 하나님 
께 영 광올 툴렬 수 있다. 

13 . c!l 예수께셔는 사옳의 쟁 애가 어 며하려라고 하셨는가 ? (16컬) 
lÃl ( 1 )  예 수께서는 사울이 당신의 이릅올 위하여 해률 받아야 되 리 라고 하셨다. 

(2) 파연 사울은 예 수의 말씀과 같이 숱한 고난 속에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올 감당하였다 
(참조， 고후 11 : 23-27) . 그러 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영 접 한  사울은 그 고난이 도리어 
줄거웅의 요소로 변 했다. 

(3) 그것은 복융율 전하는 그룹 위 해  준비된 생 명 의  면류관이 있기 때운이다 (참조， 덤 후 4  
:8 ) . 그 면류관은 과거 의 신앙인 뿔 아니 라 오늘날 우리틀율 위 해 셔 도  예 비 되 어  었다. 

14 . 힘 예 수의 그릇으로 택함 받은 사옳은 어 떻게 혜셔 얼합 수 있는 장태로 희확되 었는가 ? 
(17-19컬) 

(Ã) (1) 아나니아률 통하여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온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 었다. 그 
래서 그는 세 례를 받고 음식 을 섭취하여 강건해졌다. 

(2) 사울에 게 안수하는 아나니아는 죄 사함으로 인한 성 령  충만에 대하여 언급하는 일율 먼 
저 하였다. 

(3) 안수는 특별 한 은사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사용되 었고 다메섹 도상에 서 예수를 만나 완 
전히 개종한 사울에 게도 세례를 베풀기 전까지 성 령  충만은 없었다. 

(4 ) 한편 그의 눈에 는 비늘 (헬，  레 피 데스)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된 것은 영 척 인  
눈이 떠 지 게  되었다는 것 도  의 미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롤 위한 얼 에  헌 신 활  수 있 
었다. 

15 . c!l 변화된 사옳의 모습은 어 며 한가 ? (19-22 철) 

lÃl ( 1 )  사울은 눈이 떠 지 고  건강올 회복한 측시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심몰 전 
파하였다. 

(2 )  그리스도를 영 접 한  뒤 사울의 태도는 완전히 변하여 자신이 이제까지 핍 박하던 예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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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틀에 게 전하면서 그들을 굴복시 켰다. 
(3)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 만 사울은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는 시 간올 가졌었 

다 (참조， 갈 1 :  16. 17) . 
(4) 그는 사전에 철저 한 준비를 하고 복음율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강한 책임 의 식 을  가졌 

다 (참조， 롭 1 :  14) . 
(5) 이 런  일에 있어서 사울의 성 격 적 인  면도 크게 작용올 했겠지 만 진리에 대한 그의 명 확  

한 태도가 많이 작용하였다. 마찬가지로 현 대 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참과 거짓을 구 
별 할  수 있는 영 척 인  눈의 개안 (開眼) 과  진리률 위해서라면 정 치， 경제，  사회척 어떤 
압박도 초훨하여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져 야 한다. 

16 . c+l 진 리 의  펀 애셔 얼하게 흰 사윷애 게  푸딪힌 어 려움윤 무엇인가 ? (23， 24철) 
(ÃJ (1 )  다메섹에서 여러 날이 지 나자 유대 인들은 서로 공모 (共靈) 하여 사울올 죽이 려고 밤낮 

으로 성 문윷 지 켰다. 
(2) 여기서 ‘ 여 러  날 이 란  사울이 개종하고 예루살렘율 방문하기까지 의  기 간 (갈 1 :  17) 올 

가리 킨다. 그런데 많은 사랍들은 이 기간올 3년으로 본다 (제ford， M eyer) . 

(3) 사울의 변화가 주위 사랍들에 께 잠시 당혹감율 주었으나 그것이 유대교에 대한 정면 도 
전이 되 었기에 휴대인틀의 압박이 구체적으로 얼어나기 시작하였다. 

(4) 이 모의는 고후 1 1 : 32에 근거하여 볼 때 유대인틀이 다메섹의 왕과 힘을 합하였옴올 알 
수 있다. 

(5) 한 가청에서도 그리스도룹 영 접 한  사랍이 있융 때 초기에 는  별 문쩨 가 없으나 그의 신 
앙이 정 점  깊어지 다  보면 먼 사랍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자틀까지 그롤 핍 박하게 된다. 

(6) 그러나 성도들에 게 이 런  과청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냐하면 온실 속에서 자란 식 물은 
환경 변화에 적용율 하지 못하고 협 게  죽듯이 신앙척으로도 이와 갈은 훈련의 파정 이 
없다면 그리스도인틀도 온실 속에서 자란 식물과 같이 나약해 지 기  때문이다. 

(7) 사윷이 당한 바와 같은 고난은 후일에 그가 톨에， 태 장에. 바다의 위 험 에  그리 고 옥에 
갇히는 어려옴에 쳐 했올 때에도 ( 참조， 고후 11 :23 - 27) 의 연히 이 겨낼 수 있는 훤동력 
이 되 었다. 

17 . c+l 사율의 효기 사역 에 있어셔 문체 가 되 었던 갯용 푸엇언가 ? (26철)  
(ÃJ ( 1 )  사윷은 다메섹에서 예 루살댐으로 피신한 후 예푸찰렘의 제 자들과 사귀 려 고  했으나 그 

툴이 개종한 사율융 믿지 못하고 두려왜하여 가까이 사귀려고 하지 않았다. 
(2) 사율이 의 기  양양하재 다메섹으로 내 려 간  것이 3년 천이 었으나 예루살댐 의 체자틀은 다 

메섹으로 내 려 가기 천에 있었먼 그의 행 동율 기억하고 그의 재총융 믿지 못했다. 
(3) 사율은 혜루살댐 의 쩨 자물과의 교체률 통하여 앞으로 자신이 이루어 나가야 할 사역의 

동역자들을 얻고자 했다. 
(4) 그러 나 그것온 실왜하였고 오히 려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일올 행 하였는지 깨닫 

는 계기가 되 었다. 그래서 그는 예루찰햄용 떠나 긴 시간 동안 자신융 돌아보게 되 었  
고 ( 참초， 갈 2: 1) 그것이 하나님의 를 그릇으로 쓰임 받는 계 기 가  되 었다. 

(5)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 하다가 그리스도률 영 첩 한  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사윷의 
재종을 용하여 알 수 있는데 먼저 믿는 자틀은 션입견융 버리고 그런 차틀을 포용할 수 
있는 참사랑이 필요하다. 

18. c+l 누가 예루살햄 �펴의 쩨자률에재 샤율율 변흩혜 추었는가 ? (27철) 
� (1) 그는 바나바 (Barnabas) 였다. 

(2) 그는 본래 구브로 (Cyprus) 섬 훌신의 레위 인으로 ‘요웹’ 이라는 본명 이 있었으나 그가 
다른 사랍융 휘로하고 격 려 하는 농력이 있었으므로 이릅올 바나바로 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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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이륨은 권위자(勳웬子. 안위 의 아틀) 라는 뭇올 갖고 있다. 
(4) 예루살댐에 있는 마가 요한은 그의 조차였는데 (꼴 4 :  10) 바나바는 관대하고 남윷 용 

서 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의 찰못올 용서하고 천도 여 행 에  다시 동참시키자고 하였는데 
바울과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하여 헤어지고 딸았다 (15 :36-41) . 

(5) 그러 나 초기에 그는 사울을 예루살댐 교회에 소개하였고 사울과의 협 동  목회는 교회의 
성장올 가져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 이 라는 이릅훌 얻게 하였다(11 : 
26) . 

(6) 바나바는 초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분명 위 대 한  사랍들 중의 한 명 이 었다. 그는 관 
대함과 타인의 영 척  능력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올 가졌고 정 중한 인격올 갖춘 자였다. 

19 . c!l 예루찰랩 에서 샤옳운 어 현  대 우훌 받았는가 ? (28-30철) 
lÃl (1) 사율이 예루쌀렘에서도 주 예 수의 이룸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 인들과 변 롱하 

므로 그틀이 사울올 죽이려고 힘 썼다. 그래서 사울은 가이사랴를 거 쳐  고향인 다소로 
내 려갔다. 

(2) 즉 바나바가 사울올 변흔한 것이 효과가 있어 15얼간 예 루살렘에 출입 하였으나 (갈1 : 
18) 그곳에서 복음올 전하며 변론율 하다가 위험에 처 하여 예 루살햄올 떠 나께 되 었다. 

(3) 그러 나 그가 예루살렘융 떠난 것은 그의 생 명 만율 위 한  행 동이 아니 었다. 즉 예수쩨서 
이 방인융 위한 그릇으로 택환 자였기 때문에 (15절) 사옳에 게 그들윷 떠 나라고 하셨다 
(22 : 17-21) . 

(4) 한편 헬 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율 받아 변롤율 좋아하는 자들이 었으며 여 러  
문쩨훌 일으키 기 도  했었다 (6 : 1. 9) .  

(5) 그러나 헬 라  문화의 중심지에서 자란 사울의 학문과 변흔은 그틀이 이 길  수 없어서 그 
률 죽이 려 고  계 획하였다. 

(6) 결국 신변의 위 협 융  느낀 사울은 예수의 인도훌 받아 가이사랴률 거 쳐  다소로 갔다. 
20. c!l 환창빼 나타난 샤울의 여 행 에 대혜 껄명하라 (1-30철) . 

lÃl (1) 본장에 나타난 사울의 이 통  상황올 지 도로 보면 아래와 같다. 

보스트라· 

• 

거라사 

.빌라댈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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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소 사랍 사울은 예 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율 받아 다메섹 으로 향하던 중 그리스 
도를 만나 다메섹에서 쩨 혜률 받았다. 

(3) 그 후 다시 예 루살댐으로 톨아왔으나 그곳에서 핍박이 있었고 주의 지 시도 있었기에 
가이사랴률 거 쳐  다소로 융겨 갔다. 

21 . c!1 활해스련 져 역 의  표회는 어 빵게 되 었는가 ? (31 컬) 
!AJ ( 1 )  용 유대와 잘릴리 와  사마리아 교회가 명 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률 경 외 합과 성 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2) 바멜론 포로 이후 천몽척으로 분리되 었던 활레스탄의 세 지 역의 교회가 모두 명 안하고 

부홍하였다. 
(3) 누가는 본철에서 ‘교회’ 라는 단어롤 〈에콜레 시 얘 란 단수형으로 사용했는데 이 는  쩨 지 

역 의  교회틀이 예 루살햄 교회가 흩어진 것뿔이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4) 이 때에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 (Caligula， A. D. 37-41) 는 자신올 신성시하여 예 루살댐 

성 전에 자신의 동상융 쩨우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유대인틀이 극렬히 반대하였다. 
(5) 이 얼로 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심 한  핍박윷 받았으나 칼리굴라가 41년 1월 24일에 살 

해되므로 그의 계획은 수포로 톨아가고 유대인에 대 한  핍 박도 감소되었다. 
(6) 따라서 본철에 언급한 바와 같이 초대 교회는 오랫만에 명 안올 맛보고 이상적 인 상태 

에서 생장융 할 수 있었다. 
(7) 이때의 생도틀은 하나님의 법도륨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외 척， 내적 인 힘 의  중 

가가 있었다. 
(8) 초대 교회의 이 런  모습온 현대 교회에 많은 교훈을 줌다. 오늘날 교회는 외 형 척  성 장  

에 만  치 중하여 영 척 언  면 온  소흩혀 다루고， 물질척인 면 에  관심율 보이므로 교회로서 의  
사명융 차츰 앓 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22. c!1 쩨드로는 샤항얘셔 욕융융 견하다가 어느 콧에 도확했는가 ? (32컬) 
� (1) 그는 사방으로 두루 행 하다가 룻다에 도확하였다. 

(2) 룻다 (Lydda) 는 훗에 대 한  헬라식 이룹으로 예루살댐에서 용바로 가는 방향으로 하풋 
길 인  지중해 연안의 마율이 다. 

(3) ‘사방으로 두루 행 하였다는’ 것은 훨라어로 〈디에르코메 논  디 아  판툴〉 인데 이 는  생 도  
들 을  톨아보기 위 해  여 러  곳올 방문했다는 의 미 이 다. 

(4 ) 한편 본철에 서  언급한 사건은 사윷이 예루살댐율 방문하기 전이었율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타난 누가의 기록 방법은 몇 가지 역사률 함께 취급하고 각각의 
얼올 고찰하기 때문이다. 

(5) 그리 고 베드로가 교회훌 방문한 여행옴 박해로 인해 3년간 연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23. c!1 풋다에셔 행 한  베드로의 01 척은 푸엇언가 ? (33-35컬) 

(Ã) ( 1 )  그는 중풍병 으로 8년간 병상에서 신옵하는 애니아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릅으로 낫게 해 
주었는데 그 옐로 인하여 훗다와 사롬에 사는 사랍률이 주째로 돌아왔다. 

(2) 8 : 25 이후 베드로의 행 척 올  알 수 없었는데 본철에서 그는 흩어진 교회활 돌아본 뒤 
다시 풋다에 나타녔다. 

(3) 이 곳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륨’ 으로 병자률 고쳐 주었는데 이 사건올 통하여 인 
간올 괴롭히는 모든 쩨 력온 그리스도의 홍치권올 벗어날 수 없옴융 보여 주었다. 

(4 )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 뿔 아니 라 명혼의 질 병 까지 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첨올 받올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5) 이 런  일온 영혼의 의사되신 예수께 우리의 최를 먼저 고백함으로 얼어나며 그 결과 우 
리 는  어 떤  정 벌도 받지 않고 영 척 언  자유흘 누리 께 된다 (참조， 롬 8 :  1) . 



24. (!1 베드로가 훗다훌 때나 옳져 간 곳 윤  어 디 언 가 ? (36-39철) 
rAJ ( 1 )  그는 룻다률 떠나 홉바로 옮겨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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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바는 ‘ 아릅답다’ 는 뜻올 가진 지 중해 연안의 도시 로 예 루살렘 서 북쪽 약 55km 떨어 
진 곳에 위 치 해  었다. 

(3) 이 곳은 바위 로 된 갑 (뼈) 이 바다로 돌출하여 약 43m의 높이 로 형 성 되 었으므로 군사 
적 으로 유리 한 지 역 이 었으며 또한 이 곳은 상업적 인  요충지 이 기 도 했다. 

(4 ) 용바에 대 한  최 초의 언급은 B. C. 1472년 투트모스 3세 (Thutmose m ) 의  팔레스틴 청 복  
지 중 에  포함된 것 이 었다. 

(5)  한편 용바는 요나가 하나님 의 명 령 융 불순종하면서 도피 하던 장소 (용 1 : 3) 로  유명 하다. 
(6) 신약 시 대에 와서 용바는 그리 스도인들이 거주한 최초의 도시 들 중 하나였는데 그 도 

시 에 서 는  다비 다가 가장 유명 한 인물이 었다. 
(7) 베드로는 이 곳에서 다비 다률 살려 주었고 이 방인 백 부장 고넬 료룹 위 해  하나님 의 부르 

심올 받았다 (10 :  1-48) . 
25. (!1 베드로가 용바로 가게 된 동기는 무엇 이 었는가 ? (36-39철) 

lÃJ ( 1 )  용바에 는  다비 다라고 하는 여 제 자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선행과 구체 를 많 
이 하다가 병 들어 죽으므로 다른 사랍들이 룻다에 두 사람을 보내 어 베 드로률 초 청 하  
였 던  것 이 다. 

(2) 다비 다는 ‘작은 양’ 이 라는 뜻으로 행 라식 이 릅은 도르가였다. 
(3) 풋다에 서 애 니 아의 병 을  고친 사건이 용바에 도 전달되 었올 것 이 다. 그래서 용바에 서 는  

두 사랍올 파송하여 그를 초청 하였다 (참조. 13 : 2 ; 15 : 22) . 
(4) 여 러  가지 어 려 운  문쩨 에 봉착했올 때 그리 스도인들이 취 할  수 있는 최 선의 방법은 주 

께 도움올 청 하는 것 이 다. 믿융올 갖고 행동할 때에 주께 서 큰 역 사률 이 루신다(약 5:  
13- 16) • 주께 서 는  도움올 호소하는 자에 게 당신 의 사랍올 통하여 웅답하기 도 하신다. 

(5) 그러 므로 함께 기 뻐 하고， 함께 즐거 꿔 할  신앙의 동지 가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조전 
이 된다. 

26. c+l 다바 다률 홈하여 빼옳 수 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운 어 현  것 언가 ?  (36， 39철) 
lÃ1 (1 )  그녀 는 선행과 구체 하는 일이 많아 모든 사랍들에 게 사랑올 받는 자였다. 그벼 의 숨온 

선행은 그가 곤경에 처 했올 때. 도웅을 받은 사랍들의 애도 (哀陣) 률 통해 증명 되 었다. 
(2) 이 사건을 롱하여 우리 는 구제 란 무엇 인 지 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운 외 식 하지 않고. 었 

는 것으로 능력 이 닿는 한도에 서 최선올 다하는 것 이 다 (창조， 마 6 : 1 ; 녹  1 1  : 4 1) .  
(3) 그 외 에 도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구제를 하되 (녹 1 1 : 4 1) 반드시 사량이 수반되어 

야 하며 (고전 13 : 3) 은밀하게 양심 에  거리낌없이 행해야 한다 (24 :  16. 17 ; 마 6 : 3. 4) . 
(4) 이 런  구체 의 대표적 인  예가 본문에 나타난 도르가와 초대 교회 의 성 도틀 (2 : 44. 45 ; 4 :  

32-37 ; 1 1 : 29 ; 롭 15 : 26) 그리 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10:  1-6) 동이다. 
27. 힘 베드로가 다버 다흘 위 해  푸엇융 하였는가 ? (40철) 

lÃ1 ( 1 )  그는 사랍틀을 다 내보내고 무흘을 꿇고 기 도하고 시 체률 향하여 ‘ 다비 다야 얼 어 나라’ 
고 외 치자 륙시 눈올 떠 얼어나 앉았다. 

(2) 베 드로는 겸 손하게. 주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올 간구하였다. 

(3) 그리 고 그의 말은 단 한 마디 ‘다비 다야 얼어 나라’ 는 것뿔이 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야 
이 로의 딸융 일으키 실 때 사용하신 말씀과 한 자 (字) 만 틀혈 뿐이 었다. 

(4 ) 예 수께 서 는  달리 다굳 (소녀 야  일어 나라， 막 5 : 4 1} 이 라고 말씀하셨고 베 드로는 〈다비다 
굳〉 이 라고 말하였다. 

(5) 이 순간 베드로는 다급한 부룸에 용했으나 그의 힘 으로는 어 찌 할  수 없었다.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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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는 야이로의 딸올 살리신 예수의 모습이 기 억되 어 (막 5:21-24. 35-43) 예 수의 능 
력율 의지하게 되 었다. 

(6) 우리틀도 언쩨나 그리스도륨 중심에 모시고 살면 위 험 한  경우나 곤란한 때 에  그분의 척 
절한 도움융 받올 수 있율 뿐 아니 라 그런 일들올 흉하여 하나님의 영핑율 나타내는 
일에 동창활 수 있게 된다. 

28. (Ð 쩨 드로가 다버다률 혁쟁 (回生) 시 킨  컬콰 에 현  얼이 었었는가 ? (41 ， 42철) 
(Ã) (1 )  그가 다비다륨 살렴으로 홈바 사랍이 많이 주를 믿 었다. 

(2)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은 매우 극척 인 사건이 었다. 그가 병자륨 고친 일은 몇 번 
있었으며 (3: 1- 10 ;5 :  12- 16) 아나니아와 삽바라에 재  사형 션고롤 내 린  척 도  있었다 (5: 
1-11) • 

(3) 그러나 이와 같이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에도 률구하고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그 이 척  
보다는 자신의 주된 판심사에 집중율 한다. 

(4) 즉 베드로의 이 런  사역옹 교회 발천융 위 하여 용바의 사랍들융 당신에게로 인도하기 위 
한 주의 뜻이 었기 때 문이 다. 

(5) 따라서 성도률은 살아가면서 많은 발파 행동율 할 때에 그 목척 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 
식하고 행 동율 해야 한다 (고천 10 :31) • 

29. 힘 빼드홀가 용바얘셔 머푸료헨 훗윤 에 다 언가 ?  (43철) 
lAl ( 1 )  그는 다버다룰 죽옴에서 찰려 낸 후 용바의 피 장 (皮Uf) 시몬의 집 에  몇 얼 더 있었다. 

(2) 피 장온 쭉온 점송의 가죽융 가공하는 사랍률흘 가리키 는데 유대인틀온 죽은 것율 부청 
하게 여 겼으므로 피 장용 얼반 서 민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3)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생하여 그리스도언이 된 시몬융 계급척 차이로 
인하여 낮추어 보지 않고 자신과 동둥한 휘치로 보았다. 

(4) 이 는  마치 예수쩨 서  최언률과 합께 식사하시며 그들융 위해 이 땅에 오셨옵율 강초하 
시던 모습율 보는 것 같다 (마9 :9- 13 ;녹 15:2) • 

(5) 이와 같이 우리틀도 사랍융 외모로 보아 차별 대우하는 어리석옴을 범 하지 않아야 하 
겠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러한 자가 있다면 바율이 베 드로에 게 엄중하게 책 망했던 
것처 럼 그런 어리석읍율 범 하는 자에 께 충고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참초， 칼 2 :  11 - 14). 

본장의 요절 

‘땀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몰아 사물아 

네가 어찌하여 나홉 

핍박하느냐 하시거늄 ’ 

(4절 ) .  



제 10 창 고벌 료 와  그 가속 (家屬) 틀 얘  
회 깨 하고 서l 례 를  받다 

단학구붐 1� ， 고냉료가 흰상율 보다 / '- 16 베드로가 흰상롤 보다 / 1 1-:13a 고빼료의 A�자가 륨바011 도작 
하다 / 13b�'33 베드로醫 명절하는 고냉료 /34. 43 이방인롤이ι 복용뭘 툴다 / 44- 48 -01밤민뜰이 성렁옳 밭다 

I 가이 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랍이 있으.니 이 
달리야대 라  하는 군대의 백 부장이 라 

2 그가 경 건하여 온 집 으로 더 불어 하나님을 

경 외 하며 액 성율 많이 구제 하고 하나님 께 항상 

기 도하더 니 
3 하루는 제 구 시 쯤  되 어  환상 중에 밝히 보 

매 하나님 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 료야 하니 
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 

여 무슨 일 이 니 이 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 도와 구 
제 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 억 하신 바가 되 었  
으니 

5 네 가 지금 사랍틀융 용바에 보내어 베 뜨로 
라 하는 시 몬올 청 하라 

6 저 는 피 장  시 몬의 집 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 
변 에  있느니 라 하더 라 

7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 나매 고넬 료가 집 안  
하 인  둘파 종 졸  가훈데 경 건환 사람 하나촬 콸 
러 

8 이  얼율 다 고하고 용바로 보내 니 라  
9 이 툴날 저 회 가  행 하여 성에 가까이 갔올 그 

때에 빼 드로가 기 도하려 고 지 용에 융라가니 시 

간온 제 육 시 더 라  

1 0  시 장하여 먹 고자 하 매  사랍이 준비 할 때에 
비 몽  사몽간에 
1 1  하늘이 열 리 며  한 그릇이 내 려 오는 것융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 활  매인 땅에 드리 웠 

더 라  
1 2  그 안에 는 땅에 있 는  각색 네 발 가진 짐 

송과 기는 것 과  공중에 나는 것 툴이 있는데 
13 또 소리 가 있으되 베 드로야 얼 어 나  잡아 먹 

으라 하거 늪 
1 4  베 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 다 속  

되 고  째 끗지 아니 한 물건을 내 가  언 쩨 든지 먹 지  

아니 하였삽나이 까 한대 
15 또 두번째 소리 였으되 하나님 께 서  째끗카l 하 

신 것올 네 가  속되 다 하지 말라 하더 라 
1 6  이 런  일 이  세 번 었윤 후 그 그릇이 곧 하 

늘로 융 리 위  가니 라 
1 7  베 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 지 속으 

로 의 심 하더 니  마침 고 넬 료의 보낸 사람뜰이 시 
몬의 집 올  찾아 문 밖에 셔 서  

1 8  불러 묻 되  베 드로라 하 는  사 몬이 여 기  우 
거하느냐 하거늘 

1 9  베 드로가 그 환상에 대 하여 생 각할 때 에  성 
령 께 서  저 더 러  말씀하시 되 두 사랍이 너 찰  찾 
으니 
20 일 어 나  내 려 가  의 심 치  말고 함께 가라 내 

가 저 회 룹  보내 었느니 라 하시 니 
2 1  베 드로가 내 려 가  그 사랍들훌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 회 의  찾는 사랍이 니 너 회 가  무슨 일 
로 왔느냐 
22 저 회 가  대 답하되 액 부장 고넬료는 의 인이 요  

하나님올 경 외 하는 자 라  유 대  용 족속이 칭 찬하 

더 니  저 가  거 룩한 천 사의 지 시 흉  받아 너 환  그 

집으로 청 하여 말융 뜰으려 하느니 라 한대 

23 베 드로가 불러뜰여 유숙하 께 하니 라 이 갚  
날 일 어 나  저 회 와  함께 갈째 용 바  두 어  형 제 도  
함께 가니 라 
24 이 톨날 가이 샤라에 뜰어 가니 고 넬 료 가  일 

가와 가까운 친 구틀융 모아 기 다리 더 니  
25 마 첨  베 드로가 둡 어 올  때 에  고댈 료 가  맞아 

발 앞에 엎드라 어  절하니 

26 베 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얼 어 서 라  나도 사 

람이 라 하고 
27 더 불어 말하며 롤어 가 여 러  사 랍의 모인 것 

융 보고 
28 이 르되 유 대인으로서 이 방인융 교채 하는 것 

과 가까이 하는 것 이  위 법 인 줍온 너 희 도  알거 
니와 하나님 쩨 서  내 재  지 시하사 아무도 속되 다 
하거 나 쩌꿋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 기 로  

29 부릅융 사양치 아니 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 

슨 일로 나흉 불렀느뇨 
30 고넬료가 가로되 나흉 전 이 맘  때 까지 내 

집 에 서  쩨 구 시 기도용 하는데 흉연히 한 사랍 
이 빛 난  옷용 입고 내 앞에 서 서  
3 1  말하되 고 넬 료야 하나님 이 네 기 도활 툴으 

시 고  네 구제 률 기 억하셨으니 
32 사랍융 용바에 보내 어 베 드로라 하는 시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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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 하라 저 가  바닷가 피장 시 몬의 집에 우 거  
하느니 라 하시 기 로  

3 3  내 가  곧 당신에 게 사랍을 보내었더 니 오셨 
으니 잘하였 나이 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 

게 명 하신 모든 것융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 

에 있 나이 다  

34 베드로가 업 을  열 어  가로되 내 가  참으로 하 
나님은 사랍의 외 모찰 취 하지 아니 하시고 

35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 외 하며 의 활  행하 
는 사람은 하나님 이 받으시 는  줄 깨 달았도다 
36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암아 

화평 의 복옴올 전하사 이 스라앨 자손들에 께 보 

내 신  말씀 
37 곧 요한이 그 재례률 반포한 후에 갈렬 리 

에 서  시작되 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융 
너 회 도  알거 니 와  
3 8  하나님 이 나사렛 예 수에 게 성 령 과  능력융 
기륨 붓듯 하 셨으때 저가 두루 다니 시 며  착한 일 
을 행 하시 고  마귀에 게 눌련 모든 자륜 고치 셨 

으니 이 는  하나님 이 함께 하셨옴이 라 
39 우 리 는  유 대 인 의  땅과 예 루살댐 에 서  그의 

행 하신 모든 일에 중 인 이 라 그훌 저 회 가  나무 

에 달아 죽 였으.나 

I . (!1 본창의 중요생울 셜명 하라. 

40 하나님 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 사 나타내 시 되  

4 1  모든 백 성 에 게 하 신  것 이  아니 요 오 직  미 
리 택 하신 중인 곧 쭉은 자 가운데 서  일 어 나신 

후 모시 고 음식올 먹은 우 리 에 게 하신 것 이 라 

42 우리활 명 하사 액 성 에 게 전도하되 하나님 

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청 하신 자가 
곧 이 사랍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3 저 에  대하여 모든 션지자도 중거하되 저 륜  

; 믿 는  사랍들이 다 그 이 릅올 힘 입 어  죄 사합올 

받는다 하였느니 라 
44 베 드로가 이 말 할  때 에  성 령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랍에 게 내 려오시 니 
45 빼 드로와 함쩨 온 할례받용 신 자들이 이 방  

인 들에 게도 성 령  부어 주섬올 언하여 놀라니 
46 이 는  방언율 말하며 하나님 높엄윷 들음이 

러 라  
47 이 에  베 드로가 가로되 이 사랍틀이 우 리 와  

같이 성 령 올 받았으니 누 가  능 히  물 로  세 혜  춤 

융 급하리요 하고 

48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홉으로 세 례 찰  

주라 하니 라 저 회 가  베 드로에 재 수 얼  더 유하 

기 혈  청 하니 라  

(Ã1 ( 1 )  본장에는 초대 교회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획 기 척 인  천기 (轉機) 가  된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 어  있다. 

(2) 8장에 기록된 에디오피 아  내시의 개종이 이방언용 위 한  복옵 천도의 훌발이 라고 볼 때， 
본장에 기륙된 고낼료와 그 가속의 회개는 이방인을 위 한  전도의 완성으로 이 방  전도 
의 튼튼한 기 반이 된 중요한 사건이다. 

(3)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에 게 동시에 환상올 보여 주심으로써 그틀이 셔로 만 
나게 되 는  역사척 사건온 우연이 아니 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올 위 한  필연척 결과임융 
깨닫게 하셨다. 

(4) 한편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이방언에게 세 해롭 베훌어 그들융 교회 안에 틀어오께 한 
본장의 사건은 바윷로 하여금 이방인율 위 한  사역올 시 착케 하는 예 비 척  역 할이었다. 

(5) 따라서 본장은 이방언룹에 게 본격척으로 복융이 전달되 기  시 작하는 측면에서 볼 때 매 
우 중요하며 무재 있는 장 (章) 엄융 알 수 있다. 

(6) 뿔만 아니 라 우리는 본장융 통해 예수께서 숭천하시기 전에 제자틀에 게 ‘너 회는 가서 
모든 촉속으로 제자롭 삼아’ (마 28 :  19) 라고 분부하셨던 말씀과 ‘성 령 이  너 회 에 게  임 하  
시 면  너 회 가  권능올 받고 예 루살댐과 용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르 러  내 중인 
이 되 리 라’ (1 : 8) 는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사실융 발견하게 된다. 

2 . 힘 고벨료의 직 책 과  그의 생품윤 에 벼 했는가 ? (1， 2철) 

� ( 1 )  그는 이달리 야  대 (隊) 라 하는 군대의 팩부장이었고， 경건하여 하나님융 경 외 하며 백 성  
윷 구제하는 자였다. 

(2) 이탈리야 대 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다섯 군대 중 하나로 휴히 이탈리 야  출신의 지 훤  
병 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였다. 

(3) 이 때의 팩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추 (中 樞) 률 형성했으나 대부분 권위와 인격은 형 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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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4) 그러나 고넬료는 예외적으로 예 의 가  바르고 비굴하지 않으며 자기 집 을  잘 다스리고 신 

앙적 모멍이 되 었다. 톡히 유대인들에 게는 정복자의 태도한 버 리 고  그들의 가련한 쳐 
지틀 동갱하였다 

(5) 한연 성 경에는 그의 출신이나 성 장. 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러 나  여 러  학자틀은 그 
가 B. C. 1 세 기 초  노예들이 많이 해 방윈 때 자기 주인의 이룹을 가지고 로마 사회에 
정 확한 해방 노예의 후손으로 본다 (F. Bruce ) .  

3 .  잉 고냉료는 언 제  환상율 보았는 가 ?  (3철) 

i8) (1 )  그는 제 9시쯤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알씀하시는 환상올 보았다 

(2) 시 간척 으로 9시는 유대인들이 6시. 3 시 와  더불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때인데 이 방인인 

고넬료가 그들의 판습올 따라 기도한 짓은 하나님옹 경 외 하는 그의 마음 상태를 알게 

해준다. 

(3) 한편 고냉료가 기도하던 재 9시는 헌대척 시 간  개닝으로 오후 3시에 해 당되는데 이 처  

럼 밝은 대낮에 환상이 보여진 것 은  그 현상의 진실성올 앙확히 보 여  주기 위 함 이 다-

(4) 이제 성 경 에 서  말하는 시 잔  개 녕 과  현대의 시간 개녕융 비교하여 도표로 나타내연 다옴 

과 같다. 

시대 구 용 시 간 판 연 성 귀 

초 경 해 질  때 - 오후!o시 애 2: 19 

망 。l 깅 오후!o시 - 오션 2 시  삿 7 : 19 

구 상경 (새 벽 )  오 전 2 시 - 해 뜰 때 용 14 :24 

아 청 해 플 때 오전 10시 

약 요 갱 오전 10시 오후 3 시  창 18 : 1 
낮 서 능 할 때 오후 3 시 - 오후 6 시  창 3 : 8  

저 용  때 오후 6 시  장 7 : 9  

저 용  때 해 질 때 - 오후 10시 악 13 :35 

앙 
방 충 오후10시 - 오 전  l 시  악 13:35 

닭 융  때 오 전 l 시 - 오천 4 시  악 13 : 35 ; 늑  22 :61  

새 역 오 전 4 시  해 뜰 때  마 14 : 35 ; 악  13:35 

신 24 시 간 재 

암중 기 정 - 로마식 새 역 기 정 - 유 대 식  

(요한복용) (공판 복용) 
시 간 판련성귀 

아 갱 제 6 시  제 0 시  오 전  6시 요19:  14 

(마 16 :3) 제 9 시  제 3 시  오 전  9 시  。，20 : 3
낮 재 10시 제 4 시  오 전  10시 요 1 : 39 

약 갱 오 제 12시 제 6 시  오 전  12시 0， 20: 5 

( 22 : 6) 채 3 시  재 9 시  오후 3 시  마 20 : 5  

저 닝 >11 5 시  제 11시 오후 5 시  마 20 : 6  

( 아  16: 2) 재 6 시  제 12시 오후 6 시  요 4 : 6  

제 7 시  제 1 시  오후 7 시  요 4 : 52 

4 .  핀 왜 하나닝의 사자는 고낼료에게 륙명히 냐타나겼는가 ?  (4정) 

i8) (1) 하나님께서는 고넬 료의 기도와 구제가 당신께 상당(上옳)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사지」를 

그에게 보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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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넬료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가장 순수한 마읍의 구쩨와 오직 하나님 의 은총만 
간구하는 기 도흉 하였기에 하나님께 기 억 되 었던 것이다. 

(3) 이 러 한  고넬료의 진실한 기도 생활과 사섬 (私心) 없는 구체는 마치 고운 가루와 완전 
한 쩨 률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웅 쩨물과 같아서 그불의 보확에 상달되었던 것 이 다  
(창초， 레 2:2 ; 벌 4 : 18 ; 히 13 : 1 5.  16) .  

(4) 따라서 성 도률은 어 떤  상급이 목표가 된 생활이 아니라 고넬료와 같이 가장 순수하고 
순박한 어 린이 와  같용 신앙융 명위해야 하며 (마 18:3} . 그리스도의 삶융 본받아 그분께 
영광율 툴리는 삶융 살 때 자연스럽 제 열매훌 맺고 (갈 5:22. 23) 상급도 받율 수 있다. 

5. il 하나념의 사자는 고벌훌얘 께  푸엇융 치시 하였는가 ? (5-8컬) 
!Al ( 1 )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 게 용바의 피 장 (皮Ué) 시 몬의 집 에  거하는 쩨드로륨 청 하라 

고 지 시하였다. 
(2) 이 지 시 에  따라 고넬료는 록시 집안 하인 물파 총졸 (從후) 가운데 경 건한 사랍융 용 

바로 확송하였다. 
(3) 여 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첫혜는 하나님의 명 령 에  대 한  고넬료의 

즉각척 인 순종이 다. 이 것은 날마다 경건의 훈련올 쌓온 그에 재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리 
스도에 게서도 역 시  이 와  같옹 모습과 가르첨융 찾아 볼 수 었다(마7 :7} . 

(4 ) 툴째는 고넬료의 총률이다. 경 건환 자와 합께 동거하논 자틀 역시 좋은 명 향율  받았 
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섭자가훌 진 구메데 시몬 (마 27 : 32 ; 막15:21 
;녹 23:26) 과 같이 구원 역사의 중재자 (件介者) 가 되 었다. 

(5) 따라서 우리도 주어진 시 간과 환경 속에서 최 션올 다하면 하나님께서 펼요할 때 쓰임 
받올 수 있는 자툴이 될 것이다. 

6. il 쩨드로가 기도하기 위혜 치홈으.훌 옳라깐 시 간윤  언쩨 언가 ? (9철) 
!Al ( 1 )  그때는 쩨 6 시였다. 

(2) 제 6 시는 현대의 시 간으로 청오에 혜당된다(참죠. (Ql3) .  
(3) 한편 가이사랴에 서  용바는 약 하훗킬의 거 리 에  해 당환다. 그러므로 고웰료가 환상올 본 

록시 총륨율 파총한 것파 연판지어 활 때 이 시 간온 하나님께 셔  베드로률 준비시 키 기  
위 한  것 이었옴융 알 수 었다. 

(4) 베드로가 기 도하기 위 해  지용으로 융라간 것은 활혜스딴의 가육의 형태에 있어서 그곳 
이 제 일  조용하여 묵상파 기도하기에 척당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5) 측 그률의 접 온  직사각형의 모양융 하었는데 그 지용용 저 녁 에  시훤한 바랍융 훌킬 수 
있는 명 명 환  자리로 만틀었다 (참초， 삼상 9 :25. 26;삼하 11:2) • 그래서 베드로가 기 도하 
기 위 해  융라간 지용온 다락이 아니 었옵융 알 수 있다. 

(6) 여 기 서  우리 성 도틀용 수시 (隨時) 로  기 도해야 하지만 륙히 시 간융 청해 놓고 기 도하는 
것도 신앙척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에게는 좋은 습판이 훨 수 있읍올 명심해야 한 
다 (참조， 단 6  : 10) . 

7 . t!1 빼드로가 본 환장의 의의 (훌훌훌) 는 푸엇언가 ? (10-16쩔) 
fÃ) ( 1 )  베드로는 버몽 사용간에 하늪에서 내려온 보자기훌 보았는데 그 속에 각종 부청 한 짐 송  

과 곤충 이  있었고 또 소리가 툴리기률 그것융 참아먹으라고 하였다. 
(2) 그때 쩨드로는 부정 한 것은 벅지 못하겠다고 혔는데 그때 하나님께 서  째꿋하게 하신 것 

용 다 청 (裡) 하다고 하는 옴생융 툴었다. 
(3) 에스캘도 가중한 고기훌 먹으라는 얼로 하나님께 항의한 척 이  었다(첼 4 :  14) . 
(4) 그러나 하나님쩨셔 베드로에게 이련 환상융 보이신 것온 당시 유대언틀율 혜 쐐척으로 

만드는 의 식  (嚴式) 의 장벽융 혜지하시 기  위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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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예수께서는 지 나치 게  외식하는 바리 새인과 서 기 관들에 게 사랍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 

랍을 더 럽 게  한다고 꾸짖으셨다 (막 7:  14-23) . 
(6)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의 의식에 너무 집착하여 주께서 훤하시 는  창 

된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지 못하므로 오히 려 주를 욕되 게 하거나 그분의 사역올 힐l 
방하는 경우를 종총 보게 된다. 

(7) 그러므로 이제 우리 는 외 형 척 인  면보다 내적 인 면에 더 치중하여 진정으로 주께서 나 
에 게  훤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 생활올 영 위 해 야  할 때이다. 

8. c!1 때드로가 보자기 얘 든 짐송률융 l흙청 하다고 말한 곤거는 에 다 애  았는가 ? (14컬)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 게 청해 주신 레위 기 11장의 규정에 근 거 한  것이다. 

(2) 하나님 께서는 이 스라엘 민족틀에 게 새 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 송과 비늘파 지 느러 미 가  
있 는  생선율 식물로 허 락하셨다. 

(3) 그리고 이중척 언  모습을 하고 있는 짐숭은 가중한 것으로 여겨 먹 지  못하도록 규청하 
셨다 (참조， 레 11: 20， 21) . 

(4) 그러나 하나님쩨서 이 런  규정올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 의  오염 으로부터 녕 ·끼 낀  
백성올 청 결카1 하시 기 위함이 었고 그 청 결의 충거로 외 척 인  의 식 올  강조하신 것이었다 
(창조， 래 1 1장 뼈 1) . 

(5) 그런데 이 규정은 시 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변질되어 처음 하나님 께서 규정올 세우 
실 때의 목적에서 벗어나 외적 인 의 식 에 만  치우치 게  되었고 또한 이 의식의 준수가 신앙 
인의 척 도인 것처럼 여겨지 기까지 하였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신앙 생 활올 평 범 하고 쉽 게  영 위 하면 유대인틀처 럼 외식에 

빠지 기 쉬우므로 매 일  새로운 도전쓸 받아 자신을 톨아보아야 한다. 매얼매일 하나님 
의 뜻올 이해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 울일 때 외 식 과  위선올 극복할 수 있다. 

9.  c!1 빼드로얘 께 동 얼한 환장이 몇 번에나 보였는가 ? (16철) 
lAl ( 1 )  동일한 환상이 세 번씩 이나 베드로에 게 보여 진 후 하늘로 올라갔다. 

(2) 여 기 서  우리 는 완고한 때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마 그는 세 번의 환상올 보면 q 
주의 요구훌 모두 거 철했던 것 같다. 

(3) 그러나 주쩨서는 끝까지 우리률 사랑하섬파 같이 (요 13 : 1) 베드로에 대해서도 인내 
하시며 세 번올 보이 셨다. 이 것이 주쩨서 우리톨 진리로 이끌기 위 한  사랑의 모습이 다. 

(4) 한편 세 번이라는 수자와 관련된 사건은 켓 세 마네 동산에서 주의 기도 (마 26:36-46) 
와 때드로에 대 한  예수의 질문 (요 21 :  15- 17)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위 한  바윷의 기도 
(고후 12 :8) 에서 찾아 보게 된다. 

10 . c!1 빼드료.가 환장의 의 며활 째 닫지 못활 빼 생 령째 셔  어 떻채 알려 주셨는가 ? (17-20철) 
lAl ( 1 )  성 령쩨서는 고탤 료가 파송한 총틀융 만나 그들과 함쩨 가라고 하셨다. 

(2)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융 때 그에 게 허 략된 최초의 용답온 ‘두 사 
랍이 너 롤  찾으니’ 라는  말이 었다. 

(3) 성 령께서는 순간척으로 그들의 방문파 베드로의 환상융 연결시켜 주신 것 이 었다. 
(4) 그리고 베드로에 게 ‘내가 저를 보내 었느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옵 없이， 주저 하지 

말고 록시 가라고 하셨다. 
(5) 이 것은 성 령의 언격 (A格) 융 나타내는 귀철 충 하나이며 (8 : 29;  13 : 2 ; 20 : 28) 여 기 에 서  

하나님의 섭 리하시는 역사흘 발견할 수 있다. 
11 . c!1 환장빼 대 한  생 령 의  가르챔운 때드로의 마융융 어 떻 께  변화시 혔는가 ? (21-23컬) 

lAl (1) 자신윷 핫아용 고넬료의 총들융 명첩하여 하루룹 묶게 한 뒤 함쩨 가이사랴로 떠 났다. 
(2) 환상 중에는 불결한 옵식으로 언하여 율법척 인  태도률 강하게 보여 주댄 베드로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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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의  가르챔 이 었온 뒤 이방안의 총율 손님파 같이 대접올 하였다. 
(3) 이 것은 할혜받지 않온 자와 사귀고 식사륨 나눈 베드로의 첫 번째 일이다 ( 창조. 1 1 : 3) .  
(4 ) 이 처 럼  생 령쩨서는 사랍물의 마융융 완천히 변화시키는 역사률 얼으킨다. 이 쩨  성 도들 

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외적인 의 식  (嚴式) 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쩨서 훤하시는 삶융 
살아야 한다. 

12. c!l 빼드로활 기다리는 고벌료의 태도빼셔 우리는 푸엇융 빼율 수 었는가 ? (24， 25철)  
(Ä) ( 1 )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확하기까지 얼가 (一옳) 와 가까품 친구물융 모아 기다렸다. 그리 

고 베드로가 도확하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철하고 그률 맞아틀였다. 
(2) 그는 뻐드로가 천해 줄 복옴에 대 한  뜨거훈 멸망이 있었다. 그 뽑 아니 라 자기가 다스 

리 는  가속 (家屬) 률과 천구률까지 초청하여 그 복융율 첩 하도륙 주선하였다. 
(3) 우리는 고넬료와 갈이 복읍에 대한 뜨거울 혈청율 가져야 합은 물롱이고 복읍올 먼저 

받은 자로서 자기가 복용율 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천도자의 사명융 찰 
감당해야 한다. 

(4 ) 만일 북융융 받은 사랍이 천하지 않는다면 주께서는 어 떤  방법융 통해서 라도 그것이 
전파되도륙 만드신다. 그러나 그 사명융 감당하지 않온 자에 제는 분명 한 하나님의 보 
용이 있융 것 이 다(참초， 에 4 : 14 ) . 

13. 힘 빼드훌는 자신윷 영 껍 하는  고댈료에채 에 현  태도훌 가졌는가 ? (25， 26컬)  
!A) ( 1 )  쩨드로는 자신율 영 첩 하면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고댈료에 쩨 자신도 같온 사랍이니 

얼어나라고 하였다. 
(2) 베드로에 대 한  고넬료의 이와 같은 태도는 지 극한 존경파 청때훌 받아야 할 대상에 게  

대 한  것이다. 예수쩨서도 이와 같은 청때률 받은 경우가 있었다 (참조. 막 5: 22) . 
(3) 여 기서 고넬료는 베드로홀 하나님이 보내신 초월척 사차로 인청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 

동은 베드로를 신척 촌경의 대상이 아니 라 명 범 한  인간물보다 존정의 표시률 더 한  
것뿐이 었다 (참초， 계 19: 10 ;22 :8. 9) . 그런데 이 런  폰경은 베드로에 게 있어서 놀라풀 
것이었다. 

(4 ) 지 나친 환대흘 받온 베드로는 단호한 말로 ‘얼어서 라’ 고 하였다. 뻐드로는 자신이 받 
는 환대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께 었으므로 자신이 그런 위치에 철 수 없읍올 분명 
히 알었다. 

(5) 베드로의 이 런  태 도는 오늘날 교회나 국가， 기타 모든 단체에서 초그만 지 위 률  얻어도 
지 나치 게  교만해지고 다를 사랍틀에게 권위률 내세우게 되 는  지 도척 위치에 있는 자률 
이 모두 본받아야 할 첨이다. 

(6) 겸손한 자는 진청 높은 지 위 에  오르고 모든 사랍룹에게 언청율 받게 된다 (참조. 마23: 
12 ; 녹  14 : 11 ; 18 : 14 ;  약 1: 10) 는 진리륨 기 억하자; 

14 . c!l 쩨드로가 고넬료의 j흙쯤애 용하체 된 이유는 푸엇이라고 하였는가 ? (28， 29철) 
뼈 ( 1 )  유대인과 이 방인의 교쩨는 흩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이지만 하나님쩨서 깨끗하다고 하 

신 것옹 속 (洛) 되다 말할 수 없기에 부륨에 용하였다고 이휴훌훌 밟혔다. 
(2) 율법척 인  변에서 어 찌 할  수 없는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해 결되었다. 

이 는  예 수의 사황이 국가나 계급. 언종융 초월하여 하나님율 한 아버지 로  부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 다(홈 8 : 14- 16) . 

(3) 측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휴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동둥하다(참조， 톱 2 :23-29 ;3 : 
29) .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옐을 핵하셔서 이방안툴용 구원하기 위 한  쩨사장 나라로 
삼았융 뿔이 다 (출 19 :6} . 

(4) 이 와  같은 하나님 의 뜻올 모르고 교만하며 외식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 판의 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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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이방인룹이 복음올 받아들이고 구훤올 얻도록 하셨던 것 이 다 ( 창조. 롭 11 
: 11， 25)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지 않는 부모나 형 제 ，  친척 ， 친구들에 대하여 자신이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그틀에 재 자기 가 받용 구원의 은총파 사랑올 전해야 한다 (참조. 뻗전 
2 : 9) .  

15. (;] 고댈료가 베드로률 훌챙 한 풍기는 무엇인가 ? (30-33컬) 
� (1) 본장의 fQl4률 참조하라. 

16. CÐ 쩨드룸가 고댈료률 만나 그의 이 야기훌 틀고 하나님의 어 현  모습옳 활견하였는가 ? 
(34， 35철) 

(AJ (1 )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파 자신이 본 환상이 서로 연판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올 알았 
고 그 뿐 아니라 의식에 얽매어 었던 자신의 편협합도 깨닫재 되 었다. 

(2)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사랍을 외모로 취 하지 않고 당신을 경외하고 의훌 행하는 
사랍은 모두 받으신다는 사실융 째달았다 (참초， 미 6 : 8) • 

(3) 이 것 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혼들렬 수 없는 원리이고 초자연적 인 륙색이 다. 베드로의 이 
한 마디 고액은 여 러  세기에 걸쳐 유대인틀이 가졌던 민폭척 편견올 일소 (-‘歸) 해 버 
리 는  데 중요한 역 할율 하였다. 

(4) 하나님께서도 사랍율 보실 때 외 면적 조건올 따지지 않으시는데 (엠 6 :8) 하물며 미 천한 
인간끼 리  그련 것올 구분할 수 있겠는가 ? 

(5)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융 자처 하는 우리가 지나치 게  외 척 인  것올 따진다면 진 리 대 로  살 
아갈 수 없융 뿔 아니 라 주쩨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믿었으나 나중 믿용 자보다 못 
한 쳐 지 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마 19 :30. 31) .  

17. CÐ 빼드로가 이 빵언 고낼료와 그 가속률얘 께  천한 벌쯤의 요치 (要톱) 는 푸엇 언가 ?  (36 
-43컬) 

fÃl (1 )  베드로는 복옵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황(題皇) 하게 껄명하지 않고 핵심 만 간략하게 전 
하였다. 

(2)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성 령 과  놓력으로 예수쩨서 오셨고. 둘째는 예수쩨 서  인간틀의 병율 
고치셨다는 것이다. 세째는 무최 한 예수률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사건과 함쩨 죽옵 
에 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3) 네혜는 선지 자와 전도인과 모든 교사들이 예수의 중인이며，  다섯째로 이 와  같은 사실틀 
의 결과는 최 인들융 용서함이 라는 내용이 었다. 

(4) 그는 이 썰교에서 신구약 성 경  전체룰 관통하는 복융의 진수률 간략하게，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천한 것이었다. 

(5) 복옵 전도자룰은 말씀융 전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척 인  지 식 율  가미 (加味) 하려 
는 경 향이 많은데 이는 오히 려 복읍의 참뜻올 효리 재 한다( 창조， 계 22 :  18. 19) . 

(6) 그러므로 인간의 지 식 과  지 혜 로  이해활 수 없는 복읍의 진수를 왜 곡하는 오류를 범하 
기 보다 말씀올 그대로 전함으로 성령의 도우섬융 바라는 태도가 더 척 철하다고 볼 수 
있다(참조， 고전 2 :  10- 16 ; 뻗후 1 : 20. 21) . 

18. 힘 쩨 드로가 이 방언툴에 게  복융융 천하는 썰표의 쩨목(title) 운 푸엇 언가 ? (36철) 
!Ãl ( 1 )  그것은 본철의 말씀파 같이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화명 의 북옵율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 게 보내신 말씀’ 이 라고 볼 수 었다; 
(2) 이 귀 철에는 계촉 이어지는 베드로 껄교의 내용의 성 격융 결청하는 세 가지 내용의 강 

초첨 이 포함되어 었다. 
(3) 첫째는， 계시 (짧示) 에 대한 강초이다. 측 ‘이 것온 …· 이다’ 라는 멜라어 〈루토 에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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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 략되었으나 껄교 형식과 내용온 초기 사도 시 대에 있었던 계 시 척  이 해 의  해석 형 
식융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둘째는， 복음융 직접적으로 받은 ‘이스라옐 자손틀에 게’ 라는 말로 나타난 것 처 럽  유대 
인틀에 게 향한 천도의 강조이다. 

(5) 세째는， 복읍율 이 방  쩨계에 살고 있는 이 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천하는 일파 관 
련된다. 이는 ‘만유의 주’ 라는 표현으로 특징 지어진 강조이다. 

(6) 한편 ‘만유의 주’ 는 신(빼)에 대한 이교도들의 호칭 이었으나 초기 그리스도인틀에 의 
하여 청 통  기 목론척 호청으로 바뀌었다 (참조， 골 1 : 15-20) . 

19. c!1 ‘화명’ 의 개 념율 셜명 하라 (36철). 
lÃl (1) 화명은 히브리 어  〈촬홉) . 빨라어 〈에 이레네〉 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 

격과 중보자로서 그의 직위 (職位) 와 관계가 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파 부활로 인한 열매로서 이 땅에 ‘화평 ’ 올  이루셨고 

또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것율 나타내 었다 
(3) 본래 화명 이 라는 말의 개념운 전쟁의 종식 (終息) 이나 재 인， 교회. 사회 퉁이 어지 럽지 

않고 번영하는 상태흘 껄명하는 것이다. 
(4 ) 그러 나 성 경에서는 이 런  인간척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는 인간의 모 

든 활동 영 역 파  연관지 어  껄명하고 또한 그렇재 이해되고 있다. 
(5) 묵히 이 말의 개념윤 신약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인간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 

여 하나님의 명 강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성 도가 하나님의 농력으로 전인격 척 인  구원융 
체 험 할  때 이 해 될  수 있다 (참죠， 골 3: 15) . 

(6)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화명올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훌 롱하여 최 인올 용납 
하시고 그툴의 최훌 용서하시면서 구훤하시는 ‘복용’ 과 멀첩 하께 연판시키고 었다. 

20. c!1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판계훤 욕옵융 천하면셔 요한훌 언급한 이휴는 푸엇언가 ? (37 
철) 

lÃl (1 )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은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었다. 
(2) 그는 출생활 때부터 그리스도와 왈가분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의 투육과 죽읍윤 예수 

쩨 큰 영 향올 주었다 ( 참초， 막 1 :  14. 15) . 
(3) 그 뿐 아니 라 그는 구약에 속한 옛 언약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 11 :  1 1) 예수는 그 

가 구약의 예 언올 따라 하나님의 보내섬율 받용 쩨 2의 웰리야라고 하셨다 (참조， 말 4 : 
5 ; 막 9 :  13) . 

(4) 그는 구약 시 대 와  신약 시대률 연결하는 다리 의 역 활올 했고， 구약 사대에 많은 사랍들 
이 기 다리 던  메 시 야의 오섬에 대하여 중거한 최초의 인물이 었다 (마 3: 11 ; 막 1 : 7 ; 요 1 : 
26. 27. 36) . 

(5) 세 폐  요한이 해야 할 얼들은 성 경  기록상 명 빽하께 나타나 었고 (녹 1 :5-25. 57-88) 그 
는 자신의 공생애 초기부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야에 관한 생취의 말씀인 ‘ 회개하라 천 
국이 가까왔느니 라’ (마 3 :2 ; 4 :  17)는 메 시 지를 외 쳤다. 

(6) 세 혜  요환의 이와 같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흘 이해하는 데 훨수척 이 므로 베드로는 그 
의 껄교 중에 요한에 대하여 언급활 수밖에 없었다. 

21. CI 베드로가 컬효 충빼 나사햇 빼수얘쩨 하나념쩌셔 생 령융 ‘기홈 붓듯’ 하신 것옳 언급 
한 갯윤 에 현  의 미 빼셔 언가 ? (38컬) 

fÃ) (1) 베드로가 예수쩨 대하여 ‘기릅 부옴’융 언급한 것은 그률 하나님 의  그리스도로 나타내 
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었다. 

(2) 이 런  표현은 이미 구약에 언급되어 있고 (사 61 : 1) 신약에서도 이활 인용하고 있는데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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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8. 19) 이는 그분의 사역과 깊용 연관융 맺고 있기 때문이 다. 

(3) 따라서 본철은 구약에서 기릅 부읍융 받융 수 있는 세 직풀 (왕. 쩨사장， 션지자) 의 역 할  
율 모두 감당하시는 분으로서 얼 율  하셔야만 하는 예수률 젤명하는 것 이 다. 

(4) 한편 ‘나사햇 혜수’ 라는 것은 그분의 인성 (A性) 올 표현하는 말로 인간의 형 체홉 가 
진 예수는 하나님의 아물이시 며  그분의 쩨획옳 실천하시 는  사역차이 심 융  잘 나타내고 
있다. 

22. (!1 예수 그리스도의 축옴확 푸활의 샤질생 (훌짧性) 얘 대 하여 빼 드로는 어 빵체 첼명하 
였는가 ? (39-41 철) 

fÃl (1) 먼저 그는 자신과 함께 여러 사랍물이 예수의 행하신 월율 목격 한 중인이며 다옴에는 
사랍률이 예 수를 십자가에 죽께 했으나 하나님께서 사흉 만에 그륨 살리사 미 리  택 하신 
당신 의 중인들에 게 나타나게 하셨다고 껄명했다. 

(2) 베드로는 이 껄명융 통하여 인간룹이 그리스도를 대우하는 것과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대우하는 것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3) 예수의 행 척 융  직접 목격 하고 체험했던 자들이 이번에는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의 행 틀  
에서 죽이는 얼윷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률 삼 월 만에 살리 셨다. 

(4) 그러나 혹히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영 (靈) 의 부활 뿔 아니 라 육채의 부활도 었 
었으며 그 충거로 채자들과 합쩨 옵식율 잡수셨다 (참조， 녹 24 : 42. 43) . 

(5) 고넬료에 게  때드로가 철교하면서 이 말씀융 전한 것은 나륨대로 큰 의 미 가  내포되어 있 
기 때문이다. 

(6) 즉 그리스도륨 믿는 신앙에 부활 사상이 결핍되어 었다면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 
아서 융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없다. 

(7)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이며 그분의 부활이 성 도들에 깨 어떤 역 
경도 이 기며 신앙율 지 킬  수 있는 소망융 준다(참조. 24 : 15 ; 요 11 : 25 ; 고천 15 : 22 ; 고후 
4 : 14) . 

23. c!.1 죽옴융 이 기고 푸활하신 빼수 그리스도깨셔 우리얘채 푸엇융 명 령 하셨는가 ? (42철j 
fÃl (1) 그봄께서 는  우리에 게  하나님쩨서 자신율 산 자와 쭉온 자의 재판장으로 쩨우셨옵율 전 

하라고 명 령 하셨다. 
(2) 본철은 빼드로 젤교의 결롤 부분으로서 모든 믿는 사랍뜰에께 전도자로서 의 사명 이 있 

음올 가르쳐 준다. 
(3) 예수째서는 이 부풀에 대하여 천히 명 령율 하셨으며 (마 28 : 18-20 ; 막 16 :  15. 16) . 죽은 

자의 부활에 판한 언급은 (요 5 :21-29 ; 채 20 : 11 12) 신앙 고백 (Apostles' Creed) 의 기 
초가 되 었다 (고전 15: 3. 4) . 

(4) 따라서 쭉옵율 이 기 시 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 게  영훤한 생 명 융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명 령올 따라 복음올 천하는 일은 획우선의 과쩨일 수밖에 없다. 

24. C!.1 그리스도얘 대 하여 충거하는 션저자률윤 훌챔융 에 다 얘  맞추었는가 ? (43철) 
fÃl ( 1 )  선지자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틀이 그의 이룹율 힘 입 어  최 사합 받는다는 데 그 초청 

율 맞추었다. 
(2) 선민 사상 (選民思想) 으로 경직된 유대인들에 게  이 말씀온 별로 달기훈 것이 되지 못 

하였다. 
(3) 왜 냐하면 륙권 의식융 가지고 었는 그률에께 이 말왈온 그 의식융 째뜨리 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천룡척 판계흘 무너 뜨리는 것이 되기 때푼이다. 
(4) 그러나 구약의 션지자 하박국도 천통척 인 히브리 사상이 아닌 오로지 믿음으로서만 

살 수 있다고 하였고 ( 합 2 :4) 1:1많도 혈용척 유대인보다 이면척 유대인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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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껄파 (說破) 하였다 (륨 2:28. 29) . 
(5)' 따라서 오늘날 말씁융 전하는 자물은 믿용으로 구훨융 받는다는 이 요점융 떠 나면 안 

된다. 그럽에 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말씀 전하는 자틀이 지 나치 께  기복 신앙척 (析홉 
띔뼈的) 썰교률 하기 때푼에 성도틀융 신앙의 청 도 (正道) 에서 벗어나께 하는 찰못올 
범하고 있옵은 매우 가솜 아폰 일이다. 

25. [!1 뼈드료가 셜표훌 하는 도중얘 에 면  얼야 었었는가 ? (44， 45쩔) 
lAl ( 1 )  베드로의 껄쿄훌 듣는 모든 사 랍에 게  성 령 이  임하셨고 이 일로 언하여 할확l받은 선지 

자톨이 모두 놀뤘다. 
(2) 이 모든 일은 처읍부터 하나님께서 감목하고 계셨던 것이다. 1 1 :  15에 의 하면 베드로가 

젤교를 시작할 때부터 성 령 은  이미 내리셨다. 
(3) 이 일은 오순철 마가의 다락방에셔 있었던 성 형  충만의 사건과 매우 휴사하다(2 :  1-4). 
(4) 오순철 사건이 유대언률에 게  국한된 성 령 의  역사로 본다면 고넬료의 가청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이 방언뜰에 게 복옵이 천파되 기  위 한  기폭제로서 ‘ 이 방  세계 오순철’ 이 라고 
말할 수 있다. 

(5 )  한편 이 사건이 중요한 위치률 차지하는 이유는 용빼셔 베드로와 합쩨 통행 한 자들 
이 증인이 되어 이 방인의 회심이 천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용 알려 줌으로써 
이제까지 유대인틀이 갖고 있던 편견이 바뀌어 이방언틀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풍한 지 
위률 갖게 되 었기 뼈문이다. 

26. [!1 째드로가 생 령 융  발용 야 방언률얘 체  에 현  얼융 행 하였는가 ? (47， 48철) 
fÃl (1) 베드로는 그틀이 성 령융 받았으므로 물로 쩨 혜롤 주는 것이 가 (可) 하다고 생각하여 예 

수 그리스도의 이룹으로 세 혜률 쩨풀었다. 
(2) 쩨 혜 에  판하여 8장의 없24륨 참초하라. 
(3) 베드로는 무엇이 더 충요환 것인가톨 분명히 알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 령으로 그 인 

격 올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에 대한 공식 척 인  확중의 표시로서 인간이 주는 성 혜전을 
(요 3 :5) 베풀지 못할 이휴가 없다는 것이다. 

(4) 그런데 여기서 뼈푼 세 혜 는  예루찰댐에 서 있었던 오순철 성 형  강립 이후 베드로가 철교 
한 뒤 회개한 자들에 게 뻐푼 쩨 혜와 절차상 차이가 있다. 

(5) 2 :37 이하는 먼저 최률 깨닫고 희재한 뒤 믿음융 가진 자틀에 게 최 사합의 표시로 쩨 혜  
륨 베풀었고 그와 동시에 성 령융 선물로 받았다. 

(6) 그러나 본철에서는 먼저 성 령융 받고 그 후 째 뼈륨 받았다. 
(7 )  한편 이 러한 절차상의 차이로 언해서 두 사건에 언급된 각각의 세 례 가  본질적으로 다 

르다고 할 수는 없다. 두 세 혜는 모두 성 령을 통해 중생 한 인격이 하나님 과 더불어 살 
게 되었다는 공적인 표시로 간주할 수 있다. 

-본장의 요절 

· 내 가  곧 당신에게 사람률 보내었더 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 하신 모든 것롤 틀고자 하여 

다 하나닙 앞에 있나이다’ (33절 ) .  



제 1 1 장 이 방 안 에  대 한  전 도  사 역 의 
청 당성 과  안다 옥 교회 의 등창 

단확구붐 1 - 3 바|드로륨 빽밀하늠 유대잉 / 4. 10 '버|드로가 롤상올 뭘하다 / 11. 18 환상의 실저l적 의미 / 
19. 26 안디복 교회로 바나바가 피솜되다 / 2 1. 30 예루실햄 교회홉 위해 안다북 교회가 헌굽하다 

I 유 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 제 뜰이 이 방인 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올 들었더 니  

2 베 드로가 예 루찰댐 에 융라갔올 때 에  할례자 
들이 힐 난하여 

3 가로되 네 가  무할혜자의 집에 들어 가 함께 

먹 었 다 하니 

4 베 드로가 져 회 에 게  이 일윷 차혜로 얼 명 하여 
5 가로되 내 가  용바 성 에 서  기 도할 때에 비 몽  

사몽간에 환상올 보 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올 
네 귀툴 매 어  하늘로부터 내 리 워  내 앞에 까지 
드리우거늄 

6 이 것올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 
과 룹짐 숭과 기 는  것 파  공중에 나는 것 들이 보 
이 더 라  

7 또  틀으니 소리 있 어  내 께 이 르되 베드로야 
일 어 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8 내 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 거 
나 쩨 꿋지 아니 한 물건은 언제 든지 내 업 에  들 
어 간  일 이  없 나이다 하니 

9 또  하늘로부터 두번째 소리 있어 내께 대답 
하되 하나님 이 째 꿋하께 하신 것융 네 가  속되 

다 말라 하더 라 
10 이 런 일 이  세 번 있올 후에 모든 것 이  다시 

하늘로 끌려 율라가더 라 
I ’  마침 세 사랍이 내 우 거 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 샤라에 서 내 체 로 보낸 사랍이 라 
12 생 령 이  내 게  명 하사 아무 외 심  말고 합째 

가라 하시 해 이 여 섯  형 쩨 도  나와 합께 가서 
그 사랍의 집 에  들어 가니 
13 그가 우 리 에 께 말하기 왈  천사가 내 집에 서 

서 말하되 네 가  사랍율 용바에 보내 어 빼 드로라 
하는 시 몬융 청 하라 

14 그가 너 와  네 온 집 의  구원 얻올 말씀율 네 
게 이 르 리 라  합율 보았다 하거늘 
15  내가 말융 시 작할 때 에  성 령 이 저 회 에 게 임 

하시 기 흘  처 옴  우리에 게 하신 것 과  칼이 하는 
지 라  
16  내 가  주 의  말씀에 요한은 물 로  세 례  주었 

으나 너회는 성 령으로 세 혜 받으 리 라  하신 것 
이 생 각났노라 

17 그런측 하나님이 우리 가 주 예수 그리 스도 
륜 믿율 때 에  주신 것과 갈은 선물올 저 회 에 게 
도 주셨으니 내 가  누구관대 하나님올 능히 막 
겠느냐 하더 라 
18 저 회 가  이 말융 듣고 장장하여 하나님 쩨 영 

광올 톱려 가로되 그러 면 하나님 께 서  이 방인에 
게도 생명 얻는 회 개 활  주 셨도다 하니 라 
1 9  때에 스데 반의 일로 얼 어 난  환난옳 인 하여 

홉어 진 자들이 베 니 게 와 구브로와 안디 옥까지 
이 르 러  도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 네 몇 사랍이 안디 욕 

에 이 르러 헬 라언 에 게도 말하여 주 예 수룹 전 
화하니 
21 주의 손이 그툴파 합쩨 하 시 매  수다 한 사 

랍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 라 
22 예루살렘 교회 가 이 사랍들의 소문융 듣고 

바나바룹 안디 옥까지 보내 니 
23 져 가  이 르러 하나님 의 온혜 황 보고 기 뻐 하  

여 모든 사람에 게 굳은 마옵으로 주째 불 어  있 
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랍이 요 성 령 파  믿읍이 충 

만한 자라 이 에  론 무리 가 주쩨 더 하더 라  

25 바나바가 사울융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 옥에 데 리 고  와서 둠이 교회 에 

일년간 모여 있어 를 무리훌 가르쳤고 제 자률 
이 안디옥에서 비 로소 그리 스도인이 라 일컬옵 
융 받재 되 었 더 라  
27  그때에 선지자흘이 예 루살 햄 에 서  안디 욕에 

이 르니 
28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 랍이 일 어 나 

성 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 게  흉년 툴리 라 하 
더 니  글라우디오 때 에  그 렇 재  되 니 라  
29 제 자틀이 각 각  그 힘 대 로 유대에 사는 형 제  

롤에 게 부조훌 보내 기 로  작청 하고 

30 이 훌 실 행 하여 바나바와 사율의 손으로 장 
로들에 꺼l 보내 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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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흩 혼강의 내용융 간략하게 컬명하라. 

rAl (1) 본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 어  있는데 푸 가지 모두 먼저 믿은 그리스도언틀에 게 

째랄융훌 주고 새로용 삶의 방향융 쩨시해 주고 있다. 
(2) 첫빼는 가이사랴에서 복읍융 천한 뒤 예루살햄으로 툴아간 베드로롤 힐문 (誌問)하는 

휴대언훌에께 그것이 하나님의 섭 리 에  의 한  것이 었용융 껄명하는 내 용이 다. 
(3) 둘째는 예루살행 교회에서 바나바훌 안디욕으로 화송하여 그률의 신앙융 톱도록 하여 

그곳에서 큰 열매훌 거두었는데 모 (母) 교회 인  빼루찰햄에 어 려용이 있자 그틀이 스스 
로 헌금하여 예루살햄 교회홉 도와 줌 내용이 다. 

(4) 활혜받옹 유대인틀온 외 척 인  중거로 인하여 스스로률 자랑스럽께 여기고 이방인물이 신 
앙흘 갖는 것에 대하여 인청하려고 하지 않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깊온 사황과 
섭 리 에  의 한  것임율 깨닫자 다시 철문하지 못하였다. 

(5) 그것에 반하여 안디육 교회는 초대 교회 의 모습융 갖추고 인청옳 받아 최초로 그리스 

도인이 라는 이홈올 받었고 모교회인 예루살햄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항옳 베풀 수 있는 
위 치 까지 성 장융 하였다. 

(6) 이 두 가지 내용은 현대의 그리스도언률에 게 째홉께 갖추어야 할 신앙언의 자세률 가 
르쳐 주고 있다. 

(7) 하나님쩨서는 파거에 믿었던 것이나 앞으로 믿융 가놓성보다 현재의 상태륨 그리고 어 
떤 외 척 언  초건보.다 내척인 마옵의 상태훌 더 중요시하신다는 것이다. 

2. 11 고벌효가 펴 채 한  샤건의 의미는 푸엇언가 ? (1- 18철) 
lÃl (1 )  고넬료가 회개하며 성 령융 받은 사건은 복옴이 로마 쩨국으로 챔투하는 진보척 역사의 

이 청 표 (里훌表) 가 되 었다. 
(2) 그 뽑 아니라 이 사건은 유대언 신자틀에 게 주권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률 통하 

여 이 방인에 게까지 자신의 영 역융 확장시키셨옴율 보여 줌으로써 이 방인에 대 한  천도 
륨 청 당화하고 었다. 

(3) 한편 고넬료의 회 재  사건온 폐 가지 의 일이 륙별히 강조되는데 첫째는， 이 방인톨이 휴 
대교와 관계 없이 직첩 복용융 받아률이고， 그리스도인의 친교률 받아들이는 데 유대언인 
그리스도언률로부터 반감훌 샀다 ( 2 ， 3， 8철 ;10 : 14， 28) . 

(4) 툴쩨는， 이 방언융 교회 안으로 팔어률이고 또 기척율 흉하여 그의 기빼하심 올  보여 주 
신 것 이  하나님 자신이다 ( 5-10， 13철;  10 :3， 11- 16， 19， 20) .  

(5) 쩌째는， 이 방언에게 복옴의 분율 여 는  데 쓰엄 받온 도구는 바윷이 아닌 쩨드로였다(15-
17철; 10 :23， 34-43 ) . 

(6) 네빼는， 예폼살햄 교회가 휴대교에 충성한 것과 판계 없이 하나님쩨셔 그틀의 신앙올 인 
청 하셨으므로 이방인이 메시。뻐I 께로 톨아온 것용 용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8철) .  

(7) 그러므로 본셔의 저자인 누가는 복옵의 확장과 발전 전진이라는 주쩨 속에서 예루살햄 
교회가 이 방인물의 재총융 받아들였다는 데 본장의 초점율 맞추고 있다. 

3. 11 율볍척 언 태도료 언하여 그리스도언이면셔도 야 항인옳 용납하저 못했던 빼푸찰옐 

i훌혁의 생도훌에빼 때드.룩는 가01A}랴의 샤건율 에멸께 이빼시쳤는가 ? (4- 15철) 
rAl (1 )  쩨 드로는 자신도 쳐옴에 융법척 태도에 업매여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환상 가훈쩨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융 가르쳐 주셨다고 하였다. 
(2) 록 하나넘쩨셔 째꿋하다고 하신 것융 사랍이 부청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이 하나님쩨서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그 가속률융 정 결케 하셨으므로 베드로는 그뚫 
에 게  복옵율 천하고 식 확융  깥이하였다고 했다. 

(3) 또한 그 결과 하나님께셔 유대인들에 께  주셨던 것파 같은 생 령이 그틀에 께도 임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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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었다고 하였 다 . 
(4) 따라서 베 드로는 은연중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이 결코 올바른 것 이  아니 며 

하나님 께 인청 받기 위 한  최상의 초건도 될 수 없음올 밝히 고 있다. 
(5) 하나님 께 서  옳다고 인정 한 자블은 그들이 파거 에 우상 숭배 자였든 흉악한 범 죄 자였든 

관계 없이 하나님 의 자녀 로서 의 현재 의 상태롤 인정 받은 것 이 다 ( 첼  18 : 21-23) . 
(6) 오늘날 교회 를도 유대 인뜰의 태도를 닮아 가는 경 향이 있다. 한 예 로  교회 는 그리 스 

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 게 개 방된 곳인 데 외 모가 화려 한 자틀올 존대하고 가난 
하고 헐벗은 자뜰윷 업신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는 정 올  들 수 있다. 

J7 )  우리 는 진심 으로 이 들올 그리스도 안의 한 형 쩨 로  영 접 해 야  한다. 
4 .  æ 펀 협 한  태도흉 가진 유대 언뜰에 재 베 드로가 마지 막으로 외 친 결론은 무 엇 이 었는가 ? 

( 17캘) 
(Ã1 ( 1 )  베 드로 자신과 유대의 성 도들이 주 예수 그리 스도를 믿을 때 받은 성 령 이 저 들에 게 도 

임 했는데 자신이 어 떻 게  하나님 을 막올 수 있었겠는가 라는 결론을 내 렸다. 
(2) 베 드로는 믿음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 라 하나님 의 선물이 었고 이 방인 들  역 

시 동일 한 선물올 받았으니 그들과 자신의 믿음 또한 동일 하다고 하였다. 
(3) 그리 고 그는 다른 사랍들에 게 미움올 받고 배 척 올 당해도 하나님 께 서  행 하시는 일 은 결 

코 막올 수 없다고 하였다. 
(4 ) 이 때  우리 는 사도 바울처 렁 사람올 기 쁘게 하고자 할 것이 아니 라 오직 하나님 을 기 쁘  

시 게  하는 데 노력 해 야겠다 ( 갈 1 :  10) . 

5. 팅 유대 언툴이 베 드로의 셜명을 듣고 어 떻 게  태 도률 바꾸 었는가 ? ( 18철) 
lÃl ( 1 )  그들은 이 방인에 게 도  하나님 께서 생 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 께 영 광올 돌 

렸다. 
(2) 본절에 유대인이 ‘잠잠하였으며’ 라고 하였는데 이 말에 해 당하는 헬 라어 〈헤 쉬 카산〉 활 

NIV 는 ‘더 이 의 가 없었으며 ’  라고 번 역 하였다. 
(3) 이 것은 비 판자들이 더 이 상  베 드로를 힐문 (語問 ) 하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 라 많은 사 

랍틀도 베 드로가 옳았음을 인 정 하고 하나님 의 은혜 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툴리 개 되 
었음올 가리 킨다. 

(4 ) 그리 스도 안에서 통일 한 신앙을 고백 한 자틀은 모두 한 형 제 요  자매 로시 동퉁한 자격 
파 동둥한 위 치를 획 득한 사랍들이 다. 

(5) 그러므로 나와 우리 만을 포함하는 미 시 적 (微視的) 이 고  국수적 인 태 도률 버 리 고 모든 
사랍을 동일 한 신앙으로 인도하려는 태도률 가져 야 한다. 

6. 밍 스떼 반이 순쿄활 돼 핍 박융 받아 흩어진 자률은 어 떤  옐율 하였는가 ? (19철) 
lÃl ( 1 )  스데 반의 얼 로  일 어 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 진 자들이 베 니 게 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 인에게만 전하였다. 
(2) 누가는 이미 9 : 31에서 끝녔던 스데 반의 죽옵올 다시 회상하면서 고통스 러 웠 던  사건이 

하나님 에 게는 도리 어 선 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기 록하였다. 
(3) 이 때 의  예 루살댐 성도는 약 2만 5천 명 으로 추산되는데 핍 박으로 흩어 진 이 즐은 각 

자가 처 한  위 치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께으르지 않았다. 
(4 ) 흩어 진 자들이 복음을 전한 베니 게 (Phoenicia) 는 신 약  시 대 에  기독교가 최 초로 전 파  

된 곳이 다 (15 : 3 ; 21 :2) .  베 니 게는 지 중해 의  동쪽에 자리 잡온 좁고 긴 지 역 이 며  갈멜 산 
에 서  북으로 약 190km 나 뻗 어  있다. 

(5)  구브로는 지 중해의 동북부에 위 치 한  섬 이 며 구약에 서 는  깃 딩 ( 민 24 : 24 ) 이 라고 하였다. 
현재 의 키프로스 (Cyprus) 섬 이 다. 바나바는 이 섬 출신이 며  (4 : 36) 바울은 바나바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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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이 곳에서 설교도 하였다(13 : 4 - 12) . 
(6) 안디옥 (Antioch) 은 성경에서 두 곳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비 시 디아， 또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다. 그런데 본문은 현 터어키 동남부， 수리아 국경 의 소도시 인 수리 아 안디옥 
올 말한다. 

(7 )  이 세 지 역올 지 도로 보면 다융과 같다. 

7 .  [!J 복음 천도자의 푸 가지 모습윤 어 며 한가 ?  (19， 20철) 
때 ( 1 )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은 유대인틀에 게만 복음올 전도하는데 반하여 구브로와 

구레 네의 몇 사랍은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 게도 복음올 전하였다. 
(2) 베 니 게 .  구브로， 안디옥에는 많은 유대 인들이 살았고 율법을 준수하려는 자들도 많았으 

므로 유대 인의 고국(故國) 의 얼부로 인정 되 었다. 
(3) 아직 유대인과 이 방인 간의 율법 의 장벽 이 무너지지 못했올 때 몇 몇  헬라파 유대 인들 

은 그 장벽을 넘어 헬라인에재도 복음올 전 하였다. 
(4) 그 결과 다른 지 역의 초대 그리스도인틀과는 달리 회당 안이지 만  교회가 성 립되 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률 구주로 고백 한 유대인과 할례 없는 이 방인들이 섞 여  예배와 친교 
의 모임올 가졌다(참조， 갈 2 :  12) . 

8. 밍 안다육에 세 워 진  쿄회 에 대 하여 껄명 하라( 19철 ). 
@ (1 )  수리 아 안디옥 교회는 셀류쿠스 니카토 1세 (Seleucus Nicator 1 )  에 의해 B . C. 300 

년경에 셜 립 되 었다. 
(2) 안디옥은 예루살댐에서 북으로 약 480km， 지 중해 연안에서 동으로 약 32km 되는 지 첨  

에 위 치해 있다. 
(3) 한편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햄올 제 외 하고 수리아의 안디욱만큼 교회 의 성 장용 가져 

오고 초기 생활 부문에 를 역할올 한 도시는 없었다. 
(4) 이 곳은 인구 50만으로 로마 제 국의 제 3의 도시였는데 외국 션교 (13 : 1) 의 발상지 였고 

로마로 향한 바울의 션교 진출의 근거 지 였다. 
(5)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9 :2) 이 ‘그리스도인’ (26철) 이 라고 처읍 불리웠고 이방인 

개종자틀에 거l 활례 의 식율 따르게 하는 논란이 처음으로 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 
회 이  다 (15 : 1， 2 ;  갈 2 :  1 1-21) . 

(6) 교회사적 인 면에서 1세기에는 바나바와 바울， 베드로가 교사로 있었고. 2세기 에 는  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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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티우스(Ignatius) 와 데오벌로， 3， 4세 기에는 루시안， 데오도르， 크리소스톰 동의 뛰어 
난 인물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있었다. 

9. c!l 예푸찰행 �회는 안디욕 교회률 홉기 위빼 푸슨 얼옳 하였는가 ? (22철) 
fÃl ( 1 )  예 루살햄 교회는 안디옥의 많은 사랍들이 주률 믿고 주쩨로 돌아왔다는 소문올 틀자 

바나바률 안디옥으로 파송하였다. 
(2) 예루살댐 교회는 안디육 교회를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할 책임올 느끼고 그들올 위 해  척 

임자로 바나바률 택하여 파송한 것이 다. 
(3) 현대의 교회가 양적 팽창에 큰 관심올 보이는 것과 비 교하여 볼 때 예루살햄 교회는 좋 

은 모범 융  보여 줌다. 
(4)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교회는 성 도들의 구심 점용 교회 의 건축이 

나 내 장 (內避) 동이 아닌 해외 선교， 지 역  사회 선도， 구체와 봉사가 되 도록 지 도해 야  
한다. 

(5) 현대 교회가 정 체  상태와 첨체의 늪에 빠지는 이유는 교회가 너무 비 대 하여 자신올 주 
체하지 못하는 것과 목회자틀의 생각이 편협하여 더 넓은 곳올 보지 못하는 데 있다. 

(6) 교회가 부유해지고 평 안하면 내부로 부꽤하는 것융 역사에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오 
늘날 모든 교회는( 크든 작든 관계 없이 ) 미자립 교회와 지 역  사회흘 위해 활동올 해 
야 한다. 

10. c!l 바나바가 안다육에셔 어 떤  말로 이 방인들융 권 (敵) 했는가 ? (23철)  
lÃl (1 )  그는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 의 은혜률 보고 기뼈하여 모든 사랍에 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불어 있으라고 권하였다. 
(2) 바나바가 본 ‘하나님 의 은혜 ’ 는 무엇올 말하는가. 그것은 이 방인룹도 회 개 하고 구훤에 

동창한 사실윷 가리 킨다. 
(3) 이 런  사실에 대하여 바나바는 기 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있을 어 려운 시 련  

에 대하여 이 킬  수 있도록 ‘주께 불어 있으라’ 고 하였다(참초， 13 : 43 ; 덤 전  5 : 5) .  
(4) 바나바는 어 려운 시 련이 부딪히면 믿읍융 앓어버 릴 위험이 크다는 것 융  알고 있었기에 

현재 그틀의 변화된 모습율 기 뼈 하였으나 권면의 말도 잊지 않었다. 
(5) 한편 본절에서 누가는 이방인들이 받은 복음은 순수한 것이 었다는 첨 과  바나바가 그리 

스도의 영팡 이 외 의  것은 추구하지 않았음올 강초하고 있다. 
(6) 신앙의 순수합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아릅다움과 귀중함올 갖고 있다. 바나바의 순수 

한 신앙은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게 있어서 영 훤히 기 억되고 본받아야 활 신앙의 
귀 감 (龜藍) 이  된다. 

11 . c!l 바나바의 언풀강 (相) 에 대하여 말하라 (24철) . 
fÄl ( 1 )  그는 확한 사랍이요 성령과 믿옴이 충만한 자였다. 

(2) ‘착한’ 운 헬라어 〈아가도스〉 인데 이 돗은 도덕척 인  풍성 이 ‘선함’ 윷 나타댄다 (참조， 
마 19 :  16) . 그러므로 바나바는 그리스도활 영 접 하기 전부터 본성 척 으로 착한 자였융용 
알 수 있다. 

(3) 이 처 럼 본성 이 착한 데에다 성 령파 믿옵이 충만하였으니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륨 소유 
한 자인지 짐 작하고도 남용이 었다(참조， 6 :5) .  

(4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 에 판계 없이 당신의 일군올 택하신다. 그래서 사울도 
택 합융 받았고 베드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택함을 받았던 것 이 다. 

(5) 바나바에 관한 설명은 9장의 (Q1 18율 참조하라. 
12. c!l 바나바가 안다육 교회 에셔 월한 컬콰는 어 며 했는가 ? (24철) 

fÄl ( 1 )  바나바의 성격파 충만한 온혜로 인하여 큰 무리가 주께 나아오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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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디육 교회는 바나바가 도착하기 천에도 그리스도인률이 있었으나 그가 오묘로 또한 
그률 흉한 성 령 의  직접척언 역사로 언하여 믿는 자의 수가 많야졌다. 

(3) 이 것올 통해 볼 때 바나바의 훌홈한 사역융 청찬할 수 있으나 그와 함쩨 안디옥 교회 
성도물의 숨온 노력도 인정해야 한다. 

(4) 서로 믿고 인청히는 가운데 도용올 줄 수 있고， 그와 같은 모습이 불신자틀에 게 감동올 
주어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폼을 찾아오께 하는 훤동력이 된다. 

(5) 그러므로 우리틀은 ‘말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합과 진실함으로 하여 ’ (요일 3 
: 18) 믿지 않는 자들에 게 본이 되어야 전도하기도 쉬워진다는 사실올 주지해 야겠다. 

13. [!1 바나바가 사옳옳 다소에서 쩨 려용 샤철은 우리에께 에면 효훌훌 주는가 ? (25， 26철) 
(Ã) (1 )  이 사실은 바나바의 소박하고 순수한 믿융융 우리에 게  가르쳐 주고 있다. 

(2) 다소는 안디욱에셔 약 12. 9km 청도 떨어진 거 리에 위 치해 었다. 
(3) 얼 반척으로 사랍틀은 자신이 어펀 지위훌 얻거나 타인의 존경을 받으면 그 자리훌 고 

수 (固守) 하기 위 해  경챙 의식융 가지며 경쟁자툴율 매장시 키 려고 많은 노력용 기율이 게 
된다. 

(4) 그러나 바나바는 그련 의식융 천핵 갖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융 위 한  얼념 (一念) 때 
문에 다소에서 바율융 데 려왔먼 것이다. 

(5) 세상의 명예는 생 명 이  끝나면서 함께 사라지 지 만  주의 상급온 생 명 이  끝나면서 구체 
척으로 우리에 게  실현된다는 사실융 깨 닫는다면 모든 사랍틀이 바나바와 같이 순수하 
게 주의 영팡율 위 한  일에 기 뽑으로 동창할 수 있융 것이다. 

14. [!1 ‘그리스도언’ 이 라는 명 챙 얘  대 하여 껄명하라 (26철) .  
� (1 )  이 명 청은 바옳과 바나바가 합째 일 했던 안디육 교회에서 처움으로 사용되었다. 

(2) 이 명 청의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률 따르는 무리 ’ 라는 의미이다. 
(3) 그런데 중요환 사실은 이 런  효칭이 컬코 생도률이나 유대언틀 사이에서 시작되지 않았 

고 그 당시 안디욱의 활신자툴 사이에서 시작되 었다는 첨 이 다. 
(4) 왜냐하면 기독교인듭온 ‘제자툴’(2 :41 ;6 : 1) ，  ‘형쩨틀’(15 :32 ; 고천 15 :6) ， ‘성도틀’( 고  

천 1 :2 ; 살전 3: 13 ; 계 13: 1이 이 란  효청윷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5) 그리고 유대언틀온 그틀율 ‘도훌 쫓는 자'(9 : 2) ， ‘나사렛 이 단" (24 :5) 이 라고 불렀다. 
(6) 따라서 이 효청은 이방언물이 기독교인률에 대한 말로 불렀용융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경멸의 의 미 가  포합된 것은 결코 아니 었다. 오히 려 그 이홈으로 활혀지는 자에 게는 영 
팡된 것이었다. 

(7) 이 호청 이 안디옥에서 처읍 시착되었으나 신자틀이 공식척으로 그 호청융 받아들인 것 
은 약 2쩨 기 청 이 었다. 

15. ci1 폼철빼셔 말하는 션저자는 에벌 샤합융 가리키는가 ? (27컬) 
(Ã) (1) ‘선지자틀’(헬， 프로쩨타이) 은 본셔와 바융 서 신들에셔 언급된 초대 기독 교회에 서 의  

명 감된 교사툴융 뜻한다(창초， 19 :6 ;�1 :9 ; 륨 12 :6 ; 고천 12 : 10 ; 13 :2， 8 ; 14 :6 ;살천 5:20). 
(2) 이틀 교사는 사도 다옴으로 언청 된 중요한 직 購) 이 었으며 (고전 12 :28 ; 앵 2 :20 ;4 :  11) 

성 검 의  교훈융 가르쳤다. 
(3) 또한 이 들은 예 언의 올사도 받아 때때로 미 래의 얼툴융 말하기도 하였다(참조， 홈 12 : 

6 ; 고천 12: 10) . 
16. [!1 흉년윷 빼 언한 야가효는 에 현  샤랑언가 ? (28컬) 

(Ã) (1 )  그는 휴대 (예루쌀햄) 훌신이며 성청에서 보면 션지자로서 두 가지 예 언율 하였다. 
(2) 첫째는， 본컬의 흉년에 판한 예 언이고 률째는， 바율의 푸욕에 판한 예 언이었다. 
(3) 첫번째 예 언온 로마 황쩨 블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번째 예 언은 바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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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션교 여 행  시 가이사랴에서 만나 바울의 띠률 가져다가 강혈한 상징 척 인  행 동으 
로 예 언하였다. 

(4) 즉 바울이 예 루살햄으로 율라가면 유대인들의 손에 절박되어 이 방인들에 게  넘 겨 지 게  되 
리 라고 하였다(21 : 10， 1 1) .  

(5) 한편 후기 구전 (口 傳) 에  의하면 아가보가 70인역 (LXX) 성경의 번 역 자  중 한 사랍이 
며 기독교 순교자 중의 한 사람이 라고 한다. 

17. c!1 아가보의 예 언이 생 혜 된  빼와 그 청 치 척  장황융 약출하라 (28철) . 
� ( 1 )  그 예 언은 글라우디오 ( Claudius ，  A .  D .  4 1-54) 때에 이루어졌다. 

(2) 당시 의 기 록에 의하면 흉년은 룰라우디오 4년 (A. D .  44 ) 에  시작하여 48년까지 계속 
되었고 유대 지방 전체에 걸쳐 흉년이 있었다. 

(3) 이 때 의  흉년이 매우 심하여서 아디아베네의 여황 헬레나는 애굽에서 곡식올， 구브로에 
서 무화파훌 모아 예루살렘 사랍틀에 게 공급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다. 

(4) 한편 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드루수스(Drusus)와 안토니아(Antonia)의 
아들이 며  티베리우스(Tiberius) 황제 의 조카이었다. 

(5) 그는 신체적 불구에다 지능도 약간 박약했기에 젊은 시 절에는 티베 리우스 황제 밑에서 
격 리 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갈리굴라(Caligula) 에 의해 A.  D . 37년에 집 정 관이 되 
어 그 후 중요한 직 팩률율 맡았다. 

(6) 그는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초기 통치 기간에 영 토률 확장하여 44개 의  지방융 소 
유하였다. 그 뿐 아니 라 다수의 영주와 시민들에재 로마 시 민권을 주었다. 

(7) 그에 반하여 후기 통치 기 간은 옵모와 의심으로 얼룩진 것이었는데 마침내 네번째 자 
신과 결혼한 조카딸언·아그리피나 (Agrippina) 의 손에 목살되고 말았다. 

(8) 성 경 에  그에 관한 기록은 두 번 있는데 첫째는， 본철의 흉년에 판한 예 언과 관계되어 
있고， 풀째는， 18 :2에서 바옳。l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룰 만날 때 언급되 어 었다. 

18. c!1 휴대 에 흉년이 었윷 뼈 안다육 .ii!혁 애셔는 에 훤  얼융 추진하였는가 ? (29， 30철 ) 
뼈 ( 1 )  그들은 유대에 사는 형쩨틀에 게  부조 (技助) 훌 보내기 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울과 바 

나바의 손올 통하여 예루살햄의 장로틀에 재 보내었다. 
(2) 이 내용은 이방인 교회들이 모교회 인 예루쌀햄 교회의 약한 그리스도인들올 위 해  헌금 

한 최초의 본보기이다(창초， 롬 15 :25-27 ; 고전 16 : 1 ; 고후 9장; 칼 2 : 10) . 
(3) 성도틀간에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온 매우 바랍칙하다. 이방 교회틀도 예루살햄 의 형 제  

틀을 위 해  ‘각각 그 햄대로’ 도옵융 주었다. 
(4) 이 귀 절  속에서 우리는 헌금의 기 본척 훤리률 깨닫게 된다. 측 능력에 닿지 않는 무리 

한 현금이 아니 라 자신의 현 수준에 맞는 현금율 하는 것이다. 
(5) 오놀날 어떤 목회자틀용 지 나치 께  현금옳 강요하여 문쩨률 얼으키는 경우틀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최선올 바치도록 교훈하셨다(참조， 녹 21 : 1 -4) . 
19. (!1 장로 (長老 ) 얘 대 하여 철명하라 (30철). 

lAl ( 1 )  본철에 장로가 둥장하는 것은 당시 예루찰햄 교회에 조칙되었던 칙 쩨 의  최초 언급이 다. 
(2) 사도 시 대 에  장로 (헬， 프레스뷰태로스) 의 칙은 때때로 감독의 직과 통일한 의 미 로  불리 

어 지 기도 했다(20 : 17 ; 벌  1 : 1 ; 딛  1 : 5， 7 ; 뻗전 5 : 1) . 
(3) 구약에서 장로는 연장자(年長者) 의 의미로 쏟였고 (창 10:21 ; 레  4 : 15 ; 용 32 :4) ， 신약에 

서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녹 15 : 15 ; 덤 천 5: 1， 2) . 
(4 ) 특히 신약에서는 그들이 교회률 다스리고 (덤 전 5 : 17) 감독의 직 購) 율  수행하기 도  하 

였다(20 : 17 ; 딛  1 : 5-7) . 그러나 이 것은 어떤 계급척 인  것보다 나이가 많은 지 도자로 
붐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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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런데 안디욕 쿄회에서 구제 헌금용 장로틀에게 보낸 이유는 그들의 일 이  구제와 관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6) 본래 사도틀은 말씀올 선하는 일에 전념하고 7집사를 흉해 구제률 하도록 하였는데 (6 
2-4) 스데반의 순교와 빌 립 의  전도 여 앵  등으로 그들의 힘 이  약화되므로 장로(감독) 

가 이흉 대 행 한  것으로 여겨진다 

화보자료 

흔}상올 보 는  베 드로 프 랑스 왕 앙리 2세 (Henri ll ，  1519- 1559) 

의 기도서에 수록되 어  있는 상화이 다  에드로가 용바 성 에 서  기도 
하던 중 비몽 사옹간에 부 정 한  짐 숭의 환상을 보는 강 연 이 다 (5 -

10켈; 10: 9-16) 

성강어| 나오는 각종 흰상이 지 니고 있는 주된 의의 줌의 히나는 히 

나님꺼|서 택한 백성율 구속히시려 힌다는 사실올 보여 주는 히나님의 

계시 수딘이라는 것이다 (잠조， 1 6: 9; 장’5:  1 ; 계 1 :  9-20) . 베드로가 용 

바 성에서 보있던 흰상도 이와 같은 의미툴 지니고 있다 한언 하나님 

꺼l서 베드로에게 모세의 율업이 금히고 있는 부짐한 짐승을 집01먹으 

리 밍 히신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부징힌 자로 여긴 이 잉인들이|게도 복 
을의 진리가 증거되어이 힐 것을 의미힌다 



제 1 2 창 혜 롯의 교회 핍 박과 

하나넘 의 개 업  

단학구분 1- 5 야고보의 순교와 바l드로의 투목 / 6- 10 베드로가 전사에 으|하여 옥에서 구훌되다 / 11- 1 7  

베드로가 기도하늠 사람률율 잦아가다 / 18- 19 베드로의 훨훌로 민 한  소동 / 20. 23 허l롯이 하나닙의 징계 

로 인하여 죽다 / 24 말씀의 훌용 / 25 바나바와 사물의 귀흰 

1 그때 에  혜롯 왕이 손율 흩어 교회 중 몇 사 
랍융 해 하려 하여 

2 요한의 형 제  야고보률 칼로 죽이 니 
3 유대 인 들이 이 일융 기 빼 하는 것융 보고 베 

드로도 참으려 할새 때 는  무교철일이 라 
4 잡으매 육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때 에 게  

맡 겨  지 키 고  유월 껄 후에 팩 성  앞에 끌어내 고 
자 하더 라  

s 이 에  때 드로는 육 에  갇혔고 교회는 그활 위 
하여 간철히 하나님 께 벌 더 라  

6 혜릇이 잡아내 려 고  하 는  그 전 날  밤에 베 
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확수군물이 폼밖에 서 욕옳 지 키 더 니  

7 훌연히 주 의  사자가 곁에 서 매  육충에 팡채 가 
초요하며 또 때 드로의 옆구리훌 쳐 깨 워  가로 
되 급혀 얼 어 나라 하니 쇠 사슐이 그 손에서 벗 
어 지 더 라  

8 천사가 가로되 띠 률  띠 고  신 융  촬메 라 하거 
늘 뻐 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곁 
옷융 입 고  따라오라 한대 

9 베 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 
이 참인 줄융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  이 에  첫째와 둘째 파수훌 지 나  성으로 홈한 

죄 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 리 는지 라  나와 한 
거 리 훌  지 나매 천사가 곧 떠 나더 라  
” 이 에  베드로가 정 신 이  나서 가로되 내 가  이 

쩨 야  참으로 주께 서 그의 천사흘 보내 어 나릅 
혜롯의 손과 유대 백 성 의  모든 기 대 에 서  벗어 
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  깨 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 머 니  마칙아 

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랍이 모여 기 도하더 라 
18 빼드로가 대 문융 두드린 대  로 데 라  하는 계 

집 아이 가  영 껍 하러 나왔다가 
14 때드로의 융성 인 줍 알고 기 빼 하여 문융 미 

처 열지 못하고 랄려 틀어 가 말하되 베 드로가 
대문 밖에 셨더 라 하니 

15 저 회 가  발하되 네가 미 쳤다 하나 채집아이 
는 힘 써  말하되 참말이 라 하니 저 회 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 라 

16 베드로가 푼 두드리 기 흩  그치 지 아니 하니 
저 회 가  문율 열어 뼈드로훌 보고 놀라는지 라 
1 7  베드로가 저 회 에 게  손짓 하여 총용하게 하 

고 주께 셔 자기 활 이 끌어 육에 서 나오께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 제 룰에 게  이 말율 
전하라 하고 떠 나  다른 곳으로 가니 라 

18 날이 째 매  군사률용 베드로가 어 떻 재  되 었  
는지 알지 못하여 척 지 않께 소동하니 

19 혜롯이 그똘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군틀 
융 심 문하고 죽이 라 명 하니 라  혜 롯이 유대률 떠 
나 가이 샤라로 내 려 가서 거 하니 라  
20 혜롯이 두로와 시 돈  사랍툴용 대 단히 노여 

꿔 하나 져회 지 방이 왕국에 서 나는 양식 옳 쓰 
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 께 나아와 왕의 침 소  맡 
은 신하 블라스도훌 친하여 화목하기 훌 청 한지 라  
2 1  혜롯이 날율 택 하여 왕북융 업 고  위 에  앉 

아 액 성융 효 유한대 
22 백 성 들이 크게 부르되 이 것운 신의 소리요 

사랍의 소리는 아니 라 하거놀 
23 혜훗이 영 팡율 하나님 께 로  툴리지 아니 하 

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 니  충이 먹어 쭉으 
니 라  
24 하나님 의 말씀옴 흥황하여 더하더라 
25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올 마치 고 마가 

라 하는 요한옳 태 리 고  예 루살햄 에 서  률아오니 라 

1 . C!1 본장얘 나타난 사건율 셜명 하고 그 의미훌 말하라. 
lAl (1 )  먼저 본장이 기 록된 시 대척 배경윤 혜롯 아그렵 바가 죽은 A. D. 44년 임 율  알 수 었다 

(잃철) . 
(2) 혜롯이 유대 왕으로 었으면서 초대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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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두었다. 
(3) 이 런  때에 예 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률 위해 기 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률 보내사 옥 

에 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4) 혜롯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올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그룹 쳐 

충 (蟲) 이 먹 게  함으로 죽고 말았다. 
(5) 본장에 기록된 사건은 혜롯의 핍박에 관한 것 이 지 만  교회 전반적 인 면 의  핍 박이 아니 

라 지 도자틀에게 만  한정 된 것 이 었다.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물이 당하는 어 려웅율 묵과하지 않고 척절한 때 에  개 

입 하심으로 모든 사랍물에게 당신의 존재릅 뚜렷이 부각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신율 신 
뢰 하게 하셨던 것 이 다. 

2 .  [!1 혜훗애 판하예 자셰해 첼명하라 (1철) .  
rÃJ (1)  본절에 나타난 혜롯은 아그립 바  1 세  (Agrippa 1 ， A. D. 37 -44) 로 아리 스토불루스 (Aris

tobulus) 와 쩨레니스(Berenice) 사이에 서  출생했다. 
(2) 먼저 혜롯가 (豪) 의 계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  도리 스 - 안티 화터 

마 2 : 1-19 

녹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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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3 

• 마리 암네 
--를 확l 롯  ( 벌 립 ) (2) 

2 쩨  
c .  드루실 라 (9) 

24 : 24  
d .  마리 암네 

a .  파사옐 

b .  헤 롯 (1)  

(유대 왕Y 

아웰 라오 (3) 

마 2 : 22 

안디 바 (4) 
마 14 : 1 - 11 ; 

막 6 :  14-29; 
녹 13:31-33 

b .  혜 로디 아 뻐「 

마 14 : 3 ; 

막 6 : 17 

를 살로메uu 

마 14: 1- 11 ; 

막 6 : 14-26 

c . 요 엠  
e .  클레오 파트 라 

μ 벌 립 (5) 

녹 3 : 1  

d .  패 로 라스 

혜훗 가(家) 의 보충 컬명 

( 1 )  헤 훗 은  10명 의 아내가 있었다. 위에 언급된 이홉 외에 2명의 이륨은 알려지지 않고 

나머 지 3명은 활라스. 페드라， 옐피 스이 다. 

(2 )  혜 로디 아의 첫 남편이 자 살로때의 아버지 .  

(3)， (6)，(7) 유대 왕 (4) 갈릴리 의 분용왕 (5) 이두래 의 분봉황 (8) 디도의 아내 (9) 베스 

도의 아내 (I이 헤롯(빌립) 의 첫 아내. 안디바의 두번쩨 아내 (11) 헤롯 ( 벌립)  의 딸， 그 

의 삼촌 벌립 (5) 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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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그립 바  l쩨는 로마에서 갈리굴라(Caligula) 와 교쩨하다가 함부로 딸올 하여 티베리 
우스 황체에 의 하여 투욱되기 도  하였으나 갈리굴라가 즉위하면서 석방되 었다. 

(4) 그는 A. D. 39년 안디바가 로마로 왕의 칭호률 얻으러 왔올 때 로마 황쩨에 재  안디바 
를 고발하여 그의 영토와 재 산올 받았다. 

(5) 그 후 A. D. 41년 갈리굴라가 암살당했융 때 그는 글라우디오의 황제 즉위에 도옴올 주 
어 황제로부터 홍치권율 인정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윷 부여받았다. 

(6) 본장에서 혜롯 아그립 바  1세는 유대인틀의 환심올 사기 위 하여 초대 교회률 핍박하여 
야고보률 죽이고 때드로롭 투옥하였다. 

(7) 그러나 그는 하나님 께  영광을 툴리 지  않으므로 인해 벌레가 먹 어  죽었다(20-23철) . 
3. CtI ‘그빼’ 란 언채률 가리키는가 ? (1철) 

fÃ) (1 )  본장에 언급된 혜롯은 아그립바 1세로 B. C. 7년 사형당한 아리스토불루스의 아블이 었 
는데 ， 끌라우디오 (Claudius) 가  가이우스 (Gaius)룹 암살한 후 황제 가 되 었올 때 (A. D .  
4 1 )  아그립바에 게  사마리아와 유대 지 방을 덧붙여 확장시켜 주었다. 

(2) 한편 그는 다른 왕들에 비해 유대인툴에 게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 (참조， 21. 22절) 그 이  
유는 마카비 혁명 이후에 성 립 된  유다의 하스몬 왕가의 후손얼 뿔 아니 라 유대 인틀의 
호의률 얻고자 하는 정 치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3) 그가 이 런  호의를 얻고자 실시한 정 책  중에 바로 본장에 기술되 고  있는 기독교인의 박 
해 가  포함되어 있었다. 

(4 ) 그런데 흉년이 A. D . 44에 시작되어 A. D . 48년까지 계속되 었는데 이 때에 바울과 바나 
바가 예루살햄 교회를 위 한  구제 헌금올 가지 고 보냄올 받았다. 

(5) 바올파 바나바가 구체 헌금을 모아 가지 고 예루살햄에 올 때에 이 미  예루살댐 교회는 
핍박용 받고 있는 중이 었다. 

(6) 그 이유는 흉년은 A. D .  44년말부터 시작되었지만 베드로가 체포되던 때가 바로 A. D .  
44년 무교철 (8훨) 이었기 때문이 다 (3절) . 

(7) 따라서 본서의 저자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댐올 방문할 때 가  매우 살별한 박 
해 기 간이 었읍옴 강조하기 위 해  ‘그때’ 란 말로 시작하여 헤롯의 예 루살햄 교회 핍 박에 
대한 기사훌 기술했던 것이다. 

4 .  CtI 빼훗의 핍박요로 언빼 숭모 뼈散) 한 샤랍윤 누구안가 ? (2철) 
fÃ) (1) 요한의 형쩨 야고보로서 그는 이 얼로 인해 예수의 12쩨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 었다. 

(2) 그는 쩨때대의 아틀로 사도 요한의 형 이 었는데 이는 복음서에 요한보다 이륨이 먼저 
둥장하였던 것으로 추흑활 수 있다(마10 :2 ; 17 : 1 ; 막3 : 17 ; 5 :37) . 

(3) 그의 성장 환경은 비교척 좋은 것으로 평 가되는데 그의 아버지 는  어부이면서 선주 細 
主) 였고 (막1 :20 ; 녹5 : 11) 예루쌀햄에 있는 대제사장도 찬환 판계훌 맺 고  있기 때문이다 
(요18 : 15) . 

(4) 환편 그는 혜수의 부륨에 측시 따랐는대 제자틀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융라 베드로， 
요한과 합께 특벌 한 수제자 중의 한 사랍이 되 었다. 

(5) 그래서 회 당장 야이로의 딸융 예수꺼l서 살리시는 현장(막 5 :37 ; 녹 8:51) 과 변화산의 사 
건 현장에 이 틀  세 사랍만 초대되었던 것 이 다 (마 17: 1 ; 막9:2 ;녹9 :28) . 

(6) 야고보와 그의 형 체  요한은 성격 이 매우 급하였고(녹9 :53， 54) 이 기 척 이 기 도  하였다(막 
10 :37) . 예 수쩨서는 그 성격올 비유하여 보아너 게 (우뢰의 아툴들이 라는  뜻) 라는 병명 
올 지어 주셨다(막3 : 17) . 

(7) 성경 의 많온 기 록들 중에 본철만 사도들 중 첫 순교자에 대하여 기 록하고 있다. 이 기 
륙융 통해 볼 때 야고보가 초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지 도자의 위 치에 있었옴융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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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의 축옴은 예 수의 예 언대로 성 취 된  사건이 었다(막10:39) . 
5. [!1 야고보의 죽옴윤 유대 언률빼께 에 면  영향울 주 었는가 ? (3철) 

fÃ) (1) 초대 교회의 큰 지도자인 야고보의 죽음은 유대인들에재 용기를 주어 베드로의 생 명 도  
빼 앗으려는 시도롤 하게 하였다. 

(2) 야고보의 죽옴이 유대인들에 게 기 뽑훌  주게 된 이유는 션민 의식과 함께 륙권 의식에 
사로잡혀 었던 그툴의 자존심융 세혜 주는 일 이 었기 때문이다. 

(3) 측 이 방인들이 그리스도훌 믿융으로 구원융 얻는 복옴은 수천 년율 내려온 유대인의 윷 
법 적  전통올 파괴하는 결과훌 초래 하였고 복음의 참 뜻올  파악하지 못한 자들로 하여 
금 이 런  태도률 취하도륙 만률었다. 

(4) 아그립 바는 유대인틀의 이 런  면율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융 사므로 개인척 이득올 얻으 
려고 꽤하였고， 그리하여 때드로도 창아촬이 려고 하였다. 

(5) 사랍틀은 본성적으로 다콤 사랍틀 위 에  군립하고 싶어하는 의식이 있다. 사단은 인간의 
이 런  면율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율 방해하는데 륙히 그리스도인률은 어린이와 같은 겸 
손한 태도훌 가짐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 

6. [!1 때드로훌 체포한 빼는 언채 인가 ? (3， 4쩔) 
(Ã) (1 ) 그 때 는  무교철일 (짧醒節日) 이 었다. 

(2) 무교철은 유월철인 니산 월 14얼 다옵날인 15일부터 1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철기 
이다. 

(3) 그렇지 만 하나님쩌서 처읍 유훨철율 제정하실 때 규례에 있어서 누륙융 쩨하라고 하셨 
기에 (출12:3-14) 무교철을 륙병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4) 한편 유대언틀이 무교철융 지키는 것은 훌애굽 당시의 고난율 기 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률 보존하기 위해서였다(시 143:5， 6) . 

7 .  [!1 빼훗윤 뼈드로훌 언째 쳐형하려고 채획했는가 ? (4철) 
뼈 ( 1 )  그는 베드로률 옥에 가두고 군사률 4인 4초로 편성하여 지 키 게  한 뒤 유월철 후에 백 

성 앞으로 끌어내어 처형하려고 하였다. 
(2) 이 때는 니산 월 14일 저녁 유훨철 옵식융 먹은 후이다. 따라서 니산 월 15일에 해 당한 

다. 예수 그리스도 역 시  이날 십자가의 형툴에서 쭉임올 당하셨다. 
(3) 그런데 혜롯이 빼드로의 쳐 형  얼울 이 날로 택한 것은 유월철훌 지 키 기  위 해  원근 각처 

(遺近各處) 에서 몰려용 사랍률에께 강은 인상융 주려는 목척이 있었기 때문이다(2절) . 
(4) 혜롯은 청 의보다는 대중툴의 마음올 얻기 뀌해 민중틀에께 아청하려 하였고 그 수단 

으로 불신 유대인들이 기 빼 할  베드로의 쳐형올 생각한 것 이 다. 
(5) 그러나 이 런  일은 2， 000년 전 뿔 아니라 현대에도 망상(훌想)에 사로잡혀 있는 어 리 석  

은 정치가틀파 종 교  지 도자들 사이에셔도 자행되고 있읍올 알 수 었다. 
(6) 쩨 계  역사나 교회사륨 홈혜 볼 때 청 의륨 둥진 자들의 종말이 버 참하다는  것 은  명 백한 

사실로 나타나 었다. 
(7) 그러므로 우리들의 행위는 사랍툴융 기쁘재 하는 것이 아니 라 오칙 하나님옳 기쁘시 게  

하는 것이 되 어 야  한다(갈 1 :  10) .  이 것 이  창 그리스도의 제자된 행위이다. 
8 . (!l 신 앙척으료 빼우 에 려운 시 기 때  쳐한 빼쭈찰랩 i표펴 생도률야 취했먼 태도빼셔 우 

리는 푸엇흩 빼옳 수 었는7. ? (5철) 
fÃ) (1) 그틀은 초대 교회 의 지 도자인 베드강} 옥에 갇히자 그률 위하여 하나님쩨 간절히 기 

도하였다. 
(2) 때드로률 위 시 한  초대 교회의 사도틀의 위 치는 매우 중요하였고 그틀올 중심으로 전도 

활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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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 베드로가 체 포  투옥되었으니 야고보의 죽음과 함쩨 초대 교회에 큰 충격 이었읍 
이 분명하다. 

(4) 그러나 이 처 럽  어 려운 때에 예루살햄 교회는 기 도륨 흉하여 영 척  투쟁올 전개하고 었 
었다. 정 치 는  폭력옳 통하여 교회에 압력융 주었으나 성 도틀은 그것에 굴복치 않았다. 

(5) 한편 그들의 기 도는 단순허 베드로의 구원이 라는 차훤올 넘 었다. 측 사건이 교회에 대 
하여 유익 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룩 ‘간철히 ’ 기 도하였댄 것 이 다. 

(6) 이 와  같은 간절합은 기 도의 생명이며 (녹 11 :5-8) 또한 합심하여 기 도하는 성 도들의 간 
구는 놀라운 역사률 이루게 된다(약5: 16) . 

(7) 그러므로 어 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모든 것융 전적으로 하나님쩨 맡기고 기 도할 
수 있는 예 루살햄 교회의 신앙척 태도훌 우리는 본받아야만 할 것 이 다. 

9 .  c!1 빼루살햄 생도률이 기도하는 동안 때드료는 어 현  상태빼 었 었는7} ?  (6철) 
fAJ (1 )  베드로는 혜롯이 처 형 하기 전날밤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슐에 매 여  누휘 자고 있었 

다. 
(2) 이 때 는  유월철 밤인데 로마식 푸욕 방법으로 잠잘 때 손에 확고률 채운 뒤 옥에 가뒀 

다. 그 뿔 아니라 베드로 옆에 두 군사훌 두어 전혀 도망할 수 없게 하였다. 
(3) 그러나 이 때  베드로는 그런 것에 전혀 개 의치 않고 편하게 잠율 자고 있 었다. 
(4) 생명까지 도  하나님께 의 탁한 성도는 두려웅이나 걱쟁에 얽매여 있기 보다는 오히 려 하나 

님 앞에 서 게  될 때 받게 될 영 광의 상급에 대한 소망(덤후4:7， 8) 으로 인하여 기뼈하 
며 감사한다. 

(5) 그러므로 성도틀은 모든 일올 할 때 우선 순위률 가려야 하고 어 떤  상황에 처할 때 그 
것 의  경 중(輕重) 윷 따져 하나님올 위 한  것에 최선융 다해야 한다. 

10. c!1 육에 갇혔먼 때드로.는 어 떻게 훌려 나께 되 었는가 ? (7- 11철) 
� (1 )  때 드로가 욕에서 자고 있을 때 챈사가 그륨 쩌워 데리고 욱율 빠져 나왔다. 

(2) 천사는 때드로의 손에 묶은 쇠고량을 풀고 옥올 지키는 군사률이 그 옆파 다른 문에 
지 키고 있 었으나 아무 일도 감지 (感、知) 하지 못하게 하였다. 

(3)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었는데 예루살햄 교회 의 성도틀이 합심하여 드련 것에 대해 
웅답하신 결과였다. 

(4) 이 련  사건은 인간의 지 식 이 나  지혜로는 도저히 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기 독교 
는 이 처 럽  초자연 적 인  사건올 흉해 하나님의 존재훌 젤명 하기 도  한다. 

(5) 또한 이 정 우는 진실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웅답으로 구훤받는 데 그릎의 직 접 척 인  
개 업 이  있 었옴을 강하게 시사(示慶) 해 주고 있다. 

(6) 이 런  차실은 초대 교회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나타나 기 독교 역 사의 맥 을  이 어오며 그 
분의 농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올 발견하게 된다. 

11. c!1 천샤가 욕에 냐타냈융 빼 그 안윤 에 떻쩨 되 었는가 ? (7철) 
lÃl (1)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나매 그 안에 팡채가 조요(照羅) 하였다. 

(2) 이 빛은 천사의 나타남으로 인환 초자연척인 광채， 측 하나님 의  영 팡의 빛이었다(마 28 
:8 ;녹2 :9 ;24 :4) . 

(3) 이 영 팡의 빛은 사랍이 인공적으로 창훌 (創出) 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빛이다(계 21 :23). 
12. C!1 천샤는 때드로훌 째운 뒤 쭈엇율 명 령 했는가 ? (8철) 

lÃl (1)  천사는 베드로를 급히 깨운 뒤 띠률 띠고 신올 틀메고 겉옷율 업 고  자신올 따라오라고 
하였다. 

(2) 천사는 축읍의 구덩이률 급히 떠나라고 베드로롤 재촉했는데 우리 도 축읍의 킬로 빼져 
틀게 유혹하는 최 의  요소들융 끊어 버 리고 생명 의 킬을 걷 도륙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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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베 드로가 몸에 확용한 것은 띠와 신발과 곁옷이다. 
(4) 띠는 가축(황하1 :8} 파 베 (햄 13:1 }  둥으로 만틀어졌는데 꿈인이 칼융 허 리 에  차기 위 

한 목격과 활동율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복올 묶는 태 사용하였다. 
(5) 신활은 얼 반척으로 샌률(s없배왜) 인 데  발바닥율 보호하기 위 해  착용했다. 그것은 바닥 

이 나무나 가죽으로 되 어  있었다. 또한 곁옷은 길고 혈거훈 형 태 의  옷으로 각종 채 잭  
융 하여 사랍룹의 신분율 표시하기 도  하였다. 

(6) 본철에 나타나는 급박한 상황은 우리에게 이스라옐 민족이 훌애굽하던 천날밤에 유월철 
의식올 지 키 던  일올 기 억하게 한다(참조， 훌 12:  11) . 

13. C!I 빼드로가 천사의 언도훌 밭아 캄육율 나요는 확청윤 에얘했는가 ?  {9， 10철) 
삐 ( 1 )  천사의 인도훌 받아 감옥율 나오는데 마치 환상인 듯한 상태에서 첫째와 둘왜 파수률 

지나 성 으로 흉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 철로 열려 어느 거 리에까지 가재 되 었다. 거 
기 서  천사는 떠나갔다. 

(2) 이 와  같온 본철의 상황융 볼 때 베드로가 갇혀 있던 감욱이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어 
도 그률 지 키 기  위 한  청계가 매우 삼엄했옵융 느낄 수 있다. 

(3) 그런데 하나님쩨서는 천사훌 보내어 쩨드로활 구훤하시는 데 옥졸틀의 눈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욱푼도 멸어 그로 하여금 협 께  나오게 하셨다. 

(4) 당신의 액성옳 구하시기 위 한  하나님의 사역옴 흥해률 가르실 때 (출 14:21， 22} ， 사사들 
올 도우실 때 (삿7:22 ; 15 : 14-17} ， 사도물의 복용 천도훌 도우실 때 (행 16:25， 26} 둥 다  
양하거l 나타월다. 

(5) 우리틀도 하나님의 핵한 팩성으로 부륨울 받았으니 이쩨는 더 담대해철 펼요가 었 다. 
벼륙 죽옴이 눈앞에 닥쳤다고 해도 그리스도률 위 환  것 이 라면 기 뽑으로 감내할 수 있 
어 야  한다. 그렬 때 하나님의 초자연척인 도우심융 체협활 수 있다. 

14. 흩 빼드훌가 갱 신야 률애 자신야 구훨밭운 것옳 께활았훌 빼 푸슨 고뼈훌 하였는가 ? 
(11철) 

fAl (1 )  환상으로 확각했던 것 이  천사가 떠난 뒤 서늘한 밤 공기에 청신이 들어 자신이 구훨받 
은 것올 깨 닫게 되 었다. 

(2)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이쩨야 창으로 주쩨서 그의 천사홉 보내어 나활 혜롯의 손과 유 
대 백 성 의  모든 기 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고 고팩하였다. 

(3) 이 에  대하여 많은 사랍률은 베 드로가 욱줄융 매 수했든지 아니면 다를 방법융 써서 그 
곳윷 빼져 나왔융 것 이 라고 주장한다(Williams. F. C. Burkitt) . 

(4) 물론 하나님쩨셔는 역사 속에서 인간툴율 대리로 사용하심으로 당신의 팩성융 위 한  일 
융 추진하시기 도  한다. 

(5) 그러나 베 드로의 고팩용 철학척인 회 의주의와는 전혀 상판없이 하나님의 놓력에 의 하여 
기 척적 으로 구훌되었융융 분명히 밟혀 준다. 

15. 11 빼드품는 그 함에 에다훌 핫o}웠는가 ? (12컬) 
rAl (1) 그는 자신융 위해 사랍률이 모여셔 기 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으  

로 찾아갔다. 
(2) 얼 반척 으로 이 집 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 예루살햄 교 

회 의  중심이 된 곳이었다. 
16. CI 마가 요한 (Mark John) 얘 대하예 쩔명하라 (12철) . 

lAl (1) 그는 바나바의 생 질로 바울과 바나바의 보조자이고 tJl가확옵의 저 자로 알려져 있다. 
(2)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요한나〉에서 유래하였고 마가의 

훨라어 〈말코스〉 는  라틴어의 마르쿠스(Marcus) 의  융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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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처 럼 히브리어 이릅에 옐라어가 덧활여진 것은 로마의 시 민이 거 나  아니면 로마인 가 
정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융 셜명 한다. 

(4) 4 :36， 37에 의 하면 그는 혜위 족속이고 구브로가 고향이었다. 
(5) 한편 성 경 에  그의 초기 생활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베 드로가 그의 모친 마리 아 

의 집 에 서  환영올 받았다는 것올 볼 때 초기부터 베드로와 가까운 판계릅 형 성했읍올 
알 수 있다. 

(6) 그에 대한 신약의 특정척 사건옹 A. D. 46년 바울과 바나바가 구호물올 가지고 빼루살 
햄 으로 갔다가 롤이오는 길에 그와 함께 돌이온 것 이 다. 그리고 잠시 후 전도 여행올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협조자가 되 었다(13: 5) . 

(7) 그러나 그는 버가에서 두 사랍파 이별하고 예루살햄으로 귀 환하였는데 (13 : 13) 바울은 
그룹 다시 데리고 전도 여행올 가야 한다는 바나바의 주장올 강력히 거철하였다(15:37， 
38) .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도 혜어지고 말았다. 

(8) 이후부터 마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누락되 었지 만  골4: 10에 마가률 언급하고 몬 1 : 
24에서 는  동역자로 언급했올 뽑 아니라 덤 후4 : 11에서 ‘나의 일에 유익 한 자’ 라는 바 
울의 언급올 볼 때 그들의 관계가 호전되 었융을 알 수 있다. 

(9) 2쩨기 의 초대 교회 기 록온 마가가 로마에서 베 드로의 통역자로 얼 했고 제 2복옴서를 기 
록했다고 한다. 또 역사가 유셰비우스 (Eusebius) 는  알펙산드리 아해 세 워 진  교회 를 마 
가에 의 한  것으로 기 록하고 있다. 

17. 1멘 빼드로가 톨아용 갯융 안 찌챔o}이 와 기도하댄 자률의 차이는 푸엇 언가 ? (13-15철) 
rAl (1 )  ‘장미 ’ 라는 뜻의 이릅올 가진 로데가 베 드로의 음성올 틀고 뛰어 틀어 가  기 도하던 자 

들에게 그의 생환 (生還) 올 알렸으나 그틀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계집아이롤 미 쳤다고 
하였다. 

(2) 여기서 사실적 인  믿음파 추상적인 믿옵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로데는 베 드로의 읍 
성올 틀고 기 도  용답으로 인한 그의 생환올 알았으나 기 도하던 자들은 베드로가 살아 
톨아오는 것 이  소원이었으나 한편 의심도 갖게 되 었다. 

(3) 오늘날 많은 성도틀의 신앙 생활도 이와 유사한 면이 많다. 즉 하나님께 기 도하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었다고는 하지 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 직 면하재 되면 의 섬올 갖게 
된다. 

(4) 주께서는 믿고 구하면 다 웅답된다고 가르치셨고(녹 11 :24) ， 그와 합쩨 의 심 이  많은 
자틀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자틀이 더 복되다고 하셨다(요20:27-29) . 

(5)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보o�야만 믿는 신앙의 초보률 벗어나 더 성 숙하여 모든 자들 
에 재  본이 되며 주의 일군으로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틀이 되 어야 한다. 

18. c!1 로혜의 주창얘 빼 하여 기도하던 자물은 푸엇이 라고 하였는가 ? (15철) 
fÃ1 (1) 그틀은 로데가 본 것이 진짜 베드강} 아닌 그의 천사라고 하였다. 

(2) 그때의 많은 사랍틀은 각 사랍틀올 지 키 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 었다(참초， 창48: 15， 
16; 단3 :28 ;6 :22 ;  마18:10;  히 1 : 14) . 

(3)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그 밤에 감옥에서 죽고 그의 목소리로 말하는 천사가 이를 교 
회에 얄리 기 위 해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 이 다. 

(4) 이 것은 조로아스터교의 프라바쉬 (fravashi， 인간의 수호자) 개념과 비 슷하다. 그리고 외 
경 토비트 5 :4  이 하에  나오는 천사 라파엘의 역 할도 이 와  비슷하다. 

(5) 여기서 우리 는 경 건하다고 인정하는 초대 교회 성도틀조차 얼마나 더 디  믿는가률 분 
명히 알게 된다. 

19. tt1 베드로는 벼문융 옐고 자신융 맞야한 생도툴빼제 푸엇윷 알려 주었는가 ? (17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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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Ã) ( 1 )  그는 먼저 그들율 조용하게 한 뒤 주께서 자신올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한 얼 올  말하고 
야고보와 다른 형 제 들에 제 도  전하라고 부탁하며 다륜 곳으로 떠나 갔다. 

(2) 그는 모든 일올 간략하게 껄명하고서 예 루살댐을 떠녔는데 그의 행 선지 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의견이 가장 유력하다. 

(3) 모든 일이 하나님 의 섭 리  가운데 이 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기도하던 모든 사랍 
들에게 웅답되어 확신올 주었던 것 이다. 

20. [!l  뼈드룸가 캄욕애셔 구훌펀 샤질옳 륙혀 누구에재 천하라고 하였는가 ? (17철) 
(Ã) ( 1 )  그는 야고보와 형 제 를에 게  그 사실올 전하라고 하였다. 

(2) 야고보는 2절에 둥장한 순교자가 아니라 예 루살햄 교회의 감독이었던 예수의 형재 야고 
보이 다 (15 : 13; 21 : 18 ;  고전 15:7 ;  갈 1 : 19 ;2 :9， 12) .  

(3)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틀 중에 나이가 가 장  많은데 (마13:55 ;막6:3) 신약에 서는 단 
순히 야고보라고만 불리어 졌다 (약1 : 1 ; 유 1  : 1) . 

(4) 그는 처융부터 예 수룹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는  않었고 (요7 :5) 때때로 혜수를 비난하기 
까지 하였다 (요7:2-4) . 

(5) 그러나 그의 개종은 놀라운 변화였다. 어떤 파청융 거 쳐  변확가 있었는지 성 경 상  기 록  
은 없으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사장옳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전 15:7) . 

(6) 이 일로 언하여 야고보는 예수 부활의 생생한 중인으로 선택되었고， 충실한 신앙언으로 
예 루살댐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의 위치에 융라갔다(1 :2; 고전9: 1) . 

(7) 그는 예 리 한 통활혁과 깊윤 사고력 이  있었고 그의 딸은 큰 영향력올 끼쳤다(15:  12-21). 
(8) 이 처 럼  활동하먼 야고보는 A. D. 62년청에 복읍융 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전해진다. 

21 . 힘 뼈드로의 활훌훌 언하여 에 현  얼률이 벌어 졌는가 ? (18， 19철) 
lÃl (1 )  옥올 지 키 던  군사틀은 베드로의 탈출로 인해 소동(廳動) 하였고 혜롯운 파수군틀올 심 

문하고 죽이 라고 명 령한 뒤 유대륨 떠나 가이사랴로 내 려갔다. 
(2) 혀l롯은 베드로의 탈출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 한  것 인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3) 그래서 파수군의 잘못으로 죄수가 활훌하면 그 대신 파수군융 처형하는 로마의 법 (참 

초， 16 : 17) 올 집 행 하도록 명 령했다. 
(4) 한편 혜롯이 유대룹 떠 나  가이사랴로 내려갔는데 이 는  가이사랴가 로마의 유대 도(道) 

에 속해 있 었고 총독 정 치  아래서 유대의 수도(首都) 역활융 했기 때문이 다(21 : 10) .  
22. t!1 빼훗윤 빼니쩨 지 방  샤캄틀융 에떻체 생각했으며 그률윤 어떻재 쳐신융 하였는가 ? 

(20컬) 
fÃ) (1 )  혜롯옹 푸로와 시 돈  사랍들올 매우 미 훼하였다. 그러나 베 니 께  사랍들은 혜롯의 왕국에 

서 나는 양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황의 신하인 블라스도와 사귀고 그률 통하여 혜 
롯과의 우효 판계률 이 루려고 하였다. 

(2) 두로와 시돈은 베 니 게  해 안의 성들이고 이 곳은 수리아에 속하여 었기 때문에 혜롯의 판 
할 구역 이 아니었다. 

(3) 그러나 솔로몬 시 대와 마찬가지로(창조. 왕상5: 9-11) 두로와 시돈은 갈렬리 지방의 양 
식에 의흔할 수밖에 없었다. 

(4) 그런데 가이사랴는 북쪽에 위 치 한  두로와 시돈 사이에 치 열한 무역 경 쟁 이  있었고 그 
것올 혜롯이 싫어하게 되 었다. 

(5) 다급해진 두로와 시돈 사랍틀은 혜롯과 화친하기 위 해  그의 첨소률 맡은 신하 블라스 
도률 이 용하께 되 었다. 

(6) 블라스도(Blastus) 는 성경에서 본절에만 언급되어 있는데 본철을 통해 유추해 볼 때 혜 
롯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매우 론 영향력올 끼쳤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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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1 빼훗의 최후는 에 며 했는가 ? (21-23철) 
뼈 (1 )  어느 날 혜롯이 왕복(王服) 옴 입고 백성뜰에게 말할 때 백 성 들이 ‘ 이 것 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 쳤다. 그런데 그는 그 영 광올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하 
나님께서 그를 치시매 충(蟲) 이 먹 어  죽었다. 

(2) 이 사실에 대하여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 록으 
로 남기고 있다. 

(3) 헤롯은 유대 통치 3년이 지난 후 가이사랴에 왔는데 거 기 서  가이사률 위 한  경 축  행사 
를 벌 렸다. 그때 그는 행사 둘째 날이 되어 은으로 싼 옷올 입고 행사장에 들어갔는데 
햇빛에 비 친  그의 모습으로 인해 빽성툴은 그를 신으로 추앙하는 말융 혔다. 

(4) 그런 말올 들은 혜롯은 불경건한 아청에 대하여 질책하지 않았는태 그는 위 의  줄에 앉 
은 올빼미를 보고 재 앙의 사자임올 깨달았다. 

(5) 동시에 그는 배의 통충올 느끼고 궁궐 안으로 옮겨졌으나 5일 동안 통중으로 고생하다 
가 왕위에 오른 지 7년 만인 54쩨에 죽었다. 

(6) 피조불인 인간이 조물주의 위치에 서도록 유혹하는 것은 사단이다(참조， 창 3:5) . 그러 
나 그런 유혹에 넘 어가게 되면 률이 킬 수 없는 엄 청난 채 앙올 맞이하게 된다(참조， 창 
3 : 16-19) . 

24. C!1 교회의 어려움과 말쯤의 확장윤 어 떤  환채가 있는가 ? (24철) 
때 ( 1 )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어 려움이 교회에 있었으나 오히 려 하나님의 

말씀은 흉왕하여 더 많이 전파되 었다. 
(2) 교회률 핍 박하던 혜롯 아그립 바  l 세 의  죽음과 말씀의 홍왕운 좋은 대조를 이 루고 있다. 
(3) 사단의 계획과 인간의 잔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 혜 와는 비 교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핍 박율 받고 사도가 순교하고 투옥되는 비창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 
씀은 더 많은 곳에 전파되었던 것이다. 

(4)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 기  위해서는 조그만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가 너무 명 안  
한 것 만  찾으면 외 형 적 인  면 은  좋게 보일 수 있으나 내척으로는 편 의주의와 혜 락주의 
가 얼 어 나  부패하므로 오히려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물이 너무 혼하기 때문이 다. 

25. C!1 휴대 에 었었던 흉년 때훌얘 빼루찰햄으로 갔먼 샤옳확 바나바는 엄푸흉 마치고 어 

다로 톨아갔는가 ? (25철) 
!Ã1 (1 )  그들은 예 루살햄 교회에 대한 이방 교회의 부조에 관환 일올 마치고 마가 요한과 함쩨 

예 루살햄올 떠나 안디옥으로 툴아갔다. 
(2) 11 : 27-30에 는  혜롯의 박해 이전에 예루살댐 교회를 위 한  대표률 파견했는데 혜롯의 죽 

음 뒤 에  이 귀철이 나오는 것은 옐올 마치고 그가 죽은 뒤 예 루살햄으로 올라갔기 때 
문이 다. 

(3) 한편 그들이 엄 무룹 끝내고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올 데 리  
고 간 것 은  이 방  전도룰 위 한  활동의 준비릎 한 것 이었다. 

본장의 요절 

‘헤롯이 영광몰 하나님쩨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 니  중이 먹어 죽으니라’ (23절 ). 



제 1 3 창 세 계 를 향한 복음의 확창 -
바울의 제 1 차 전도 여 행 (1 ) 

단학구불 1. ' 바나바와 바옳이 전도자로 서|용툴 받다 1'4. 18'헛번째 전도지얀r구브로메 토착하다11'，-14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다 / 16. 41 비시디아 안디목에서 행흰 바물의 협교 / 42. 4' 혈피 ι후때| 나타난 반 
응 / 44- 62 이발인의 회심과 휴대민의 시기 - 이 ‘" ‘ . ' ’ ‘ ‘ “ :.�， .-t，‘κ 견엽 ξ ‘ /  

1 안디옥 교 회 에  션지자률과 교사률이 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 께르라 하는 시 므용과 구패 네 사 
랍 루기오와 분용황 혜롯의 헛 동생 마나앤파 및 
사율이 라 

2 주촬 섬 겨  금식 할 때 에  성 령 이  가라사대 내 
가 불러 시 키 는  일융 위 하여 바나바와 사율율 
따로 째우라 하시니 

3 이 에 금식 하며 기 도하고 두 사랑에 게 안수 
하여 보내 니 라  

4 두  사랍이 생 령 의 보내 섬 융  받아 실루기 아 
에 내 려 가  거 기 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셔 

5 살라며 에 이 르 러  하나님의 말씀융 유대인의 
여러 회 당에 서  전합찌 요한율 수종자로 두었더 라  

6 온 성 가운데로 지 나서 바보에 이 르러 바예 
수라 하는 휴대인 거짓 션지자 박수률 만나니 

7 그가 총독 셔 기오 바윷과 함쩨 었으니 서 기  
오 바옳은 지 뼈 있는 사랍이 라 바나바와 사율융 
불러 하나님 말씀융 틀고자 하더 라 

8 이 박수 옐루마는(이 이 홉융 번역하면 박수 
라) 저 회 률  대 척 하여 총독으로 믿 지  못하께 힘 
쓰니 

9 바율이 라고 하는 사율이 성 령 이 충만하여 그 
활 추목하고 

10 가로되 모든 팎I 껴1 와  악맹 이 가득한 자요 마 
귀 의  자식 이 요  모든 의 의  웬 수여 주의 바롤킬 
융 굽재 하기활 그치 지 아니 하겠느냐 

1 1  보라 이 쩨  주의 손이 네 위 에  었으니 네 가  
소 경 이  되 어  얼 마  동 안  해 활  보 지  못하리 라  하 
니 측시 안개 와 어 두용이 그용 덮어 인도할 사 
랍율 두루 구하는지 라 
1 2  이 에  총독이 그렇 게 된 것융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 심융 기 이 히  여 기 니 라  
18  바율과 및 동행하는 사랍률이 바보에 서 때 

타고 밤빌 리 아에 있는 버 가에 이 르니 요한용 저 
회 에 재 서 떠 나  예 후쌀행으로 톱아가고 

14 저 회 는  버 가로부터 지 나  벼 시 디 아  안디옥 
에 이 르 러  안식 얼 에  희 당에 률어 가 앉으니 라  
1 5  융법과 션지자의 글융 얽 은  후에 희 당장률 ’ 

이 사랍율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 체 률아 만일 
팩 생융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 바율이 얼 어 나  손짓 하며 발하되 이스라앨 사 
랍률과 및 하나님융 경 외 하는 사랍률아 훌으라 
17 이 이 스라옐 액 성 의  하나님 이 우리 초상률 

율 헥 하시 고  애굽 땅에 서 나그네 된 그 백생율 
높여 름 권눔으로 인도하여 내 사  
18  팡야에 서 약 사섭 년 간  저 희  소 행 융  참으 

시 고  
19 가나안 땅 일 곱  쭉 속융  멸하사 그 땅융 기 

업 으로  주시고(약 사팩 오섭 년간) 
20 그 후에 션지자 사무옐 때까지 사사훌 주 

셨더 니 
낀 그 후에 저 회 가  왕율 구하거 늘  하나님 이 베 

냐민 지파 사랍 기 스의 아톨 샤융용 사섭 년간 
주셨다가 
22 꽤하시 고  다윗융 황으로 세우시 고 충거하 

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야률 다윗융 만나니 
내 마융에 합한 사랍이 라 내 뜻융 다 이 쭈게 하  
리 라 하시더 니  
28 하나님 이 약축하신 대 로  이 사랍의 써 에 서  

이스라앨융 뀌 하여 구추훌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4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희 재의 세 혜률 

이스라앨 모든 액생에 게 전파하니라 
25 요한이 그 달려 갈 걸옳 마첼 때에 말하되 

너 회 가  나플 누구로 생 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가 아니 라 내 뒤 에  오시는 이 가  있으니 냐는 그 
방의 신 훌기도 감당치 못하리 라  하였으니 
26 형 제 물，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충 하나 

님융 경외하는 사람틀아 이 구원의 말씀융 우 
리 에 께  보내 셨거늄 
27 예 루살랩에 사는 차툴파 저회 판훨률이 예 

수와 빛 안식 얼마다 외 우는 바 션지자률의 말 
융 알지 못하므로 예수활 청 최 하여 션지 차틀의 
발옳 용하제 하였도다 
28 쭉얼 켜 활  하나도 찾지 봇하였으나 빌라도 

에 재  죽여 달라 하였으니 
29 성 경 얘  저환 가리켜 기 륙한 말씀융 다 용 



하게 한 것 이 라 후에 나무에 서 내 려 다가 무덤 
에 두었으나 
뻐 하나님 이 쭉은 자 가운데 서  저 활  살리 신지 라 
31 갈헐 리 로부터 예 루살햄애 합째 융라간 사 

랍률에 게 여 러  날 보이 셨으니 저 회 가  이 제  백 
성 앞에 그의 충언 이 라  
32 우 리 도  조상률에 게 주 신  약속융 너회에 게 

천파하노니 
33 곧 하나님 이 예수륨 일으키 사  우리 자녀둡 

에게 이 약속율 이 루재 하셨다 합이 라 시 면  둘 
째 편에 기 록한 바와 같이 너 는  내 아들이 라 오  
늘 너 훌  낳았다 하셨고 
34 또 하나님 께 서  죽온 자 가운데 서 저륨 일 

으키 사 다시 썩 옵융 당하지 않게 하실 것융 가 
르쳐 가라사대 내 가  다윗 의 거 북하고 마뻗 은 
사롭 너 회 에 께 주리 라 하셨으니 
35 그러므로 또 다륜 편에 일 렀으되 주의 거 

북한 자로 썩 용융 당하지 않재 하시 리 라  하셨 
느니 라 
36 다윗온 당시 에 하나님 의 뭇율 쫓아 섭 기 다  

가 장들어 그 조상률과 함께 몰혀 썩옴올 당하 
였으되 
37 하나님의 살리신 이 는  썩 옴융 당하지 아니 

하였나니 
빼 그러므로 형 제 툴아 너 회 가  알 것온 이 사 

랍융 힘 입 어  최샤합율 너 회 에 게  천하는 이 것이 며  
39 또 모세 의 융법으로 너 회 가  의 홉다 하섬융 

얻지 못하댄 모든 일 에 도  이 사랍융 힘 입 어 믿 
는 자마다 의 롭다 하섬융 얻는 이 것이 라  
40 그련족 너 회 는  선지자률로 말씀하신 것이 

너 회 에 께  미 철까 삼가라 
41 일 렀으되 

보라 멸 시 하는 사람률아 너회는 놀라고 망하 

성경본품 161 

라 내가 너희 때훌 당하여 한 얼율 행할 것 
이 니  사랍이 너회에 제  이 옳지 라도 도무지 믿 
지 롯항 일이 라 

하였느니 라 하니 라 
42 저 회 가  나갈새 사 랍률이 청 하되 다옴 안식 

일에도 이 말씀옳 하라 하더 라 
43 혜 회 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 교한 경 

건한 사랍률이 많이 바옳과 바나바옳 쫓으니 투 
사도가 더 불어 밭하고 항상 하나님 의 윤혜 가운 
운데 었으라 권하니 라 
44 그 다옴 안식 일 에 는  온 성 이  거 의  다 하나 

님 말쏟융 틀고자 하여 모이 니 
45 유대언률이 그 무 리 활  보고 시 기 가  가득하 

여 바율의 말한 것율 변 박하고 버 방하거 늠 
46 바옳파 바나바가 담대 히 말하여 가로되 하 

나님 의 말씀율 마땅히 먼 저  너 회 에 게 전 활  것 
이 로되 너 회 가  버 리 고  영 생  얻옵에 합당치 않 
온 자로 자처 하기 로 우리 가 이 방인 에 게 로  향하 
노라 
47 주쩨 서 이 갈이 우 리 월  명 하시 되  

내 가  너 홉  이 방의 빛 융  삼아 너 로  땅 끝까지 
구웬하채 하리 라 

하셨느니 라 하니 
48 이 방인들이 틀고 기 빼 하여 하나님 의 말씀 

융 찬총하며 영 생율 주 시 기 로  작정 된 자 는  다 
믿더 라 
49 주의 말씀이 그 지 방에 두루 돼 지 니 라  
50 이에 유대인 률이 경 건한 귀 부인률과 그 성 

내 유력자률융 션동하여 바율과 바나바활 핍 박  
케 하여 그 지 경에 서  쫓아내 니 
51 두 사랍어 져 회 촬  향하여 발에 티 끌융 떨 

어 버 리 고 이 고니 온으로 가거늘 
52 제 자률온 기 뽑과 성 령 이 충만하니 라 

1 . (!] 본셔 에 셔  환창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 율 젤명 하라. 

lÃl (1 )  본장은 본서를 이 분 (二分) 할 때 그 기준이 되고 있다. 
(2) 앞부분 (1- 12장) 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올 대상으로 복읍융 전한 내 

용이 고， 뒷부분 (13-28장) 은 수리아 안디옥올 기점으로 사도 바윷올 통해 복옵이 이 방  
세 계 로 전파된 내용이다. 

(3) 따라서 본장부터는 교회사(敎會史) 뿐 아니 라 세 쩨사에 른 변화흉 가져온 놀라운 사건 
이 전개되어 진다. 

(4) 유대 인틀올 중심으로 형 성 된  초.대 교회 의 원시적 인  형 태가 사도 바올의 4차에 걸친 전 
도 여 행 올  통해 소아시아에 교회가 셜 립 되 면서 전쩨계활 향한 복옴의 뭄이 얼련 것이다. 

(5) 그러므로 그 시 발점이 된 본장은 14장과 연결되어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 행 에  관한 내 

용이 기록되어 었다. 
(6) 본장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그의 생질인 마가 요한파 전도 여행올 떠나 구브로 성과 비 

시 디 아  안디옥까지 의 여정파 전도 활동이 기록되어 었다. 
(7) 그러나 구브로 샘 의  바보에서 마가 요한은 그뜰파 혜어져 예루살햄으로 톨아가는 불상 

사가 생 기 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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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편 바울의 사상은 휴대교와 판계 없이 이방인틀에 께 천도하여 회 심자틀을 얻는 것이 
목척 이 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랍들이 유대 인의 관슐올 지키지 않는 것도 무관하게 여 
겼는데 이는 휴대척 뿌리률 가진 초대 교회에 를 충격올 주었고 15장에 나타난 예루 
살햄 총회의 회 집  계기가 되었다. 

2. c+l 안다욕 고회의 저도�}률로 어 현  사람률이 있 었는가 ? (1철) 
fÃ) ( 1 )  안디욱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바나바， 니 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혜훗의 헛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율이 다. 
(2) 

。l 활 대 →  용 " ‘ ‘ ‘、’ ’ 

바 나 바 9 장의 lQl 18융 창초하라 

니 께 르는 그의 볍명으로 ‘검다’ 는 훗 인 데  아프리 카  

시 므 용 훌신 의 그리 스도언이다. 혹자는 그가 예 수의 섭 자가훌 

대신 진 구해 네 시 폰이 라고 한다 (녹 23: 26) 

· 빛 ’  이 라는 뜻의 이 륨이 며  구혜 폐 사 람이 다 (속사도 

루 기 오 시 대에 는  그가 누가복융과 본셔 의 저 자로 여 져 지 기도 

하였다 

뼈 훗의 헛 풍 생 언 그는 혜릇 안티 확스의 양형 쩨 포는 

가까훌 벗으로 키 위 졌융율 알 수 었다. 그 러 나  그는 

마 나 앨 황록률융 의 지 하지 않고 하나님 융 의 지 한 것 융  활 때 
그외 맏 융이 매 우  톡질 했융융 알 수 있다. 그 의  이 홉  

용 ‘ 위 로자’ 라는 훗으로 히브리 어 로는 므나햄 이 다  

사 율 7 장의 tal 54훌 창초하라 

3.  띤 안다옥 교혁 얘 었먼 투 직활윤 푸엇언가 ? (1컬) 
� (1) 선지 자와 교사칙이다. 

(2) 선지자는 당시 교회의 션교 사역 의 청규 요원이었다 (11 :27 ;21 :9. 10 ; 롬  12 :6. 7 ;고전12 
: 10. 28 ; 13 :2; 앨 4 :  11. 26) . 

(3) 그리고 교사는 선지자틀보다는 성 령 의  영감융 덜 받은 것 같다. 그러나 말씁올 가르친 
다는 측면에서 성 령의 계속척인 지도륨 받아야만 했율 것이다. 

(4) 교사는 가르치는 얼 (헬， 디다스칼리아) 율 하였는데 그것은 성 령의 은사로 간주되 었고， 
여자는 여기서 제외되었다 (덤 전 2:21) . 

4. 힘 안다욕 국회의 직환자률윤 어현 얼율 하였는가 ? (2컬) 
!A) ( 1 )  그들은 주롤 섬 겨  금식하였다. 

(2) ‘샘 기 다’ 라는 말은 헬라어 〈레 이투르께오〉로셔 유대인률 사이에 쩨사장의. 봉사에 널리 
사용되던 말로 기독 교회에서는 선지 자틀 (뻗.  프로패타이) 과 교사틀( 헬， 디 다스칼로이) 
의 봉사률 나타내는 말로 받아들여졌다. 

(3) 그러므로 본철이 의미하는 것운 칙분자룹이 성스러운 공척인 예때륨 진행하고 있었용 
융 알 수 있다. 

(4) 한편 초대 교회 의 성도들은 휴대의 종교척 판습에 따라 금식융 하였는데 율법에 는  단 
하루， 대속최일 (the Day of A tonement) 에  금식하도혹 되어 었다 . 

(5) 금식은 생명융 내 걸고 하는 것이기에 기도의 용답윷 속히 받율 수 있고 영 혼을 단련하 
며 (시 69 : 10) . 하나님의 인도와 놓력융 얻어 ( 삿 20:26. 27;마 7 :21 ) 시 험 율  이 기 께  해 준  
다(마 4 :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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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I 하나님 께 셔  안다욕 표회 애 하신 명 령 과  그에 대한 그률의 순총윤 어 며 했는가 ? (2， 

3철) 
fÃl (1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올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그툴온 급식 

하며 기도한 뒤 두 사랍에게 안수하여 보내 었다.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군으로 택한 두 사랍융 ‘따로 세우라’(헬， 아포리사테) 고 하셨 

는데 이 는  ‘구벌: ‘성 벌 ’ 의 의미률 내포한다(창조， 롭 1 : 1 ; 잘 1 :  15) . 
(3) 또한 그들은 두 사랍융 세우기 위하여 금식 하고 기도한 뒤 안수식융 가졌는데 하나님 

의 말씀올 이방 세 계에 전할 선교 (宜敎) 의 사명을 받는 자들올 위 해  간절히 기도한 것 
이 다 (9 :9 ;  14 :23;  녹 2 :37 ;5 :3) . 

(4 )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선교사둡올 위해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기 도해 야  하는 
지 깨닫게 된다. 

6. C!I 바나바와 사옳01 욕옴융 천하기 위빼 도착한 햇 번째 쪽척지는 어 디 언가 ? ( 4컬)  
fÃl ( 1 )  그틀은 성령의 보내심융 받아 실루기아에 내 려가 거기서 배률 타고 구브로에 갔다. 

(2) 실루기아 (Seleucia) 는 지중해 동북쪽 모퉁이 수리아 연안에 위 치해 있는데 오론테스 
(Orontes) 강 업구 북쪽으로 약 8때 지 점 에  있었다. 안디욱은 여 기 서  내 륙으로 4. 8때 
떨어져 었다. 

(3) 구브로 (Cyprus) 는 길이가 22값m， 폭이 69km 에 이르는 섬으로 킬 리 기 아  남쪽 지중해의 
북동쪽에 위 치해 있고 수리아 방향으로 뻗어난 큰 갑(뼈) 이 었다. 

(4 ) 구브로 섬 의  이룹은 그 섬 의  주산물인 청동율 의미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7. C!I 바나바와 사옳이 도착한 곳흩 어 디 아 며  어 훤  얼융 하였는가 ? (5철 )  

(Ã) ( 1 )  그틀용 구브로 섬 의  살라미에 도확하여 유대인의 여 러  회당에서 하나님 의 말씀올 전 하  
였는데 그때 바나바의 생질 요한올 수종자로 두었다. 

(2) 살라미 (Salamis) 는 구브로 섬 동쪽의 중요한 성옵으로 B .  C .  58년 이 후  로마의 지 배  
률 받으면서 상업 도시로 번성했다. 그러나 A. D . 116년 트라야누스 (Trajanus ， A.  D .  
98- 117) 황체는 유대인의 반란을 계기로 이 성옵을 파괴하였다. 

(3) 바나바와 사울온 첫 기확지 언  이 곳에서부터 하나님 말량올 전합으로 이 방올 위 한  사도 
의 직을 시작하였다. 

(4) 요한에 관하여는 12장 fQl 16올 참조하라. 
(5) 한편 그들은 말씀올 전할 때 흩어 진 유대인 (Diaspora)의 회당에서 시 착하였는데 ， 이는 

그룹이 성경융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 식 이  있었기 때문이 다 (롬 1 :  16) . 
(6) 구훤은 유대인에 게서 나는데 (요 4 :22) 때 시 야는 다윗의 자손이요 구속은 이 스라앨 안 

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구원의 복읍온 당연히 휴대인부터 시 작되어야 했다. 
(7) 이 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올 받아들이므로 이방인틀에 재도 복음올 전하여 구브로 섬 

전체를 복옴화시키 려는 포석 (布石 ) 이었다. 
8. C!I 살라며 에 셔  말쯤융 천한 투 사랍은 에 다로 창소훌 옳겼는가 ? (6철)  

fÃl (1 )  그들은 섬 가운데률 지나 바보에 이르러 그곳에서 복음올 전하였다. 
(2) 바보(Paphos) 는 구브로 섬의 남서부 연안 명야에 있는 성융으로 베 니 게 인툴에 의 하여 

개 껄 (開設) 되었다. 이 곳에는 비너스 (Venus) 의 주 신천 (主神嚴) 이 있었다. 
9. æ 바나바와 사율이 바보에셔 만난 자는 누구언가 ? (6- 11쩔) 

fÃl (l )  그는 거짓 션지자인 박수 바예수였다. 
(2) 바예수는 ‘예수의 아룰’ 이 란  뜻인데 그에게는 ‘박수’ 라는 돗의 앨 루마라는 이 명 (異 

名 ) 이  었다. 
(3) 그는 서 기오 바울이 구브로 총독으로 있올 때 수행원이었고 총독에 대 한  사울의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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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방해하던 자였다. 그러나 사울의 저주로 소경이 되었다. 
10. tt1 총톡 (總督) 의 직 위 에  판하여 컬명하라 (7철). 

lÃl (1 )  총독 (governor) 은 왕이 륙청 한 지 역이나 지 방율 다스리기 위해 임 명 하는 통치자륨 가 
리 킨다. 그러므로 그의 통치권은 자신이 아닌 척고 군주의 권위와 동동하다. 

(2) 이 명 청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총리 (창 42 :6) ， 통치자(댐 30:21) ， 박사(단 2 : 48) 동으로 
표현되었다. 

(3) 총독에 해 당하는 가장 일반척언 히브리 어는 〈쩨하〉 인데 아카드어의 〈멜 파하티〉에서 온 
딸이 다. 이 것은 황상 20:24에서 불 수 있듯이 왕보다는 계급이 낮지만 통수권 (鏡帥權) 
융 보유하였다. 

(4) 신약에 서  이 명 청은 헬라어 〈혜 게몬〉 으로 쓰여졌는데 이는 로마 황제의 묵사나 행정 
장판， 지 방  총폭 동으로 표현되었다. 

(5) 륙히 이 들은 로마 제국올 대신하여 다스렸는펙1(뻗전 2 : 14) 어펀 자둡은 한 장군에 의 
지 하여 군대의 지 원융 받았으나 어떤 자활온 로마의 군단(軍團) 율 거느리 기 도  하였다. 

(6) 이 총목은 임 기 가  1년이지만 대부분 재 임 명 되 었고 법 률융  판장했으며 사형권도 가지고 
있었다(마 10 : 18 ; 막 13: 9 ;녹 21 :  12) . 

11 . tt1 구브로의 총톡윤 누구인가 ? (7철) 
lÃl (1) 그는 서 기오 바율 (SeQ링us Paulus) 이 었다. 

(2) 서기오는 로마 원로원 의훤의 이룹으로 B.  C . 53년에 악명 높았던 배교차(背數者) .루 
시 어 스  서 기오 카스틸라와 동일 가문의 귀쪽이 었다. 

(3) 본절의 서기오 B많은 사도 바울과 첩촉하여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4) 여기서 서 기오가 구브로의 총독이 었다는 것은 그 당시 구브로가 훤로원 지 방으로 원로 

훨의 지배률 받았다는 것율 보여 준다. 
12. tt1  셔 기요 바율이 바나바와 사율옳 l쁨륜 이퓨는 푸엇언가 ? (7철) 

lÃl (1) 그는 지 혜 가  있는 사랍이므로 바나바와 사율융 불러 하나님의 말활옳 틀으려 고  하였다. 
(2) 그는 ‘지혜 있는’(헬， 쉬네토스) 사랍이 라고 기록되었는데 ‘이 해 력이 있는’， ‘ 현명 한’ 동 

의 뜻이 었다. 
(3) 따라서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융 받아들였다는 의 미 이 다. 
(4)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판심융 갖는 자에게 척철한 기회와 사랍율 흉하여 걸 

융 열어 주셔서 믿읍올 갖고 구원율 얻게 하신다(참조， 8 :26-39) . 
13. tt1 신 앙융 갖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단의 항빼는 에 며 한가 ?  (8컬) 

lAl ( 1 )  총톡의 수행원이었던 거짓 선지자 박수 웰루마는 바나바와 사율융 대 척 하여 총독으로 
하여곰 믿지 못하께 힘 융  썼다. 

(2) 웰루마는 총톡이 신앙에 관심윷 갖께 되 면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셔 ‘궁중 마술사’라는 
직 책이 혼툴리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하였다. 

(3) 박수 (헬， 마고스) 는 본해 메 디 아의 송려 계급올 지 칭히는 용어이었으나 그리 이스· 로마 
시 대에는 각종 마술파 주슐척 치료률 하는 사랍율 포함하는 광범위 한  돗올 갖게 되 었다. 

(4) 한편 누가는 웰루마률 거짓 션지자라고 활렀는데 이는 그가 신의 계 시 의  천탈자인 양 
허 세률 부렸기 때분이다. 

(5) 그러나 여 기서는 앨루마의 방해보다는 그 이 면에 복융의 전파륨 싫어하는 사단의 간계 
가 숨어 었옵융 간과해서는 안 된다. 

(6) 사단의 방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뱀으로(창 3:  1- 5)， 여 러  고난으로 (홉 1 : 13-
22 ; 2 :7- 9 ; 고후 11 :22-27) 나타나 성도률의 약한 곳융 집중적 으로 꽁략한다. 

(7) 그러나 성도률은 언채나 사단의 공격 이 었다는 사실율 인식하고 있올 때 모든 어 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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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거l 될 것이다. 
14. æ 복음 천도훌 방혜 하는 옐푸마에 대한 사옳의 책 망운  푸엇인가 ? (9- 11 철)  

[Ã) ( 1 )  바울은 생 령이 충만하여 그툴 책망할 때 ‘모든 궈l 계와 악행 이 가득한 자요 마귀 의 자 
식 이 요  모든 의 의  원수’ 라고 지 적 한  뒤 그가 소경 이 되어 얼마 동안 해룹 보지 못하리 
라고 하였다. 

(2) ‘ 악행 ’  이 라는 헬라어 〈라디우르기 아〉 는  신약에서 이 곳에 만  나오는데 무절제 한  행 위  퉁 
올 가리 킨다. 

(3) 그리 고 사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항하려고 힘쓴 옐루마률 ‘마귀 의 자식’ (참초， 요 8 :34， 
44 ; 요얼 3 : 1이 이 라고 하였다. 

(4 ) 그러나 그에 게 소경이 되도록 저주했으면서도 ‘얼마 동안’ 이 라고 기 간올 제 한한 것은 
아직도 그에 게 회개할 기회률 주기 위 함이 었다. 

(5) 사울은 여기서 앨루마의 눈올 멸게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벌파 구릅올 보고 미 래를 점 
치는 일올 하였기에 서 기오로 하여금 마술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자임올 깨 닫께 하기 위해서였다. 

15. æ 샤울의 다른 이 륨윤 무엇인가 ? (9철 ) 
rAl (1 )  그의 다른 이 룹은 바울 (PauI)이다(참촉 롬 서론(QJ 2) . 

(2) 사울을 바울로 부르게 된 최초의 기록이 바로 본절이지만 언제부터 그의 이 륨올 바올 
로 바꾸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본절 이후로 그는 바울이 란 이 룹으로 성 경 에  기 

록되고 있다. 
(3) 한편 누가는 지 금까지 바나바와 사울로 기록하였는데 이는 바나바가 모든 일에 주도척 

역할올 하였기 때문이다. 
(4 )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 형께서 그률 이 방의 전도자로 쓰시 려는 때 이 므로 로마의 시민 

권이 있는 그가 로마식 이룹인 바울로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척이었다. 
(5) 그는 유대인이 면서 로마의 시민권올 갖고 있었기에 두 가지 이 륨이 자연스럽게 불리 웠 

올 것 이 다. 그러므로 그가 개섬 (改心) 융 하면서 이륨올 바꾸었다는 말은 타당치 않다. 
16. æ 바옳이 쩨 1 차 전도 여 행율 시 작하면셔 얻윤 첫번쩨 수확윤 푸엇인가 ? ( 12컬) 

lÃ1 ( 1 )  그것은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개종한 일이 었다. 
(2) 그의 개종에는 박수 앨루마가 하나님 의 일올 방해하다가 저주률 받아 소경 이 되는 사 

건이 결정적 역활올 하였다. 
(3) 불론 그 섬에서 서 기오만 개종한 것은 아닐 것이다. 더 많은 사랍들이 그리스도를 영 

접 하여 큰 교회률 형성했올 것이다. 
(4 ) 그러나 그의 개총은 바울의 전체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정 이 된 사건이 었다. 
(5) 측 이 방인에 께 복읍올 전하기 위 한  새 장 (場) 이 열린 것으로 바옳은 유대 인의 자세률 

버 리고 직 첩  그들과 부딪히고 그들올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율 터득하였다. 
(6) 이 것 이  누가가 내세우는 바울의 제 1 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사건이 다. 그리고 바율도 

총독 서 기오의 개종올 이 방인 전도에 대한 새 로운 국면으로 이해하였고 아울러 그의 
전도 사역 의 선혜 (先例) 로  받아들였다. 

17. æ 바윷의 투번째 천도지는 어 디 언가 ? ( 13컬) 
� ( 1 )  그는 구브로 섬 의  바보에서 배률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 가에 이 르렀다. 

(2) 밤벌리 아 (Pamphylia) 는 소아시아 남쪽 해 안의 중간쯤에 위 치 하였는데 산액 이 바다 쪽 
으로 완만하게 뻗어 있는 해안 저 지 대  지 방이 다. 

(3) 해 안  킬이는 약 120km이며，  폭은 약 48빼1이고 동편 걸리기아， 서 남편 루기 아， 북편의 
버 시 디 아에 의하여 둘러싸여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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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곳은 루디아， 페르시 아， 알렉산더 ， 첼류쿠스 왕조와 버 가모， 로마의 첨 공율 받았고， A.  
D. 43년경에 갈라디아로부터 분리되 었다. 그리고 A. D . 69년에 갈라디아와 함께 한 총 
톡의 지배률 받았으며 A. D . 76년에는 내륙인 버 시 디 아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 

(5) 버 가 (Perga) 는 밤빌리 아의 주요 도시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13km 지 점에 위 치 해  었 
으며 바윷은 소아시아 전도 여행 시 이 곳올 두 번 이 나  지 나갔다(13， 14컬 ;  14 : 24， 25) . 

(6) 이 곳의 기후는 사랍에 재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그가 앓은 중병에 관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룹 추론해 보면 아마 풍토병 인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 같다. 

(7) 이 곳에서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에 동창했던 마가 요한파 의견 불일치로 헤 어 져 야만 
하는 아픔올 겪 기도 하였다. 

18. 띤 구브로훌 며 나  밥벌리 아애 도확했융 빼 어 면  얼 이  었었는가 ? ( 13철) 
fÃ) ( 1 )  거기서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이 일행율 떠나 예루살햄으로 툴아간 일이 있 

었다. 
(2) 성 경 에 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에 대한 이유륨 밝히고 있지는 않다. 
(3) 그러나 이 것올 껄 명 하는 자들은 바율이 말라리빽l 걸려 방향올 바꾸어 북상하게 되 었  

는 데  마가는 고향 생각도 었으며 그의 삼촌인 바나바훌 제 쳐 놓고 바율이 주동적 역 할  
율 하는 데 불만이 있었다고 한다. 

(4) 그리고 15 :37-39의 말씀에 비추어 활 때 인간척 인  감청 외에도 전도홉 하는 데 신앙척 
갈둥이 내채되어 그륨이 혜어졌옴융 알 수 있다. 

(5) 하여튼 마가 요한이 얼행율 떠나 예루살햄으로 톨아간 것은 바율에 께 척지않은 실망융 
안겨 준 것윤 사실이 다. 

(6) 성도들도 하나님융 위해 일한다는 명목 아래 서 로  의견이 충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런 일률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륙히 신앙인들온 자신의 갑청율 철쩨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이 찰못된 것율 인정 치 않으므로 해서 교회나 교단이 분열되는 상황율 인식해야 한다. 

19. ttl 빠}율확 동행자률이 밥벌리아의 배 7}훌  지 나  도확한 풋윤 어 디 언가 ? ( 14철) 
lÃ1 ( 1 )  그들은 비 시 디아 안디육에 도확하였다. 

(2) 이 곳은 오늘날 터어키 중남부 지방의 얄바크(Yalvac) 근처에 있는 로마의 식 민지 였다. 
(3) 그런데 이곳율 륙벌히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비 시 디 아  안디옥이라고 밝힌 이유는 11 : 

19에 언급된 수리아 안디욱파 구벌하기 위해서였다. 
(4) 이 처 럼  바윷이 소아시아의 내륙 깊숙이까지 중단 없는 여행율 하게 된 것은(그 당시 

소아시아 내륙 지방에는 약탈과 쌀언율 얼삼던 무리틀이 들끓었다고 합) 오직 복옴 천 
파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이 었다(참조， 고후11 : 26) 

(5) 이 와  같이 복옴에 사로잡혀 생활하는 자에 재 있어서는 그 어 떤  난판도 푼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능력의 근훤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격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 
문이다(참촉 빌4 : 13). 

20. ttl 바옳야 버시디아 안다육빼 었는 희 당액셔 첼.ii!훌 할 수 있었번 근거는 푸엇인가 ? 
( 14， 15철) 

!Ã1 ( 1 )  바율이 안식일에 회 당어1  틀어가 앉았올 때 회당장은 융법과 선지자의 굴을 얽은 후 사 
랍율 보내어 백성에 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률 주었다. 

(2) 회 당에 서 의  예배는 먼저 회당장이 기도문올 얽 고  낭독자는 모세 오경과 그것에 관련된 
예 언서 룰  낭독하고， 해석자는 융법융 해석하게 되어 있다. 

(3) 그런데 회중 가운데서 교훈을 때훌 사랍을 지 명 하는 일은 회당장의 의무였는데 그때 
바울올 지 명 한  것이다(참조， 녹 4 : 16， 17， 20) . 

21 . ttl 희 당에 셔  행 한  바율의 컬쿄 요지 (要톱 )는 푸엇인가 ? (16- 41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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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1 )  그의 셜교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에 관한 것이 었다. 
(2)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앨 민족올 택하시고 그 가운데 유다 지 파  다윗의 후손올 통해 메 

시 야를 보내 주시 리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룹 통하여 성 취 되 었다는 것이다. 
(3) 그 예수는 무죄 하지 만 십자가의 형 틀에서 죽임 올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서 이 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인 정 해  주신다는 것이다. 
(4 ) 바울은 짧은 귀 절  속에 기 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 치률 차지 하고 있는 기 독  

교 교리 의 전체 내용을 이스라앨 역사를 바탕으로 잘 셜명하고 있다. 
22. 힘 본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젤교와 7장에 나타난 스꽤 반의 젤교훌 벼 교하라. 

@ 
바 ?  r 풀 - “ ‘ -' 1 '-' ; 스r ‘ 1 쩨 ”  ’ f 반  

생 청 16-41 철 7 :  1 - 53  

껄 교 장소 비 시 디 아 안 디 욕  예 루살 댐  

대 상 
흉 어  진 유 대  인 (Diaspora) 과 이 

유 대 인  
방 인 (16컬 ) 

쩔 교에 훌애 굽 - 그 리 스도 의  부 활 (B . C .  아브 라 함 의  소 명  - 그 리 스도 의  

포 합흰 1446 - A. 0. 30) 죽옵 (B.  C. 2091 - A. 0 . 30) 
역사 기 간  

훌얘 굽 - 광 야  생 활  - 가나안 아브 라함의 소 명 - 이 삭과 야 팝-

내 용 첨 령 → 사사 시 대 → 왕 정 시 대 - 얘 굽으로 팔 린  요 생 - 하 나 님 이 요 

다횟 융 돼 합 ( 언 약융 주 십 ) → 세 혜  생 융  높 이 심 → 흉 년으 로  야 곱 의  가 
천 79 

요 한- 혜 수의 출 생 → 예 수 의 죽옴 쪽 이  얘 굽으 로  내 려 감- 모세 의  출 
파 청 과 부활 - 그 의  부 활 올  믿 옴으로 생 과  성 장- 모쩨 의 소 명 →훌얘 굽→ 

인 한  구원 다 윗 과  솥 로 몬- 의 인 융  죽임 

쩔.iit의 
하나님 의 언 약에 근 거 한 그 분 의  이 스라웰 역 사 에  나타난 죠 상 들  

충심 주째 ι 
사 랑과 죄 인 의 구 원  의 때 역 환  모 습 융  용 하 여  현 재  유 

대 인 돕의 최 촬  지 척  

충 싱 ‘ 이  사 랍융 힘 입 어  믿 는  자 마 다  ‘너 회 가  천 사 의  천 한  융 법 율 받 

귀 철 의 롭다 하 심 융 얻 는  이 것 이 라’ (39 고도 지 키 지  아니 하 였 도 다’ (53철 )  

철 )  

청 충 외 
껄 교륨 다시 청 하고 바 울 과  바 마융이 쩔 렸으 나  회 개 하 기 보 다는 

반 용 나바률 많 이  쫓 았다 오 히 려 그 훌  톨 로  쳐 죽 이 고  더 심 

하 게  그 리 스도인 들 율  핍 박 하 였 다  

23. c!1 바율이 안디욕의 회 당에셔 썰3i!.툴 활 때 대 상이 누구였는가 ? (16철) 
� ( 1 )  이 스라엘 사랍들과 및 하나님을 경 외 하는 사람들이 었다. 

(2) 여 기 서  ‘이스라앨 사랍들’ 윤 예루살햄 에서 소아시아 지 역으로 흩어 진 유대 기 독교도틀 
(Diaspora) 을 가리키고 ‘하나님올 경 외 하는 사랍들’ 은 회 당  예배에 참석 한 경 건 한  이 
방인 들올 가리 킨다(15 : 21 ; 16 : 14 ; 17 : 4， 17 ; 18 : 7) . 

(3) 바울은 말씀올 전할 때 어느 누구활 가리지 않고 말씀올 전하였다. 복음은 모든 자에 
게 구별 없이 구원올 주기 때문이다(룸 1 :  16) . 

24. [!1 하나념 쩌셔 야스라옐 먼촉얘 대 하여 안내 하신 내용윤 어 행 게  표현되 었는가 ? ( 17-

19철) 
� ( 1 )  하나님 께서는 이스라엘 초상들올 택하시 고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으나 팡야에서 패 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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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40년간 고생올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올 참으시 고  가나안 땅올 기 
업으로 주셨다. 

(2) 이 귀 철은 4개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선민(選民) 으로서 의 
자부심올 갖게 하는 것이다. 

(3)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옐 백성의 하나님 이시다. 둘째， 하나넙쩨서 조상틀을 택하셨다. 
세째，  당신의 팩생융 얘굽에서 구훤하여 팡야률 지나께 하셨다. 네째.  가나안올 기 업으 
로 주셨다. 

(4) 그러나 바윷옹 이 말씀 중에 그들의 패 역융 참고， 용서하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 
나님 의 인내와 사항융 표현하고 었다. 

(5) 이 처 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를융 어떤 얼어 있을지 라도 버 리지 않으시 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참조， 요 13 :  1) . 

25. c!l 가나안융 기 업요료 주시는 꽤 약 450년간 컬췄마는 갯윤 푸엇옳 가리키 는7} ? (19철) 
fÃl ( 1 )  이 것은 요생의 초청으로 야곱의 일가 70명이 애 굽으로 내 려간 때부터 출애굽하여 가나 

안에 들어가 지 파별로 땅의 배분이 끝난 때까지륨 가리킨다. 
(2) 애 굽에 머률렀던 기간은 약 400년 (7 :6)이며. 팡야 생활 40년과 가나안 족속옳 멸하고 

토지를 배분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는 의 미 이 다 (Bruce， Know1ing， Weiss) .  
26. 힘 이스라옐 민촉의 지도자훌 세우는 역 사는 어 행게 진 행 되 었는가 ? (20， 21컬) 

� (1 )  가나안올 정복할 때까지는 여호수아가 백 성 의  인도자였으나 그 후 사무옐까지는 사사 
가 다스렸고 사무웰 이후로는 인간들의 요구로 인간의 왕이 나와 그들올 다스렸다. 

(2) 사사는 하나님쩨서 이스라웰 민족융 다스리 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내 포된 지도자이 다. 
(3) 사사 시 대는 첫 싸} 옷니옐 (삿 3:8) 부터 시 작하여 사무옐 (삼상 7 : 2， 15) 이 사울융 왕 

으로 세우기까지 총 14명 이  통치한 360년간외 기간을 가리 킨다. 
(4) 그런데 이 스라앨 백성들은 왕윷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옴올 괴 롭혔다(삼상 8:6-9) . 
(5) 결국 인간이 요구한 왕온 실왜하여 (삼상 13 :8- 15 ; 15 :4-23) 전장에서 자살하는 버참한 

결파률 맞이하고 말았다(삼상 31 : 1-6) . 
(6) 바율이 이 런  내용올 젤교한 것은 하나님융 믿는 자들에 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통치자이심융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다. 
27. æ  안간의 요구로 째쩌진 왕확 하나념의 풋빼 의 하여 쩌워진 황의 차이는 푸엇인가 ? 

( 22컬 ) 
fÃl ( 1 )  인간의 요구로 세워진 황은 하나님의 뜻융 왈순종하여 40년 만에 혜위되었으나 하나님 

께서 세우신 황은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였 기에 그롭 통하여 당신의 돗융 이루시 리라 
고 하였다. 

( 2) 그 뭇에 합당한 자는 곧 다윗이 었다. 그에 판하여 본철에 나타난 것은 삼상 13 : 14과 
시 89 :21의 복합척 의미률 셜명한 것이다. 

(3) 그러므로 바율온 여기서 다윗올 언급하지 만 그률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으며 (삼하 
7: 14) 또한 메 시 야척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참초， 삼하 7 :6- 16) . 

(4 ) 인간틀의 쩨획용 그틀옳 명훤히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확각하고 있으나 사울의 실패와 
같이 더 버 참한 실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잘 뿔이다. 

28. ct1 다햇율 세 우신 하나념의 의도는 푸엇이 었는가 ? (22， 23컬) 
fÃl ( 1 )  다윗은 하나님의 마읍에 합한 사랍이 기 때훈에 그률 흉하여 당신의 돗융 이루시 겠다 

고 하셨는데 이는 l천 년 후 이스라앨융 위 한  구주이신 예수률 보내심으로 성 취 되 었다. 
(2) 바울의 이 런  선언은 그의 션교 과청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나님쩨서 다윗의 혈용으로부 

터 메 시 야척 구쩨주륨 세우셨다는 기본 사장융 바탕으로 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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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울이 선언하는 약속의 암시는 션지자 이사야가 다윗의 혈홈에서 때 시 야가 날 것 -이 
째 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참초. 사 11 : 
1- 16)- 과 그의 의로옮 풍치 및 그의 숭리 그리고 그의 나라훌 재우심융 말하고 있다. 

(4) 그러므로 하나님쩨서는 당신의 팩생융 구속하시기 위 한  상정적 예표로 다윗융 세웠고 
그 혈흉율 흉하여 메 시 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륨 보내셨옵율 얄리 셨다. 

29. 힘 하나님께셔 메 시 야훌 훌훌내시기 천에 어 벌  출배훌훌 하셨는가 ? (24， 25컬) 
lAl (1 )  하나님쩨서는 메 시 야  앞에 찌 혜  요한융 보내사 회개의 쩨 혜률 때풍재 함으로 모든 사 

랍틀로 하여금 그리스도률 메시야로 맞이할 줌버률 하게 하였다. 
(2) 세 폐  요한쩨 판하여는 요 1장의 밍 7융 참초하라. 
(3) 그러나 많은 사랍들이 세 혜  요한은 션지자로 인갱하였으나 그의 외 첨 과  같이 예수훌 메 

시 야로 인청하지 않는 사랍들이 많이 있었다. 
(4) 그 뽑 아니라 바율이 껄교하는 그때에도 쩨 혜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 폐활 때품 목척 

율 이해하지 옷하는 사랍들이 많이 있었다. 
(5) 그러므로 바울온 세 례  요한이 예수릅 위 한  사역자얼 뿐이 었읍융 강조하고 있다. 
(6) 하나님의 계획에 대 한  무지와 불신은 오늘날에도 자주 반복되 고 있는데 바울과 같은 진 

리 의  전파자가 필요하며 또한 진리훌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마융이 
펼요하다. 

30. ct1 바율이 젤3i!하는 중얘 내용이 천환되는 l휴환의 와의 (澈鏡) 는 무엇 인가 ? (26철) 
!Ãl (1 )  본절부터 바울은 썰교의 내용융 전환시키면서 구원의 말씀 〔福音〕 으로 청 중들을 유도 

하고 있다. 
(2) 지 금까지 는 (16-25절) 이스라엘의 역사를 칸략히 소개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메시 

야를 보내 주시 겠다는 언약이 내포되어 있옵올 가르쳐 주었다. 
(3) 이제 바율은 그 언약의 구체척 성취에 관하여 37쩔까지 의  부분에서 전하고 있다. 
(4) 바울은 내용 전환에 있어서 청중틀에 게 부담올 주지 않고 쉽 게  이끌기 위하여 ‘형체들 

이 여’(헬. 안드레스 아텔포이 ) 라고 부르면서 말을 시착하였다. 
(5) 우리가 하나님의 진 리 톨  전하는 것온 변할 수 없는 사명 이지 만 그것올 수행함에 있어 

서는 좋온 방법올 택 하여야 한다. 
31 . ct1 전환훤 바율의 썰3i!는 어 면  내용인가 ?  (26-37철) 

fA1 (1) 이 부분의 껄교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올 포함하고 있다. 
(2) 측 예수 그리스도의 죽읍과 그의 부활이다. 
(3)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예수의 죽읍이 휴대인의 무지 (無知) 로 언하여 된 것이지 만 

하나님쩨서는 오히 려 그 옐로 당신의 계획율 성취하셨다고 하였다. 
(4 )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독자적 인 행위에 의 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예 수의 메 

시야직 (職) 이 보중 (保證) 되었다고 했다. 바옳은 그 중거로 구약의 예 언융 인용하였 
다 (29. 34 절 ; 시 34 : 20 ;사 55:3) . 

32. ct1 바율이 썰.:æ.한 메시 야 예 언의 생 휘 에  판한 구약의 근거훌 밝혀 라. 

@ 
ι ‘ 뼈‘ - 활 ‘ 패 ?용�. ! ‘ 

예 수의 수욕 

예수의 쭉옵 

예 수의 부 활  

’ · 생.t "; 취 
27 껄 

29 철 

30 쩔 

. 빼언훨" J휴환 ↑ t 

사 50 : 6  ; 52 :  13- 15 

창 3 : 15 ;  시 109 : 4 ; 사 50: 6 ; 53 : 7. 9. 12 ; 단 

9 : 26 ;  미 5 :  1 ; 속 1 1 :  12 ; 13 : 7  

시 16 : 10 ; 사 53 :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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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1 그리스도의 쭈활윷 목격 한 사랍틀윤 누구이며 그률의 사명운 푸엇언가 ? (31， 32 철) 
(Ã) ( 1 )  예 수의 부 활을 목격 한 자틀은 갈휠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칸 사랍룰이 었다. 따 

라서 그률은 팩성틀 앞에서 예수의 부활융 중거해 야  할 사명올 갖게 되 었다. 
(2) 바울용 1 :3에 있는 내용올 확인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 으로 고전 15 : 5 

-7에 기록하고 있다. 
(3) 그러나 4복융서에는 초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그 부활 사건융 갈릴리 

에 한청 시 켰고 (마 28:7. 1α 16) 마가도 동얼하다 (막 16:7) . 그러나 막 16:9-20에 막달 
라 마리아와 엠 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 게 나타난 사건융 기 록하면서 열 한 제자에 게  
나타나신 장소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4 ) 누가는 유대 지 방에만 나타나셨다고 생각했고. 요한은 예 루살렘 에서 처 읍에 세 번 나타 
나셨다고 말한다(요 20장) . 그러나 요 21장에서는 세번째 갈렬리에 나타나신 것으로 기 
록하고 었다 (2， 14절) . 

(5) 한편 바울은 단번에 오백여 형제에 게 나타나셨다고 말하는데 (고천 15 : 6) 이 일도 갈렬 
리에 서 얼어난 것율 의미하는 것이다. 

(6)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판한 것올 육신척으로 체 험 하지 는  못했으나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 갚은 체험올 하게 된다. 

(7) 그러므로 산 소망올 가진 우리틀은 그분께서 숭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 령윷 척 극적 으로 
순종해야 할 의 무가 있옴융 깨랄아야 한다(참초， 마 28: 18-20) • 

34. C!1 바옳야 갱도틀에 께 요구하는 충거의 내용윤 어 현  것이 었는가 ?(32-37철) 
(Ã) ( 1 )  그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의 성취에 관한 내용이 다. 

(2)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륨 쭉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 시 어  다시 쩍옴올 당하지 않게 
하시 리 라는 것 이 다. 

(3) 바울온 더 구쩨적 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 취 되 었옴올 증명하기 위혜 메시야척 의 미 가  
담긴 구약의 귀 철올 인용하고 있다. 

(4 ) 첫째 시 2 :7의 ‘너는 내 아들이 라 오늘날 내 가  너훌 낳았도다’라는 말씀올 두번째 귀절 
인 삼하 7 :6- 16과 병 행 (첼行) 시키면서 휴대교와 기 독교의 신앙 고백율 하나로 묶고 
있다. 

(5) 그리 고 위 의  두 귀 절파 함께 사 55:3의 ‘내가 너회에게 명원한 언약올 쩨우리니 팔 
다윗에 게  허 락한 확실한 은혜니 라’ 고 한 말씀파 시 16 : 10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 임 이 니 이 다’라는 말씀융 서로 연판시켜 구약의 예 언이 예수 그리스도훌 흉 
하여 확실히 성 취 되 었옴융 보여 준다. 

(6) 그러 므로 바율이 우리에 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상이나 신화척 (빼話的) 인 것 
이 아니 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블 주는 사건입융 알 수 있다. 

35. c!1 예수 그리스도의 l휴훌훌이 우리 애 께  주는 영 향윤  어 현  갯앤가 ? (38， 39철) 
lAl (1) 그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도 얻용 수 없었던 청의(稱鍵， justification)률 죽옴에서 부활하 

신 예수 그리스도률 믿읍으로 얻는다는 사실이다. 
(2) 이 내용은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자률 통해 이 미  얼파 (說破) 되었고 (합 1 : 5) • 바율도 

이 사상율 바닿으로 기독교 교리률 세웠다 (창초. 톰 1 : 17 ; 갈 3 : 11; 히 10: 38) . 
(3) 이 청 의  교리는 최의 천가(轉魔) 에 그 근거를 둔다. 록 우리 의 최활 부활하신 예수쩨 

모두 이 양하는 것이다(고후 5:21) • 그 결파 하나님쩨서 우리가 의롭게 되 었다고 션 
포하심으로 (륨 8:33) 이 교리 가 완성 된다. 

(4 ) 그런데 우리의 최륨 그리스도쩨 전가 (imputation) 한다는 것은 우리 의 어떤 행위로 이 
루어는 것 이  아니 라 단지 믿옴으로만 된다 〔以信得護〕는 사실이다 (참조， 룸 8 : 1 ; 갈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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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1 : 2l 22) . 
(5 )  그러므로 믿음과 행 위 의  관계는 의롭다 함이 행위로 말미 암은 것은 아니지 만 (갈 2 : 16) ，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은 그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약 2:26) 는 것 이 다. 
(6) 그렇기 때문에 구훤올 얻은 자들은 적극적 인  신앙 생활올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 

을 알려 야만 한다. 
36. c!1 바옳이 젤교률 하면셔 마지 막으로 어 현  경고률 주었는가 ? (40， 41 철) 

fÃ) ( 1 )  그는 합 1 : 5의 말씀올 인용하면서 구원의 복음올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어떤 결과에 
처 할지 알려 주고 있다. 

(2) 그것은 복읍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이므로(히 2 :3)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 가률 치 
루게 하시는데 (전 3 : 1- 1 1 )  어리석 은 자들은 형 벌올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의 심 판  
인 줄 깨닫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3) 우매 한 자틀은 당연히 이 련  자리 에 빠지 고 만다. 바울이 우리에 게  경고하는 것은 그리 
스도인도 이 런  우매함에 떨어 질 염 려 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올 받아들 
이면서 인간적 인  감정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버 려야 한다. 

37. c!1 젤교률 마치고 회 당융 나껄 때 바율이 권연한 마지 막 말윤 무엇 인가 ? (42， 43철) 
(Ã1 ( 1 )  바울이 껄교를 마치고 나셜 때 다시 한번 껄교해 줄 것윷 요청하며 유대 인과 경 건한 

자틀이 그와 바나바룰 쫓올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 권하였다. 
(2) 본철은 바울의 껄교에 대한 성 도들의 반용인데 그의 설교에 깊은 감명율 받은 성 도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그와 바나바를 따르려 할 때 자쩨 시키는 모습이 다. 
(3) 이 런  모습율 통하여 우리는 두 사도의 신실한 모습융 발견하게 된다. 
(4 ) 족 복읍융 전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인간을 발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 

려 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초신자들이 무절제 하게 추종하려는 것올 절체 시켰다 (참조， 갈 
5 :4) . 

(5)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좌우를 분별 하지 못하는 사랍들에 게 자신올 돌아보며 신앙적 인  정 
리 를  하도록 함으로 영 적 인  성 숙올 돕는 모습은 오늘날 많은 교회 지 도자틀이 본받아야 
한다. 

(6) 오늘날 교회가 물질주의에 휘 말려 교회 본연의 자세률 앓고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라도 
자기 의 교회로 끌어들이 려 는  것과 많은 교통 수단을 통하여 먼 지 역의 성 도들올 홉수 
하려는 교회 행정은 지 탄받아 마땅하다. 

(7) 교회는 자기가 속한 지 역의 복옴화에 최 선율 다해야 할 뿔만 아니 라 넓 은  눈올 가 
지 고  해외 선교나 문서 선교. 교육 선교에 투자를 해야 한다. 

(8) 다른 교회의 성 도틀올 유치하려 는 치줍한 싸옴올 버 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자기 
들 본연의 엄 무가 무엇인지 아는 교회 지 도자들이 많이 있다면 한국 교회의 장래는 매 
우 밝다고 본다. 

38. c!1 진리훌 전파하는 차틀에 게  닥치는 어 려용용 어 떤  것 언 가 ? (44， 45컬) 
fÃ) ( 1 )  다읍 안식 일에 온 성 이  거의 다 바윷의 셜교률 듣고자 모였올 때 휴대인틀은 그것올 

시 기 하여 바울의 셜교를 변 박 (辦嚴) 하고 비 방하였다. 
(2) 륙히 ‘시 기’ 는 헬라어 〈쩨로스〉 률 썼는데 이 것은 분노나 척 개 심 이 라는 뭇에 더 가깝다. 
(3) 이 것은 휴대인틀의 흉미가 바뀐 것으로 교회 안에서 주도권올 취 고  었던 그뜰이 이 방  

인들로 인하여 뒷전으로 멀 리 는  느낌올 받았기 때문이다. 
(4 ) 본철의 이 런  상황은 불신자들의 반대가 아니 라 교회 안에서 생 기는 문제 이 다. 먼저 믿 

었다는 것 이 나， 자기가 자란 모교회 또는 자신이 건촉한 교회 라는 의 식 이  앞서서 외부 
인툴올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 려 그런 자들의 신앙 성 장율 방해하는 일들올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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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 나 이 런  얼틀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에 게  경고의 말씀융 주시는데 외 적 인  것들 
에 지 나치 게  의폰하는 자틀은 진청으로 신앙적 성숙올 다져 오는 자들에 게 위치률 빼앗 
킬 것 이 라고 하셨다(참초、 마 19:3이 .  

39. ct1 바율과 바나바는 신앙척 효반에 샤로참헨 휴대 언틀에 게  에 훤  말쯤요로 깨 닫게 하였 
는가 ? (46컬) 

(A) (1) 바울파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율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에 게  전해야 하는데 그틀이 말 
씀올 버 리 고  영 생  얻옴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이 방언에 게로 향했다고 하였다. 

(2) 바울과 바나바의 이 논지 (論톱)  는 유대인룹이 복읍율 받아들이 는  데 기득권 (많得權) 올 
갖고 있으나 (3: 26; 롭 1 : 16 ;2 :9 ; 15 :8) 그들 스스로 포기하였기 때문에 륙권이 이 방인 
에 게로 이 양되 었다는 것이다. 

(3) 신앙척 교만이 나 외 식 이  갖는 폐해 (輔害) 가 얼마나 큰지 바울의 교훈융 통해서 우 
리는 깨닫게 되 었다. 

(4 ) 따라서 먼저 믿용 자들온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정 진하여 신앙적 단계를 
높이 고 뒤 따르는 자들을 찰 이끌 수 있는 자리에 까지 성 장해 야만 한다 ( 참초， 덤 전 4 : 7  
;6 :3. 11; 딛 2 :  12; 히 12: 28; 뻗 후  1 :6 ;3 :  11. 12) . 

40. ct1 휴대 언 대 신  이 방안률옳 하나념 께셔 택 하신 갯윤 어느 말쯤에 곤거한 갯이 었는가 ? 
( 47철) 

뻐 (1 )  그것용 이사야 49 : 6의 ‘내가 너률 이 방의 빛융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훤하게 하리 
라’ 는 딸씀에 근거 하였다. 

(2) 이 귀철은 메시야률 통한 최인들의 구원융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배타적 인  유대 
인들 외에 온 세상의 인류훌 구훤하실 훤대한 뜻이 포함되어 었다. 

(3) 이 예 언온 이 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 취 되 었고 (마 9: 13)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 
여 사명올 부여받용 제 자들이나 바옳도 이 방인물융 위해 얼하도록 택 합융 받았던 것 이 다  
(9 : 15) . 

(4) 그러므로 유대인틀의 하나님은 이 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그톨의 메 시 야는 또한 이 방인 
의 메시야도 되 시 므로 이 방인들에 재 복옵올 전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 라 버 릴  수 없 
는 의무이 기도 하다. 

41.  ct1 바옳의 가르챔훌 흉하여 어 현  차률이 믿게 되 었는가 ? (48철) 
lAl (1 )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 생융 주시 기로 작청 (作定) 된 자는 다 믿었다. 

(2) 본철은 이 방인들이 믿음융 갖게 된 웬언이 자신틀의 소원에 의한 것이 아니 라 하나님 의 
예 정 에  의한 것임용 보여 춘다 (참조， 앵 1 : 4. 5. 11 12; 벌 1 : 6 ; 덤 후 2 : 9 ; 뻗전 1 :  2) . 

(3)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독교 예정 교리 와 관계가 있다. 
(4 ) 즉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었으므로 그분의 계획대로 세상이 웅직 이 게  되어 있 

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 한다 (햄 3 :9- 11) . 
(5) 특히 예 청 은  도덕 적 피초불율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척 인데 그 예정에는 모든 인류와 

천사와 마귀 나아가 중보자 그리스도까지 포함된다. 
(6) 예 정 에 는  선택과 유기 (버리섬) 가 있는데 선택에는 @ 구약 이스라앨 팩성의 선태 (신 4 :  

37 ; 7 :6-8 ; 10 : 15; 호 13 :5) @ 특별 한 얼융 위한 인물의 션 택  (신 18 : 5 ; 삼상 10: 24; 시 78 
: 7이 @ 구훤받융 개개인의 선택 (마 22 : 14; 롭 11: 5 ; 앨 1 : 4) 쩨 가지 가 있는데 본철과 
관계된 것은 @ 이 다. 

(7) 그러므로 이 내용은 전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 부의 언류률 구원하시 
려 는  하나님 의 목적을 껄명하고 있다. 

42. ct1 이 빵언률이 멀융융 갖쩨 되자 바옳확 바나빠}는 어 현  어 려용얘 I봐쳤는가 ? ( 49， 50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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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 1 )  이 방인틀이 믿옵올 갖고 주의 말씀이 사방어1 두루 돼지자 유대인들온 다른 사랍룰율 선 
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률 핍 박하고 그 지 경에서 쫓아내었다. 

(2)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옴올 전하는 곳마다 방해률 하였는데 (14 : 2. 9 ; 17: 5 ; 18: 6) 이 곳에 
서도 교활한 방법올 사용하여 바울파 바나바률 핍 박하였다. 

(3) 그러나 스데 반이 순교하고 핍 박이 더 심해지므로 복용이 각처에 전파된 것과 갈이 바 
울이 받은 핍 박은 오히 려 비 시 디 아  지 방의 많은 이방인들에 게 복옵이 전 파되는 계 기가 
되 었다. 

(4) 이률 통해 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얼올 하시든지 반드시 당신쩨서 계 획 하신 것은 차 
질 없이 진행하시고 인간척 판첨에서 볼 때 실꽤한 것 같은 일 도  하나님께서는 성꽁으로 
이끄시는 분임율 알 수 있다. 

43. c!1 쫓겨 냐는 바율과 바나바는 그룹율 며나 어 디로 향하였는가 ? (51 컬) 
fA) ( 1 )  그들융 핍 박하는 유대언툴올 향하여 발에 티끌융 떨어 버 리 고  이고니온으로 떠났다. 

(2) ‘발에서 먼지률 떤다’ 는 것온 율법척 인  측면에서 성지에 들어가기 천에 깨끗하게 하는 
규혜률 의미 한다. 

(3) 그러므로 주쩨서도 이 상징 척 의미를 도입 하여 북읍올 수용하지 않는 자틀에 게 발의 
먼지률 떨으라고 하셨는데 (녹 9:5) 이는 하나님의 진노률 나타낸 것 이 다. 

(4) 한편 바율과 바나바가 핫아간 이고니온은 소아시아 중부 고훤의 남쪽에 었으며 브루기 
아와 루가오니아의 경 계  지 방에 위 치 하고 었다. 

(5) 이고니온 (Iconium) 에  대한 성경상 언급은 본장파 14. 16장 풍 본서에 세 번， 덤 후 3 : 11 
에 한 번이 었다. 

(6) 이 곳은 기독교가 처 읍  천확되 었융 당시 극심 한 반대가 었었고 바울도 여 기 서  심 한  핍 
박을 받았었다(덤후 3: 11) . 그러 나 이 곳의 교회는 A. D. 3세 기 까지 활동이 지 속되 었다 
고 전해진다. 

44. 힘 바옳과 바나바의 추방에도 활구하고 버 시 디 아  안디옥 생도툴윤 어 며 했는가 ? (52철) 
lAl ( 1 )  두 사랍의 추방이 큰 충격 이 기는 했으나 안디옥의 성도들은 오히 려 기 뿜과 성 령 이  충 

만하였다. 
(2) 이 말씀온 말씀올 받는 안디옥 성도들의 신앙적 태도를 칭 찬하는 동시에 그틀과 같은 

태 도률 갖도록 우리에게 은연중에 교훈하고 있다. 
(3) 안디옥의 성도들은 죽읍의 위 험 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 뽑과 성령으로 충 

만해 있었다는 것은 복읍의 참뜻융 알았기 때문이다(참조， 살전 1 : 6 ; 히 10 :34) . 
(4) 또 이 런  결과는 이 방인들융 위해 전도하는 바울에 게 큰 힘 올  주고 그 일 에  더 매진할 

수 있게 하였다. 
(5) 신앙이 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하여 성 립 되는 것이고. 사랍틀은 단지 그 하나님올 

알도록 옆에서 보조할 뿐이다.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위의 어 펀  상황이나 인간척언 일틀로 언하여 실망하여 믿읍융 버 

리 는  얼이 없어 야 한다 (엠 5 :5 ; 벌 4 :4 ; 살전 5:  16- 18) . 

본장의 요절 
‘주께서 이겉이 우리롭 멸 하시되 

내가 너롤 이밤의 빛롤 삼아 너로 땀 끝까지 

구원 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 니 ’ (47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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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 제 1 차 전도 여 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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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  이 고니온에 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언의 
회 당에 률어 가 말하니 휴대와 햄 라의 허 다한 
무리 가 믿 더 라  

2 그러 나  순종 치  아니하는 휴대 인툴이 이 방인 
률의 마융융 션동하여 형 쩨 률에 께  악감융 홈께 
하 거 늄  

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용 힘 입 어  담대혀 말 
하니 주께서 저 회  손으로 표척 과 기 사흉 행 하 
게 하여 주사 자기 올혜의 맙뺨융 충거하시 니 

4 그  성 내  무 리 가  나뒤 어 유대인융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륨 쫓는 자도 있는지 라 

5 이 방인 과  유대인과 그 판훨둡이 두 사도용 
농욕하며 톨로 치 려 고  달려드니 

6 저 회 가  알고 도망하여 휴가오니 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 떼와 및 그 근방으로 가셔 

7 거 기 서  북융옳 전하니 라 
8 루스드라에 발융 쓰지 못하는 한 사랍이 있 

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온뱅 이 되 어  컬 어  본 척 
이 없는 차라 

9 바율의 말하는 것융 듣거늪 바율이 주목하 
여 구원 받융 만한 믿융이 그에 게 있는 것융 보고 

10 른소리로 가로되 löfl 벌로 바로 얼 어 서 라  
하 니  그 사 랍 이  뛰 어  걷 는지 라 

n 무리 가 바율의 행 한  일융 보고 루가오니 아 
방언으로 소리 질 러  가로되 신툴이 사랍의 형 상  
으로 우 리  가운데 내 려오셨다 하여 

1 2  바나바는 쓰스라 하고 바율온 그중에 말하 ‘ 
는 자이 므로 허 메 라  하더 라 

13 성 밖  쓰스 신 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판물융 
가지 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 사하고 
자 하니 
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율이 듣고 옷융 찢고 

무리 가운데 뛰 어들어 가서 소리 질러 
15 가로되 여 러 분이 여 어찍하여 이 러 한 일율 하 

느냐 우리도 너 희 와  같운 성 정융 가진 사랍이 

1 . (!1 본창의 내용융 껄명 하라. 

라 너회 에 께  복옴융 전하는 것은 이 헛 된  일융 
버 리 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흩 지 으  
시 고  살 아  계신 하나님 째 로  툴아오라 합이 라 

16 하나님 이  지 나간 세 대 에 는  모든 촉속으로 
자기 의 킬톱융 다니 재 묵인하셨으나 

17 그러 나 자기홉 중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 
니니 팔 너 회 에 재 하늘로셔 벼훌 내 리 시 며  결 
실기률 주시는 션한 일율 하사 용식과 기 뽑으 
로 너희 마옴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18 이 렇 께  맙하여 격우 무리 활 말려 자기 톱에 
게 제 사용 옷 하께 하니 라 
1 9  유대인률이 안디육과 이 고니용에 셔  와서 무 

리 훌  초언하여 톱로 바옳융 쳐 서  죽용 출로 알 
고 성밖에 끌어 내 치 니 라  
20 제자률이 률 러 셨융 때 에  바율이 얼어나 성 

에 률어 왔다가 이흩날 바나바와 합쩨 더 베 로  가 
셔 
21 복융융 그 성 에 서  전하여 많용 사랍용 채 

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 고니온과 안디옥으로 
톨아가서 
22 제자률외 마용융 굳게 하여 이 믿옴에 거 

하라 권하고 또 우리 가 하나님 나라에 톨농어 가 
려 면  많용 환난융 겪 어 야  할 것 이 라  하고 
23 각 교회 에 서  장로틀율 택하여 글식 기도하 

며 저 희 촬  그 믿온 바 주혜 부탁하고 
24 비 시 디아 기훈대 로  지 나가서 밤벌리 아에 이 

르러 
25  도릎 버 가에 셔  천하고 앗달리 야로 내 려 가서 
26 거 기 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 르니 이 곳온 두 

사도의 이 릎  그 일융 위 하여 전에 하나님 의 온 
혜 에  부탁하던 곳이 라 
27 이 르 러  교회 용 모아 하나님 이 합께 행 하신 

모든 일파 이 방인 틀에 께  믿용의 훈율 여신 것융 
고하고 
28 제자률과 함께 오래 었으니 라 

(ÃJ ( 1 )  본장에는 바울의 1 차  전도 여 행 의  후반기에 해 당되는 내용이 기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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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 시 디 아  안디옥에 서 핍박을 받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 베 까지 가서 복음올 전하고 
같은 킬올 거 쳐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과정이 기 록되 었다. 

(3) 이 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복음의 참된 의미률 전달하고 초신자틀올 격 려하는 데 게으르 
지 않았다(22절) • 

(4) 결국 바올의 1 차  전도 여행은 그 후에 있융 2. 3 차  여행과 로마까지 여행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기회가 되 었다. 

2 .  힘 버시디아 안다육울 때만 투 샤랍윤 어 디 에 서  다시 확읍융 천하였는가 ? (1철) 
lÃl ( 1 )  그들은 이고니온에 도확하여 유대인의 회 당에 들어가 복음올 전 하였다. 

(2) 회 당 (synagogue) 은 헬리·어 〈수나고게〉 에서 유래 한 것으로 종교적 ， 세상적 목척으로 
사랍틀이 모인 것올 지 칭하였다. 

(3) 이 회 당의 기 원은 팔레스탄이 아닌 디 아스포라(Diaspora) 의 유대인 소집단들과 마카비 
시 대의 유대인들에 의 하여 탈취된 지 역에서 자라기 시작하였다. 

(4) 그렇기 때문에 회 당은 고대 바벨론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정 신적 인  면에 
서는 어느 정도 헬 라의 영향올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해 야  한다. 

(5) 한편 회 당의 조직은 주요 업무훌 집 행하는 회 당장 (헬 ，  알키수나고고스) . 회 당의 일 군인 
하싼(hazzan) • 첼리 야 집 불 (기 도문올 주도하는 자) 퉁이 있었다. 

(6) 회 당에 서 의  예 배는 쉐 마 (  shema) 의 낭송파 히브리어로 된 토라(Torah) 의 봉독이 회 
중 예 배 의  실제적 인  핵 심  행위였다. 그러나 이 것은 신 약  시 대에 는  잘 지 켜지 지  않았다. 

(7) 바올파 바나바는 이 곳에 서 도  비 시디아 안디옥에 서처 럼 복옵올 전하였 는더1 (13:  14-43) 
역 시  많은 사랍들이 믿었다. 

3. 힘 이고니용에셔 었었던 방혜 공작윤 어 며 했는가 ? (2절) 
!Al ( 1 )  비 시 디 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이 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 

도 사역올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 
(2)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올 선동하여 믿는 형제뜰에 게 악 

감(聽感) 올 품게 하였다. 
(3) 주님의 일 을  방해하는 세 력은 반드시 외 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팎에서 동 

시 에  얼어나 사역자들올 괴 롭힌다. 
(4) 그러나 바울은 심 한  핍 박을 받았읍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올 매우 부드럽 게  표현하여 

(살전 2 : 14-16) 그리스도인의 사량율 잘 보여 주었다. 
(5) 반대자와 바울은 엄 청난 차이가 있다. 반대자룹은 자신들의 목적올 이 루기 위해 비 굴  

한 태도를 가졌으나 바울은 담대하였다. 
(6) 그러므로 궁극적 인 숭리는 진리 의 편에 있올 수밖에 없다. 

4 . 밍 반대자률의 노력 얘 반하여 두 사도는 어 며 했는가 ? (3철) 
때 ( 1 )  그들은 주를 힘 입 어 담대허 말하였는데 주께서 는  그들어l 게 표적파 기사훌 행 하게 하여 

주시므로 은혜의 말씀을 중거하도록 하셨다. 
(2) 본절에 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도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 혔지 만 결코 악 

과 타협 하여 생명 의 안전만 꽤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 이 다. 
(3)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껄교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격올 벗어나지 않였다는 정 

이다. 
(4) 바울은 복음 전도의 변 치  않는 사명을 ‘전하지 않으면 내 게  화 (鋼) 가 미 치리 로다’ 라는 

고백 (고전 9 : 16) 으로 표현하였고 실천하였다. 
(5) 말씀을 받은 자들 (성 직 자， 평 신도 포함) 의 오늘날 모슐은 어떠한가. 예 수의 이 륨올 팔 

아 자신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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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수쩨서 성전을 청결커l 하신 의미률 분명히 이해한다면 (마21 :12， 13; 막11 : 15-17 ; 녹  
19:45， 46 ; 요2 : 13-16) 오늘날의 교회는 조금 더 순수하고 아륨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사명을 찰 갑당할 수 있올 것이다. 

5 .  힘 푸 샤도의 천도 사역 이 계속되면셔 에현 현장이 벌어졌는가 ? (4， 5철) 
lAl (1) 성안의 무리가 둘로 나뉘어 유대언융 쫓는 자뜰파 두 사도률 쫓는 자들로 양볼 (兩分) 

되었고 이 방인과 유 대인과 그 판원률이 두 사도률 농욕하며 활로 치려고 하였다. 
(2) 복음으로 인해 두 종교가 분리될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다(창촉 미 7 :6 ; 마  10 :35) . 

이 런  상황은 어 떤  곳에서든지 필연척으로 있게 마련이다(참촉 17 :4， 5) . 
(3) 그러나 분열될 때 반드시 신자와 불신자의 판계에서 불열되는 것 이  아니 라 신자들 가 

운데서도 분리가 된다. 
(4)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알곡과 쭉청이가 나뉘고 (마3:12 ;녹3: 17) 주쩨서 먼저 

부르실 자가 이런 때에 결청 되는 것이다(마20: 16) . 
6.  [!1 바울과 바나삐}는 반대��률훌 꽤 하여 에다룸 가셔 확융융 천하였는가 ? (6， 7철) 

lAl (1) 그들은 루가오니아의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복융율 전하였다. 
(2) 두 사도는 무리하지 않고 빼수의 말씀에 순충하여 복융 전도의 터전윷 옮겼다(참조，마 

10:33) .  
(3) 그러나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 를 명향력올 남겼다. A. D. 2쩨기의 기륙은 이고니온 지 

방의 구전율 잘 묘사하고 있다(Acts of P뻐1) . 
(4) 한편 두 사도가 옳겨 간 루가오니아(Lyca뼈a) 는 소아시아 남부에 있었던 분봉황 통치 

령이다. 그러나 이 지 역의 명확한 경계는 알 수 없다. 
(5) 루스드라(Lystra) 는 소아시아 남부의 중앙 지 역에 있는 성융으로 브루기아의 이고니 

온 남쪽 약 38km 지첨에 위치하고 있다. 
(6) 이 곳은 소수의 로마인이 지배 쩨급올 형성하였고 다움으로 헬라인틀， 물으로 교육받지 

못한 라오디게아인들이 있었다. 
(7) 디모데는 이 곳  출신이었고 바울은 이곳올 세 번 방문하였다(16: 1- 5; 18:23) .  
(8) 더 베 (Derbe) 는 로마령 갈라디아 땅 루가오니아 지 역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9) 이 곳은 1차 전도 여행 시 틀렀던 곳으로 바울은 이곳에 남 칼라디아의 교회틀올 세웠 

고 로마 션교를 위해 더 이상 동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n이 이곳올 지나 동쪽으로 간다면 로마의 국경올 넘 어  속국으로 가는 것이 되므로 삼가했 

다. 그러므로 다음 천도 여행 시에도 이곳올 통과할 때는 소아시。}흘 지 나  서쪽으로 갔 
다(15 :40-16 : 1) . 

(11) 이 지 역의 위치는 13장 fQl 17의 지도률 참초하라. 
7 . ctl 푸스드라애셔 빠}옳과 바나바가 만반 사랑운 에 현  장태빼 었었는가 ? (8컬) 

lAl (1) 그는 발용 쓰지 못하는 자로 날 때부터 앉은뱅 이기에 컬어 본 척 이  없는 사랍이었다. 
(2) 이 것은 3 : 1 -10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 천  미문에서 만난 앉은맹이 의  사건파 유사한 면 

과 합께 른 차이첨도 발견활 수 있다. 
(3) 그 유사첨파 차이점은 (Q18올 참조하라. 

8 . 힘 앉은뱅 이 의  대 척  장태는 에때 했는가 ? (9철) 
(Æ (1)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올 틀으면서 마옴에 믿음이 생겼고 바울도 그것올 알았다. 

(2) 여기서 우리는 3장의 앉은뱅 이와 본장의 앉은뱅 이의 차이훌 발견하게 된다. 
(3) 먼저 3장의 사랍은 유대인이지만 본장의 사랍은 이방인이고 천자는 믿음이 없었지 만 

후��는 믿음이 있었다. 
(4) 그러나 둘 다 하나님 의 농력으로 고첨올 받았다. 그리고 모두 구원의 대 열에 동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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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스도룰 증거 하게 되 었다. 
(5)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 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의 존재롭 분명히 드러내시고 자신이 

계 획 하신  목적을 어 떤  사랍을 통해서든지 성취하시는 분임올 알 수 있다. 
9 .  æ 루스드라의 얄윤뱅 이 가  멀읍율 가지고 었댄 철콰는 어 며 했는가 ? (10철) 

(Ã1 (1) 바울이 큰소리로 ‘네 발로 바로 얼어서 라’ 고 외철 때 일어나 뛰고 걷 재  되 었다. 
(2)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사도 바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 령 의  능력과 

앉은뱅 이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 즉시 그 앉은뱅 이는 고침융 받고 얼어나 뛰 고  걷게 되 
었다는 사실이다. 

(3) 따라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올 소유하고 있더 라도 산이 바다로 옳져질 것융 명 하면 
그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 (마 17 :20 : 녹  17 : 6) 이 그 대 로  적 용되 어  나 
타났옴올 깨달올 수 있다. 

10. æ 바율콰 바나바가 첩 하게 된 이 빵  종쿄의 신둡응 에 연  갯 이 었는가 ? (11-13철) 
rÃl (1 )  바울과 바나B까 앉은뱅 이률 일으킨 놀라운 광경은 루스드라 사랍들에게 두 사도가 회 

랍의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써상에 내 려 왔다는 오해훌 갖게 하였다. 
(2) 그래서 바나바는 쓰스(Zeus) . 바울은 허 메 (Hermes) 라고 하였다. 
(3) 혜르메 스는 회 랍  신화에서 신들의 전령자요 채우스의 대변인으로 말에 농했율 뿔 아니 

라 말의 창시자이 었다. 
(4) 그런데 바울이 구변 (口辯) 이 있어 말울 잘했기 에  그률 혜르메스로 보았으므로 바나바 

는 당연히 제우스로 보았던 것이 다. 
(5) 하나님에 대 한  인식이 없었던 관채로 그틀은 자기들의 의식 속에 었던 신 관념에 의 하  

여 모든 것올 이 해 하려고 하였다. 
(6) 따라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에 게는 복옴올 전해야 할 사명이 있옵율 알게 된 다. 아 

무리 쩨 상의 지 식 이  많다고 활지 라도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 지  못환다면 그틀 
의 지 식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잠 1  :7) . 

11. 굉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뜰융 신격화하는 자툴얘께 푸엇옳 효소하였는가 ? (14， 15a첼) 
(Ã) (1 ) 두 사도는 무리 가운데 뛰 어 들어 옷율 찢으며 자신들은 루스드라 사람들파 성 정 (性情) 

이 같은 사람이므로 신이 아니라고 호소하였다. 
(2) 옷올 찢는 행위는 참람하고 신성 모독적 인 얼융 보거나 룰올 때 ， 극한 슬픔이나 고통 

올 표현할 때 나타난다(마 26 :25 ; 막 14 :63) . 
(3) 루스드라 사랍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취 한  그들의 행동은 

모두가 하나님융 모독한 행위였다. 
(4)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 팡율 가로채는 일에 대 해  두려옴올 느꼈 

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얼올 수행하는 청지기 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인 식 하고 있 
었다. 

(5)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사고와 삶의 모습올 갖추고 있율 때 우리는 결코 스스로 멸 
망하는 어 리 석은 위 치 에 서  벗 어 날  수 있다. 

12. 11 바나바와 바울용 자신률이 확옵융 천하는 목척 이 푸엇야라고 하였는가 ? (15b철) 
rÃl ( 1 )  그것은 헛된 일을 버 리 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휴률 지 으시 고  살아 계신 하나님 

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이 라고 하였다. 
(2) 두 사도는 루스드라 사랍뜰에 게 살아 채신 유얼신 하나님융 알려 주고 그분쩨 톨아오게 

하려는 목척이 있었다. 
(3) 이 짧온 귀 철  속에 바울온 우리의 기본적 인  신앙 문채훌 다루고 있다. 측 온 인 류와 기 

타 피초물들의 생 명 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마16 : 16; 고후3:3 ; 덤 전 3 : 15 ; 히 3: 12) 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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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존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4) 그러므로 이 것올 몽해 바울은 루스드라 사랍틀이 갖고 있는 신 개 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그들이 지 혜있는 자가 되 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만 된다는 것올 가 
르쳤다(참조， 시 14 : 1 ;53 : 1 ; 롭 1 : 19， 20) . 

(5) 이.런 관염은 현대에도 매우 유효하다. 오늘날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 
리 의  신앙 체계를 마구 뒤혼들어 놓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신앙적 무장 
올 해야 할 것 이 다. 

13. 팅 바울과 바나빠}는 우상율 샘 기 댄  족속틀이 어 떤  삶울 살았다고 하였는가 ? (16철) 
(Ã) (1)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살던 모든 족속들에 게  자기들이 원하는 킬올 다니도록 묵 

인하셨다고 하였다. 
(2) 바울은 이 귀 절에 서  이 방인들이 우상올 섭기고 하나님올 배 역 (背遺) 하는 자리에 있을 

지 라도 그것올 허 용흩}셨다고 말한다. 
(3)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의 이 런  방치는 그들의 최에 대환 결과였다 (참조，롬1 : 24. 32). 

14. 힘 이 방언률이 최의 킬융 갈 빼 하나념은 그률얘 대 하여 어 며 하셨는가? (11철) 
� ( 1 )  이 방인들이 우상 숭배의 킬융 가고 있올 때 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중거하 

셨는데 곧 자연을 홍하여 항신의 존재훌 밝히셨다. 
(2) 하늘에서 버훌 내 리 시 며  결실기룹 주셔서 식물올 통해 마음에 만족을 얻게 하셨다. 
(3) 이 처 렴  하나님께셔는 자연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결실들올 흉하여 당신의 메 시 지를 

언간에 께  전달하셨다(참촉 시19:  1-6) . 록 자연이 라는 매 개 체롤 사용하시어 인간의 마 
음에 철대자를 인식하께 만드셨다. 인간은 자연의 표정올 바라보며 그 너 머 에  계신 
하나념율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4) 루스드라인틀은 이 내용올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고 

제사룹 드리 려고 하였다. 
(5) 하나님쩨서는 이 미  사랍들 속에 당신융 알 만한 것올 주셨고， 자연 속에도 당신의 능력 

과 신성이 보이거l 하셨는데 (창조， 톰1 : 19， 20) 우매한 자를은 그것도 발견치 못한다. 
15. c!1 푸스드라얘셔 바율이 당한 핍박윤 에면 갯언가 ?  (19. 20철) 

rAl ( 1 )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 고니용에 서  무리틀올 불러 바울올 톨로 쳐죽이 께 한 뒤 성 밖으 
로 끌어 내 쳤다. 그러나 바율온 죽지 않고 회생하여 바나바와 함께 더 베 로  떠났다. 

(2) 본철은 앞에 서  벌어졌던 상황올 생각할 때 찰 이해가 안 된다. 앞에서는 두 사도롤 신 
으로 추앙하더니 이쩨는 톨로 쳐 죽이 려  했기 때문이 다. 

(3) 이 런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상반된 상황이면서 극척이 기  때문에 누가는 이 것을 롱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도전하는 어 려운 상황에 대하여 껄명 하고 있다. 

(4) 이 런 상황올 겪온 바옳은 얼마 후 칼라디아의 성 도활R 게  보댄 서 신에 ‘예수의 혼적 ’ 
을 언급하였다(갈6:17) . 핍박은 성도흙l 게  더 큰 상급을 주는 밑거륨이 된다(참조， 
용42 : 10 ; 고후4: 17 ; 히 12 : 11 )  . 

16. 힘 푸스드라얘셔 껴}율이 핍박윷 발윤 갯흘 우리얘체 푸엇윤 가르쳐 주는가 ? (19， 20철) 
rA1 (1) 루스드라는 안디혹에서 70km 갱도의 거 리 이 다. 그러나 핍박자틀은 먼 거 리를 마다 않 

고 찾아와 핍박하는 일에 동창하였다. 
(2) 오늘날도 사단의 세 력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률 실족시 키 기  위 해  

많은 얼틀을 계 획 하고 실천환다. 
(3)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찰 무장하고 항상 경 쳐l 해야 하는 것은 사단이 수단과 방 

법 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올 넘 어뜨리 려  시 도하기 때문이 다(참조 고후2:1 1 ; 살전 3:5) .  
17. 띤 루스드라훌 뱃어난 바옳확 바나바의 신앙적 멸섬윤 어 떻게 표현되 었는가? (21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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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Äl (1 )  두 사도는 루스드라률 떠나 더 베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복옴올 전 하여 많은 사랍틀올 체 
자로 삼았다. 

(2) 루스드라에서 약 96km 정도 떨어진 더베로 전도지 (傳道地) 훌 옮긴 바나바와 바울은 루 
스드라에 서 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융올 전하여 많은 사랍를올 개종시켰다. 

(3) 루스드라와 더 베 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보다 작은 생옵이 었으므로 큰 도시에 더 많은 
판심올 가질 수도 있었으나 두 사도는 사소하께 여 기는 부분에도 판심올 쏟았다. 

(4) 그 결과 그들은 루스드라애서 디모데률 (16: 1 -3 ;20 :4)， 더베에서는 가이오를 (20: 4) 얻올 
수 있었다. 

(5) 이 처 럼  두 사도는 복음의 놀라운 위 력올 알고 친히 체 험 올  했기에 전하지 않융 수가 
없었다 (톰 1 : 16;  고전9 : 16) . 

(6) 이 런 결과률 볼 때 조그만 어 려움에도 굴복해 버 리 는  나약한 믿음이나 또는 인간적 영 
예 와  안락을 위 해  명 안한 곳 대도시 동에서 만  목회률 하려는 것 이  얼마나 어 리 석고 
하나님의 뭇에 위 배 되 는지 알 수 있다. 

18. 11 1차 예 행 융  마치고 귀환하는 길얘 바나바와 바옳이 각 .ii!희 애  권연한 말쯤윤 무엇 
언가 ? (22컬) 

lAl (1) 두 사도는 제자틀의 마음을 굳재 하여 ‘이 믿음에 거 하라’ 고 권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헤 틀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 어 야  할 것 ’  이 라고 권면하였다. 

(2) 어 린아이률이 성 장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어 려움을 겪 어  보지 못한다면 그는 성장하여 
스스로 모든 일윷 처 리 해 야  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농력한 사랍이 될 수밖에 
없다. 

(3)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 게도 시 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 경에 서 도  시 련  
은 그리스도인툴이 받아야 할 몫이 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팡올 함께 누렬 성 
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뺀l 동참해야 한다(참조， 롬8 : 17 ; 살후 1 :4 ; 덤 후2 : 12) . 

(4)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은 아직 유년기의 신앙 상태에 있는 여 러  지 역  성도를올 격 려  
한 것이 다. 

(5)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직 접  본을 보이신 삶이 었으므로(막8: 31-10 : 52; 벌 3: 10， 11 ; 꼴 1 :  
24) 그리스도롤 따르는 자들에 게 소망이 있 게  된다(톰5:2-4) . 

(6) 두 사도의 권면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 게 적용된다. 신앙은 결코 오락이나 철학적 관 
념에 의하여 유지 되는 것 이  아니므로 이 런  권면은 마음 깊이 새 져 야  한다. 

19. 11 바냐바와 바율운 약한 생도틀율 누구에채 푸탁하였는가 ? (23철) 
뼈 (1 )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틀을 택하여 금식 기 도하며 약한 성 도들올 장로휩l게 부 

탁하였다. 
(2) 본철은 교회 제도 안에서 최초로 장로가 셔l왜 진  기록이 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장로가 

쩌팎졌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본철은 기독 교회사에서 중요한 위 치룹 차지하고 있움이 
분명하다. 

(3) 여기서 ‘택하다’ 는 말은 헬라어 〈케이론토네산테스〉롤 사용하였는데 이 는  ‘거수로 선 
출하거나 지 명 하다’ 라는 뭇이다. 

(4 )  장로는 본철율 흉해 볼 때 신앙적으로 약한 성도들올 올바로 인도해 야  할 책 임 이  었으 
며 또한 교회도 찰 다스려야 한다(참조， 덤천 5 : 17 ; 약5 : 14) . 

20. 11 바나바와 삐많이 1차 여 행 훌  마치고 안디육으로 귀 환하는 확청율 말하라 (24-26철). 
밍 (1 )  그들은 비 시 디 아  가운데률 지 나  밤빌리아헤 이 르러 버 가에서 도륨 천하고， 앗탈리아로 

내 려가서 배 를  이용하여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 환하였다. 
(2) 밥빌리 아와 버가는 13장의 (Q)17올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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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앗탈리아(Att떠ia) 는 밤벌리 아  지역의 소아시아 남서 해 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프리 
기 아(Phry링에 지 역과의 교역올 위해 개발되었다. 

(4) 이 곳온 에 때 소와 서 머 나로 향한 교역로 뿐 아니라 시리아와 이집트로 가는 킬로도 이 
용되었다. 

(5) 한편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 안디육율 출발하여 다시 돕아울 때까지의 1차 전도 여행 
의 여청에 대해서는 본서 서론. 지도 자료륨 참조하라. 

21. 힘 안다욕으로 졸야혼 푸 샤도의 보고 내용옳 컬명하라(27철) . 
� (1 ) 두 사도는 전도 여행의 결파률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보고하였다. 

(2) 첫째는， 그들이 일 올  할 때 하나님쩨서 합째 일융 하셨다는 것이다. 
(3) 출발에서부터 률아오기까지와 그 동안 있었먼 모든 일 ，  측 그틀어 껄교한 것파 앉은뱅이 

룰 일으킨 사건 풍 하나하나가 모푸 그분의 도우섬에 의한 것이 었옴올 알렸다. 
(4) 룰째는 ， 하나님께 서  이방언틀에께도 믿읍의 푼율 여셨다는 내용이 었다. 
(5) 구브로 섬 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파 버시디아 안디욱， 이고니온， 루스드라，더때의 이방언 

툴이 복움올 받아틀여 신앙흘 갖게 된 놀라운 사건융 보고하였다. 
(6) 두 사도의 보고는 그 기본 사상이 하나님의 영 팡만올  나타내려는 데 있었다(창조， 고전 

10:31) . 그틀은 단지 주어진 사명에만 충실혀 감당한 청지기에 불파혀였다는 자세률 가 
졌다(참초， 마 25:20 ;녹19:16 ;고전4:2) .  

(7) 오늘날 하나님의 얼 올  하는 사랍들이 많다. 그러나 시작은 순수해도 나중에는 자신틀 
이 모든 영 팡융  독차지 하려는 욕심율 갖는 자틀이 있는 것올 기 억 하고 자신을 톨아훌 
줄 아는 사랍어 되어야 한다. 

22. Ct1 1차 천도 여행옳 마천 푸 샤도는 얼마 동안 안다혹얘 머물러 었었는가 ? (28철) 
lÃl (1 ) 본철에는 단지 제 자들과  오래 있었다고 기록되어 었다. 

(2) 그런데 얼반척으로 안디육에 머문 기간올 1년 청도로 본다(Le에n， Alford) . 
(3) 안디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기점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융 전도률 위 한  준비룹 

하려고 머물렀올 것이다. 

본장의 요절 

‘섬밖 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 (花冠 ) 률롤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휠께 
제사하고자 

하LI ’ 

( 13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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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어 떤  사랍들이 유대 로부터 내 려와서 형 제 들  
융 가르치 되  너 회 가  모세의 법 대 로 할예륨 받 
지 아니 하면 농히 구원융 얻지 못하리 라 하니 

2 바융과 바나바와 저 회  사이 에 켜 지  아니 한 
다품과 변률이 얼 어 난지 라  형 제 를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옳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랍융 
예 루살댐 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 재 보내 기로 
착청하니 라 

3 저 회 가  교회 의 천송융 받고 베 니 게와 사마 
리 아로 다녀 가며 이 방언 들의 주째 률아온 일융 
말하여 형 쩨 률융 다 크게 기쁘게 하더 라 

4 예 루살햄 에 이 르 러  교회 와 사도와 장로들 
에 재  영 접 융  받고 하나님 이 자기 틀파 함께 계 
셔 행 하신 모든 일융 말하매 

5 바리 써 화  중에 믿는 어떤 사랍들이 얼어나 
말하되 이 방언 에 게 할혜 주고 모세 의 율법융 지 
키 라  명하는 것 이  마땅하다 하니 라 

6 사도와 장로틀이 이 일융 의 논하러 모여 
7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 드로가 얼어나 말 

하되 형 쩨 툴아 너 회 도  알 거 니 와  하나님 이 이 방  
인 툴로 내 업 에 서  복옵의 말 씁올  틀어 믿 게  하 
시 려 고 오래 전부터 너 회  가운데 서  나플 택 하  
시고 

8 또 마용융 아시 는 하나님 이 우리에 재와 같 
이 저 회 에 께도 성 령융 주어 증거하시고 

9 믿음으로 저회 마옴올 째 꿋이 하사 저회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 하셨느니 라 

10 그런데 지 금  너 회 가  어 찌 하여 하나님 올 시 
험 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 히  떼 지  못하던 
멍 에 활  제 자툴의 목에 두려느냐 
” 우리 가 저 회 와  동일하 게  주 예 수의 은혜 로 i 

구훤받는 줄융 믿노라 하니 라 
12 온 무 리 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 i 

나님 이 자기 툴로 말미 암아 이 방인 중에 서 행하 ‘ 
신 표 적 과  기사 고하는 것율 듣더 니 

13 말올 마치 매 야고보가 대 답하여 가로되 형 ! 
제 들아 내 말율 툴으라 ! 
1 4  하나님 이 처 읍으로 이 방인 중에 서 자기 이 

륨융 위 활  액 성융 취하시 려 고  저 희 릎  권고하신 l 
것융 시 므온이 고하였으니 

15 선지자틀의 말씀이 이 와  합하도다 기 록된 바 
16 이 후에 내 가  톨아와서 다윗의 무너 진 장 
막융 다시 지으며 또 그 퇴 락한 것융 다시 지 
어 일으키 리 니  
1 7  이 는  그 남은 사랍룹과 내 이 콤으로 얼 쩔  
옵올 받는 모 든  이 방인 돌로 주 활  찾거l 하 려  
함이 라 하셨으니 
18 즉 예 로부터 이 것융 알가l 하 시 는  주의 말 
씀이 라 

합과 같으니 라 
1 9  그러므로 내 의 견 에 는  이 방인 중에 서 하나 
님껴l로 톨아 오는 자들융 피 홉 게  말고 
20 다만 우상의 더 러운 것과 옴행과 목때어 죽 
인 것과 피 훌  멀 리하라고 편 지 하는 것이 가하니 
21 이 는  예로부터 각 성 에 서  모세환 전하는 자 
가 있어 안식얼마다 회 당에 서  그 글올 얽 융이 
니라 하더 라 
22 이 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가 그 중에 서 
사람올 핵 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육으 
로 보내 기 활  가결하니 곧 형 재  중에 인 도자인 
바샤바라 하는 유다와 실 라더 라  
23 그 편 에  편 지 활  부쳐 이 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 제 뜰온 안디옥과 수리아와 ‘

킬 리 기 아에 있 
는 이 방인 형 재 들에 게 문안하노라 
24 툴은족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랍룹이 우 리 의  
시 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 회 활  피롭께 하 
고 마음융 혹하재 한다 하 기 로  
25 . 26 사랍올 택 하여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 
의 이 릅융 위 하여 생 명융 아끼 지 아니 하는 자 
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용과 합께 너 
회에 게 보내기활 일 치  가결하였노라 
27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왈 보내 니 저 회 도  이 
일융 말로 전하리 라 
28 성 령 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둡  외 에  아무 
점도 너 회 에 께 지 우지 아니 하는 것 이  가한 줄 
알았노니 
29 우상의 제 물과 피 와  목매어 죽인 것 과  옵 
행융 멀 리 합지 니 라  이 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 
리라 평 안함율 원 하노라 하였더 라 
30 저회가 작벌 하고 안디육에 내 려 가  무 리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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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 후에 편 지 흘  전하니 
31  읽고 그 위 로한 말율 기 뼈 하더 라  
32 유 다와 실 라도 션지자라 여 러  말로 형 제 률  

권면하여 굳 재  하고 
33 얼마 었다가 명 안히 가라는 전송융 형 체들 
에제 받고 자기롭 보내 던 사랍률에게로 률아가되 
34 ( 없옴) 
35 바율과 바나바는 안디육에서 유하며 다수 
한 다른 사랍률과 합쩨 주의 말씀융 가르치 며  
전파하니 라 
36 수일 후에 바율이 바나바더 러 말하되 우리 
가 주의 말씀융 전한 각 성 으로 다시 가서 형 

1 .  c!l 환창의 액 샤척 의미훌 쩔명하라. 

제틀이 어 떠 한가 방문하자 하니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 리 고  가고 

1 자 하나 
38 바율온 밤빌 려아에 서  자기 률율 떠 나  한가 

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 한 자활 데 리 고  가는 것 
이 옳지 않다 하여 
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 차  갈라서 니 바나바는 

마가훌 데 리 고  배 타고 구흐로로 가고 
40 바율온 실 라홉 택 한  후에 형 쩨 룹에 게  주의 
은혜에 부탁합융 받고 떠 나  
41 수리아와 킬 리 기 아로 다녀 가며 교회 틀율 굳 
재 하니 라  

� ( 1 )  초 대  교회률이 가지고 있 던  문체틀융 해 결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 는  결롬을 얻기 
위 해  의 견융 수렴한 척초의 회 의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다. 

(2) 이 회 의 의  주요 안건은 구원에 있어서 종교척 의식 이  차지 하는 중요성에 판한 것이다. 
(3) 록 선민 의 식 이  루철한 유대 언틀은 누구를 막롱하고 할혜륨 받아야 구훤이 었다고 하 

였다. 
(4)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율이 1차 전도 여행의 결파 이방언틀에게도 하나님께서 구훤율 

허 락하셨다는 것융 인정할 수 없어서 문제롤 쩨 기 한  것이다. 
(5) 본래 이방인의 구원은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 (참조， 창 22: 18 ;26 :4 ;28 : 14 ; 사 49 

:6 ;55 : 5-7 ; 습 3:9. 10 ; 속 8:22) . 그것은 유대언의 손으로 개종시 키 께  될 것이 전쩨되 었  
다(마 23: 15) . 

(6)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융 위해 이스라엘만 택하셨다는 쟁각에 사로참핵 
있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교회에 틀어오면서 유대인보다 많아지 고 그로 인하여 기 
독교 도댁 기준이 약화될 것율 우려하였다. 

(7) 그렇지 만 중요한 첩은 유대언틀에 께 믿옴으로 구훨율 얻는다는 이 신  득의 (以信得羅)
사상이 매우 약했다는 떼 었었다. 

2 .  c!1 예루살햄 총희 얘 대 하여 셜명하라. 
lÃ1 ( 1 )  이 것옹 A. D. 49년 이 방인툴융 교회로 받아률이는 문제룹 결정하기 위 해  예루살햄에서 

모였먼 회 의에 불여진 명 청 이 다. 
(2) 이 회 의 에  판한 성 경 의  근거는 본장의 내용 (1-29철) 과 칼라디아셔에 었다(갈2: 1-10) .  
(3) 이 런  회 의 가  있 게  된 직 첩 척 인  훤언온 바나바와 바울의 천 도  활동의 결과률 시 기 한  유 

대 인틀 때문이 었다. 
(4) 그리고 더 깊은 의미에서 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언하여 모든 자 

에 게  구훤의 길율 열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있어야만 할 필연의 결파였다. 
(5) 그러나 이 회 의 의  결과로 믿옴으로 구원올 얻는 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이 없다는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이 언청올 받았다. 
3 .  c!l 예쭈살행 총회 얘 판한 두 생 갱 귀 철 (1-29철 ; 갈 2 : 1-10) 옵 훈석 하라. 

lÃ1 ( 1 )  이 두 귀철은 바율이 전도한 것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 예루살햄 에 모인 회 의가 있었 
음을 보여 준다. 

(2)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귀철 사이에 서로 초그만 차이점 이  있옴올 발견할 수 있다. 
(3) 먼저 발견하는 차이청은 바율의 예루살렘 방문과 관계가 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개종한 뒤 두번째 방문할 때 이 회의가 있었다고 한 반면， 본서에는 세번째 방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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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 어  있다(첫째. 9: 26 ; 둘째. 1 1 :  30 ; 12 : 25) • 
(4) 그리고 두번째 차이는， 갈라디 아서에는 하나님의 지 시 에  의 하여 바율이 예 루살햄 에 갔 

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본서 에는 안디욕 교회가 그률 파송했다고 기록되 어  었다. 
(5) 그러나 칼라디아서가 본서와 같이 예루쌀햄 회 의 에  관하여 분명하재 기술하고 있지 않 

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갈라디아서는 회 의 가  이루어지 기 직 전에 기 록되 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그래서 이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쩨 1 차  전도 여행 시 남부 갈라디 아 지 방에 껄 립 환  교 
회 들에 게  기록한 편지 이 며， 예 루살댐 공의회 가  모이 기 직 전에 안디욱에서 기룩되 었다는 
(K. Lake， V. Weber， W. M.  Ramsay， C. W. Emmet， F. C. Burl이tt 동) 주장이 다. 

(7)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와 본장은 예루살렘 총회 개최와 멀첩 한 판계가 었으나 동일한 
내용은 아니라고 결론올 지율 수밖에 없다. 

4 .  c!l 유대 언틀의 의 식  강숙이 햄리 내 련  사장윤 무엇언가 ? (1철) 
fÃ1 (1 )  그들은 모세의 율법올 따라 할폐률 받지 아니하면 구원올 얻지 못한다는 사상에 젖어 

있었다. 
(2) 할혜 ( Circumcision) 의 기원온 하나님쩨서 언약의 표정으로 아브라함에 게 명 령하신 사 

건으로 볼 수 었다(창 17 : 10- 14) .  
(3) 그러므로 이 의식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엄올 뜻하는 표정 으로 사용되 었을 뿔이 다. 
(4 ) 그러나 시 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사랍틀은 이 의식 의 충심 사상올 상실하고 형 

식 에  얽 매 이 게  되 었다. 
(5)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자틀은 할혜의 참의미흘 알려 주려고 큰 노력윷 하였다 (참조， 

햄 4 :4) . 
(6) 바울도 활혜의 사상올 지 적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할혜 때문이 아니 라 하나님 의 약속 

의 신설성용 믿는 아브라함이 갖고 었던 믿음 때문이 었다고 하였다 ( 참조， 홈 4 :9- 13) . 
(7) 결국 유대인들은 이 사상올 이해하지 못했기에 이방인들도 할례룹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하였는데 그리하여 심 지 어  할혜당도 조칙 되었던 것 이 다. 
(8) 종교란 본래 내척으로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많은 사상척 혼란과 교회의 

부패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9) 이 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다. 교회에서 지 나치재 외 객 인  것올 중요시 하므로 

주께서 근본척으로 원하시는 문쩨들올 간파하게 되는 수가 많다. 
”이 간단한 예로 강대상올 화려하게 장식하는 얼이나 교회 건물만 많은 돈올 틀여 거 대하께 

세우는 일 동에 정 신을 집중하므로 교회 주변에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홍당하는 사 
랍틀올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11) 주쩨셔는 이 런  자들에 대하여 회 철한 무덤 이라 책망하시 면서 (참조. 23:3 ; 마 23 : 2η 그 
틀이 받아야 할 심판올 예고하셨다. 

5. c!1 휴벼 언툴의 추창융 틀제 된 바율과 바나바는 어 면  태도률 보 였는가 ? ( 2a철)  
IÃ) ( 1 )  두 사도는 율법과 복읍의 깊은 관계률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틀파 극심한 변론 (辯論)

율 갖재 되 었다. 
(2) 이 런  문제의 쩨 기  (提웰) 는 예루살햄에서만 있었옵이 분명하다. 
(3) 그 중거로 고넬료와 그의 가속틀이 베드로의 가르첨융 듣고 세 확l훌 받았올 때에도(10 : 

47. 48) 할혜훌 강요받지 않았고. 안디옥파 갈라디아의 이 방언뜰도 활혜롤 받지 않고 교 
회 에  틀어왔다. 

(4) 성 도들은 진리 의 수호률 위 해  싸울 의무가 있다(유 1 :3) . 그래서 바율과 바나바도 유 
대인틀과 변론율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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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편 이 와  같은 문쩨에 있어서 뼈드로는 유대주의자틀 앞에서 우유 부단한 태도훌홍 보 
였다 (갈 2:  12) . 

(6) 이 것은 팔 이 방언툴율 그리스도언으로 인청하지 않는 것이 되 고  믿옵으로 구원율 받는 
다는 그룹의 가르첨융 스스로 부인하는 모순이 된다. 

(7) 이 렇재 충요한 문쩨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롤 면책하고 그의 행동융 외 식 이 라고 묘사하 
였다 (갈 2: 11 12) . 

6 . c!l 야 빵언의 국펴 영 업 (迎入) 훌쩨로 논란이 있자 에 형께 쳐 려 하기로 하였는가 ? (2b컬) 
� ( 1 )  이 문쩨륨 처리하기 위 해  바옳파 바나바와 몇 사람올 예루쌀햄에 있는 사도와 장로률 

에 께  보내 해결하기로 하였다. 
(2) 이 렇게 중요한 푼쩨률 개교회에서 처 리 활  수 없었다. 물론 안다욱 교회에 유농한 사랍 

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3) 이 것은 옴 교회가 결청해 야  활 문쩨이 기  때문에 당시 교회의 중심지 였먼 뼈루살 햄 으로 

상청 (上種) 된 것 뿔이 다. 
(4) 예루살햄온 열 한 사도률이 북옵율 전할 때 충심지 가  된 곳이 었다. 그곳융 기점으로 여 

러 지 역에 복옴올 천하고 다시 그곳으로 톨아왔기 때품이다. 
(5) 현대의 교회도 이처 럼 각 교회와 영 척 언  교류가 있어야 한다. 자신 외에 아무것도 언정 

하지 않는 독션은 오히 려 진리률 왜곡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뿔이다. 
7 .  c!l 그물운 빼루찰행으로 향하면셔 어 현  얼용 하였는가 ? (3철) 

� (1 ) 그들은 예루살랩으로 가는 도중에 베니 게와 사마리아륨 지 낱  때 그곳 교인틀에 게 이 방  
언틀이 주께로 톨아온 사실융 전하였고 그틀은 그 보고로 언하여 크게 기빼하였다. 

(2) 뻐니게와 사마리아 지 역  교회들은 스데반의 죽읍의 결파 헬라 지 역  션교로 나타난 멸매 
였다 (8: 4-25; 11 :  19) . 

(3) 따라셔 이 방인률이 유대교에 헨신하지 않아도 그리스도훌 믿는 믿옵으로 신자가 될 수 
있었다. 

(4) 두 사도의 이 런  행 동은 변롤 때문에 초신자의 신앙이 약화된 것융 걱 청 하여 그들의 믿 
옵이 용바른 것임율 알려 주려는 의도에서 행 한  것이었다. 

(5) 어 떤  어 려울 환경에서라도 진리률 사수하고 그것율 다를 사랍들에 께 전하려는 두 사도 
의 태 도는 오늘날 목회 천션에서 활동하는 자틀에께 귀감이 된다. 

8. 힘 빼루살햄 얘 셔  바나바와 바옳의 보고애 대 하여 풍척한 차률은 누구인가 ? (4， 5철) 
� ( 1 )  그들은 한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으나 지 금은 그리스도률 믿는 자틀이었다. 

(2) 그틀의 주장온 이 방인에게도 할례률 주고 모세의 율법융 지키도록 명하는 것 이  마땅하 
다는 것 이었다. 

(3) 이들의 주장온 바율과 함쩨 었던 빵라인 디도훌 마옴에 두고 한 말이 었다 (갈 2:  1. 3) . 
(4) 그렇지 만 바율이 그와 동행한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된 융법척 의 식 의  편협성올 알려 주 

기 위 한  실 혜  (寶例) 로 보여 주기 위합이었다. 
(5) 그리스도활 영 첩 환  자툴온 옛 사랍율 버려야 합 (앵 4 : 24} 에도 활구하고 파거의 것에 너 

무 연연하므로 복옴융 받은 참돗융 망각하는 수가 많다. 이것올 항상 조심해야 한다. 
9. 힘 빼루살행 빼셔 뻔롤야 었용 혜 컬갱척 언  발언옳 한 사랍옹 누구언가 ? (7컬) 

rAJ ( 1 )  그는 쩨드로였다. 
(2)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많은 사랍들이 각자의 주장올 토로했올 것이다. 그러나 누가는 

그물의 발에 큰 비중용 두지 않었다. 
(3) 그것은 누가가 공식척 인  발언자툴， 측 사도나 장로틀의 견해륨 존중했고 륙히 베드로의 

견해률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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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실 이 때  이 미  베드로는 예루살댐 의 주요 인물이 아니 었다. 이 때는 야고보가 감독의 
역활융 하고 있었다 ( 참초. 12 : 17) . 

(5) 그렇지 만 베드로는 유대인 전도의 주동 인물로 혜루살햄 교회에 영 향력 이  있었고 또한 
책 임 도  었었다. 따라서 베 드로는 감독자가 아닌 전도자의 입 장에 서  발언율 하였다. 

10. c!1 뼈드로의 합언 요지는 푸엇인가 ? (7- 11철) 
� ( 1 )  그는 자신이 이 방인틀에 게  말씀올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움을 갖게 한 것 이  결코 자 

신의 농력에 의 한  것이 아니 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께 훤언이 었 

다고 하였다. 
(2) 따라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올 받는다는 원리에 대하여 반롬올 펴는 행 위 는  곧 하나 

님율 시 험 하는 행 위 가  된다고 하였다. 
(3) 결국 이 와  칼은 발언은 이방인들에 게 접근하여 복읍융 전한 바울의 멀어 결코 하나님 

의 뜻에 위 배 된  것이 아니 라는 긍정 발언이었다. 
(4) 안디욕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 방인과 합쩨 앉았던 자리률 피 하는 실수룹 범 한  베드로 

가 이쩨는 자신의 찰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또한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분별 
력도 갖게 되 었읍융 보여 준다. 

(5) 신앙인들에 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인청하는 데 었다. 쩨드로도 과거 
의 질수률 언청하고 이재는 어떤 지 척 도  두려워 하지 않고 완전히 변한 자신융 드러내 
었다. 

11 . 힘 때드로는 이 방안률빼 게  휴대 언과 창윤 의식 (嚴式) 융 강요하는 갯옹 푸엇콰 갈다 
하였는가 ? (10컬) 

fÃl (1) 그것은 첫 째， 하나님융 시험하는 것이고 툴째， 조상틀도 때지 못한 멍 에 롤  이방인에게 지 
우려 하는 것 이 라고 하였다. 

(2) 전자는 메 시 야룹 통한 인류의 구원 약속올 믿지 못하는 것 이 며， 후자는 자신도 감당하 
지 못한 것올 남에 게 강요하는 부도덕 한 소치 이 다. 

(3) 이 런  말올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었번 상황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희 생  
의 결 과  최에서 해 방되 었다는 사실올 알지 못했기 때문이 다 (참초， 마 11 : 29) • 

(4 ) 현대의 교회는 륙히 외 척 인  표현에 론 비중율 두기 때문에 숨은 기도와 구제， 봉사보다 
는 많은 현금이나 눈에 띄는 행위에 큰 판섬올 나타내는 얼이 종종 었다. 

(5) 물론 그런 행 위 가  반드시 버 성 경 척 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 무  지나쳐 과거 
의 바리새언틀과 같이 그런 형 태 의  신앙 태도가 참된 그리스도언의 모습인 것으로 오 
해 하도록 만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 야  활 것이다. 

(6) 이 련  자틀에 대하여 ‘남의 눈의 티 는 보면서 자기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 는 주 
의 교훈 (마 7:3-5} 이 척 절하다. 

12 . C!1 빼드로가 주창한 말의 컬룡운 푸엇 언가 ? (11 철) 
lAl (1) 베드로의 결론은 이 방인이나 유대 인이나 동얼하재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 

실이다. 
(2) 인간의 유얼한 구원 수단온 ‘주 예수의 은혜’ 인패 그 은혜는 율법의 준수에서 오는 것 

이 아니다. 
(3) 구약의 옛 언약에 있어 서 도  구원의 수단은 율법 이 아닌 복옴 곧 메 시 야  약속이 었다. 이 

약속은 우리에 게 가벼 운 멍 에 를  주었는데 (마 11 : 30) 그 멍 에 는  곧 그리 스도 예수를 믿 
는 믿융이 었다. 

13. 팅 때드로의 충언이 팔난 후 챙충륜의 반웅윤 에 며 했는가 ? (12철) 
lAl (1 ) 챙충틀운 베드로의 말에 반대할 수 없었고 단지 그의 뒤활 이어 전도 여 행 의  결과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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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말융 툴었다. 
(2) 베드로의 변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기에 그 말에 대 하여 반 

박할 수 없었고 첨묵만이 계속되 었다. 
(3) 베드로의 변론융 통해 힘 올  얻은 바나바와 바옳은 다시 하나님 의 놀라우신 표적과 기사 

가 나타난 것올 중거하며 그들의 사역이 결코 언간의 힘 으로 이룩된 것 이  아님올 다시 
역껄하였다. 

(4 )  이 부분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변론의 천환첨 이 되었다. 왜 냐하면 이 방  전도 
의 성 공은 바나바나 바옳의 성공이 아니 라 하나님께서 그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뒤 에  
서 역사해 주셨으므로 예 루살햄 의 청충들도 그 사실융 시 언하게 되 었기 때문이 다. 

(5) 진 리 의  힘 이  무한하다는 것은 이 귀철을 흉해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 
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방에서 엄습하는 사단의 쩌 력틀융 몰리 쳐야 환다 (참초， 앵 6 : 
10-20) . 

14. 흩 빼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빠}옳의 주창에 대 하여 야고보는 무엇융 근거한 보죠 갤명 
옳 하였는가 ? (13， 14쩔) 

lAl (1)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 방인 충에 당신의 액생율 택 하신 사실이 그 당시에 갑자기 생 
긴 일이 아니라 이 미  예 언자들에 의 하여 기록된 것의 성 취였다고 말하였다. 

(2) 베드로와 두 사도의 변 롱융 긍정 하며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 부률 당신의 백성’ 올 언 
급할 때 〈라오스〉 라는 단어률 사용하였다. 

(3) 이 단어는 ‘하나님의 팩성’ 에 대한 특 별 한  명 칭으로 히브리어 〈암〉 에 해 당된다( 참조. 
창 1 1 : 6 ; 민 21 :29 ; 사 2 :3 ; 왕상 8 :43) • 

(4) 그리스도인들이 점 차  중가하므로 하나념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 던 
일이다. 그런데 혹자는 바리 새인들과 같은 이 기주의 가 팽배하여 그런 일올 못마땅하게 
여 기 는 경우틀이 었다. 

(5) 그러 나 각 개 인은 다른 것보다 먼저 나률 위 해  희 생 하신 그리스도룹 발견활 때 야고보 
의 말이 어떤 의 미 가  있는지 알게 된다. 

15. 힘 야고보가 중거로 언용한 말쯤운 푸엇언가 ? (15-18컬) 
(Ã1 ( 1 )  그가 인용한 말씀은 아모스 션지자의 빼언으로 (암 9 : 1l 12) 이 말씀융 인용함으로 이 

방인의 회 섬 에  대 한  논쟁을 종말롬적인 측면에서 이 해 시키고자 했다. 
(2) 륙히 이사야는 이 방인들이 구원올 받아도 본래 자기들이 가지 고 있던 민족성은 바해지 

않을 것이 라고 하였다 (창조， 사 2:4  ; 25:6. 7) . 
(3) 결국 이 예 언은 메시야이신 예수 그리스도째셔 재 립하여 통치하실 때 그분이 모든 인 

류 가운패서 택 하신 당신의 자녀롤 불러 쩨우실 것융 가리킨다 ( 참조， 계 5 :9. 1이 . 
(4 ) 야고보의 이 런  보완 껄명온 편협 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물에 게  일칩 (一針) 윷 가 

한 발언이 었고 하나님의 사상융 잘 표현한 내용이었다. 
(5) 그러 므로 우리가 말씀올 접할 때 건성으로 보지 않고 자세히 살핀다면 서로 연관올 맺 

는 말씀들올 통하여 (참조. 사 34 :  16) 진리를 바로 알게 될 것이다. 
16. c+l J호죠 셜명융 마천 야고보가 컬폰척요로 제안한 말윤 어 현  내 용인가 ? (19， 20컬) 

� ( 1 )  야고보는 이방인들 중에 개종하는 자들올 율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괴롭히 지  말고. 이교 
도들의 저급한 태도를 버 리 고  유대인들의 높은 도덕률에 따르도록 격 려 하는 편지를 쓰 
라고 하였다. 

(2)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구원의 도障)와 교쩨의 조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게 동일해 
야 한다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온혜는 모든 자들에 
게 동일하기 때문이다(룹 3:22;  10 : 12) . 



13-23절 187 

(3) 그러 나 야고보는 이 방인들이 그리스도률 영첩하고도 자신들의 옛 모습올 버 리지 않는 
실수 (참초， 앨 4:22) 에서 혜어날 수 있도록 편지률 쓰자고 쩨안하였다. 

(4) 야고보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올 해야 하는지 찰 화악하고 있었다. 어 떤  율 
무륨 씌우기 보다 그들이 신앙척으로 성숙하여 스스로의 걸율 결을 수 있도록 언도해 야  
활 책 임과 의 무가 있읍융 가르쳐 주었다 (창조. 2:42-47 ; 시 133 : 1-3 ;  고전 12 : 25 ;  뻗 전  
3 :8) • 

17. ct1 야고보가 각 생 에  훨치하기훌 요청 한 이휴는 푸엇 안가 ?  (21 철) 
[ÃJ ( 1 )  이전부터 각 성 의  회당에서는 안식 얼마다 모세의 글올 전하는 일 이  있었기 때문이 다. 

(2) 이미 앞철 (20절)에서 야고보가 언급환 내용들은 이 방인들이 모세 율법 의 얼부를 지 킴  
으로써 유대인들과의 교체롤 나누게 하려는 데 목적 이 있었다. 

(3)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방인들도 그와 같은 것들올 찰 알고 있다고 믿 고  더 이 상  
의 낯선 것 융  명 령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4) 그렇게 합으로써 논쟁 의 불씨가 된 이 방인의 교회 영 업  푼제는 자연히 해 결되 고  유대 
인파의 화합도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국 이 문제는 구원을 위해 합례가 필요한가 효}는 문재와 교회 내에서 이 방인과 유대 인 
의 친교활 위 해  이 방인틀의 판습올 일부 제재하는 것 이 두 가지 였다. 

(6) 그충 전자는 부결되 었고 후자는 이 방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에 판해 남의 양섬과 자 
유륨 어 떻 게  간섭 하느냐는 결론으로써 그 제 의 가  가결되 었다. 

(7) 이 때의 중심 문제는 신학적 대 립 이 라기 보다 교회 내의 화합에 초첨 이 맞추어졌다. 
(8) 오놀날에도 교회의 볼일치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로 표면적으로는 어떤 교리적 인  이유 

가 동장하지 만 실쩨로는 인간척 인 관계에서 서로 용서 하고 양보하는 사량이 없기 때 
문에 생 겨나는 것이다. 

18. 힘 예루살햄 총회의 가철 (可決) 사항융 천하기 위 혜  안다육요로 파송발윤 자룹윤 누구 
언가 ? (22철) 

[ÃJ (1 )  예루쌀댐 의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올 통행 할 자로 유다와 실라를 돼하 
였다. 

(2) 유다는 바사바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댐 공의회의 결의 사항융 안디옥에 전해 주는 일에 
동참한 자였다. 

(3) 그의 인물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으나 가릇 유다 대신 사도의 직율 위 해  추천받은 바사 
바라고 하는 요셉 (1 : 25) 의 형 쩨 인  것 같다. 

(4 ) 실라 (Silas) 는 예루살햄 교회 의 유력 인물이 었고 얘I루살랩 총회 의 결의 사항올 전해 
주기 위한 통행자였다. 

(5) 그는 로마식 이릅인 ‘실루아노’ (살전 1 :  1) 라는 이명 (異名) 융 가진 것으로 보아 로마 
의 시 민이었을 것이다. 

(6) 한편 그는 마가의 문제로 바올파 바나바가 갈라선 뒤 바울의 두번째 천도 여 행 의  동반 
자가 되었다 (36-40절)  • 

(7) 그는 베뢰아에 서  잠시 뒤에 남았으나 (17 : 14) 고련도에서 다시 바율과 합류하여 디모 
데 와  함께 전 도흘 하였다 (18 : 5 ; 고후 1 : 19 ; 살전 1 : 1 ; 살후 1 : 1) . 

(8) 또한 그는 베드로전서률 소아시아의 교회에 전해 준 실바누스 (맹천 5 :  1 1) 인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롤 신실한 사랍이 라고 하였다 (뻗전 5: 12) . 

19. 힘 예쭈찰햄 총회의 컬의 샤빵훌 천활발는 대 상윤 누구언가 ? (23컬) 
[ÃJ (1) 안디육과 수리 아와 걸리 기 아에 있는 이 방인 형쩨들이었다. 

(2) 이 내용은 당시의 교회 지도자틀이 안다옥과 다소와 나머 지 킬 리 기 아， 수리아 지방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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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사역 확장을 위 한  지 역으로 간주했옴율 보여 준다. 
(3) 한편 그들에 대 한  품안 인사는 쩨속척 인  표현 용어 〈카이혜언〉 융  사용하였는데 이 는  매 

우 폭이 한  표현이다. 
(4) 신약에서는 본철과 약 1 : 1의 두 군데만 사용되었다. 이 련  표현용 혈반인물이 명상시에 

쓰는 말이고 기독교인률은 그툴 나홈의 톡혹한 표현 방식이 었었다. 
20. 밍 빼푸찰햄 빼셔 안다육요효 확총환 자률의 위치는 에며했는가 ?  (24-27철) 

lÃl (1) 그률은 빼루찰햄 교회가 만장 얼치로 가컬하여 파송환 자툴로서 변론의 결과률 전해 
주는 자물이었다. 

(2) 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육융 방훈한 자톱이 문쩨륨 얼으줬기 때문에 (창조. 1철 ; 칼 2: 4 ;  
5 :  12) . 이 번에 파송한 차률용 완천히 언청된 차룹엄율 명백히 하였다. 

(3) 그래서 그틀은 이전에 방문했먼 자즙이 일으킨 문체훌 바로참는 륙벌한 임무훌 말았다. 
(4) 찰못된 것융 바로잡는 것용 매우 어 려용페 쪽히 진리률 가르치는 문쩨에 있어서 는  더 

욱 어 렵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홉 바로 가르치고 준수혜야 활 문 책 임 이  었다 (참조， 
마 28 : 18-20 ;  덤후 2 :  1， 2) . 

21. 힘 빼푸찰행의 철의 사항훌 에현 내용언가 ? (28， 29철) 
때 ( 1 )  예루살햄 총회는 충요한 사항 이외에 욕별한 것으로 이방언틀에께 정융 지 우려 하지 않 

는다는 것을 결의 하였다. 
(2) 흑 이 것은 교회가 생 령 의  도구로써 담당하는 역 할율 매우 강죠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 

에 그물온 ‘성령과 우리는’ 이 라고 서두훌 연 것이다. 
(3) 결의 사항은 20철의 반복이므로 (Q) 16융 합초하라. 
(4) 본철의 내용온 교회의 일이나 사랍률의 일융 주판하시는 분이 성 령 이시며 그분의 역 할  

올 흉하여 진 리 률  융바르게 깨달융 수 있융융 가르쳐 준다(참조， 5:32 ;요 16: 13 ;고천7 
:40) . 

22. c+l 생 령 의  언도률 화라 철청펀 샤빵용 이 항앤 신차률얘쩨 에며한 명향옳 추었는가 ? 
(30-35철) 

lÃl (1) 그 소식올 천해 받용 안디육 교회의 성도률은 기뽑융 얻었다. 
(2) 그 소식 뿐 아니 라 통행한 자률의 사역용 성도률에게 큰 휘얀융 주었다. 
(3) 인간의 이 성 이 나  전풍에 따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철청된 사항은 이 처 렴  섬 

령올 부드럽재 하며 온혜로풀 컬과륨 만든다. 
23. 때 llt융윤 바나삐}에채 푸엇융 쩨안하였는가 ? (36컬) 

뼈 ( 1 )  수얼 후에 바율올 바나바에께 1차 여행 시 복융율 천했던 각 성율 방문하여 그틀융 툴 
아보자고 쩨안하였다. 

(2) ‘수얼 후’ 란 막연한 시 간의 청과훌 가리키는 말이므로 여기서는 론 의미가 없다. 
(3) 이 미  안디옥에는 교샤와 천도자들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바율은 이 방  쩨계에 껄 립 한  교 

회률 걱 청 하게 된 것이다. 
(4) 이 말에는 처옴 신앙용 갖기 시작한 자틀에 대 한  바울의 판심이 찰 나타나 있는데 (참 

조， 고후 1 : 14 ; 살전 2:7， 8 ;3 :5-8) 바율의 이련 모습은 사량이 없다고 표현되는 오늘날 
교회가 본 받아야 할 대표척 모습이 다. 

24. 11 바나바와 바율이 푸엇 빼훌빼 의 천  차이훌 보에쩌 되 었는가 ? (37-39a쩔) 
lÃl ( 1 )  1 차  전도 여 행율 했던 지 역의 교회률 다시 톨아보는 데는 의 견이 일치되었으나 바나바 

의 생철인 마가 요한파 다시 통행하는 품제로 언하여 의 견  차이가 생 기 께  되 었다. 
(2) 바나바는 마가와 다시 통행하기홉 원했으나 1차 여행 시 밤빌리 아에서 스스로 톨이간(13 

: 13) 행 위  때문에 바윷이 허 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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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울은 밤빌리 아에서 귀환한 마가의 행동울 청 당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4 ) 그러나 바나바는 그의 유순한 성격 탓도 있겠으나 그의 사촌의 자질융 키워 주기 위 한  

보살핍 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5) 모두가 합력하여 얼율 추진하였다면 아륨다운 열매틀이 맺혀졌을 것이다. 그러 나 훗날 

마가의 좋은 면은 충분히 개 발되었고 (참초， 골 4: 10 ; 덤 후 4 :  1 1 ; 몬 1 : 23) 하나님쩨서는 
이 얼올 통하여 선한 결과툴 만드셨다. 

(6) 측 바울올 통한 하나의 전도단이 두 개의 전도단으로 나뷔어 바옳은 그의 고향으로 돌 
아가 전도 활동융 했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쩨 고향인 구브로에서 전도 사업융 쩨 속하 
였다. 

(7) 그리스도롤 위 한  사역율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관계률이 생기지 않고 평 안한 가운데 션 
한 결과들이 맺혀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융지 라도 하나님쩨서는 당신의 사역 이 째 
어 지 는  결과가 생 기 도록 방치 하시지는 않는다. 

25. 띤 투 샤도의 의 견  차야는 어 떤  컬확훌 가져왔는가 ? (39b-41 컬) 
fÃ) ( 1 )  그 의 견  차이는 함께 얼하던 동역자의 사이률 갈라 놓는 결과륨 가져왔다. 

(2)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새 동역자로 실라륨 택 하여 수리아와 킬 
리 기 아로 다니며 각 교회률 권면하며 굳센 믿읍올 갖도록 격 려 하였다. 

(3) 바울이 동역자로 설라룹 택환 것온 그의 능력과 자질율 인정 했기 때푼에 가놓했으리 라 
고 본다. 

(4) 먼저 실라가 예루살댐 교회 의 교인이라는 점 과  또한 로마의 시 민 이 었다는 정 이  를 동 
기 가  되 었다. 

(5) 그 유익은 실라가 예루살댐 교회 의 지 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지 역에서 예 루살햄 총회의 
결정올 권위 있게 전할 수 있었다는 챔 이  그 하나이고. 두번째는 벌립보 감옥에서 로 
마의 시 민이 었기에 난국율 극복활 수 있었읍올 볼 때 알 수 있다 (참조. 16 :37- 40) . 

(6) 그 뿔 아니 라 실라는 션지자였고 (32철)  헬라어를 찰했으며 (22. 32철)  서 기판으로서도 
매우 유놓환 사랍이 었던 듯하다 (참조. 살천 1 : 1 ; 살후 1 : 1 ; 뻗전 5: 12) . 

(7) 하나님쩨서는 이 런  일율 홍하여 션한 목적올 이루셨는데 나누어 진  사랍틀 각자훌 통하 
여 당신의 모든 목적융 성취하셨다(참조， 룹 8 : 28) . 

본장의 요절 

‘저흐|가 작별 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홉 모은 후에 

편지훌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옳 기뻐하더 라 ’  (30. 31절 ) . 



처� 16 창 소 아시 아와 유 렵 을  향한 
바울의 2 차  전도 여 행  ( 1 ) 

단확구붐 1. 4 바물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딘|훌 만나다 / 5 밟마다 부흥하는 교회틀 / 6. 10 성명의 섭리때| 

의빼 아시아011서 휴럽으로 복용 전파지가 변경되다 / 11. 15 빌립보에서 믿용의 젓 얼매 루디아홉 얻다 / 

16. 18 점장이 여인물 고쳐 주다 / 19. 14 바률과 실라가 루록되다 / %5. %6 감목에서의 기도와 잔송이 가 

져다 준 기적 / 훌'1. 34 (!암와 그 가촉에게 북몸훌 전하다 / '5-‘40 바물과 싫라까 벌립보홈 떠나다 

1 바율이 더 베와 쭈스드라에 도 이 르매 거 기  
디모데 라 하 는  제 자가 있으니 그 모천온 믿는 
휴대 여 자요 부천흘 멜 라인 이 라  

2 디 모데 는  푸스드라와 이 고니온에 있는 형 
쩨 툴에 게  청 찬받는 자니 

3 바융이 그용 데 리 고 떠 나고자 할새 그 지 
경에 었는 유대언융 인하여 그훌 데 려 다가 활 
혜훌 행 하니 이 는  그 사랍흩어 그의 부천온 옐 
라인인 출 다 앓이 러 라  
4 여 러  성으로 다녀 갈  때 에  예루쌀햄 에 있는 

사도와 장로활외 작청 한 규혜홉 저 회 에 제  주어 
지 키 께 하니 
5 이 에  여 러  쿄회 가 믿융이 더 굳어 지고 수 

가 날마다 더 하니 라  
6 성 령이 아시아에셔 맙 촬융  천하지 못하께 

하시 거늄 후L쭈기 아와 칼라디 아 땅으로 다녀 가 
7 무시아 앞에 이 르러 비 투니 아로 가고자 얘 

쓰되 예 수의 영 이  허 락지 아니 하시는지 라 
8 무시아촬 지 나  드로아로 내 려갔는데 
9 밤에 환상이 바옳에 재 보이 니 마재도냐 사 

람 하나가 셔 서  그에 게 청 하여 가로되 마쩨도 
냐로 건너와서 우 리 홉  도우라 하거늄 
10 ut율이 이 환상융 본 후에 쭈리가 곧 마제 
도냐로 떠나기홉 힘 쓰니 이 는  하나님 이 저 사 
랍률에 게 북융융 전하라고 우리왈 부르신 출로 
인 정 함이 러 라  
” 드로아에서 때 로  떠 나  사모드라재로 칙 행  

하여 이 흘낱 네 압볼리로 가고 
12 거 기 서  벌 렵 보에 이 르니 이 는  마재도냐 지 

경 첫 성 이 요  또 로마의 식 민지 라 이 성 얘셔 수 
얼융 유하다가 
13 안식 얼 에  우 리 가  기도처 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 기  앉아서 모언 여자률얘 제 
맙하더 니 
14 두아디 라 성의 자주 장샤로서 하나님융 공 

경 하는 후디아라 하는 한 여 자가 틀었는데 주 
쩨셔 그 마용융 멸어 바율의 맡융 청종하게 하 

신지라 
15 져 와  그 칩 이  다 셰 혜홉 받고 우리에 게 청 
하여 가로되 만일 나훌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률어 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 게  하니 라 
16 우리 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 하는 귀 신  

률련 여 종  하나흩 만나니 점 으로 그 주 인들을 
크께 이 하께 하는 자라 
17  바율과 우리률 쫓아와서 소리 질 러  가로되 
이 사랍들은 지 극히 높은 하나님 의 종으로 구 
원의 길융 너회에 게 천하는 자라 하며 
18 이 같이 여 러  날융 하는지 라 바율이 심 히  괴 

로와하여 률이 켜 그 귀신얘 제 이 르되 예수 그 
리스도의 이 홉으로 내 가  네 게  명하노니 그에 게 
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 라 
19 총의 주인툴온 자기 이 익 의  소망이 끊어 진 

것융 보고 바윷과 실라률 참아 가지 고 저자로 
판원물에 게 팔어 갔다가 
20 상판톱 앞에 데 리 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랍 

들이 유대인 인데 우리 생율 심 히  요란케 하여 
21 로마 사랍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 치  
도 못활 풍 속올  천한다 하거놀 
22 무 리 가  일 제 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틀이 

웃융 찢어 벗기고 매 로  치 라  하여 
23 많이 친 후에 욕에 가두고 간수에 재 분부 

하여 든든혀 지 키 라  하니 
24 그가 이 러한 영융 받아 저 회 활  깊옹 옥에 

가투고 그 발율 확고에 든든히 채 웠 더 니 
25 밤중쯤 되 어  바울파 실 라가 기 도하고 하나 
님융 찬미하얘 최수률이 듣더 라 
26 이 에  훌연히 큰 지 진이 나서 육 터 가  용직 
이고 문이 곧 다 열 리 며  모든 사랍의 매인 것 
이 다  벗어 진지라 
27 간수가 자다가 째 어  옥문들이 열 린  것융 보 
고 최 수률이 도망한 출 쟁 각하고 검율 빼어 자 
결하려 하거늘 
28 바율이 크재 소리 질 러  가로되 네 몸융 상 
하지 말라 우리 가 다 여 기  있 노라 하니 



29 간수가 동불올 달라고 하며 뛰 어 들어 가  무 
서팎 떨 며  바울과 실 라  앞에 부복하고 
30 저 희 률  데 라 고  나가 가로되 선 생 들아 내 가  

어떻 게 하여 야 구원융 얻으리 이 까  하거늘 
3’ 가로되 주 예 수훌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융 얻으리 라 하고 
32 주의 말씀율 그 사랍파 그 집 에  있는 모든 

사랍에 재 전하더 라 
33 밤 그 시 에  깐수가 저 회 흘  데 려 다가 그 맞 

온 자 리 륨  씻 기 고  자 기 와  그 권속이 다 셰 혜불 
받온 후 
34 저 희훌 데 리 고  자 기  집 에  융라가서 음식융 

차려 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 융 믿 었으므로 
크게 기 뼈 하나 라  
35 날이 찌 매  상 판흘이 아전율 보내 어 이 사 

1 .  c!1 본장의 내 용올 간확히 설명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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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들융 놓으라 하니 
36 간수가 이 말대 로 바울에 게 고하되 상관률 

이 사랍을 보내어 너 회 활  놓으라 하였으니 이 
제는 나가서 명 안히 가라 하거늘 
37 바울이 이 르되 로마 사랍인 우리뚫 최 도  정 

치 아나하고 공중 앞에 서 때 리 고  육에 가두었 
다가 이 제는 가만히 우 리 활  내 어  보내 고자 하느 
냐 아니 라 저 회 가  친 히  와서 우리 훌 데 리 고 나 
가야 하리 라 한대 
38 아전 들이 이 말로 상판흘에 게 고하니 저 회  

가 로 마  사랍이 라 하 는  말융 돋고 두려워하여 
39 와서 권하여 데 리 고  나가 성 에 서  떠 나기 홉  

청하니 
40 두 사랍이 옥에 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 

어가서 형 제 툴융  만나 보고 위 로하고 가니 라 

(Ã) (1 )  본장에는 실라와 함쩨 떠났던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 행 의  초창기 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5 :36부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2) 18 : 22까지 계속되는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은 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긴 원 
정 (遠�) 이었으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읍의 포문올 전환했던 특별 한 여 행 이 었다. 

(3) 이 여 행  중 본장은 제 l차 전도 여 행  시 바울 자신이 뿌렸던 복읍의 열매 들올 확인하 
는 작업과 교회 의 놀라우리 만큼 급성 장하는 모습 및 벌립보에서 의  전도 내용이 기록 
되어 었다. 

(4) 더우기 이 여 행  중 그가 훗날 가장 사량하게 된 제자 디모데흘 만났고 빌 립보 감옥에 
서 최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간수률 개종시키는 놀라운 결실올 맺기도 했다. 

(5) 이 러한 모든 복옴 사역의 배후에 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깨 달올 수 없는 것 
까지 모두 책임지고 계시는 성 령 의  사역 이 있었음올 잊어서는 안 된다. 

3. g 바옳01 쩨 2차 전도 여 행 융  출발하는 과청 애셔 누구훌 만냈는가 ? ( 1， 2철)  
뼈 ( 1 )  바울은 더베룹 거 쳐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디모데룰 만났다. 

(2) 디모데(Timothy) 는 ‘하나님올 공경합’， ‘하나님 의 영예’ 라는 뜻의 이 릅으로 그의 부친 
은 헬 라언이고 모친은 유대인이 었다. 

(3) 그의 부친의 이륨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나 모친은 유니 게，  외 조모 (外祖母 ) 는  로이 
스로 언급되어 있다. 그는 두 사랍의 신앙척 영향올 크게 받았다 (20 :4 ; 덤 후 1 :5) . 

(4) 그는 어 려서부터 성경옳 가까이 했으며 (덤후 3 : 15) 루스드라와 이 고니온에 있는 그리 
스도인틀에 재 칭찬올 받올 만큼 성숙한 신앙 언격자였다(2철) . 

(5) 바울은 제 2 차 전도 여 행  사 그를 택하여 동행하도록 하였는데 그때 디모데는 헬라인 아 
버 지 의  영향을 받아 할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뜰과의 관 
계를 생각하여 그에 게 할례를 받도록 하였다(3절 ) .  

(6) 한편 디모데는 에떼소 교회의 책 임 을  맡아 (덤 천 4 :  12) 거 짓  교사들과 짜우고. 교회 의  
직 분자들올 선택하며 교회의 규칙율 재 정 하는 풍 교회 전반에 걸 쳐  영 적 인  지 도력올 

발휘 했다. 
(7) 그가 사도 대리와 같은 지 위 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직무에 관한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자로서 의 디모데률 매우 신임하고 있었다(벌 2 :  19-24) . 
(8) 그러나 그의 만년 (曉年) 에  관한 기록은 성 경에서 발견할 수 없다. 전설에 의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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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 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올 때 로마 황체 인 도미 티안(Domitian， 81-96) 에 의 하여 
순교당하였다고 한다. 

3. ct1 바옳이 다 모펙l 와  함께 전도 여행울 며 나기 전애 활혜률 행 한  이휴는 ? (3철 )  
fÃ) ( 1 )  디모데 의  부친이 헬라인이라는 사실율 모든 유대인룰이 다 알기 때문에 활례활 행 할  수 

밖에 없었다. 
(2) 물론 할혜가 15장에서 언급되었듯이 구원의 역사와 직접 판련된 사항은 아니 었다. 
(3) 그러나 디모데 가  할례륨 받지 않은 헬라인의 아들이 라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무관 

한 이 방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뜰에 게는 좋지 않은 인상올 주었던 것 같다. 
(4) 그럽에 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언인 모친과 외조모롭 통하여 유대식 교육율 받았올 뿐 아 

니 라  기독교로 개종 후에는 기독교의 교육올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기 
독교언이었다. 

(5) 따라서 바울은 그에 게 할혜훌 행 합으로 유대인물에 게  거 치는 장애 요소률 제 거 하였던 
것 이 다. 

(6) 이 런  행위는 바윷의 견해에 있어서 훌흉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곧 나쁜 유대인 
이 된다는 내용이 아님율 보여 준다. 오히 려 유대인의 뜻율 성 취 하므로 유대언틀올 그 
리스도에 재 인도하는 일에 도움올 주기도 했다. 

(7) 그렇지 만 바울은 회심한 이방언들에 게 유대인틀이 행하는 할혜와 유대의 율법은 강요 
하지 않고 그물이 물려받은 문화적 전통율 잘 활용하여 기독교 신앙이 더 아륨답게 결 
실율 맺 게  하라고 권면하였다(참조， 고전 7 :  17-24 ) . 

(8) 이와 같은 바율의 가르첨온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틀이 무엇융 
먼저 생각하며 어 떻 게  자신의 신앙율 성장시켜 나갈지에 대한 좋은 지 침 이  된다. 

4.  [!1 바율이 여 러  생홉울 다니면셔 푸엇윷 천 했요며 그 반웅윤 어 며 했는가 ? (4， 5철) 
fÃ) ( 1 )  그는 예루살햄 공의회에서 사도와 장로틀에 의하여 결정 된 사항올 전하여 지 키 게  하였 

는데 그 결과 여 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 지 고  성도들의 수자도 증가하였다. 
(2) 즉 바옳은 그의 동역 자 실라와 또한 디모데률 데 리 고  전도 여행을 떠 나면서 그가 방문 

하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결의된 규혜룹 가르치고 지 키 재  하였다. 
(3) 여 기 서  ‘규혜’ (헬，  도그마타) 란 혼히 권력자가 발표한 훈령 (참초， 17 :7 ; 녹 2 : 1 ) 이 나  

생 활  규범 (창초， 앵 2 : 15 ; 골 2 : 14) 율  의 미 했으나 본철에서는 예루살햄 공의회에서 마련 
한 기독교인들의 신앙 기준파 삶의 훤칙율 뜻한다. 이 ‘규혜 ’ 는  훗날 기독교의 교리 
(dogma)로 정착된다. 

(4) 이 ‘규혜’ 는 그 당시 개종한 이방 그리스도언틀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틀에 게 공히 융 
바른 신앙 기준올 마련해 주었으며 그 결과 그물이 예수는 믿지 만 무엇이 참된 것이며 
어떤 것이 창된 삶인지 몰랐던 답답함을 일시에 해 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창조， 골 2 :5) . 
뿐만 아니 라 이 러한 융바른 삶의 기준융 알재 된 그블은 척 극적 이고 살아 있는 신앙 생 
활올 하게 되 었으며 그로 인해 교회는 부홍의 시기훌 맞게 되었다. 

(5) 무엇이 진 리 이 며  어떤 삶이 바른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한 오늘날에도 교회는 성 경 에  
기 준하여 융바른 방향 제 시 률  해줄 수 있어 야 한다. 이 렇께 살아 있는 교회야말로 진정 
한 부흉율 이롤 수 있다. 

5. [!1 바울은 아시아훌 향한 천도의 꿈율 갖고 어 디까치 이르렸는가 ? (6- 8철 )  
lAl ( 1 )  바울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를 거 쳐  무시 아에 이른 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다. 그 

래서 무시아률 지나 드로아까지 내 려 갔다. 
(2) 브루기아 ( Phrygia)는 해발 900- 1000m의 고원에 위치해 었으며 서 남쪽온 비옥하고 북 

쪽파 동쪽은 고지 초원이 발달하여 목축에 척당한 곳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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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루기 아 서 쪽에는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되 었던 히 에 라볼리 ， 골로새 ， 라오디 게 아  둥의 
여 러  성 읍이 있어서 브루기 아에 상당한 영 향력올 미 쳤다 ( 참조， 골 4 : 13， 16 ; 계 3 : 14) . 

(4) 잘라디 아 (Galatia) 는 소아시 아의 중앙부를 차지 하는 넓 은  지 역 인데 이 곳도 해 발  700-
1000m의 고원 지 대이 다. 이 곳  주민들은 주로 B . C . 3세 기 경  아시 아률 침공하였던 고 
융 족속의 후손들인 데 이 러 한  영 향으로 이 곳  지 명 은  ‘골사람’ (Gauls) 올  헬 라어 로  〈갈 
라타이〉 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하였다. 

(5) 이 곳  최후의 왕 아민다스 (Aminthas . B .  C.  36-25)가 죽은 후 갈라디 아는 로마 제 국의 
영 (領 ) 이  되어 로마의 행 정  구역으로 갈라디 아 지 방이 되 었다. 

(6) 바울은 이 곳올 두 번 방문하였다(6 절 ; 18 : 23) . 즉 자신의 2. 3차 전도 여행 시에 방문 
한 것 이 다. 

(7) 무시 아 (Mysia) 는 소아시 아 서 북부의 지방으로 프로폰트 (Propontis) 해와 헬 레 스폰트 
(Hellespont) 해협의 남쪽에 위 치 하고 있다. 이 곳의 지 명도 아시 아에 침 입 한 트라키 아 
부족 무시 (Mysi) 에서 파생하였다. 

(8) 성 경 올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이 곳에서 활동하지 않았는데 전설에 의 하면 오네 시 보로 
(Onesiphorus) 에 의 하여 이 곳이 기독교의 영 향쓸 받았다고 전해진다. 

(9) 비 두니 아 (Bithynia) 는 소아시 아의 북서 부， 혹해 와 마르마라 해 (M armara) 의 남쪽에 위 
치 해  있으며 서 쪽으로는 무시 아와 접 겸 하고 있다. 바울과 실 라가 이 곳에 전도하려고 
했으나 성 령 의  저지로 무산되 었다. 

(I이 드로아 (Troas) 는 무시 아의 서북안(뿜 ) 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중요한 도시 이 다. 바 
울과 누가가 이 곳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생 각된다. 

(11) 이 곳은 로마 시 대에 아시 아와 마게도냐를 잇 는  중요한 항구로서 번영하였고 신 전 . 극장， 
목욕장 그리 고  트라야누스 (Trajanus .  A. D. 98- 117) 황재 가 만든 도수교 (導水橋 ) 동의 
유폴로 유명 하다. 

6. 힘 생 령 채 셔는 전도의 얼군인 바울의 걸음을 어 디로 인도하셨는가 ? ( 6. 7절 ) 
lAl ( 1 )  바울은 아시 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고 하였으나 성 령께서는 그것올 막고 그를 유럽 쪽으 

로 인도하셨다. 

(2) 이 것은 바울의 전도 여 행 이  그 자신 의 일 방적 인  계획아l 의 하여 진 행 되 지  않았음을 보 
여 준다. 그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의 계획과 그분의 영 의  인도하심 올 따라 복음 사 
역 올  수행하였다. 

(3) 한편 하나님께서 바울에 게 아시 아로의 여행을 막으신 것은 아시 아에 더 이 상  복음올 
전할 필요가 없어 서 가  아니 라 그곳보다 우선적으로 유럽쪽의 복음화가 시 급했기 때운 
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것은 하나님 의 주권에 속한 일로서 복음 사역 의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 이 가지 고 계신다는 사실올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4 ) 7절에서 ‘예수의 영 ’ 이  바울의 생 각올 저 지 하였는데 그 영 은  예 수께 서  보내신 성 령 이 
라는 사실이 성 경 의  여 러  부분에 서  나타난다 (참조， 롭 8 : 9 ; 빌  1 : 19 ; 뻗 전  1 :  1 1 ) . 

(5 )  여 기 서 부터 19 :20까지는 로마 제 국의 동부 지 방에서 바울이 전도한 사실올 통해 기독 
교가 확대된 내용올 서술하고 있다. 

(6) 이 와  같이 복음의 점 진적 확산올 통하여 초대 교회는 새 로운 장 (場 ) 올  맞게 되 는데 누 
가는 이 부분에 서 다음 세 가지 률 특히 강조하고 있다. 

(7) 첫 째 ，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 의 명 령 과 감독 둘째 기독교가 합법 적 종교로 인 정 되  
어 야  할 권리 세 째 ，  선포와 셜득으로 엮 어 진  바울의 상황적 인 전 도  대 책  퉁이 다. 

7. cil 바옳은 드로아에셔 에현 갱 험 을  하였는가 ? (9. 10철) 
lAl ( 1 )  바울은 드로아에서 한 환상올 목격 하게 되 었는데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랍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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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는 호소륭 하게 된다. 이 것은 단순히 꿈이나 허 
상이 아니 라 황훌경 속에서 바라본 실재였다(참조， 9 :  12 ; 10 : 5 ;  18 : 9) . 

(2) 하나님께서는 7절의 부정 적인 지시 후에 곧바로 바울과 누가를 포함한 그 일 행  ( 드로아 
에서부터 바울의 동역 자로 본서 의 기자인 누가가 활동하게 된다) 의  발걸음을 유럽쪽으 
로 이끄셨다. 이 런  사실에 바울은 그 모든 얼이 하나님의 섭 리 임 올  인 정 하고 곧 그 지 
시룹 따르게 된다. 

(3) 이 처 렵  자신의 계획과 교회 지도자틀의 판심사인 아시아 복융화보다 하나님 께 서  지 시  
한 유 럽 에 의  복옴 전 파  사명 이 더 크고 귀한 것 인  줄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 
신의 의지와 계획융 묻어 버 릴  수 있율 만륨 순종의 사람이었다. 

(4) 하나님 께 서 는  이 러한 순종의 사랍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인간이 보기에 는  비 록  
불가농하고 조건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벌이라 하더 라도 당신이 원하시는 훌륭한 계 획  
올 성 취해 가신다. 사실 이 러한 순종으로 말미 암아 유럽과 전세 계의 복읍화훌 꾀 할  수 
있게 되 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 녀 야  할 태도는 ‘순종’ 이다(참조， 삼상 15 :22 ; 히  
5 : 9 ; 1 1  :8 ; 13 : 17) . 

8. æ 드로아빼셔 폐 압활려빼 야르는 바율의 천도 여 행  얼갱훌 컬명하라 (11컬) . 
(Ã) ( 1 )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률 타고 사모드라거l로 갔다. 

(2) 성 자쩨가 산인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와 빌립보 사이 에 게  해 북동쪽에 위 치해 있었고 
포세 이돈 섬 이 라고 불려지며 북 에게 해훌 항해하는 선박들의 기항지 였다. 

(3) 여 기 서  하루률 지 낸  바율은 이틀날 에 게  해 북부 연안의 네합불리 로 갔다. 
(4 ) 네압볼리는 벌 립보의 외항으로서 아드리 혜와 에 게  해륨 연결하는 로마의 도로 ‘이그나 

티우스 대로’ (the great Egnatian way) 의 동부 지 역  종착 지 첨 이 었다. 
(5) 한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올 때 5일이 소요되 었던 것 

(20 :6) 과  비 교해 볼 때 네합볼리까지 250km륨 항해하는 데 2얼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바울이 탄 배가 순풍융 만났옴올 의미 한다. 

9. æ 바율이 도확한 벌렵보는 어 현  생홉언가 ? ( 12철) 
lAl ( 1 )  네 압볼리에서 16때 서북에 위 치 한  빌립보는 양쪽으로 스트루몬 강과 네스토스 강이 흐 

르고 있고 북쪽과 동북쪽으로는 판게우스 산이 가로막힌 명야가 있었던 성옵이다. 
(2) B. C . 356년 마게도냐의 휠립 2세는 명 야와 금으로 유명했던 이 성융의 중요성올 인식 

하고 주민과 지 역율 크게 늘렸으며 자신의 이륨융 따 ‘크레니데스’ 라는 그 성옵의 이 
륨융 벌 립 보로 바꾸었다. 

(3) B. C .  167년 마께도냐가 로마에 게 청복당하자 벌립보도 로마 쩨국의 일부가 되 었고， B.  
C . 146년에 데살로니가률 수도로 하는 개편된 마게도냐 주 U애 )로 편입 되었다. 

(4) 그 후 ‘이그나티우스 대로’ 가 개통되므로 인해 벌립보는 로마의 다른 충요한 도시들과 
연결되었다. 

(5) 로마 시 대에 벌 립보는 B. C .  42년에 얼어난 제 2차 내 란의 결전장이 됨으로써 유명 해 
졌고 그 전쟁 후에 많은 로마의 직업 군인틀이 이주해 왔으며 로마의 식 민지로 지 정 되  
었다. 

(6) 이 처 렵  신약 시 대 의  벌립보는 농업의 중심지였융 뽕만 아니라 바다가 가까이 있는 관계 
로 무역 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아시아와 서방융 연결하는 통로 겸 천략적 인  요충지 였다. 

10. æ 벌 렵보얘셔 매푸르고 었헨 바율의 얼행흩 안식 얼얘 어 디로 나갔는가 ? ( 13컬) 
lAl ( 1 )  바윷의 일행은 기도처훌 찾기 위해서 문밖 강가로 나갔다. 

(2) 그틀에 게는 새로 방문한 도시에서 안식 일율 맞융 경우 회 당에 참석해 그곳에 모언 유 
대인물에 게  복옵융 전하는 것이 상례였다(참초， 13 : 5 ; 1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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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련데도 그틀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간 것은 벌립보에 휴대인 회 당이 없었 
음율 의미 한다. 

(4 ) 당시 유대인의 법에는 회 당을 구성 하려 면 남자 세대주 10명 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었다. 따라서 회 당이 없다는 것은 벌 립보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읍올 나타 
낸다. 

(5) 회당의 구성 정족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는  얼반적으로 야외나 강가 또는 바다 근처에 
기도하는 장소훌 마련하였다. 

(6) 바울의 일행은 멀지 않은 강가에서 쉐 마 (shema) 훌  외우고 율법 서와 예 언서 귀철뜰올 
읽 으며 기 도하며 가능하면 여행 중인 랍비에 게서 강론융 듣고 권면파 축복을 받 기  위 
해 모인 여자들올 발견하였다. 

(7) 한편 바울의 일 행 이  찾아깐 강은 벌립보 서쪽 약 2. 4km 지 점에 있는， 스트루몬 강의 지 
류인 강기 테스 (Gangites) 강이 었윷 것이다. 

11 . c!1 강가애 모언 여 인률 충 바율의 발훌 청총 (聽從)한 사랍은 누구언가 ? ( 14켈)  
. 1Ãl (1 )  그 여 인은 소아시아의 도시 두아디 라 성에서 용 자주 장사 루디 아였다. 그녀 의 이릅에 

대해서 여 러  가지 학썰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F. F .  Bruce 풍)은 그벼 의 ‘루디 
아’ 라는 이 릅이 본명 이 아니 라 단지 고대 루디아 팡국의 영토였던 지 방에 살던 사랍 
이 라는 돗으로 부른 다시 말하면 ‘루디아 출신의 여인’ 이라는 의 미 에서 붙여 진 이릅으 
로 본다. 

(2) 당시 두아디 라는 직조와 자색 염 료  사용 기술로 유명 했는데 루디아가 빌 립 보에 온 목 
적도 자색 염 료  사용의 기술자로서 그 사업올 계속 확장하기 위 합이 었올 것 이 다. 

(3) 누가는 루디아흘 가리 켜서 ‘하나닙올 공경하는 루디아’ 라고 했는데 이 것은 그녀 가 빌 
립보에 오기 전에 고향인 두아디 라의 회당에서 이미 유대교의 가르침 올  받았옴올 의미 
한다. 

(4) 그런데 그녀가 바울의 말올 들올 때에 그녀 의 마읍올 열어 주셔 서 복음올 받아뜰이 게 
하신 분은 하나님 이셨다. 

(5) 이 처 럽  복음은 여 러  사람에 거l 선포되 었지 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랍은 하나 
님 께서 택 한  소수의 인원뿐이 다. 

(6) 그러므로 바울은 고전 3 : 6. 7에서 ‘나는 심 었고 아볼로는 물올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 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 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 라’ 고  고백하였다. 

(7) 우리 는 여기서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 이 란  다만 최선을 다해 복읍올 전하는 것임율 알 
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 접  해결하시 기 때문이 다 ( 참조， 28 : 
23， 24) . 

12. c!1 루디 아가 바울의 말울 챙종한 첼과는 무엇 언가 ? ( 15철) 
lAl ( 1 )  루디아와 그 집 이  다 세 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2) 이 것은 루디아 한 사랍을 통하여 그녀 의 온 집 안이 구원올 얻었용올 의 미 한다. 
(3) 또한 그녀는 바울의 일행을 강권 (鎭動) 하여 그녀 의 집 에서 머무르게 하였는데 이 것은 

섬 김 의  본올 보여 준 것으로 전도 여행으로 지 친  바울의 일행에 게 큰 힘 이  되었다. 
(4) 뿐만 아니 라 그녀 의 집은 빌 립보 지방의 기독교 전파와 예배의 중심 지 가  되었다 ( 참조， 

40절) . 
(5) 벌 립 보  교회는 이 런  작은 모임 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벌립보 교회 는 바울에 게 여 러  

차례에 걸친 재 정 적 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 라 훗날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 어 있올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올 보내 주기도 하였다(벌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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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와 같이 한 사랍의 진실한 변화는 그 자신 뿐만 아니 라 그가 속한 공동체도 구원올 
받게 하는 놀라운 힘올 지니고 있다. 

(7) 이 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웃에 게  복용을 중거할 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 능력 
과 그 한 사랍으로 인해 또 다른 많온 사랍들의 구원받는 모습올 바라볼 수 있어야 한 
다(비교， 용 3 :4- 10) . 

13. 힘 바옳의 혈행 야 기도쳐로 가다가 만난 사랍윤 누구언가 ? ( 16철) 
(Ã) (l )  바율의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 (古 )하는 귀신틀린 한 여종올 만났다. 

(2) 그 여종에 게  틀린 ‘귀신’ 에 해 당되는 헬라어 〈프뉴마 푸도노스〉는 ‘피돈의 영’ (a spi
rit of python) 이 라는 말이 다. 

(3) 여 기 서  ‘피돈’ 은  고련도 만 북쪽 파르나소스 산 기숨에 위 치 한  아폴로 신천과 신탁융 
지키는 신화상의 뱀 또는 용올 가리 킨다. 

(4) 뒤에 ‘피돈’ 이 란  말운 귀신들련 사랍 륙히 정치는 사랍이나 복화술 (題話術 )로 사랍의 
훈명율 점 치는 사랍툴융 의미하께 되었다. 

(5) 그련데 그 여총은 점율 쳐 사랍틀의 앞날을 알아맞히고 많은 돈올 벌었지 만 대부분의 
수업 금을 주언률에 재 바쳐서 그들융 크게 이룹제 하였다. 

(6) 그런 까닭에 그 주인툴은 여종의 병율 고쳐 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 려 자신틀의 
물질척 인  이익올 위해 그녀의 병윷 악용하고 있었다(19철) . 

(7) 이와 같은 그 주인둡의 태도는 오늘날 자신들의 사리 사욕(私利私愈)율 위해 힘 없는 
사랍올 희 생시키는 불의한 청 치인들， 악펙 기 업주틀 그리고 척 제는 이기주의에 헛어 있 
는 우리틀의 태도와 다률 바 없다. 

14. 틴 귀 신률련 그 여종윤 바율의 얼행훌 향혜 푸엇야라고 외 쳤는가 ? ( 17철) 
(Ãl ( l )  그 여종은 바율의 얼행융 쫓아와서 ‘이 사랍틀온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의 종으로 구원의 

길율 너 회 에 거l 전하는 자’ 라고 른소리 로 외 쳤다. 
(2) 이 런  장면은 귀신틀이 예수롤 보고 소리지 른  일올 상기시 켜  준다(막 1 :24 ; 3 :  1 1  ; 5 : 7 ; 

녹 4 :34， 41 ;8 :28) . 
(3) 그런데 그 여종의 외 치는 내용은 유대인 뿐만 아니 라 이방인들도 쉽 재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되 었다. 
(4) 흑 ‘지극히 높은 하나님’ (쩔，호 데오스 호 휩시스토스) 이 란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올 가 

리 킬  뿔만 아니라 베 니 게  사랍틀의 신 (옐 헬루온) 과 멜라인틀의 쩨우스 (쓰스) 신올 가 
리 킬  때도 사용된다. 

(5) 또한 ‘구원’(헬 소테리아) 이 라는 말용 유대언틀에 게는 죄로부터의 구원흘 의미하지 만  
이방인들에 게는 사랍과 물질 세 계륨 다스리고 있 는  권쩨로부터 해방된다는 뭇으로 사 
용되었다. 

(6) 이 같은 귀신들린 여종의 외 침은 바울파 실라의 사역융 가장 명쾌하게 찰 나타낸 것으 
로 오늘날 이웃에 게  복음올 증거하는 우리 들에 게도 척용된다(참조 사43: 10 ; 딛 2 : 15) . 

15. [!1 바옳윤 푸엇이라고 말하면셔 귀 신율 내 에  쫓았는가 ? ( 18철) 
(A) ( 1 )  바율은 여 러  날 동안 귀신틀린 그 여종이 그물올 볼 때마다 쫓아와서 17절의 내용을 

외 치자 심 히  괴로와하여 몰이 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룹으로 내 가  네 게  명 하노니 그에 
게서 나오라’ 고 명하였다. 

(2) 그러자 그 여종에 게 들어가 었던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고 그 여종은 정상적 인  상태 
로 돌아오게 되었다. 

(3) 이와 같이 귀신올 쫓아내는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복옴 전도자들에 게 주신 능력들 가운 

데 하나로 그리스도께서 귀신들의 정복자임을 나타내는 표적 이었다(마 4:28 ;8 : 16 ; 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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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녹 4 :41) . 
(4) 그 설례로 그리스도께서 파송환 12제자와 70인의 전도대가 귀신올 쫓아내는 능력과 권 

쩨률 받은 사실올 언급할 수 있다(마 10 : 1 ; 막 6 :7 ; 16 : 17 ; 녹 9 :  1 ; 10 : 17} . 
(5) 그런데 이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믿옴파 기도가 있어야만 했다. 이 것은 어 떤  사랍 

이 뱅 어 리  귀 신들린 아이훌 데리고 왔을 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귀 신올 내 어  쫓지 
못한 사건에서 증명 된다(마 17 : 15， 16 ; 참조， 막 9  : 18， 28， 29} . 

(6) 또한 이 능력은 예수의 이릅으로 가능했다. 이 것윤 채사장 스게와의 일 곱  아들이 믿음 
과 기도 없이 시험적으로 악귀틀린 자에 게 대하여 주 예 수의 이 룹올 불러 말할 때 오 
히 려  그 악귀에 게  해률 입 었던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I9: 13- 16) . 

(7) 예수께서 숭천하신 후에는 그를 대신해서 오신 보혜사 성 령께서 이 일을 수행하시 게  되 
었다 (요 14 : 16 ; 15 :26 ; 16:7) .  따라서 오늘날에도 보혜사 성 령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사 
랍은 그의 농력율 힘 입 어  놓히 귀신올 쫓아낼 수 있다 (참조， 고전 12 : 4 - 11) . 

16. æ 귀 신률렸번 여종의 주인둡윤 어 떤  최 목요로 바울과 질라훌 고소했는가 ? ( 19- 21철 )  
fÃ) ( 1 )  그틀은 로마 사랍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 치도 못할 풍속 (團.洛) 을  전 한다는 죄 목  

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다. 
(2) 즉 표면적으로는 기독교라는 불법 종교룹 포교한다는 죄목으로 고소하였다. 그것은 당 

시 로마 사랍들에 게 이방 종교의 포교를 금하는 로마법에 위배 되 기  때문이 었다. 
(3) 그러 면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 ( ‘이 사람틀이 유대인인데’ ) 이 라는 

사실올 언급해 판리들의 민족적 인 자부심융 자극시켰다. 
(4) 또한 벨립보 성 의  주민들올 심히 미혹케 하는 자들이 라는 말을 덧불임으로써 바울과 실 

라률 로마에 반기률 드는 불순한 자틀로 몰아붙였다. 
(5) 그러 나 실상은 이 모든 일이 자신들에 게 이 익과 소망올 주었던 귀신들린 여종올 바울 

이 고쳐 준 데 대 한  불만에서 나온 것이 다 (18， 19절) . 
(6) 한편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동행 했던 누가와 디모데률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누가와 

디모데 가  헬라인이기 때문이 었다(참조， 1-3절)  . 
(7) 이와 같이 자신의 불의한 행동올 깨우쳐 주는 의로운 사랍들의 행동올 감사하기 보다 

는 오히 려 마워하고 파멸시키 려고 애쓰는 것이 악한 인깐들의 진면목 ( 훨面目 ) 이 다 ( 참  
조， 잠 9 :7， 8) . 

(S) 우리 는 이 처 럼  거짓되고 망령 되 며  (시 58 :3 ; 단 2 : 9} 상대방올 모욕하고 (삿 12 : 4} 궤사 
(시 144 : 8， 11) 와 패 역 (잡 2: 12)올 일삼는 것이 성 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알아야 한 
다 (엠 4 : 31 ; 딛 3 :  1， 2 ;약3 :6 ; 4 :  11 ; 뻗전 2:  1} . 성도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여 이웃에 
게 덕올 끼 칠  수 있어 야 한다. 

17. (!l 무리의 고소률 듣고 상관 (上官 )틀윤 어 떤  명 령 을 내 렸는가 ? (22- 24켈 )  
fÃ) ( 1 )  상판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올 벗 기 고  심 하게 매질올 하게 한 다음 옥에 가두도록 명 령  

하였다. 
(2) 여 기 에서 ‘상관틀’ (헬 스트라테고스) 이 란  로마 식 민지 인  빌렵보에 파견된 2 명 의  집 정  

관을 가리키는 말이 다. 
(3) 그들은 이 미  로마인이 라는 민족적 인 자부심 과 로마의 명화를 자극하는 무리 들의 말을 

듣고 이 미  재판관으로서 의 냉 철 한  판단력과 이성올 잃어버 렸다. 

(4)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자신틀이 로마 시 민 이 라고 밝힌 바옳파 실 라의 말을 들었올 것 
이고， 로마 시 민올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올 것 임 에 도  활 
구하고 ( 참초， 22 :24-29) 바율과 실라의 항의률 묵살한 채 그대로 형올 집 행 했기 때문 
이 다 (참조， 37， 38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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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에 바울은 고련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경험올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입은 
환난의 하나로 희상하면서， 복용 중거률 자랑하는 자틀에 게 그는 복읍융 위 하여 그틀보 
다도 ‘옥에 갇히 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 러  번 축올 뻔하였으며’ ， ‘세 번 
태장 (홈훌)으로 맞았다’ 라고 하였다 (고후 11 :23， 25) . 

(6) 이 처 럽  성도는 하나님의 백 성 이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때롬 엄 청난 불이 익과 고통올 당 
하는 경우가 허 다하다. 초대 교회가 그러했고 얼쩨 치하와 공산군의 청 략하에서 우리 
의 신앙 션배물이 그러했다. 

(7)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와 우리 의 자손룹이 그러할 것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 
런 모든 사실올 잊어버 린  채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 생활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 
타깝다. 

18. t!1 육얘 갇헨 바옳확 철라의 모숍옴 에 매 했는가 ? (25컬) 
(A) (1)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념융 찬미하였다. 

(2) 이 러 한 그틀의 모습온 로마 시 민언데도 불구하고 매 철파 옥에 갇혀 확고 (響觸) 에  채 인  
것 율  원통해 하고 또 한  매첼로 인 한  상처로 고흉 중에 있융 것이 라는 우 리 의  예 상율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3) 이 처 럼  성도는 의활 위하여 환난과 핍박융 당할 경우 지금 받는 환난의 경 (輕) 한  것이 
지 극히 크고 영훤한 영광의 중 (童)한 것융 이루는 한 과정임율 기 억하면서(고후 4 : 17 ;  
엠 3 : 13) 낙심치 말아야 한다(고후 4 :  1) . 

(4) 이 것융 분명히 깨닫고 있는 생도는 오히 려 환난과 핍 박융  률거워할 수 있고 (마 5 : 12) ， 
언내하며 (고전 4 : 12) 주께 영팡융 툴리고 (뻗전 4 : 16) 핍 박하는 자를올 위해 기도할 수 
있다(7 :59 ; 마 5 :44) . 

19. 힘 바율화 철라가 기도하고 하나념용 찬미 하자 어 현  얼이 활쟁 했는가 ? (26철) 
fÃ) ( 1 )  갑자기 큰 지 진이 얼어나 옥터가 옴직 이고 육문이 열리며 모든 사랍의 죄사술이 다 

벗겨 졌다. 
(2) 이 사건은 우발객 인 것이 아니다. 바울과 실라률 구훌키 위 한  것 뿔 아니 라 간수률 구 

원하시 기 위 한  하나님 의 계획파 섭 리 에  의 해  발생한 것이다. 
(3) 이 쳐 럽  지 진의 주판자는 하나님으로서， 지 진융 포합환 자연의 모든 현상틀은 하나님께 

서 당신의 존재와 농력윷 사랍틀에 께 나타내 시 고 (시 68:7， 8 ; 히 12 :26) ， 당신의 뜻올 이 
루시 는  도구뜰이다(참조， 민 16 :31， 32 ; 사 29 :6 ; 첼 38 : 19-23) . 

20. t!1 참빼셔 깨 어난 깐추는 멸 련  육문훌 보고 에혈제 행 풍하였는가 ? (27， 28철) 
lÃl (1 )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틀이 열련 것올 보고 최수틀이 도망했다고 생각하며 검올 빼 

자결 (自 決)하려고 했다. 
(2) 당시 로마법에는 최수가 도망융 가면 그률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의 형 량만큼 형율 살 

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3) 따라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이 대신할 형 량과 더 불어셔 최수률 놓친 

칸수라는 수모가 두려웠기 때문이 었다. 
(4) 이 것온 벌립보 갑욕의 간수가 전에 로마 군인의 의무와 책 임  동에 관해 엄 격 한  육체적 ， 

정신척 교육올 받았던 퇴 역  군인 출신이라는 챔올 갑안할 때 매우 타당하다. 
(5)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융 포함한 모든 죄수틀이 도망가지 않은 채 그대로 감옥에 

남아 있옴올 알렸다(28철) . 
(6) 이 와  같이 모든 최수툴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계속척 인 간섭 의 결 

과였다. 이 모든 일은 곧 간수의 생 명올 구합파 동시에 바울과 실라에 게 복음올 중거 
할 기회률 제 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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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처 럽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올 구원하시 기 위 해  때로는 자연과 사랍들올 함께 사용 

하기도 하신다. 
21 . (!l 바율의 발융 듣고 깐수는 어 현  행동훌 취 했는가 ? ( 29， 30철) 

� ( 1 )  간수는 동불올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 가  무서 워 떨며 바윷파 실라 앞에 부복하였다. 
(2) 그가 이 러 한  행 동올 한 것은 조금 전에 발생 한 일 련의 사건틀이 직 접 ，  간접 적으로 그 

가 들었던 귀신틀린 여종의 ‘이 사랍들은 지 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훤의 길올 
너 회 에 게  전하는 자’ 라는 말올 확증해 주는 얼이 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3)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에게 내 척 인  자유와 안정을 얻는 길올 보여 줄 수 있는 
사랍으로 간주하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야 구원올 얻으리 이까’ 라고 질문하였다. 

(4 ) 그가 사용한 호칭 ‘션생툴아’(헬 퀴리오이 ) 는  매우 예 의 바르며 존경의 어조를 띠고 었다. 
22. 11 구훨의 방볍융 톨는 깐수빼게 바옳은 무엇 이 라교 대 당했는가 ? ( 31- 34컬 )  

� ( 1 )  바울은 ‘ 주  예수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이  구원올 얻으리 라’ 고 대 답했다. 
(2) 이 대답은 바울과 실라가 오순절 이후 전해 왔던 동일한 그리스도 중심 의 복움이 었다 

(참조， 2 :38， 39 ;3 :  19-26 ; 4 :  12 ; 8 :  12， 35 ; 10 :43 ;  13 :38， 39) . 
(3) 이 어 서  바울은 간수와 그 집 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게 예수 안에 속죄의 기 쁨이 있다는 

‘주의 말씀’ 을  전하였다. 
(4) 그러자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률 영접하게 되었고 감옥 안플에 있는 우물에서 세 례 를  

받았다. 곧 이 어  바울과 설라률 그들의 집 으로 데 려 가  음식올 대 접 하고 깊 은  영 적 인  
교쩨를 나누었다. 

(5) 이 영 적 인  교제는 그리스도룹 믿는 진 정 한 하나님 의 자녀들만이 누렬 수 있는 것으로 
그 가운데는 하나님쩨서 주신 영 척 인  기 뿜이 었다(참조. 사 12 : 3 ;35 : 10 ; 요 16 : 24 ; 룹14 
: 17) . 

(6) 그러므로 영 적 인  기쁨이 없이 다만 세상 흩러가는 이야기 와  쩨속적 인 꽤 락으로 얼룩진 
교제는 성도간의 교제라고 말활 수 없다 (참조， 전 7 :6 ; 약 4 :9) . 

(7) 한편 우리는 바윷율 통해 자신이 예수 없는 복융올 혹시 라도 증거하지 않았는가 반 
성 해  보자. 또한 그리스도를 영 접 했다고 하면서도 이전의 모습올 고스란히 가지 고 있 
지 않는가 살펴보자(비교， 33， 34절) . 

23. 띤 날이 쩨자 장판틀용 누구훌 바울과 질 라에게 보냈는가 ? (35. 36철 )  
� (1 )  상관들은 아전 (衝前 )올 보냈다. 

(2) 그틀은 집 정 관올 따라다니 면서 집 정 관의 명 령올 따라 최 인올 잡으며 ，  벌하며 ，  사형올 
집 행 하는 로마의 하급 관리 로 포숭과 도끼흘 몸에 지 니 고  다녔다. 

(3)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 게  온 목적은 석 방시 키 라는 상관들의 명 령울 집 행하기 위 해 서 였다. 
(4 ) 이 렇게 신속히 석 방  조치가 취해진 것은 상관틀이 공적 인 태 형 파  하훗밤의 투옥만으로 

도 바울과 실라에 게 로마의 식민지에서 평화를 깨뜨리고 어지 럽 히 는  얼 이  지 극히 위 험  
한 행 위 임을 충분히 일깨 워 주었다고 생 각했기 때문이 다. 

24. 11 장판플은 아천틀의 어 떤  보고훌 듣고 두려워 하였는가 ? (37， 38철)  
(ÃJ ( 1 )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 라는 아전들의 보고흘 받고 두려워 하였다. 

(2) 당시 아구스도 칙 령 (Edicts  of Augustus )에 의해 확정 되고 발전된 발해 리 안과 포르 
시 안 법 (Va)erian and Porcian )aws) 에는 로마 시 민은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 행 정 지 
역 의  어느 곳이나 여행하며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 판올 받도록 규 
정 하고 있었다. 

(3) 또한 곤란한 문제일 경우에는 지방 당국자가 아닌 황재 자신에 게  재판을 받기 위 해  호 
소할 수 있다고 명 시 되어 있었다 (참조. 25 :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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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상관들이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에 게  태 형을 가하고 투욱시 킨  일은 발레 리 안  
과 포르시 안  법 을  어 긴  상당히 심 각한 위법 행 위 였고 충분한 푼 책  사유가 되 었다. 

(5) 아전들의 보고를 받고서 야 그틀은 어제 자신들의 저 지 른  일 틀이 성급한 조치였고 또한 
감정 에 치우쳐 사리룹 제 대로 분별하지 못한 행 위였음을 깨닫게 되 었다. 

(6) 이 처 럽  우리 가 생활 속에서 부딪 히는 일틀을 냉 철한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 에 
얽 매 여  처 신할 경우 큰 낭패률 당하게 된다 ( 참조， 잠 16 :32) . 

25. c!1 바울과 철라가 로마 시 민이 라는 사철을 알게 된 상환틀은 그틀에 게  어 떤  조치 률 취 
하였는가 ? ( 39철) 

� ( 1 )  그틀은 바울의 요구와 같이 (37 절) 직 접  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 
기를 청하였다. 

(2) 그들은 혹시 라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 당국에 자신들올 채소할 것을 염 려했기 때문에 
거만한 태도를 버 리 고  겸손히 자신틀의 행 위를 사과하였다. 

(3) 또한 로마 시 민은 유죄 선고률 받지 않는 한 로마의 어 떤  도시에서 도  추방될 수 없지 
만 그플은 바울과 실라를 분노한 대중틀로부터 보호활 책임올 감당할 능력 이 자신들에 
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벌립보룹 떠나도록 요청 한 것이다. 

(4 ) 이 와  같이 우리 가 실수룹 범해 제 삼자가 션의의 피해룰 업 었올 경우 신속히 잘못올 시 
인하고 사과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뜰 취해야 한다(참조， 스 10 : 11 ; 엠  4 : 32 ) .  

(5 )  오늘날 우리 가 속한 교회나 사회 에서 불협 화음 (不쩌져I j"( ) 이  나고 분쟁 이 얼어나는 이 
유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솔 직 한  시 인과 용서 가 없기 때문이 
다(참조， 삼하 12 :3 ;  잠 28 : 13 ; 막  1 : 5 ; 녹 5 : 8 ;  15 : 8} .  

26. c!1 감욕에셔 나용 바울과 철라는 누구의 첩으로 갔는가 ? ( 40철 ) 
띤 ( 1 )  바올과 실라는 두아디 라 성의 자주 (業 빼) 장사로서 얼마 전 세례를 받은 루디 아의 집 에  

틀어 갔다 ( 14. 15절L 
(2 )  거 기 서  그틀은 형 제 뜰  즉 루디아와 그의 가족뜰 귀 신틀렸던 여종으로 구성 된 성도들의 

적 은  무리륜 만나 보고 그뜰의 처음 믿는 신앙올 격 려해 주었다. 
(3 )  이 렇 게 착은 무리로 은밀하게 시 작된 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 의 발상지 가 되 었고 영 

적으로나 수적으로 점 점  성장하였다. 
(4 )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서 구금 생활하고 있을 당시 인 A. D. 62년경 벌립보 교회롤 향해 

사랑과 신뢰 가 담겨 있는 편지를 쓰게 되 었다. 이 것이 그 유명 한 옥중 서 신의 하나인 
‘벌립보서’ 이 다 ( 참조， 벌 1 :  1 ) . 

(5)  우리 는 여 기에서 먼 저  그리스도흘 믿은 자들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 접 한  자들을 향해 
따뜻한 격 려와 신앙의 본올 보이 는 것이 신앙의 앞선 자로서 마땅히 해 야  할 일임을 
배울 수 있다 ( 빌 3 :  17) . 

드�.:;야 。 o ;S:j
-1- ‘;:::' - j  ..J...L ε코 

‘가로되 주 예수롭 밑 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질이 

구원울 얻으리라 ’ ( 31 절 )  . 



제 1 7  장 소 아시 아와 유 렵 을 향한 

바울의 2 차， 전포 여 행  ( 2 )  

단확구분 1 - 9 바물이 데실로니까대|서 전도히다 / 10 - 15 베뢰아 전도와 유대인들의 훼밤 / 16. '21 바물 
이 아덴 사림들과 번론하다 / 22 -31 바 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다 / 32 . 34 바 올의 연설에 대한 아덴 
사람들의 반응 

I 저 회 가 암버 볼리와 아불로니 아로 다녀 가 데 
살로니 가에 이 르니 거 기  유대인의 회 당이 있는 
지라 

2 바울이 자기의 규 례 대 로  저 회 에 게로 들어 
가서 서l 안식 일에 성 경 옵  가지 고 강론하며 

3 뜻올 풀어 그리스도가 해 룹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 르  
되 내 가  너 회 에 게 전하는 이 예 수가 곧 그리 스 
도라 하나 

4 그중에 어떤 사랍 곧 경 건 한 헬 라인의 큰 
무리 와 척 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합올 받고 바울 
파 실 라를 쫓으나 

5 그러 나 유대인률은 시 기 하여 저 자의 어떤 
괴악한 사랍툴올 데리 고 떼률 지어 성올 소동 
케 하여 야손의 집 에  달려 뜰어 저 회 를  백 성에 
게 끌어 내 려 고  찾았으나 

6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 제 률  끌고 융 
장들 앞에 가서 소 리질 러  가로되 천 하룹 어지 
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 기 도  이 르매 
7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랍들이 다 가이 사의 

명율 거 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 금  곧 예수라 하 
는 이 가  있 다  하더 이다 하니 

8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올 듣고 소동하여 
9 야손과 그 나껴 지  사 랍뜰에 게 보를 받고 놓 

으니 라 
10 밤에 형 제 들이 곧 바율과 실라를 베 뢰 아로 

보내 니 저 회 가  이 르 러 유대인의 회 당에 틀어 가 
니 라  
1 1  베 뢰 아  사랍은 데 살로니 가에 있는 사랍보 

다 더 신사적 이 어 서  간철 한 마읍으로 발씁융 받 
고 이 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 경올 상고 
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랍이 많고 또 헬 라의 귀부 

인과 남자가 적 지  아니 하나 
’3 데 살로니 가에 있는 유대인틀이 바울이 하 

나님 말씀을 베 뢰 아에 서 도  전하는 줄올 알고 거 
기 도  가서 무리 률 웅 직 여  소동케 하거늘 
14 형 제 들이 곧 바울 융 내어 보내 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 라와 디 모 데 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15 바울올 인 도하는 사람틀이 데 리 고  아덴까 

지 이 르 러 바울에 게 서  실 라와 디모데릎 자기 에 
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 을  받고 떠 나나 라 
16 바울이 아덴에 서 저 회 홉  기 다리 다가 온 성 

에 우상이 가득한 것율 보고 마음에 분하여 
17 회 당에 서 는  유대인과 경 건한 사랍들과 또 

저자에 서 는  날마다 만나는 사랍틀과 변 론하니 
18 어떤 에 비 구레오와 스도이 고 철학자들도 바 

울과 쟁 론할새 혹은 이 르되 이 말장이 가 무슨 
말올 하고지 하느뇨 하고 혹은 이 르되 이 방  신 
듭올 전하는 사랍인 가 보다 하니 이 는  바율이 예 
수와 또 몸의 부활 전 합올 인 합이 러 라  
1 9  붙들어 가지 고 아 레오바고로 가 며  말하기 

룹 우리 가 너 의  말하는 이 써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 겠느냐 
20 네 가  무슨 이 상한 것올 우리 귀에 들려 주 

니 그 무슨 뜻인 지 알고자 하노라 하나 
21 모든 아덴 사람과 거 기서 나그네 된 외 국  

인들이 가장 새 로  되 는  것 융  말하고 듣는 이 외  
에 탈 리 는  시 간올 쓰 지  않옴이 더 라  
22 바울이 아레 오바고 가운데 서 서  말하되 아 

댄 사랍들아 너회 활 보니 범 사에 종 교성 이  많 
도다 
23 내 가  두루 다니 며 너 회 의  위 하는 것 들융 보 

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 게 라고 쩨 긴  단도 보았 
으니 그런즉 너회 가 알지 못하고 위 하는 그 것 
율 내 가  너 회 에 게 알 게  하리 라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콜 지 으신 신 

께 서 는  천 지 의  주재 시 니  손으로 지 운  전에 계 
시 지  아니 하시 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 처 렵 사 랍의 손으로 샘 

검을 받으시 는  것이 아니니 이 는  만민에 께 생 
명 과  호홉과 만물융 친 히  주 시 는  자이 심 이 라  
26 인 류의 모 든  족속옳 한 혈홍으 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회 의  연대룹 정 하시 며  거 
주의 경 계 률  한 하셨으니 
27 이 는  사랍으로 하나님 융 혹 더 틈어 찾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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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케 하려 하심 이 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랍에 게 ’ 

서 멸 려  떠 나  계 시지 아니 하도다 
28 우리 가 그률 힘 업 어  살며 기 동하여 었느니 

라 너 회  시 인  중에도 어 떤  사랍툴의 발파 갈이 
우 리 가  그의 소생이 라  하니 
29 이 와  같이 신 의  소쟁이 되 었용흑 신융 금 

이 나  은이 나 돌얘 다 사랍의 기 술과 고안으로 새 
긴 것 틀과 같이 여 킬  것 이  아니 니라 
30 알지 못하던 시 대에 는  하나님 이 허 물치 아 

나하셨거니 와  이채는 어 디 든지 사랍율 다 명하 
사 회 재하라 하셨으니 

31 이는 정 하신 사랑으로 하여금 천하훌 공의 
로 심판할 날올 작청하시 고 이에 저륜 죽온 자 
가운데 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랍에 게 
믿융 만한 중거률 주셨옴이 니 라  하니 라 
32 저 회 가  죽은 자의 부활율 틀고 혹은 기 용  

도 하고 혹온 이 일 에  대하여 네 발융 다시 틀 
겠다 하니 
33 이 에  바율이 저 회  가운데서 떠나매 
34 몇 사랍이 그률 천하여 믿으니 그 중  아레 

오바고 판원 디 오누시오와 다마리 라 하는 여자 
와 또 다른 사랍툴도 었었더 라 

1 . i1  본창에 기륙훨 바율의 천도 예행올 깐략해 껄명하라. 
fÃ) ( 1 )  본장에는 전장(16장) 에 이어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바울의 2차 전도 여 행 이  기록되 

어 었다. 
(2) 즉 벌 립 보를 떠난 바울이 암비불리 와 아볼로니아를 거 쳐  데살로니가와 베뢰아 그리 고 

아덴에서 복옴올 증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3)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률 훼방하는 무리들이 있었 

다는 것이다. 
(4) 벌 립 보에서 태 형 과  투옥올 경 험 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를 시 기했던 유대인뜰에 게 

핍박올 당하였고 베뢰아에서도 데살로니 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 괴 로옴올 당했 
다 (5， 13절 ) .  

(5) 뽕만 아니 라 아덴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올 증거 한다고 기롱 (識弄) 올 받았다 (32절 )  . 
(6) 그럽 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옴올 소개 하고 믿음의 자손틀올 출생시켰다. 데살로 

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를 무리와 적 지않은 귀부인이， 베뢰아에서 간절한 마옴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올 상고흩}는 많은 사랍툴 그리고 아텐에서 판훤 디 오누시오와 
다마리 라는 여자와 또 다룬 사랍들이 복음올 받아틀였다. 

( 7) 이 처 럽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어느 시 기를 막론하고 환영과 반대라는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8) 그러므로 복음에는 사랍들율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 능력， 즉 그리스도룹 믿고 구원받 
는 성 도들과 복음을 대 척 한  결파 정죄받올 육에 속한 사랍틀로 분리 하는 힘이 었다 (참 
조， 30철 ; 막 16: 16; 요 3 : 18-20 ; 롬 1 : 16， 17) .  

2.  i1 벌 렵 보빼 셔  더l살로나가에 이료는 바율의 천도 여 행 치 훌  셜명하라(I 철) .  
(Ã) ( 1 )  바울은 먼 저  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53배 떨어 진 암비볼리로 갔다. 

(2) B. C. 167-146년에 마게도냐 북부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던 암비볼리는 벌립보 지 방보 
다 큰 정 치 와  교통의 요충지 였다. 

(3)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곳올 거 쳐  계속 남서쪽으로 진행하여 암비 볼리 에서 약 43km 
지 점 에  었던 아볼로니아를 지나 마가l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 였던 
데살로니 가로 갔다. 

(4 ) 데살로니 가는 B. C. 1 67년 마게도냐롤 정복한 로마에 의해 마제도냐 쩨 2구역 의 수도가 
되었으며 ， B. C. 142 년 마재도냐가 재조직 되 자  주의 수도가 되었으며 B. C. 42년 로마의 
2 차  내 란  시 빌 립보 부근의 싸움에서 옥타비아누스 (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체 ) 의 편올 
틀었기 때문에 자유 도시 의 특권올 부여 받았다. 

(5) 당시 데살로니 가는 인구 약 20만의 큰 도시 로 마게도냐의 정치， 경제의 중심 지 였기 때 
문에 바울은 그곳올 발칸 반도 전역 에 복음올 전하기 위 한  전략적 요충지로 보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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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 참조， 살전 1 : 7， 8) .  

(6) 그래서 바율과 실라는 벌립보에서 160여 km나 떨어 져 있는 데살로니 가로 결사적으로 
들어 간 것이고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는 유럽 에서 빌립보에 이어 두번채로 교회 가 쩨 워  
진 지 역 이  되 었다. 

3 .  c!l 바울이 페 살로니가애 이르러 가장 먼져 한 얼은 무엇 인가 ? (2 철) 
(Ã) ( 1 )  바울은 자신의 규례대로 쩨 안식 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 가 복용올 중거 하였다. 

(2) 여 기 에 서  ‘규례 ’ 에 해당되는 훨라어 〈에도스〉 는  ‘습판’， ‘익숙한 일’  이 라는 뜻이 다. 
(3) 즉 바울은 새로 방문한 도시 에서 안식 얼에 회당올 찾아가 복옴율 강론하고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일올 하나의 습관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4) 바울은 살라며 (13:5) 와 비시디아 안디육 (13 : 14) . 이고니용 (14 : 1 ) 에서도 그의 습관대로 

안식 일에 회 당에 들어가 북융올 강롱했었고 또한 회당이 없는 도시에 서 는  기도처를 찾 
아 강가로 나가 그곳에 모인 유대 인들에 게 복음을 증거 했었다 (16 :  13) .  

(5) 이 처 럼  바울이 새로 방문한 도시 마다 그곳의 회당올 찾아간 것은 회 당이 유대인들의 생 
활의 구심 점 (求心點) 이었고 유대 인 공동체들에 의해 공중 예배， 교육 또는 집 회률 위 해  
서 사용된 집회 장소인 까닭에， 안식 얼에 그 지방에 흩어 져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였고. 그들 모두에 게 복용흘 전하기 에 는  그보다 좋은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4 .  띤 삐많은 데 살로니가 회 당빼 셔  무엇융 캉론 (讓훨) 하였는가 ? (2 ， 3 철) 
fÃ) ( 1 )  바울은 성 경올 가지고 강론하며 뜻올 풀어 그리스도가 해률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시 살아야 할 것올 중명 하였다. 
(2) 그러면서 자신이 중거 하는 예수가 몰 그리스도이심융 선포하였다. 
(3) 이 처 럼  비시디아 안디옥 (13: 14-41) 파 아텐 (13 : 18 ) ，  아레오바고 (13 :31 ) 에서 뽕만 아니 

라 이 곳， 죽 데살로니 가에서도 바울의 셜교 요지는 언제나 그리 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리 고  부활에 대한 중거와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올 얄리는 선포였다. 

(4) 이와 같은 바울의 셜교 내용은 소아시아와 유럽 에서 유대 인들에 게 핍 박올 받으며 예루 
살햄과 가이사랴에서 유대 인 지도자들에 의해 ‘나사렛 이 단의 괴수’ 라는 최목 둥으로 
고소되는 직 접 적 인  원인이 되었다(참조， 24 : 5) . 

(5)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이 그훌 죽이 려고 애쓰는 이유활 선지자들과 모세 가 예 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올 받으실 것과 부활하사 이스라앨과 이방인들에 게 빛올 선전하시리 
라는 것올 전한 것 때문이 라고 밝혔다(26 :21-23) .  

(6) 한편 바울은 훗날(A. 0. 55)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의 말과 전도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 질 관원 (官員) 의 지혜도 아니 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률 말하는 것 ’ 이라고 밝혔고 또한 ‘성 령 의  나타남과 능력 ’ 
으로 이루어 진  것임올 제시하였다 (고전 2 :4-8) .  

(7) 이와 같이 바옳의 삶은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이요(9 : 15) 사환과 증인으로서 의 (26 : 16) 
철저 한 삶이었다. 

(8) 우리 는 바울의 모습올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이 어 떤  것인가와 복옴의 증인이 
되기 위 해서 는  먼저 성 령 올  받고 그 성 령 의  도우심율 힘 입어 야  한다는 사실올 배울 수 
있다. ‘오직 성 령 이  너 회에 게  임 하시연 너 회 가  권놓올 받고 … 땅 끝까지 이 르러 내 증 
인이 되 리 라’ (1 : 8 ) . 

5 .  c!l 바울의 강롤율 틀고 어 떤  사람률이 삐}울과 철라훌 쫓았는가 ? ( 4컬)  
fÃ) ( 1 )  일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경건 한 헬라인의 큰 무리 와 적 지 않은 귀 부인 도 바 

울과 실라률 쫓았다. 
(2) 여 기 에 서  ‘경건한 헬라인 ’ 이 란  얼반적으로 ‘하나님융 두려워 하는 이방인 ’ 올 가리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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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회 당에서 예배룹 드렸다(참조. 10 :2 ) . 
(3) 또한 ‘귀부언’ 은 데살로니가의 높은 지 위 에  있는 귀족들의 아내를 가리 킨다. 
(4 ) 이 처 럽  바울과 실 라롤 쫓았던 무리들 가운데는 그 두 사랍올 숨겨 준 야손 (5-7절 ) 과 

아시 아까지 함께 간 선교의 동역 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20:4 ) 도  포함되어 있었올 것 
이 다. 

(5)  결국 이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인이라 자랑하던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물리 치고 당신의 복 
음올 받아들이는 자와 더불어 일하시 려 는  하나님 의 은혜로운 선 택 이 라  아니 할 수 없다 
( 참조， 갈 3:29) .  하나님 께서는 항상 인간척 인 조건을 따지기 보다는 당신의 주권에 따 
라 사랍올 선택하시고 또한 사용하신다. 

6.  c!1 츄대 언률윤 많은 사랍틀이 바율의 말을 튿고 그와 철라활 쫓자 어 펀  반용훌 보였 
는가 ? ( 5-9 철) 

!A) ( 1 )  안디옥， 이고니 온， 루스드라에서 와  마찬가지로 복옴올 믿지 아니 하는 유대 인들은 이 방인 
둡이 바울의 셜교에 감화룹 받자 시 기 하여 저 자의 어 떤  괴 악 (怪惡、) 한 사랍들올 데리고 
소동올 멀으켰다. 

(2) 여 기 에 서  ‘저자의 어 떤  피악한 사람들’ 이 란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 장  가에서 항시 빈둥 
거리며 사악하고 타락한 행위률 얼삼는 건달들올 가리 킨다. 

(3) 이 와  같이 복음에 대 한  유대인틀의 태도는 4절에 동장하는 헬라인들의 태도와 너무나 
도 대조척 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4 ) 이 런  그들의 태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척으로 소경 이 되 어  진 리 를  깨 
닫지 못하논 완고한 태도(마 8 : 10-12 ; 요 9:39-41 ; 12 :37-40) 가  이스라앨에 게 주어 진 
다옴파 같은 특권올 상설하게 만들었다. 
@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심 (신 7 :6， 7) . 
@ 메시야가 이스라엘에서 나섬 (미 5 :2 ; 늑 2 :4-7 ; 롭 9 :5} .  
@ 복읍올 먼 저  들었융(롭 1 : 16) . 
@ 하나님의 말씀올 맡았음(롬 3 : 1， 2) .  
@ 하나님의 양자됩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올 세우신 것과 예 배 와  약속틀올 가졌음 

(롭 9:4} . 
@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율 가졌음 (롬 9:5} . 

(5) 우리 는 본절의 복옴올 거부한 자뜰에 게서 ‘하나님의 택 한 백성 ’ 과 ‘건달’ 이 라는 결코 
양립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 이 타협 되 었음올 보았다. 

(6)  이 처 렴  성도가 영적으로 무지 해지고 타락할 때에 때로는 불신자들보다도 더욱 강약해 
지고 복음을 대 척 하는 경 우가 허다하다(참초. 7 :54， 57 ; 28 :25-27 ; 첼 5 :6 ; 히 6 :6) . 

7 .  c!1 휴대 인들은 바옳과 갤라훌 어 떤  최 목으로 고소하려 했는가 ? ( 5-7 철) 
!A) ( 1 )  유대인률은 바울과 실 라훌 @ 로마 제국 안에서 국가척으로 송인되지 않은 종교를 가 

르치므로 천하률 어 지 럽 게  했고 @ 가이사의 명 올  거역하고 다른 임 금  곧 예수라는 다 
른 왕을 선포했다는 최목으로 고소하려 고 계 획 했다. 

(2) 이 죄목 중 @은 벌립보에서 귀신들린 여종의 주인툴파 (16 : 20， 21 ) 가이사랴에 서 변 
사 (辯士) 더 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고소했던 내용과 일맥 상통한다 (25 :5) . 

(3) 또한 @ 의  ‘임금’ 에 해 당되는 헬라어 〈바실레아〉 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올 가리 키는 
말이 지 만  로마 황쩨훌 지 청 할  때 사용되는 말이 기도 하다(비교， 마 16 :28 ; 녹 23 :42 ;  멜 
전 2 :  13， 17) .  

(4 ) 따라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에 게  씌운 최 명 은  로마의 명화를 깨뜨리 고  로마 황제에 
재 대 항한다는 국가 반역최로서 이 것 이  접수될 경우 한치 의  용서도 바랄 수 없는 형 편  



5 -12절 205 

이 었다. 
(5) 이 처 렵  악인들은 길에 올무와 줄과 그불과 함정올 놓고 성도가 빠져 들기 만을 기 다리 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햄같이 혀 률  날차롭게 하며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올 숨기고 
있다. 이 런  절대 절명 의 순간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 선의 방법은 겸손히 하나님 의 
보호와 도움의 손길올 구하는 것 이 다 (^1 140 : 1-5) . 

8 .  c!1 휴 대 언률은 누구률 읍장 (물長) 툴 앞얘 몰고 왔는가 ? (5-8철)  
(Ã) ( 1 )  유대인들은 야손과 형제，  죽 신자 몇 사랍올 옵장들 앞에 끌고 왔다. 

(2) 그틀은 야손의 집에 었던 바울과 실 라를 백성틀 앞에 끌어내 려  했으나 미 리  그 두 사 
랍이 피신하는 바랍에 집 주인인 야손과 거기에 있던 몇 몇  신자틀올 로마의 명 화를  깨 
뜨린 반역자들의 은념최 (隨.置罪l) 로 끌고 용 것이다. 

(3) 그들의 고소를 받은 옵장들 (헬， 폴리타르차스) 은 5명으로 구성 된 데살로니가의 자치 단 
체 에  속한 행 정  장관뜰이 었다. 

(4 ) 그틀은 바울과 실라， 야손에 대 한  유대 인들의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 그 이유는 A D. 
49년 로마에서 발생 한 기독교인과 유대 인들 간의 반목 (反 目 ) 과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에서 떠 나도록 조처한 룰라우디오 (Claudius， 41-54) 황재의 칙 령율 알고 있는 관계로 
이 같은 소동이 데살로니가에서 혹시 라도 재발된 것 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이 다. 

9 .  [i] 홉창틀윤 몰려용 야손과 몇 명의 신자애 체 어 현  죠치훌 취 했 는가 ? (9 철) 
!Al ( 1 ) 융장들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랍틀에 게 보 (保) 훌  받고 놓아 주었다. 

(2) 분명 히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경 계 의  대상이 되었지만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읍 
장들은 달리 특별한 방도를 취 할  수 없었다. 

(3) 그러 나 만얼에 발생할 사태를 방지 하기 위 해서 그들은 보， 즉 야손의 일 행 에 게  보중 또 
는 담보를 받았다. 

(4) 이 보중이 란 지금과 같은 소동올 다시는 일으키지 않으며 바옳과 실라륨 데 살로니가에 
서 떠 나도록 하겠다는 동의 다짐으로 이를 어 킬  시는 육체적，  재산상의 피해 감수하겠 
다는 내용이 었을 것 이 다. 

(5) 이 다짐대로 그틀은 그날 밤에 바울과 실 라률 베뢰아로 보냈다 (10절 )  . 그렇다고 해서 
복옴 전파가 중단되었거나 유대인들의 대 적  행위가 그친 것은 아니 었다. 

(6) 왜냐하면 바울은 서신으로 계속 그곳에 있는 성도틀을 격 려 하였고， 그곳의 성 도들도 온 
갖 핍 박과 어 려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올 더욱 꽃 피웠으며 이 에  대 해  유대 인들은 베뢰 
아와 예 루살햄에까지 쫓아와 바울을 괴롭혔다(13절 ;21 :27， 28) .  

(7) 한편 바울은 훗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 러  차례 그들율 방문하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롭 막았도다’ 라고 했다(살전2 : 18) .  

(8) 이 말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랍들이 옵장들에게 한 ‘보’， 즉 바울과 실라가 다시 데살 
로니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파 깊은 관계가 있다. 

(9) 그 이 후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않으므로 해서 야손 일 행 이  융장들에 게 한 
약속올 충실히 지켰다. 

(I이 이 처 럽  인간과의 약속올 성실히 지 킬  줄 아는 것이 성도들에 게 는  매 우  중요히펀서도 기 
본적 인 자세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약속올 못 지 키 면서 눈에 보이지 않 
는 하나님과의 약속올 지 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 이 기  때문이 다. 

10 . c!1 떠 찰로니가훌 며난 바율과 젤라는 어 다 빼  이 르렸는가 ? ( 10- 12철) 
fÃl ( 1 )  바울과 실 라는 베뢰아에 도착했다. 

(2) 베 뢰 아는 마게도냐 명 원  남쪽 올림푸스 산맥 기 숨의 조그마한 언덕에 있는 도시로 데 
살로니가 남서쪽 약 80km 지 점 에  위 치 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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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곳에 회당이 었다는 사실응 빌립보 보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옴올 의 미 한  
다 (참초， 16장 (Q1 10) . 

(4) 한편 누가는 복음에 대한 베뢰아 유대인들의 태도가 데살로니가 유대 인들 보다 더 신 
사척 (輔土的) 이라 했다. 측 그틀은 마옴이 숭고하고 고결하였다. 

(5) 왜냐하면 베뢰 아  유대인틀온 바울이 전하는 복옴의 진가(훨假) 를  정 치 적， 운화적 인 사 
고로 판단하지 않고 성 경율 표준으로 알아내 려 고  했기 때문이다. 

(6)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바율이 천하는 말이 진리 임율 스스로 깨닫고 복옴올 영 접 한  사 
랍들이 많았다. 

(7)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의 말씀올 인간의 지 혜와 지식으로만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자세륨 배위야 한다 (참초， 뻗후 3 : 16) . 

(8) 이 원리를 찰 용용함 경우 우리 의 믿옵의 확신과 그리스도롤 아는 지 식 도  더 욱  성 장하 
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의 말씀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로 기록되 었기 때문 
이 다 ( 참조， 고전 2 :6-16) . 

11 . C!I 쩨 살로니가의 휴대 언훌훌 1ft율이 빼 뢰 아빼 셔  복융융 충거한다는 소식옳 틀고 어 떻  
게 행 동하였는가 ? ( 13컬) 

� ( 1 )  데 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올 베뢰아에서도 전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그곳으로 대표단융 파견하여 데살로니가에서와 똑같은 소동율 얼으켰다. 

(2) 이 것은 마치 1 차 천도 여 행  때 비 시 디 아  안디육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 
지 약 70km롤 쫓아와서 무리륨 션동해 바옳융 톱로 쳐 거 의  죽게 하였던 사건올 재 
현 (再現) 한 듯하다(14 : 19) .  

(3) 데살로니가에서 베뢰아까지의 거 리 는  약 80km로서 이 거 리 는  결 코  가깝지 않았지만 그 
틀은 바울이 복옴올 전한다는 측 나사렛 이단융 중거 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 
들의 생 계  활동융 내 버 려두고 달려왔던 것이다. 

(4) 이 러 한  모습은 다메썩 도상에서 그리 스도훌 만나기 이전에 기 독교인융 박해하기 위해 
여 러 성융틀올 쫓아다녔던 파거 의 바울의 모습 (9 : 1 ， 2) 파 바울올 죽이 기 위 해  예루살 
햄에서 약 120km나 떨어 진 가이사랴까지 쫓아간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 (24 : 1 ) 과  
별반 다롤게 없다. 

(5) 복음에 대한 훼방자요 핍박자. 폭행자 (暴行者) 로서 그들의 이 같은 그릇된 열정은 바울 
이 지 적했듯이 그리스도쩨 대 한  무지 에서 훌발한 불신앙에 그 원인이 었다(참조， 담 전  
1 : 13-16) .  

(6)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먼 저  척결 (횡j快) 해야 될 요소가 
‘영척 무지 ’임올 인식해야 한다 (참조， 륨 10 :3 ; 엠 4 : 18) .  

12 . 잉 빼 뢰 아빼 셔  ot행까치 바율의 행 쩍은 어 며 한가 ? ( t4， 15컬) 
(A) ( 1 )  데살로니가에서 용 유대인들이 소동올 얼으키자마자 베뢰아의 신자들은 바울올 바다에 

까지 인도했다. 
(2) 여기에서 아덴까지 바율의 행 척 에  대 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해 변로를 따 

라 아덴까지 갔다는 견해이고， 둘빼는 배률 타고 아텐으로 갔다는 견해이 다. 정 확한 행 
로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다 가능성 이 었다. 

(3) 그런데 첫 견해에 따르차면 베뢰아의 신자률이 바용융 바다에까지 데 려 온  목적은 마치 
그훌 배에 태워 다름 나라로 보내는 것 처 럼  위장함으로써 만일에 있율 유대 인틀의 추 
격 올  따돌리자는 의도 가 있었다는 이 견해훌 학자틀은 대 체로 동의하고 있다. 

(4) 한편 바울 혼자만이 베뢰아률 떠녔으며 그와 통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여 전히 베 뢰 아  
에 남아서 복읍 사역율 감당하였다. 그 이유는 바울 한 사랍만이 유대 인틀의 공 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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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 까닭에 실라와 디모데는 별 위 험 이  없었기 때문이다. 
13 . c!1 야렐윤 에 렬  도시 언가 ? ( 16 철) 

fÃ) (1 )  아덴은 피 라에우스 항구에서 8km 떨어 진 내륙 도시로 에 게  해 의  지 류인 사론 만에 위치 
하고 있었다. 

(2) 이 곳의 지 형윤 북쪽으로 파르네스 산， 동쪽으로 웬탤리쿠스 산， 남동쪽으로 히 멧투스 산 
으로 둘러싸인 좁은 명 지 였다. 

(3) 아덴은 미노타우르률 죽이고 아마존율 정복한 아티카의 영웅 데 시 우스 (Decius) 에 의 
해 건껄되 었으며 그 이륨은 아데나 여신을 기 념 하여 불여졌다고 전해진다. 

(4) 아덴은 쩨리를레 스 (B. C. 495-429) 시 대에 이르러 그 황금기틀 맞아 했고 따르태논 신 
전과 수많운 사원들 및 여 러  웅대 한 건물들이 속속 건축되었다. 

(5) 뿔만 아니 라 문학， 철학， 과학 및 수사학이 꽃을 피웠으며 정 치 적으로 민주주의가 뿌리 
률 내 렸다. 

(6) 그러 나 헬로폰네수스 전쟁 (B. C. 431-404) 으로 인해 아덴은 몰락의 킬로 첩 어 툴게 되 
었으나 문화적인 면에서나 지 적 인  면에 있어 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툴， 아리스토탤레스， 
에피쿠르스， 제논 둥의 둥장으로 그 명성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7) B. C. 338년 아덴은 마게도냐의 필립 2세에 의해 정복당하였지 만 그 정복은 단지 아덴 
의 문화와 학문율 그의 아룹인 알팩산더륨 흉해 전세계 에  돼 뜨리 는  결과훌 초래 하였올 
뿔이다. 

(8) B. C. 146년에는 로마가 아텐올 정복하였지만 로마인들은 그리 이 스의 모든 문물올 애 
호하였기 때문에 아덴은 그들의 지배하에서도 계속혜서 세 계 의  모든 문화척， 지 적 인  중 
심 지 로  군립 할 수 있었다. 

(9) 로마도 아덴융 정 치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에 아덴은 로마 제국 내에서 하나의 
자유시 (市) 로서 그 나륨대로의 제도훌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14 . c!1 바율이 아뺑얘 셔  확융 천도 샤역융 하게 훤 뼈 청융 컬명하라 ( 16 철 ). 
lAl ( 1 )  바울이 아덴에 온 것은 마게도냐 지 방， 흑 벌립보， 데살로니7t. 베 뢰 아  지 역  동지에서 유 

대인들의 박해률 피하기 위합이었다. 
(2) 그는 원래 2 차 전도 여 행의 일정을 무시 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잡았지 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랍의 환상올 본 이후로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올 바꾸어 아드리 아  혜를 건 
너 이 달리야와 로마에까지 가려고 작정하였던 것이다(16:6-10) . 

(3) 그래서 비잔티옴에서 이그나티 아까지 연결된 이그나티우스 대 로 (Via Egnatia) 률  따라 
가면서 그 노상에 있는 네 압볼리. 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 살로니가. 때뢰아에서 
복음올 중거하였던 것이다. 

(4) 그러나 마게도냐 지방에서 유대 인둘의 소송으로 인해 더 이상 그곳에서 전도톨 계속할 
수 없었고 때마첨 모든 유대인은 로마훌 떠 나라고 명 령 한  글라우디오 황쩨 의 칙령이 내 
혀 졌기 때문에 바율은 그가 계 획 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곳인 아멘으로 오게 되었다(참 
조， 룹 1 :  13;  15 :22， 23) . 

(5) 그리 하여 바율은 아덴에서도 복음의 씨활 뿌렸고 아레오바고 관원인 디 오누시오률 위 
시 한  소수의 사랍올 그리 스도께로 인도하는 성과률 융렸다(34 철 )  • 

15 . c!1 뭘}옳응 아행얘셔 푸엇율 보고 격환했는가 ? ( 16 철) 
fÃ) (1 )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룰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도시 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올 보고 마음에 분 (깡、) 해 하였다. 
(2) 당시 아덴은 신틀의 도시 로 그곳에 세 워 진  신상만 해도 헬라 전국의 신상 수륨 능가했 

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사랍보다 신올 만나기가 더 쉽 다는  말이 생 걱 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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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울은 이 와  같은 아텐의 모습이 하나님쩨서 재청하신 섭쩨명 중 우상 숭배률 금지한 
쩨 1 계명 과 제 2 계명율 어긴 것엄율 알께 되 었다 (출 20:3-6) . 

(4) 그의 눈에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협요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융 모른 채 귀신에 게 절하고 쩨사하는 아덴 사랍들이 한없이 불쌍하게 버 
쳐 졌다 (참조. 롭 1 : 18-23) . 

(5) 그와 합께 우장들파 거 기 에  컬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행동에 대 해  의분 (義慣) 이 일 
어 났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예루살햄 생 천융 장사하는 집 으로 만든 장사치틀율 향 
해 웰으키셨던 그 분노와 통일한 것이다 (요 2 :  13-16) .  

(6) 이 와  같 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 (照明) 해서 어긋나는 생 활의 우상척 인 요소틀. 
특히나 범국가척으로 진행 중인 단군 신천 건립 에 판환 문쩨틀어나 교회 내에 홉입된 
샤마니즘척인 요소틀에 판해 ‘의로운 분’ 올 품율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인인 우리 자 
신이 분올 품고 그런 요소틀융 척결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올 막겠는가 ! (참조， 고전 
10 : 19-22) 

16. 띤 바율옴 o}행에셔 복용훌 어떻채 천하였는가? ( 17 철) 
fÃl (1)  바울은 @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랍틀과 @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랍 

들파 변롤하였다. 
(2) 다시 말하면 그의 규혜대로 안식 일에는 회당에 나가 유대언틀과 유대교로 개 종한 아덴 

사랍들에게 성 경율 풀어 그리스도께 척 용시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 말하 
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섬율 충거했다 (참초. 2， 3철)  . 

(3) 또한 명얼에는 저자. 특 아크로훌리스 서쪽에 위 치 해  었고 아덴의 법훤이자 시 장으로서 
아덴 사랍들의 생 활과 활동의 중심지 언  아고라(Agora) 에 나가 만나는 사랍틀에 게 그 
틀이 섬기는 신 이  거짓 신이며 오직 하나넘만이 참 신임올 중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 
올 변론했다. 

(4) 이 처 럼  바울은 우상 숭배에 환천히 빡져서 그것이 범최라는 사실흘 전혀 모르는 채 계 
속 최룹 짓고 있는 아덴 사랍톨에 게 예떼 미야처 럼  (참조， 햄 20 :9) 하나님의 말씀융 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5) 이 런  바울의 태도는 그리스도의 사환이요 중인으로서， 스스로 훨라인이나 야만이나 지 
혜 었는 자나 어 리석은 자에 게 북옵의 빚진 자라는 생각과 (롬 1:14， 15) 복읍올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 게  화가 미 친다는 생 각 (고전 9:16) 에 그 뿌리롤 박고 있다. 

(6) 우리도 역 시  하나님의 은혜륨 받온 차로서 마땅히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파 복옴율 중 
거하지 않으변 화가 미 친다는 생각융 가지고 안타까운 심 정으로 불신자들에 게 복옴올 
전혜야 한다. 

17. 팅 바옳확 변룡했먼 o}벌의 대표척 언 철학확률의 명청옴 무엇언가 ? ( 18 철) 
fAl (1 )  누가는 바윷과 쟁롱(爭議) 한 철학자률이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 ’ 이 라고 하 

였다. 
(2) 우리에 게  ‘에비구레오 학파’ 는 에피쿠로스 학파 (Epicureans) 로， ‘스도이고 학파’ 는 

스토아 학파(Stoics) 로  알려져 있다. 
(3) 자세한 내 용온 다읍 도표륨 참초하라. 

- 얘왜루로스 학I와 
주창자 에 피 쿠로스(Epicurean， B.C.  341-270) 
이 륨 외  주창자인 에 피 쿠로 스 의  이 용융 본따 

유래 에 피 쿠로 스  학파라고 합 

.← .' ，.스토아 학확 
쩨 논  (Zenon， B .  C .  340-265) 

. .  ' 

쩨 논이 아덴의 아고라 광장에 서 늘 가 
르 치 던 장소가 장식 회 랑 (Painted 

stoa) 이 었 기  때 문 에  스 토아 학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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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쾌 락이 인 생 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 이 최 고의 선융 ‘택 ’ 에 두 었 으 며  행복운 

혜 락은 육욕척 인 것 이  아니 라 고용， 욕 삶의 부수물로 보았다. 엄 격 한 금욕주 

주 장 정 ， 공포， 죽옴 둥에 대 한  염 려 에 서 벗 의 와  만물올 용 활한다는 로고스론， 최 

어 난  마옵의 명 청 ，  즉 아타락시 아 (ata- 션 율  다하는 자는 지 위  계 급올 막론하 

raxia) 흘  뜻한다 고 청 송올 받올 것 이 라논 만민 동퉁주 

의 .  만인 형 제  사상융 주 장  

신 들 의  존 재 월  부 인 하지 않았으나 그 범 신론적 인 업 장융 취 했으며 하나님 융 

종교판 
신 들이 인 간 의  삶과는 전 혀  이 해  판 계  쩨 계  정 신 이 라고 생 각하 였 다  

가 없다고 하는 자연신교의 입 장율 

취 했다 

18 . 띤 아댈의 철학자둡윤 바율에 게 어떤 명 청융 샤용했는가 ? ( 18컬) 
IAJ ( 1 )  아덴의 에벼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은 바윷을 말장이 라고 불렀다. 

(2) 여 기에서 ‘말장이 ’ 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페르몰로고스〉 는 훤래 곡식올 따먹는 새틀 
올 가리키는 말이었다. 

(3) 그 후 그 딸은 쓰레 기률 주워 모으는 수집가를 가리 켰고 다른 사랍룹의 사상올 가로채 
서 그것올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 의 것인 양 도용하는 사람틀올 얼컬었다. 
그 이후에 그 말은 변 변 치  못한 사랍틀까지 일걷게 되었다. 

(4) 따라서 바울올 향한 ‘말장이 ’ 라는 말 속에는 경멸과 무시 조룡의 의 미 가  담겨 져 있다. 
(5) 이 것은 오늘날 복음율 조롱하는 자들이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장이 ’ 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참조， 히 10 :33， 34) . 
(6) 히브리서 기 자는 이 런  일올 당할 때에 기 뼈 하고 더욱 담대하며 인내하라고 우리 들에 게 

권고하였다(히 10 :34-36) . 왜냐하면 이런 조롱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 
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 다. 

19 . 힘 아댈의 철학자률은 바율울 에 다로 데 리고 갔는가 ? ( 19- 2 1철)  
IAJ ( 1 )  그들은 바울올 불툴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 

(2) 아레오바고는 아덴의 법 정  또는 평 의회로서 종교 • 도덕상의 문체와， 바울과 같은 방문 
자들에 대 한  재판권올 행사하였다. 

(3) 당시 이 법 정은 아고라 북서 쪽 모퉁이에 었던 바실레이오스 회 량 (回廠) 에서 열 혔다. 
(4) 에 비 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이 바울율 이 법정에 세운 것은 평 의 원들， 즉 그 도시 

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전하려는 내용에 관해 껄명올 듣기 위함이 었다. 
(5) 이제 바울은 앞으로 그 도시 에서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찰 

에 걸려 전도하지 못하고 업을 다물어 야 하느냐 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20 . c!1 바율이 아꽤오바고애 셔  한 셜교의 셔롬윤 푸엇인가 ? (22， 23 철) 

IAJ ( 1 )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먼저 ‘아덴 사랍들아 너회릅 보니 범사에 종교성 (宗
敎性) 이 많도다’ 라고 말하였다. 

(2) 여기서 ‘종교성이 많도다’ (헬. 데 이 시 다이모네스테 스)  라는 말은 청 찬의 의 미 가  아니 라 
그틀이 미신척 이 라는 의 며 이 다. 

(3) 이 것은 바울이 온 성 에  우상이 가득한 모습올 보고 아덴 사랍들올 심 한  우상 숭배 자로 
단정하고 그러 한 비 정상적인 정신올 공박하기로 작정하였옵올 의 미 한다. 

(4) 그 첫 예로 그는 아덴 시 내률 돌아다니다가 목격 한 ‘알지 못하는 신 에 게 ’ 라고 새 긴  단 
(總) 올 언급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  올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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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껄명 해 나갔다. 따라서 그가 가르쳐 주겠다는 신은 이 
방 신이 아니라 천눔자 하나님 이 었다. 

(6) 이 처 럼  바옳은 방문한 도시의 관숍과 환경 에 따라 거기에 척당한 서론올 구사하였고 
결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로 연결시켰다(참조， 31 절 ;13 : 16-41 ; 14 : 15-17) .  

(7) 이 같은 바울의 전도법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록 복옴올 받는 사랍이 좋아하는 것이 
나 잘 아는 것 둥으로 대화의 실마리흘 풀어 나가는 것도 훌륭한 전도법 이다. 하지만 대 
화의 주제는 언쩨나 복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 히 기 억해야 한다. 

21 . 힘 벼울 이  아맹에 셔  행한 철효의 요지와 륙정윤 푸엇언가 ? (24- 28철)  
(A) ( 1 )  바울의 젤교 요지는 하나님의 성품파 하나님 께 대 한  인간의 의무에 대 한  것 이 었다. 

(2) 껄교의 특정은 첫째， 하나님이 한 분이 라고 밝혔다. 이것은 다신론이나 스토아 철 학의 
법신론과 반대되는 견해이다. 

(3) 둘째.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4 ) 세 째， 하나님께서 만민에재 생명과 호홉과 만물율 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한 하나님에 

의 해서 창조되었고 같은 조상올 가진 후손이 라고 주장하였다. 
(5) 이 것은 자신틀이 아티카(Attica) 본토의 흙에서 생겨나 다른 사랍들파는 다르다고 차량 

하는 아멘 사랍의 생각파 반대된다. 
(6) 네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들에 게 가까이 계셔서 인간들의 기동 (起動) 과 생 활  둥 

모든 면올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7) 이 견해는 신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 물러서서 인간의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에쿠피로스 철학의 자연신론 (deism) 과 반대된다. 
(8) 다섯째. 하나님쩨서는 영 이 시 기  때문에 손으로 지온 전에 계 시 지  않으며 어 떤  피조물의 

도움도 전혀 필요 없는 천지의 주재 (主宰) 시 라고 밝혔다. 
(9) 이 주장도 때로는 사랍의 도움올 받으며 사랍의 손으로 새겨서 만질 수 있는 헬라의 신 

물과는 큰 차이가 있다. 
(1이 이 와  같은 바울의 신관은 아덴의 철학자들과 대척하기 위해 준비 한 궤 변 (證辯) 이 아니 

라 하나님 쩨서 우리틀에 게 계시해 주신 모습이 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슴속에 가지 
고 있는 그 신판과 동일한 것이다. 

22. 띤 바옳윤 그의 컬쿄 가운데 훨라 시 언의 률융 언용하였다. 그것운 푸엇언가 ? ( 28 컬) 
(A) ( 1 )  첫째는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는 귀 절로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 니 데스 (Epimenides， 

B. C. 6 C) 의 4행 시  「크레티카J (Cretica) 에서 인용하였다. 
(2) 둘째는 ‘그의 소생 (所生) 이 라’ 는 귀 절로 걸리기아의 시 인  아라투스 (Aratus， B. C. 315 

- 240) 의 「패노메나J (Phainomena) 가운데 5행을 인용한 것이다. 
(3) 이 와  유사한 표현이 클러l안데스 (Cleanthes) 의 시 「쩨우스에게 드리는 찬송J (Hymn to 

Zeus) 에도 나타나 었다. 
(4 ) 이 처 럽  바울이 헬라 시 인틀의 블올 인용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올 헬라 다신론의 제 

우스냐 스토아 철학의 범 신론의 견지에서 생각했다고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 
(5) 그것은 썰교의 서두에서 아댄 거 리 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 라고 새긴 단융 인용 

했듯이 (23철) . 복음 전파롤 위해 청중과 공동 기반융 얻올 목적으로 인용한 것 이 다. 
(6) 그 결과 바울의 얼교 내용이 강력하게 부각되는 효과률 가져왔다. 또한 이 러 한  형 식 에  

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바울의 쩔교는 철저하게 성 경 척 이 며  기독교척 아 었다. 
23. 밍 바윷야 말하는 ‘ 신의 소쟁’ 이 란 에 현  의미훌 지 니고 있는가 ? (29 철) 

� ( 1 ) 바울은 이 말을 스도이고 철학(S toics) 의 범신론척 인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 라 하나님 
에 의 해  그의 형상올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옴 받은 폰재라는 성 경 적 인  인간론의 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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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 것이다(창 1 :26， 27) .  
(2)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지 음  받은 인간이 자신올 창조해 준 신올 금이나 은이 나 몰 

둥으로 만든 조형 적 인  신상으로 여킬 수 없다고 말하였다. 
(3) 왜냐하면 그 신은 인간이 고안해 내서 거 기 다가 자신의 기술올 사용해 금이나 은， 돌 

둥에 새긴 것으로， 그 우상올 섬 기 는  자틀에 게 도옴융 주기는커 녕  부끄러웅올 당하게 
하기 때문이다. 

(4) 이 같은 바울의 우상 숭배 반대롤은 이사야가 우상올 만드는 자틀에 거l 경 고했던 사 44 : 
9-20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5) 한 편에서는 그 신상틀올 불가시 적 (不可視的) 인 신성에 대한 단지 상정에 불과한 것이 
라고 합리화시 키 기 도  한다. 

(6) 그러나 실상 그들은 그 신상들에 게 하나님 만이 받으시기 에  합당한 영팡파 충성올 바치 
고 있다. 

(7) 그러므로 우리는 신상올 섬 기 는  것이 우상융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 령에 
명 액 히  위 반되며， 하나님 이 그러 한 초각품으로 쩨 한해서 섬 기 기 에 는  너무나도 팡대 (廣 
大) 하시고 지폰(至尊) 하신 분임율 잊어서는 안 된다(헤 7 :25 ; 신 11 :  16 ; 사 42 :8) .  

24 . C!l 바윷윤 지급이 에 훤  빼라고 션포하였는가 ? ( 30. 31철) 
圓 ( 1 )  바율은 지 금이 회 개 할  때라고 아덴 사랍틀에 게 선포하였다. 

(2) 그는 그 이유롤 하나님쩨서 알지 못하던 시 대에는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어 디 에  
있 는  사랍에 게  다 회개할 것올 명 령 하셨기 때문이 라고 소개하였다. 

(3)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쩨서 청 하신 사랍으로 하여금 천하륨 공의로 심 판활 날을 작정 
(作定) 하졌고， 또 그 사랍올 죽온 자물 가운데서 다시 찰리심 으로써 모든 사랍에 게 믿 
올 만한 중거를 주셨다고 선포하였다. 

(4) 여 기 에서 ‘하나님 께서 정하신 사람’ 은 예수 그리스도륨 가리 킨다(창조， 롭 1 :3， 4) . 
(5) 그리스도의 부활온 그리스도의 재 립 ，  즉 산 자와 죽은 자률 심 판하며 각 사랍의 행한 대 

로 갚으실 심 판의 낱이 가까왔옴융 의미 한다 (마 16:27 ; 덤후4 : 1) . 
(6) 바율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 신에서도 이 시 대률 ‘자다가 쩔 때 ’  라고 청 의  내 리 면서 

어 두용의 일올 벗고 빛의 갑웃융 업자고 역셀하였다(륨 13 : 11 ， 12) . 
(7) 우리는 현재가 바율이 아덴 사랍들에 게 회개률 촉구했율 때와 로마 교회에 서신올 보 

낼 때보다도 더욱 그리스도의 재 림 이  가까왔음율 인식하면서 육신의 일올 버 리 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올 입 어 야  할 것 이 다 (륨 13: 13， 14) . 

25.  CI ‘ 알치 못하댄 시대에는 하나념이 해물;tl 아니하셨거니와’ 란 벌빼 대 빼 셔  컬명하라 
( 30철) . 

� (1 )  ‘알지 못하던 시 대 ’  란 그리스도께서 오시 기 전， 즉 하나님의 완전한 계 시 가  전해지기 
이 전율 뭇한다(참조， 마 5 : 17) . 바율은 이 딸옳 루스드라에서 는 ‘지나간 세 대 (世代) ’ 라  
고 표혐하였다. 

(2) 그리고 ‘허물치 아니하셨다’ 는 말은 ‘눔올 감으시고 보지 않온 채 하시 다’ 라는 뜻으로 
루스드라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의 킬툴융 다니게 묵인하셨다’ 라고 표현하였다 
(14 : 16) .  

(3) 그러 나 하나님쩨서 북옴을 전해 툴지 못한 자룹의 허물융 묵인하셨다는 것 은  그할H 대 
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오래 참으섬율 의 미 한다. 

(4) 이 미  하나님쩨서는 당신의 영훤하신 능력파 신성올 창세로부터 만물 속에 그리 고 사랍 
속에 있게 하셨다(홉 1 : 19， 20) .  

(5) 그럽에도 불구하고 그틀어 자기 의 킬， 측 어두웅의 일과 육신의 일 (롬 13:  12- 14) 융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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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며 하나님의 진리홉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융 조물주보다 더 경 때 한  것 은  하 
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었다(홈 1 :25) . 

(6) 이 련  자틀에 대해서 하나념께서는 부끄러운 욕심과 그 상실 (寶失)한 마용융 그대로 내 
어 버려 두셨는데 이 런  방치는 컬국 그룹의 최에 대한 형벌이요 심 판이 었다(톰 1 : 24-32} . 

26. 팅 복홈에 빼한 o}벌 샤랍률의 반웅옴 에며했는가 ? (32- 34철) 
fÃ) (1) 아덴 사랍틀이 그리 스도의 부활파 심 판에 판해서 나타낸 반용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 첫 째， 복옴에 대해 기 홍 (觀弄) 하는 자틀이 있었다. 그틀에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총말론척 심 판이 어리석용 이 야기로만 룰렸다. 
(3) 왜냐하면 그들운 ‘사랍이 일단 죽으면 티팔아 인간의 피률 활아틀이며 컬코 부활은 없 

으리 라’ 고 노래한 시 언  에스킬루스 (Aeschylus， B. C. 525-456) 의 발융 그대로 신뢰 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4) 룰째， 다융 기회에 복용융 듣겠다는 자틀어 있었다. 이 련  그률의 제 안온 효기심 때문 
이 아니라 단지 체면과 나약한 결단력， 의지력 때문에 나온 것이다. 

(5) 그들은 가족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 기률 꺼려 했던 어 떤  사랍(마 8 :  
2 1  ; 녹 9 :61 } 이나 개인척인 편의 때문에 바울의 강롤흘 중지시 켰던 빨릭스 총독과 별 반  
다률 게 없다(24: 25) . 

(6) 쩨째， 복옴율 순수하게 받아들언 소수의 사랍률이 있었다. 이 톨이야말로 풍성 한 결실 
이 약속된 좋은 땅파 같온 자틀로 (창조. 마 13 :23) 하나님의 나라훌 차지하는 특권 (엠 
2 :6) 을 누리는 하나님의 팩성 이 었다 (참조， 고천 6:9-11) . 

(7)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랍들 중에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살펴보면서 신앙에는 결코 회 
색 지 대 가  없다는 사실융 깊이 명심해야 될 것 이 다(참조， 계 3: 16， 17) .  

27. ct1 바옳이 아댈에셔 거둔 생 과의 청도는 에며한가 ? (34철) 
lÃl ( 1 )  바물은 아덴에서 몇 명 의  개종자만올 얻었다. 

(2) 그래서 혹자는 아펜에서의 바울의 전도 여 행은 실때했다고 주장하면서 껄교 내용의 변 
화에 그 원언이 있다고 지 척 한다 (비교， 13 :16-41 ; 14 : 15-17} . 

(3) 그러나 아덴이 원래 계 획된 바울의 전도 여 행지가 아니며 그곳에서 오래 머 무르지 않 
았올 것으로 보아 그리고 전도의 열매는 양도 중요하겠지만 철이 더 중요하다는 점으로 
보아 바윷의 아텐 전도 여 행은 실패라고 단정지용 수 없다. 

(4 ) 오히려 복음올 거부한 아덴 사랍들의 킬가와 바위 와 같은 마융이 (참조， 녹 8 : 5， 6) 바율 
이 천하는 생명의 메시지률 받아틀이는 데 실때하였다. 

(5) 하지 만 옥토와 같은 소수 사랍의 마옵 밭에 떨어 진 복음의 씨앗틀은 풍성 한 결실율 
거두었올 것이고 다른 사랍틀에 께 북융의 향기홉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 할을 찰 감 
당했을 것이다(창조， 마 5 :  13-16) .  

(6) 한편 어 떤  학자는 아덴 다읍의 전도 여행지인 고련도에서 바율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의 섭자가의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 한 것은 철학적인 썰 
교로 좋은 전도 성과률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참조. 고전 2 :2) . 

(7) 이 견해는 반론의 여지가 많지만 어 쨌든 위에 언급한 여 러  사실로 미루어 활 때 아덴 
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나름대로 의미툴 지니고 있었다. 



제 18 창 바울 이 2 차  전포 
여 행 을 끝마치 다 

단학구분 1 -: 4 바 물이 고린도에 도작하다 / 5- 11 바물이 고린도아|서 복용율 흥거혀다 / 11- 1 7  유대인될 
의 고소로 아가야 종독 갈리오 잎어| 선 바물 / 18- 22 바훌이 안디옥에 귀흰휠으로 그으1 2차 전도 여횡 
이 끝나다 / 33 바물01 3차 전도 여행률 시작하다 / 24 - 28 아불로가 얘|수 그리스도홉 ·좀커하타 

I 이후에 바용이 아덴융 떠 나  고린도에 이 르 러  
2 아굴라라 하 는  본도에 서 난 유대인 하나흉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올 명하여 로 
마에서 떠 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킬 
라와 함께 이 탈리 야로부터 새 로  용 지 라  바율 
이 그들에 게 가매 

3 업 이  같으므로 합께 거하여 일올 하니 그 
업은 장막올 만드는 것 이 더 라  

4 안식 얼 마다 바울이 회 당에 서  강론하고 유 
대인과 헬 라인융 권 면하니 라 

5 실라와 디 모데 가  마게 도냐로서 내 려오때 바 
율이 하나님 의 말씀에 불잡혀 유대인들에 거l 예 
수는 그리 스도라 밝히 중 거하니 

6 저 회 가  대 척 하여 훼 방하거늘 바울이 옷율 
떨어 가로되 너 회  펴 기  너 회  머 리 로 돌아갈 것 
이 요  나는 째 꿋하니 라 이 후에 는  이 방인에 게로 
가리 라 하고 

7 거 기 서  옮겨 하나님융 공경하는 디도 유스 
도라 하는 사랍의 집에 률어 가니 그 집이 회 당  
옆이 라 

8 또 회 당장 그리 스보가 온 집으로 더 불어 주 
률 믿으 며 수다한 고련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 
혜훌 받더 라 
9 밤에 주 께 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 게 말씀하 

시 되  두려 워 하지 말며 장장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 가  너 와  함께 었으매 아무 사랍도 너 활  

대 적 하여 해 홉 거l 할 자가 없 융  것 이 니  이 는  이 
성 중에 내 백 성 이  많옴이 라 하시 더 라  
” 일 년 육 개 월율 유하며 그룹 가운 데서 하 

나님 의 말씀올 가르치 니 라  
1 2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 었올 때 에  유대인 

이 일제히 얼어나 바울올 대 척 하여 재 판  자리 
로 데 리고 와서 

13 말하되 이 사랍이 율법융 어 기 어  하나님율 공 
경하라고 사랍률융 권한다 하거늘 
14 바울이 업융 열고자 할 때에 갈리 오가 유 

대 인 들에 게  이 료되 너 회  휴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 한 일이 나 피 악한 행 동이 었으면 내 가  너회 

말융 줍어 주는 것이 가하거 니 와  
1 5  만일 문제 가 언 어와 명 청 과 너 희  법 에  관 

한 것 이면 너 회 가  스스로 처 리 하라 나는 이러 
한 일에 재 판장 되 기 률  원 치  아니 하노라 하고 
1 6  저 회 률  채환 자 리 에 서  쫓아내 니 
1 7  모든 사랍이 회 당장 소스데 네 활  잡아 재 판  

자 리  앞에 서 때 리 되  갈리오가 이 일올 상판치 
아니 하니 라 
1 8  바울윤 더 여 러  날 유하다가 형 채 들올  작 

캘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 나갈새 브리스킬라 
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 라 바옳이 일 찍  서 원 이  
었으므로 젠그러l 아에 서  머 리 홉  꺾·았더 라 
19 에 베소에 와서 저 회 률  거 기  머 물러 두고 자 

기는 회 당에 들어 가서 유 대 인 룹파 변 롱하니 
20 여 러  사랍이 더 오래 있 기 활  청 하되 허 락  

지 아니 하고 
21 작별 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 의 뜻이 면 너 

회에 게 몰아오 리 라 하고 배활 타고 에 베 소률 떠 나 
22 가이 사랴에 서 상륙하여 융라가 교회 의 안 

부촬 불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 려 가서 
23 얼마 었다가 떠 나  갈라디 아와 브루기 아 땅 

융 차혜로 다니 며 모든 쩨 자홉 굳가l 하니 라 
24 알렉산드리 아에 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 

인이 에 베 소에 이 르니 이 사랍용 학문이 많고 
성 경 에  능한 자라 
25 그가 일찍 주의 도률 배위 열 심 으로 예 수  

에 관한 것융 자세 히 말하며 가르치 나 요한의 
세 혜 만  알 따릅이 라 
26 그가 회 당에 서  담대히 말하기 룹  시 착하거 

늘 브라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 려 다가 하나 
님의 도룹 더 자세히 풀어 이 르더 라  
2 7  아활로가 아가야로 건너 가고자 하 니  형 채  

틀이 저 룹  장려하며 제 자뜰에 재 편 지 하여 명 접  
하라 하였 더니 저 가  가매 은혜 로 말미 암아 믿 
은 자들에 께 많온 휴익 올 주니 
28 이는 성 경으로써 예 수는 그리스도라고 중 

거 하여 공중 앞에 서 유 력 하거l 유대인의 말융 이 
김 일 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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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1 본창얘 기륙된 중요 사건은 무엇언가 ? 
(AJ ( 1 )  본장에는 아덴을 떠나 고련도에 도착한 바울이 젠그리아 - 에베소 - 가이사랴 - 예 루살렘 

올 거 쳐 안디옥에 툴아옴으로 2차 전도 여 행올 끝내는 장면과 갈라디아， 브루기 아  둥지 
에서 3차 전도 여 행융 시작흩}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는 고린도에서 믿읍의 동역자 브리스걸라와 아굴라률 만나게 된 것과 설라와 디 모데 
가 마재도냐에셔 톨아와 합류하며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인해 더 욱  뜨겁 게 
하나님 의 말씀에 불잡핵 복음올 중거 할 수 있었다 (2， 5， 9， 10철 )  . 

(3) 이 처 럼  바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잡히고 하나님 의 뜻에 순종해서 전도 여 행 의  발걸 
융융 담대하게 옮겼다. 이 런  확고한 태도는 에뻐소의 사랍들이 그에 게 오래 거 하기를 
요청 했융 때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회에 게 돌아오리 라’ 고 대답한 데 서 도  잘 나 
타나 었다 (21 갤)  .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올 우리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하 
나님 의 뜻과 말씀에 인도롤 받는 삶이 어 떤  것인가률 배 울  수 있다 (창초， 롬 8: 12-14). 

(5) 한편 본장에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외에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그리고 알렉산드리 아 태 
생 의  유대인 아볼로 둥의 복음 전도자가 동장하고 었다. 

2. c!1 바옳야 아행융 때 나  쳐옴으로 방훈한 도시는 어 디 언가 ? (1 철) 
(AJ (1) 바율은 아덴을 떠나 북쪽으로 중부 그리 이스와 남쪽으로 웰로폰네소스룹 연결시 켜 주 

며 지 협곡올 내려다보는 고훤 위에 자리잡은 고린도를 방문하였다. 
(2) 고련도는 전략상 중요한 지 역 인  동시 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B.C. 8재 기 에는 큰 번 

영을 누리는 도시 국가가 되 었고， B. C. 6， 7세 기 경에는 그 영화와 쩨 력 이  최 절정에 달 
했다. 

(3) 그러 나  고린도는 국세 가 B. C. 5세기부터 아덴의 영토 확장주의에 영 향올 받아 기 울어 
지 기 시 작하였는데 B. C. 338 년에 마게도냐의 필립 2 세에게 청복되 었다. 

(4) B. C. 196년에 로마에 게 정복된 후 로마의 자유 시(市) 가  되었지만 B. C. 146년 고린도 
는 로마에 대항해 일어난 아가야 동맹 의 반란에서 지도적 역 할올 맡은 이유로 로마에 
의 해  완전히 꽤망당했고 주민틀은 노예로 팔려 갔다. 

(5) 그 후 B. C. 46년경 로마의 황제 시 이 저 (Caesar) 에  의 해  재건된 고련도는 B. C. 44 년 
로마의 식민지 가  되었고 B. C. 27년에 로마의 아가야 행 정  구역 의 수도가 되 었다. 

(6) 고린도의 주민틀은 헬라인파 이탈리아 출신의 자유민， 로마 군대의 퇴역 군인， 장사하는 
사랍， 정부의 관리 툴파 레 반트 출신의 동양인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다. 

(7) 한편 고련도는 육상 및 해상 무역로가 집중되어 상업 적으로 유리 한 위 치 률  차지 하였기 
때문에 경 제 적으로 크가l 번성하였다. 

(8) 그러나 이 러한 부의 혹적은 호화스런 생활파 더불어 온갖 부도덕 한 타락 행 위 틀올 낳게 
되었다. 그래서 B. C. 5세기초에 이르러선 ‘고린도 사랍이 되다’ 라는 딸은 성 적 으로 부도 
덕 한  사랍이 되는 것율 의미하게 되었고 바울 당시에도 이 런  좋지 옷한 평 판은  계속되고 
었었다. 

(9) 뿐만 아니 라 고련도는 아프로디 테， 멜리 쩨르태스， 아폴로， 아스클레 피우스 동올 섬 기는 
신 전이 많은 우상의 도시 였다. 

3.  c!1 바율운 고련도얘셔 누구훌 만나게 되 었는가 ? (2. 3 철) 
때 ( 1 )  바울은 본도 (Pontus) 출신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킬라률 만녔다. 

(2) 바울이 그들올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그들의 업 (業) 이 같았기 때문이 다. 
(3) 즉 바율은 전도 여 행  중에도 생 활비률 벌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이나 가죽 재조 얼올 

하였기 때문에 (참조， 20:34 ; 고전 9: 1-18 ; 고후 11 :7-12 ; 살전 2 :9 ; 살후 3 : 7-10) ， 역시 고 



1 - 6 훨  215 
련도에서도 그 일을 하다가 같은 장막올 만드는 칙업융 가진 그들올 반나게 된 것이다. 

(4) 원래 로마에 거하던 그들이 고련도로 오게 된 것온 유대인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폭동 
흘 저지하기 위 해  로마 황제 블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 게 로마에서 떠 나라는 칙 령 올  
내 렸기 때문이었다 (A. D. 49， 50 ) .  

(5) 이 렇게 시 작된 바울과 그틀의 교제는 시간이 감에 따라 더 욱  깊어 졌다. 그들은 바울올 

위 해서라면 자신물의 목숨올 내놓을 정도로 바율외 진실한 친구가 되 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되었다. 
(6) 뿔만 아니 라 이방언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도 회생척인 수고와 봉사롤 아끼 지 아니 하였 

다 (롭 16 : 3， 4) .  
(7) 이 와  같이 성도는 자신의 유익올 구하는 데에는 둔갑 (鏡應) 해야 되 지 만 그리스도의 영 

팡융 위해셔는 예민 (鎬敏) 해야 한다. 
4 .  (1 고련도얘셔 배용화 합휴한 사랍률은 누구언가 ? ( 5철) 

fÃ) ( 1 )  고린도에서 실 라와 디모데가 다시 바율과 합류하였다. 
(2) 과거 때 뢰 아에서 전도 활동올 할 때 바율은 쫓아온 데살로니가의 유대인틀이 일으킨 

· 소동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활 쩨뢰아에 남겨 둔 채 아덴으로 피 신해야만 했었다 (17 :  
13-15) . 

(3) 바율은 아텐에 도착하자마자 그률 안내 한 사랍율 몽해 ‘실라와 디모데륜 자기 에 게로 
속히 오게 하라’ 는 전갈을 보냈고 07 : 15) 그래서 그틀온 아덴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4) 그 후 바율은 고련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 현올 알기 위 해  디 
모데률 데 살로니가로 (참조， 살전 3 :2) 헌금 모금융 위 해  실라훌 벌 립 보로 ( 참조， 벌 4 :15) 
각각 파송했었다. 

(5) 그러므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융 가지고， 실라는 벌립보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올 가지고 바울과 고련도에서 채회하게 된 것이다. 

5. (1 젤라와 다모해가 톨아요자 바윷빼 게는 어 면  변화가 벌 어 낼는가 ? ( 5철)  
fA) ( 1 )  하나님의 말씀에 불잡힌 바울은 유대인툴에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 하였다. 

(2) 여 기에서 ‘하나님 의 말씀에 ’ 에 해당되는 헬라어 〈토 프뉴마티 〉 는  ‘성 령 에  의 혜 ’라는 
뭇이다. 

(3) 그리고 ‘불잡혀 ’ 라고 번역된 헬라어 〈쉬네이쩨토〉 는  ‘결합하다’， ‘열중하다’， ‘ 강권하 

다’ 라는 뜻도 지닌 〈쉬네코〉 의 계속을 의 미 하는 미 완료 수동태이다. 
(4) 그러므로 ‘하나님 의 말씀에 불잡혀 ’ 라는 말은 바율이 성 령에게 강권함을 받아 고린도 

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올 전하는 일에 
전념 하였다는 뜻이다. 

(5) 이 처 럼  바올이 복음올 증거 하는 일에 새 힘올 얻훌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 가  전해 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에 큰 위로와 격 려 훌  받고 (참조 ， 살전 3 :7-10) ， 벌 립 보  교회 가 
실라륜 통해 보내 준 현금으로 말미 암아 선교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초， 
고후 11 : 9 ;  벌4 : 14， 15) . 

(6) 오놀날에도 ‘너회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채 자롤  삼아 … 지 키 게  하라’ (마 28: 19， 20) 는 
그리스도의 지 상  명 령올 수행하고 있는 용바른 교회툴은 많은 사역사틀올 해외로，  국 
내 의  산간 오지로 파송하고 었다. 

(7) 모교회가 척 당환 선교비와 교회의 밝은 소식올 전해 주는 것은 멀리 떨어져 고군 분투 
하고 있는 그들에 게 엄 청난 힘올 제공할 수 있다. 이 런  면에서 모교회 뽕만 아니 라 돗 
있는 성도툴의 많은 경제척인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1; . c!1 퓨대 언률옴 욕용훌 충거하는 바융얘 쩨 에빵체 대하였는가 ? ( 6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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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틀은 바울올 대 척 하며 훼방하였다. 
(2) 여 기에 서  ‘혜방하다’ 에 해당하는 헬라어 (:훌라스쩨메오〉는 ‘중상하다’ 또는 ‘ 모독하 

다! 란 뜻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 친  바율의 발용 신성 모독이 라고 하면서 중상 모 
략하였다는 의 미 이 다. 

(3) 바율에 대 한  이 같은 그들의 태도는 곧 바울올 사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률 대 척 하  
며 영 접 하지 않는 것 파  다률 바 없다(참조， 마 10 :40-42) . 

(4 ) 이 것은 결국 그들이 여전히 융법 의 겉은 보고 있지 만 ‘수건’ 에 가리위 그 알맹 이 ， 
측 본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 척  소경 상태에 있음율 의 미 한다 (고후 3:  
14 ;4 :4) . 

(5) 그러므로 그률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읍을 거부하고 바울율 대 척 하는 것이 하나님 의 
말씀올 수호(守讓) 하고 이단을 정최하는 최 선의 정 의로훈 행동인 것 이 다(참조， 24 :5} .  

(6) 그러나 실 상  그와 같은 행동은 무지와 강팍한 마융율 그대로 표훌한 것 이 며  하나님 의 
생 명 에서 떠난 중거였다(참초， 엠 4 : 18) .  

(7) 이 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생명 되 신  예수 그리스도륨 융바로 보지 못할 때에는 잘못 
된 열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예수륨 멀 리 하게 되 고  급기야는 예수륨 비 방하고 대 
척 하는 자리에 률어가기 쉽다. 그러 면서도 그것이 찰못된 행위임용 알지 못하게 된다. 

7 .  c!1 바옳운 대척하며 훼방하는 유대안률옳 향빼 어 면  행홈융 보여 추었는가 ? (6철) 
� ( 1 )  바울옹 옷융 떨었다. 

(2) 옷융 떠는 행위는 예로부터 엄숙한 맹쩨륨 할 때에 사용되먼 방식 이 었다 (느 5 : 3) .  
(3) 바옳은 이 행동올 통해 복음융 거 철한 휴대인률에게 그들의 생 명 에  대혜서 더 이상 어 

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윷 나타냈다. 
(4) 이와 유사한 행위로는 발에서 먼지률 혈어 버 리 는  것으로， 일전에 바율이 버 시 디 아  안 

디옥에서 추방될 때 취 했던 행동이다(13 : 51) .  
(5)  이 행동온 예수께서 12제자와 70인의 전도대훌 파총하면서 그률융 명 첩 치  않는 자틀 

율 향해 취 하라고 명령 하셨먼 행동이 었다 (참초， 녹 9:5 ; 10 : 1 1) .  
8 .  c!1 바율운 훗융 멸면셔 무엇야 라고 외 쳤는가 ? (6철) 

!Al ( 1 )  바윷은 ‘너 회  피 가  너 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고 말하였다. 
(2) 이 말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툴의 멸망율 선포한 것으로 그 멸망의 책 임 온  말씀율 듣 

고도 회 개 치  않는 그들에게 었다는 돗이다. 
(3) 이 같은 바율의 션포는 악인물이 최 에서 떠나라는 경 고률 듣고도 여 천히 최 악  가운데 

었다가 멸망윷 당할 경우 그 책 임운 전적으로 구원율 거철한 그들에게 었고 말씀올 선 
포한 에스젤은 무최하다고 밝히신 하나님 의 말씀에 근거한다(첼 33:4， 5， 9) .  

(4) 한편 하나님쩨서는 당신의 말씀올 틀고 당신융 대신해서 악인틈에 게 경 고활 책 임 이  있 
는 영 척  지도자가 의무롤 불성설하거l 행하거나 말씀용 찰봇 천할 경우 그에 게서 악인 
률의 멸망의 책임올 찾겠다고 선포하셨다 (첼 33:6-8) .  

(5) 그러므로 바울의 말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맡겨 주신 사명대로 성실히 복옵의 충인으로 
서 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자신감이 합촉되어 었다. 

(6) 이 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윷 가르치는 위 치 에  있는 모든 영척 지도자룹온 자신들의 업 
에서 나오는 말이 곧 자신의 생 명 과  직결되어 었다는 사실융 기 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 에  부끄러용이 없도록 복옴 증거에 융바르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9 .  c!1 바융옴 희 당얘 셔  나와 누구의 쟁으효 률에갔는가 ? (7철) 
� (1) 바옳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랍의 집으로 둡어갔다. 

(2) 디 도 휴스도 (Titus Justus) 는 로마식 이륨으로 그가 로마 시 민임 융  나타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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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마도 그는 B. C. 44년 로마의 황제 시 이 저 가  고련도률 채건할 때 그곳에 정 착했던 
로마인 가정에서 태어난 듯하다(참조. rQ1 2 } . 

(4 )  한편 혹자는 디도 유스도의 다른 이륨 (the first name) 이 가이오 (Gaius ) 라고 주장하 
기 도 한다. 

(5) 그럴 경우 그는 바율과 고린도 교회 의 식주인 (食主A) 인 가이오와 동얼인이 되 며 (롭 
16:23) • 고련도 전도 초기 에 바울에 게 직 접  세례훌 받용 극소수 개섬자틀 가운데 한 사 
랍이 된다 (고전 1 : 14) . 

(6) 어 쨌든 디도 유스도는 회당에서 바울의 셜교를 듣고 자신의 집올 고린도 전도 사업 의 
본부로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었다. 

(7) 그로 인해 그의 집은 고련도 교회의 최초 집회 장소가 되었다. 
(8) 이 와  같이 복음을 받아뜰인 사랍들의 일반적 인 특정은 복음을 위 해 서  회 생 과  봉사룰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것은 하나님 의 일보다 자신이 소유한 것， 특히 그중에 서도 
시 간과 물질에 더 깊은 애정을 쏟고 있는 현대 의 기독교인들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조， 4 : 34， 35 ; 출 36:5 ; 스 1  :6) . 

10. c!1 누가는 고련도에셔 기톡교로 개종한 대표적 언 인물로 누구롤 소개하였는가 ? ( 8철)  
� ( 1 ) 누가는 조금 전에 바울이 나왔던 회당의 회 당장( 會堂長) 그리스보 (Crispus) 를  소개 하 

였다. 
(2) 그는 고린도의 최초의 신자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 고전 16: 15)는 아니 었지만 그의 회 

섬 은  다른 사랍들에게 큰 영향을 미 쳐  그들올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 기 폭제 (起 
爆鄭IJ) 가 되 었고 활력소가 되 었다. 

(3) 바울은 고전 1 : 14-16에서 그가 개 인적으로 세 례를 준 몇 몇  사랍올 언급하는 중에 그리 
스보를 첫번째로 소개하였다. 

(4 ) 이 것은 그리스보가 고련도에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뛰어 난 신자였음을 의 미 한다. 
11 . c!1 밥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째셔 는  바울얘 게 무엇이 라고 말쯤하셨는가 ? ( 9， 10철) 

때 ( 1 )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께서 는  두려워 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옴올 전하라고 바울을 격 
려 해  주셨다. 

(2) 그와 동시 에 고린도에는 당신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률 대 척 하여 해 롭게 할 자가 없 
올 것 이 라는 확신융 주셨다 (참조， 12-16절 )  . 

(3) 물론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합으로써 큰 힘올 얻기는 했지 만 (5절) 이 환상을 경 험 하기 
전까지 고린도의 바울은 ‘약하며 두려 워 하며 심히 떨리는’ 상태에 있었다(고전 2 : 3) . 

(4 ) 그 이 유는 이재껏 방문했던 마가l 도냐의 대부분 지 역에서 복읍올 대 적 하는 유대 인들의 
방해로 복옴 증거률 중도에서 그치고 피신해야 했듯이 (16 : 19-39 ; 17 : 10， 13， 14) 고린 
도에서도 이 같은 경험융 되 풀이하지 않을까 염 려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5)  그는 이 환상을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 를 얻올 수 있었고 l 년  6개월이라는， 2차 전도 여 
행 (A. D. 50-52) 의 반 이상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와 향락으로 찌든 이 할 
일 많은 이 방  성읍 고련도에서 복음 사역 에 전념 할 수 있었다 (11 절) .  

(6) 그 외 에도 주께서는 유대 인들이 그룹 죽이 려 고  혈안이 되어 있는 때나(23 :  1l ) ， 계 속되 
는 풍량으로 배 위에서 불안에 떨 때 (27 :23) 와 같이 바용이 영 척 으로， 신 체 적 으로 어 
려 움에 처 해  있올 때 항상 나타나셔서 그에 게 힘과 용기 활 불어 넣어 주셨다. 

(7) 오늘날에도 주께서 성 경 이 라는 특별 계사를 통해 영파 육적으로 낙망 ( 落望)  가운데 
있는 성도틀에 게 새 힘융 주시 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 신다. 그러므로 우리 는 성 경을 
얽음으로 그 가운데 올려 퍼지는 주의 세 미  (細 微) 한 옴성올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조， 담후 3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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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 휴대 언률은 빠}훌훌 누구에 쩨 고소하였는가 ? ( I2. 13컬) 
(ÃJ ( 1 ) 그들은 바울올 아가야 총독 칼리오에 게 고소하였다. 

(2) 갈리오의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루스 (Marcus Annaeus Novatus) 로  코르도 
바 출신이 고， 스꽤인의 뛰어난 웅변가 마르쿠스 안네우스 써너l카(B. C. 5O-A. 0. 4이 의 
아들이며 스토아 철학자， 정치가， 회곡 작가인 루키우스 안네우스 셰네카(B. C. 4-A. D. 
65) 의 동쟁 이 었다. 

(3) 그는 로마 황쩨 글라우디오의 통치 기 간 (A. 0. 41-54) 중에 로마로 가서 로마의 웅변 
가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 ( Lucius Junius Gallio) 의 양자가 되 었으며 A. D. 51 년 
7월 1 일 에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 유대인률이 바율올 그에 재 끌고 온 것도 그 즈읍 
으로 보인다. 

(4) 한편 갈리오는 A. D. 65년에 네로훌 쩨거하기 위 환  읍모에 가담한 혐의륨 받고 죽임융 
당하였다고 전해진다. 

(5) 바윷에 대 한  유대인틀의 고소 내용용 그가 로마법으로 인청하지 않는 불법 종교훌 전 
한다는 것이었다(참조. 24 : 5-9) . 그러므로 더 이상 바율이 기독쿄라는 불법 총교률 전 
하지 못하도록 처벌융 가해야 한다는 것이 그물의 주장이었다. 

(6) 이 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톡교륨 쩨외한 다륜 모든 종교블도 기독교의 발천파 사회 
참여 혹은 개혁에 대해 매우 못마땅한 태도훌 취하며 때로는 권력융 이 용해 척극적인 
방해 공작융 전재하기도 한다. 

(7) 그러나 용바른 성 도라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척신 (w-...!훌) 이나 위 험 한  
칼 이  앞길율 막고 었 다  할지라도 거짓 진리얘 현혹되어 그 영혼이 죽어 가고 있는 사랍 
틀용 그대로 방치해 두지 못활 것이다(창초， 홉 8:35-39) . 

13. (!J 휴대 언홉의 고쇼에 대빼 칼리요는 에 엔  환홉훌 때혔는7}? (14- 16컬) 
(ÃJ ( 1 )  갈리오는 바울에 대한 휴대인률의 고소가 송천히 종교척인 문쩨라고 환단융 내 렸다. 

(2) 축 그는 이 논쟁이 ‘언어 ’ 팔 말씀 (헬， 로고스) 파 메시야에 판련된 ‘명 칭 ’ (헬， 오노마) 
그리고 유대 율법 (헬， 노모스) 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바율이 전 
하고 있는 내용도 유대교 분화의 하나라고 환탄했다. 

(3) 그럴 경우애 이 문쩨는 갈리오가 재판활 생질외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갈리오의 책 
임은 로마의 안청파 판계 있는 민사 혹용 형사상의 문쩨률 재판하는 것이지 유대의 총 
교 문제를 중재해 주는 것은 아니었기 째푼이다. 

(4) 그래서 그는 바율에 재 변롬할 기회률 추지 않용 채 바율과 휴대인툴올 법쟁에서 내쫓 
았다. 

(5) 이 런  칼리오의 결갱옹 기독교홉 로마외 합법 척 인  총교로 인정한다는 것올 암시 하는 것 
으로 바울의 2 차  전도 활풍에 지 대한 명향력용 미 쳤다. 

(6) 그 이 유는 이 판결이 로마 쟁부의 풍식 척 언  입 장훌 밟힌 것으로 기독교가 문재시 된 
다른 지 역 애  상당한 영향융 끼쳤융 것이고 기독교 훈동융 박해하려는 자들의 생 각을 
일 시 적 이 나마 억누훌 수 있었융 것이기 때품이다. 

14 . (!J 칼리요가 휴벼언률율 1뼈훌훌 자려 얘 셔  쫓야내짜마자 에 연  샤건01 1광생하였는가 ? ( l7 철 )  

(ÃJ ( 1 )  헬라인 군중들이 칼리오가 보는 앞에서 회당장 소스데네륨 장아 때 련  사건이 발생했다. 
(2) 이 것은 총독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률에재 뼈폴 냉대률 목격한 이유 때문이기 도  하지만 

직 접 척으로는 헬라인틀의 반유대주외 감청융 표훌한 한 사건여라고 할 수 있다. 
(3) 한편 헬라언틀이 구타한 회당장 소스태네는 기폭교로 재종한 회당장 그리스보 (8젤 ) 와 

합쩨 일올 했거나 그의 뒤훌 이어셔 고련도 회당의 회당장이 되었던 인물얼 것이다. 
(4 ) 그가 고전 1 : 1 에 언급된 .소스데네 ’ 와 통일언이라면 그도 그리스보의 뒤률 따라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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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독교인이 되 었읍이 틀림없다. 

(5) 그런데 어 떤  사본에는 소스데네옳 때 린  이 군중틀이 유대인률이라고 언급되어 었다. 이 
입 장올 따른다면 그률의 견해훌 갈리오에 게 쩨대로 전달하지 못한 책 임 융  물어 성난 휴 
대 인  군중툴이 그률 때 렸다고 볼 수 있다. 

15. 띤 1!}율응 수리 아료 7}는 도충 캘그빼 아얘 셔 어 연  얼율 행 하였는가 ? ( 18철) 
� ( 1 )  바옳온 갈리오의 재판으로 인청받은 자유를 최대한 이용해 수개훨 동안 고린도에서 복 

음융 중거 한 후 수리아 노상 (路上) 에 있는 겐그레아에서 머리륨 깎았다. 
(2) 이 것은 바율이 고련도에서 선교 사역과 관련된 어 떤  목적율 위하여 일 정  기 간  나실인 

의 서원올 했으며 이제 그 기 간이 다 지나갔다는 것융 보여 준다(참조， 민 6 :2-21 ) . 
(3) 아마도 바율이 한 나실인의 서원은 고린도에서 l 년  6개월 머 무는 동안 하나님쩨서 보 

호하여 주섬에 감사하는 서훤이었율 것으로 추정된다. 
(4) 한편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성읍이며.  고련도의 외 항 (外港) 으로서 지 중해 연 

안의 여 러  도시롭 이어 주는 교통의 요지 였다. 
(5) 겐그레아에는 바옳이 오랫동안 고련도에 머무르면서 거운 전도의 열매인 여 집사 봐봐 

가 일군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있었다 (롬 16: 1 ， 2) . 
(6) 우리도 거 첼고 험 한  이 세상올 살아나가노라면 삶의 여 러  가지 요소 때문에 나약해 질 

때가 었다. 이 럴  경우 바울과 같이 하나님 쩨 셔원융 합으로써 새로운 힘올 얻고 삶의 
결단올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명섬할 것은 그 서훤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 때문 
에 최 선올 다해 지 켜 야  한다는 사실이다(참조， 삼상1 :21-28) . 

16 . 힘 바옳01 캘그해 아훌 며나 도확한 도사는 에 디 인가 ? (19컬) 
fÃ) (1) 바율은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의 로마 관활 지역 가운데 수도이며 중요한 상 

업 중심지 인  에뻐소에 도착하였다. 
(2) 에 베 소는 원로원과 시 의회를 갖춘 자유 헬라 도시 이며 아르테미 스  여신올 섬 기 는  도시 

였다. 
(3) 이 곳에는 에쩨소 시 당국과 로마 황쩨에 제  인정받은 커다란 유대인 거주지 가  형성되어 

있었다. 
(4) 바울은 이 곳까지의 여 행에 고련도에서 사권 맏옴의 통역자 브리스걸라와 아굴라와(2 ，  

3 철 )  동행하였다. 
(5) 그툴이 동행한 이유는 첫째， 에베소에서 복옴 전도 사업율 하며 둘째， 에때소에 다  천막 

제 조와 가죽 수공올 위한 새로운 상사 (商狂) 률 개썰하기 위 함으로 보인다. 
(6) 그들은 그 후 4， 5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신의 집에서 믿옴의 형체들을 대 접 하였고 

바울의 서 신융 통해 (참초， 고전 16 : 19) 고련도의 친구들에게 안부률 전하기 도  했다. 
(7) 이같이 성 도  개개인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올 나타내며 이웃에게 복옴올 충거하고 성도간 

의 믿 음의 교쩨훌 나누는 작온 선교 센터 라고 활 수 있다. 이 얼은 우리의 삶의 현장 
에서 계속 수행되어야 활 부분이다(참조， 마 28 : 19， 20) .  

17 . c+l 바옳은 더 요 해  매훌기률 요챙한 @웨 빼소 회 당  샤랍률의 후학얘 빼 빼  에형채 대 당하 
였는가 ? (19- 21컬) 

lÃ1 (1 ) 바옳은 복옴에 대한 자신의 변론에 흥미롤 느낀 휴대인들이 더 오래 에떼소에 머 물기룹 
청 하였지만 허 락하지 않았다. 

(2) 그러면서 바울은 ‘만월 하나님의 뭇이면 너 회 에 게  톨아오리라’ 는 대답을 남긴 채 에 베  
소를 떠 녔다. 

(3) 한편 어 떤  사본에는 이 대답에 ‘나는 혜 루살햄에셔 곧 다가융 쩔기률 반드시 지 켜야 
한다’ 는 말이 첨 가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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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유는 아법 월 4 월  14얼에 거 행될 유월철 행사롤 예루 
살햄에 서  맞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불 수 있다. 

(5) 또한 이 처 럽  바울이 에베소 사랍물의 부탁율 거 철한 이면 (훌面) 에는 항해 일 정 을  무 
시 할  수 없다. 보통 지중해에서의 겨울 항해는 날씨 관계로 3월까지 금지되 어  있었기 
때문에 4월 14얼까지 예루살햄에 도확하기 위해셔는 서 둘러 야만 했다(참조， 27 : 12) .  

(6) 어 쨌든 장래의 모든 얼융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돗에 맡긴 바율의 
태 도는 하나님의 주권올 인정환 겸 허 한  것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돗율 이야기 하면서도 
자신의 돗대로 살아가며 장래률 향해 발컬옵융 옳기 려는 우리블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초， 시 40 :8 ; 143 : 10 ; 약 4  : 15) . 

18. c!1 빼 때소얘 셔 안다욕액 이 르는 바율의 행로는 어 떠한가 ? (22철) 
lÃl (1 )  바울은 에 베소를 떠나 혜롯 대왕 시대 이후로 예루살햄의 항구 역 할올 하고 있는 가이 

사랴에 도착하였다. 
(2) 계속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융라가 모교회 (母敎賣) 룹 방문하고 유월철 행사에 참여 

한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3) 이로써 약 3년간에 걸친 바울의 2차 천도 여 행은 끝올 맺 게  되었다. 
(4) 그 기 간  동안 바옳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훌 맞는 풍 온갖 수난과 박해훌 당하기도 

했지만 (16 : 22 ， 23) 주의 도우심융 홍해 어 려 운  순간올 잘 극복할 수 있었다 ( 9， 10 절; 
16 :26) . 

(5)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랍틀올 주께로 인도하였는태 그틀 중 상당수가 이방언이었다는 사 
실은 바올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섬훌 받았음올 잘 나타내 준다(참조， 26 :16-
23) . 

19. æ 2 차  천도 여 행울 팔내고 안다욕으로 톨아용 바율은 옐마 후에 어 디 로  여 행훌 며 났는 
가 ? (23 철) 

lAl (1 )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머무른 후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여 행 하였다. 
(2) 그가 안디옥에서 머문 기간은 아마도 A. D. 52년 여륨부터 53년 봄까지 였융 것 이 다. 
(3) 그가 여 행 한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은 2 차  전도 여 행  기 간에 틀렀던 비 시 디 아  안디옥 

파 이 고니 온， 루스드라， 더 베  주변의 지역으로 (16: 1-6) 이미 복음의 씨 앗이 뿌리률 내 
려 많은 사랍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다. 

(4) 이 와  같은 사실은 누가가 그 지역의 기독교인틀율 가리쳐 예수의 12쩨자륨 부률 때 사 
용되는 ‘제자’ (헬， 마데테스) 라는 명 칭올 사용한 데서도 잘 나타나 었다 (참초. 마 10 : 1  
; 늑 8 :9 ) . 

(5)  바울은 이번 여 행을 통해서 그 지 역 의  모든 쩨자들율 굳게 하였다. 여 기 에서 ‘굳게 하 
였다’ ( 빨， 에 피스테리 조) 는 말은 휴대인뜰의 방해 공작과 이 방의 거짓 교훈으로부터 그 
들의 신앙올 ‘견고케 하다’， ‘힘있게 만틀다’， ‘륜픈하게 하다’ 라는 뭇이다. 

(6) 이 와  같이 우리도 새신자훌 교회로 한번 인도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의 신앙올 저 해  
하는 여 러  요소툴올 갈이 고민해 주고 지도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성 숙한 지 체로 성 
장시 킬 의무가 있다(26철 ; 홉 15 : 1 ， 2) . 

20. c!1 브려스킬라와 아굴라훌 만나기 이 천의 아활로의 신앙환확 그 이후의 신앙환용 에 뻗  
차이 가 었는가 ? (24-28쩔) 

� ( 1 ) 아폴로는 알팩산드리아 훌신의 유대언으로 학문이 많은 (빨. 아네르 로기오스) . 록 교육 
올 받았올 뿔만 아니라 웅변가의 기철도 풍부했고 구약 성 경 에  청통한 자였다. 

(2) 그는 일 찍부터 어 디에선가 예수에 대한 가르첨융 받고 복읍올 어느 정도 자쩨히 아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열심으로 예수에 판해서 사랍틀에 게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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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 만 그의 가르침은 성 령 에  이끌린 것이 아니 라 단지 그의 지식에서 나용 것 이 었으 
며，  예 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단지 들은 것올 전달하는 것에 지 나지 않았다. 

(4) 또한 예수께서 주셨올 뿐만 아니 라(요 1 :33) 오순철 마가의 다락방에 엄 한  성 령 의  쩨 
례 (2 :  1-4) 률  알지 못한 채 요환의 세 례 만올 최 고로 여 기고 있었다 

(5) 그러 나 그가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 의 도에 자세 히 .듣재 되 었올 때 그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6) 그때부터 그는 많은 믿는 자들에재 하나님 의 은혜를 중거하며 많은 유익융 끼 쳤고 바 
율처 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올 성경을 통해 중거 하는 농력 있는 복융 전도자가 되 
었다 (비교， 5절) . 

(7) 이 런  아볼로의 나중 모습은 ‘나는 심 었고 아볼로는 불올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 
나게 하셨나니 ’ 라는 바울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고전 6:5 ) . 

(8) 우리 는 이 사건올 통해 그리스도률 영척으로 체 험 하기 전까지 의 열심온 성 형쩨서 합쩨 
하시 지 않는， 단지 인간적 인  열정에서 나온 반쪽싹리 열심엄율 알 수 있다. 

(9) 그와 동시 에 업으로는 그리스도께 향했다고 하는 우리 의 열심 이 어 펀  종류의 것인지 반 
문 (反問) 해 볼 필요가 있다 (참조， 6 :5 ; 잠 3 :5} . 

21 . c!l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는 회 당에 셔  아폴로의 썰교훌 듣고 반 후 그얘 게 어 뻗  조 언훌 
하였는가 ? (26컬) 

(Ã) ( 1 )  그들은 자신툴의 집으로 아볼로를 초대해 하나님 의 도률 더 자세히 풀어 껄명 해 주었다. 
(2) 여 기 에서 ‘하나님 의 도’ 란 최언틀을 구훤하시 기 위 해  그리스도률 보내신 하나님 의 계 

획으로，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얼명하는 하나님 의 도 속에는 성 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의 오심， 고난， 부활 그리고 성령 쩨례에 판한 교리가 중심 이었을 것이다 (참초， 17 : 3 ) .  

(3) 이와 같은 그틀의 껄명에 대해 아볼로는 겸손한 마읍으로 경 청 (敬聽) 하였고 예 수가 그 
리 스도라는 사실올 분명 히 깨닫게 되 었으며 자신의 잘못된 부분율 지 척 해  주는 그들의 
태도에 깊이 감사하였음이 틀림없다. 

(4) 이 런  아볼로의 변화된 모습은 그들과의 만남 이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 사실올 
반대하는 유대 인들의 변롤올 성경을 통해 꺾은 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8절)  • 

(5) 위 에  언급된 사실들올 보면서 권위주의 에 사로잡혀 남의 충고릅 농멸했고 또한 다른 
사랍에 게 충고할 때에도 충섬 (表心) 이 아닌 그저 시 기 와 질투에서 쨌먼 우리의 잘못 
된 부분틀을 반성해 본다(참조， 왕상 12 : 6-19) .  

22. c!l 변화된 아훌훌는 어 떻채 욕용옳 충거하였는가 ? (28철) 
(Ã) ( 1 )  아볼로는 성 경 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중거 하였으며 공중 앞에서 공개척 으로 유대 

인의 말율 이겼다. 
(2) 여 기 에서 ‘성 경으로써 ’ 에 해당되는 헬라어 〈디아 롱 그라폰〉용 ‘성 경을 흉해서 ’ 라는 

못이 다. 
(3) 측 그는 성 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 한  말씀올 조목조목 예로 들면서 빼 수쩨 

서 그리스도이심올 중명 하였고 이률 반박하는 유대 인들에 게도 그들의 입 장이 잘못되 었  
음율 성 경율 풍해 중명해 보였다. 

(4) 이 런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랍틀올 그리스도쩨로 인도하는 데 일익 (一聽) 융 담당하였다. 
왜냐하면 사랍룰이 그와 유대인틀 간의 논쟁 (論爭) 융 보고 틀으면서 북옴융 첩 하께 되 
었고 받아들이 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톰 10 : 17) .  

(5) 이 와  같이 우리 가 전하는 복융의 뿌리 는 세상의 단편척 인 지 식 이 나  궤 변 (範權) 이 아 
니 라  언제나 성 경 이  되 어 야  한다(참조 17 : 2， 3) . 다만 인간의 지 혜 나  지 식， 언변 동은 
그것올 전하는 도구얼 뿐이 다 (참조， 고전 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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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확구분 1- 7 바물이 αl베소아|서 만난 얼 두 사링에게 성혐의 세례훌 베훌다 / 8. 10 바물이 호|당과 두란 
노 서원에서 복옴률 증거하다 / 11- 12 바물의 이적 / 13. 16 예수훌 빌자 (꿨짧) 한 스게와의 원곱 아틀이 악 
귀에게 해롭 당하다 / 1 7- 20 아빼소 사림들의 증교적 각섬 / 21- 22 바물의 전도 계획 / 23- 34 은징색률이 
바울롤 대횡해 소톱물 일으키다 / 35- 41 서 기장이 무리휩 해산시키다 

I 아볼로가 고련도에 있융 때에 바율이 윗지 
방으로 다녀 에 베소에 와서 어 떤  체자툴융 만나 

2 가로되 너 회 가  믿융 때 에  성 령 융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 라 우 리 는  성 령 이  있융도 툴지 봇 
하였노라 

3 바율이 가로되 그 러 면  너 회 가  무슨 세 혜홉 
받았느냐 대 답하되 요한의 세 례 로라 

4 바율이 가로되 요한이 회 개 의 세혜훌 때풀 
며 액 성 에 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흩 믿으 
라 하였으 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 저 회 가  틀고 주 빼 수의 이 톰으로 쩨 례용 받 
으니 

6 바옳이 그틀에 게 안수하매 생 형 이 그률에 
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혜 언도 하니 

7 모두 열 두 사랍쯤 되 니 라  
8 바율이 회 당에 들어 가 석 달 동안올 당대 

혀 하나님 나라에 대 하여 강롱하며 권 연하되 
9 어떤 사랍툴용 마용이 굳어 순총치 않고 우 

리 앞에서 이 도활 비 방하거늘 바율이 그툴융 
떠나 재 자툴융 따로 세 우고 두란노 서훤에서 
날마다 강흔하여 
10 이 같이 투 해 동안율 하매 아시 아에 사는 

자는 유 대 인 이 나 헬 라인 이 나  다 주의 발씀융 틀 
더 라  
” 하나님 이 바옳의 손으로 희 한한 능융 행 하  

께 하시 니 
12 심 지 어  사랍촬이 바융의 몸에 서 손수건이 

나 앞치 마홉 가져 다가 병든 사합에 께 얹으면 그 
병 이  떠 나고 악귀 도 나가더 라 
13 이 에  률아다니 며 마슐하는 어 떤  유대인툴 

이 시 험 척으로 악귀둡 련  자물에 게 대하여 주 예 
수의 이 룹융 훌러 말하되 내 가  바율의 전화하 
는 빼 수륨 뱅자하여 너 희 훌  명 하노라 하더 라 

14 유 대 의  한 채 사장 스제와의 얼 곱  아률도 이 
일융 행 하더 니  
1 5  악귀 가 대 답하여 가로되 예 수도 내 가  알고 

바율도 내 가  알거 니 와  너 회 는  누구냐 하며 
16 악귀 툴련 사랍이 그 두 사랍에 게 뛰어융 

라 억 쩨 하여 이 기 니 저 회 가  상하여 벗온 몹으 

로 그 집 에 서  도망하는지 라 
17 에 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훨 라인 률이 다 

이 일율 알고 두려휘 하며 주 예 수의 이 홈융 높 
이고 
18  믿온 사랍툴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앵한 일 

융 고하며 
19 포 마슐융 행 하던 많온 사랍이 그 헥율 모 

아 가지 고 와서 모든 사랍 앞에 서 홉사르니 그 
책 갑융 계 산한흑 온 오만이 나  되 더 라  
20 이 와  갈이 주의 말씀이 힘 이  있어 홈왕하 

여 쩨 력융 얻으니 라 
21 이 일 이  다 된 후 바율이 마게도냐와 아가 

야로 다녀 서 예루살햄에 가기홉 경 영 하여 가로 
되 내 가  거 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 
라 하고 
22 자기 왈 돕는 사랍 중에 서 디모데 와  에 라스 

도 두 사랍융 마게도냐로 보내 고  자기는 아시 
아에 얼마 간 더 었으니 라 
쐐 그 때활 되 어  이 도로 인하여 척 지 않은 소 

똥이 있 었으니 
24 흑 데 메드려오라 하는 어떤 온장색이 아데 

미의 옹갑실융 만물어 직 공틀로 척지 않은 벌 
이용 하께 하더 니 
25 그가 그 직 공둡파 이 러 한  영 업하는 자둡융 

모아 이 르되 여 러 분도 알거 니 와  우 리 의  휴족한 
생활이 이 업이 있는데 
26 이 납많 이  에 때소 뽑 아니 라 거 의 아시 아 전 

부흉 흉하여 허 다한 사랍융 권유하여 말하되 사 
랍의 손으로 만든 것 틀온 신이 아니 라 하니 이 
는 그대률도 보고 률용 것 이 라 
27 우 리 의  이 영 업 만  천하여 철  위 험 이  있융 

뾰 아니 라 큰 여 신  아대 미의 전 각도 경흩히 여 
김이 되고 용 아시 아와 천하가 위 하는 그의 위 
엄도 멸 어 철까 하노라 하더 라 
28 저 회 가  이 말융 톨고 분이 가득하여 외 쳐  

가로되 크 다  에때소 사랍외 야데 미 여  하니 
29 용 생 이  요란하 여  바율과 갈이 다니 는 마 

게도냐 사랍 가이 오와 아리스다고꿇 잡아 가지 
고 일 제 히  연극장으로 달려 률어 가는지 라 



30 바율이 백 성  가운데로 들어 가고자 하나 채 
자들이 딸리 고 
31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율의 친구된 어펀 

이 들이 그에 게 통지 하여 연 극장에 틀어 가지 말 
라 권하더 라 
32 사랍률이 외 쳐  혹은 이 말융， 혹은 저 말융 

하니 모인 무 리 가  분란하여 태 반이 나  어쩌하여 
모였는지 알지 옷하더 라  
33 유대 인들이 무 리  가운데 서  알렉산더 활  권 

하여 앞으로 밀 어 내 니  알렉 산더가 손짓하며 맥 
성에 께 발명 하려 하나 
34 저 회 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 

로 외 쳐  가로되 크 다  에 베 소 사랍의 아데 미 여  
하기 훌 두 시 동안이 나 하더 니 
35 서 기 장이 무 리 활  안돈시키고 이 르되 에 베  

소 사랍률아 에 때소 성 이  큰 아데 미 와  및 쓰스 
에 게 서 내 려 온 우상의 전 각지 기 가  된 줄융 누 

1. 힘 본장의 사건을 간략히 셜명하라. 

1 젊 223 
가 알지 못하겠느냐 
36 이 얼이 그렇지 않다 합 수 없으니 너 희 가  

가만혀 있어서 무엇이 든지 정 슐히 아니 하여 야 
하려 라 
37 천 각의 훌건융 도객 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 

리 여 신융 뼈 방하지 도 아니 한 이 사랍툴훌 너 
회 가  잡아 왔으니 
38 만일 데 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 

공들이 누구에 게 송사할 것 이  있 거 든  재판 날 
도 있고 총톡룹도 었으니 피 차  고소할 것 이 요  
39 만 일  그 외 에  무엇융 원하거든 청 식으로 민 

회 에 서  결단항지 라 
40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 리 가  소 

요의 사건으로 책 망받율 위 험 이  었고 우리 가 이 
불법 집 회 에  판하여 보고활 재료가 없다 하고 
4’ 이 에  그 모임용 흩어지 게  하니 라 

(Ã1 ( 1 )  본장에 는 바울이 3차 전도 여 행올 하면서 열정 척으로 일올 했던 에 베 소  활동기가 기 록되 
어 있다. 

(2) 그곳에서 바울은 사랍들에 게 주 예수의 이 름으로 세례률 주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 
해 강론하며 권면하였다(1- 10절) . 

(3) 뿐만 아니 라 하나님께서도 바울에 게 많은 능력올 행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신입 장 ( 참조， 
녹9 : 1 ; 10 : 17) 올 주심으로 인해 마술파 우상이 가득한 에 베 소에서 마술사틀올 회 개 시 키  
는 동 그는 어 느  때보다도 왕성 하게 복옴올 증거할 수 있었다(11， 12， 18， 19 절) . 

(4 ) 그러나 언채나 은혜 가 충만한 곳에 사단의 시 험 에  있기 마련이듯이 역 시  바울과 그 동역 
자들에 게도 복음을 비 방하는 자들과 우상을 만들어서 생 계률 유지 하는 데메드리오 같은 
자들의 방해 가 계속되었다(9， 23-27절) . 

(5 )  하지 만 하나님께서는 이 러 한 어려움올 에베소의 서 기 장 (蠻記長 ) 올  통해 무사히 해 결해 
주셨다(35-41 절) . 

(6)  이와 같은 모든 사건으로 인해 많은 에베소 사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 
릅올 높이며 믿옴의 동참자가 되었고 바옳과 그 동역 자들은 더욱 확신올 가지고 복음올 
담대 히 증거활 수 있었다. 

(7)  우리 는 본장올 통해 하나님 의 은혜 가 넙 치 는 곳에 언제나 더욱 교묘한 사단의 시 험 이  도 
사리 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 게  그 은혜 와 합쩨 사단의 시 험 융  이 길  힘 올  준비해 
두셨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율 전척으로 의 지  
하는 것임올 기 억 해 야  한다 (참조. 홈 6 : 13; 앵 6 : 13) . 

2 .  힘 바풀이 안다욕에셔 에베소로 운 여행 청로는 어쩌한가 ?  (1 철) 
(Ã1 ( 1 )  바울의 여 행  경로는 안디옥- 윗지 방- 에 베소이 다. 

(2) 여 기에 서  ‘윗지 방’ 이 란  갈라디아와 브루기 아 땅올 가리 키는 일반적 인  용어 이 다(창조. 23 
절) .  

(3) 바울이 에베소에 온 것은 파거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곳 회 당의 유대인들에 게 했던 ‘만일 
하나님 의 뜻이면 너회에 재 돌아오리 라’ 는  약속율 지 키 기  위 합이 었다(18 : 21 ) .  

(4) 따라서 바울의 에베소 여 행은 이전에 성 령 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재 하셨던 
때 06 :6) 와는 달리 성령 께서 허 락하셨음올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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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편 당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 스질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올 받온 후 영 척으로 변화 
되 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당시 로마의 한 도(道) 였던 아가야(헬라) 지 방의 수도 
인 고련도로 건너 가 그곳에서 복옴 사역에 전념하고 있었다(참ξ 18 :26， 27) .  

(6) 그러므로 바울과 아볼로는 직 접  대연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동일한 복 
음이 유대와 뺑라에 중거되 었다. 

(7) 그것은 그물이 전하는 하나님 이 한 분이 시며 하나님파 사랍 사이에 중보자 (中保者)  되 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 다(톰3:30 ; 10 : 12 ; 고전 8:4， 6 ;  덤 전2 :5) .  

(8) 비 록  시 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 에 재  증거된 이 진리도 아볼로와 바울이 、 천한 
진 리 와  동일 한 것이므로 우리 또한 다른 시 공 (時空) 에 있는 사랍들에 게 그것율 중 거 할  
책 임 이  었다. 

3 . C!I 바율 이  에 때소애 와셔 처옴으로 만난 사랍틀윤 에현 샤랍툴언가 ? (1- 7철) 
ÍÄl ( 1 )  바울은 성 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떤 열 두 명의 쩨자들을 만나게 되 었다. 

(2) 그들은 믿융 때에 성 령올 받았느냐는 바울의 질문에 성 령이 있음올 들은 척 이  없으며 요 
한의 세 례률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3) 이 같은 대답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의 신앙판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게 가 
르침올 받기 이전에 가졌던 신앙파 동얼하다고 할 수 있다(18 :25) . 

(4 ) 아마도 그들온 아폴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식올 습득했거나 또는 아볼로로부터 직 접  배 
웠을 것 이 다. 

(5) 그런데 누가가 기독교인올 얼반적으로 지 칭하는 ‘제자’ (헬， 마데 테스) 라는 말올 그들에 
게 사용한 것은 그틀이 기독교인임올 의미 한다. 

(6) 기독교인에도 믿읍과 신앙 지 식 의  분량에 따라 여 러  단계가 있올 수 있는데 그틀은 아직 
기독교인의 초보적 인 수준도 되지 못하는 매우 유약(행꿇 ) 한 기독교인들이 라고 말할 수 
있다(창조， 히 5 : 12 ;6 : 1) .  

(7) 이 쩨  그틀은 바울올 만남으로 인해 영 척 으로 성숙한 기독교인들로 성 장하게 되 었다. 이 
처 럽  성 도의 영 척  성 장에는 올바른 교사의 힘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얼올 우리 자 
신돌이 감당해 보지 않겠는가 ? (덤전4:6) 

4. C!I 열 푸 사랍이 받았댄 세 혜는 어현 갯 언가 ? (3철) 
lAl ( 1 )  그들은 바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들이 요한의 세 례릅 받았음올 밝혔다. 

(2) 요한의 세 혜 란  제 혜  요한이 요단 강에서 주던 물세혜로(마3:6， 13， 16 ; 요3:23) 예수 그 
리 스도률 받아틀이 기 위 한  예비척 단왜 흑 마음의 변화나 전환율 위 한  회개 의 샤l 혜 였다 
(늑3 :3} . 

(3) 이 것은 메 시 야의 킬올 명 탄케 하고 사랍들에 께 메시야훌 중거하며 받아블일 수 있 는  준 
비률 시 키 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의 사역파 관쩨가 있다(말4 : 6 ; 녹1 : 17， 76} . 

(4) 이와 같이 그의 쩨례는 성 령  쩨 혜훌 예 비 하기 위 한  것으로 (11 : 16 ; 마3 :  1 1， 12) 구원올 이 
루기 에는 부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18 :25) . 

(5) 하지 만 세폐 요한파들은 세 혜  요한율 하나님 의 계시의 철청으로 보며 심지어는 메 시 야  
와 동일시 하기 도  했다(참초， 녹 13:  15) . 

(6) 아마 바울이 만난 열 두 사랍도 그 같은 견해률 가지고 있었올 것이다. 
(7) 우리 는 여 기에서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메시 야가 될 수 없으며 메 시 야로 섬 겨서도 

안 된다는 사실율 분명히 알 수 있다 (참조， 덤전 3 : 16 ; 히  7 : 24-28; 요얼 4 :2  ) .  
5 .  ctl 바옳은 그률에 게  푸엇올 천하였는가 ? ( 4철)  

� ( 1 )  바울은 세 례  요한이 백성틀에 게  회재의 세 례를 삐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률 믿으라’ 
고 선포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임올 썰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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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는 그리스도의 길올 예비하러 온 쩨 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올 정 확히 정 의 하면서 ( 막  

1 : 7 ， 8) 셰 혜  요한이 중거했던 예수롤 부각 (浮刻)시 켰다. 
(3) 왜냐하면 세 례  요한은 광야에 외 치는 자의 ‘소리’ 로 쇠하여 야  하지 만 (마 3 :3) 예수 그 

리스도는 그 소리 의 실체인 ‘의미’  (意味)로 홍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 (요 3 :30) . 
(4 ) 이와 같은 셜명올 듣던 열 두 사랍은 그제서 야  자신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과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올 깨 닫거l 되었고 바울로부터 주 예수의 이 릅으로 세 례률 받게 되 
었다. 

(5) 이처 럼 우리는 세 혜  요한이나 아브라함， 모세 퉁 모든 믿음의 선 각차틀이 우리 와 마 
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룰 바라본 사랍틀로서 (히 11 : 17) 믿음의 본은 될지언정 숭배의 
대상은 휠 수 없음올 분명 히 인식해야 한다 (참조， 14 : 1 1-15) . 

6. c!l 바율이 그률에 게 안수하자 어 현  일이 발생 했는가 ? (6철) 
lÃl (1 )  바울이 안수하자 성 령 이  그들에 재 임하시므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 언도 하였다. 

(2) 이 런  현상은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쩨자들과 (2 :4， 6， 8) 고넬료의 집 에  모인 유대인 
파 이 방인들 (10 :44-46)에 게 성 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과 동얼하다. 

(3) 특별 히 방언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 게 나타나리 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막 16 : 17) 
성 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였다 (고전 12 :3， 4， 10) . 

(4) 성 령 의 세 례를 경 험 한  이 사랍들은 아볼로와 마찬가지 로 복음의 중거자로 변신하게 되 
었고， 이 전의 그들과 같이 요한의 세 례 만올 믿었던 자들에 게 성 령의 세 혜률 담대하게 
중거 했올 것이다. 

(5) 뿐만 아니 라 그들은 수리 아 안디옥 이후로 새로운 이방 선교의 중심지 가  된 에 베소 교 
회 의  핵심 인물들이 되었올 것이 다. 

(6) 한편 혹자는 본절의 사건을 가리 켜서 ‘에 베소의 오순절’ 이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7. c!l 바울이 두란노 셔원으로 옳겨셔 복음융 전하게 된 이휴는 무엇인가 ? (8， 9철) 

fÃl ( 1 )  그 이유는 회 당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으며 무리 앞에서 공공연하게 
바옳이 전하는 기독교를 비방 (詳諸)하였기 때문이 다. 

(2) 여 기 에서 ‘마음이 굳어’(헬 스클레루노)라는 말은 ‘완고합과 강팍에 내 버 려두다’ 라는 
뜻이 다. 

(3) 또한 ‘순종치 않다’ (헬 ，  아페 이테오) 라는 말은 ‘설득되지 않다: ‘ 따르지 않다: ‘믿음올 
거 절하다’. ‘믿지 않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이처 럼 먼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 고 말씀올 들을 귀를 막아서 복음올 거 절하 
는 소극적 인 단계로부터 공적으로 복음올 비 방하는 적 극적 인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복 
음의 대 적 자들이 갖는 일반적 인  현상이다. 

(5) 바울은 약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담대 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다가 결 
국 그들의 방해를 피해 두란노 서원으로 복옴 증거의 장소룰 옮기 게 되 었다. 

(6) 우리 는 본절올 통해서 혹시 라도 말씀을 꺼 리 는 마음이 생 긴다면 그것이 신앙의 위 험  
신호라는 사실올 배 울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은 툴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씀에서 나는 것이 기 때문이 다 (롬 10 : 17) . 

8. c!l 푸란노 셔훨얘 대혜셔 젤명 하라 (9컬 ) .  
fAl ( 1 )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이 룹의 철학자가 철학올 강롱하는 강의장이었거나 그 이 륨  

올 가진 지주가 여 행 하는 철학자들에 게 빌려 주는 장소였올 것이 다. 
(2) 그런데 ‘두란노’ 라는 이륨은 ‘폭군’ 이 라는 뜻이 기 때운에 본명 이 라기 보다는 학생 이 나  

소작인이 붙 인  병 명  (別名 )얼 가능성 이 높다. 
(3) 바울은 이 곳을 벌어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올 강론하였는데 그가 복옴올 강론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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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어떤 사본에 따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고 한다. 
(4 )  그 이유는 바로 그 시 간이 보통 한낮의 쉬는 시 간인 관계로 두란노에서 일반적 으로 행 

해 지 는  다른 계 획 된  수업 시 간과 겹 치 지  않는 유일환 시 간대였기 때문이 다. 
(5) 그곳의 임 대료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공동으로 부담했거나 회중들이 그 비 용올 맡 

았을 것이 다. 
9. 힘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 원에셔 복옵율 충거 한 결과는 푸엇 언가 ? ( 10철) 

(AJ ( 1 )  아시 아에 사는 사랍틀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주의 말씀올 듣는 결 
파훌 낳게 되 었다. 

(2) 그것은 바울로부터 복음율 중거받은 사랍들이 아시아 전역올 다니 면서 모든 사랍들에 
게 복읍올 증거하였기 때문이 다. 

(3) 그로 인해 약 2년 동안 에베소 교회흘 중심으로 루커스 계곡 (the Lycus VaUey) 에 골 
로새 ，  히 에 라볼리， 라오디 게아 교회 틀이 세워지 게 되었고， 소아시아에 서 머 나， 버 가모， 두 
아디 라， 사데 ， 빌라텔비아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 져 나께 되었다 (참조， 꼴 2 : 1 ;4 :  13) . 

(4) 이와 같이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히 4: 12) 그 마옴의 문올 열고 겸손히 복 
음올 받아틀이는 자률 변화시키며 복음의 중인으로 탈바꿈시킨다. 

(5) 이 런  증인틀이 연연 (連延) 히 계속되어 오늘날 한국의 무수한 중인물과 교회도 세우게 
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는 복옴올 받기는 했지 만 이웃에 게  전해 줄 줄 모르는， 
즉 중인의 사명올 다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다시 순수한 복음의 중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적 자훤이 풍부한 한국 교회 의 시대적 사명 이다. 

10. 00 바옳이 에 베소에 있융 째 하나념 혜셔 그에 게 주신 능력윤 푸엇언가 ? ( 1 1， 12 철 ) 
때 ( 1 )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회 환한 능올 행하게 하셨다. 

(2) 여 기 에서 ‘회한한 농’ 이 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 기 적 이 나  농력’ 올  가리 키는데 주로 
병 고치는 능력과 악귀 (!惡、鬼)를 쫓아내는 능력이었다. 

(3) 누가는 바울의 농력이 심지어 사랍틀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률 가져 다가 
병 든  사랍에 게 얹 기 만  해도 병 이  낫고 악귀 가 나갈 청도였다고 기 록하고 있다. 

(4) 이 런 바울의 이적 기사는 혈루증 환자가 예수의 옷 가에 손을 대었올 때 병이 나았던 
것 (녹 8:44) 이나 베 드로의 그림자만 엎여도 병자들이 회복된 사건 (5 : 15)을 생각나게 
한다. 

(5) 우리 는 이 러한 이적이 바울이 착용한 물건 자체의 어떤 신비 한 효험 때문에 일 어 난  것 
이 아니 라 하나님 의 눔력파 그 능력올 받아툴인 병 자들의 믿읍을 통해서 발생 했음율 
분명 히 인식해야 한다(참조， 마 9 :2， 22) . 

(6) 하나님께서 이 같은 놓력올 바울을 통해 나타내신 것은 마술과 미 신의 본거지 인  에 베  
소 의  사랍틀에 게 오 직  당신만이 참신임 융  나타내 시 기  위 함으로 보인다. 

(7) 오늘날도 하나님쩨서는 병 고치고 농력 행하는 은사를 받은 사랍틀올 통해 당신의 능력 
과 살아 계심올 중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올 중거해 야  할 
책 임 과  의 무가 있는데 이룰 태만히 할 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흘 거두어 가신다는 사 
실올 잊어서는 안 된다(참조， 마 25 :24-30) . 

11 .  00 바옳이 이 적울 행 하자 츄대 언 마술사틀간얘는 어현 얼이 유행 했는가 ? ( 13， 14컬 )  
!ÃJ ( 1 )  바윷이 예수의 이룹으로 악귀룰 쫓아내자 유랑하는 유대인 마술사틀간에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률 빙자(總藉) ’ 해서 악귀틀련 자에 게 시험적으로 말하는 것이 유행했다. 
(2) 이 런  현상은 보통 마술사들이 악령올 내쫓기 위해 주문올 외울 때 주술척인 이룹들을 

사용한 고대 관습에 따른 것으로 마술과 미신의 도시 에베소에서 두드러 졌다. 
(3) 당시 유대인 마술사물은 에베소 둥지에서 상당한 인정올 받고 있었다. 그틀 중에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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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제사장직과 관계된 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명성을 누렸는데 그틀 가운데 유대 의 한 
제 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4 ) 유대인 마술사틀의 이 같은 행위는 성 령올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의 행 위  
와 별반 다룹게 없는 것으로 (8 : 18. 19) 종내는 하나님 의 심 판올  면할 길 이  없다(참조， 
계 21 : 8 ; 22 :  15) . 

(5) 오늘날도 우리 주위 에는 예수의 이 룹올 이용해 장사하는 무리들 - 거 짓  목회 자 ，  거 짓  기 
도원， 거 짓  선교 사업 체 동 - 이 무수히 많다. 이 런  거짓된 무리 들에 게 속지 않도록 우 
리 는  각자의 둔과 귀와 입파 발걸음을 말씀으로 단속해야만 한다 (시 1 19 :  105 ; 벨후 3 : 
17. 18 ; 요일 4 : 6) . 

12. c!l 스게 와의 일곱 아률이 예수의 이 륨융 활 러  말하자 악귀는 무엇이 라  대 답하였는가 ? 
( 15. 16철 ) 

밍 ( 1 )  악귀는 ‘예수도 내 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 와  너회는 누구냐’고 대답하였다. 
(2) 즉 이 말은 예수와 바울은 두렵지 만  스거l와의 일곱 아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 다. 
(3) 그 이유는 악해 가 예수께서 하나님 의 아들로서 그들의 일올 멸하러 오셨다는 것 (막 1 :  

24. 34 ; 5 : 7 ; 녹 4 : 4 1 ; 히  2 : 14 ; 요일 3 : 8)과 바울이 예수의 사도라는 사실올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었다. 

(4) 또한 스재와의 얼곱 아들이 예수에 대한 아무런 믿음도 없으면서 단지 바울의 흉내를 
내어 예수의 이름올 주문 (땐文 ) 처 럽  내세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었다. 

(5) 따라서 악귀 의 대답은 그틀에 대한 조롱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악귀는 조롱과 함께 악 
귀 틀린 사랍올 통해 그들올 공격 하여 상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 가l 만틀었다. 

(6)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병을 고치 겠다는 일념 만으로 기도원올 찾았던 사랍들이 오히 
려 병 이  악화되고， 소위 안찰올 받아 죽기도 하는 일들과 관계가 있지 않올까 ? 

(7) 이 처 럽  믿음 없이 자신의 이 익 과  흥미를 위 해  예수의 이룹올 파는 자들은 그 일 로  인 
해 오히 려  낭패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의 법 칙 이 다(참조， 계 19 : 20) . 

13. c!l 스체와의 얼꼽 아률이 악귀 에게 냥때훌 당한 사철은 에 베소에 어 떤  영 향을 꺼 쳤는 
가 ?  ( 17- 20철) 

� ( 1 )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 름올 잘못 사용함으로써 악귀에 게  봉변올 당했다는 소 
식 을  듣는 자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릅올 높였다. 

(2) 여 기 서  ‘두려웅’ 에 해당되는 헬라어 〈포보스〉 는 놀랍， 경악이 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께 
대 한  폰경 ， 공경의 의미도 지 니 고  있다. 

(3) 그 이후 에베소 사랍들의 변화된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로 나타났다. 먼 저  그들은 소극 
적 으로， 예수라는 이룹올 오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올바르게 사용해 야 한다는 것올 
깨 탈았다. 

(4 ) 적 극적 으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 밀리에 행 하던 마술적 행 위 틀올 버 렸고 또 마술올 
행 하던 많은 사랍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5) 그들은 자신틀의 변화된 모습을 공개 적으로 증거하기 위 해  은 오만에 해 당되는， 마술에 
관한 두루마리 책 들올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 버 렸다. 

(6) 한편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책 들올 태운 것이나 이미 사회 적 으로 기독교 
인이 라고 인정받은 사랍들이 자신들의 체면이 손상됨에 도  불구하고 은밀한 행 위 를  고 
한 것은 보통 믿옴의 결단올 가지 고 할 수 없는 일이 었다. 

(7) 이 처 렴  과감하게 자신의 과거 모습올 내 버 리 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 경 척  개 혁 ’  
이다. 이 성 경 적  개 혁은 지금 이 시 간  우리 모두에 게 필요한 것 이 고  앞으로도 계속 요 
구된다(참조， 왕하 23 : 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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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1 그 무렵 바윷윤 어훤 션，jit의 버 천율 가지고 었었는가 ? (21， 22컬) 
메 ( 1 )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모든 책틀율 불사르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바울은 마게도냐 

와 아가야률 거 쳐  예루살렘올 방문하고 계속해서 로마로 잘 계 획 올  세웠다. 
(2) 바울이 로마로 갈 결심을 한 것은 서바나로 전도 여행율 떠나기 앞서 로마 교회로부터 

재 정 적 인  지 원을 받고자 했기 때문이 었다 (롭 15 : 23， 24) . 
(3) 뽕만 아니 라 소아시아에는 다른 복옴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 

혀 복옴올 첩 활  기회가 없었던 유럽 전도의 거점으로 로마률 삼기 위합이 었다. 
(4) 이와 같은 생 각은 이 미  다른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한 곳에 가셔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그의 목회관과 일 치 한다 (롭 15 : 20) . 
(5) 결국 바울이 계 획 했던 서바나 전도 여 행은 실현되지 못했지 만 훗날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햄올 방문하였고 (롭 15 :26) 죄 인된 신분으로 로 
마 여행올 실현하게 되었다(28 : 16) .  

(6) 한편 바울은 이 계획올 실행하기 앞서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 디모데와 에 라스도를 먼 
저 마게도냐로 파송하고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간 더 머물러 있었다. 

(7) 우리는 이 런  바울의 목회관과 한 건물에 여 러  교회가 난립 해 있는 현상황， 일신상 
의 평 안과 호구지 책 (爛 口 之策)을 위해 시팔 목회률 마다하는 얼부 도시 전도자틀의 자 
세롤 비교해 볼 때 현대 전도자들의 의식 구조가 상당히 찰못되 었읍올 알 수 었다. 

15. 힘 데 메 드려오와 그 동조자틀이 얼으컨 소통윤 어 면  때 경융 지 녔는가 ? (23- 28철) 
밍 ( 1 )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Artemis) 여신올 섬 기는 우상의 도시였다. 

(2) 거 리 에서는 쉽 게  아데미 신상을 볼 수 있었고 에베소의 북동쪽 약 2. 4km 지 점 에는 한 
변의 질이가 각각 120m. 60m나 되는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세휘져 있었다. 

(3) 해마다 수많은 순혜자와 여행자틀이 이 신천율 방문하려고 원근 각처에서 에베소로 몰 
려들었다. 

(4) 그래서 이 신전의 주변에는 그들올 상대 로 읍식올 팔고 숙소률 쩨공하며 쩨물올 팔 
거 나  혹은 기념품올 팔아서 생 계률 유지 하는 장사군과 행상인틀이 득실거 렸다. 

(5) 특히 이중에서도 가장 수업 이 좋은 장사는 아데미 여신의 은감실 측 모조 은신상올 파 
는 업 이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랍들이 이 모조 은신상올 기념품파 서원의 헌물과 
호신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6) 에 베소가 로마의 속국이 된 후 엄 청난 벌목과 목탄 연료 사용파 방목 (放軟) 의  결과 
에 베소 항구가 침적토(沈積土) 로  막히 면서 그 주민틀은 그들의 부와 계속적 인 번영올 
위해 더욱 아데미 신전을 의존하게 되 었다. 

(7)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올 전하면서 아데미 신전의 우상 숭배흘 공박하므로 인해 그 
들의 경제적 수업에 영 향올 미 치 자  은장색 (銀llf色) 조합의 우두머 리인 데메 드리오가 
주동이 되어 은장색 (은 세공사)틀이 소동올 얼으켰다. 

(8) 그틀이 이 련  소동올 일으킨 목적 은 두 가지 효과룹 거두기 위함이 었다. 첫째，  사랍틀 
을 선동하여 바울 얼행의 전도를 대 척 하며 둘째 ， 아데미 여신에 대해 보다 큰 열심올 
불러일으키 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결국 그틀에 게 보다 많은 수입올 가져 다 주기 때문 
이 었다. 

(9) 우리는 육체척 명 안과 재물올 위해 영 적 인  목권율 포기해 버 린  온장색들의 사악한 모습 
올 보면서 육신의 안녕과 경제적 이익올 위해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률 버 리 고  세상과 
타협 하거나 심 지 어는 복음을 퉁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융 살펴볼 필요가 었다 ( 참조， 
덤 후 4 : 10) . 

16. c!1 에 베 소  샤랍률이 샘 긴  아당I미 여 신 에  대혜 철명하라 (24， 28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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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Ãl ( 1 )  에 베 소의 아데미 여신은 야생 적 (野生的) 인  본성올 지 닌， 사냥군과 어부의 신인 그리 이 
스의 아데 미 여 신과는 달리 다산 (多塵) 의  모신 (母 神)，  측 인간과 짐 숭파 식 물의 다산을 
보충하는 여신이었다. 

(2) 아데 미 여신상은 원래 품석 (限石 ) 이 었는데 그 모양이 유방이 많은 여자의 모습을 닮고 
있어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다. 이 같이 운석올 종교척 숭배 의 대상으로 삼고 있 
는 경우는 트로이 (Troy) ， 페시누스 (Pessinus) ， 엔나(Enna) ，  에때사 (Emesa) 둥에 서도 
핫아 볼 수  있다. 

(3) 그 후 아데미 여신상은 점차 변화되어 보통 여자 모양으로 표현되었다. 보통 조각에서 
도 아데 미 여신은 많은 수의 유방올 가지 고 있고 사자 황소 수양틀이 그 어깨와 다리 
위 에  양각되었으며 발 위에는 한 마리 의 꿀벌이 새겨진 모양으로 표현되 었다. 

(4 ) 또한 그 머 리  위에는 작은 탑처 럼 생 긴  관이 얹혀 있었다. 하지 만 여신의 하반신은 완 
전한 인간의 모습이 라고 말할 수는 없다. 

(5) 한편 아데미 여신의 대제사장은 페르시 아의 명 칭 인 메가비조스 (Megabyzos) 로 불리우 
는 환관이 었다. 이 대제사장 밑에 다른 환관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세 계급의 여제사장 
들이 봉사하였다. 

17. æ 데 메드라요의 말율 률은 윤장잭툴윤 어 면  반웅융 나타냈는가 ? ( 28， 29철)  
IÃJ ( l )  은장색들은 데메드리오의 말올 돋고 분이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랍의 아데 미 여’ 라 

고 외 치 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 이 같은 지 방색과 종교색 이 짙은 감정 적 선동에 우매 한 군중들도 합세 하여 바울과 같 

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랍 가이오와 아리 스다고률 잡아 가지고 일제 히 연극장 (演劇 
場)으로 달려 들어 갔다. 

(3) 그들이 몰려간 연극장은 에 베소의 동맥 구실올 하는 아카디안 대 로(Arcadian Way) 의 
동쪽에 있던 커다란 노천 극장 (露天劇場) 이 었다. 

(4 ) 바로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륨율 시험하므로 인해 악귀 
에 게  혼이 난 소식올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룹올 높였던 그들이 ， 또한 마술사틀 
이 자기툴의 책 들올 태우며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실올 목격 한 그들이 은장색 들의 선동 
에 이 처 럽  난폭해 질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아이 로니칼한 일이다 (14 - 19절) . 

(5) 이와 같이 말씀에 뿌리 박은 변화된 삶과 단지 하나님 의 권능에 두려워 하며 입 으로만 
영 팡올 툴리는 삶과는 엄 청 난  차이 가 었다. 

(6) 우리 는 말씀에 기초한 정 순 (貞 順 ) 한  신앙 사단의 유혹에도 혼툴리 지 않는 굳건한 믿 
음올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올 성 경 이 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 다듬어 나가 
며 그리 스도와의 인격 적인 만남율 게올리 말아야 한다(참조， 시 11 : 16 ; 엠  4 : 14 ; 약 1 : 22-
25 ; 요일 2 :26 ， 27 ) .  

18. æ 바울얘게 풍지 (遭知 )하여 연극장에 틀어 가지 딸도륙 권한 사랍물은 누구인가 ? ( 31 철) 
(Ã) ( 1 )  그들은 바울과 친구가 된 일부 아시 아 판원들이 었다. 

(2) 아시 아 관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고귀 한 신분이며 가장 부요한 가문의 일원으로서 로마 
황재 의 신전이 있는 각 성올 위하여 해마다 아시아에서 선임되었다. 

(3) 그들의 동맹은 정 치 적  권세는 가지 고 있지 않았지 만 로마 황제와 로마에 대한 숭배률 
초장하며 로마에 유익을 도모하는 것율 주된 임무로 하는 정 치 적  기눔을 지 닌  반종교 
척 단혜였다. 

(4 ) 이 런  관원들 중에 어 떤  사랍들이 바울에 게 호의훌 베풀었고 위급한 상황에서 조언올 했 
다는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정 책 이 반 (反) 기독교척 인 것이 아니 었옴옵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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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힘 빼 빼 소의 군중틀이 연극창빼 모언 야유는 푸엇언가 ? (32- 34철) 
(Ãl ( 1 )  군중들의 대부분은 극장에 모언 사랍틀이 저 마다 이 러니 져 러니 하고 떠 드는 바람에 

장내는 온통 뒤범벅이 되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2) 단지 그틀을 하나로 묶었댄 것은 아데미 여 신에 께  활경건스럽게 행 동한 자들을 향한 분 

노였다. 
(3) 이 분노의 감정은 반기독교척얼 뿔만 아니 라 반유대척 이었다. 이 런  감청은 알펙 산더 가  

유대인들은 현채의 소란과 무판하다는 변명올 하려고 앞으로 나왔올 때 그 가  유대인이 
며 아데미 여신올 숭배하지 않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중들이 그롤 물리 쳤던 사건에서 
찰 나타나 었다. 

(4 ) 오늘날도 우매한 대중뜰은 불의 한 권력자틀에 의해 칼 바률 알지 못한 채 그저 휩 쓸려 
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 떤  웰이 분명히 잘못된 것언데도 단혜나 권력자률의 이 
익 올  위 해， 또는 그런 사실조차도 모른 채 불법을 합리화하는 오류룰 범 하고 만다. 

(5) 우리는 이 런  실수톨 범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기초한 분 
명 한  가치관올 가져야 한다(참조， 시 119 : 59， 109， 133) . 

20. 힘 유대 안률은 에면 이유로 알핵산더 훌  대중률 앞빼 세 우려고 했는가 ? (33철) 
삐 ( 1 )  유대언틀은 분노한 에뻐소 사랍들에 께 발명 (發明) 하기 위해 알펙산더 률  권하여 앞으로 

멀어냈다. 
(2) 여기에서 ‘발명하다’ 에 해 당되는 쩔라어 〈아폴로제오마이〉 는 ‘자신을 방어 하다’， ‘스스 

로를 변호하다’ 라는 뜻이다. 
(3) 당시 에베소의 유대인 공동체는 그 큐모가 상당히 컸을 쁨만 아니 라 이전의 지방 총독 

들이 허 락한 여 러  가지 면쩨 의 혜 택올 누리고 있었다. 
(4 ) 따라서 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세훈 이유는 자신들이 아데미 여신의 경 배 와  판련 

된 현재의 소란과 전혀 무관하다고 발멸함으로써 그틀 자신올 기독교인툴로부터 때어 
놓고자 함이었다. 

(5) 하지만 우상올 섬 기는 무리틀의 업 장에서 볼 때 휴대인들도 못마땅한 자들이었다. 왜냐 
하면 유대언들도 보이지 않는 신올 섬기며 모든 우상윷 거철했기 때 문이다. 

21 . 힘 푸리훌 안폰 (安題)시 켜셔 혜 산시 켠  샤랍윤 누구언가 ? ( 35철) 
(Ã1 ( 1 )  그 사랍은 에 베소의 서 기 장 (寶記長 ) 이 었다. 

(2) 서 기 장이 라는 직 책은 에 베소 출신의 사랍틀만이 획득할 수 있었으며 로마 당국에서 임 
명 한  직위는 아니었다. 

(3) 서 기 장은 시 의회 의  포고문올 발표하는 집 행  판리로서 시 자치 기구와 마찬가지로 에베 
소에 본부륜 두고 로마의 주 행 청  당국 사이룰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일올 맡고 있었다. 

(4) 그러면서도 그는 에 베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요 사태나 불법 시위에 책임올 
지 고  었었다. 

22. 힘 셔 기 장윤 무리빼게 푸엇율 강기시 쳤는가 ? (35， 36컬) 
lAl ( 1 )  서 기장은 에베소가 큰 아돼미와 빛 쓰스에 게서 내 려온 우상의 천각지 기 라는 사실올 모 

르는 사랍은 아무도 없다는 것율 상기시켰다(참조， 14 : 12) . 
(2) 전각지 기  (헬， 네오코로스) 라는 명청온 ‘신전파 특별한 신올 섬 기는 의식올 담당한 수호 

자’ 라는 뜻으로 당시에는 매우 명예로운 지위훌 확보해 주는 단어였다. 
(3) 그 명 청은 네로 치하의 에베소에서 발행된 동전에 처옴 동장하였으며 점 차로 로마의 

전식민 도시로 퍼져서 도시틀은 처마다 로마 황제에 게  신전올 봉현하고 그 대가로 ‘전 
각지기’ 라는 명 예로운 명 칭 융  얻는 것이 판례 처 렴  되었다. 

(4) 한편 서기장의 말 가운데 ‘쓰스에 게서 내 려온’ 에 해 당되는 헬라어 〈디오페투스〉 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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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에서 떨어진’ 또는 ‘제우스 (Zeus) 로부터 떨어진’이 란 뜻이다 (제 우스는 우주의 최 고  
통치자며 신틀과 인간을 다스리는 신으로 하늘 그 자체률 의미하기도 합) . 

(5) 따라서 서 기 장의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올 아데미 여신상으로 섬 기는 에 베소 사랍 
들의 신관올 사실 그대로 설 명 한  것이면서도 또한 에베소 사랍들의 자부심을 부추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36절) . 

23. [!1 셔 기 장은 그 소요 샤건에 대 혜  어 떤  견해률 피 력 했는가 ? (37- 41쩔 )  
lAl ( 1 )  서 기 장은 먼 저  무리들이 잡아온 마게도냐 사랍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룹 풀어 주라고 명 

령했다 (29절) . 
(2) 그는 그 이유로 그 두 사랍이 전각의 불건올 도적 질했거나 아데미 여신올 훼 방한 적 이  

없었다는 사실올 들었다. 당시에는 그 런  최목으로 이방인틀이 유대 인틀올 고소하는 경 
우가 있었다. 

(3) 그럽에도 불구하고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 공틀이 고소폴 하겠다면 적법 
(適法) 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 기 하라고 덧불였다. 

(4) 이 척법한 절차란 총독의 주재하에 실시되는 정규적인 순회 재 판  일에 소송올 심 리 (審 
理 ) 하는  것올 의미한다. 

(5) 그러나 이 것으로도 만족을 못 한다면 매 달  3회씩 개최 되는 에베소 시 민  의 회 에  그 문제 
를 제기하라고 권고하였다. 당시 로마 지배하의 헬라 도생들은 민회를 소집 활 자유와 
특권올 가지고 있었다. 

(6) 그러면서 서 기장은 결론적으로 그의 제 안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 소요 사건 때문에 로 
마 당국으로부터 책망받을 위 험 이  있고 또한 아무 까닭도 없는 이 불법 집 회  때문에 
로마의 호감을 잃어버 릴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연극장에 모인 군중들올 흩어지 거l 했다. 

24 . [!1 셔 기 장의 말 가운데 ‘총독틀’ 이 라고 복수가 샤용된 이휴롤 첼명 하라 (38철 ) . 
tAl ( 1 )  그 이유에 대해서 혹자는 당시 총독이 주재하는 순회 재 판이 중단되지 않고 정규적으 

로 개 최되었기 때문이 라고 셜 명 한다. 
(2) 이와는 탈리 어떤 학자들은 당시 아시 아에 실제로 두 사랍의 총목이 있었기 때문에 서 

기 장이 ‘총독틀’ 이 라는 복수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3)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A. D. 54년말은 아시아의 ‘총독 마르쿠스 유니우스 실라누스 

(Marcus Junius S ilanus) 가 로마 황제 네로의 모친 아그리피 나 2세 (Agrippina n ) 의 사주 
(使廳) 롤  받은 자틀에 의해 독살당한 후 그의 후임자가 도확활 때까지 두 집 정 관  젤 라  
(Celer) 와 헬리우스(H려ius) 가 아시 아를 다스렸기 때문이 라고 한다. 

(4 ) 그 두 집 정 관이 다스리 기 시 작한 A. D . 54년말- 55년은 바울이 3차 전도 여 행 윤  시 작  
한 지 2， 3년째 되 는  해로서 그가 에베소에 머물던 두 해가 거의 끝날 무렵 이었다는 사  
실을 감안해 볼 때 이 주장은 매우 신빙성 이 었다. 

25 . [!1 테메 드리요와 그 추종자틀이 얼으컨 소통은 바율에게 에 현  영 향융 미 쳤는가 ? (23-
41 컬 )  

� (1 )  바울은 A .  D .  55년경에 고린도 교회 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 에 때 소  폭동에 대해 ‘ 에 베  
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고전 15 :32) • ‘아시아에서 … 햄 에 지 나도록 심 한  고생 
올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 고’ (고후 1 : 8) 라고 언급하였다. 

(2) 그러면서 그는 이 어 려웅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 
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 며  (롬 16 :4} 궁극척으로는 하나님 의 도우심 이 있었기 때문 
이 라고 고백하였다(고후 1 : 9- 11) . 

(3) 한편 그 소동올 법적 인 절차와 로마 당국과의 관계률 예로 들어 무마 (據塵 ) 시 킨  에베 
소 서 기 장의 판결은 2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에 의해 발생 한 고련도 소동에 대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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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총독 갈리오가 취했던 조치처 럽 (18 : 12- 16) 다른 지 방에 기독교에 대 한  판례 (:fIJ 
例 ) 훌  쩨공했다. 

(4)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의 아시 아 복음 전도는 얼단 꿀맺게 되 었다. 

연구자료 

사도햄전에 나오는 각종 신 (빼) 

본셔 에 셔 는  구약 성 경 에 자주 나오는 신인 몰록， 즉 몰핵 ( 참조， 
레18: 21; 왕하23: 20) 외에도 쓰스와 허 메， 아데 며， 페 판과 갈은 이 방  
신이 언급되 어 었 다. 그러므로 본고 (本積) 는 이 틀 이  어 떠 한  신 언  
지 에  환해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1 . 쓰스 (Zeus) 

‘쓰스’ 는 우 리 가 혼히 ‘제우스’ 라는 이륨으로 알고 있는 그리 
이스의 최고 신이다. 그런데 로마언틀은 이 신을 ‘쥬피 터 ’ (Jupiter) 
라는 이 룹으로 불 렸 다. 이 신은 세 계의 형 화와 철셔률 주관하는 
신안 동시 에 날씨 롤 주판하는 신이 었다. 그러므로 호머 (Homer) 
는 그의 셔 사시 에 셔  채 우스률 ‘쟁의의 수호자’ 이 자  인 간과 각양 
신틀의 아버 지 로  요사하였다. 한펀 본셔 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적융 행 하는 것을 본 루스드라언률이 바나바를 가리 켜 ‘쓰스’ 라 
고 청한 사 건 이  언급되 어 었다 (14: 12) . 

2. 허메 (Hermes )  

‘허 메 ’ 는 그 리 이스 신화에 나오는 ‘헤 르메스’ 로서 로마인툴의 
‘머큐리 ’ (Mercury) 와 통일한 신이 다. 그리 이스 신화에 의 하면 

이 신윤 ‘제 우스’ 의 아틀로셔 웅변에 능한 신이 며 여 행 자틀을 지 
켜 주는 수호신이 라  ·한다. 따라서 루스드라인들이 바울을 가리 켜 
‘허 메 ’  라고 했 던  것운 바울이 훌륭한 설교가였기 혜 문 언  듯하다 
(14: 8-12) .  

3. O�더|미 (Artem is ) 

보풍 ‘아르 태 미 스’ 로 불리우는 이 여 신운 ‘제 우스’ 의 딸이 다. 
이 여 신은 처 녀 의  수호신이 자  출산과 풍요률 주관하는 신으로서 
륙히 에 베 소인룹에 의 해  멸 렬히 숭배 되 었다(참초， 34철) . 한펀 오 
늘날까지도 에 베 소에 남아 있는 아데 미 신천은 세 계  7대 신천 중 
의 하나로 꼽힌 다. 

4. 레판 (Rephon) 

분명 치는 않으나 고대 얘 굴언룹이 섬 기 던 목생 신(木星빼 ) ‘레파’ 
(Repa) 이 거 나 근동 언틀이 성 끼 던  토생 신 (土星빼 ) ‘랩 판’ (Rem
phan) 인 것 칼다. 그련데 본셔 에 나오는 바울의 언급 (7: 42， 43) 에 
의하연 구약 시 대 의  이스라앨 언틀도 이 신융 숭배 하였옴을 알 수 
었다. 



제 20 창 바울의 고 별  설 교  

단락구분 1. 6 마게도냐외 아가아 지빙의 교호l흉 빔문δ|디 / 1. 12 유두고뚫 실리다 / 13. 16 드로이때서 
밀권l도까지의 여행 / 11. 35 때베소 징로률에게 행힌 바롤의 고열 셜교 / 36. 38 빌려I도툴 ·떠나다 ’ 

1 소요가 그치 매  바율이 제자들융 불러 권한 
후에 작별 하고 떠 나  마제도냐로 가니 라 

2 그 지 경으로 다녀 가며 여 러  말로 제자들에 
거l 권하고 헬 라에 이 르 러  

3 거 기  석 달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 
고자 할 그 때 에  유대인 들이 자기 릎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 재 도냐로 다녀 툴아가기 륜 작정 
하니 

4 아시 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 뢰 아  사람 부 
로의 아뜰 소바더 와  데 살로니 가 사랍 아리스다 
고와 세 군도와 더베 사랍 가이 오와 및 디 모대 
와 아시 아 사랍 두기 고와 드로비 모라 

5 그률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서 우리촬 기 다  
리 더 라  

6 우리는 무교절 후 에  빌 립 보에 서  배로 떠 나  
닷 새  만 에  드로아에 있 는  그들에 게 가서 이 라l 
릎 머무니 라 

7 안식 후 첫 날에 우 리 가  떡융 떼 려  하여 모 
였더니 바율이 이 튿날 떠 나고자 하여 저 회 에 거l 
강론할새 말올 밤중까지 계 속하매 

8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둥불융 많이 켰는데 
9 유두고라 하는 청 년 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 니 바율 이 강론하기 릅 더 오 래  하매 
졸 옵율 이 기 지 못하여 상충 누에 서 떨 어 지 거늘 
일으켜 보니 쭉었는지 라 

10 바울이 내 려 가서 그 위 에  엎드려 그 몹융 
안고 말하되 떠 둡지 말라 생 명 이  처 에 게  있다 
하고 
1 1  융라가 떡올 떼 어  먹고 오래 동안 곧 낱이 

새 기 까지 이 야기 하고 떠 나 니 라  
1 2  사랍들이 살아난 아이꿇 데 리 고  와서 위 로  

률 적 지 않게 받았더 라 
13 우리는 앞서 배흘 타고 앗소에 서 바울융 꽤 

우려고 그리로 행 선하니 이는 자기 가 도보로 가 
고자 하여 이 렇 게 청 하여 줌 것 이 라 

14 바율이 앗소에 서 우 리 홉  만나니 우리가 배 
에 융리 고 미 툴러l 네에 가서 

15 거 기 서  떠 나  이 닫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 
륨날 샤모에 툴리 고 또 그 다융 날  밀 레 도에 이 
르니 라 

16 바율이 아시 아에서 지 체 치  않기 위 하여 에 

베소룹 지 나  행 선하기 로 작 정 하였으니 이 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혜 루살 댐 에  이 르려고 
급히 감이 러 라  
1 7  바울이 밀 레도에 서 사랍올 에 베소로 보내 

어 교회 장로툴올 청 하니 
18 오매 저 회 에 게 말하되 아시 아에 들어 온 첫 

날부터 지 금까지 내 가  항상 너 회  가운데 서  어 
떻게 행 한  것을 너 회 도  아는 바니 
19 곧 모든 겸 손과 눈물이 며 유 대 인 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 험 올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  유익 한 것 은  무엇이 든지 공중 앞에 서 나  각 
집 에 서 나  꺼 림 이 없이 너 회에 게  전 하여 가르치 고  
21  유대인 과  헬 라인 뜰에 게  하나님 쩨 대 한  회 

개와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쩨 대 한  믿 음을  증 
거 한  것이 라 
22 보라 이 제  나는 심 령 에 매임올 받아 예루 

살랩으로 가는데 저 기 서 무슨 일올 만날는지 알 
지 못하노라 
23 오직 성 령 이 각 성 에 서  내 게  중거하여 결 

박과 환난이 나룹 기 다린 다  하시 나 
24 나의 달려 갈 길 과  주 예 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옴 증거하는 일올 마치 려 함 
에는 나의 생 명 올 조금도 귀 한  것 으로 여 기 지  
아니 하노라 
25 보라 내가 너회 중에 왕 래 하며 하나님 나 

라흘 전따하였으나 지 금은 너 회 가  다 내 얼굴 
올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6 그러므로 오늘 너 회 에 게  중거하노니 모든 

사랍의 피 에  대 하여 내가 째 꿋하니 
27 이는 내가 꺼 리 지  않고 하나님 의 뜻율 다 
너회 에 게  전하였옴이 라 
28 너 회 는  자기 롤 위하여 또는 온 양 때흘 위 

하여 삼가라 성 령 이 저 를  가운데 너 회 로  감독 
자륜 삼고 하나님 이 자기 피 로  사신 교회 흘 치 
게 하셨느니라 
29  내 가  떠 난  후에 흉악한 이 리 가 너 회 에 게 뜰 
어와서 그 양 때 훌  아끼 지 아니하며 
30 또한 너회 중에 서 도  재자둡올 끌어 자기 룹 
쫓게 하려 고 어 그러 진 말율 하는 사랍들이 얼 

어날 줄율 내 가  아노니 
31 그러므로 너 회 가  일깨어 내 가  삼 년 이 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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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랍융 훈 계 하던 것율 
기 억 하라 
32 지 금  내 가  너 회 륨  주와 및 그 은혜 의  말씀 

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 희 홉  눔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 융 업 은  모든 자 가훈데 기 
업이 있 재  하시 리 라  
3 3  내 가  아무의 온 이 나  금이 나 의 북옳 탐하지 
아니 하였고 
34 너회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톱 

의 쓰는 것올 당하여 

1 .  c!1 본장의 샤건울 간략하채 컬명하라. 

35 범 사에 너회 에 게  모본융 보였노니 곧 이 같  
이 수고하여 약한 사랍툴융 톱고 또 주 예 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복이 
었다 하섬융 기 억하 여 야  할지 니 라  
36 이 발율 한 후 무릎율 꿇고 저 회  모든 사 

랍파 합째 기 도하니 
37 다 크게 울며 바윷의 목융 안고 업융 맞추고 
38 다시 그 얼굴융 보지 못하리 라 한 말옳 인 

하여 더욱 곤심하고 째 에 까지 그용 전 송하니 라 

(Ã) ( 1 )  본장애 는  소요가 그치자 빼 빼소륨 떠나 마제도냐와 빌립보， 드로아 앗소， 미둘해. 기오， 
사모， 밀 레 도에 이르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었다. 

(2) 이 여행에서 바울은 아가야 지 방의 교회룹 방문해 성도들올 위 로하고 드로빼 서는 말 
씀율 강롱하던 중 창에서 떨어진 유두고룹 살리 기도 했다. 

(3) 이 여 행 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밀레도에서 에 베소 교회의 장로들에 게 행 한  바울 
의 고별 껄교이다. 

(4) 이 고별 껄교롤 통해 바율은 에때소 교회가 앞으로 겪 께  될 일훌 염려하였고 교회 지 도  
자룰이 행해야 될 모본 (鍵本) 융 이야기했다. 

(5) 또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 고  있옴에도 활구하고 예루살햄으로 발걸옴융 옳기며 복융 
중거률 위 해  자신의 목숨율 초금도 귀 한  것으로 여 기지 않는다는 단호한 자기 부정 ( 自
己否定) 의 신앙율 보여 주었다. 

(6) 그러 므로 우리는 바울의 헌신척 인 삶이 잘 나타나 있는 본장융 통해 성도가 추구해야 
훨 삶의 자세. 흑 자기륨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훌 지 며  그리스도륨 쫓는 삶이 어 떤  것 
인가훌 배울 수 있다(마 16: 24; 녹 9 :23) . 

2 .  c!1 빼 빼소의 소요가 그치자 바옳옴 에 디로 며 빠는가 ? (1 컬) 
(Ã) (I )  바울은 소요가 그치자 제자들융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에쩨소륨 떠 나  마게도냐로 향 

했다. 
(2) 고후 2:  12. 13에 의 하면 그는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드로아률 경유했옴이 분명 하다. 
(3) 그것은 드로아에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 의 문쩨툴융 조정하고 그 형편율 알고자 파견했 

던 다 도률 만나려고 했기 때문이다. 
(4) 그러 나 그곳에서 디 도률 만나지 못하자 버록 복옵융 중거할 문이 열렸지 만 고린도 교회 

에 대 한  염 려 로  바윷온 드로야활 떠나 마게도냐로 향했던 것이다. 
(5) 그 후 바율은 마재도냐에서 고련도로부터 돕아온 디도률 만나 그가 에베소에서 쓴 준 

엄 한  편지륨 고련도 교회가 받아들이고 바른킬로 가게 되 었다는 소식융 듣고 위로률 
받게 되 었다 ( 고후 7:5-7) . 

(6) 이 때  바울이 기뼈하면서 자신의 사도칙융 변호하며 북융의 진리훌 기록한 편지률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이다. 한편 에 베소에서 디도활 홍해 보 
낸 준엄한 편지는 고린도천서이다. 

3 .  c!1 바율이 마쩨도냐빼셔 추로 한 얼윤 푸엇 인가 ? (2 쩔) 
fA1 (1 )  바율은 마게도냐 지 정 (地境) 융 다니면서 여러 말로 쩨자률에 게 권하였다. 

(2) 그가 여 행 한  마게도냐 지 경온 이그나티우스 대로훌 따라 벌립보， 데살로니가， 베 뢰 아를 
경유하여 얼루리 곤의 남쪽 지 역에 이르는 지 역이었다. 



1 - 4 혐 갱5 
(3) 아마도 이 여행에는 A. D. 56년 여릅부터 57년 하반기까지 약 1년 남짓한 시 간이 소요 

되 었율 것이다. 
(4) 바옳이 이 기 간  동안 륙벌혀 관심옳 가지 고 실행했던 일은 빼루살햄의 곤궁한 신자툴융 

돕기 위 하여 연보를 거두는 일이었다 ( 창초， 톰15: 25- 32 ; 고천 16: 1 - 4 ; 고후 8， 9장) • 
(5) 일찍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련  연보홉 한 척 이  있었다( 1 1: 27-3이 • 이 연보는 한 

몸율 이훌 교회에 대한 사량의 행 위 였다. 
(6) 이 연보륨 함으로써 이 방언 신자툴온 혜루살햄 의 모교회 (母敎寶) 에 대 한  영 척 인  빚융 

째닫게 되었융 뿔만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에 게 이 방인 교회틀의 생동하는 신앙융 확 
실하게 보여 줄 수 있었다. 

(7) 이 런  맥 락에서 수해나 확채. 질병 둥으로 고생하는 우리 동포률이나 기근으로 허 벅 이 는  
아프리카 지 역， 지진. 확산 쪽방 둥으로 곤경에 처해 있 는  이웃 국가들융 위해 교회가 
앞장서서 연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칙하다. 

4 .  C!I 바옳야 마게도냐률 거쳐 도확한 풋윤 에 다 언가 ?  (2， 3 철) 
� (1 )  그곳은 옐라， 록 아가야 지 방이었지 만  실제로 바율이 머물렀던 곳용 아가야의 수도 고 

린도였다. 
(2) 그가 그곳에서 체류한 시 간옹 약 3 개뭘로 A. D. 56- 57년에 걸친 겨율이 었다. 
(3)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이오의 따뜻한 첩 대륨 받으면서 (참조， 롭 16: 23) 복옵융 중거하였 

고 마게도냐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루쌀햄 교회 의 교인툴융 위 해  연보홉 모았다(롭 15 : 
25) . 

(4) 한 편으로는 로마의 기 독교인들에 게 그의 방문에 대해 준비도 시 키 고  또한 쩨 계 적 이 면  
서도 포팔척 으로 복읍의 내용융 껄 명 해  주는 서신율 보냈는데 이 것 이  그 유명 한 로마 
서 이 다. 

(5) 바울이 이 처 럽  로마에 깊은 판심용 기울인 것온 장차 로마롤 라단 세 계 와  서 바나의 복 
음 전도릅 위 한  기지로 사용하려는 생각올 가지 고 있었기 때문이 다 ( 참초. 롭 15: 17-23) .  

(6 )  바용이 고린도에서 행한 복옴 전도. 구제롤 위한 모금 운동， 교리 해젤과 앞으로의 전도 
롤 목적으로 한 서신 보내기 (폼서 선교) 둥은 작게는 성 도  개개 인이， 크게는 교회가 맡 
아서 수행해 야  될 부분들이 다(참조， 마 28: 19; 살후 1 : 1 ; 약 1 : 2η . 

5 .  C!I 바윷야 마게도냐로 톱아가려고 채 획 한  이유는 푸엇언가 ? (3쩔) 
lAl (1 )  원래 바윷은 수리아까지 배률 타고 갈 생각이었지 만  유대인들이 바다에서 그훌 암살할 

계획율 쩨웠다는 소식율 듣고 부득훌 마제도냐까지 육로로 가서 그곳에 서 배톨 타기로 
결심 하였다. 

(2) 본래의 계획 대로라면 그는 니산 월 (종교력으로는 1 월， 민간력으로는 7월) 14일부터 시 
작되는 유월철윷 예루살햄에서 보낼 수 있었올 것이다. 

(3) 하지 만 유대인들의 암살 옴모로 인해 해상보다 훨씬 늦은 육로훌 택 한  이상 바울은 유 
월컬 행사에 참여할 생각윷 버 릴  수밖에 없었다. 

(4) 뿐만 아니 라 첫 이삭 드리 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실행되 는  오순철 행사 (민간력 
으로 9월. 철철절이 라고도 합) 률 참석하는 데도 서둘지 않으면 힘 툴게 되었다 ( 참조. 16 
철) • 

(5) 이와 같이 성도는 사단의 무리 들 때문에 훤치 않는 고통과 손해률 당하는 경우들이 있 
지 만  이 런  때얼수록 더욱 지 혜 롭고 순결하재 처신해야 한다 (참조， 잠3: 21; 마10: 16; 고  
전 14: 20) . 

6.  C!I 아시 아까지 바용과 통 행 한  사랍률은 누구인가 ? (4철) 
1ÄJ (1) 바울과 통행 했던 사랍블은 다옴파 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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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톰 홉신 및 확정 배표 효혁 황초 귀 철  
소 바 더 베 뢰 아  출신. 소바의 아들 마 제 도냐 교회 

아리 스다고 대 살로니 가 훌신 마 께 도냐 교회 19 :29 ;27 :2; 꼴 4 : 10 ;  몬1:24 
세 군 도 데 살로니 가 훌신 마께도냐 교회 

가 이 오 더 때  출신 갈라디 아 교회 

디 모 데 루스드라 훌신， 외 조모 루이 칼라디 아 교회 16: 1-3; 17 :  14 ; 18 : 1-5 ;  19 : 
스 와  어 머 니  유니 께 로부터 22 ; 고천 4 :  17; 고후 1 : 19 ;  
신앙융 물 려 받융 벌 1 :  1 ; 2 :  19， 23 ; 살천 3 : 1. 

2， 6 ; 덤  천 4 : 14 ; 히  13: 23 
두 기 고 아시 아 훌신. 몰로새 와 에 베  아시 아 교회 앨 6 : 21. 22; 꿀  4 : 7-9 ; 덤 후  

소 교 회 에  바율의 서 신올 전 4 :  12 ; 딛  3 : 12 
함. 후에 순교했다고 알려 짐 

드 로 버 모 에 베 소 훌신. 훗날 바율이 그 아시 아 교회 21 : 19 ; 딛 4 : 20 
률 예 루살댐 성 전 에 데 리 고  

들 어 갔다가 유대 인 률로부터 

성 천  모독죄 의 누 명 융  씀 

(2) 이들은 모두 예 루살렘 교인틀융 구체하기 위 해  연보롤 모금했던 각 교회들의 대표였다. 
(3) 그런데 여 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아가야 지 방. 흑 고린도 교회 의 연보는 바울 자신이 직 

접 고련도 교회률 대표해 가져 간 듯하다. 
(4 )  이 것은 곧 고린도 교회 내에 긴장과 내분(內紹) 이 계속되 고  있옴융 시사한다. 

7 .  i1 바울의 얼행이 벌렵보훌 며나 도확한 곳은 어 디 언가 ?  (5， 6 철) 
(A) (1 ) 바올의 일행은 벌립보롤 떠 나  5일 만에 소아시아의 서부 무시아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 

시 드로아에 도확하였다. 
(2) 드로아는 바울이 마제도냐의 환상올 본 곳이며 (16: 8， 9) 복옵의 문이 열렸지 만 디 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인해 복읍 중거를 중단한 곳이 기도 했다(고후 2: 12) . 
(3) 바울의 일 행， 즉 바윷과 누가는 드로아에서 이미 그곳에 먼져 도착해 었던 이 방  교회의 

대표들 (4절) 과 합류하게 되 었다. 
(4) 한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벨립보의 외 향 ( 外港) 네압볼리까지 향해하 

는 데 2일이 소요되었던데 반해 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오는 데 5얼어나 걸린 것은 그 
가 탄 배가 역풍 (뽀園.) 올 만났기 때문이 다 ( 참초， 16장 rQ) 1 1) .  

8 .  i1 바울이 드로아의 신자률과 쩍 율  뻗 날은 언쩨 언가 ? (7철) 
떼 ( 1 )  그날은 안식 후 첫날， 흑 일요얼 〔主 日〕 이었다. 

(2) 초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날율 예 배롤 위한 특별한 날로 구별 
하였는데 ( 고전 16: 2) 본절의 사건은 그러 한 행사에 대한 확실한 또한 최 초의 중거이다 
( 참조，  요20 : 19. 26; 계 1 : 1이 .  

(3) 드로아의 신차를은 주일에 ‘먹율 떼 려  하여’ 모였는데 이 것은 주의 만찬 (the Lord능 

Supper) 을 기념하는 모임 이었다(참조， 고전 10: 16. 17; 11 : 17-34) . 
(4 ) 바올이 드로아에서 복융올 중거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 럽  드로아에 신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복옴이 갈라디아와 아시 아 마께도냐， 아가야 퉁지 에서 로마 제 국의 
동부에 속한 이방 쩨계로 널리 퍼 져  나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5) 여 기에서 안식 얼과 주얼의 관계나 주일의 의의롤 자세히 알고자 하는 독자는 본시 리 
즈 5권 pp 170. 17 1의 연구 자료 ‘안식멀과 주일’ 올 창조하라. 



9.  c!1 바율이 복옴융 강흔하는 도중 에 면  사건이 발쟁 하였는가 ? (7-9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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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 ( 1 ) 바울의 강론올 틀던 무리들 가운다l 유두고라 하는 청 년이 창에 걸터앉아서 바울의 강 
론윷 듣던 중 졸다가 삼 충 누 (三 階樓) 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2) 이 사건의 원인에 판해서 혹자는 말씀올 신중히 대하지 않고 졸면서 경 솔히 대한 유두 
고의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3) 하지 만 당시 바울의 강롬은 저녁부터 밤중까지 계속되 었고 그 집 안에 모인 많은 사랍 
들 때문에 유두고는 창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으며 낮 시 간의 일로 피 곤에 지 친  그 
는 졸지 않올 수 없었올 것이다. 

(4)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모임온 잠시 중단되었고 유두고의 죽음 
소식은 사랍들에게 척지않은 충격융 주었다. 

(5) 이 와  마찬가지 로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종종 의 외 의  불상사들이 얼어나 세상 사랍들의 
구셀수 (口 폼 數) 에  오르며 교인들이 시험에 빠지 는 경우틀이 었다. 그런 때일수록 전 
교인이 더욱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 사건융 통해 교훈하시 는 하나님 의 읍성 
올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창조. 23:9- 11) • 

10. c!1 바옳윤 죽윤 유두고훌 찰리 기 위혜 에 현  행동융 취하였는가 ? (10- 12철) 
fÃl (1 )  바옳은 내 려 가서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려 그 톰옳 안았다. 

(2) 이 런  행동은 웰리야가 사르맛 과부의 아물을 살릴 때 자기 품에 그 아들율 안고 그의 
거 처 인  다락으로 올라가 첨상에 눔혔던 것 (왕상 17: 21) 이나 앨리사가 수냄 여 인의 죽은 
아들 위에 올라 엎드려 그의 입 과  눈， 손， 몸에 자신의 입， 둔. 손. 몸을 대었던 것 (왕하4 
:34. 35) 과 유사하다. 

(3) 바울의 행동은 사랑의 표현임 과  동시에 자신의 몸 전체를 유두고에 게 내어 주어 그를 
살리 고 자기가 죽겠다는 대속의 상징 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4 ) 그와 함께 바울은 사랍룹에 게 ‘떠틀지 말라 생명이 저 에 게  었다’ 라고 말하였다. 
(5) 이 것은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는 것올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사인 누가가 이 미  

죽었다고 판정올 내 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그 가  껴안는 순간에 유두고의 
생명이 툴아왔음올 나타낸다. 

11 . c!1 유푸교가 다시 살아난 사건윤 드로아 jj!，안틀에게 어 떤  영 향율 미 쳤는가 ? (12철) 
lAl (1) 드로아 교인들은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위로훌 적지않게 받았다. 

(2)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의 엄 재 와  농력 이 나타난 극척 인 표 
척을 목격 했기 때문이다. 

(3)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 흰 자가 누구의 최 로  인합이냐고 묻는 제자뜰 
에 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올 나타내고자 하심 이 니 라’ 고 대답하셨듯이 (요 9 : 2. 3) 이 사 
건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유두고률 홈해 당신의 농력과 사역과 임 채 률  나타내시는 사건 
이 었다고 말할 수 있다. 

(4)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해 결하기 힘든 어려용융 경험하고 있는 교회나 
성 도틀에 게 그 문제률 해 결해 주심으로 언해 당신의 임 재 와  능력율 나타내신다. 그것 
은 많은 사랍틀의 신앙 간중으로 중명 된다. 

(5) 그러므로 하나님 의 륙별 한 섭 리훌 체험한 사랍틀은 그 기뽑융 자신만이 가지 고 었올 것 
이 아니 라 다른 사랍들에 게 간중함으로써 함께 그 기뽑과 위 로률 나누도록 해 야  한다 
( 참조. 21: 19. 20) . 

12. C!1 드로야에셔 벌 해도까지 바옳의 천도 여 행  노갱융 첼명하라 (13-15철) . 
(Ã) (1 )  바울의 얼행 중 바울올 제 외 환  다른 모든 사랍틀이 드로아에서 배톨 타고 먼저 앗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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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반면 바울은 도보 (徒步) 로 앗소륨 향했다. 
(2) 그것은 배 로  갈 경우 팩톰 갑(뼈) 올 톨아가야 하지만 직 선  거리인 육로로 갈 경우 시 

간이 단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이 처 럼  바울이 육로를 택해 시 간을 단축하려고 한 이유는 드로아에서 개 인적 인  얼올 처 

리 할  것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 개인적인 벌 이 란  성 도들올 방문한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은밀한 시 간올 갖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4) 앗소에서 합류한 그들은 배흘 타고 레스보스 샘 의  남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미 둘레 네  
률 거쳐 자유항이 었던 기오 섬의 중요한 성융 기오로 갔다. 

(5) 계속해서 그틀은 기오 섬과 소아시아 본토률 나누는 해 협 올  가로질 러  가 에 베소 서쪽 
에 있던 사모 섬에 도확하여 잠시 머 무를 후 다시 항해롤 계 속해 다읍날 밀 레도에 도착 
하였다. 

(6) 밀 레 도는 미 앤더 강 어 귀 에  위 치 한  고대의 항구로 에 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지 점  
에 위 치 해  있었다. 

13. c+l 바율이 멀패도까지의 항빼 애셔 애 때소에 훌르치 않은 이유는 푸엇 언가 ? (16철) 
(Al ( 1 )  그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확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애 틀러서 지 체 할  시간 

이 없다고 바울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이미 바울은 유대인들의 옵모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혜 철기인 유훨철에 예루살햄에 도 

착할 계획올 포기 한 척 이  있었다 ( 창조. fQ) 5) . 
(3) 그러나 이 번에는 가능하다면 유대의 두번째로 큰 순혜 철기인 오순철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 방의 교회에서 예루살댐 교인들을 돕기 위 해  모금한 연 
보훌 전해 주고 싶 었 을  것이 다 (참조. � 3. 4) .  

(4 ) 그래서 바울은 에 베소에 틀르지 않고 에베소 만의 입구흘 가로질러 기오에서 사모로 
향해하는 직 선  항로룹 돼 한  것이다. 

(5) 대신에 바울은 밀 레 도에 도착하자마자 에 베소 교회에 전갈올 보내 장로들올 그곳으로 
불러서 그의 진 심 과  열정이 담긴 고별 셜교와 권면의 말율 전했다(17-35절) • 

(6) 이 것은 평 상시에 바울이 에 베소 교인들율 향해 얼마나 깊은 애정과 기도의 열올 쏟고 
있었는가를 암시 척으로 나타내 주는 장면이다. 

(7) 이와 같이 성도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할 경우라도 기 도와 서신을 
통해 영 적 인  교제롤 나누어야 하며， 할 수만 었다면 직 접  만나서 서로의 신앙 체험올 나 
누며 조언해야 한다( 참조. 2: 42; 요일 1 : 7) . 

14 . c+l 바옳이 사랍율 보내 얘 베소에서 청 한  사랍틀윤 누구언가 ? (17철) 
� (l )  그들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었다. 

(2) ‘장로들’ 을 지 칭하는 헬라어 〈프레스부테로스〉 가 ‘늙은’ ， ‘나이가 많은’ 이 란  뜻율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나이 가 지 긋히 들었으며 에베소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틀엄융 알 수 있다. 

(3) 한편 바울이 밝힌 장로의 차격율 살펴보면 다옵과 같다. 00 하나님의 청지 기로서 책 망  
할 것 이  없고 @ 한 아내의 남편 이며 @ 방탕하다 하는 벼방이나 불순종하는 일 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고 @ 제  고접 대로 아니하며 @ 급히 분내지 않으며 @ 술을 즐기지 않으 
며 @ 구타 (歐打) 하지 아니하며 @ 더 러운 이 (利) 를 탐하지 아니하며 @ 나그네를 대 
첩하며 @ 선율 좋아하며 @ 근신하며 @ 의로우며 @ 거룩하며 @ 절제하며 행 미쁜 말 
씀의 가르칭을 그대로 지 켜 야  한다 ( 딛 1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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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또한 장로들의 임무는 @ 구제에 대한 일을 관리 하고 (11 :29. 3이 @ 교회률 찰 다스리 고  

( 덤 전 5 :  17) @ 바른 가르침으로 교훈하며 책 망하고 (딛 1 : 5. 9) @ 병자룹 돌아보아야 한 
다(약 5 : 14. 15) . 

(5) 그러므로 바울이 에 베소 교회 의 영 적  지 도자뜰인 장로틀에 게 자신의 고별 셜교와 권면 
을 한 것은 매우 적 절한 일이었으며 모든 에 베소 교인틀에 게 전한 것과 같다. 

(6) 오늘날 바울이 밝힌 장로의 자격 이나 임무와는 관계 없이 ‘현금의 양’에 의해 장로틀 
이 피택 (被擇) 되는 현실은 한심 스럽다. 이 런  잘못된 점올 개선하기 위 해 서 는  영 척  지 

도자들 뿐 아니 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올 바로 째탈아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 참조， 삿 17: 7- 13) . 

15. CÐ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고별 셜쿄의 특청은 무 엇 인가 ? (18-35철) 
rAJ ( 1 )  바울이 비 시 디 아  안디옥에서 한 셜교 (13: 16-4 1) 가 회 당의 청 중틀에 게， 아덴에 서 한 셜 

교 (17: 22-31) 가 이 방인에 게 한 대표적 인 셜교라면 이 멀러l도의 셜교는 모든 기독교인 
을 향한 껄교의 전형 (典型) 이 라고 할 수 있다. 

(2) 이 껄교의 중심 내용은 @ 에 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 ( 18-21철) @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현채 계 획  (22-24절) @ 바울 자신파 에 베 소  교회의 장래 (25-31절) 이다. 

(3) 그래서 혹자는 이 밀 레 도  셜교를 가리 켜서 권변의 성 격 과  어 느  정 도  바울 자신의 변중 
적인 성 격 올  지 니 고  있다고 평 가하기도 한다. 

(4 ) 뿐만 아니 라 이 셜교는 바울 서신의 구성과 유사해서 바올 서신의 축소판 같은 느낌올 
준다고 하는데 이 것은 매우 의미 심 장하다. 

(5) 왜 냐하면 본서 전체를 통틀어 그 어느 곳에서도 바울 서신에 대 해  자세하게 중거해 주 
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런  특정 들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 기 때문이 
다. 

16. CÐ 바용윤 장로툴 에 게  자신이 아시 아에 틀어용 갯 날l휴터 지금까지 어 떻 게 주활 섬 겼다 
고 하였는가 ? (18， 19철) 

rAJ ( 1 )  그는 유대인들의 간계 (好計) 로 인해 발생 한 시험올 참으며 모든 겸손파 운물로 주를 
섬 겼다고 했다. 

(2) 유대 인들의 간계로 인한 시 험 은  바울이 에 베소에 머 물던 약 3년간의 생 활을 기룩한 19 
장에 회 당에서 유대인들이 비 방한 것 (19: 7) 올 제외하고는 직 접적 으로 언급되 어  있지 
않다. 

(3) 하지만 유대인틀이 데살로니 가에서 괴악한 사랍들융 동원해 소동올 일으킨 사건이 나 (17 
: 5-7) 베 뢰 아까지 데 살로니 가의 휴대인들이 쫓아와 무리를 선동환 일 (17 : 13) 그리고 고 
린도에서 갈리오가 아가야의 신임 총독이 된 것율 이용해 바울올 고소한 일 ( 18 :  12， 13) 
둥 다른 지 방에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유대인물의 간계로 인 하여 
핍 박올 받았으리 라는 것율 쉽 게  짐 작할 수 있다 (참조. 살전2 : 2) .  

(4) 그러나 바울은 간계와 무력올 앞세운 유대 인룰에 게  그들과 동일한 방법 으로 대적하지 아 
니 하고 인내하며， 눈물을 훌리 며 겸손히 하나님 의 도우심만올 간구했다(참조， 시 142 : 1-
7) . 

(5) 복음의 대적자들의 간계와 핍 박이 심하면 심 할수록 그것올 참아내 기 위 한  바울의 눈물 
의 양과 겸손의 정도도 더욱 많아졌다. 

(6) 이 러한 바울의 삶은 오늘날 적은 손해만 입 어도 그 가해자륨 용서하지 않으려 하고， 자 
신의 문제를 하나님쩨 겸손히 아뢰 이 며  눈물로 도움올 간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힘만으로 
해 결하려고 발버 풍치는 우리 틀에 게  신앙의 귀 감 (龜鍵) 이 된다(참조. 7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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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τ 탬 바옳은 자신야 얘 베소어l셔 푸엇을 천하고 가료쳤다고 간충했는가 ? (20철 ) 
� ( 1 )  바울은 먼저 에베소의 성도를에 게 유익 한 것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 중  앞에서나 

그들의 가정에서 전하며 가르쳤다고 했다. 
(2) 여 기에서 ‘성도들에 게 유익 한 것’ 이 란  영혼에 평안을 주는 ('앵6: 15) 생 명 의  말씀인 복 

읍(5 :  20 ; 벌2 : 16) 과 성도로서 의 올바른 삶에 대한 권면올 의미 한다. 
(3) 바울의 이 ‘권면’ 은 복옵의 대 적 자들이 꾸민 간계와는 달리 간사(好許) 와  부정， 궤계 鏡 

計 ) 가 없으며 아청의 말이 나 탑심 의 탈융 쓰지 않은 진실된 것 이 었다 (살전2 :3， 5) . 
(4) 이 처 럽  그의 복음 중거나 권면하는 자세가 진실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올 기 쁘게 하 

지 않고 오직 인간의 마옴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율 기쁘시 게  하려고 했던 그의 신앙 자 
세 때문이다(갈1 : 10 ; 살전2 :4) . 

(5 )  한편 그의 간중 기운데 ‘공중 앞’ 이 란  회당 (18 : 19 ; 19 :8) 과 두란노 서 원 (19 :9) 율 뜻하 
며 가정에서’ 란 바울이 심 방한 에 베소 교인의 집이나 브리스킬라， 아굴라의 집을 의미 
한다(참조. 18 : 26 ;  18장 �22) . 

(6) 우리가 세상올 살아 나가면서 남융 속이고 여 러  가지 얼로 인해 고민과 갈둥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올 향해 있지 아니하고 사랍과 세상율 향해 있기 때 문이다. 
우리의 시 선과 마음이 하나님올 향하도록 매 일  연습하여서 그 분량이 정 첨  많아지 게 하 
는 것 이  우리의 일생 과제 이다(참촉 고전 13 : 11 ; 14 :20 ;  히 5 :  13， 14) . 

18. c!1 바옳이 유대 언과 헬 라언들에 게 중거 한 것윤 무엇언가 ? (21철) 
� (1 )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쩨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 한  믿옴올 중거 했다. 

(2) 여 기 에서 ‘회개’ (헬， 메타노이아) 란 최 의  결과률 뉘우치고 죄 자체를 미 워 하는 ‘마음의 
변화’ 률 의미 한다. 

(3) 또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읍’은 하나님과 화평하며 (홈5 : 1) ， 최 사합 (10 : 43)과 의 롭다 합 
올 얻게 하며 (13 :39) 구훤에 이르게 하는 힘 이  었다(요11 : 25， 26 ; 롬10 : 9， 10 ; 히  10:39). 

(4 ) 그러므로 마치 순결하고 고귀 한 어 떤  물체률 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그릇에 담겨 었던 
더 러운 물건뜰에 대한 청소가 선 행 되 어 야  하듯이 회개는 그리스도쩨 대한 믿음의 준비 
단계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참조， 막1 : 15) . 

(5) 이 와  같은 바울의 메시지 내용은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생 명 파도 같았던 마숨 
책 틀을  불사르고， 형 식 적 으로 믿는 사랍들이 자신들의 위 션 척 인  삶올 자복 ( 自 服 ) 하였던 
사건올 통해 입증된다(19 :  18， 19) . 

19.  c!1 바율이 밝힌 그의 당연 과쩨는 무엇언가 ? (22철) 
fÃ) (1) 바울의 당면 파제는 예 루살댐으로 가는 일이었다. 

(2) 그런데 이 일온 바울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단독척 으로 계 획 한  것 이  아니 라 성 령의 절 
대 적 인  간섭에 따른 계 획 이 었다. 

(3) 이 것은 ·섬 령 (心靈) 에 매 임 을  받。F (헬. 대데메노스 토 프뉴마티) 라는 말이 ‘성령에 의 
해 묶여 (채혹을 받아 강요를 받아) ’ 라는 뭇올 지 니 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4) 바울이 예 루살햄에서 하고자 한 얼은 잘라디아와 마게도냐. 아가。h 아시 아의 이 방  교회 
성도들이 연보한 돈올 예루살댐 교회의 성도들에 게 전해 주는 것이었다. 

(5) 이 일은 이 방  교회에 미 친  하나님의 은혜를 중거하고， 이방 교회 성 도들의 신앙올 명 백  
하 게  보 여  주 는  중거이 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파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 올  나타내 
주는 상징 이 었다(참초. g 3) . 

(6) 우리는 여 기에서 성도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틀은 성 령 의  계획융 따라오거l 한다든가 추 
월하는 것이 아니 라 성 령 의  계획융 따라가야 합올 배울 수 었다(참조， 잠 1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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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t1 바융운 @예쭈찰햄 @헤 셔  어 현  얼융 청 혐활 것 인지 알고 었 었는가 ? (22， 23컬) 

fA1 (1) 바울은 먼저 예 루살렘 에서 무슨 일올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대 답했다. 
(2) 이 처 럼  자신의 미 래에 닥철 얼올 알지 못한 채 성 령의 인도릅 받으며 학l루상댐으로 나 

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 령 에  순종하여 장래 기 업 (基業) 으로 받올 땅에 
나갈새 갈 바률 알지 못하고 나간 아브라함의 모습과 매 우  유사하다(히 1 1: 8) . 

(3) 또한 바울은 이전부터 성 령 께서는 바울이 방문하는 각 성 마다 그가 받올 결박 (結續 ) 과 
환난이 기다리 고  있음올 주지 시 켰다고 말했다. 

(4 ) 이 말씀온 아마도 두로(21:4) 와 가이사랴(21: 10-12) 에 서 처 럼 예 언하는 자룹 통해 그에 
게 전달되 었 거 나  그에 게 성 령 이  감동하심 으로 깨 닫게 해주셨을 것 이 다. 

(5) 이 말씀대로 예 루찰랩에 도착한 바울은 성전 모독죄로 고소되어 유대인 들에 게  죽임율 
당할 뻔하였고 (21: 27-3이 로마군에 의해 죄사슬로 결박당하는 (21: 32. 33) 수모를 겪 재  
되 었다. 

(6) 과학이 발탈한 오늘날도 우리 는 우리 자신의 미 래에 대해 정 확히 알 수 없다. 이 처 럽  
불확실하고 가변적 (可 變的) 인 미 래룰 성 령 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는 성 도는 결코 실 
망하거 나  불안해 하지 않는다(참조. 27: 21-26) . 

21.  ct1 자신이 가는 곳마다 환난과 철박이 기 다리고 있다는 사질을 알고 있는 바울의 각오 

는 어 떠 했는가? (22철)  
(A) ( 1 )  버록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 고  있지 만 그의 달려 갈 길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 

님 의  은혜 의 복음 충거하는 일올 마치 려 함에는 그의 생명올 조금도 귀 한  것으로 여 기  
지 않올 각오가 되 어  있었다. 

(2) 오히 려 그는 그리스도롤 중거하다가 복옴의 대척자들에 의해 환난파 핍 박융 당해 세상 
의 더 러운 것과 만물의 찌 끼 같이 된 것 (고천 4:  13) 융 기 빼 하였다(고후 12:9  ; 꼴 1 : 24). 

(3) 왜 냐하면 그 자신의 육체는 고풍과 역경올 당하게 되지만 복옴은 묶어지 않고 증거되 
어 많은 사랍틀올 그리스도쩨로 톨아오게 하기 때문이다(참조， 빌 2 : 1η .  

(4 ) 이 와  같이 언채나 바윷의 주된 판심사는 자신의 육체의 평 안합이 아니 라 복옴의 확산 
파 진보 (進步) 였으며 ‘살든지 죽든지 그의 폼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 는  것’ 이 었다 
(벌 1 :  12-30) . 

(5) 그는 자신에 게  비록 유익 한 것이라 할지 라도 그리스도륨 위 해 서 는  다 해 (뽑 )로 여 겼고 
배 껄 물로 간주하였다 (벌 3 : 7. 8) . 

(6) 이 처 렴  성 도들의 관심사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융 가리 는 것 이 라면  
그 일 이  아무리 자신에 게  유익 한 것이라 할지 라도 과감히 던 져  버 리 는  결단이 펼요하 
다 ( 참조， 막 10: 28; 녹 5: 27. 28) . 

22. ct1 바율이 모든 사랍의 펴 빼  대 하여 얘끗하다고 션포한 이유는 푸엇 언가 ? (26， 27 철) 
� (1 )  그 이유는 그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뭇율 다 전하였기 때문이 다. 

(2 )  따라서 모든 사랍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말은 결코 복융 천도에 태 만히 한 척이 
없었으며 말씀올 잘못 천한 척 이  없었다는 최선올 다환 북읍 천도자의 말이 라고 할 수 
있다. 

(3) 한편 바옳은 고린도에서 복음율 대척하며 훼 방하는 휴대인들율 향해 옷융 떨면서 ‘너 
희 피가 너회 머 리 로  톨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라，'( 18:6) 고 선포한 척이 었다. 

(4 ) 그러므로 본철의 의 미 와  유래 에 대해서는 18장 1Ql 8에 자세히 껄 명 되 어  있으니 그것율 
참조하라. 

(5) 오늘날 복옴 중거자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환이 다. 그럽에 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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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틀이 전하는 메 시 지 에 는  하나님의 돗이 아닌 비복음적 인 요소들이 너 무  많이 들 
어 었다. 

(6) 이 래서 야  하나님의 뜻올 다 전할 수도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랍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는 말올 할 수도 없융 것이다. 이 제 라도 복옴으로 몰아가자 (참조， 첼 33 : 4-9} .  

23. c+l 에베소 표회 창로틀율 향한 바옳의 갯 번빼 권연의 말씀윤 푸엇 인가 ? (28철) 
(A) ( 1 )  바울의 첫 번채 권연은 ‘너회는 자기률 위하여 또 용 양 떼룹 위 하여 삼가라’ 는 말이 었 

다. 
(2 )  여기에서 ‘삼가라’ (헬. 프로세코) 는 말은 ‘주의룹 집중하라’ ， ‘전력하라’ ， ‘관심을 가져 

라’ 는 뜻이다. 
(3) 이 처 럼  바울이 에 베소 교회 장로뜰에 게 경각심율 불어 넣어 주는 것은 그가 떠 나게 되 

면 에 베 소  교회 가 외 척 으로 복옴의 대적자들의 박해에 시달리 게  되고 (29절) 내 척 으로 
배 교 (背敎r.) 의 세 력으로 어 려움에 빠질 것올 (30절) 예 견했기 때문이 다. 

(4) 에베소 교회는 그의 권면을 잘 따라 주었다. 이 것은 A. D. 81-96년경에 쓴 사도 요한 
의 계시록 2 : 1-3에서 잘 나타난다. 하지 만 에 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올 버 렸다는 책망 
도 듣게 된다(계 2 : 4. 5) . 

(5)  현 대  교회도 에 베소 교회 가 당연한 문제에 못지않재 많은 이단 사셜 (異端째說) 과 도 
전에 직 면하고 있다. 이 런  상황에 서 바울의 권면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한 것이며 우 
리 가  마읍에 담아야 할 부분이 다(참조. 계 22: 18. 19) . 

24. (Ð 바옳은 에 베소 교회 의 창로틀에게 그률의 샤명 이 푸엇이 라고 얼쩨웠는가 ? (28철) 
(Ã) ( 1 )  바울은 ‘성 령 이  저플 가운데 너회로 감독자 (藍督者) 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 게  하셨느니 라’ 고 하였다. 
(2) 먼저 ‘감독자’ (헬， 에피스코포스) 란 ‘조사자’ ， ‘감시자’ ， ‘수호자’ 란 의 미 흘  지 니 고  있는 

말로서 당시에는 ‘장로’ 나 ‘목자 (목사) ’ 와 같은 의 미 로  사용되었다. 
(3)  이들의 사명은 교회흘 감독하고 하나님의 양 무리 인 교인틀옵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 닫  

게 하며 가르치는 얼 이 었다(살전 5 : 14; 덤천 5 : 17; 맹전 5 : 2} .  
(4)  따라서 교회 의 영 척  지 도자들의 사명은 교인틀율 생 명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사망으 

로 인도하느냐 라는 중차대 (重且 大)한 문제와 직 접  연관되 어  있다고 정 의  내 릴  수 있다. 
(5) 그런데 바울은 그틀올 에 베소 교회 의 장로로 세우신 분이 성 령 이 라고 했다. 바울은 이 

말올 통해 그들이 모든 얼을 행함에 있어서 그툴올 세우신 성 령의 인도률 받아야 할 
것올 암시해 주었다. 

(6) 그러 므로 주의 백성올 가르치는 모든 영 적  지 도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 령을 인 
식 하고 겸 허 하게 성 령 의 인도와 도웅을 요청하는 것과 내 양이 아니 라 하나님의 양 무 
리 콜  친다는 청 지 기  정신이다( 참조， 닫 1 : 7 ; 뱀전 4 :8} . 

25. 힘 ‘하나념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  란 무슨 뜻언가 ?  (28철) 
(AJ (1 )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 자가에 대속물 (代購物} • 즉 인간 

틀이 지 은  죄 의  속전 (ransom) 으로 지불하고 사신 교회 라는 뜻이 다(참조， 마 20: 28) .  
(2) 여 기에서 ‘교회’ (헬. 에클레 시 아) 란 외 형 적 인  건물이나 조직올 가리 키 지  않고 ‘회중’，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엽은 백 성 들 ’  올 의미한다(고전 12 :28) . 
(3)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형 성 은  곧 하나님의 은혜 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교회 가 교회 

다와지 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고 (엠 5 : 24)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야만 
한다 (햄 2 :  19. 2이 . 

(4)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 (빼性) 과 인성 ( Á性) 올 부인하거 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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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뿐만 아니 라 주된 관심사가 복음이 아닌 사회 구재 나 사회 사업 인 교회는 교회 의 본질 
을 망각했다고 해도 지 나치지 않다(참조， 고전 6:  15) . 

26. c!1 바율은 자신 이 떠 나게 되면 에 베소 교회 에 에 훤  웰이 발생 할 것이 라고 권고하였는 
가 ? (29-31철) 

(ÃJ ( 1 )  바옳은 두 가지 일이 발생하리라고 예견했다. 첫째는 흉악한 이 리 가  에 베소 교회에 들어 
와서 그 양 떼률 해 칠  것 이 라는 권고이 다. 

(2) 이 권고는 흉악한 이리와 같은 거 짓  선지자들 (마 7 : 15) 이 에 베소 교회 내에 들어 와 성 
도를 해 치 고  복음올 대 적 하게 될 것을 의 미 한다(참조， 녹 10:3 ; 요 10: 12) . 

(3) 둘째는 교회 내에서 자기를 쫓게 하려 고 어 그러 진  말(옐.  디 아스트레포) . 즉 복음올 곡 
해 하고 성 도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하는 사랍들이 일 어 날  것 이 란  권고이 다. 

(4) 이와 같은 바울의 권고대로 에 베소 교회 에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뜰이 틀어 왔고 니 골  
라당이 라는 이단이 생 겨  분열올 획 책 하기도 했는데 이 런  상황들이 목회 서 신 틀 ( 참조， 
덤 전  1 :  19， 20; 4 :  1-5 ; 덤후 1: 15; 2 :  17; 3 :  1) 과 요한계 시 록 (계 2: 1-7) 에 나타나 있다. 

(5) 그런 까닭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뜰에 게 내가 ‘삼 년이 나 밤낮 쉬 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랍올 훈계하던 것올 기 억 하라’ 고 권연했다. 

27. c!1 바옳윤 에 베소 교회 장로틀융 누구에 게 부학하였는가 ? (32철) 
(ÃJ ( 1 )  바울은 그들올 ‘주와 및 그 은혜 의 말씀’ 께 부탁하였다. 

(2) 여 기에서 ‘부탁하였다’ 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라티 데미〉 는 ‘위 탁하다’ ， ‘넘 겨  주다’ ， ‘소 
개하다’ 라는 뜻이 다. 

(3) 바울은 비록 떠나지 만  하나님과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즉 그들을 구속하고 거 
룩하게 하는 하나님 의 은혜를 선포해 주는 말씀은 항상 그들의 곁에 남아 있올 것 이 기  
때문에 ‘주와 및 그 은혜 의 말씀’ 께 부탁한 것이다. 

(4) 이 말씀은 성 도률 ‘능히 든든히 채우사 거룩케 하섬올 입 은  모든 자 가운데 기 업 이  있 
재 ’  하는 능력이 있다. 

(5) 그런 까닭에 에 베소 교회 장로틀은 이 말씀올 받아들이고 순종합으로써 다른 성 도틀과 
함께 신앙과 사랑 안에 서 세움올 입으며， 하나님 의 은혜 로 말미 암아 거 룩하게 된 모든 
백 성 들과 더불어 그틀의 기업 ( 참조. 16: 18; 골 1 :  12) 올 누릴 것엄올 확신할 수 있었을 것 
이다. 

(6) 우리 는 여 기에서 하나님 의 말씀， 즉 성 령 이  아닌 명상 (흉想) 이 나  선행 둥과 같은 다룬 
모든 방법 틀은 우리를 확고하게 세워 줄 수도 없고 성도의 기업올 받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올 분명히 알 수 있다(참조， 롬 4 : 2-6 ; 9 : 31; 1 1: 6) . 

28. c!1 에 베소 포희 창로률옳 향한 바울의 마지 막 권면의 말씀윤 푸엇 인가 ? (33-35 철) 
(AJ ( 1 )  바울은 에 베소 교회 의 영적 지도자틀인 장로틀에 게 먼저 하나님 의 백 성 올  돌보는 자는 

먼저 은이 나 금이 나 의복과 같은 물질적 인  보답올 바라는 마음올 가져 서 는  안 된다고 
권연하였다. 

(2) 계속해서 그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의 직무룰 끝마치 려 할 때 온 이스라옐을 중인으로 불 
러 세웠듯이 (삼상 12: 1-6) 에 베소 교회 장로틀에 게 스스화의 노력으로 자신과 동료들 
의 쓸 것을 벌었으며 약한 사랍틀을 도와 주었다고 중거 하였다. 

(3) 이 말대로 바울은 그가 방문한 도시 에서 귀신틀린 여종 (16: 18) 이 나  병 자들올 낫게 하 
였으며 (19: 12) 필요하다면 자신의 천막 치는 기술율 이용해 자신과 동료들의 의 식 주룹 
해 결했었다 (참초. 18: 2. 3 ; 고전 4 : 12; 9 : 3 ; 고후 4 : 5 ;  10: 1 ;  1 1: 7 ; 찰전 2 : 3 ; 살후 3: 7) . 

(4 ) 그러면서 바울은 에 베소의 장로틀에 케 이와 같은 그의 모본 (模 本) 을  따르라고 요구하 
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는 예수의 말씀올 상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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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말씀은 매우 적 절 한  언용으로 바울은 종종 그의 윤리 척 권면을 예수의 말씀과 연관 
시 켰고(참조， 롭 12- 14장; 살전 4 :  1-12) 예수께서 보여 주신 모본에 관련시 켰다 ( 참조. 빌 
2 : 5- 11 )  . 

(6) 한편 바울이 인용한 예수의 말씀은 복음서에서 찾아 볼 수 없지 만 구전 ( 口  傳) 된 예수의 
말씀임 에 틀립 없으며 또한 그 정신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사상과 행동 속에서 스며 
나온 것 이 다. 

(7) 우리 는 이 같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 돈파 명예와 의 식 주  문제를 복옴 중거의 사명보다 
먼저 생각하고 손익 (擔益) 올 계산하는 얼부 한국 교회 지 도자틀의 풍조가 잘못된 것 
엄올 알 수 있다(참조， 요 12: 3-5) . 

(8) 뿐만 아니 라 우리 주변에서 ‘나룹 본받으라’ 고 자신 있가l 자신의 삶올 드러내 놓고 말 
할 수 있는 영 척  지 도자들이 의외로 척음에 놀라지 않올 수 없다(비교， 고전 4 :  16; 앵 5 
: 1 ;  벌 3 :  17; 살전 1 : 6. 7) . 

(9) 우리 는 자신 있게 ‘나룰 본받으라’ 고 다른 사랍들에 게 말할 수 있는 삶올 살고 있는 
가 ?  과연 우리는 이웃에 게  무엇올 줄 수 있올 것인가 ? 라는 질문올 던져 보면서 반 
성 (反省) 해 볼 필요가 었다. 

29. c!1 바울의 젤쿄가 팔났훌 때 사랍률의 모습윤 어 때 했는가 ? (36-38철) 
lAl ( 1 )  바올이 셜교를 끝낸 후 무릎융 꿇고 모든 사랍과 함께 기도하자 그들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율 안고 입 올  맞추었다. 
(2)  여 기에서 목을 안고 업 을  맞추는 행동은 유대의 인사법으로 (창31: 28. 55) 그리스도인 

의 사량을 나타낸다 (롭 16: 16; 고전 16: 2이 . 
(3) 특히 ‘너회가 다 내 얼굴올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고 한 바울의 말은 (25. 38절) 그 

곳에 모인 모든 사랍툴올 더욱 슬프게 했고 근섬 에 빠지 게 했다. 
(4 ) 이 고별 셜교 직후에 바울은 사랍들의 전송올 받으면서 밀레도률 떠 나  예루살랩으로 향 

하게 된다. 

본장의 요절 

‘나으| 닮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혀|의 복옴 증거하는 일툴 마치려 휠에는 나의 생명롤 조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 ) .  



제 2 1  창 3 차 전도 여 행 을 끝마치 고  

예 루잘렘에 서 처l 포된 바울 

담확구불 1-1두로에 도죄환 바물 /4-6자|자률이 바옳의 011루철햄 입성물 반때하다 / 1-9벌립의 접αf 도착 
흰 바몰 /10-11 선지자 아가보가 바물이 잡훨 j 것훌 얘|언하다 /12 무리률이 바옳의 OU루촬렘 입성뚫 반대하 
다 /13-14 바물의 대답 /16-16여l루혈렘으로 훌라가는 바물 /11-21바쩔의 얘|루혈웰 도착과 선교 보고 /없 
-26바물이 결캄I G훌훌훌)훌 행하다 /21-30바물이 백성물에게 잡히다 /31-16로마군댐l게 넘어간 바물 / 11-40 
바 물의 ←면호 r ‘  . 

1 우 리 가  저 회 륨  작별 하고 행 선하여 바로 고 15 이 여 러  날 후에 행 장을 준비하여 예 루살 
스로 가서 이 틀날 로도에 이 르 러 거 가 서부터 바 | 댐으로 용라갈새 
다라로 가니 I 16 가이 사랴의 몇 쩨자가 합쩨 가며 한 오랜 

2 베 니 게 로 건너 가는 배 용 만나서 타고 가다가 l 제자 구브로 사랍 나손융 데 리 고  가니 이 는  우 
3 구브로룹 바라보고 이 훌  왼편에 두고 수리 i 리 가  그의 집 에  유하려 함이 라 

아로 행 션하여 두로에 서 상륙하니 거 기서 배 가  \ 1 7  예 루살 렘 에  이르니 형 제 틀이 우리 룰 기 꺼  
짐 올  풀 려  합이 러 라  i 이 영 접 하거늘 

4 제 차툴융 찾아 거 기 서 이 레 활 머 물더 니  그 18 그 이 툴날 바율이 우 리 와  함께 야고보에 거l 
채자들이 성 령 의 감동으로 바울더 러 예루살렘 i 로 들어 가니 장로들도 다 있 더 라  
에 틀어 가지 말 라  하더 라 1 1 9  바율이 문안하고 하나님 이 자 기 의  봉사로 

5 이 여 러  날융 지 난  후 우리 가 떠 나갈새 저 ! 말미 암아 이 방  가운데 서  하신 일융 낱낱이 고 
회 가  다 그 처 자와 함께 성 문  밖까지 천송하거 l 하니 
늘 우리 가 바닷가에 서 무릎올 꿇어 기 도하고 I 20 저 회 가  듣고 하나님 께 영 팡옳 툴 리 고  바울 

6 서 로  작별 한 후 우 리 는  배 에 오르고 저 회  i 더 러  이 르되 형 제 여  그 대 도  보는 바에 유 대 인  

는 집으로 톨아가니 라 l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이  었으니 다 융법 에 열 
7 두로로부터 수로흩 다 행 하여 툴레마이 에  l 심있는 자라 

이르러 형 쩨 들에재 안부용 묻고 그툴파 합께 하 I 2 1  네가 이 방에 있 는  모든 유 대 인융 가르치 되 
루흘 었다가 ! 모쩨 훌 배 반하고 아률훌륭에 게 할혜흙 하지 말고 

8 이 툴날 떠 나  가이 사랴에 이 르러 일 곱  집사 l 또 규모흉 지 키 지  말라 한다 합융 저 회 가  툴었 
중 하나인 전 도자 빌 럽 의  집에 률어 가서 유하 | 도다 
니 라  2 2  그 러 면  어 찌 할꼬 져 회 가 필 연 그 대 의  용 것 

9 그에 게 딸 넷이 었으니 처 녀 로 예 언하는 자라 | 율 틀으 리 니  
10  여 러  날 있더니 한 션지자 아가보라 하 는  1 23 우리의 말하는 이 대로 하라 서 원 한  네 사 

이 가  유 대 로 부펙  내 려 와 | 람이 우리 에 게  었으니 
” 우리에 게 와서 바울의 띠훌 가져 다가 자기 I 24 저 회 훌  떼 리 고  함께 결 혜 훌  행 하고 저 회 촬  

수족융 잡아매 고 말하기 활  성 령 이 말씀하시 되 i 위 하여 벼 용율 내 어  머 리 룹  깎게 하라 그 러 면  
예 루 살댐 에 서  유 대 인 툴이 이 같이 이 띠 임 자찮 1 모돈 사랍이 그대에 게 대 하여 툴온 것 이  헛 된  
결박하여 이 방언 의  손에 넘 겨  주리 라 하거늘 : 것 이 고  그대도 율법융 지 켜  행 하는 줄로 알 것 
1 2  우리가 그 말융 듣고 그곳 사랍들로 더불 i 이 라  

어 바율에 꺼l 예 루살랩으로 올라가지 말 라  권하나 I 25 주용 믿는 이 방인 에 게 는  우리 가 우상의 제 
1 3  뺑。l 대 빼되 너 회가 어 찌 하여 율어 내 ; 물과 피 와  목매어 쭉인 것 과  옴행융 피 할  것융 

마읍융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 수의 이 홈융 i 결 의 하고 편지 하였느니 라 하니 
위 하여 결박받융 뿔 아니 라 예 루살렘에서 죽 I 26 바율이 이 사랍률융 데 리 고  이 흩날 저 회 와  
융 것 도  각요하였노라 하니 ! 함께 철 혜 훌훌  행 하고 성 전에 틀어 가서 각 사랍융 

14  저가 권합올 받지 아니 하므로 우리가 주의 i 위 하여 쩨 사드릴 때 까지 의  결 혜의 만 기 된  것융 

뜻대 로 이 루어 지 이 다  하고 그쳤노라 l 고하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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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 이 레 가 거의 차매 아시 아로부터 온 유 
대인들이 성 전에 서  바율융 보고 모든 무리률 
충동하여 그룹 붙들고 
28 외 치 되 이 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랍 

은 각처 에 서  우 리  백 생 파  융법과 이 곳융 훼 방  
하 여  모든 사랍올 가르치 는  그 자인 데 또 옐 라  
언을 데 리고 성 전에 툴어 가서 이 거 북한 곳율 
더 럽 게  하였다 하니 
29 이는 저 회 가  천 에  에 베소 사랍 드로버 모가 

바윷파 함께 성 내 에  있융융 보고 바율이 저 훌  
성 전 에  데 리 고 틀어 간 좁 로  생 각함얼 러 라  
30 온 성 이  소동하여 액 생 이  달 려 와  모여 바 

울을 잡아 성 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률이 곧 
닫히 더 라  
3 1  저 회 가  그릎 죽이 려 할 때 에  온 예 루살댐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 부장에 게 들리 매 
32 저 가  급히 군사둡과 액 부장률융 거느리고 

단려 내 려 가니 저 회 가  천 부장과 군사돕율 보고 
바울 치 기 룹 그 치 는지 라 
33 이 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옳옳 잡아 두 

쇠 샤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올 하 

였느냐 물으니 
34 무리 가운데 서  어 떤 이 는  이 말로， 어 떤이 

는 저 말로 부르짖 거늘 천부장이 소동융 인 하  
여 그 실상옳 알 수 없 어  그 훌  영 문  안으로 데 
려 가라 명 하니 라  
35 바울이 충대에 이 왈  때 에  무 리 의  포행융 인 

하여 군사툴에 게 틀려 가니 
36 이 는  액 성 의  무리 가 그룹 없이 하자고 외 치  
며 따라감이러 라 
37 바율융 데 리 고  영 문으로 들어 가려 할 그때 

에 바울이 천부장더 러 이 르되 내가 당신에 게 말 
항 수 있느뇨 가로되 네 가  헬 라  말융 아느냐 
38 그러연 네 가  이전에 난옳 일으켜 사천의 

자 객율 거느리 고 광야로 가던 얘 굽인이 아니 냐 
39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 라 소융이 아 

닌 걸 리 기 아  다소 성 의  시 민이 니  청 컨 대  백 성 에  
게 말하기 월  허 락하라 하니 
40 천 부장이 허 락하거늄 바율이 충대 위 에  서 

서 액 성 에 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히 한 후·에 히 
브 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1 .  힘 본창얘 나타난 빼루살웹으로 가기까치의 바율의 여 행  청 로훌 살빼보라. 
때 ( 1 )  전장 (前童) 에서 밀 레도에 도확한 바옳은 본장에서 예루살댐까지 의  여행융 계속한다. 

(2) 본장에 나타난 그 여정율 살펴보면 벌레도 - 고스 - 로도 - 바다라 - 두로 - 툴레마이 - 가  
이사랴 - 예루살댐 순이 다. 

(3) 그런데 본장에는 륙별히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올 생각하면서 많은 사랍들이 
바울의 예 루찰햄 여행올 반대하고 있다. 

(4 ) 측 두로에서 그의 제 자물이 바울의 예루살댐 여행용 반대하였고 (4철)， 가이사랴의 벌 렵  
의 집 에 서  유 대  선 지 자  아가보의 예 언율 들은 사랍틀이 채 차  바윷의 예루살햄 여 행 을  
반대하였다(12컬) • 

(5) 그럽에 도  불구하고 바윷온 복옴융 위해서는 결박과 더 나아가 순교마저 도 불사 (不雖)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 (關明) 하였다(13절) . 

(6) 그 이후 실쩨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모독의 누명올 쓰고 사랍들에 게 불잡혀 메 
롭 맞는 수모훌 겪었다 (27-30철) . 

(7) 그러나 바윷융 향한 하나님의 돗은 예루살렘에서의 순교가 아닌 이 방  세 계 의  복읍 천 
도훌 위 한  로마쩨서의 순교에 초첨 이 맞추어져 있었다. 

(8)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올 흉해 바울올 예 루살댐의 성 난  군중틀 
로부터 건져 내셨다. 

(9) 그러므로 우 리 는  본장율 용해서 삶의 최우선 순뀌률 복옴 천파에 푼 바율의 당대한 신앙 
율 본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룹 향한 하나님의 뭇 역시 세상의 조홍거리 나  최에 꽤배하는 
나약한 삶이 아닌 하나님올 위 한  훤대한 일에 초갱 이 맞추어져 있융올 알 수 있다. 

2 .  힘 멜 례도얘셔l흙터 예루살행까치의 바옳의 천도 여 행융 도표로 학생 하라 (1- 17철) • 
(Ã1 ( 1 ) 바율은 

@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로 가서 



@ 그곳에서 베 니 게  행 배로 수리 아의 두로에 잠시 상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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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다시 배룰 타고 돌레 마이로 가서 그곳의 형 체 들에 게  안부를 물으며 그곳에서 
하루를 유축한다. 

@ 이튿날 육로로 가이 샤라에 이르러 벌 립 의  집에 여 러  날 머 무른 후 예루살댐으로 올 
라갔다. 

3 . c!1 누가는 창로툴콰 바율 얼행의 해 어 짐율 어 떻 게 묘사하였는가 ? (1 철) 
[A) ( 1 )  누가는 ‘우리가 저회를 작별 하고’ 라고 묘사하였다. 

(2) 물론 여 기서 ‘우리’ 는 누가가 포함된 바울의 일 행 이 며  ‘저희’는 에 베 소  교회 의 장로툴 
올 (20 :  17) 가리 킨다. 

(3) 그런데 누가는 작별 곧 이 별 의  격 한  감정올 나타내는 헬라어 〈아포스파스텐타스〉 를 사 
용하여 그들이 얼마나 헤 어 지 기를 싫어했는지를 나타냈다. 

(4 ) 이 런  그들의 감정 은 〈아포스파스탠타스〉 의 의미를 다움과 같이 본 학자들의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그 말은 찢어 놓는다는 의ul 로 이별의 잔인함을 나타내 고 (Chrysostom) . 
억 지 로  친구와 갈라서 야 하는 사랍들에 게 적용되며 (Sohleusner， Kuinoel) . 필연척 인 이 
유 때문에 고통스럽 게 갈라서 야 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Meyer) . 

(5) 이 런  끈끈한 감정 의 교차 (交又) 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은 복옴 전도 사역의 확산 
이 라는 대의 (大劃 를 위해서 장로들과 헤 어 져 야만 했다. 

(6) 이와 깥은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 게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의 일 이 며  그것올 
위해서는 인간적 인 모든 요소들도 때로는 포기 하는 결단이 요구됩올 보여 준다 (참조， 
마 6 :33) . 

4. c!1 바옳의 얼행윤 투로에서 누구률 찾아갔는가 ? (4 철) 
(Ã) ( 1 )  그틀은 두로에 있는 재 자뜰올 찾아가 거 기서 이러l룹 머물렀다. 

(2) 이 제 자들은 두로에 흩어 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 키는데 이 것은 이 미  두로에 교회 
가 쩨워 졌음올 암시 한다. 

(3) 이들은 주로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댐 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참조. 1 1 :  19) 과 바울과 
실 라의 2차 전도 여 행  시 전한 말씀올 통해 복음올 받아들인 자들이 었올 것이다. 

5 .  c!1 푸로의 제자틀은 바울에 게  무엇융 권고하였는가 ? (4철) 
(Ã) (1) 쩨 자뜰은 성 령 의  감동 (感動) 으로 바울에 게 예루살댐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2) 바울은 이와 같은 권고를 가이샤라의 벌립의 집 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적 이  었다(12절). 
이 것온 베 드로가 예수의 수난 길을 만류한 것과 상통한다(마16: 22) . 

(3) 그때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의 이름올 위하여 결박올 받고 더 나아가 죽음의 지리에 들 
어 간다 할지 라도 예루살랩 에 반드시 올라가겠다는 단호한 주장을 표명 (表明 ) 했다(13 절 ). 

(4) 본철의 의 미 는  성 령 의  감동， 륙 유대로부터 온 선지 자 아가보의 예 언 (1 1절) 과 같이 바 
울이 예루살랩에서 채포되 어  고통올 겪 게  되 리 라는 성 령 의 감동올 받은 제 자툴이 인간 
적 으로 바울에 게 예 루살댐 에 틀어 가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즉 제자들은 바울의 안위 훌 걱 정 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에서 바울의 전도의 질을 
만류한 것 이 다. 

6 . c!1 바윷의 얼 행 이  두로훌 며 날  빼 쩨자들의 천송 모습은 어 며 했는가 ? (5， 6철) 
(Ã1 ( 1 )  그틀은 모두 자신들의 처 자 ( 쫓子) 룹 데리고 나와 바울의 일행융 성 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서로 무릎올 꿇고 기도한 후 바울의 일행과 작별 하였다. 
(2) 사실 그들은 바울의 오랜 친구가 아니 었지 만 불과 이 레를 함께 있는 동안 서로간의 동 

질성용 깨달았던 것 이 다. 
(3) 이 동질성 이 란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서로가 굳게 연결되어 있는 한 형 제  의 식 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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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다. 
(4) 한편 그들이 보여 준 작별을 위 한  마지 막 단계가 기도였다는 사실은 오늘날 성 도뜰에 

게 이 별 할  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5) 왜 냐하면 기도는 성도만이 누렬 수 있는 특권으로서 형 채 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고 

귀 한  것 이 기  때문이 다. 이 러 한  기도는 역시 하나님 께서도 기쁘게 받으신다( 참조， 마 
18 : 19) . 

7 . 밍 바울의 얼행은 가이샤라에 도착한 후 누구의 쟁 에셔 유축하였는가 ? (8철)  
(A) ( 1 )  그틀이 가이샤라에서 유속한 집 은  초대 교회 일곱 집사 중 한 사랍인 전도자 벌립 의 집 

이 었다 ( 참조. 8장 rQ) 5) . 
(2 )  벌 립 은  본래 예루살랩 에서 거하였으나 그리스도인들에 대 한  최초 박해 사건인 스데 반 

의 순교 사건으로 {7 :57-6이 인해 예루살댐올 떠 나  사마리 아로 도피하였다. 
(3) 그때부터 그는 복옴 전도자로 변신해 사마리 아 성 주민들에 게 복음올 전했고 (8 : 5) 그 

이후에 도  아소도와 여 러  해안 지 방올 찾아다니며 복음올 전하다가 지금의 거주지 인  가 
‘ 이샤라에 청 착하였던 것 이 다 (8 :4이 .  

(4 ) 그때까지 그가 행 한  대표척 인  전도 사역율 예로 들면 마술사 시몬(8 : 1. 5- 13 ) 과 에디 
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 복옴올 전한 일 (8 : 26-4이 퉁이 었다. 

(5) 바울의 일 행 이  도착할 당시에 벌립은 네 딸올 거느린 가장 (家長) 이 었을 뽑 아니라 바 
울의 일 행 올  여 러  날 대 접 할  만한 능력을 지 닌  휴복한 생 활율 하고 있었다 (9절) . 

(6) 한편 그의 딸들은 처 녀 였지 만  예 언하는 능(能)올 지 닌  예 언 자들이 었다. 그러 나 9 절의 
기록으로 볼 때 그 딸틀이 어 떤  예언의 농력융 지 녔는지는 알 수 없다. 

8 . c+l 바옳의 얼행 이 벌렵의 첩 에  머푸훌 혜 그틀을 찾아혼 자는 누구언가 ? (10철)  
(A) ( 1 )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 려와 벌립의 집 에  머 무르고 있는 바울 얼행올 찾아왔다. 

(2) 그는 예 루살댐 교회의 예언자로서( 10 절 ; 1 1 : 27) ‘천하가 크재 흉년툴리 라’ ( 1 1 : 28) 고  
예 언한 바 있다. 

(3) 아가보와 이 예언에 판해서는 11장 a 16. 17올 참조하라. 
9 . c+l 아가보는 바옳에 대 혜  어 떤  예 언훌 하였는가 ? (1 1 철) 

(A) ( 1 )  그는 바울이 예 루살랩에서 유대인뜰에 의해 결박당하여 이 방언의 손에 넘겨질 것올 예 
언하였다. 

(2) 아가보는 이 예 언올 더욱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띠륨 가져 다가 자신의 손과 발 
올 묶은 후 이 띠 의  임 자  곧 바율이 자기와 같이 될 것임올 예언하였다. 

(3) 이 처 럼  예 언자틀은 종종 행 동으로 자신틀의 예 언을 대신하곤 한다. 이 런  예 롤  솔로몬 
황국이 분열될 것율 나타내기 위 해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이 업 은  새 옷율 찢은 얼 (왕 
상 1 1:3이 이 나  이사야가 얘굽파 구스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기 위 해  3년 동안 벗은 봅 
과 벗온 발로 다녔던 일 (사 20 : 2. 3) 둥에서 핫아 볼 수 었다. 

(4) 아가보의 예 언대로 바율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틀의 충동철로 인하여 성전 모독최 의  
누명율 쓰고 예루살렘에서 사랍틀에 게 붙잡혀 매를 맞은 후 로마군에 게 넘 져진다(27-
33철) .  

10. c+l 누가는 아가보의 예 언옳 률은 사합률의 모습율 어 떻 체  요샤하였는가 ? (12컬) 
(Ã) ( 1 )  누가는 ‘우리가 그 말올 듣고 그곳 사람틀로 더불어 바울에 게 예 루살랩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라고 묘사하였다. 
(2) ‘우리’. 흑 누가률 포합한 벌립의 모든 식구틀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성 도들은 아가보 

의 예 언율 통해 바율이 예루살댐 에서 당할 뻔한 현 실올 바라보면서 바울에 게 예루살렘 
에 융라가지 말 것융 눈물로써 간절하게 호소하였다(4절 ; 참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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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런  그들의 간곡한 호소는 바울의 용답인 13절에서 잘 나타난다. ‘너회가 어쩌 율어 

내 마읍올 상하게 하느냐: 
(4 ) 때때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 려움과 절망척인 상황에 직 면하게 된다. 빌 립 의  집에 

모인 사랍툴처 렵 이런 형제들에 게  찾아가 그들의 아픔올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바른 성도간의 교체요 이웃율 위 한  삶이 라고 생 각된다(마 22 :39 ; 요  
15 : 12 ; 살전 3 :  12) . 

11 . CÐ 예루살렘 에 옳라가지 말라 권고하는 사랍률에 대 한  바옳의 대 당윤 푸엇 언가 ? (13컬) 
� (1 )  바울은 먼저 ‘너회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옴융 상하게 하느내 라고 대 답하였다. 

(2) 이 말의 의 미 를  J. A. Findlay 는  ‘너회가 세탁부가 빨래륨 두들기 듯이 나의 의지률 두 
물겨 약하게 하느내 라고 해석하였다. 

(3) 이 것은 바울이 자신의 현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주로 인해 죽게 될 처지에 놓이 더 
라도 그 사명 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결심 하였옴올 나타내 주는 딸이 다. 즉 믿 는  형제 
들의 눈물어 린 호소도 그 결심올 돌이키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말이 다. 

(4) 이 같온 바울의 결심은 예루살햄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율 위 해  마게도냐와 아 
가야 사랍들이 모급한 성금융 전해야겠다는 일념 (륨 15 : 25. 26) 과 복용 전파를 열망하 
는 마옴에서 나온 것이다. 

(5) 바울은 덧활이 기률 이 일틀올 위해서 고난율 받으며 더 나아가 죽옴까지 도 각오하였다 
고 사랍들에 게 말하였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릅올 위하여 결박받융 뿔 아니 라 예루살 
햄에서 죽올 것도 각요하였노라’. 

(6) 우리는 이 러 한  바울의 대답올 보면서 과연 우리 자신도 복옴올 전하거 나 형 체 에  대한 
사랑융 실행하다가 주 예수의 이릅융 위해 고난올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자운 자답 
( 自 問 自 答) 해  보자(참조. 20 : 24 ; 고전 8 :  13) . 

12. CÐ 사랍률은 권합율 받지 않는 바옳율 향혜 푸엇 이라고 말하면셔 권휴훌 그쳤는가 ? 
(14철) 

fÃl ( 1 )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랩 에 올라가지 말라는 권유를 받지 않자 ‘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 
이다’ 라고 말하면서 권유률 그만두었다. 

(2) 이 말은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 루어 지 이 다’ (마 6 : 1이 라 
는 귀 절율 인용한 것으로서 ‘내 원대로 마융시 고 아버지 의  훤대로 되 기률 원하나이다’ 
(녹 22 : 42) 는 예 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한다. 

(3) 그들온 바울의 결심 이 단순히 인간적 인  결섬에서 나용 것 이  아니 라 성 령의 인도에서 나 
온 것임을 알게 되 었고 결코 그툴의 껄득으로 혼들리지 않으리라는 것올 인식하게 되 
었다. 

(4 )  그리 하여 오히 려 계 속  권유하는 것이 바울의 마읍올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성 령의 인 
도룹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율 깨닫고 모든 얼올 하나님의 돗에 맡져 버 렸다. 

(5) 이 같이 우리 도 형 제 룹  향한 우리 의 조언이나 권유가 하나님의 계 획파 배치 (背聽) 된다 
는 사실융 깨달았융 때 는  그것융 그만두고 그 형제률 위 해  기 도하며 모든 일올 하나님 
의 뜻에 맡겨야 한다. 

13. CÐ 바옳의 얼행윤 예루살렘으로 율라가면셔 가이사랴의 몇 쩨 자와 합혜 누구흘 더l 리고 
값는가 ?  (16철) 

fA) ( 1 )  그들은 한 오랜 쩨자 구브로 사람 나손올 데 리 고  갔다. 
(2) ‘나손’ 이 란  이륨은 성 경  가운데 본철에 만  유일하게 언급된 이 릅으로 그에 대 해 서 는  자 

세히 알 수  없다. 
(3) 다만 ‘한 오핸 제자 구브로 사랍’ 이 라는 표현으로 보아 스데 반의 순교 이전에 이 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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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언이 되 었던 구브로 사랍들 중에 환 사랍이며 (11 :20) 예루살댐 교회의 썰 립 자촬 가 
웅데 한 사랍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용 뿐이다. 

(4) 어 쨌든 그의 집 에  바율의 일행이 유숙할 수 있었다는 사실용 그의 생활 형 편 이  괜밟았 
율 뿔만 아니라 바율에 대해 호의척인 태도롤 지 니 고  있었융율 보여 줌다. 

14. 힘 바율의 얼행옹 @훌쭈살행 얘 도확한 이흩날 누구에 채로 률어 갔는가 ? (18쩔) 
fÃ) ( 1 )  바울의 얼행은 야고보에 게로 틀어 갔다. 

(2) 이 ‘야고보’ 는 예수의 형쩨로서 당시 예루살햄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랍이 었다(창조. 
15: 13) . 

(3) 바울의 일 행 이  찾아갔융 때는 야고보와 함께 장로들이 있었다. 이틀은 바옳과 함께 교 
회의 운영 판리에 참여했던 자틀로 바옳파 그의 동료틀율 만나기 위 해  예루살햄에 머 
무르고 있었다. 

(4) 한편 바율이 예루살댐에 도착했번 때는 오순철 기간이 었다(20: 16) . 따라셔 야고보와 장 
로들이 예루살렘에 머 물렀던 이유 가훈데 하나는 그들이 오순철올 지 키 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바율도 이 기 간  안에 예루살햄에 도확하려 고 애 썼던 것이다. 

15. æ 바옳은 야고보와 창로률얘 게  푸엇율 보고하였는가 ? (19컬) 
밍 ( 1 )  바울은 그률에 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異郭) 가운데 행하 

신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2) 물론 이때의 전도 보고는 바율이 2차 전도 여행융 끝마치 고 예루살햄 교회를 문안한 이 

후부터 (18 : 22) 시작된 3차 전도 여행 시 얼어난 일에 관한 것이다. 
(3)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행 한  얼 이 라고 하지 않고 ‘ 하나님께서 그의 봉사 

로 말미 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얼’ 이 라고 보고한 것에 주목활 필요가 있다. 
(4 ) 그는 여기에서 어디까지 나  자신은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 기에 불과하며 그 모든 얼올 실 

질척으로 행 하신 분은 하나님이 시 라고 고팩하였다. 
(5) 이와 같은 그의 태도는 철저 한 청지 기 의식에 그 뿌리롤 박고 있다. 그러 므로 그가 행 

하는 일온 하나님의 명 령 에  순총하는 것이었용온 말활 펼요도 없다. 
(6) 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자신의 힘 으로 모든 얼융 처 리 하려 하며 조그 

마한 얼에도 자신의 공력 (功力)융 내세우는 우리들에게 귀 한  경쩍 (寶뭘) 이 된다. 
16. 밍 야고보와 창로률윤 바융에 대 혜  어 면  소문이 며톨고 었다고 하였는가 ? (21 철) 

fÃ) ( 1 )  그틀은 수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개종자톨간에 는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언융 
가르청 때 @ 모세훌 배반하고 @ 아툴툴에 게 할혜률 하지 말고 규모활 지 키 지  말라 했 
다는 소문이 떠몰고 있다고 하였다. 

(2) 사실 이 러 한  소문용 찰롯된 것이요 바훌융 버방하는 자룰이 만틀어 낸 것에 불과했다. 
(3) 왜냐하면 바율은 모세의 융법용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청 신율 망각하고 단 

지 그 형 식 척 언  면만융 추구하는 유대언률의 삶융 반대하였으며 ( 참초. 홈 2: 17-27) . 할 
혜 자쩨륨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할혜흉 행하게 된 본질척 언  의미륨 잊 어 버 리고 단지 표 
피 만융 자르는 외 형 척 인  할혜륨 반대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륨 2: 28. 29) . 

(4 ) 그런데 이와 칼은 찰못된 소문이 떠롤았던 근본 이유는 재총한 유대인들이 아직 믿옴 
이 공고하지 못한 판계로 믿옴보다는 선민 의식에 사로잡핵 율법에 더욱 열심율 내 
었기 때문이 다 (20철) .  

(5) 그 런  까닭에 바울의 비 방자들이 재총한 유대인틀에 게  친숙한 모쩨의 율법파 할례에 대 
한 문제훌 오도(짧導) 하고 거짓 소문융 돼 뜨련 것은 바울율 궁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했 
다.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설한 성도틀융 비방하는 자들도 생 도물의 행동 거지 (行動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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止) 률 왜 곡하고 그릇된 소문을 패 뜨리는 것이 얼반적 확성이 기  때 문에 성 도들온 이 러  
한 헛소문에 너 무  집 착할 필요는 없다(참초， 시 5 : 9) . 

17. ct1 야고보와 장로률옴 휴대 언 쩨총자률의 요빼 률 풀기 휘한 방법요료 푸엇옵 쩨 안하였 
는가 ? (22-24철) 

fAl ( 1) 그틀은 바옳에 게 서원 (홈願) 한  네 사랍과 함께 결례 (織續)률 행 하고 비용올 내어 머 
리롤 깎게 할 것올 체안하였다. 

(2) 이 제안 가운데 동장하는 ‘서원한 네 사랍’ 은 예 루살댐 교회의 교인으로서 얼 시 적 인  
흥분에 의해 나실인의 서원올 한 사랍들이 었다. 이틀이 다시 정 상적 인  사회 인으로 돌 
아가기 위 해서는 결례의 기 간이 지나고 머 리 털올 밀며 예물을 드려 야 했다. 

(3) 따라서 이 들은 30일 동안 결혜의 기간올 보내면서 독주률 금하고 머 리에 삭도릅 대지 
말며 시 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고 도덕 적으로 깨끗하며 거룩해 야  했다(민 6 :3- 8) ， 

(4 ) 그러나 특별 한 경우에는 30일의 기 간이 7얼로 단축되었다. 그래서 결례가 끝나는 제 7 
일째 되는 날 그 머 리털올 밀고 재 8일째 되는 날에 예물올 드려야 했다(민 6 :  18- 20) . 

(5) 그런데 이 때  드리는 예물은 어 린  양 한 마리 어 린  암양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및 그에 
따르는 소제물과 전제불로 구성 되어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 게는 이 것이 경 제 적 으로 부 
담이 되었기 때문에 때론 부자들 가운데 이 비 용올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6) 지 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 게 제안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결혜에 참석하며 서 원  
한 네 사랍의 예물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 었다. 

(7) 그 결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모쩌 의 율법 과 조상들의 관습올 춘수한다는 사실 
을 알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자신틀이 들었던 바울에 대환 소문이 그릇된 것임올 깨닫 
게 된다는 것이 었다. 

18 . ct1 바옳은 야고보와 창로룹의 혜 결책 에  에 혈 게  대 처 하였는가 ? (26철) 
lAl ( 1 )  바울은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에 동의 하였다. 

(2)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이 틀날 서훤한 네 사랍과 함께 결혜촬 행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랍올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 의  결혜의 만기 (滿期) 된 것올 고하였다. 

(3) 그런데 이 같은 바율의 태도는 믿옴올 강조하며 형 식 척 인  율법의 준수훌 반대 한 그의 
주장과 배 치 되 는  듯이 보인다 ( 참조， 잘 2 : 11- 16) . 

(4) 그러 나 이에 대해 Hendriksen파 같은 학자는 바율이 자신의 행 동  훨리， 즉 유대인윷 
얻기 위해서는 유대 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틀용 얻기 위 해서 는  율법 아래 있 
는 자갈이 되 었다는 그의 주장 (고전 9 :20) 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행동했다고 하였다. 

(5)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형 식 적 인  율법주의에 통화되고 타협 하였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 려 그는 형 식 척 인  율법주의를 뛰어넘은 참믿읍의 사랍이 었다. 

(6) 우리룹에 재도 때로는 주일의 예 배  같은 것이 형 식 척 으로 보얼 때가 있다. 이와 같은 상 
황에 봉확했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 배 의  참된 의 미 를  파악하고 그러 한 타성에 
헛은 형 식주의률 뛰어넘어야만 한다( 참조. 녹 12 : 1) . 

19. ct1 생 천얘 서  바울올 목 격 한  아시 아로l휴터 운 휴대 언률윤 바율에 대 빼  어 련  태도률 취 
하였는가 ? (27-29쩔) 

lAl (1 )  그들은 결례의 제 7일째 되먼 날 바울융 목격 하고 그률 불잡아 ‘ 이스라옐 사랍툴아 도 
우라 이 사랍은 각쳐에 서  우리 백성파 율법과 이 곳올 째 방하여 모든 사람올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융 데 리 고  성전에 틀어가서 이 거록한 곳올 더 럽 재  하였다’ 라고 
외 쳤다 ( 참조. Ial  16) . 

(2) 이 것은 그들이 천에 에베소 사랍 드로비모가 바융과 함께 성내 (城內) 에 있었번 사실 
올 목격 하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 다 (참초. 2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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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시 휴대법으로 할혜받지 못한 이방인틀이 성전. 측 이스라엘의 툴 (Court of Israe1 ) 
에 들어가는 것은 사형에 해 당되 는  최였다 (참조， 圖 20) . 

(4) 따라서 아시아에서 천도 사역율 행 할  때 완악하게 바울융 버 방하며 복읍올 받아들이 
지 않았던 그틀이 (19 : 9 ;20: 19) 이때를 바울올 죽일 좋은 기 회로 삼았옴이 툴림 없다. 

(5) 그러 나 사실 그들의 주장은 사실 무근 (事짧無根) 한 것이요 허 위 로서， 바울올 죽이 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에서 나옹 것이며 믿음의 연조 (年條) 가 척은 까닭에 율법에 더 열심 
융 기울이고 있었번 우매한 대중틀올 선동하기에 충분했다(30철)  • 

(6) 이 와  같이 사단의 무리들은 하나님만융 신설히 섬 기 는  생 도틀올 무척 이 나  싫어하기 때 
문에 온갖 수단파 방법울 가리지 않고 성도훌 파멸시키려고 애 쓴다. 이 런  중에서 우리 
는 그러 한  자틀의 유혹에 넘어가 신실한 성도롤 핍박하는 얼이 없도록 하나님 의 말씀 
으로 우리의 귀와 눈파 업융 찰 단속하여야 한다( 창조， 잠 21:23; 마 15: 17-20) . 

20. 힘 아시 아빼셔 혼 유대 언륨이 바율에 채  씌웠헨 누명은 푸엇언가 ?  (28철) 
(Ã1 ( 1 )  그들은 바울에 게 성천 모독의 누명율 씌웠다. 

(2) 특 바울이 활례받지 못한 에 베소 사랍 드로비모를 성 천에 데 리 고  들어와서 성 전을 더 
럽 혔다는 것 이 다. 

(3) 당시 예 루살햄 성 전  내부는 벽 하나률 사이에 두고 이 스라옐의 뜰과 이 방언의 뜰로 나 
누어져 있었다. 

(4) 이 방인들은 생전의 이 방인의 뜰까지는 틀어칼 수 있어도 이스라옐의 뜰에는 들어 갈 수 
없도록 규청되 어  있었다. 

(5) 만얼 이 규청올 어 긴다면 그 사랍온 사형율 당하게 되어 있었고 이 규청에는 로마인들 
도 예 외 가  될 수 없었다. 로마 당국에서도 이 러 한  유대의 총교척 금기 (禁룹) 룹 인정 
하고 있었다. 

(6) 그런 까닭에 성 천의 안쪽 경내에 이르는 계단 밑에는 ‘어 떤 이방인들도 성 소  주위의 난 
간이나 담 안으로 틀어 갈 수 없다. 누구든지 범하는 자는 죽음융 면치 못하리 라’ 는 헬 
라어와 라틴어로 쓰여진 청고문이 불어 있었다(Josephus ) . 

(7) 그러므로 바울의 대척자틀이 바율에 게 성천 모독의 누명율 씌운 것은 철국 바율율 죽 
이 려고 작청했읍올 의미 한다. 

21 . [!l 아시 아로푸터 용 유대 언률의 l휴추검융 발용 빽 생물윤 어 떻게 행하였는가 ? (30컬) 
lÃl ( 1 )  온 성이 소동하여 백생들이 달려와 바울융 활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왔다. 

(2) 메 시 야로 오신 예수훌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먼 예루살댐 의 백성들이 이 쩨  자신들의 왜 
역올 깨닫지 못한 채 다시 그리스도의 신실한 총을 죽이는 얼에 몹두하기 시 작했다. 

(3) 이 런  불의 한 행 위 에  대부분의 예루살햄 액성룹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온 성 이  소동 
하여’ 라는 말과 문룹이 곧 닫혔던 데서도 핫아 볼 수 있다. 

(4) 여기서 ‘문’ 이 란  이 스라엘의 플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올 가리킨다. 백 성 들이 
바울융 죽옐 생각으로 그블 이스라앨의 뜰에서 몰아내고 문올 닫옹 것은 성 전  경내가 
불순한 �}. 즉 바울의 피로 더럽핵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5) 한편 이 같은 상황온 항간에서 떠 도는 소문이 진실이 아님율 밝히 기 위해서 기울인 바 
율의 노력 (23. 24. 26철)이 수포로 돌아왔융율 의미 한다. 

(6) 우리도 바율에 께 고홍융 가하는 유대인툴처 럼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된 주장에 넘 어  
갈 경우 오히 려 의 인용 핍박하는 위치에 껄 수 었다는 사실올 째달으면서 항상 거짓 중 
거에 대 해  경 계해 야  한다(참초， 덤 천 4 : 1 . 2 ; 뻗후 3: 17) . 

22. [!l  빽 생물이 바훌옳 쭉이려 활 빼 얼에난 소동윤 누구의 귀 에  률 어 졌는가 ? (31 철) 
때 ( 1 )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예루살햄 천체가 요란하다는 소문올 툴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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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 기에서 ‘천부장’ (헬. 킬리 아르코스) 은 대개 760명의 보병과 240 명 의  기 병을 거느린 

로마 군대의 지 휘 관의 직 위 이 다. 
(3) 당시 의 예루살렘 성 전  북서 쪽에 는 헤롯 대왕이 세운 안토니 아 요새 (Antonia fortress) 

가 있었는데 이 요새 의 출구는 이 방인의 뜰과 예루살렘 중심 에 연결되어 있었다. 
(4 ) 안토니 아 요새에는 천부장의 지 휘를 받는 로마의 보병 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임무는 로마의 편 익 을  도모하고 예루살댐 의 평 화를  지키는 일 이 었다. 
(5) 그런 까닭에 천부장이 예루살렘 의 소동 소식올 듣고 백부장들과 군사틀올 데 리 고  출동 

하여 그 소동의 주범인 바울올 체포하였던 것이다(32절) . 
23. c!1 천부장이 바옳을 체포하는 파청운 어 따 혔는가 ? (33-36철) 

lÄl (1) 천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올 잡아 두 쇠사솔로 결박 (結輔) 하라 명 하고 사람틀에 게 그 
가 누구이 며 무슨 일올 하였느냐고 물었다. 

(2) 이와 같은 천부장의 태도는 그가 바울올 범최자로 여 기 고  법에 따라 그률 처 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옴을 보여 준다. 

(3) 그런데 군중틀이 그에 게 퍼 붓는 비난의 말틀은 서로 엇갈리 고 종잡옴 수 없었기 때문 
에 그는 바울에 게 직접 붙고 자백올 받아내 기 위 해  그를 요새로 데려갈 것올 명 했다. 

(4 ) 그러 나 거짓된 주장에 의해 이성올 잃어 버 린  군중들은 그대로 있지 않고 군병 틀의 뒤흘 
따르면서 바울을 죽일 것을 강력 히 종용하였고 성난 군중들의 폭행 (暴行) 올 피 해  병사 
돌은 바울올 들고 가야만 했다. 

24. C!1 켠쭈창윤 ‘내 가… 있느뇨’ 라고 철문하는 바옳율 누구로 보았는가 ?  (37， 38철) 
(Ã) (1 )  그는 헬라어로 질문하는 바울올 ‘이전에 난(亂) 을 일으켜 4천의 자객 (刺客)올 거느리 

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으로 오인하였다. 
(2) 요세푸스에 의하면 A. D. 54년경 한 애굽인 거짓 선 지 자가 그의 추종자 3만 명 윤  이 

끌고 감랍산으로 간 적 이  있었다. 그는 거기서 그의 추종자들에 게 그의 명 령에 의해 
예루살댐 성 벽 이  무너 질 때까지 기다혔다가 그 이후에 로마 수비 대룹 무찌르자고 말 
했으며 그 후 예루살렘올 통치하려 했던 자였다. 

(3) 그러 나 벨릭스 (Felix， A. D. 52-58) 총독이 보낸 군대에 의하여 400여 명 이  죽고 200 
여 명 이  사로잡히자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그 애 굽인 거 짓  선지자도 
사라져 버 렸다. 

(4) 그런 이유로 해서 천부장은 사람들에 게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이 그 사라진 애굽인 거 짓  
선지 자로서 ， 이제 불잡혀서 매 를  맞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 이 다. 

(5) 한편 그의 추종자롤 요서l 후스 (Josephus) 는 3만 명으로 적 고  있는 반면， 누가는 4천의 
자객 이 라고 기술하였다. 이 차이 는 요세푸스가 실제 의 인원보다 과장했다는 데에서 발 
생했다. 

(6) 즉 요세푸스는 그의 책 ‘Bell ， Jud: ii . xiii. 5에서는 벨릭스가 ‘그의 추종자 대부분’ 율 
공격 했거나 사로잡았다고 기술한 반면， ‘Ant . Jud: ， xx. viii. 6에는 살육된 자롤 400 명 ，  
포로륨 200명으로 척 고  있 는  데서도 그가 제 시 한  3 만  명 의  수자는 과장된 것 이 며  오 
히 려  누가의 4천 명 의  수치가 훨 씬  신비성이 있음올 알 수 었다. 

(7) 이 처 럼 바울은 복옴융 전하다가 백 성을 소란케 했다는 근거로 인하여 당시 사회륨 반 
대하는 혁 명 가로 오해받은 것이 다. 

25. c!1 바옳윤 그훌 애품언 거 짓  션지자로 보는 천푸창에 게 자신의 신분을 어 떻게 밝혔는 
가 ?  (39철) 

(Ã) (1) 바윷은 자신이 유대인이며 소옵 (小물) 이 아닌 걸리 기아 다소 성의 시 민이 라고 밝혔다 
(참조. 2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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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 기 서  ‘소옵이 아닌’ (헬. 우크 아쩨무 폴레우스) 이 란  말은 도시 의 위 대성올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 만  바울이 자신의 출생지률 자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3) 오히 려 자신이 천부장이 오해했던 애굽인 거짓 션지자가 아님을 밝힘파 동시에 자신 의 
신분이 떳떳함올 보여 주면서 사랍틀에 게 이 야기 할  기회를 얻고자 함이 었다. 

(4) 이 기회훌 통해서 그는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된 배 경율 유대 인들에게 간중하고 그로 
인해 복융올 증거하고자 했다( 참조. 22 : 1-21) . 

(5) 이 런  바울의 태 도는 때툴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올 전파할 것윷 외 친  그의 주장 
과 일 치 한다(참조， 덤 후 4:2) . 

(6) 우리 는 이 같은 바울의 모습올 보면셔 복음 전도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합이 없어 야 
하며 오히 려 그런 환경올 주신 하나님쩨 감사를 드리 면서 그것올 복음 천파의 기회로 
선용해야 한다는 사실올 배울 수 있다 ( 참조， 벌 1 : 12- 18) . 

26. (!1 천푸창이 바옳얘 게 딸할 것율 허 용했윷 빼 바옳윤 어 떻재 자신의 이 야기률 시 착했 
는가 ? (40철) 

(A) (1 )  바윷은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총용 (從容 ) 히 한 후에 히 브리 방언으 
로 백 성 들에 게  말하기 시작했다. 

(2) 이 와  같은 바울의 모습은 누가 봐도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 라 농력있는 복옴 전도자의 
모습일 것이다. 

(3) 그를 죽이 려 했 던  수많은 대중들파 로마 군병틀 앞에서 이 처 럼 바울이 담대히 복음의 
변증올 시작활 수 있었던 것은 성 령 의  인도와 도우심융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농한 
일 이 었다. 

(4 ) 한편 그가 백성들에 게  변론할 때 사용한 언어는 히브리 방언으로， 바밸론 포로기 이후 
( B. C. 586) 부터 휴대인들이 사용한 아랍어이 다. 

(5) 당시 아랍어는 유대언 뿔만 아니 라 빨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서 아시 아  모든 주민틀의 공 
통어 였다. 또한 계 9 : 1 1 ; 16 : 16율 제 외 한  신약의 ‘히브리 어’ 는 이 아랍어률 의 미 한다 
(창조. 22 : 2 ; 26 : 14) . 

(6) 이 와  같이 하나님께 서  복옴의 중거롤 위해 온 예루살햄 백성틀이 참석 한 무대와 시 간  
올 준버하셨다. 

�.자 。 I O Ã1 
‘- ζ:::; -) ...u.. E프 

‘이에 전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물올 잡아 두 쇠사슬로 

결 박하라 멸 하고 부구며 

무슨 잃몰 하였느냐 

물으니 ’ (33절 ) .  



처� 22  장 바울의 변론 (辯論 )

단락구분 1- � 변론의 시 작 / 3 바롤의 출생 및 섬장 / 4 호l심 (回心) 하기 이전의 바올의 삶 / 5- 16 바올의 
호|심 / 1 1- 21 바물이 이밤 전도의 사멸물 밭다 / 22- 23 흉운힌 군중뚫 / 24- 29 자싣이 로마 시민임을 밝 
히 는  바울 / 30 제사잠들과 온 공회 앞에 선 바올 

1 부형 툴아 내 가  지 금  너 회  앞에 서 변 명 하는 
말율 툴으라 하더 라 

2 저 회 가  그 히브리 방언으 로  말합융 듣고 더 
욱 종용한지 라 이 어  가로되 

3 나는 유 대 언으로 길 리 기 아 다소에 서 났고 이 
성 에 서  자라 가말리 엘 의  문하에 서 우리 조상틀 
의 융법의 엄한 교훈융 받았고 오블 너회 모든 
사랍처 럽 하나님 께 대하여 열 심 하는 자라 

4 내 가 이 도를 핍 박하여 사랍올 죽이 기 까지 
하고 남녀 를 결 박하여 옥에 넘 겼노니 

5 이 에 대 제 사장과 모돈 장로들이 내 중인이 
라 또 내 가  저 회 에 거l 서  다메 씌 형 제 들에 게  가 
는 공문융 받아 가지 고 거 기  있 는  자틀도 결 박  
하 여  예 루살렘으로 끌 어 다가 형 벌받게 하려고 
가더 니 

6 가는데 다메 섹 에  가까왔을 때 에  오정 쯤 되 
어 흩연히 하늘로서 큰 빛 이  나활 툴러 비 취 매  

7 내 가 땅 에  엎 드 러 져  틀으니 소리 있 어  가로 
되 사융아 사융아 네 가  왜 나흘 핍 박하느냐 하 
시 거늘 

8 내 가 대 답하되 주여 뉘 시 니 이 까  하니 가라 
사대 나는 네 가  핍 박하는 나사렛 예 수라 하시 
더라 

9 나와 합께 있는 사랍들이 빛은 보면서 도 나 
더 러  말하사 는  이 의  소 리 는  듣지 못하더 라 

10 내 가  가로되 주여 무엇올 하 리 이 까  주께 서 
가라사대 얼 어 나  다때 썩 으로 들어 가라 정 한  바 
너 의  모든 행 할  것올 거 기 서  누 가  이 르리 라  하 
시 거 늘  
1 1  나는 그 빛 의  광채 륜 인 하여 볼 수 없 게  되 

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랍들의 손에 끌려 
다메 섹 에  들어 갔노라 

12 융법에 의 하면 경 건한 사 랍으로 거 기  사는 
모든 유 대 인 들에 게 칭 찬올 듣는 아나니 아라 하 
는 이 가 

1 3  내 게  와 곁 에  서서 말하되 형 제  사율아 다 
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룹 쳐 다보았노라 

14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틀의 하나님이 너 
플 택 하여 너 로  하여 금 자기 뜻올 알게 하시 며 
-‘ 의 인율 보게 하 시 고  그 업 에 서  나오는 읍성 

융 틀게 하셨으니 
15 네가 그률 위 하여 모든 사랍 앞에 서 너 의  

보고 들은 것 에  중인이 되 리 라  
1 6  이 제 는  왜 주 저 하느뇨 얼 어 나  주 의  이 릅올 

불러 세 혜룹 받고 너 의  죄 콜  씻으라 하더 라 
1 7  후에 내 가  예 루찰햄으로 톱아와서 성 전에 

서 기 도할 때 에  비 몽  사몽간에 
18 보매 주께 서 내 게  말씀하시 되 속히 예 루살 

렘 애 서  나가라 저 회 는  네 가  내 게  대 하여 증거 
하는 말올 듣지 아니 하리 라 하시 거 늪  

19 내 가  말하기 용  주여 내 가  주 믿 는  사랍뜰 
로 가두고 또 각 회 당에 서  때 리 고  
20 또 주 의  중 인  스데 반의 피 촬  흩 헬  적 어l 내 

가 곁에 서 서  찬성하고 그 죽이 는 사람듬의 옷 
융 지 킨  줄 저 회 도  아나이 다 

21 나더 러 또 이 르시 되  떠 나가라 내 가  너 플  멸 
리 이 방인에 게 로  보내 리 라  하셨느니 라 
22 이 말하는 것 까지 저 회 가  듣다가 소 리 칠 러  

가로되 이 러 한 놈은 세 상에 서  없이 하자 살 려  찰 
자가 아니 라 하여 
23 떠 툴며 옷쏠 벗 어  던 지 고  티 팔을 공좁에 날 

리 니  
24 천부장이 바옳율 영 문  안으로 데 허 가라 명 

하고 저 회 가  무슨 일 로  그룹 대 하여 띠 드나 알 
고자 하여 채 찍 절 하며 신 문하라 한대 
25 가죽줄로 바울올 때 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 

부장더 러 이 르되 너 회 가‘ 로마 사람된 자룹 죄 
도 정 치  아니 하고 채 쩍 질 할 수 있 느냐 하니 
26 백 부장이 듣고 가서， 천 부장에 게 전 하여 가 

로되 어 쩌 하 려  하느뇨 이 는  로마 사랍이 라 하니 
27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 거l 말하되 네 가  로마 

사랍이 냐  내 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28 천부장이 대 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 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 
부터 로라 하니 
29 신문하려 던 사랍들이 곧 그에 거l 서  물 러 가  

고 천 부장도 그 가  로 마  사랍인 좁 알고 또는 그 
결 박한 것융 인하여 두려워 하니 라  
30 이 를날 천부장이 무슨 일 로  유 대 인 들이 그 

롭 송사하는지 실 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 박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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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고 명 하여 제 사장들과 온 공회 훌 모으고 바 ! 울올 데 리 고  내 려 가서 저 회  앞에 세우니 라 

1 .  [t1 본창의 샤건을 간략히 요약하라. 
(A) ( 1 )  본장에서 바옳은 온 예 루살렘 백성들 앞에 자신의 출생 및 정장의 배경파 자신이 그리 

스도의 사도가 된 일에 대해 변롱하고 있다. 
(2) 이 런  변 론을 통해서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정통 유대주의 교육을 받은 사랍이요 그리스 

도인틀을 핍 박하는 째 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올 전하는 사도가 되 었는지룹 밝히고 
있다. 

(3) 이 것은 결국 바울 자신의 신앙 간중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 다. 
(4 )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 방  선교의 사명자로 자신이 세워졌움윷 이 야기 하자 흥분 

하여 바울을 죽이 라고 외 쳤으며 이 런  소동의 원인올 알기 위 해  천부장도 바옳을 묶고 
채찍 질하며 신문하는 채비룹 갖추었다. 

(5) 바로 이 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고 이 로  인해 아어로니칼하게도 그는 로 
마 군병들에 게 계속척 인  보호률 받거l 되 었다 (23: 19-35) . 

(6) 한편 본장에 나온 바울의 변론은 아그립 바  왕 앞에서 행 한  그의 연셜 (26 :2-29) 과 매 
우 유사하다. 그러나 내용은 서로 갇지 만 문체면에 서 미묘한 차이를 보여 주며 청중툴 
에 맞도록 제 시 되 었다. 

2 .  [t1 바율윤 예루살렘 백 생률을 향혜셔 어 면  호 청윷 사용하였는가 ? (1철) 
(A) ( 1 )  바올은 ‘부형 ’ (父 兄) 이 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2) 이 ‘부형 ’ (웰， 안드레스 아댈포이 차이 파테레 스) 이 라는  호청은 ‘남자 ’， ‘ 어른’ 올  뜻 
하는 〈아네르〉 와 ‘ 형 제 ’ 룹  뜻하는 〈아탤포스)，  ‘아버지’， ‘조￡ ‘선조’ 룰 뭇하는 〈파테 
르〉 의 합성어 이 다. 

(3) 이 호칭은 스데 반이 산혜드련에서 연컬 중에 사용했던 호칭파 동얼한 것으로서 (7:2) 
매우 공손하며 예 의활 갖춘 말이 다. 

(4) 이 처 렴  바울은 자신올 죽이 려고 환 무리 를 앞에서도 자신이 지 켜 야  할 최 선의 예절올 
지 키는 여유룹 보였다. 이 것은 오늘날 우리률 대척하며 괴 로움올 끼 치 는  자틀에 대해서 
우리도 끝까지 예 절올 지 켜 야  될 것올 본으로 보여 준 것 이 다. 

3 .  [t1 바율윤 대중툴얘채 자신의 출쟁 신훌윷 어 떻게 밝혔는가 ? (3철) 
fÃ) ( 1 )  바윷은 자신올 ‘ 나는 유대인으로 킬리기아 다소에서 냈고’ 라고 소개하였다. 

(2) 사실 바울의 집 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쩨룹(Jerome) 이 전해 주는 한 
전송에 보면， 바울의 부모는 본래 갈휠리 의 한 마융 기살라에서 왔으며 B. C. 1세기 로 
마가 활레스턴을 혜허로 만들 즈용에 다소 (Tarsus) 로  피신혔다고 한다. 

(3) 그런데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 민으로 태어날 수 있 었다는 사실은 ( 25- 29절 ;  16 :37， 
38) 그의 집 안이 상당한 채불과 사회척 지 위률 가지고 있었던 것올 보여 준다(참조，(Ql 
18) .  

(4) 그가 태어난 다소는 소아시아 남동쪽 해 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걸 리 기 아  지 방의 한 도 
시 로  당시에 는  청 치 ， 경 제 ， 사회 ， 학문상의 탁쩔한 지 위 를  차지하고 있었다. 

(5) 뿐만 아니라 아마포 직 물과 천막 제조로 유명했는데 바울의 직 업 이  천막 제조업 이 라는  
사실은 이 와  판련이 었다(18 :3) . 

4 .  [t1 바옳운 자신이 누구의 문하(門下) 얘셔 공푸했다고 했는가 ? (3철) 
(A) (1) 바울은 ‘가말리 앨 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틀의 융법의 엄한 교훈올 받았고’ 라고 말하였 

다. 
(2) 그의 스승 가말리앨은 바리새인틀의 지-유파률 대표하는 힐헬(Hill러) 학파의 대표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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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의 손자로 유명 한 교법사였다 (5:34) .  
(3) 또한 그는 탁월한 교사들(히 탄나임)로 이루어진 대집단의 최 고  지 도자로 ‘ 랍비’ ( 나  

의 선생)보다 더 높은 칭호는 ‘라반’ (우리 의 션생) 이 라는 칭호륨 받을 만큼 유대인들 
에게 존경올 받았던 덕망 높은 융법 학자였다. 

(4) 그의 교훈들은 랍벼 틀에 의해 구전된 율법 해껄서 미 쉬 나 (Mishnah) 애 인용되어 있다. 
(5) 이 처 럽 바울은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임 올 주장하면서 그런 배 경 으로 인해 그 

앞에 었던 무리 중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쩨 열심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5. æ øt옳은 혁 심 하기 이전의 자신의 쟁 활융 어 떻게 백 생틀 에 게  말하였는가 ? {4철) 

fÃ1 (1) 바울은 자신이 이 도， 즉 예 수를 쫓는 기 독교롤 핍 박하여 사랍툴융 죽이고 남녀률 결박 
하여 옥에 넘겼었다고 하였다. 

(2) 이와 같은 바울의 생활은 스데반을 죽이고， 예 루살댐에 있는 교회를 잔멸 (殘織) 활  때 
각 집 에  틀어가 예 수를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 겼 던  그의 이전의 행동에 찰 나 
타나 있다(7 : 58-8 :3) .  

(3) 바올은 이 처 럽  기 독교를 핍 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자신의 이전 행동에 대해 대쩨사 
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 라고 주장하였다(참조. 9장 (Q12) . 

6 .  æ 바옳운 자신이 다빼찍으로 대 려 갔었번 야츄가 푸엇이라고 밝혔는가 ? (5철) 
fÃ) (1)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결박하여 예 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 벌받게 하기 

위해서 공문 (公文) 율 받아 다메책으로 내 려 갔다고 하였다. 
(2) 여 기 에 서  ‘공문’ 이 란  기 독교인틀올 색출해서 예 루살햄으로 호송할 권리훌 바울， 측 이 

전의 사울에 재 위 임 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의 위 임 장이 었다. 이 처 럼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그에게 기 독교 박해의 공적 인 권리룹 부여할 수 있었던 배 경 에  대해서는 9 
장 �3올 참조하라. 

(3) 그런데 그가 공문올 받은 배경에 대해서 9 : 1， 2에 는  다음과 칼이 기록되 어  었다. ‘사울 
이 주의 제 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둥둥하여 대제사장에 게  가서 다메섹 여 
러 회 당에  갈 공문올 청 하니 ’. 

(4) 이 처 럼  바울은 기 독교를 박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성적 이 었던 인물이 었다. 
이 런  그가 다메섹 사건을 통해 누구보다도 예수룰 사량하는 인물로 변모케 되 었고 지 
금 수많은 유대인 들과 로마 군병틀 앞에서 예수률 변호하고 있으니 하나님 의 섭 리 는  
얼마나 놀리운가 ! 

7 .  힘 샤옳이 다메책 빼셔 그리스도률 만나는 장면언 6- 11철과 9: 3-9 간에는 어 훤  차이가 
있는가 ? 

fÃ1 ( 1 )  
' . ， 

오 정 (午正)
를 빛  

나사햇 예 수  

. 6-，11쩔 - ← ‘ 

사 랍틀이 빛 융  보면서 도 사울에 게 말씀하 

시는 그 리 스도의 음 성 올 못 들었다 

그 빛의 팡채 로 사울은 볼 수 없게 되 었다 

사 랍률의 솥에 이 끌려 사율은 다때 찍 으로 

들어 갔다 

9 :3-:-9 

빛 

예수 

사랍률이 바율 의 합 소 리 만  틀고 그리 스도 

훌 보거 나 그환의 융생 융 툴지 는 못했다 

사옳은 눈율 댔으나 아무것 도  보지 못했다 

사옳은 사 랍의 솥에 이 끌 려 다메 썩 으로 툴 

어 가서 사 훌 간융 보지 못하고 식 융융 천 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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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는 9장 (QI6-8올 참조하라. 
8 . c!1 바울윤 짜신이 누구빼 의빼 다시 보체 되 었다고 하였는가 ? (12， 13철) 

(Ã) ( 1 )  바울은 아나니얘} 그의 곁에 서서 ‘형제 사올아 다시 보라’ 고 말했올 때 즉시 다시 
보게 되 었다고 하였다. 

(2) 그의 눈올 뜨게 도와 준 아나니아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경 건한 사랍이었고 다메섹 에  
사 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청 찬올  듣는 자였다. 

(3) 또한 그는 예수률 믿는 신실한 자였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올 들었올 때 사울이 많은 그리스도인툴윷 핍 박하였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 륨올 

부르는 모든 자흘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잭 에  왔다고 그리스도쩨 대답하면서 처음에 는  
사울에 게 가기률 꺼 려  했 던  사실에 잘 나타나 었다(9 : 잃， 14) . 

(4)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로부터 사울이 이방인들을 위 해  택 합  받은 당신의 그릇이 
라는 말씀올 틀게 되 었을 때 자신의 그릇된 선업판을 버 리 고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에 
께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킬에서 나타나시던 예수쩨서 나를 보내어 
너 로  다시 보케 하시고 성 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고 말하였다. 

(5)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 이  벗어져 다시 보재 되 었고 사·옳은 얼어나 아나니 
아로부터 세 례를 받게 되 었다(9 : 15-18) . 이 런  모든 사실틀올 요약하고 있는 것 이  13， 
16절 이 다 (참조， 9장 �12， 13， 14) . 

(6) 이와 같이 하나님쩨서는 직접척으로 또는 인간올 사용해 간접적으로 당신의 뭇올 성 취  
하기도 하신다. 

9 .  c!1 아나니 아는 바울의 눈윷 뜨체 한 후 그에게 푸슨 말윷 하였는가 ? {14- 16철) 
(Ã) ( 1 )  아나니아는 ‘우리 초상틀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뭇율 알게 하시며 

저 의 인올 보게 하시고 그 업 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률 위 하여 모 
든 사랍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중인이 되 리 라’ 고 바울에 게 말하였다. 

(2) 여기에서 ‘저  의 인 ’  이 란  표현은 메 시 야에 대한 청호로서 메시야의 의로움을 강초하는 
말이다 (3 :  14 ;7 :52 ; A172 :2 ;사53: 11 ) . 

(3) 아나니아의 말 속에는 @ 하나님께서 바울올 택 하섬 @ 바울이 경 험 한  다메책 도상의 체 
험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만난 얼이 었음 @ 다메책 도상의 체협은 결국 바울을 그 
리 스도의 증인으로 세운 일이라는 내용이 함축되 어  있다. 

(4) 이와 같은 아나니 아의 말파 같이 바울은 그의 전생애 를  그리스도의 중언으로 활동하 
였고 지 금  생 명 의  위 협 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룰 중거하고 있는 것 이 다. 

(5) 더‘ 나아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바울올 사도로서 세우신 사건이 었고 바울로 하여금 자 
신의 사도직윷 옹호할 수 있는 배 경 이  되 었다 (참초， 고전9 : 1 ;15:8) .  

(6) 한편 아나니아가 바윷에게 찾아왔올 당시 바울이 머 물렀던 곳은 직가 유다의 집 이 었다 
(참조， 9장 (Q110) . 

10. i1 바옳윤 핵 심 한  후 빼루살햄 생 전얘셔 기도활 때 에 현  얼이 었었마교 하였는가 ? {17， 
18철) 

떼 ( 1 ) 그는 예 루살댐 성 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 사몽간 (非覆似藝間) 에 ‘속허 예루살햄 에 서  나 
가라 저 회 는  네가 내 게  대하여 중거하는 말올 틀지 아니하리 라’ 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 
씀올 틀게 되 었다고 하였다. 

(2) ‘모든 사랍 앞에서 ’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다메책에서의 바울의 사명 (15절) 은 예 
루살댐 성 전에서 기 도할 때에 본 환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구체화되었다. 

(3) 본절에 나오는 성 전  방문과 환상은 바울이 개 종한 지 3년 만에 예루살햄으로 돌아왔을 
때 얼 어 났던 사건이다(참조， 9 : 26-29 ; 갈 1 : 18， 19) .  



12-23젊 259 

(4) 당시 예루살렘 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 종한 바울을 반역자， 변 절자로 여 기며 
죽이 려고 하였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 루살램에서 머 물기률 원했지 만 (19， 20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증거가 그틀에 게 받아들여지지 않올 것이므로 예 루살렘을 떠 나라고 명 하셨다. 

(6) 우리 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들에 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머무르 
기 를  현하는 것에서 떠 나라고 명 하실 때가 있다. 이 럴  때에 우리 는 과감히 파거룰 청 
산하고 하나님의 명 령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 획 은  우리 의 생각파는 비교 
할 수 없을 정 도로 심오하고 완전하기 때문이 다. 

11 . 00 예루살캠 율 며 나라는 그리스도의 쳐읍 명 령 에  대 해  바울윤 어 떻 게  대 답하였는가 ? 
(19， 20철) 

(A) (1 ) 바울은 예 루살댐 의 유대인들이 @ 그리 스도를 믿는 사랍들올 가두고 @ 그들올 회 당에 
서 때 리 고  @ 스데반올 죽일 때 곁에 서서 찬성 (뺨成) 하고 @ 스데 반올 죽이는 사람뜰 
의 옷을 지 켰던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2) 이 와  같은 그의 대답에는 예루살댐을 떠나기 싫다는 의 미 가  합축되어 있다. 
(3) 그러나 이 런  행동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 심 하기 전에 행 했던 것으로 회 심 한  후 

약 3년이 나 지 난 그 시 점에서 예루살렘 유대 인들이 그의 회 심  사실과 바울이 그리 스도를 
위 해  철저 한 삶올 살아간다는 사실을 몰랐올 리가 없다. 

(4) 뿐만 아니 라 예루살렘에 출입 하면서 ‘주 예 수의 이륨’ 으로 담대히 말하는 그의 행동올 
기 분  좋게 여겼올 리가 만무하다. 

(5) 그러기 에  그틀은 바울을 죽이 기 위 해  음모릅 꾸미기 시작하였고 (9 : 29) 이 와중에서 모 
든 것올 알고 계 시 며  바울을 이 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께서 
다시 바윷에게 예루살댐을 떠나라는 명 령과 그률 이 방인에게 로  보내리 라는 말씀올 하l 
셨던 것 이 다. 

(6) 그 명 령  후 바울은 예루살댐 교회의 형체들에 의 해  가이사랴로 내 려가게 되 었고 다시 
다소로 보내지 재 되 었다(9 :3이 . 

(7) 이와 같이 바올올 이 방을 향한 그리 스도의 중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주의 뜻은 바울이 원 
하지 않았옴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었으며 그로 인해 바울은 이 방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자로서 그의 정 열올 불사르게 되 었다. 

(8) 이 와  마찬가지 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고집 또는 환경에 좌 
우되지 않는다. 

12. 00 우리들윤 이 방  선교에 관한 바울의 말율 들었융 때 어 떤  태도률 취 하였는가 ? (22， 23 
철) 

(A) (1) 그틀은 ‘이 러한 놈은 세상에 서  없이 하자 살려 둘 자가 아니 라’ 고 외 치 면서 소란올 일 
으켰다. 

(2) 이 런  소란의 근본적 이유는 이 방인 선교에 관한 바울의 말이 유대교 신봉자들인 그들 
에 게 는  완전히 배교적 인 생각이 었기 때문이 다. 

(3) 즉 바울의 말은 유대인이 나 이 방인 이 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둥하다는 뜻으로서 
바울이 이 방인에 대 한  하나님 의 구원 계 획 과  유대 인에 대한 하나님 의 구원 계획올 동일 
한 차원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4) 그들은 입 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올 공중에 날리면서 바울에 대 한  그들의 격 렬  
한 분노를 표현하였다. 

(5) 혹자는 이 런  유대인들의 행동을 신성 모독에 대한 혐오감올 표현한 것으로 보며， ‘ 티끌 
올 공중에 날린 것 ’  은 바울을 향해 던질 돌이 부근에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티 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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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이 있는 쪽으로 던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6) 이 처 럽  그릇된 편견에 빡져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참된 의미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진리를 외 치 는  자를 마치 진리롤 왜곡하는 자로 간주하는 큰 오류를 범 할  수 있다. 또 
한 그러면서도 자신틀이 범 하는  오류률 진리롤 지 키 는  최 선의 행 위 로  오언하기도 한다 
(참초I 7 :51 -60) . 

13. c!1 천l휴창윤 군중률이 소란율 얼으키는 이유훌 얄기 위혜 에 현  초치훌 휘 하였는가 ? (24， 
25철) 

� (1) 천부장은 어 떤  이유로 군중이 바울에 대해 소란올 얼으키는지 알기 위 하여 병사들에 게 
바울올 영문 안으로 데 려가 채찍질하며 신푼(訊問) 하라고 명 했다. 

(2)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 매 의  형 태도 차이가 있었다. 
@ 자유언이 범 최 했을 경우 - 느륨나무 또는 자작나무 막대기 로  매룰 맞았다(창조， 16: 

35， 38) . 
@ 노예들과 비 로마인이 범최했올 경우 -채찍질당하며 신문당하였다. 

(3) 따라서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 령올 내 린  것은 25-29절에서도 나타 
나 있듯이 아직 바울이 로마 시민권올 가지고 있는 것올 알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4) 당시 태 형  판정을 받은 사랍은 옷이 벗겨지 고 (참조， 16:22) 두 손은 가죽 끈으로 기풍 
에 묶여졌다. 그 가운데서도 노예나 비 로마인틀은 매륨진 끈으로 만들어진 채 찍  또는 
고풍올 크게 하기 위해서 쇠조각이나 뼈조각올 매 달은 가죽 채 찍으로 매훌 맞았다. 

(5) 이 와  같은 혹독한 태형은 플라캘룸 (f1agellum) 이 라고 불렸는데 여 기 서  마27 :26과 막 
15: 15의 ‘채찍질하고’ 에 해 당되는 헬라어 〈프라켈로오〉 와 요2:15의 ‘ 채 찍 ’  에 해 당되 
는 〈프라첼리온〉 이 유래되었다. 

14. c!1 병 사률이 바울윷 가죽 줄로 댔율 째 그는 뼈푸창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 (25철) 
rA1 ( 1 )  바울은 곁에 섰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사랍된 자률 죄도 정 (定) 치 아니하고 채 찍  

질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였다. 
(2) 당시 로마 시 민은 고문에 의 한  신문올 면쩨받았다. 아구스도 칙 령 (Edicts of Augus

tus) 에  의 해  확정 되고 발전된 발레리 안과 포르시안 법 (Valerian 없념 Porcian laws) 
에는 로마 시 민의 소송에 있어서는 고소가 우선 상정 되어야 하고 그 후에 형벌올 가할 수 
있다고 명 시 되 어  있었다. 

(3) 또한 일 단  정 식 으로 고소가 상정 되면 로마 행정관과 그의 고문단 앞에서 공청회를 갖 
도록 되 어  있었다. 

(4) 그러므로 병 사틀이 채찍질하려고 바울올 가죽 끈으로 댔올 때 그는 그틀을 통솔하는 
백부장에 거l 로마 시 민이 정 당한 재판도 받기 전에 이 렇게 대우받는 것 이  합법적 인가 
률 물었던 것 이 다. 

15. C!I 천쭈장은 자신이 로마 시 민엄융 바울에게 어떻게 밝혔는가 ? (27， 28철) 
lAl (1) 그는 백부장에게 서  바울이 로마 시 민이라는 말은 들은 후 바울에게 나아가서 ‘나는 돈 

올 많이 들여 이 시민권 (市民權) 율  얻었노라’ 고 밝혔다. 
(2) 이 와  같은 천부장의 태도는 군중틀에재 잡혀 성 전  바깥 뜰로 끌려 나와 형편 없는 취급 

올 받았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좀더 확실히 알고차 하는 의 
도에서 나온 것 이 다. 

(3) 한편 천부장의 이륨은 글라우디오 루시아(Claudius Lysias)인데 (23:26) 그의 씨족 명 이 
‘글라우디오’ 인 것으로 보아 글라우디오 황제 (A. D. 41-54) 당시 로마의 시 민권이 현 
금으로 거 래되 기  시작했던 때에 로마 시 민권올 샀음이 룹립 없다. 

(4) 또한 그의 이륨이 헬라 이륨인 루시아라는 사실온 그가 헬라 태 생 임 올  보여 준다. 



24-30절 261 

16. (!1 타국언 이  로마의 시 민권을 획 득할 수 있었던 갯은 어 떤  경 우안가 ? (28철) 
(Al ( 1 )  로마룹 위 해 서  특별 히 공헌을 했던 사랍들이나 로마 제국 또는 지 방의 행 정관에 게 뇌물 

을 주고 그들의 이릅올 시 민권 획득 후보자 명 단에 올릴 수 있었던 경우이 다. 
(2) 그 예 로  로마에 거 주하는 모든 의사들이 나 인문 과목 교사들이 로마의 시 민권을 부여 

받았고， 원주민 원 군 (接軍) 병사들도 퇴역하는 즉시로 그것올 얻올 수 있 었다. 
(3)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면서 이 같은 기 회가 더욱 확산되 었다. 
(4) 그 이유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황후 메살리 나(Messalina) 와 황제의 장관들이 자신들의 

주머 니률 채우기 위해서 시 민권올 고가(홉價) 로 팔았기 때문이 다. 
(5)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상당한 금액올 주고 로마 시 민권을 산 것 도  바로 이 런  상 

황하에서였다. 
17. (!1 로마의 시 민권 이  주는 영 향력은 푸 엇 언가 ?  (28철) 

(Al (1 )  로마의 시 민권이 그 소유자에 게 주는 가장 큰 영 향력은 그가 범 죄 했을지 라도 재판을 하 
지 않고서는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었다. 

(2) 또한 로마의 시 민권을 소유한 자는 ‘가이사에 재  청원하여’ 로마에서 재 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룰 소유하였다(25 : 10-12) . 

(3) 물론 일 단  이 러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그 청원은 청원자에 의 해  취소될 수가 없었다 
(참조， 26 : 32) .  

(4) 그런 까닭에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 하였던 
것 이 다. 즉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올 포박한 것은 자유의 박탈을 뜻하는데 그 같 
은 행 위 는  로마의 국법올 어긴 것 이 었기 때문이다(29절) .  

18. (!1 천부장의 심문에 바울윤 자신이 언제부터 로마 시 민권을 소유했다고 했는가? (28철) 
(Al ( 1 ) 바울은 자신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 민권을 소유했다고 말하였다(참조， g 3) .  

(2) 즉 이 말은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 민임올 나타낸다. 랍세 이 (Ramsay) 의 주장에 따르 
면 다소가 헬 라의 시 (市) 로서 로마의 행정에 편 입 되고 다소와 걸 리 기 아의 사회 옐리트 
들 중 다수가 로마 시민으로 인정 되었던 B.  C. 171년에 바울의 가족도 로마 시 민권올 
획 득했으리 라고 본다 (Cities of S t. Paul) .  

(3) 그러나 바울의 조상 중 한 명 이  로마의 행 정 관이나 장군으로부터 북부 팔레스틴 의 기스 
가라 (Gischala) 지 역이나 다소에서 해중한 공헌올 함으로써 그 대 가로 로마 시민권올 수 
여받았으리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견해이다. 

19. (!1 바울이 로마의 시 민 엄 을  알게 된 천부장은 어 훤  죠치률 취 하였는가 ? (30철) 
(Al ( 1 )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 민 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이튿날 그의 결박올 풀고 제사장 

들과 온 공회를 소집해 그들 앞에 그를 세 웠다. 
(2) 본절에 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 란 산헤드린 공회률 가리 킨다. 
(3) 사실 얼개 로마군의 천부장으로서 그는 산헤드련의 심 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 한  

은 없었다. 그 럽 에 도  불구하고 그가 산혜드린 공회률 소집한 이유는 첫 째 ，  로마의 관훤 
으로서 예 루살렘 의 평화 유지 에 책임올 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 이 사건온 종교적 
인 문제로 이 사건의 진상올 유대교의 최고 사법 기 관  앞에서 밝혀져 야  할 문제 라고 결 
론올 내 렸기 때문이 다. 

(4)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의 결박을 그 이튿날까지 풀어 주지 않은 것 은  흥분한 군중툴올 의 
식 했기 때문이 다. 즉 그들이 보는 앞에 바울올 풀어 주면 성 난  군중들이 어 떤  일올 저 
지를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5) 한편 천부장이 바울올 데 리 고  내 려 간  곳은 안토니아 요새에 서  떨어진 회 의소였다. 이 
회 의 소는 성전이 서 있는 언덕 서쪽에 위 치 해  있었다. 



제 23 창  공회 앞 에  선 바울과 
그를 죽이 려 는  음모 

단락구분 1- 5 바울의 변룰 / 6- 10 바리새인과 시두캐인의 분쟁 / 11 주께서 바울에게 용기뭘 주시다 / 12-

15 바물을 죽이려는 음모 / 16- 22 드러난 유대민들의 음모 / 23- 24 바물을 벨릭스 종독에거|로 보내기 우|힌 
전부잠의 준비 / 25- 30 전부장의 펀 지 / 31- 35 벌릭스 증독 앞α| 선 바울 

I 바울이 공회 찰 주복하여 가로되 여 러 분  형 
제 들아 오늘날까 지 내 가  법 사에 양심윷 따라 하 
나님 을 섬 겼노라 하 거 늪  

2 대 제 사장 아나니 아가 바 올  겸에 섰는 사람 
들에 게 그 업올 치 라  명 하니 

3 바울이 가로되 회 첼 한  답이 여 하나넘 이 너 
릎 치 시 리 로다 네 가  나판 융볍 대 로  판단 한다고 
앉아서 융법플 어 가 고  냐갚 치 라  하느냐 하니 
4 곁에 선 사람틀이 말하되 하나님 의 대 제 사  

상쓸 네 가  욕하느냐 
5 바울이 가로되 형 제 플아 나는 그가 대 제 사  

장인 졸 알지 못하였노라 기 팍하였으되 너 의  백 
성 의  판원을 비 방치 말라 하였느니 라 하더 라 

6 바울 이 그 한 부분은 모두 사두개 인 이 요  한 
부분은 바리 새 인 인  줄 알고 공회 에 서  외 쳐  가 
로되 여 러 분  형 제 들아 나는 바리 새언 이 요  또 바 
리 새 인 의  아들이 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율 
인 하여 내 가  심 문올 받노라 

7 그 말올 한즉 바리 새 인 과  사두개 인  사이 에 
다륨이 생 겨  무리 가 나누이 니 

8 이 는  사두개 인 은  부활도 없고 천 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 새인은 다 었다 합이 라 

9 크 거l 훤화가 얼어 날새 바리 새인 편 에 서  몇 
서 기 관이 얼 어 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 가 이 사 
랍올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 이 나  혹 천 
사가 저 더 러  말하였으연 어 찌 하겠느뇨 하여 

10 큰 분쟁 이  생 기 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 회 에  
게 찢 겨 질까 하여 군사흩 명 하여 내 려 가  무 리  
가훈데 서 빼 앗아 가 지 고  영 문으로 틀어 가라 하 
니 라  
1 1  그 날  밥에 주 께 서  바붉 곁 에  서 서  이 르시 

되 담대하라 네 가  예 푸 살댐에 서 나의 일용 증 
거 한  것 같이 로마에 서 도  증거 하여 야 하리 라 하 
시 니 라  
1 2  날이 새 해  유 대 인 틀이 당융 지 어  맹 세 하되 

바울올 죽이 기 전에 는 먹 지 도  아니 하고 마시 지 
도 아니 하 겠 다  하고 

13 이 갇이 동 맹 한  자가 사십여 명 이 더 라  

1 4  대 제 사장들과 장로듬에 게 가서 말하되 우 
리 가  바울올 죽이 71 전에는 아무것도 먹 지  않 
기 로  굳재 맹 세하였으니 

15 이 제  너 회 는  그의 사실올 더 자 세 히  알아 
원 양으로 공회 와 함께 천부장에 께 청 하여 u� 
올올 너 회 에 째 로  더l 리 고  내 려오 거l 하라 우 리 쓴  
그가 가까이 오가 전에 죽이 기 로  준비 하였노.라 
하더 니 
16 바울의 생 질이 그틀이 매 복하여 있 다  함올 

듣고 와서 영 문에 틀어 가 바울에 게 고한지 라 
17 바울이 한 백부장올 청 하여 가로되 이 청 

년융 천 부장에 게로 인 도하라 그에 게 무슨 할 말 
이 있 다 하니 
18  천부장에 게 로  대 리 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 

울이 나흘 불러 이 청 년이 당신 껴l 할 말이 었 
다 하여 데 리 고  가기 룹 청 하더이 다 하매 

1 9  천 부 장이 그 손올 잡고 불러 가서 종용히 물 
되 내 게  할 말이 무엇이 냐  
20 대 답하되 유 대 인 들이 공모하기 웰 저 회 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쩨한 것율 묻기 위 합이 라  
하고 내 일  그를 데 리고 공회 로 내 려 오기 흘  당 

| 신 께  청 하자 하였으니 
21  당신은 저 회  청 합융 좋지 마옵소서 저 회  중 

， 에 서  바울융 죽이 기 전 에 는  벅 지 도  않고 마시 
지 도  않기 로 맹 세 한  자 사십 여 명이 그룹 죽이 
려고 숨어 서 지금 다 준 비 하고 당신의 허 락만 
기 다리 나이 다  하매 
22 이에 천부장이 청 년융 보내 며 경 계 하되 이 

일융 내 게  고하였 다고 아무에 게 도  이 르지 말라 
하고 
23 백부장 둘올 불러 이 르되 밤 재 삼 시 에  가 

이 샤라까지 갈 보병 이 백  명 과  마병 철 십  명 과  
창 군  이 액  명올 준비하라 하고 
24 또 바울올 태워 총독 벨 릭 스에 재로 무사히 

보내 기 위 하여 짐 숭융 출비하라 명하며 
25 또 이 아래와 같이 편 지 하니 일 렀으되 
26 글라우디오 루시 아는 총독 뺑 릭 스  각하에 

게 문안하노이 다 



27 이 사랍이 유 대 인 들에 게 잡혀 죽 게  된 것올 
내가 로마 사랍인 줍 들어 알고 군사롤 거 느리 
고 가서 구훤 하였 다가 
28 유 대 인 들이 무슨 일 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 

고자 하여 저 회  공회 로 데 리 고  내 려 갔더 니  
29 송사하는 것 이  저 회  융 법  문제 에 관한 것 

뿐이 요 한 가지 도 죽이 거 나  결 박할 사건이 없 
옴올 발견 하였나이 다 
30 그 러 나  이 사랍율 해 하 려 는  간계 가 있 다고 

누 가  내 게  알게 하 기 로  곧 당신께 로 보내 며  EE. 
송사하는 사랍뜰도 당신 앞에 서 그롤 대하여 말 
하라 하였나이 다 하였더 라  

1 . C!1 본 장의 샤건율 간략히 젤명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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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병이 명융 받은 대 로  밤에 바울올 데 리  
고 안디 바드리 에  이 료 러  
32 이 튿날 마병으로 바울올 호송하게 하고 영 

문으로 돌아가니 라 
33 저 회 가  가이 사랴에 들어 가서 편 지 률  총독 

에 게  드리고 바울올 그 앞에 세우니 
34 총독이 얽고 바울더 러 어느 영지 사랍이 냐 

물어 걸 리 기 아  사랍인 줄 알고 
35 가로되 너흉 송사하는 샤랍들이 오거든 네 

말올 들으 리 라  하고 해롯 궁에 그용 지 키 라  명 
하니 라 

(AJ ( 1 )  본장의 전반부에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신의 입 장을 밝히는 바울의 변론과 그 변론 
으로 인해 야기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이 둥장한다(1-1 1절)  . 

(2) 후반부에는 바울을 죽이 기로 작정 한 40여 명 의  유대인들의 음모와 그러 한 읍모를 알아 
챈 천부장이 로마 병사틀로 하여금 바울을 보호하게 하여 벨릭스 총독에 게로 그를 데 려  
가는 사건이 나온다(12-35절) . 

(3) 이와 같은 사건올 통해서 하나님 의 놀라운 보호와 섭 리 의  손길이 언제나 바울을 인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4 )  즉 간접 적으로는 천부장으로 하여금 격 노한 유대인들에 게서 바-울윷 지 키 게  하셨고， 바 
울을 죽이고자 하는 40여 명 의  휴대인들의 음모률 바울의 생 질 (顆鐘) 을 통해 알려 주 
셨다. 

(5) 또한 직 접 적 으로는 바울이 심 리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 기 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직 접  
그에 게 나타나 위 로해 주셨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해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틀올 지 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의 손길파 담대하과는 위로의 말씀올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2 .  c!1 공회 앞에 선 바울의 갯마다는 무엇 언가 ?  (1철) 
� (1 )  바울은 공회률 주목하면서 ‘여러분 형제돌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 사에 양심 (良心) 을 따 

라 하나님올 섬 겼노라’ 고 말하였다. 
(2) 여 기 서 ‘ 여 러분 형채들아’ 라는 말은 유대인 회중틀 사이에 사용되었던 통상적 인 정 식  

호칭으로서 동둥한 입 장에 서  바울이 자신의 변룬올 시작한다는 사실올 보 여  준다. 
(3) 또한 ‘오늘날까지 내가 양심올 따라 하나념올 섬 겼노라’ 는 말은 하나님올 그의 모든 

행 위 의  목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 해  왔다는 뜻으로 다른 상황 속에서 표현 
한 바울의 주장들과 일 치 한다 (창초. 20:  18-21 ; 좀 15 : 19 ; 빌 3 : 6-9 ; 덤후4 :7) .  

(4) 그 한 예 로  벨 릭 스  총독 앞에서도 ‘하나님파 사랍율 대하여 항상 양섬 에  거 리 낌 이  없 
기를 힘 쓰노라’ (24 : 16) 고 자신 만만하께 밝힌 바울의 말을 들 수 있다. 

(5) 이와 같이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기룹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신전 
사상(神前思、想) 에 서  역시 눈에 보이는 사랍들 앞에 청 직히 행 한  인붙이 다. 

(6) 이 러 한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물에게 불의훌 행 하거나 사랍 
들의 눈올 의식하여서 정 직 하게 행 하는 척하면서도 놈에 안 보이 는 하나님올 뒷전으 
로 팽 개 치는 그릇된 성 도들에 게 바른 성 도의 삶이 어 떠 해 야  하는지롤 보여 준다. 

3. c!1 바율의 말융 톨고 ‘그 업 융  치 라’ 고 외 친  샤랍은 누구언가 ? (2철) 
� ( 1 ) 그는 바울올 심문하기 위 하여 소집 된 산혜드련 회 의률 주재하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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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였다. 
(2) 그는 네 베데우스 (Nebedeus) 의  아들로 A. O. 48년에 혜롯 아그립 바  2세에 의해 대제사 

장으로 임 명 된  후 A. 0. 58년까지 그 직 위에 머물러 있었다. 
(3) A. O. 52년경에는 유대인 뜰파 사마리 아인틀 사이 의 씨움에 관련되어 재 판올  받기 위 해  

로마로 압송되었으나 혜 롯  아그립바 2세의 노력으로 굴라우디오 황제에 의 해  사면(敬 
免) 올 받기도 했다. 

(4) 그는 자신의 목적올 위해서는 암살자들파도 손올 잡는 풍 부유하며 거 만하고 사악한 전 
형 적 인  사두개 인이 었다. 

(5) 산혜드린에서 그의 곁에 섰던 사랍들에재 바울의 업 윷  치 라고 명 령한 것 도  이 같은 그 
의 잔인하면서도 가혹한 성품을 잘 나타내 주는 한 단면이 다. 

(6) 그는 로마인들과 협 조적 이 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인  유대언틀에 게 미움올 받았으며 그 
결과 유대 전쟁 (A.  O. 66-70) 초기인 A. 0. 66년에 유대 군중들에게 불잡혀 살해당 
했다. 

4 . tt1 바울윤 대 제 사장 아나니아훌 향빼 어현 명 챙융 사용하였는가 ? (3철) 
圖 ( 1 )  바울은 ‘그 업윷 치 라’ 는 아나니 아의 말올 툴고 그롤 향해 ‘회 (Ø( ) 철한 담이 여 ’  라고 

조롱하였다. 
(2) 당시 팔레스틴에서 는  보통 가욱의 담올 자갈로 된 기초 위 에  흙벽톨을 쌓아 만들었고 

경우에 따라서 는  그곳에 회률 바르기도 했다. 
(3) 그런데 회 를  바르는 경우는 불안정 한 기 반  위에 쩨워 진 때나 낡은 담올 마치 새 것 인  

양 가장하거나 튼튼한 것 처 럼  보얼 펼요가 있 올  때였다. 
(4) 그러므로 희 철한 담은 곁으로 볼 때 깨끗하고 틀튼해 보이지 만  결국은 오해지 않아 무 

너지고 만다. 
(5) 바울은 이 와  같은 경우가 바로 아나니아가 당할 결과라는 것이다. 측 형 제 틀에 대해 

잔인한 폭력을 행 사하며 교만히 행 하는 아나니 아도 회 철한 담이 곧 붕괴 (期壞) 되는 
것처럼 꽤 망하게 된다는 것 이 다. 

(6) 결국 바울의 예언과 조롱대로 아나니이·는 동족 (同族) 인 유대인들에 의하여 A. 0. 66년 
살해당하고 말았다 ( 참조， lQl3) • 

(7) 이 련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형제에 대해 불의롤 행 하고 자신의 목적올 위 해서 
인간척 인 모든 수단을 불사(不廳) 했던 교만한 인생이 가는 최종 목척지가 패망이 라 
는 것율 깨 달아야 한다(시 101 : 5 ;잠15 :25 ; 16 : 18 ; 녹 1 :51 ; 약4:6) . 

5 .  tt1 바옳윤 아나니 아훌 희 철한 당이라고 푸르면셔 푸엇이라고 푸짖 었는가 ? (3철) 
fÃl ( 1 )  바울은 ‘ 하나님이 너를 치 시 리 로다 네가 나롤 융법대 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올 어 

기 고  나훌 치 라  하느냐’ 라고 꾸짖었다. 
(2) 율법에 의하면 죄 가  판명 될 때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그의 무최성 올  인정 

해 주도록 되 어  있었다(참조， 신 25 : 1， 2 ; 요7:51) .  
(3) 바울은 지 금까지 심 리 (審理) 훌 거 치지도 않았고 최가 발견되지도 않았올 뽑만 아니라 

범최률 저 질렀다는 명목으로 고소되지도 않았다. 
(4) 그러므로 아나니아쩨 대 한  바울의 힐책은 청 당한 것 이 었고 오혀 려 률의에 대 한  준엄환 

꾸짖옵이요 공격 이 었다. 
(5) 이 러 한  바울의 태 도는 오늘날 명예 부 학식 지위 풍 셔l상적 인  권위룹 앞세운 자들의 

불의한 요구 앞에 갈팡질팡하는 우리 틀에 게  바른 삶의 좌표(座標) 률 제시해 준다(참 
조， 롬 2 :8) . 

6 .  tt1 하나념 의 대 쩨 샤창율 욕한다고 버만하는 자틀에 게  바옳윤 푸엇이 라고 대 당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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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5철) 
(Ã) (1) 바울은 ‘ 형 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고 대 답하였다. 

(2) 이 런  바울의 대답에 관해서 혹자는 그가 역껄척 표현을 사용한 것 이 라  주장한다(Zahn) . 
(3)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디음파 같이 셜명할 수 있다. 
(4) 첫째，  바울은 지 난  2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하지 못하였고 또한 머 물러도 잠 

시 동안이 었기 때문에 아나니 아를 알아볼 수 없었다. 둘째 이 번에 모인 산혜드린 공회 
는 정식 회 의가 아니고 로마 관리에 의해‘ 소집 된  회 의 이 기  때문에 로마 의 회 처 럼  운영 
되 었올 것이다. 

(5) 따라서 바울은 한쪽에 서고 대제사장올 포함한 공회원들은 다름 편에 섰으며 천부장이 
그 회 의블 주관했을 것 이 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관복올 입 지  않은 관계로 
바울이 그룰 알아보지 못하였올 것이다. 

(6) 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후자가 더욱 지 지 를  받고 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아나니 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으며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 라는 사실이 다. 

(7) 이 것은 바울이 위 정 자들에 대한 백 성 의  도리흘 적은 출 22 :28올 인용해 ‘ 너 의  백 성 의  
관원올 비 방 (訴諸) 치 말라’ 고 대답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8) 그런데 출 22 :28에는 관원 대신 재 판장， 유사(有司)  라고 기 록되 어  있는데 재 판장에 해 
당되는 히브리어로 〈옐로힘 〉 이 사용되었다. 

(9) 이 것은 곧 재판장이나 유사가 하나님올 가리 킴올 의미 한다. 따라서 바울이 인용한 부 
분도 아나니 아룹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올 비 방치 말라는 말로 이 해 해 야  한다. 

(I이 그러므로 우리틀이 불의하고 패 역 한  지도자들에 관해서 의로운 분노룹 품는 것은 마땅 
하지 만 그틀을 세우신 하나님을 비 방하면서 그 뜻이 어 디  있는지륨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참조， 레 24 : 15. 16) . 

7 .  힘 바옳윤 이 야기 의  초점율 아나니 아에게셔 누구에게풍 향했는가 ? (6철) 
fÃ) ( 1 )  바울은 산헤드련의 공회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 인으로 구성되 어  었다는 사실올 알고 

서 그들올 향해 ‘나는 바리새 인이요 또 바리새 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올 인하여 내가 심 문 (審問) 올 받노라’ 고 외쳤다. 

(2) 이 러 한  외침은 부활에 대 한  모든 교리률 셜 명 하는  것으로 예수의 부활로 말미 암아 실 
충되고 구현되 었다 (고전 15:20) .  

(3) 이 와  같이 바울이 말했을 때 바리 새 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품이 얼어났고 무리가 둘 
로 갈라지 게 되 었다 (7절) . 

(4)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한 바리새 인과 사두개인 간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이 다 ( 참조. 8절， 
(Ql 8 ) .  

8 .  힘 바려째 인과 사두개 인은 부활에 환해 각각 어 훤  업창울 취 하고 었 었는가 ? (8철) 
(Ã) ( 1 ) 바리새 인은 사후 (死後 ) 의  심 판파 보상 및 영 혼의 불멸 그리고 영 혼이 또 다른 몹파 합 

얼 (合一) 하게 된다고 믿 었던 반면 사두개 인은 옴부 ( 히， 스융)에 대 한  고대의 견해률 
고집하면서 이 러 한  바리새인의 내세에 대 한  교리룰 완전히 부인하였다. 

(2) 이 외 에 도  두 파간에는 다읍과 같은 여 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었다. 
‘ 바리 새 인  ‘ 사두개 인 

바리 새 인 의 견 해 옳  완전히 부정 하 

역 사의 지 배  역 사는 신 적  목척 융 가지 며 하나 며 자신 의 삶융 영 위 할  개 인 의  자 

원 리 님 에  의 해 다스려 진 다고 믿 었다 유 룰  주장하였으며 역 사  자체 도 그 
렇 다고 주 장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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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와 마귀 의  계 충이 있 다고 믿 었  천사도 없 고  마귀 도 없다고 주 장  
천 사 롬 

다 하였 다 

자유 의 지 나  또는 하나님 의 주권만 
자유 의 지 란 궁극척 으로 역 사 과 정  

자 유  의 지 와  으로는 다른 일 (사랍) 의 운명 을 취 
의 한 결 정  요인 이 라고 주장하는 

결 청 롤 소활 수 없 다는 중간적 인 입 장올 
극단적 인 입 장올 취 했 다  

취 했 다  

인 간 평 둥올 주장하면 서 다방면에 자신들의 이 해  득실 (利뽑得失) 에 
사회 척 활동 걸 쳐  순수한 민 족척 운 동 을  전 재  민 감하여 현 상 유지 에 만  급 급 하였 

하 였 다  다 

(3) 이와 같은 모든 차이 점은 그들의 출신 성 분에 기인한다. 즉 사두개인이 귀족 출신인 반 
면 바리새인은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입 장은 사두개 인에 대한 반감 내 지  
는 증오룹 담고 있었고 평 동을  갈구하였다. 

9 .  c!1 바울의 말로 인해 초래된 바리써 인과 사두개 언의 분1옐윤 어 디 까지 발전하였는가 ? 
(9， 10철) 

[AJ ( 1 ) 그들 가운데 크게 훤화(嗤魔) 가 얼어나 바리새 인  편에서 몇 서 기 관이 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랍올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 이 나  혹 천사가 저 더 러  말하였 
으면 어 쩨  하겠느뇨’ 라고 하였다. 

(2) 바울의 문체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그들은 바울의 말로 인해 자신들의 교리 적인 문제룰 
놓고 분 쟁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참조， (Q:8) . 

(3) 천부장은 회 의장에서 일 어 난  무 파 간의 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바울에 대한 차분한 섬 
리 나  그에 대 한  고소 내용올 밝혀 내는 것이 불가농하다고 판단하였다. 

(4) 뿐만 아니 라 두 파 사이에 놓인 바울의 생 명 이  위 험 에  처 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 하고 
병사들에 게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바울올 빼앗아 가지고 영푼으로 들어가라’ 고 명 했  
다. 

10. c!1 바리쩌 언콰 샤두개 안 간의 른 환1명 이  있었던 그날 밤 바윷응 어 며 한  얼을 경 험 했는 
가 ?  ( 1 1절) 

� ( 1 )  그날 밤 바옳은 주를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2) 그에 게 나타나신 주께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 중 중대한 순간마다 나타나셨듯이 (참조 

18 :9， 10 ;22 : 17-21) 그날 밤도 그의 곁에 서서 ‘ 담대하라’ 는 위 로의 말씀올 하셨다. 
(3) 또한 ‘네가 예 루살렘에서 나의 일올 중거 한 것같이 로마에서 도  중거하여 야  하리 라’ 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다 (19 : 21 ; 롭 1 : 13) . 
(4) 당시 바울은 몹시 지 치 고  사랍들에 의해 심 한  괴 로움융 당하는 상태에 있었다. 뿐만 아 

니 라  그룹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 언제 목숨을 앓올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처 해  
있었다. 

(5) 이 런  절망척 인 상황에 서 ，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께서 는  친 
히 나타나셔서 그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다. 

(6) 이와 같은 주의 위로는 그가 다음 2년 동안 로마에서 겪 었던 온갖 고통과 염 려룹 극복 
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한 큰 힘 이  되 었다. 

(7)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얼군올 어 려움 속에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고 늘 따뜻한 음성 
으로 위 로해 주시는 주를 깨닫고 더욱 담대하며 주께 우리 의 모든 미래룰 전폭적으로 
맡겨야 한다. 그렬 때에 주께서도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시 37 :5， 6 ; 참 16 :3) .  

11 . c!1 유대의 멸생 당훤 40여 명 은  날이 썼율 혜 어 떤  맹세훌 하였는가 ? ( 12- 14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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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 )  그들은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 기 전에 는 먹지 도 아니 하고 마시지 도  아니하겠다는 맹 

세 (盟홉 ) 를 하였 다. 
(2 ) 그러나 이 것은 만일 그들의 계 획 이  실패할 경우 굶어 죽겠다는 의 미 는  아니다. 만일 그 

들이 그 맹 세 를  어겼다 하더 라도 합법적 으로 피 할  길은 있었다. 
(3) 당시 랍비들이 허용했던 4가지 의 지 키지 않아도 될 맹 세를 살펴 보면 선동에 의 한  맹 세， 

과장된 맹 세 ， 잘못된 맹 세， 억 압  때운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맹 서l 둥이 다 .  
(4) 라이트푸트(Ligh t foot ) 는  이 맹 세 에  관해서 탈무드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아 

무것도 먹 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랍은 그가 먹어도 자기에 게  화가 있으며 그가 먹지 않 
아도 자기에 게  화가 있도다. 만일 그가 먹으면 그는 자신의 맹세률 어 긴  죄를 범 한  것 
이 며 ，  만일 그가 먹 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생명올 거스리 는  죄 룰  범 한  것 이 다: 

(5) 어쨌든 이 같의 맹 세는 전에 성 전  내에서 바울올 죽어 려는 읍모에 실때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 라도 그를 제 거 해 야  되겠다는 그들의 비 장한 태도를 잘 나타낸다. 

12. c!l 40여 명의 음모자들윤 어 떤  읍모훌 꾸였는가 ? (12- 15철) 
!A) ( 1 )  그들은 바울올 죽이 기로 맹세하였다. 

(2) 이 계 획 을  실행에 옮기기 위 해서 그들은 먼저 로마 군병들이 지 키 고  있는 안토니아 요 
새 밖으로 바울올 유인해 낼 수 있는 구실이 필요혔다. 

(3)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바울에 대해 더 알아볼 것 이  있디는 구실 
로 바울을 산혜드린 공회에 다시 데 려오도록 요청하기 로  계획을 세웠다. 

(4) 그틀은 바울이 성 전의 북쪽에 있는 안토니 아 요새에서 성전의 남서쪽에 있는 산혜드린 
공회 당으로 갈 동안 예루살댐 의 좁은 길거 리에서 잠복해 었다가 바울울 죽여 없애 기 로  
결정하였다. 

(5) 이와 같은 음모자들의 계획은 산혜드린에 속하여 있는 유대의 율법올 위 반한 것이며 
그들의 지 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포악한 성품파 일 치 한다 (참초， 1Ql 3) . 

(6) 이 처 럼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 도틀을 파멸의 구렁 텅이 로  몰아넣 
기 위 해  갖은 계 략올 다 사용한다. 우리는 이 런  상황에서 오직 믿고 의 지할 분이 그리 
스도임을 더욱 절 감 (切感) 하게 된다(11절) . 

13. c!l 바율에 게  찾아와 그의 암살 채 획 올  알려 춘 사랍윤 누구언가 ? ( 16철) 
!A) ( 1 ) 그는 바울의 생질 (觸聽) 로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올 죽이 기 위 해  매복 (裡�) 하 

여 었다는 소식올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그 모든 것 올  전하였다. 
(2) 우리 는 여 기 서  바올이 그의 서 신에서 조차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먼 그의 가족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대 면하게 되 었다. 
(3) 즉 그 청년이 바울의 생질이 라면 바울은 그 청 년의 외 삼촌이 된다. 이는 바올에 게 누 

이 가  있다는 것올 의 미 한다. 
(4)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올 잃어버 리 고…’ 라고 말하고 있는 벨 3 :8 

의 기 록은 예수를 믿고 복음올 증거 한다는 이유 때문에 부친으로부터 아무런 유산올 상 
속받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5) 그러나 가족 관계는 쉽 게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삼촌이 죽을 위 험 에  처 하자 생질은 이 
사실올 삼촌에 게 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이 다. 

(6) 한편 생질인 그 청 년이 암살단의 극비 상황인 바울의 암살 계 획 을  사전에 알 수 있었 
다는 사실은 그가 공회에 서  신임올 받고 있는 상당한 지위의 소유자임을 의 미 한다. 

(7) 이 와  갇이 바울올 이 방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비 참하게 죽이심으로 
인해 당신의 계 획 올  포기 하시 거 나  대 적 들을 기 쁘게 하지 않으신 다. 

(8) 예상도 못한 그의 생질을 통해서 바울올 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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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한  백 성 틀을 뜻밖의 사건과 상황올 준비 하셔서 평 안의 질로 인도하고 계 신다 (참조， 
16 :25， 26) . 

14. c!1 천푸창운 바울의 쟁 철에 대 해  에 현  태도률 나타냈는가 ? ( 19- 22컬)  
(Ã) ( 1 )  천부장은 바윷파 백부장을 통해 그에게 온 바울의 생철의 손을 잡고 물러가 그가 온 

용무를 종용히 물었다. 
(2) 그러자 바울의 생철은 자신의 용무， 즉 40 여 명 의  유대인 열성 당원틀이 바울을 죽이 기 

위해서 꾸민 계 략올 소상히 아뢰면서 그들의 계 략에 넘 어가지 말 것올 권고했다. 
(3) 이 권고에 천부장은 그를 보내면서 ‘이 얼을 내 게  고하였다고 아무에 게도 이 르지 말라’ 

고 경 계 (醫械) 하며 말하였다. 
(4) 이 런  모든 상황올 살펴볼 때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 호감올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생 질  

의 말올 신뢰하였옴이 툴림없다. 이 것은 그날 밤에 바울올 밸릭스 총독에 게로 호송한 
사건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23-33절) • 

15. c!1 유대 언틀의 음모률 알아차련 천푸장이 휘 한  최초의 행 동윤 무 엇 언가 ? (23철) 
(Ã) (1) 천부장은 백 부장 둘올 불러서 먼저 밤 재 삼 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步兵) 이 백  

명 파  마병 (馬兵) 첼 십  명 과  창군(擔軍) 이 백  명 올  준비하라고 명 하였다. 
(2) 이 러 한  조치는 바울의 목숨이 예루살렘에서는 안전치 못하며 당시 유대 지 방의 총독인 

뻗릭스 (A. 0. 52 -6이 에 게 로  그를 보내는 것이 보다 안전하리 라는  생각에서 비 롯되었다. 
(3) 그런 이유로 해서 천부장은 유대인 읍모자들이 눈치룹 채지 못하게 밤 제 삼 시 ，  즉 현 

대의 시간법 으로 오후 9시에 해 당되는 밤중에 은밀히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낼 완전한 
준비률 진행시 킨  것 이 다. 

(4) 한편 천부장이 동원한 병사들은 그의 지 휘  아래 있는 병사들의 약 반에 해 당되는 수자 
로 안토니아 요새 수비 대의 거의 절반이 었다. 

(5) 이것은 곧 천부장이 바울의 안전과 그훌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속도에 얼마나 주의를 
기 울이 고  있는가률 찰 반영해 준다. 

16. c!1 천쭈장이 내 련  두번쩨 명 령은 무엇인가 ?  (24철) 
(Ã) ( 1 )  천부장은 두번째 명 령으로 바울올 태워 총독 밸릭스에 게 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 숭  

올 준비하라고 명 하였다. 
(2) 여 기 에 서  ‘ 짐 송’ 에 해 당되는 헬라어 〈크테 네 〉 는  ‘탈 수 있는 짐 숭’ 과 ‘운반하는 짐 숭’ 

을 동시에 의 미 한다. 
(3) 따라서 ‘ 짐 승’ 은 바울이 탈 말 뿐만 아니 라 그의 정올 싣거나 끌어야 할 또 다른 말 

을 의 미 한다고 볼 수 있다. 
(4) 그와 함께 천부장은 직 접  벨릭스 총독에 게 바울올 변호하는 편지룹 보냈다(25-30절) .  

17. c!1 천후창이 바울을 호송한 가이사랴는 당시 어 떤  곳이 었는가 ? (23， 24절) 
� ( 1 )  가이사랴는 해 안  도시로 갈멜 산에서 남쪽으로 약 37때， 예 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04 

때1 지 점에 위 치해 있었다. 
(2) 원 래 의  지 명 은  ‘페니키아인의 성’ 또는 ‘요새 ’ ‘스트라톤’ 또는 ‘스트라토의 탑’ 이 라고 불 

리 었고 혜롯 때에 와서 ‘가이사랴’ 라고 일컬어지 기 시작했다. 
(3) 그 지 명 은  혜롯이 그 성읍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이구스도(Gaius Augustus， B. C. 27-

A. 0. 14) 로부터 넘겨받은 후 그것을 기 념 하여 ‘가이사랴’ 라고 명 명 한  데서 유래되 었  
다-

(4) 그 후 총독들의 통치 하에 서  가이사랴는 총독청 주둔지와 활레스탄의 수도가 되 었다. 
이 런  까닭에 당시 유대 총독 밸릭스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5) 뿐만 아니 라 그 성 의  주민들은 소수의 유대언틀도 있었지 만  대부분이 이 교도들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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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따라서 바울에게 는  예 루살렘보다 가이사랴가 보다 안전한 장소였고 이 와  같은 여 러  가 
지 이 유로 인해서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려고 했던 것이다. 

18. c!l 천쭈장이 빨 릭 스  총톡에 게  보내는 펀지의 형식용 어 떠 한가 ?  (26-30철) 
(A) ( 1 )  천부장의 편지의 형 식은 @ 보내는 사랍 @ 받는 사람 @문안 인사 @ 편 지 의  내용순으 

로 되 어  있다. 
(2) 이 러 한  편지 의 형 식은 고대 편지 의 표준 형 식으로 히 브리 서 와  요한 1 서률 제 외 한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의 공통적인 형식이다. 
(3) 천부장이 쓴 이 편지의 특정은 몇 가지 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그의 이룹이 글라우디 

오 루시아라는 사실이 처옴으로 나타나 었다(참조. 22장 a 15-17) . 
(4) 둘째 ， 로마 정 부의 고위충 관리를 부르는 존칭이 며  정 중한 인사말인 ‘각하’ 라는 칭 호의 

샤용이다. 이 칭호에 해 당되는 헬라어 〈크라티스토〉 는 본래 로마의 기수단(騎手團) 의 
단원에 게 사용되는 딸이지 만  당시에는 고위 관리에 게 도  사용되 었다 (벨릭 스는 기 수단의 
단원이 아니다) . 

(5) 세째，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 민임 올  처음부터 알고 있 었고 로마 시민인 그를 유대인 
들의 손에서 건져 낸 것이 자신임을 은근히 나타내고 있다(27절)  • 

(6) 그러나 실상은 그가 바울이 로마 시 민임 올  알게 된 것은 바울을 매절하려는 때였으며 
(22 :25-29) 그를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 낸 것은 후환올 두려워함 (22 : 29) 파  동시에 
로마 시 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당연한 임무였 기  때문이 다. 

(7) 네째，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송사(짧事) 가 로마법에 관한 것 이  아니라 울법 
문제에 관한 것이 라고 분명 히 밝혔다(29절 )  . 이 런 그의 명 확한 판단은 바울의 운명과 
누가의 변명 의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19. c!l 헬렉스 총톡의 훌생 및 활동상융 설 명 하라 (26， 33， 34철) . 
lAl (1 )  안토니우스 벨릭스 (Antonius F elix) 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친이 었던 안토니아(Antonia) 에  의해 자유인이 되었다. 
(2) 그는 안토니 。}에 의해서 자유인이 된 후 황실의 어련 왕자와 좋은 친구가 되 었던 팔라 

스 (P떠las) 의 형 제였다. 
(3) 팔라스의 영 향으로 벨릭스는 A. D. 48년에 벤티디우스 쿠마누스(Ventidius Cumanus) 

총독하어l 있던 사마리 아의 하급 관직에 임 명 되 었다. 
(4) 쿠마누스가 관직을 물러나자 A. D.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를 유대의 총독에 임 명  

하였다. 
(5) 그가 총독으로 재 직 할  당시 팔패스틴 지 역 에는 폭동과 무질서가 팽배했으므로 이 런  소 

란올 진정 시 키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그는 잔인한 방법올 동원하였다. 
(6) 이 런  그룹 가리 쳐서 타기 루스 (Tacitus) 는 ‘노예 와  같은 비 천한 마음올 가지고 왕의 권 

력을 휘 둘렀던 잔인성과 탑욕의 대가(大家) ’ 라고 하였다. 
(7) 그는 출생이 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세 명 의  아내를 잇 달아 얻었는데 그녀들은 모두가 

왕족의 후손들이 었다. 즉 첫째 여자는 안토니아 콜레오파트라의 손녀였고， 둘째 여자는 
아그립 바  l 세 의  막내 딸인 드루실라였으며 ， 세째 여자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8) 글라우디오의 뒤률 이 어  로마의 황제가 된 네로 (A. D. 54-68) 는 A. D. 58년에 그률 로 
마로 다시 불러들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의 신상에 관해서 는  알려진 바가 없다. 

20. c!l 바율의 호송율 딸은 뱅 사률윤 안다바드리 에 이르러 어 떻게 대 오(隊'ffi) 활  나누었는 
가 ?  (31， 32철) 

fÃl ( 1 )  바울을 호송했던 병사들 중 보병은 다시 예루살렘 의 안토니아 요새로 돌아갔고 마병은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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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처 럼  군사들이 대오를 나눈 까닭은 예루살햄 에서부터 유대 구롱의 끝에 위 치 한  안디 
바드리 까지 의 거 리 는  약 64때1이며 안디바드리 에서 가이사랴까지 의 거리는 약 40km로서 
더 이상 유대 인틀에 의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 한편 그 성 읍이 ‘안디바드리 ’ 라는 명 칭으로 불려지 게 된 이·유는 B. C. 8년경 혜롯 대 
왕이 그 성읍을 건축하면서 그의 부친 안티 파터 (Antipater) 를  기 념 하여 그 이륨을 붙 
였 기  때문이 다. 

21 . c!1 병 사틀이 바율을 총독 앞에 세우고 천후창의 펀치률 건내 주었윷 때 총독운 바울에 
게 어 훤  질문율 하였는가 ? (33-35철) 

tAJ ( 1 )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릅 읽고 난 후 바울에 게 ‘ 어 느  영지 (領地) 사람이냐’ 라고 질문하 
였 다. 

(2) 이 같은 철문은 최 인들플 심문하는 채 판관이 일반적 으로 가장 먼저 실시하는 절차이 다. 
(3) 그 후 그 죄 인의 소속 영지에 따라 그 판할 지역으로 송환하여 재 판을 받게 하는 것 

이 다. 이 런 모습은 빌라도가 예 수께서 헤롯의 관할지 인 갈렬리 사람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올 때 혜롯에 게 로  예 수를 돌려 보냈던 사건에 서도 찰 나타난다(녹23 :6， 7) . 

(4 ) 이 질문에 바울은 자신이 길 리 기 아  사람이 라고 대 답하였으며 벨릭스 총독은 자신이 
유대 총독이 면서도 수리 아와 길 리 기 아의 대리 대사를 겸 임 하고 있는 관계로 그에 게 송 
사하는 자들이 오는 대로 재 판할 것을 약속하며 그를 해롯 궁에 감금하였다. 

22. 힘 바울이 감금당한 혜롯 궁에 대 해  절명 하라 (35철) . 
tAJ ( 1 )  헤롯 궁은 본래 하l롯 대왕이 자기를 위해서 가이사랴에 세웠던 궁전이었다. 

(2) 그러 나 후에 로마 총독이 이 궁전을 접수하여 총독의 관저 및 본영 (本營) 으로 사용하 
고 있었다. 

(3) 한편 바울이 감금당한 방은 헤롯 궁에 있는 수많은 방들 중에 하나이 거 나  궁에 딸린 전 
용 감방일 것 이 다. 그러 나 어느 것 이 라고 단정지 을  수는 없지만 전자(前者) 의  견해가 
지 배 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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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구분 1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소 / 2- 9  더둘로가 총독때|게 바물몰 송사하다 / 10- 23 믿음과 생명툴 
지키기 위한 바물의 변롤 / 24- 26 바 물이 웰릭스에게 복음룰 전 하다 / 27 밸릭스가 바물몰 계속해서 구류 
(狗留) 하다 

1 닷새 후에 대 제 사장 아나니 아가 어떤 장로 
툴과 한 변 사  더 둘로와 함께 내 려 와서 총독 앞 
에 서  바율율 고소하니 라 

2 바율융 부르매 더 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3 빨 릭스 각하여 우리 가 당신올 힘 입 어  태 평  

올 누 리 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 견율 인하여 
여러 가지 로 개 량 된 것을 우리 가 어느 모양으 
로나 어 느  곳에 서 나  감사 무지 하옵나이 다 

4 당신율 더 괴 롭 거l 아니 하려 하여 우 리 가  대 
강 여 싹옵나니 관용하여 를으시 기 플 원하나이 다 

5 우리 가  보니 이 사랍은 염 병 이 라  천하에 퍼 
진 유대인율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 단  
의 피 수라 

6 저 가 또 성 전올 더 럽 게  하려 하므로 우리 가 
장았샤오니 

7 당신이 친 히  그룹 심 문하시 연 
8 우리 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올 아실 수 있나 

이 다 하니 
9 유 대 인 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 

하니 라 
10 총독이 바울에 게 머 리 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 답하되 당신이 여 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 판장된 것올 내 가  알고 내 사건에 대 
하여 기 쁘 게  변명 하나이 다 

1 1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 가  예 루  
살렘 에 예 배 하 러  올 라 간  지 혈 이 툴밖에 못 되 
었고 

12 저 회 는  내 가  성 전 에 서  아무와 변 론하는 것 
이 나  회 당파 또는 성 중에 서  무리를 소동케 하 
는 것융 보지 못하였으니 

13 이 제  나붙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 하여 저 
회 가  농히 당신 앞에 내 세 윷  것이 없나이 다 

14 그 러 나  이 것올 당신 쩨 고백하리 이 다  나는 
저 회 가  이 단이 라  하는 도릎 쫓아 조상의 하나 
님융 섭 기 고 융법 과 및 선 지 자들의 글에 기 록  
된 것 융  다 믿으며 

15 저 회 의  기 다리 는  바 하나님 께 향한 소망융 

1 .  C!I 본창의 사건옳 깐략혀 젤 명하라. 

나도 가졌으니 곧 의 인 과  악인 의 부활이 있으 
리 라 함이 라 

16 이 것융 인하여 나도 하나님 과 사랍율 대하 
여 항상 양심에 거 리 낌 이  없기률 힘 쓰노라 

17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재 할 것과 
제 물율 가지고 와서 

18 드리는 중에 내 가  결 례 륭  행 하였고 모임 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 전에 있는 것올 저 회 가  보 
았나이 다 그 러 나  아시 아로부터 온 어 떤  유대인 
들이 있었으니 

19 저 회 가  만일 나흩 반대 할 사건이 었으면 마 
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올 것 이 요  
20 그 렇 지  않으면 이 사랍들이 내 가  공 회  앞 

에 셨융 때에 무슨 옳지 않온 것올 보았는가 말 
하라 하소서 
21 오직 내가 저 회  가운데 서 서  외 치 기 흉  내 

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 하여 오늘 너 회  앞에 
심 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 가 있율 따룹이 
니 이 다 하니 
2� 빵 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 세 히  아 

는 고로 연 기 하여 가로되 천 부장 루 시 아가 내 
려 오 거 든  너 희  일올 처 결하리 라 하고 
23 백부장율 명 하여 바올융 지 키 되  자유월 주 

며 친 구  중 아무나 수총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 
니 라  
24 수일 후에 밸 릭 스가 그 아내 유 대  여 자  드 

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율율 훌러 그 리 스도 예 
수 믿는 도훌 듣거 늘 
25 바율이 의 와  철 제 와  장차 오는 심 판융 강 

론하니 뺑 릭 스가 두 려 워 하여 대 답하되 시 방은 
가라 내 가  톰이 었으면 너 활  부르리 라 하고 
26 동시 에 또 바울에 게 서  돈율 받융까 바 라는 

고로 더 자주 불 러  같이 이 야기 하더 라  
27 이 태 활  지 내 서  보르기 오  베 스도가 뺑 릭 스  

의 소임율 대 신하니 멜 릭 스가 유대 인 의  마옵올 
얻고자 하여 바율을 구류하여 두니 라 

� (1)  본장에는 가이사랴의 혜롯 궁에 머물고 있는 바율융 대제사장 아나니 아의 무리 뜰이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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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면파 이에 대한 바옳의 변명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바율의 변명은 단순히 송사하는 무리들의 올무를 일순간 모면하기 위 한  임 기  용 

변 (臨擬應變) 이 아니었다. 
(3) 오히 려 그는 유대 인틀의 거짓 송사률 깨뜨리 며  담대허 복옴올 증거 하였다(14-21철) .  
(4) 그 컬 파  그는 어 느  청 도의 자유훌 빨릭스 총독에 게로부터 부여 받았올 뿔 아니 라 총톡 

내 외 에 게  복읍올 전하는 기회까지 얻께 되었다(23-26철)  • 
(5) 이 런  와충에서 복음올 첩하게 된 빨릭스 총독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틀에게 시사하는 바 

가 크다. 
(6) 즉 장차 자신이 당하게 될 얼융 두려워 하면서도 당장의 눈앞에 놓인 이익율 위해서 바율 

융 놓아 주지 않고 세상과 타협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본질척 인  모습이 잘 나타나 었다. 
(7) 이와 같이 음모와 거짓 송사가 횡 행하고 자신의 청 권  유지에만 급급해 있는 권력자의 

욕심 이 소용돌이 치 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올 더욱 꿋꿋이 지 키 고  복읍율 담 
대 히  전한 모습은 오늘날 성도틀에 께 귀감(龜 籃) 이 된다. 

2. c!l 바울이 예루살렘울 때 난  지 닷새 후에 총톡 앞에셔 바울을 고소한 자는 누구인가 ? 
( 1철 )  

fÃ) ( 1 )  그는 대제사장 아나니 아로서 예루살햄의 산혜드련 공회에서도 바울의 업 윷  치 라고 외 
친 바 있었다(23 : 2) • 그로 인해 그는 바율에 게 희 철한 담이 라는 심 한  면박올 받았다 
(참초. 23장(Q13-5) . 

(2) 이 처 렴  바옳에 대해 심 한  척 대감을 품고 있던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 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칙 첩  바울올 반대하는 장로들과 번사 (辯士) 더 둘로 (Tertullus) 률  대동하고 
총독 앞에 나선 것이다. 

(3)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대동한 변사 더둘로는 로마인인지 헬라인인지 유대언인지 는 분명 
치 않지 만 로마인이 아니면 로마법이 시 행되었던 주 행정 장관의 법청에서 얼하는 직 
업 척 인  로.마의 변호사였용은 분명하다. 

3. c!l 변샤 더률로는 바율빼 대 한  총샤훌 푸손 발룩 시 작하였는가 ? (2， 3쩔)  
(Ã) ( 1 )  그는 다융과 같은 온갖 미사 여구(美雖麗句) 의 중상과 아부의 말로써 송사률 시작하고 

었다. ‘우리가 당신융 힘 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측이 당신의 션견 (先見) 율 인하 
여 여 러  가지로 개 량된 것융…감사 무지 하융나이다’. 

(2) 이 말은 바울융 기 소하기 뷔 한  더물로의 변론의 요약에 불과하다. 당시 판폐상 송사하 
는 사랍은 송사를 간결하께 하도륙 규정 되어 있었다. 

(3) 그럽에 도  불구하고 모두 6철에 불과한 더물로의 총사 중 2철이 변롤 서두의 과다한 
아첨에 할얘된 것은 그가 얼마나 서롤율 걸재 말했는가룰 암시해 준다. 

(4) 또한 이 상황옳 규제하지 않온 뺑릭스 총독의 모습은 아청 받기훌 좋아하는 불의한 권 
력 자의 전형척 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와 칼이 성 도롤 핍박하는 악인둡온 성도륨 확멸시키 기  위해서 그롤의 온갖 수단옳 다 
동원하는 것 이  얼반척 인 묵징 이 다. 

(6) 그 수단 중 륙별히 그률의 입술은 두 가지 현상율 보여 준다. 족 독껄 (毒폼) 파 아청 인  
데 이것들은 모양을 탈리 한다 할지 라도 그 목적은 동일하다(창조. (QJ 4) . 

(7)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틀의 독껄과 더불어 아청 하는 혀를 분별하여 항상 경 채해 야  한다 
(참조， 약 3: 6 ; 4 :  1 1; 뻗전 2 :  1) . 

4 . c!l 변샤 더 물로의 o}챔 이 지 난  거짓훤 l온분율 지 척 하라 (3철) . 
fA) ( 1 )  첫 째는 ‘우리가 당신올 힘 입 어  태평 (泰平) 올 누리 고’ 라는 귀철이다. 그 이유는 당시 

계 속되는 반란과 폭동융 뻗릭스가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였는데 이 러 한  그의 정 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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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유대인들은 더 욱  거 센  반감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 민심은 흉용한 상태에 있었기 
때 분이다(참조. 21장 (Q) 24) . 

(2) 둘째는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 러  가지로 개 량된 것’ 이 라는 귀절이다. 
여기에서 ‘선견’ 에 해 당되는 헬라어는 〈프로노이 아스〉 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는 ‘섭 
리 ’  (pro피dence) 와 같은 말이 다. 

(3) 유대 민족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 의 성 민 (聖합)으로 택 합  받은 구별 
된 백성으로 그틀의 앞길에 는 언재 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었다. 

(4) 그래서 그틀의 삶은 율법올 적용하는 삶이 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물이 당신올 경외하 
며 말씀대로 살 때 축복해 주신 반면에 당신을 경외치 않고 우상올 숭배하며 형 식주 
의에 치 우칠 때 준엄 한 징 계 의  매를 드셨다. 

(5) 그러 므로 벨릭스의 선견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개 량되 었다는 더물로의 아첩은 유대 백성 
의 신앙의 근간 (根幹) 을 뒤 집 어 엎는 거 짓 말이라고 단언할 수 었다. 

(6)  세째는 ‘우리 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 느  곳에서 나  감사 무지 (感謝無地) 하옵나이 다’ 리는 
부분이 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대 백성을 이끌어 왔던 분은 하나님 이 시 다. 

(7) 따라서 더 둘로의 이 말은 언제， 어 디 서 나  경배와 감사의 대상이 되 시 는  하나님올 망각 
한 인본주의적 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 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인들의 아첨은 외 양 (外樣) 으론 그럴싸하지 만 그 내면은 
거짓이 팽배해 었다. 

(9 )  이 련  변에서 음모와 비 방， 협 박이 가특 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들은 성경 말씀과 성 령 
의 인도륜 통해 거짓과 진실올 분별 할 수 있는 영 적 인  분별 력 이  더욱 요구된다(참조. 
왕상 3 : 9 ; 사 11: 3 ;  고전 2 : 14; 히 5 :  14) . 

5 . CÐ 악한 자의 말과 의 인의 말과의 차이 점 율  도표로 그려 보라. 
@ 

내 용 활 → 초 귀 
거 짓 되 고  망 령 된 말 시 58 : 3 ; 단 2 : 9  

악 저 주 의 말 시 59 : 12 

꾀 는  말 잠 7 : 21 
한 

헛 된  말 앵 5 : 6  

자 아 첨 하는 말 살전 2 : 5  

의 
속 이 는 말 룹 16 : 18 
참 랍 한  말 단 7 : 25 

모욕 삿 12 : 4  
말 궤 사  시 144 : 8. 11  

패 역  잠 2 : 12 

아름다운 말 전 12 : 10 
의 권 하는 말 고전 2 : 4  

인 분 명 한 말 고 전  14 : 9. 19 

바릎말 덤 전  6 : 3  
의 충 성 된  말 에 7 : 9  

진 실 한  말 에 9 : 30 

말 지 혜 로운 말 잠 23 : 9  

영 철 하고 슬 기 로운 말 단 2 : 14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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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선 한  말 | 잠 12: 25 

감사하는 말 엠 5 : 4  

6. [!1 더 줄로는 멜 릭스 총독에 게  바옳이 어 떤  자라고 모합하였는가 ? (5， 6철) 
� (1) 더툴로는 총독 앞에서 바울올 염병 (혔病) 과 같은 존재 라고· 규정하면서 @ 천하에 퍼 진  

유대인올 다 소요케 하는 자 @ 나사렛 이단의 괴수(짧首) @  성전을 더 럽 힌  자라는 
최 목을  열거했다. 

(2 )  여 기에 서  ‘ 염 병’ (헬， 로이몬) 이 란  콜레 라나 장티푸스를 의미하며 천 연두. 선 (腦) 페 스  
트. 폐 (뼈) 페스트 풍도 이 부류에 속하는데 그 특정은 전염 성 및 치 명 성 이 었다. 

(3) 따라서 염 병과 같은 존재 라는 말은 백성틀을 선동하는 바율이 멜릭스 총독에 게 뿐만 아 
니 라  유대인들에 게도 위 험 한  인물이며 그와 같은 바울의 선동은 신속하고 빨라서 걷 잡  
흘 수 없음율 암시 한다. 

(4 ) 한편 그가 제시 한 최 목  중 Q)@는 정 치 척 인  성격이 강하다. 뻗 릭스는 로마의 평화를 
째뜨린다는 이유로 여 러 가지 소요 사건틀의 주동자틀올 섭자가에 못박아 죽였고 그들 
의 추종자들마저 수없이 죽였기 때문에 그런 죄목으로 바울올 송사한 것이다. 

(5) 또한 @은 종교적 인 성 격 이 강하다. 이 죄목온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 행융 끝내고 예 
루살렘 에 머무롤 때 유대 인틀이 뒤 집 어씌운 성전 모독죄 와 같은 누명이 었다 (참조. 21 장 
!Q1 19. 2이 . 

(6) 그러므로 더둘로가 주장하는 바울의 최 목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바울올 꼼짝달싹 
못 하게 하는. 측 사형올 당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읍융 강력히 암시 한다. 

(7) 이와 마찬가지 로 주의 뜻대로 살려 고 애쓰는 자들에 게는 때때로 이 런  절대 절 명 의  순간 
들이 찾아온다. 우리는 이때가 신앙의 시 련기요 믿음의 성장기 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 
하고 더욱 주룹 의지해야 한다( 참조， 단 6: 10- 18) . 

7. [!1 ‘나사렛 이 단의 괴수’ 란 무슨 뜻언가 ? (5철) 
� ( 1 )  ‘나사렛’ 은 남부 갈릴리 지 방의 한 마올로서 예수의 고향이다 (참조， 마 2 : 23; 녹 2 : 4) . 

(2) 그런 까닭에 ‘나사렛’ 이 란  말은 일차적으로 예수께 적용되 었고， 이 차적으로 혜수를 따 
르는 사랍들에 재 사용되었다. 

(3) 한편 ‘이단’ 에 해당되는 헬라어 〈 하이 레 시스〉 는 ‘종화’ (sect) 나  ‘당파’ (party) 를  의 
미 한다(참조. 5 :  17; 15: 5) . 

(4 ) 따라서 ‘나사렛 이단’ 이 란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집단이 란  의미를 지 니 고  있다. 
(5)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산해 드린의 입장에서 보면 파괴 적 이 고  이단적 인  당파였기 때문에 

사두개 인들이 나 바리 새 인들의 업에서 나온 ‘나사렛’ 이 란  말 속에 는 기 독교인에 대한 경 
멸과 조롱， 척 의  둥이 숨어 있다( 참조. 마 26: 71; 막 14 : 67; 요 19: 19) . 

(6 )  그러 므로 바울에 대한 더물로의 나사렛 이단의 ‘ 괴 수 ’  (헬. 프로토스타텐 ; 주모자， 장본인 
이 라는 뜻 ) 란  말은 바울에 대 한  척 의와 혐오감올 표시 한 최고의 욕이 라고 할 수 있다. 

(7) 이 처 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숱한 모욕과 박해의 수 렁 이  널려 있다. 그러 나 우리 
는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 길도 기쁘게 갈 수 있다. 

(8)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회  것 임 이 라  나를 인하여 너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 짓으로 너회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회에 게 복이 있 
나니 기 뻐 하고 즐거워 하라 하늘에 서 너회의 상이 큼이 라’ (마 5: 10- 12) . 

8 .  [!1 더 풀로는 어 떻 께  하면 그틀의 송사 전모활 알 수 었다고 빨 릭스에게 고하였는가 ? 
(7， 8철) 

(A) (1 )  그는 ‘당신이 친히 그블 심 문하시 면 우리 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 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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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 기에서 ‘그’ 란  뻗릭스 앞에 있는 바울을 가리키 기 도  하고. 22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 아가 내 려올 때까지 바울의 재판올 연기한 것으로 보아 천부장을 가리 킨다고 볼 수 
도 었다. 

(3) 그러나 어느 견해를 취 하든 간에 더물로의 말 속에는 예루살렘 에서 바울에 대한 정당 
환 재판올 열지 못한 것 이  천부장의 잘못 때문이 라는 의미를 합축하고 있다(참조. 21  : 
31-36; 22: 24-29 ;23: 23-33) . 

(4) 이와 같이 악인들은 의 인  뿐만 아니 라 그 동조자틀조차도 파멸 시 키 기 를  멸망한다. 이 
런 시 점 에서 성 도들이 할 수 있는 최 선의 방법은 오직 의로운 재 판장이 신 주를 바라보 
고 마음윷 더욱 굳게 가지 며 조그마한 약점 이 라  할지 라도 악인들에 께 노출시키 지  않는 
것 이 다 (시 7 :  1 1- 16 ; 뻗전 5 : 8. 9) . 

9. c!1 바울윤 더률로의 송사에 대 혜  어 떻게 변론올 하였는가 ? (10-21 철) 
fÃ) ( 1 ) 바울은 10절에서 그의 변론의 서론적 인사말올 한 후 더물로가 그에 게 덮어씌 웠던 3 

가지 최목올 조항마다 틀어 가며 논리 정 연하게 논박하였다. 
(2 )  이 러 한  그의 논박올 더물로의 송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더 툴로의 송사 바 융의 변 론  

최 -& 창조 귀 철  벼'- 롱 참조 귀 절  

• 예 루살 댐 에  융 라간 지 12일 밖에 안 

천 하에 퍼 진  유 대  되 기  때 문에 무리 를 소동케 하기 에 

인 융  다 소요케 하 5 절  는 시 간척 으로 너 무  짧옴 11- 13절 

는 자  • 예 루찰햄 에 융라간 것 은  예 배 륨  드 

리 기  위 합이 었 다 

• 그들이 이 단이 라  주장하는 도흘 쫓 

았읍융 시 인  

나사렛 이 단의 
• 그들과 같이 하나님 께 향 한 소망， 

5 절  즉 의 인 과 악인 의 부활융 믿 고 있 14- 16 절  
피 수  

다 

• 위 와  같은 사실 들에 대 해  하나님 과  

사 랍  앞 에  양심 에 거 리 낌 이  없 다  

• 예 루살햄 에 서  단 지  구체 금융 전 달  

하 고  결 혜 롤  행 했 다. 따라서 성 전  
성 전융 더 럽 힌  자 6 절  융 더 럽 혔 다는 최 목은 아시 아로 부 17-21 철 

터 용 자틀이 꾸 민  옵모에 불 파  

하다 

(3 )  바울의 변론이 지 닌  의미에 대해서는 � 10- 14에서 다루고자 한다. 
10. ct1 바옳윤 변론융 어 떻 게  시 작하였는가 ? (10철) 

fÃ) ( 1 ) 바울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載判長) 된 것올 내가 알고 내 사 
건에 대하여 기쁘거l 변명 (辯明) 하나이 다’ 라고 말하면서 변론올 시 작하였다. 

(2) 뻗릭스가 유대의 총독이 된 것은 A. D. 52년이 고 바울이 3차 전도 여 행 올  끝마치 고 예 
루살햄에 돌아온 것은 A. D. 58년이 기  때문에 바울이 벨릭스 총톡에 게 ‘ 여 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  이 란  말은 사실이다. 

(3)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기쁘게 변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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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한  지 약 6년이나 된 관계로 당시에 그가 처 한  상황이나 그의 말을 알아룹올 수 있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 따라서 바울의 변롱의 서 두는 더물로의 송사의 서두처 럼 아첨 도 아니 고 과장도 아니며 
또한 거 짓 도  아닌 사실 그 자체였다(비교. 3철) • 

( 5) 이 같은 바울의 변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도는 자신이 처한 궁핍 하고 위 급한 상황 때 
문에 자신을 속이 고 남의 귀에 탈콤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창조，  시 12: 3; 잠24 : 24; 살전 
2 :5) . 

11. 00 바울이 웰 렉스 총쪽에 게  밝힌 예루살햄 에 머무를 날윤 며 첼 언가 ? (11 철) 
� (1 )  바울은 자신이 예 루살댐에 올라간 날이 12일이라고 밝혔다. 

(2) 이 12일에 관해서 대부분의 학자는 다읍과 같은 견해흘 취하고 있다. 

날 행 한 혈 참조 귀철* 

1 일 예 루살 햄 에  도확 21 : 15 

2 일 야고보와 장로들융 방문 21 : 18 

3 - 6 일  서 원융 한 4인융 데 리 고  결 폐 률  행 합  21 : 26 

7 일 무리 룹에 게 불창힘 21 :27 

8 일 산혜 드 린  공 회  앞에 섬 22 : 30 

9 일 40 명 의  암살단융 피 해  예 루살렘 융 떠 남  23: 12-31 

10 일 가이 사 랴에 도착 후 팔바로 혜 롯  궁에 감금당합 23 : 32-35 

11 ，  12얼 혜롯 궁에 감급된 상태 가 계 속됨. 대 제 사장 아나니 아 

와 그 무 리 들의 가이사랴 도확 1 -2일 전 

13 일 대 제 사장 아나니 아와 그 무리 툴의 고소로 법 청 에  섬 l 철  

(3) 그러므로 현실척으로 볼 때 더둘로의 송사와 같이 바울이 천하에 퍼 진  유대인들을 선 
동하여 반란을 조장하기에는 시기 적으로 너무 짧다. 

12. 힘 유대 언틀윷 소요케 하였다는 더률로의 송사에 대 해  바옳윤 어 떻 제  변롤하였는가 ? 
(11- 13철) 

rAJ ( 1 )  바울은 더둘로의 송사가 거짓임을 밝히 기 위해 @ 예루살댐에 올라온 지 12일 밖에 안 
됐다(참조. (Q1 11) @ 성 전에 서 사랍들과 변롱하거나 회당 또는 성중에서 무리룹 소동 
케 한 것올 목격 한 자가 고소자들 중 아무도 없다는 2가지 이유률 내세웠다. 

(2) 바울이 사람들에 재 촬잡힐 때 그 혼자였다는 사실은 두번째 이유를 잘 입중해 준다(21 
: 27-31 )  . 

(3) 오히 려 예루살렘 성중이 소동하고 천부장이 출통한 것은 바울올 이 전부터 죽이 려고 애 
썼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얻들의 선동에 의 한  것이었다 ( 참조. 21장 [Q( 19) . 

(4 ) 따라서 본절의 논박은 더둘로가 주장한 첫번째 송사 내용 뿐만 아니 라 세번째 송사 내 
용도 거짓됨올 업중해 준다( 참조. (Ql 6) .  

(5) 이 와  같이 우리도 악인틀의 거 짓 된  중언올 감청 과 혈 기 로써 대웅할 것 이  아니 라 척 당  
한 기 회 가  주어졌융 때 신앙에 근거 한  냉 철한 이 성  (理性) 으로 체 어 할  필요가 었다(참 
초， 숙 2: 13) . 

13. æ 나사햇 야 단의 괴수라는 투벤째 최복애 대 한  바옳의 대당운 무엇 언가 ? (14-16철) 
lA1 (1 )  첫 째 ， 그는 그틀이 나사렛 이 단 (참조. (Ql7) 이라 부르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시 언했다. 

(2) 그러 면서 그 도률 쫓아 조상의 하나님올 섬 기 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올 다 믿는다고 하였다. 

(3) 사실 용법이나 선지 자들은 오실 메시야의 그림 자로서 ( 히 10 :  1) 이는 메 시 야이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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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완전해졌다(마 5:  17) . 

(4 )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올 믿는 것이요 율법과 선지자틀의 예 언의 
성 취를 믿는 것이다. 

(5) 둘째， 하나님께 향한 소망. 측 의 인과 악인의 부활이 었다는 사실을 믿 고  었다고 단언하 
였다. 

(6) 이 러 한  바울의 부활관은 당시 바리 새인틀이 지 닌  부활관과 동얼한 것이며 성 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참조. 23장 (gJ 8 ;  단 12 : 2 ; 요  5 : 28. 29 ;계 20 : 12-15)  . 

(7) 그런데 바울이 의 인파 악인의 부활에 대해 직 접 적으로 언급한 것은 본절이 유일한 것 
이다. 보통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쫓아 부활하게 되는 믿는 자들의 부활올 언 
급했다( 참조‘ 톱 1 : 4 ; 6 : 5 ; 고전 15 : 13. 21) . 

(8) 지 금까지 언급한 것들이 바울의 신앙관이고 이 것올 너 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는 ‘하나 
님과 사랍율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 리 낌 이  없기훌 힘 쓰노라’ 고 고백 했다 (16철 ) .  

(9) 우리는 그 당시 바율이 가진 신앙관올 그대로 이어받고 었다. 악인이 부활해 그 행위 
대로 심 판받고 의 인은 영원한 생명올 누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랍 앞에서 순전한 삶올 살지 않올 수 없다(참조. 시 62: 12; 햄 17 : 10; 마 16: 27 ; 고후 
5 :  10) . 

14. 힘 바옳윤 성 천융 더 렵 혔다는 더 물로의 송샤에 푸엇이 라고 변혼했는가 ? (17-2 1철) 
fÃ) ( 1 )  바옳은 예루살렘에 서  일어났댄 사건올 요약하면서 성전에서 붙잡힌 사건 (18철) 과 산혜 

드린에서 문책받았던 사건 (20철) 올 셜명하였다. 
(2) 이 변롬에서 그는 무리률 지 어  소란올 공모하거나 시도한 척 이  없었옴올 밟히 면서 오 

히 려  결례 의식을 행한 후 성 전에 조용히 있올 때 무리 들이 그룹 활캅았다고 주장했다. 
(3) 만일 바울을 불잡기 위해 소동올 얼으켰던 아시아계 유대인들이 바울올 정 식 으로 고소 

했었다면 그틀은 총독 앞에서 다시 바울올 송사하기 위 해  재 판장에 출청 했어야 했다. 
(4) 그러 나 그들온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법정에 서 있먼 바울에 대해 아무것도 

비난할 것이 없음융 의 미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참은 곧 고소의 철회를 뭇하기 때문 
이다. 

(5) 멋불여서 바울윤 산혜드련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율 믿었던 것올 쩨 외 하고는 아무것도 
자기에 게 서  최 될  만한 것올 찾지 못했다고 설명 하였다(23:6- 10) • 

(6)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재판올 받고 었는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 율 믿는 믿읍 때문이 
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21절; 창조. 23장 (QJ 7. 8) . 

(7) 이 처 럽  바울의 변론은 정 정 당당하고 논리척 이 었다. 이 힘 은  그가 하나님파 사랍 앞에서 
청 직 하고 거짓이 없었다는 데서 나온 것으로 오늘날 우리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참 
조、 륨 9 : 1. 2 ; 고후 1 : 12; 햄전 3 : 16) . 

15. ct1 빨 릭 스가 바율의 체판융 연기 한 이츄는 무엇 언가 ? (22컬) 
fÃ) ( 1 )  그 이유는 벨릭스 자신이 이 ‘도’， 즉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다시 말해서 뻗릭스는 그 재판이 정 치  선동이 라는 명목으로 시작되 었지 만  그 본질적 인  
성 격 은  완전히 종교척 인 색채롤 띠 고  있읍올 알았기 때문이다. 

(3) 이 것은 그가 기독교인은 아니 었지 만 약 10년이 란 세월윷 팔헤스탄에서 지 낸  경험에서 나 
온 것이다. 

(4) 그래서 그는 단순히 논쟁자툴 사이의 대 립 의  가능성올 없애 고 재 판율 연기합으로써 그 
의 관할권 내 의  평 화룹 지 켜  나가려 하였다. 

(5) 그는 그런 의도에서 바울올 혜롯 궁전에 보호하도룩 조치 하였고 아나니 아에 재는 천부장 
루시 아가 도착하면 그의 증언올 듣고 결정올 내리자고 거 짓  약속융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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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이 미  천부장 루시 아의 편지로부터 모든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그가 (23 : 26-30) 바울 
의 재 판올 연 기 한  것은 본절의 이유를 쩨외하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었다. 그 이유들에 
대해 서 는  [Q) 16에서 다루겠다. 

(7 )  우리 는 여 기서 한 죄 없는 백성이 부패한 권 력 자  때문에 수년간 죄 인으로 남아 있는 광 
경융 목도하고 있다. 이 처 럼  부패 한 권력자는 무최 한 양민올 괴롭히 고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된다(참조. 미 3 :9- 1 1) . 

(8) 우리도 부패 한  벨릭스 총독과 같이 나의 이 익과 욕심올 위해서 이웃율 이 용하고 있지 않 
는지 살펴보자. 

16. 00 밸 릭스 총독이 바울의 채 판을 연기한 기타의 이유률 나열혜 보라 (23-27절) . 
fÃ) ( 1 )  첫 째， 그의 임 기  기간을 조용히 끝마무리 짓고 후임 자인 보르기오 베스도 (참조. lQ) 22) 

에 게  총독의 지 위를 넘 겨  주기 훤했기 때문이다. 
(2 )  이처 럼 그가 자신의 임 기 가  만료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헤 그 

기간 안에 바울올 풀어 줌으로써 유대 언들의 감정올 건드려 그렇지 않아도 나쁜 자신의 
평 판을 더 이상 악화시 키 려  하지 않았다(27절) . 

(3 )  똘째. 바울에 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 용하면서 (23절) 계속 그를 부룬 것은 바울에게 뇌 
물올 받고자 완했기 때 문이 다 (26절 ) • 

(4 ) 이 처 럼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올 알면서도 방면 (따免) 해 주지 않고 재판올 연기 한 채  
그플 자주 부른 것은 뇌 물에 목적 이 있었기 때문으로 오늘날 불의 한 권 력 자나 압제자 
플이 쓰는 방식 과 동얼하다. 

17. 힘 빨 력 스의 아내 드루질라에 대 해 셔  설 명 하라 (24 절).  
(A) ( 1 )  드루실 라는 유대 왕 하l롯 아그립바 1 세 (Herod Agrippa 1， B. C. 10-A. D. 44) 의 세째 딸 

이 자  막내 딸로서 A. D . 38년 경에 태 어 났다. 
(2 )  그녀 는 처음에 콤모게 네 의  왕자인 에 피 파네스와 혼약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에 피 파네 스가 아그립 바  1세에 게 유대주의붙 신봉할 것올 약속했다가 마음올 바꾸어 개 
종할 것을 거부했기 때 문애 성 립 되 지 않았다. 

(3 ) 그 후 그녀 가  16 세 되 던  해인 A. 0. 53년 경  그녀 의  오빠 아그립 바  2재 (A. D. 30-100 ) 
에 의 해  에메사의 왕 아지 주스 (Azizus of Emesa) 와 결혼하였다. 

(4 ) 그러 나  1년 후 그녀 는 벨릭 스의 유혹흘 받아 남편과 이혼하고 뻗릭스와 결혼합으로써 
그의 세번째 아내 가 되었다. 

(5 )  한편 그녀 와 벨 릭 스  사이 에는 아그립바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A. D. 79년 8월 24일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때 죽었다고 한다. 

18. æ 빨 릭스가 바울의 강론 (講議) 율 중단시 킨 이유는 무엇언가 ? (25 철) 
(AJ ( 1 )  의와 절 채 와  장차 오는 심 판에 대한 바울의 강론이 그에 재 두려움올 주었기 때문이 었다. 

(2 )  사실 벨 릭 스는 해방 노예 출신이 었지 만 로마 황실 의 왕자 팔라스의 후광올 동에 업고 유 
대 총독이 된 인물로 유대 인들올 무력 과 탄압으로 다스 렸고 자신의 이 익을 위해서는 수 
단과 방법올 가리지 않은. 역대 총독들 중 가장 악독한 자였다 (참조. 23장 lQ) 19) . 

(3) 뿐만 아니 라 세 째  부인인 드루실라와의 결혼도 합법 적 인  것이 아니 라 어 엿이 남편이 있 

는 그녀률 그의 친구를 이용해 유혹해 낸 불법척 인  것이 었다. 
(4 ) 물론 뻗릭스와의 결혼 생활이 아지주스와의 결혼 생활보다 더 행복하리 라고 생각한 드 

루실라의 쩨똘어진 애 정 관도 간과할 수 없다. 
(5) 어 쨌든 바울의 강론은 이 러 한 그틀의 잘못올 예리하게 파혜 친 것으로서 그틀의 장자는 

일말의 양섬융 자극했고 그툴은 자신들이 당할 암담한 미 래에 두려웅올 느꼈먼 것이다. 
(6) 그러 나 그들은 자신들이 지 은  잘못올 롤이키 는  척 극척 인  방법보다는 바울의 강론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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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키는 소극척 인 방법올 택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선택 이 었다. 
(7)  이와 같이 우리도 생 활  속에서 성 경  말씀을 대하거 나  진실한 친구들의 조언올 틀는 경 

우가 있다. 이 때 에  우리 가 성 경융 덮거 나 친구의 조언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훤 
하지 않는 것이며 진실로부터의 도피 라는 사실을 깨 달아야 한다( 참조. 왕상 12 : 6- 15) . 

19. c+l 밸 릭스가 바울윷 자주 l흙륜 이유는 무엇인가 ? (25， 26철) 
fÃ) (1) 웰릭스가 바울올 자주 부른 것은 2가지 이유， 즉 @ 바울의 강론올 듣기 위 해서이며 @ 

돈윷 받기 원했기 때 문이 다. 

(2)  그러나 이 2 가지 이유 충 신앙척 인 열심보다는 물질에 대 한  탐욕이 앞섰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3) 한편 이 사실은 그가 바율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 고 있다고 믿 었융올 보여 준다. 
(4 ) 그래서 혹자는 밸 릭스가 바울에 게서 돈을 기 대 하게 된 이유를 그가 @ 바울은 부모로부 

터 유산올 물려 받았을 것 이 다  @ 바울이 찾아오는 친구들로부터 어느 정 도의 돈을 가 질  
수 있었을 것 ( 참조. 23 절 ; 27 : 3 ) 이 라고 생 각했기 때문이 라 주장하기도 한다. 

(5) 어쨌든 당시 뇌불 수수를 금지 하는 엄 격 한  포고령 이 반복해서 내려지 는 상황에서 도  그 
가 바울의 강론보다 돈융 원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영원한 생 명을 발로 차버 리고 멸망이 
약속되어 있는 이 세 상으로 달려 갔융올 의 미 한다. 

(6) 우리는 이 런  벨 릭스의 태도를 보면서 돈올 사랑함이 일 만 ( 一 萬) 악의 뿌리가 되 며  그 
결국은 영 원한 멸망이 라는 사실을 채삼 인식하고 탐욕이 신앙적 인  열심올 압도하는 실 
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올 몰아보아야 할 것이다(참조， 잠 1 : 19; 덤 전 6 : 9- 11) . 

20. c+l 두 해 후 보르기요 베스도가 뻗릭스의 소엄 (所任) 융 대 신  한 이 유률 껄 명 하라 (27철) . 
fÃ) ( 1 )  헬릭스의 퇴 임 은  당시 가이사랴에 었던 유대인들과 옐라인물 사이의 척 대  감정의 충톨 

때문이 었다. 그틀은 서로서로 가이사랴의 시민으로서 주도권올 주장하고 나섰다. 
(2) 유대 인들은 그들의 수가 헬라 사랍물보다 훨 씬  더 많았고 경체적 부권올 쥐 고  있었으 

며 더구나 유대 인이었던 혜롯 대왕이 가이사랴를 재 건시켰다는 이유로 자신뜰의 주도 
권올 주장하였다(참조. 23장 (Ql 17) . 

(3) 반면에 헬라 사랍들은 군부 (軍部) 의 지 지 룹  받고 있으며 가이사랴가 항상 이 방인틀의 
도시 였다는 사실올 내세워 그들의 주도권올 주장했다(참조. 23장 fQl 17 ) . 

(4 ) 빨릭스는 이 주도권 짜움에 그의 지 휘 하에 있던 수리 아 군대를 개 업 시 켰는데 그 목척 
은 유대 인에 게 군사적 인 보복올 가하기 위 한  것이 었다. 

(5) 그 결파 많은 휴대인들이 죽었고 감옥에 투옥되 었으며 그틀의 채산율 약탈당했다. 
(6) 유대인룹은 이 런  부당한 결과를 호소하기 위해 대표룰 로마에 보내서 그틀의 불만올 

로마 정 부에 전했다. 
(7)  때마침 로마 정 국은 벨릭스훌 멀어 주던 팔라스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불러냈고 글라 

우디오의 뒤를 이어 네 로 ( Nero， A .  D .  54-68) 가 로마의 황제가 된 상태에 있었다. 
(8) 결국 이 런  이유로 인 해 벨 릭스는 네로에 의해 로마로 소환당했고 그 뒤 를  이어 보르기 

오 베스도(A. D. 59-61) 가 유대 총독이 되 었다. 
21 . c+l 빨 릭스는 희 엄하면셔 바울에 대 혜  어 현  죠치롤 휘 하였는가 ? (27철) 

밍 ( 1 )  그는 유대인의 마음올 얻고자 하여 바울올 구류 (抱留) 하여 두었다. 
(2)  즉 벨릭스는 바울올 혜 롯  궁전에 감금시키면서 외 형 적으로는 바울율 보호한다는 명목 

율 내세웠다. 
(3) 하지 만 바옳올 억 류시 킨  행동의 이면에는 이 러 한  행동이 유대 당국자들에 의 하여 최 소 

한의 호의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기률 바란 그의 정 치 적  의도가 담겨 있다. 
(4) 결국 이 런  배경하에서 바울의 재판이 유대인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틀의 종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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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경 험 이  없는 신임 베스도 총톡에 께  넘 겨졌다는 사실옹 이 채판이 바율에 게 매우 
불리한 조건하에서 째 개 된다는 것융 의 미 한다. 

(5) 이 같은 상황은 바율율 로마로 보내려고 착청하신 하나님의 섭 리 (창조. 19:21; 23: 꾀 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 

(6) 그러 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돗올 이루시 기 위해 당신의 자녀률 환난과 역 경  속 
에서 연단옳 시키실 뿔만 아니 라 환경척으로 인도하시는 붐임을 알 수 있다( 참조，  벨 전  
1 : 7) . 

(7) 한편 이 러 한  불리한 환경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올 향해 한 마디 의 불명 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그마한 어 려용에도 불명 하는 우리틀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창죠. 출 14: 10-
- 12; 용 2 :9) .  

22. 띤 밸 릭스의 뒤 흘  이 에  휴대 총톡이 훤 보르기요 빼스도는 어 현  언훌언가 ? (27철) 

!A) ( 1 )  벨릭스의 뒤률 이 어  유대 총독이 되 기  전까지 의  그의 행척에 대 해 셔는 알려진 바가 거 
의 없다. 

(2) 보르기오 뻐스도(Porcius Festus) 는 A. D. 58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 한 이후 전엄자 
멜릭스가 늘어놓은 꼴치 아픈 문제 록 유대에 팽배해 있는 무질서와 무법. 종파간의 세 
력 다퉁 퉁올 종식 시 키 기  위해셔 동분 서주 (東흉西走) 했다. 

(3) 그가 전임자로부터 떠 맡은 문제들 가운데는 바울의 재판 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문채 
에 있어서 그는 유대인들의 민심율 중시하면셔도 무고 (設告) 한 시 민융 다치 게 하지 않 
으려는 쩨심 한 주의륨 보여 주었다. 

(4) 한편 그가 바울의 문체률 아그립바에 게 말한 내용올 볼 때 그는 냉 철한 이성 의  소유자 
요 상횡올 청확하게 판단활 수 있는 농력융 지 닌  인물임에 틀림 없다(25: 13-22) • 

(5) 그는 그 후  임 기  중인 A. D. 61년에 사망하였는데 후임 자 알비 누스(Albinus)에 비해 선 
량한 정 치훌 했다는 평올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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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항소 (抗訴 ) 제도. 법 청 신 이  가창 찰 철 현 되 었 다고 활 수 
있는 로마법 에 는  시 민틀 이  부당한 처 벌울 당하지 않도륙 법 척으 
로 보호하는 장 치 가 체 도화되 어 있었다. 즉 로마법 에 는 항소권 

에 대 한  법 령 이  발달되 어 있 었는데 로마언이 연  로마 시 경 계  밖에 
거주하고 었는 자툴 일 지 라도 언채 나 항소권을 주창할 수 있 었 다. 

그리 하여 생 명 파  관계펀 문쩨 이 거 나  중요도 가  높은 문 제 일 경 우  

에 는  로마에 서 채 판을 받게 되는데 이 채 판윤  황제 가 칙 첩  심 리  

(審理 ) 하거 나 아나 연  원로원 포는 칙 명  채 판소가 심 리 하 였 다. 그 
러 므로 로마인 들 간에 셔 는  ‘로마언 이 면  가이사에 게 호소하라’ 는 

말이 유 행 하여 속 당으로 굳어 치 게  되 기도 하였다. 본창에 는  바울 
이 총톡 밸 릭스의 심 문을 받는 창면 이 언급되 어 있는데 (1-23켈)  
바로 이 같은 것이 이에 속하는 경우이 다 .  한펀 바율이 항소훌 신 

청 한  것은 단지 자신의 생 명 을 보호하기 위 해 서 라기 보다는 로마 
에 가서 복음울 전하기 위 해 서 이 다 (25: 10. 21 ) .  이 는  그가 로마 시 

먼 이 었 기  혜 문 에  가철 수 있는 권 리 였다 (22: 28. 29) . 



제 25 장 바울을 재 판하는 베 스포 

단확구분 1 베스도가 αl루살햄롤 밤문하다 / 2- 5  예루살렘의 지도자률이 바울롤 고소하다 / 6- 12 베스도으I 
재판과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톨 / 13- 22 헤롯 아그립바 2세가 베스도불 밤문하다 / 23- 27 바롤이 아그휠 
바 앞에 서다 

1 베스도가 도엄 한 지 삼일 후에 가이 샤라에 
서 예 루살햄으로 융라가니 

2 대제 사장틀과 유 대 인  중 높은 사랍률이 바 
울융 고소할새 

3 베스도의 호의 로  바울융 예 루살햄으로 옮겨 
보내 기 륨  청 하니 이는 길에 매 복하였다가 그흘 
죽이 고자 합이 러 라  

4 베 스도가 대 답하여 바율이 가이 샤라에 구류 
된 것과 자 기 도  미 구에 떠 나갈 것올 말하고 

5 또  가로되 너회 중 유 력 한  자틀은 나와 함 
께 내 려 가서 그 사랍에 게 만얼 옳지 아니 한 얼 
이 었 거 든  송사하라 하니 라 

6 베 스도가 그들 가운데 서  팔 일 혹 섭 일융 
지낸 후 가이 샤라로 내 려 가서 이 튿날 재판 자 
리에 앉고 바울율 데 려오라 명 하니 

7 그가 나오매 예 루쌀햄 에 서  내 려온 유 대 인 들  
이 둘 러 서 서  여 러  가 지  중 대 한  사건으로 송사하 
되 능히 증 명 하지 콧한지 라 

8 바율이 변 명 하여 가로되 유 대 인 의  율법 이 나  
성 전 이 나  가이 사에 게 나  내 가  도무지 최 률  범 하  
지 아니 하였노라 

9 베스도가 유 대 인 의  마옴율 얻고자 하여 바 
올더 러 물되 네 가  예 루살 햄 에  옵라가서 이 사 
건에 대 하여 내 앞에 서 심 문을 받으려 느냐 
1 0  바율이 가로되 내 가  가이 사의 재판 자리 앞 

에 섰으니 마땅히 거 기 서  심 문율 받융 것 이 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 가  유 대 인 블에 게  불 
의 륭  행 한  일이 없나이 다 

1 1  만일 내 가  불의 룹 행 하여 무슨 사죄 률 범 하  
였으면 죽기훌 사양치 아니 할 것 이 나  만 일  이 
사랍들의 나률 송사하는 것 이  다 사실이 아니 
면 누구든지 나왈 그들에 께 내 어  줄 수 없삽나 
이 다  내 가  가이 사쩨 효소하노라 한대 

12 베스도가 배 석자툴과 상의 하고 가로되 네 
가 가이 사에 게 호소하였으니 가이 사에 재 갈 것 
이 라 하니 라 

13 수일 후에 아그립 바  왕파 버 니 게 가  베스도 
에 게  문안하러 가이 사랴에 와서 

1 4  여 러  날올 었 더 니  베스도가 바율의 일 로  왕 
에 게  고하여 가로되 웰 릭 스가 한 사합옵 구류 

하여 두었는데 
15 내가 예루살댐 에 있율 때에 유대인의 대 제  

사장들과 장로률이 그훌 고소하여 정 죄 하기 흉 
청 하기 에  
1 6  내 가  대 답하되 무릇 피 고가 원 고 들  앞에 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 명 할  기 회 가  있 기  전 에  
내 어  주 는  것이 로 마  사랍의 법 이  아니 파 하 였  
노라 

17 그러므로 저 회 가  나와 함께 여 기  오매 내 가  
지 체 하지 아니 하고 이 를날 재 판 자 리 에  앉 아  명 
하여 그 사랍융 데 려 왔으나 

1 8  훤고들이 서 서  나의 짐 작하던 것 같은 악행 
의 사건은 하나도 제 출치 아니하고 
1 9  오직 자 기 들의 종교와 또는 예 수라 하는 이 

의 죽옹 것융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에 관한 문제 로 송사하는 것뿔이 라 
20 내 가  이 일융 어 떻 게  사실할는지 의 심 이  있 

어서 바울에 게 묻되 예루살댐에 융 라가서 이 일 
에 심 문융 받으려 느냐 한즉 
21 바울은 황제 의 판결융 받도록 자 기 륨  지 켜  

주기훌 호소하므로 내 가  그률 가이 사에 재 보내 
기 까지 지 켜  두라 명 하였노라 하니 
22 아그립 바가 베스도더 러 이 르되 나도 이 사 

랍의 말올 듣고자 하노라 베 스도가 가로되 내 
일 툴으시 리 이 다  하더 라 
23 이 를날 아그립 바와 버 니 게 가 크 거l 위 의 흡  

때풀고 와셔 천 부장들과 성중의 높온 사랍뜰파 
합째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율 
율 데 려오니 
24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 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 러 분이 여 당신 툴이 보는 이 사랍은 유 
대 의  모든 무리 가 크게 외 치 되  살려 두지 못할 
사랍이 라고 하여 예 루살댐 에 서 와  여 기 서 도  내 
게 청 원 하였으나 
25 나는 살펴 건 대  죽일 최훌 범한 일이 없더 

이다 그러 나 저 가  황제 에 게  호소한 고로 보내 
기률 작정하였나이다 
26 그에 게 대 하여 황재 쩨 확실한 사실융· 아훨 

것이 없으므로 심 문한 후 상소할 재 료가 있올 
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 바  왕 당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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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찰 내 어  세 웠나이 다 것이 무리한 일 인  줄 아나이 다 하였더 라  
2 7  그 죄 복올 베 풀 지  아니 하고 죄수블 보내 는 

1 . C!1 본장에 나타난 베스도의 활동상을 간략히 설명 하라. 
(A) ( 1 )  본장에 나와 있는 베스도의 활동상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î) 부임 한 지 3일 만에 

예 루살렘을 방문하다 @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 도자틀로부터 바울에 대한 고소룰 받다 
@ 가이사랴에 서  바울올 재판하다 @바울의 문제를 아그립 바와 버 니 게 에 게  말하다. 

(2) 물론 그가 부임 한 지 3일 만에 예 루살렘율 방문한 것은 유대인 지 도자들과 인사·를 나 
누기 위 함이 었다 (1절) . 

(3) 이 런  그에 게 유대 종교 지 도자들은 바울의 고소률 상정 (上程) 하여 그를 예 루살햄으로 
보내 주기를 부탁했다. 이 부탁의 이면에는 예 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 복 (理快) 했다 
가 그를 죽이 려는 저 의가 깔려 있었다(2， 3절) . 

(4) 그는 이 부탁올 즉각적으로 숭낙하지 않고 고소자들을 대동하여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재 판을  열게 되었다(5， 6절) . 

(5) 여 기 서  그는 바울이 무죄 하다는 사실올 알게 되 었지 만  유대인들로부터 환섬올 사기 위 
해 바울에 게 예 루살렘으로 내 려가기률 종용했다(7-9절 ) .  

(6) 그러나 이 모든 것 을  알고 있 는  바울이 이 를  강하게 거절하여 가이사에 게 상소 (上訴) 
를 하게 되 었다(10-12절) . 

(7) 이로 인해 베스도는 아그립 바와 버 니 게 에 재  도움올 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는 이 미  모든 사건의 추이 (推移) 를 정확히 표현하였다(13-22절) . 

(8) 이 런  모든 점 올  감안해 볼 때 베스도는 10여 일 이 라는 짧은 기 간에 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소 사건과 여 러  가지 일 중 선결해야 할 문제를 정 확히 파악한 뛰어난 총독이 었다. 

(9) 우리 는 본장을 통해 성도훌 핍박하는 악의 세 력 이  매우 집 요하며 성도률 파멸시 키 기  위 
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올 배울 수 었다(참조， 잠1 : 16 ; 6 : 18 ;사59 
:7) . 

2 .  c!1 베스도가 총톡으로 부 엄 한  지 3일 후에 한 얼윤 푸 엇 언가 ?  (1철) 
(A) ( 1 )  그는 도엄 (到任) 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 루살햄으로 융라갔다. 

(2) 여 기 에 서  ‘가이사랴’ 는 유대 총독의 판저가 있는 해 안  도시로 자세한 것은 23장 (Q)17 
올 참조하라. 

(3) 그가 예 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유대의 지 도자들 즉 산헤드련과 기 타  유대 지 도자들 
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기 위함이 었다. 

(4) 물론 이 일은 의 례 적 인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그의 선임 자 벨릭스로부터 떠 맡은 문제 
들 가운데 종교 지 도자틀간의 세력 디툼을 어느 정도 종식 시키는 것이 선결해야 할 문 
제 라고 생각한 그의 의도가 깔려 있다. 

(5) 한편 그가 이 일 들올 위 해  예 루살렘으로 내 려 간  것은 여전히 예 루살렘 이 유대의 정 치 ，  
종교， 사회 ， 문화 둥 모든 면 의  중심지임올 잘 나타내 준다. 

(6) 또한 그가 유대 땅에 틀어온 지 3일 만에 예루살햄을 방문한 것은 부지 런한 모습올 
보여 준 것 이 다. 이 런  그의 일면들이 그를 역대 유대 총독들 가운데 가장 부지 런하고 
선 량한 총독이 라는 칭호룹 받게 했다(참조. 24 장 (Q) 22) . 

(7) 우리 는 이 런  베스도의 모습에서 하나님 의 자녀요 청지 기 라고 자처하면서도 시간을 아끼 
지 않으며 소극적 이 었던 우리 의 모습을 반성하고 그의 적 극성과 근면성 올  교훈으로 얻 
어 야  한다(참조， 전 12 : 1 ; 롬 15 : 1  ; 앵 5 : 15， 16) . 

3.  c!1 예루살햄 에 셔  베스도에게 바율을 고소한 자룹은 누구언가 ? (2절) 



(AJ ( 1 )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랍들이 었다. 

1 - 5 절 283 

(2) 당시 유 대 의  대제사장은 파비 (Phabi) 의 아들인 이스마옐로 혜롯 아그립 바  2세에 의해 
뻗릭스 통치 말기 에 대제사장이 되었다. 

(3) 그런데 이 스마엘의 전임 자인 아나니 아는 공식적 인  대제사장직은 물러났지 만 A. 0. 66년 
유대 군중들에 게 붙잡혀 살해 당하기까지 계 속  예 루살댐 의 제 반  문제에 대해 중요한 역 
할올 수행하였다(참조， 23장 � 3) .  

(4 ) 한편 당시 대제사장 이 스마엘은 아그립 바  2세와 쟁 점 이  되 었던 성 전  담에 관한 문제를 
로마 황제 네 로에 게  호소하기 위해 로마에 갔다가 억 류되 어  있었다. 

(5) 이 때  아그립 바  2세는 시몬의 아들 요셉 (Joseph Cabi) 을 대제사장으로 뽑아 이 스마앨의 
뒤률 잇 게  했다. 

(6) 이 련  이유들로 해 서  본서의 저자 누가는 ‘ 대제사장들’ 이 라는 복수 명사툴 사용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유대인 중 높은 사랍틀’ 은 산혜드린의 회 원이 아닌 유대인 중 유력 
자들을 가리 킨다. 

(7) 이 와  같이 바울에 대한 적 대감은 2년 이 상의 셔l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 24 :27} 
변 함이 없었으며 오히 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 팽배해 있었다(비교， 21 :27-31 ;23 :  
12-15} . 

(8) 분명 히 그들은 벨릭스의 뒤를 이은 베스도 총독이 예 루살렘윷 방문한 그때룹 바울을 죽 
일 수 있는 호기 (好期) 로 생각하였음이 틀림없다. 

(9) 이 처 럼  죄 로  물든 인간들은， 말씀의 순수성에서 떠 날  때에 오히 려 더 악해지 고  거 짓  
에 미 혹되 어  그 거 짓을 마치 진리 인 양 착각하며 그것올 사수하기 위 해  온갖 열정올 기 
울이 는 오류룹 쉽 게  범 한다. 

(1이 그러므로 우리는 거 짓에 미혹당할 때 그것이 거 짓임 을  알기 위 해  끊임 없이 말씀에 우리 
자신올 비 춰  보며 기도해 야  한다(참조， 톰 16:17， 18; 엠 5 : 11 ; 담후3:5 ;요얼 4 :  1 -3) .  

4 .  c!t 그들윤 바울율 죽이기 위 혜  베스도에게 무엇이라고 요청하였는가 ? (3철) 
fÄ) ( 1 ) 그들은 베스도의 호의 (好意) 로 바울올 예 루살댐으로 옮겨 보내 기 를  요청하였다. 

(2) 여기에서 ‘ 베 스도의 호의로’ 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 한 지 얼마 안 되 는  그가 앞으로 
유대의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통치해 나가기 위 해서는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의 
미이 다. 

(3) 이와 같이 그들은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 라는 약점올 이 용해 바울의 재 판  문채룰 예 루  
살렘에 서  결정하게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4) 이 요청의 배후에 는  예 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자객들올 매복시 켜  바울올 암살하겠 
다는 그들의 옴흉한 저 의가 숨어 있었다 (비교， 23: 15) . 

(5) 또한 이 계 획 이  실패하더 라도 일 단  바울이 예 루살햄에 들어오면 성 전올 모독했다는 죄 
목으로 그를 산혜드린 법정에 세워 사형 선고룹 내 리 겠다는 읍모가 담져 있었다(참조， 
21장 (Q1 20) . 

(6) 이 와  같이 행 악자들은 상대방의 약점올 이용하는 동 여 러  방법율 동원혜 성도를 파멸시 
키 기 에  혈안이 되 어  있다. 이 런  시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전능하신 
하나님쩌 간구하는 길이 다(참조， 시 140 : 1 - 13 ; 143 : 1 - 12) .  

5.  c!t 베스도는 대 쩨 사장물과 유대 언 유력자툴애게 푸엇이 라고 대 답하였는가 ? (4， 5철) 
(Ã) ( 1 )  그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급되어 있는 사실과 곧 자신도 가이사랴로 떠 날  것을 말하 

면서 바울을 송사할 자들은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제 의했다. 
(2) 이 제 의 는  뜻하지 않게 대제사장들파 유대인 중 유력자들의 옴모를 산산이 부줘 뜨렸다. 
(3) 이 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생각과 계획올 결국에 는 흐트러뜨리 신 다 (시 33 : 1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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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냐하면 악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용 21 : 16)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돗에서 떠 난  제아푸리 좋은 계 획 흘  마음어1 세운다 할지 라도 

필경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리 라는 사실올 깨닫고 하나님께 의 뢰 하는 
삶올 살아야 할 것이다(잠19 :21) . 

6 .  [!1 빼스도는 빼푸잘햄 에 셔  며 훨훌 머물렀는가 ? (6철) 
lÃl ( 1 )  베스도는 예 루살댐 에 서  유대 종교 지 도자틀과 8일 혹은 10얼윷 합쩨 지 낸  후 가이사랴 

로 내 려 왔다. 
(2) 그런데 그가 예루살댐 에 서  머 무른 기간에 대해서 헬 라어  성 경 톨 (싸흔) 7}운데 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3) 예를 들면 The Trinitarian Bible Society에서 발행한 헬라어 성 경  (The G reek text 

of the New Test없nent ) 에는 〈혜메 라스 프레 이우스 에 데차〉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딸은 ‘10벌 이 상’ 이 라는 뭇이다. 

(4) 반면 화란 네슬 알란드 성경 (Nestle - Aland)에는 〈혜메 라스 우 프레이 우스 오크토 에 
데카〉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8일 혹 10일 이 상올 (지내지 ) 않고’ 라는 의 미 이 다. 

(5) 그래서 영 어  성 경틀간에도 이 부분의 번역은 약간의 차이훌 보이고 있는데 대표척으 
로 몇 가지 만 예를 틀면 다음과 같다. 

KJV more than ten davs 10 일 이 상  

NIV eight o r  ten days 8 일  혹은 10얼 율 

Living Bible eight or ten days later 8 얼  혹온 10얼 후에 

RSV not more than eight 8 얼 혹온 10일 이 넘 지  않 게  
o r  ten days 

(6) 그런데 전홍척으로는 '8 일 혹은 10일’ 껄올 일반척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 번 
역 에 는  ‘여드래 인가 열흩언가 지낸 뒤에’ 라고 번역되었고， 개 역  성 경에 도  ‘8 일 혹온 
10 얼 올’ 이 라고 번역 되었다. 

(7) 환편 혹자는 ‘8일’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머무륜 순수한 날수이고 ‘10일’ 은 머 무른 
순수한 날수에 예루살댐에 도착한 날과 떠난 날율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7 .  ct1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내 려용 다옵날 푸슨 얼율 하었는가 ? (6， 7철) 
IÃ) (1 )  그는 바율의 재판율 집 행하였다. 

(2) 이 자리에는 채판장으로 베스도7t. 훤고인 (原告A) 으로 예루살렘 에서 내 려 온  유대인룰 
이 그리고 피고인 (被告A) 으로 바율이 참석했다. 

(3) 여 기에서 유대인들은 파거 성 전에서 행 한  것 (21 :27-30) 과 멜릭스 총독 앞에서 변사 더 
둘로가 송사한 것 (24 : 5. 6) 과  같이 바울올 총사했다. 

(4) 누가는 이들의 송사하는 장면올 ‘유대인틀어 둘러셔서 여 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솜사 
하되’ 라고 묘사하였다. 

(5) 아마도 이 툴이 주장한 송사 내용옹 @ 천하에 돼 진 유대인올 다 소요케 하는 자 @ 나 
사렛 이 단의 괴 수  @ 성전윷 더 럽힌 자라는 동의 내용이 었율 것이다(참초. 24장 (Q1 6) • 

(6) 그러나 그틀은 아무 중인도 세우지 못했고 그들의 고소률 업중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 
면 그틀의 말은 모두가 거짓이었기 때문이다(참초. 24장 a 9) . 

(7) 이와 같이 거짓은 그 위세가 쩨아무리 거 젤지 라도 진실 앞에서는 아무련 힘 올  쓸 수가 
없다(시 101 : 7 ; 잠  12: 22) . 

(8) 그러므로 우리 는 항상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짓과 외 척 인  거짓과의 타협올 버 리 고  진 
리 되신 그리스도률 바라보며 진실융 견지 (堅持) 해 야  할 것이다(훌 23: 7 ; 시 119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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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8 .  c!1 바울윤 유대 언률의 송사얘 무엇이라고 변명하였는가 ? (8철) 
(Ã1 (1) 바울은 ‘유대언의 율법 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 

노라’ 고 변명하였다. 
(2) 이 말은 곧 그가 무죄 하다는 뜻으로 밸릭스 총독 앞에서 더 물로의 송사에 대답했던 그 

변롱융 한 마디로 축소시 켜 놓은 듯하다(24: 1 1-21) . 
(3) 또한 이 말온 ‘나도 하나님과 사랍융 대하여 항상 양섬에 거 리 낌 이  없기릅 힘 쓰노라’ 

(24: 16) 는 그의 고백과 돼올 같이 한다(참조. 24 장 (Ql 13) . 
(4) 한편 바울은 이 때  자신이 법정에 서 게  된 것은 유대 율법 이나 용어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 

지 로마 법 률에 저촉되는 점 이  있었기 때문은 아님을 확실히 주장하였다. 
(5)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이면서 도 세상의 법을 충실히 지 킨  바울의 모습올 보면서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세상의 법， 예훌륭 들면 교통 법규 둥올 어 기 기를 출겨 했던 우리 자 
신의 모습올 반성해 보자. 

9 . c!1 가이사는 누구언가 ? (8， 10， 1 1 철) 
!Al ( 1 )  원래 가이사는 율리우스 케사르 (Julius Caesar， B. C. 102-44) 의 속명 이 었다. 

(2) B. C. 44년 그가 암살당한 후 그의 양자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 (Gai
us Julius Caesar Oct뼈뻐s) 가 로마롤 청 리 한  후 B. C. 27년 로마의 초대 황제로 록 
위 한  이후부터 가이사는 황제 의 칭호가 되어 실제로는 황제의 동의어로 쓰였다. 

(3) 역 대  가이사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이사 아구스도 (== 가이우스 옳리우스 케사르 욕타버아누스) : B.， C. 27- A. D. 14년 
@ 디 때료 가이사: A. D. 14-37년 
@ 칼리굴라 : A. D.37-41년 
@ 글라우디오 가이사 : A. D. 41-54년 
@ 네로 가이사 : A. D. 54-68년 
@ 갈바: A. D. 68-69년 
@ 오토: A. D. 69년 
@ 버탤리우스: A. D. 69년 
@ 베시파시 아누스: A D. 69-79년 
@ 티투스 : A. D. 79-81년 
@ 도미티 아누스 : A. D. 81-96년 
@ 네르바 : A. D. 96-98년 

뼈 트라야누스 : A. D. 98- 1 17년 
@ 하드리 아누스 : A. D. 1 17- 138년 

(4) 그러므로 바율이 말하는 가이사는 당시의 로마 황제인 네로룹 뜻한다. 
10. c!1 장효간의 변룡융 률윤 빼 스도는 바율에 제 어 훤  채의훌 하였는가 ? (9철) 

!Al (1 )  때스도는 바울에 게 예루살햄 에 융라가서 그 사건에 대해 그 앞에 섬 문을 받율 것융 제 
안하였다. 

(2) 그는 변 롱이 벌어지 고 있는 동안 바율이 무최하다는 사실올 알게 되 었지 만  이 제  막 새 
로옮 유대의 총독으로서 의 직무률 시작한 판재로 그틀간에 진정으로 문쩨가 되 고  있는 
점 이  무엇인가활 이해할 수 없었다. 

(3) 그래서 그는 로마의 국법융 준수하면서도 그가 통치하기 시착한 유대인틀찍 감정융 상 
하케 하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법청융 예루살햄에서 쩨개하는 방법융 생각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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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이률 바울에 게 체안했융 것이다. 
(4) 이 처 럽  바윷의 무최롤 어느 청 도  인식하면서도 이 련  쩨안융 한 이면에는 ‘유대인의 마 

음흘 얻고자’ 하는 강한 정 치욕이 숨어 있었다(비교， 24: 2η .  
(5) 우리 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청 의 언  줄 알면서 우리 의 이 익 파  판계 었다는 이유로 모른 

척 하거나 왜 곡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살펴보자(약 4:  17) . 
11 . (!1 l!t율운 때스도의 체 안빼 루엇이라고 빼맙하였는가? (10， 1 1컬) 

!Al (1) 바울온 자신의 무최률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베스도의 쩨안융 거부한 후 가이새R게 상 
소하였다. 

(2) 그것은 그 자신이 무최하다는 이유도 있겠지 만 얼단 예루살댐 으로 툴아가 산혜드련 법정 
에 선다면 성전 모독최로 죽옴율 면키 어 렵다는 사실융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 
문이다. 

(3) 그래서 그는 로마 시 민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륨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4) 당시 로마 법률에는 로마 시민들융 보호하기 위해 ‘황제 에 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 가 

규청되어 있어서 로마 시 민이 라면 누구나 지 방  행 청 판의 심 한  압쩨나 중요한 재판 문 
제 가  생 겼올 때 황쩨에 께  호소함으로 보효훌 받율 수 있었다. 

(5) 한편 혹자는 당시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 박해자이 기 때문에 베스도에 재 채 판융  받는 것 
이 더 현명한 쳐사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6) 그러나 네로는 통치 초기언 A. D. 62년까지 는  휴놓한 갱 치 가  세네카(Seneca) 와 근위대 
장 활루스 (Burrus) 의 영 향으로 싹임째 있는 청치률 하였고. 그 이후부터 기 독교륨 박 
해 하며 난폭한 정치흘 하였다. 

( 7) 그러므로 혹자의 견해는 로마의 당시 상황융 찰 모른 데서 기 언한다고 할 수 있다. 
12 . (!1 바울의 장소폴 틀고 빼스도가 대 련  채환의 철용은 푸엇인가 ? (12컬) 

!Al (1 )  때스도는 배석자(階席者) 틀파 상의한 후 ‘네가 가이사에 께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 게 
갈 것 이 라’ 는 판결올 내 렸다. 

(2) 여 기 에  참석한 배석자들이 란 산혜드련 회원올 가리키 는  것 이  아니 라 총독의 행청부 고 
급 관리뜰과 법률 고문들로， 베스도는 그들로부터 초언윷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모 
든 결청에 대 한  책 임은 그가 혼자 져야 했다. 

(3) 당시 로마 법률에 의 하면 로마 시민이 그 법에 호소할 때 그에게 판련된 고소가 특수 
한 죄목인 경 우에 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큐청하였다. 

(4) 그런데 고소챔이 바울에 게 씌 웠던 최목은 크게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 당되는 정 
치적 선동의 최 와  유대법 사형에 해당되는 성 전  모목최였다. 

(5) 따라서 이것은 특수한 최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상소률 첩수한 것이다. 
(6) 물론 베스도가 무죄 방면의 선고률 할 수 있었움에도 불구하고 상소륨 받아들인 것은 

정 치 척 으로  볼 때 새 로이 부임 한 통치자가 그 지 역의 지도자들이 강력히 대척하는 한 
사랍올 방면함으로 해서 그물에 게 척 대  감정율 불러얼으킬 훨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 ) 결국 이 로  인해 때 스도는 바옳의 문제로 야기된 곤경에서 벗어났다. 
(8)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비록 베스도가 자신의 이 익올 위해 바울의 상소률 허 락 

했지 만 그로 인해 바울율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 의 뜻은 진일보하게 되었디는 점 
이 다. 

(9) 이 처 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뭇올 성취키 위해 통치자룹 사용하기도 하시는 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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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 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역 시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 이 라는  확신을 가 
질 수 있다(참조， 단 4 :28-37) . 

13. 띤 바울의 채 판이 있었번 수 일  후에 베스도훌 방문한 사람틀윤 누구인가 ? (13철) 
lÃ1 ( 1 )  그틀은 아그립 바  2세와 버니 게였다. 

(2) 먼 저  아그립 바 2세 (A. D. 30- 100) 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아그립 바 l 세 의  아틀이며 아 
리 스토불루스의 손자이고 혜롯 대왕의 중손이 었다. 

(3) 그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황실에서 성 장하였고 23세 되 던  해 
인 A. D. 50년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유대 북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 갈기스의 왕 
으로 임명되었다. 

(4) 그 후 A. D. 53년 클라우디오는 그에 게 갈기스 왕국 대신 혜롯 벌립 (8. C. 4-A. D. 33) 
의 관할 지 역파 아빌라， 트라코니 티스 아크라 지 역올 주었다. 

(5) 또한 글라우디오의 뒤를 이온 네로는 그 주변 의 갈렬리 지 역과 함께 다리 게 아와 디 
베 랴， 베 뢰 아  성읍과 거 기 에  속한 14개 마올올 덧불여 주었다. 

(6) 그런 까닭에 북쪽에 인접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는 유대의 새 통치자인 베스도에 게 
경 의룹 표하게 되 었다. 

(7) 한편 버니게 (8ernice) 는  그의 누이 로서 그보다 한 쌓 아래였다. 그녀는 얼쩌기 철학자 
펄로(Phil이 의 조차인 마르쿠스(Marcus) 와 약혼하였고 후에 갈기스의 왕이며 그녀 의 
삼촌인 혜롯 벌립파 결혼했지만 그가 A. D. 48년에 죽자 오라비 아그립 바  2세와 함께 
살았다. 

(8) 근친 상간의 소문이 퍼지자 그녀는 이를 막기 위 해  A. D. 63년 길 리 기 아의 폴레모 왕 
파 결혼하였고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 (Titus) 의 부인이 되 기 도  했지만 A. D. 79년 그 
가 로마의 황제가 되자 그들의 판계도 일단략되 어 다시 팔레 스틴으로 돌아온다. 

14. c!1 베 스도가 아그렵 바에 게  말한 사건의 청위는 어 훤  륙갱 야 있는가 ? (13-21철)  
lÃ1 ( 1 )  첫째 ， 그는 로마법에 따라 바울의 재판 문제률 처 리 하였음올 강조하였다. 즉 피.ï!.7t 원 

고틀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 회롤 주었다고 하였다 (16절) . 
(2) 둘째，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 체 하지 않았다는 것올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그 

와 유대인 지 도자들이 가이사랴어l 온 바로 다옴날 그 문체룹 섬문하기 위 해  재판올 소 
집 했기 때문이 다(17절) . 

(3) 세쩌，  재 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는 그 고소 문제가 로마법으로 처 벌할 수 있는 성격 의 
문제가 아니 라 유대 종교 내의 때시 。뼈 대 한  견해 차이 라는 사실용 발견했다는 것이 
다(18， 19절) . 

(4) 왜냐하면 유대인 종교자들이 제 기 한  문제룰은 ‘그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 
측 폭동， 살인 퉁이 아니 라 ‘자기 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 의  죽은 것올 살았다 
고’ 하는 종교척인 문제였기 때문이 다. 

15. 팀 아그렵 바는 베스도의 설명 에 어 떤  반웅윷 나타냈는가 ? (22철) 
(Ã) ( 1 )  아그립 바는 ‘ 나도 이 사랍의 말올 듣고자 하노라’ 고 대 답하였다. 

(2) 여기에서 ‘나도…듣고자 하노라’ 에 해당되 는 헬 라어  〈에불로멘〉 온 미 완료 시제로 ‘내  
가… 하기 를  원한다’ 는 뜻인데 이는 아그립 바가 크게 관심올 가지 게 되 었음을 의미 한다. 

(3) 그 이유는 아그립 바가 기 독교 운동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 식올 지닌 인물로서 베스도 
의 말 에  홍미가 돋우어졌기 때문이 다(Hendriksen) . 

(4) 그래서 아그립 바와 바울의 대면이 그 다옴날 이 루어졌다. 
16. 팅 이 흩날 아그렵 바와 버니재가 신훌소 (訊問所) 에 률에오기 천에 행 한  얼은 푸 엇 언가 ? 

(23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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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그률은 크게 위 의  (威嚴) 훌 베풀었다. 
(2) 여 기 서  ‘위의 ’ ( 헬， 판타시아스) 란 ‘과시 ’， ‘허식 ’ ， ‘ 나타냄 ’ ， ‘화려한 행 렬’ 이 란  뜻이다. 
(3) 그들은 권위와 위 엄올 사람틀에재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파 행 렬을 준비하였다. 
(4) 그러 나 이 러 한  모습은 불륜과 부도덕으로 가득 찬 그틀의 생활파 내면의 모습올 가 리 고  

치 장하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참초. a 13) . 
(5) 한편 혹자는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올 감추기 위해서 화려하께 차려 입 고  그것올 파시 

하는 그툴의 인 위 적 인  위 엄파 ，  휘황 찬란한 장식틀로 치 장할 펼요 없는 바울의 본래 적 
인 위 엄올 대 비 시 키 기 도  한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내 면은 더 러우면서도 외 양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은 성 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님융 쩨닿아야 한다(참촉 마6:2. 5 ;23 :25 ; 녹6 : 42 ; 뻗전2: 1 
2) . 

17. C!I 아그렵 바와 버니게는 누구와 함체 신묻소에 들 어 왔는가 ? (23철) 
(Ã) ( 1 )  그들은 위의륭 때풀고 난 후 천부장틀과 성중의 높은 사랍들과 합쩨 신문소에 들어왔 

다. 
(2) 여 기 에 서  ‘ 천부장들’ (참조， 21장 (Ql22)은 당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먼 5개의 후 

원 보병 대의 수자에 따라 5명 이 었올 것이고， ‘성중의 높은 사 랍툴’ 은 가이사랴의 시 의  
원틀이 었올 것 이 다. 

(3) 그룹은 아그립 바와 버니제와 함께 치 안  판사나 행정 장관 앞에서 사건의 경위룹 듣고 
심문하는 강당언 신문소에 모여서 바울올 심문하기 위 한  공청회률 (公聽會) 열었다. 

18. C!I 때 스도는 푸리틀에게 공챙회률 멸게 훤 이유가 푸엇이 라교 셜명 하는가? (24-27 컬) 
fÃ) (1) 베 스도 는  황체에 게  상소할 채료(材料) 를 찾기 위해 공청회룹 열었다고 젤명하였다. 

(2) 그는 먼저 재 환에 서  바울이 무최하다는 사실올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 치  
척 인  야심융 위 해 서  바울올 로마로 송환키로 결 청 을  내 렸다(12， 21， 25철) • 

(3) 그러나 당시 로마법에 따르자면 바울올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황제에 재  아훨 

확실한 최목이 필요했지만(25， 26철) 그는 휴대인들의 종교척 인  이유 외 에 는  마땅한 최 
목을 찾지 못하였다(18， 19절) . 

(4) 그래서 자신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척인 문제에 박식한 아그립 바에 게  도용을 청 하게 되 
었고 그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롤 열재 되었던 것이다. 

(5) 이 로  인해 바울은 그툴에 게 복읍융 전하게 되었고 그들도 복옴율 접 하게 되는 기회륨 
가지 게 되었다. 

(6) 이 처 럽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 (善) 을 이 루시는 과정에서 성 도롭 환경척으로 인도하실 
뿔만 아니라 담대한 믿옴파 마융융 허 락하신다. 

(7) 그러므로 성 도는 어 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을 불명 하지 발고 하나님 의 선 
한 뜻올 이 루기 위 해  최 선의 노력올 경주해 야  한다(참초， 고전10:31; 칼6:9 ; 뻗 전 3 : 13-
17) . 

(8) 이흉 통해셔 우리는 ‘ 하나님올 사랑하는 자 팔 그 뭇대로 부르심올 입온 자룹에 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율 이룹다’ ( 륨 8 :28) 는 진리훌 발견하게 된다. 

본장의 요절 
‘ 바물이 면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률법이나 성전이나 가01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훌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8절 ) .  



제 26 창 아그 렵 바  앞 에 서  변 증하는 바울 

‘당할묶활、 、 1. 11 자심의 월생훌훌， 、전훌훌}다1-1혹’�f‘젠싣g.1" ��'훌훌훌훌"협벌하다/.'1.8. ... 짧 짜심의j 훌훌률훌상쩔휴의 사명훌혈명하다114. 1' 정신 병자로 보빼받는 ut물I so� .，t‘Of:그웹바.，p i:n활할‘훨훨훌훌: 흔!쩔al타년 ‘ 

1 아그립 바가 바울더 러  이 르되 너 릎  위 하여 말 
하 기 률  네 재  허 락하노라 하니 이 에  바울이 손올 
톱어 변 명 하되 

2 아그 립 바  왕이 여 유대 인 이  모든 송사하는 일 
융 오늘 당신 앞에 서 변 명하 게  된 것올 다행 히 
여 기 옵나이 다 

3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빛 문제 
활 아심 이 니 이 다  그러므로 내 말율 너그러이 들 
으시 기 용  바라융나이 다 

4 내 가 처 읍부터 내 민족 중에 와 예 루살햄에 
서 젊 었융 때 생 활한 상태 훌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5 일 찍 부터 나촬 알았으니 저 회 가 충거하려 하 
면 내 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 한  화활 쫓아 바 
리 새 인 의  생 활융 하였다고 활 것 이 라  

6 이 제 도  여 기  서 서  심 문받는 것온 하나님 이 
우리 조상에 게 약속하신 것융 바라는 까닭이 니 

7 이  약속은 우리 열 두 지 파가 밤낮으로 간 
철혀 하나님을 받둡어 섭 김으로 얻기률 바라는 
바인 더l 아그립 바  황이 여 이 소앙융 인 하여 내 
가 유대인 틀에 게 송사활 받는 것 이 니 이 다  

8 당신틀은 하나님 이 쭉 옹  사람 다 시  살리 심 
융 어 찍 하여 못 믿율 것으로 여 기 나이 까  

9 나도 나사렛 예 수의 이 릅올 대 척 하여 법 사  
활 행 하여 야  될 좁 스스로 생 각하고 

10  예 루살햄 에 서  이 런  일을 행 하여 대제사장 
률에 게 서  권세 옳 얻어 가지 고 많은 성도용 욱 
에 가두며 또 죽일 때 에  내 가  가편 투표훌 하 
였고 

” 또 모든 회 당에 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 
로 모독하는 말율 하게 하고 저 회 륨  대하여 심 
히 격 분하여 외 국  성까지도 가서 핍 박하였고 

12 그 일로 대 제 사장들의 권세와 위 임융 받고 
다메 섹으로 갔나이 다 

1 3  왕이 여 때 가  정오나 되 어  길 에 서  보니 하 
블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통행 둡융 
툴러 비추는지 라 
1 4  우리 가 다 땅에 엎드러 지 매  내 가 소리 활 률 

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 르되 사옳아 사율아 네 
가 어 찍 하여 나왈 핍 박하느냐 가시채 률  뒷발철 
하기 가 네 게  고생 이 니 라  

1 5  내 가  대 답하되 주여 뷔 시 나 이 까  주께 서 가 
라사대 나는 데 가  핍 박하는 예수라 
1 6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 

은 곧 네 가  나활 본 얼 파  장차 내 가  더l게 나타 
날 일에 너 로  사환파 중인율 삼으려 합이 니 
1 7  이 스라옐파 이 방인 틀에 꺼l 서  내 가  너 훌  구 

원하여 저 회 에 게 보내어 
1 8  그 눈융 뜨 게  하여 어 두용에서 빛으로， 사 

단의 권세에서 하나넙 쩨 로  톨아가게 하고 최 사 
함파 나률 믿어 거 북케 된 무리 가운데 서  기 업  
율 얻께 하리 라 하더 이 다  
1 9  아그립 바  황이 여 그러므로 하늄에 서 보이 

신 것융 내가 거 스 리 지  아니 하고 
20 먼저 다메 썩 에 와  또 예 루살 렘 에  있는 샤랍 

과 유대 온 땅과 이 방인 에 재까지 회 개하고 하 
나님 께 로  돌아가서 회 재 에  합당한 일융 행 하라 
선전하므로 
21 유대인틀이 성 전에 서  나훌 잡아 죽이 고자 

하였으나 
22 하나님 의 도우심융 받아 내 가  오늄까지 셔 

서 높고 낮온 사랍 앞에 서 중거하는 것온 션지 
자틀과 모쩨 가 반드시 되 리 라고 말한 것 밖에 없 
으니 
23 곧 그리 스도가 고난율 받으설 것 과  죽은 자 

가운데 서  먼 저  다시 쌀아나사 이 스라웰 과 이 방  
인 들에 게  빛융 션전하시 리 라  합이 니 이 다  하니 라 
24 바울이 이 같이 변 명 하매 베 스도가 크께 소 

리 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 쳤도다 네 많온 학 
문이 \.{룹 미 치 께  한다 하니 
25 바율이 가로되 베 스도 각하여 내 가  미 친  것 

이 아니요 참되 고 정 신차린 말을 하나이 다 
26 황쩨 서는 이 일을 아시 기 로  내 가  왕께 당대 

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 지 못합이 
없는 출 맏나이 다 이 일은 한 편 구석에 서  행 한  
것 이  아니 로소이 다 
27 아그립 바  황이 여 션지자륨 믿으시 나이 까  

믿으시 는  줍 아나이 다 
28 아그립 바가 바울더 러 이 르되 네 가  적 은  말 

로 나활 권하여 그리 스도인 이 되 게  하 려  하는 
도다 
29 바율이 가로되 말이 적 으나 많으나 당신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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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라 오늘 내 말올 듣는 모든 사랍도 다 이 
렇 게  결 박한 것 외 에 는  나와 칼이 되 기 합  하나 
님께 원하노이 다 하니 라 
30 왕과 총독과 버 니 게 와 그 함께 앉은 사람 

들이 다 얼 어 나서 

1 .  힘 본장의 사건융 간략해 첼명 하라. 

31 물러 가 서 로  말하되 이 사랍은 사형 이 나  결 
박융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 라 
32 이 에  아그 립 바가 베스도더 러 일 러  가로되 

이 사랍이 만일 가이 사에 게 호소하지 아니 하였 
! 더면 놓율 수 있울 뺀하였 다 하니 라 

fÃ} ( 1 )  본장에서 바울은 아그립배뼈 자신의 일쟁과 개종하게 된 동기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 
명 둥융 변중하고 있다. 

(2) 베 스도가 이 변중을 듣고 바울올 정 신  병 자로 취급하지만 그는 오히 려 자신의 딸이 ‘ 참  
되고 정 신차린 말'(25철) 이 라고 젤명올 한다. 

(3) 뿐만 아니 라 아그렵 바와 신문소(訊問所) 에 모인 모든 사랍틀에 게 그리 스도를 전도한다. 
(4) 이 와  같이 진리률 외 치 는  성 도들에 게는 때 때 로  인간의 힘으로 견 디 기  어 려운 욕심과 모 

욕， 육체척 인  고풍이 가해지 기도 란다. 
(5) 그러나 바울과 같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  (고후4 :17) 을 이 루께 하는 

것 임 올  깨 닫고 성 도는 이률 순종하며 즐거워하고 (룹5 :3 ; 약1 :2-4) 극복하며 (룸8 :35-
37) 오래 참으면서 (롬12 : 12 ; 약5: 11 )  닥심 하지 말아야 한다(엘 3 : 13) . 

(6) 더 나아가 이 기회룰 선용 (善用 ) 혜 그리 스도룹 전파하는 자리에 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한다(참조， 갈2: 20) . 

2 .  t!l 아그렵 바가 딸하기활 허 락하자 바옳은 어 떻게 자신의 변충융 시 작하였는가 ? (1철) 
lÃl ( 1 )  바울은 말을 하게 해준 아그립뻐l 게 인사의 표시흘 하는 동시에 청중의 주의를 집 중시 

키고자 사솔로 묶인 두 손 (29절) 을 틀면서 변증을 시작하였다. 
(2) 그의 변중은 과거 예루살댐 의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충대 위 에 서  분노한 유대 군 

중들에 게 행 하였던 연셜과 동일한 배경올 가지고 었다(비교， 21 :40-22 :21) . 
(3) 그러나 내용이나 어조는 그때보다 한충 세 련되고 논리 적 이며 문학적 인 색 채률 지 니고 

있었다. 그 이유는 청중이 왕파 총독 그리고 시 의 원들이 었기 때문이다(25:23) . 
3 .  t!l 바옳은 아그렵 바에 게  면져 푸엇이라고 발하였는가 ? (2， 3철) 

lÃl ( 1 )  그는 유대인들이 송사하는 모든 내용올 아그립 바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올 다행스럽 게 
여긴다고 말문올 열었다. 

(2) 여기에서 ‘ 다행스럽게’에 해 당되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 행복된’ ， ‘행운의 ’ 라는 뜻 
이 다. 

(3) 바울이 이 렇게 말한 이유는 첫째， 아그립 바가 ‘유대인의 모돈 풍속과 및 문제 ’ 에 대해 
전문척 인 지 식을 가지고 있는 관계 로 비교적 바울의 문제훌 청확허 판단활 수 있기 때 
문이며 둘째， 바울이 개 인적 으로 아그립 바에 께  그리스도를 중거할 수 있 게  되 었기 때문 
이 다. 

(4) 사실 아그렵 바도 예수를 재 판한 혜롯이 그의 삼촌이기 때문에 예 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 
을 것 이 며  예 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소문으로 틀었올 것 이 다. 

(5) 이 와  같이 틀은 것으로만 그친 아그립바에게 그리스도률 중거 한다는 사실이 그리 스도 
를 직 접  만났던 그리스도의 사환(使煥) 이요 중인인 바울에게 는  더할 수 없이 다행한 
일 이 었을 것이다(16절) . 

(6) 이 와  마찬가지로 우리에 게 도  그리스도률 체험하지 못한 이웃둡에 께  복읍올 증거 하는 것 
이 가장 다행 스러운 일 이  되어야 한다(참초， 마28 : 19 ; 막16 : 15) . 

4 .  팅 바율은 자신율 얼찍훈터 알고 있는 유대 언률이 차신에 대 빼 셔  어 떻 쩨  알고 있다고 
중언하였는가 ? (4， 5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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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Ã) ( 1 )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와(派) 룹 쫓아 바리새 인의 생활 
을’ 한 인물로 평 가하리라고 중언하였다. 

(2) 사실 바울은 유대 인으로 길리기 아  다소에서 출생하였올 뿐만 아니 라 태 어 날  때부터 로 
마의 시민권올 가지고 있었다(22 :3 ;22장 (Q13) . 

(3) 또한 바울은 바리 새인들의 자유파를 대표하는 힐헬 (Hil1eI) 학파의 가말리엘로부터 율 
법 의  엄 한  교훈을 받았고 다때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롤 만나기 전까지 기 독교인올 박해 
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었다 (참조， 22장 [QJ4) . 

(4)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젊 었올 때부터 알고 있는 유대인물이 그가 정 통적 인  바리새인 
임을 잘 알고 있다고 증언활 수 있었다. 

5.  i1 바윷은 자신이 심묻받는 근본적 언 이츄가 어 디 에  었다고 하였는가 ? (6， 7철) 
fÃl ( 1 )  바옳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게 약속하신 것 을  바라는 까닭’ 이라 하였다. 

(2) 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창18 :18) 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자손 (민24 : 17) 이 며  유다 지 파  
의 후손(창49:1이 ，  다윗의 계숭자 (사9: 7) 인 메 시 야룹 믿 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사실 메 시 야의 도래는 열 두 지 파， 죽 유대 백성 모두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 
틀어 섬김으로 얻기률 바라는 소망’ 이 었다(7절) . 

(4) 그러나 정작 메 시 야이 신  예수 그리 스도께서 오셨올 때 대부붐의 백 성 들은 영 접 하기를 
거부하였을 뽕만 아니라 십자가에 그분을 못박아 버 렸던 것이다(비 교. 사53:3과 요1 : 11 
; 사 50 :6과 막14 :65 ;사53:4， 5파 마8 :16， 17) . 

(5) 또한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훌 중거하는 성도마저 도  핍박하였는데 바옳이 심문받는 
이 유도 예수가 메 시 야이시며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융 중거 했기 때문이다(참조， 23철L 

(6) 이 와  같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 진  백성틀은 아이 로니 칼하게도 그토록이나 열망해 왔던 
메 시 야률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고 그룰 쫓는 성 도틀마저도 쭉이 려 고  얘 쓰는 어 리 석음 
올 범 하였다. 

(7) 우리 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올 중거하거나 암송하지만 실 상은 우리 자신에 게  
적용시 키지 못하는 영 적 인  어 리 석읍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참조， 마7 : 1 -5) . 

6 .  힘 바울운 아그렵 바빼 체  자신의 개종하기 01천 모습울 어 떻 께  철명하였는가 ? (9- 1 1철) 
/Ã) (1 )  바옳은 다움과 같이 기 독교인올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셜명 하였다. 00 대제사장 

틀에 게 기독교인올 박해할 권쩨륨 얻고@많은 성도틀을 옥에 가두며 @ 죽얼 때에 가 
편 투표 (可便援票) 하였고 @ 회 당에서 성 도에 게  예수롤 모목하는 말올 하게 하고 @ 외  
국 성 까지 나가서 성도를 핍박하였다. 

(2) 이 같은 그의 행동은 기 독교인들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 소식이 사기라고 생각하고 나 
사햇 예수의 이륨을 대 적 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한 데서 기 언했다고 하였다. 

(3) 성 경 에  기록된 기 독교인들에 대 한  바울의 대표척 언 박해 모숨은 예 루살렘 의  일곱 집 
사 중 한 사랍인 스패반의 순교 사건에서 무리 들이 그룹 중인으로 세웠던 것 올  들 수 
있다(7 :58， 59) .  

(4) 뿐만 아니 라 대제사장에 게  직 접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에 대 한  쩨 포  명 령 서 인  공운올 요 
구하여 여 러  회당올 다니면서 기독교인올 박해하였던 사건올 물 수 있다(9 : 1， 2) .  

(5) 이 외 에 도  성 경 에  기 록되 지  않은 바울이 주동이 된 기 독교 박해 사건틀은 무수히 많올 
것 이 다. 

(6) 이 처 럽  참진리 를  보지 못하는 영 척 인  소경들은 오히 려 참진리 률  거짓 진 리 로  판단하는 
오류륨 쉽 게  범 한다. 이 련  오류훌 범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률옹 참진리 되 신  그리스도 
률 바라보며 경건 생활에 박차(拍車) 률 가해야 한다(톰12: 12 ; 갈2 :5 ; 덤 천 5: 5 ; 히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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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힘 바율의 생애얘 었에셔 혁 신척 언  변화훌 가져용 샤건윤 푸엇인가 ? (12- 15철) 
(Ã) (1) 그 사건은 바울이 기독교인올 박해하기 위 해서 다메섹으로 내 려가다가 부활하신 예 수  

그리스도롤 만난 사건이 었다(창조， 22장 (Ql 5， 6， 7) . 
(2) 이 사건을 누7l가 본서에서 3번이나 기 록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본장; 9， 22 

장) 그것이 바울의 생애률 변화시킨 중대 사건임 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본문의 기 록에 는  앞의 기록에서 볼 수 없었던 점 들이 상세히 진술되어 있고 그 

의미가 강화되 어  있으면서도 다를 본문의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다. 
(4) 예 툴  툴면 다옴과 같다'. <D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강하고 밝은 빛 이  비 추었다� @ 그 빛 

이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올 둘러 버추었다(참촉 9:3 ;22 :6} . @ 우리 가 다 땅에 엎 드졌 
다� @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히브리 방언으로 틀렸다(참조. 9 : 4 ; 22 :7} . 

8. 힘 다빼책 도장빼셔 빛 가운폐 바옳얘게 률렸먼 발은 푸엇언가 ?  (14철) 
(Ã) ( 1 )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찍하여 나륨 핍박하느냐(참조， 9장 g 6-8) 가시 채를 

뒷발절하기가 네 게  고생이 니 라’ 는 히 브리 방언이 들렸다. 
(2) 여기에서 ‘가시 채룰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 니 라’ 는 말은 농경 생활에서 잘 알려진 

속담이 다. 
(3) 그 말은 킬틀여지지 않은 소나 기 타  짐올 실온 짐 숭틀어 주인의 돗에 복종치 않고 가시 

채 (헬， 첸트론) . 즉 쇠로 된 가시가 달련 소몰이 채를 뒷발질할 경 우  상처훌 입 는다는 
것으로 헛되고 위 험 한  저 항율 하고 었융을 나타낸다. 

(4) 또한 헬라 세계에서 이 속담은 신올 대척하는 행동에 대 한  널리 알려진 표현이 었다. 
(5) 따라서 바울에게 틀린 이 말은 @그의 얼 ，  특 기 독교인올 핍 박하는 일 이  하나님올 대척 

하는 얼 이 며  @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에 흑시 굴복하지 않는다면 준엄한 징 계 의  매 
를 맞게 되 리 라는 경고의 말쏟이었다. 

(6) 우리 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돗올 거스리 는  일이며 결 
국 스스로 화률 자초하는 행위임올 알 수 있다(참조 요 15 :20-23 ; 16 : 1-3 ; 갈5 : 11 ;6 :  
1 2 ;  살전 2 : 15 ;  계 12 : 13) . 

9 .  c!l 바옳옹 예수께셔 그얘재 나타난 이휴활 푸엇이 라고 충언하였는가 ? ( 16철) 
fÃ) ( 1 )  바울은 예 수쩨서 @그가 예수률 본 얼과 @ 장차(將次) 예 수쩨서 그에 게 나타날 일에 

대해 사환과 중인으로 삼기 위 해  나타나셨다고 증언하였다. 
(2) 여 기 에 서  ‘사환’ (첼， 휘 쩨 레 탠) 은  곧 종올 의미하며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의 이 익올 

위 해  일해야 할 의무가 었는 자이다. 
(3) 또한 ‘증인 ’ (헬， 마르투라) 은 보고 들은 것흘 입 중하는 자로， 이 말에서 순교자롤 뜻하 

는 헬라어 〈마르튀스〉가 나왔다. 
(4)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중언은 다메섹 의  아나니아롤 통해 주어졌고 (22 :14， 15) 후에 

예 루살램 에 서 의  환상 가운데 받았던 말씀 (22 : 18-21) 파 동일하다. 
(5) 바울은 이 증언을 통해 자신올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로 서l워 주신 분이 그리스 

도이 시 라는 사실과 그분이 주 (Lord) 라는 사실올 강조하였다. 
(6) 더 자세한 내용은 22장 1Q) 8-11을 참조하라. 

10. c!l 바옳윤 자신올 예수빼셔 사환파 충언으로 삼으신 이휴가 푸엇이 라고 켈명 했는가 ? 
(17， 18절) 

(Ã) ( 1 )  바윷은 그 이유를 그를 통해 이 스라엘과 이 방인들의 눈올 뜨게 하여 억투융에 서  빛으 
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쩨로 돌아가게 하고 최 사함과 그롤 믿어 거 록쩨 된 무리 가 
운데서 기 업  (基業) 올 얻게 하기 위 합이 라고 껄명하였다. 

(2)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선교의 사명올 위해 바울을 부르셨다는 이 말씀은 에스젤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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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l 미 야가 하나님께 로부터 소명 받을 당시를 상기시 켜  준다(햄 1 :7， 8 ; 첼 2 :  1， 3 ) .  

(3) 또한 그 의  사명 자체도 사42 :6， 7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의  사명을 연상시킨다. 
(4) 물론 바울이 받은 이 사명은 예수 그리 스도께서 받은 선지자적 사명으로. A. D. 67년 로 

마에서 그의 생명 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까지 계속 타융랐다. 
(5) 그러나 그의 사명 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재자들을 통해 전세계에 확산되었으며 

그의 많은 서 신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 었다(골 1  : 12-14) . 
(6) 이 런  맥 락에 서  볼 때 오늘날 우리 들은 예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 올 그대로 물려받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도 당연히 영 척  이 방인 즉 불신자들에 게 복음을 전할 
사명 이 있다(참조， 사2 : 3 ; 미 4 :2) . 

11 . c!l 바울윤 유대 언들이 생 전에셔 그롤 잡아서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 하였는가 ? 
(19-21절) 

fAl ( 1 )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그가 거스리 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 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흘 죽이 려고 한 것이 라고 셜명하였다. 

(2) 측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네가 핍 박하는 예수라’ (15절)  는 옴성을 듣고 회 심 한  
후 예 수를 하나님 의 아틀로 선포하였을 뿐 아니 라 회 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 개 에  
합당한 일 을  행하라고 외 쳤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3) 이 말과 같이 바울은 다메책과 예 루살렘 뿐만 아니라 3치에 걸 친  전도 여 행올 통해 이 
방인틀에 게 도  그리 스도를 중거 하여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요구하였다. 

(4) 그런 까닭에 바울은 예수를 이 단으로 보는 유 대 인들에 게 눈에 가시 같은 폰채였고 급 
기 야는 예 루살렘 에 서  천흩써l 퍼 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 단의 괴 수  
(짧首) 요 성 전을 더 럽 게  하는 자라는 누명을 쓰고 죽을 뻔한 위 기 흘  맞기도 했다 (참 
조. 21 : 28-30 ;22 :22 ;24 : 5， 6) . 

(5) 한편 혹자는 행위룹 구원의 근거 로 보는 견해롤 가장 강력하게 거부했던 인불이 바울 
이 며 ，  구원의 결과로서 션행이 나타나야 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랍도 바로 바 
울이 라고 말하기 도 한다. 

(6) 우리는 본절을 통해 회 개 와  선행은 불가분의 관계 에 있음올 알았다. 우리는 성 도로 
서 얼마나 합당한 일을 행하고 또한 합당한 얼매를 맺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갈5:22-24) . 

12. C!l 바윷윤 이 제 까지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 야기 한  것 이  푸엇이라고 하였는가 ? (22， 23철) 
(A) ( 1 )  바울-은 자신이 이 재 까지 높고 낮은 사랍 앞에서 충거하는 것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 리 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하였다. 
(2) 즉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올 받으실 것 (^1 22 :6-8 ;69 :4-8 ; 사 50 :6 ;53 :3， 7) 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시 16 : 1이 이스라앨과 이 방인들에게 빛올 선전하시 리 라는 
것 이 다 (사9 :2) . 

(3) 이 말씀대로 예수는 거 짓  증인들의 모합올 받고 (마26:60， 61) 조롱파 모욕올 당하신 후 
(마27 :39， 40 ; 막 14 :65)，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 고 (마 27:38) 3일 만에 부활하셨다(마 
28 :9) . 

(4) 그래서 예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 셨고 (고전 15 : 20) 그률 믿는 모든 자틀에게 
생 명 의  빛이 되 셨다 (요 1 : 4 ;8 : 12 ; 12 : 35 ; 고후4:6 ; 랩 5: 14 ; 계 21 : 23) . 

( 5) 그러므로 바울의 중거는 이 스라웰의 신앙과 전적으로 일 치 하는 것 이 며  모든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 리 라고 말한 것과 조화률 이 톰다. 

(6) 그련데 바울은 ‘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그것융 중거했다고 고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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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 도들이 주 안에서 기쁨올 누리며 신앙 생활올 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건강하게 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쩨서 주권척 언  섭 리 로  인도하고 계 시 기  때문 
이 다(시 28 : 7 ;40 : 17 ;사41 : 10 ; 히  13 :6} . 

13. c!1 바옳의 변폴융 틀먼 빼스도는 에 연  한웅율 화였는가 ? (24쩔) 
� (1 )  바옳의 변론이 예 수의 부활 문쩨에 이 르렀올 때 쩨스도는 갑자기 그의 말올 끊으면서 

‘바울아 네가 미 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륨 미 치 게  한다’ 고 크게 소리 쳤다. 
(2) 부엄 한 지 얼마 되 지  않아 휴대의 종교적 인 지 식 이  거 의  없었던 쩨스도는 예 수의 부활 

이 나  한 유대인에 불파한 예수가 팡대한 로마 세쩨에 빛올 비추고 있다는 개념올 도저허 
이해활 수 없었다. 

(3) 그래서 그는 바울의 철학척인 변론이 그로서는 이 해 활  수 없는 것 이 면서 도  매우 논리 정 
연했기 때문에 바옳이 높은 학문으로 인해 미 쳐  버 렸다고 생 각했던 것 이 다. 

(4) 비 단  이 와  같은 오해는 베 스도에재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예수률 믿지 않는 모든 자 
에 게 도  해 당된다. 

(5) 그러므로 성 도는 세상에 속환 자들로부터 ‘ 미 친  자’ 라는 소리룹 들올 때 실망하기 보다 
는 예 수께서도 미 친  자 취급올 받으셨던 것 (마3 :21) 용 기억하며 그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 수의 혼척올 지 녔옵울 기뼈해야 한다(고후5: 13 ; 잘6 : 17) . 

14. 띤 베스도의 마 쳤다는 말빼 바율윤 푸엇이라고 대 당하였는가 ? (25철) 
(A) ( 1 )  바울은 ‘베스도 각하(關下) 여 내가 미 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청 신차련 말올 하나이다’ 

라고 대 답하였다. 
(2) 측 이 대 답은 때 스도에게 이해활 수 없는 것칼이 보이는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가 바울에 

게 는  가장 단순환 진리요 참되고 이 성 적 인  말들이라는 뭇이다. 
(3) 이 어 서  바울은 아그렵 바의 도옵옳 요청하였다. 예 수의 죽읍파 부활 사건은 그 중거가 

충왈활 뽑만 아니라 이 미  30년 이상 팔돼스틴 지 역에 전 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 해  아 
그립바도 틀어 알고 었었올 것 이 다 ( 참조t (Ql 3) .  

(4) 바울은 이 와  같은 상황율 ‘ 이  일용 한 편 구석에서 행 한  것 이  아니로소이다’ 라고 말하 
면서 아그립 바에 제  암시률 주었다(26， 27철 ) .  

(5) 한편 우리가 복음율 멸시하며 성도륨 미 천  자 취급하는 차에게 해줄 수 있 는  최선의 
말은 바로 바울이 베 스도에게 한 본철의 말일 것 이 다. 

15. 11 바옳야 변흩 충얘 아그렵바에채 효소한 것윤 푸엇인가 ? (26， 27철) 
(A) (1) 바옳이 호소한 것은 결국 복음이었다. 

(2) 특 바율은 @그리 스도의 딴생과 고난 그리고 죽읍파 부활의 소식 이 유대의 환 편 구석 
에서만 맹 톨았던 소문이 아니며 (참초t 1 :3 ; 마2 :3 ;4: 24 ;24 : 25 ;녹24 : 18} @ 그  모 든  일 
은 아그립 바가 믿는 선 지 자틀의 말대로 이루어 진  것임올 아그립 바에 게  호소하였다(참조， 
(Q1 11)  . 

(3) 왜 냐하면 바울은 다때잭 도상에서 그가 그토록이나 핍박했던 예수가 주라는 사실올 알 
고 난 이 후부터 그의 중인으로서 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12-20철) . 

(4) 그는 그때부터 헬 라인이나 야만簡蠻) 이 나  지 혜 있는 자나 어 리 석은 자에게 복융의 빚 
진 자로 자처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옴올 전하기 위 해  애썼다(롬 1 : 14， 15} . 

(5) 이 런  그의 삶의 자세는 믿옴의 아틀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편지 가운데서 도  찾아 볼 수 
었다. ‘너는 말씀올 전파하라 때률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덤후4:2} . 

(6) 이 와  같이 회 심 한  이 후로 바울은 복음의 사자가 되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올 지 
배하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멸망하였다. 이 런  그의 모습이 오놀날 성도틀의 추구해 
야 할 삶의 대표척 인 모습이 다(롬 14 :8 ; 갈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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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힘 아그렵바는 빠}율의 호소얘 푸엇이라고 대 당하였는가 ? (28철) 
fÃ1 ( 1 )  아그립 바는 바울에게 ‘네가 척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 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대 답하였다. 
(2) 이 대 답은 단지 바울에 대 한  호기심 올  충족시키 기  위 해  공청회흘 자원했던 아그립바가 

(25 :22) 바울의 논리 청 연한 호소에 몹시 당황하고 있음올 보여 줌다. 
(3) 흑 그는 자신외 지 식 에  버추어 붙 때 바울의 호소가 지 극히 당연환 귀 결  (廳結) 임 융  알 

았지만 베스도와 다른 고관틀이 보는 앞에 서 다른 사랍틀이 ‘정신 이상’ 이 라  공적으 
로 공격하는 문제률 체 면상 인정할 수 없었다. 

(4) 그래서 그는 이 곤경올 해결하기 위해 본절의 대답으로 바울의 질문올 술쩍 받아넘긴 
것이 다. 이 것은 아그립바가 처 세술 (處世術) 에 밝은 황임올 보여 춘다. 

(5) 어쨌든지 이 러 한  그의 처세술은 인간척 인  입 장에서 볼 때 더 할  나위 없는 최 적 의  판 
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낱 거짓에 불과하다(참초， 23 : 3 ; 마23 :27) . 

(6)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 인 생각이 때로는 더 큰 회률 초래할 수 있 디는 사실율 째탈아야 
할 것 이 고  진 실율 진실로 외 첼  수 있어야 한다(참조， 잠8 :7 ; 12 : 19 ; 14 : 25) . 

17. t!1 바옳윤 아그렵 바와 신문소애 모언 모든 사랍물애게 푸엇융 훤하였는가 ? (29철) 
lÃl (1) 바울은 아그립 바  뽑만 아니 라 ‘오늘 내 말올 듣는 모든 사랍도’ 결박한 것 외 에 는  나 

와 같이 되 기 률  하나님께 원한다고 하였다. 
(2) 여 기 에서 ‘나와 같이 되 기룰’ 이 란  표현은 곧 ‘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 기룰’ 이 란  

의 미 이 다. 
(3) 그리스도인 이 란 진리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올 받은 영 적 언  자유인이 다  

(참조， 요8 :32) .  
(4) 그리스도 안에 있 는  자유인은 옛 사랍과 그 행위룰 벗어버 리 고  새 사랍을 입 은  자들로 

거 기에 는  헬 라인과 유대인이나 할혜당파 무할폐 당이나 야언 (野A) 이 나 스구디아인이 나  
종이 나 자유인의 분별이 있 을  수 없다(골3:9-11) . 

(5) 하지 만 현재 바울을 심문하고 있는 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판 대작 (홉官大廳) 이 
며 자유언이 었지 만  영적으로는 죄 의  종에 불과했다(톰 1 : 16， 17) . 

(6) 그러므로 비 록  그들의 앞에서 최인된 신분으로 결박된 채 심문받고 었지 만 바울의 눈에 
는 그들이 당할 종국의 영원한 멸망이 비 쳤고 (톰 1 : 16) 이률 안타까이 여 기 면서 그틀에 
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롤 호소한 것이다. 

(7) 우리는 바울이 보여 준 이 와  같은 섬청이 불신자률 향한 복음 전도자의 마읍 자세임 올  
알아야 한다(비교， 사1 :2-9) . 

18. t!1 바옳융 섬문하는 자틀이 바훌빼 대 빼  내 련  컬혼은 푸 엇 언가 ? (30， 31철) 
뼈 ( 1 )  아그렵 바와 총독， 버니께， 그 함께 앉은 사랍률은 ‘이 사랍은 사형 이 나  결박올 당할 만 

한 행사(行事) 가 없다’ 라는 결혼올 내 렸다. 
(2) 이와 같이 바울이 로마법에 따르면 무최하다는 결롤율 이 미  천부장 (23:26-29) 이 나  쩨 

스도 총독 (25 :25) 도  내 린  바 있었다. 
(3) 이 런  바울의 무최 성은 그룹 송사했던 유대인틀이 아무 중인도 세우지 못했고 그들의 고 

소률 업중할 만한 벼울의 범 죄  사실도 중명 하지 못했던 데에서 잘 나타난다(25 :7) . 
(4) 한편 혹자는 아그립 바와 무리들이 내 린  결롤올 포함해 3차례에 걸 친  바울의 무최 선언 

융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3번이나 무최 선고훌 받았던 사실과 결부시 키 기 도  한다(요 
18:38 ; 19 :4， 6) . 

(5) 그리스도나 바울이 죄 가  없으면서도 세상 사랍물로부터 핍박융 받았듯이 오늘날 성 도틀 
의 앞에도 언제나 세상에 속한 자들의 핍박이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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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왜냐하연 성 도는 빛 기운데 거 하지 만  그틀은 어두웅 기운데 있기 때문이 다(요일 2:9， 

10) . 그러므로 성 도는 장차 받올 영 광융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을 이 겨 내 야  한다(히 2 : 5  
; 맹 전 4 : 16-19) . 

19 틴 아그랩바는 바울이 우최라는 결혼을 내 린  후 에스도에게 우엇아라고 말하였는가 ? 

(32절) 
181 ( 1 )  아그립바는 ‘이 사람이 안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연 놓을 수 있을 밴하였 

다’라고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2) 아그립 바가 의 미 하는 바는 죄수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후에는 지 땅  행 정 판이 그를 석망 

시 킬  수 없다는 뜻은 아닐 것 이 다-

(3) 여 기 에 는  엉 률적 인  문제 뿐안 아니 라 정 치 적 인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25 

장 � 12잔 참조하라 

(4) 한면 누가는 유대 재판관 뿐만 아니 라 로아의 재 판판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에 대 한 그  
의 기 :순알  끝맺기 위 해  아그립바의 딸언들올 간추려 기 룩하였다 

(5) 사실상 이 발언틀온 본서에 나타난 누가의 연중 주제에 대한 걸흔올 짓고 있으며 바울 

과 기 독교가 쪽동이나 선동에 대한 어 떠 한  의 심 에 서 도  빗어나도록 그 정 당함올 입중하 

고 연호해 주고 있다 

화보자료 

예수를 민난 바울 다에섹 도상에서 예 수플 만난 바울이 땅에 

옆드러 지 는  장 연 이 다 (12-15철; 9: 1-5) . 15세 기 경 의  그 립으로서 현 

재 파리 국 링  도서 관에 소장되 어 있다 

.， 

온짐에는 바물이 베스도와 01그림바 왕에게 자신이 어|수를 만났던 

사건에 대해 들려주면서 여|수를 증거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 

도 〔대로는 자신이 여|수를 만나게 된 저l험담올 들려줌으로써 시림들어 

게 목음을 증 키 힐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예수를 만났던 죄 
조의 순간률 늘 성잉õl게 기슴속에 간직히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 27 창  바울의 향해 와 난화 

단락구분 1- 8 로마로 호솜되는 바훌 / 9- 10 파선αl 대힌 바물의 얘|언 / 11- 11 백부장이 바물의 ι뼈윈홉 
무시하다 / 14- 16 광풍(狂홉) 유라굴로훌 만나다 / 27. 44 배가 난파되다 

1 우리의 때 타고 이 탈리 야로 갈 일이 작정 되 
매 바울과 다론 최 수  몇 사랍융 아구사도대 의 
백 부장 융리오란 사랍에 재 맡기 니 

2 아시 아  해 변  각처 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 노 
배에 우리 가 융라 행 선 할새 마게도냐의 데 살로 
니 가  사랍 아리 스다고도 합쩨 하니 라 

3 이 틀낱 시 돈에 대 니  융리오가 바옳융 친 절  
히 하 여  친 구들에 께 가셔 대 접 받용율 허 락하더 니 

4 또  거 기서 우리 가 떠 나가다가 바랍의 거스 
립융 피 하여 구브로 해 안율 의 지 하고 행 션하여 
5 걸 리 기 아와 밤빌 리 아  바다륨 건너 루기 아의 

무라 성 에  이 르 러  
6 거 기 서  액 부장이 이 달리 야로 가 려  하 는  알렉 

산드리 아 때률 만나 우 리 룹  오르게 하니 
7 배 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 

은편에 이 르 러  풍 세 가  더 허 락지 아니하므로 
쌀모네 앞융 지 나  그레 데 해 안융 의 지 하고 행 
션하여 

8 간신히 그 연안융 지 나  미 항이 라는 곳에 이 
르니 라새아 성 에 서  가깡더 라 

9 여 러 날이 걸 려  금식 하는 절 기 가  이 미  지났 
으므로 앵 션하기 가 위 태 한지 라  바율이 저 회 용  
권하여 
10  말하되 여 러 분이 여  내가 보니 이 번  행 션이 

하물파 배 만  아니 라 우리 생 명 에 도  타격 과 많 
온 손해 가 있으 리 라  하되 

1 1  액 부장이 션 장과 선주의 말융 바율의 말보 
다 더  믿더 라 

12 그 항구가 파동하기 에  활편하므로 거 기 서  
떠 나  아무쪼록 씌 닉 스에 가서 파동하자 하는 자 
가 더 많으니 봐 념 스는 그때 데 항구라 한 편온 
동북율， 한 편온 동남융 향하였 더 라  

13  남풍이 순하게 불 매  저 회 가  득의 한 줄 알 
고 닿올 감아 그레 데 해 변융 가까이 하고 행 션  
하더 니 

14 얼 마  못 되 어 섬 가운데 로서 유라굴로라는 
팡풍이 대 착하니 

15 배 가  밀 려  바랍융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16 가우다라는 작옴 섬 아래로 지나 간신 히 

거루률 잡아 

17 끌어 올리고 줄융 가지 고 선체 률 둘러 감 
고 스르디 스에 걸 힐까 두려쩌 연장융 내 리 고  그 
냥 쫓겨 가더 니  

18 우리 가 풍량으로 심 히  애 쓰다가 이 툴날 사 
공틀이 짐올 바다에 훌어 버 리 고  
1 9  사훌째 되 는  날에 배 의  기 구꿇 저 희  손으 

로 내어 버 리 니 라  
20 여 러  날 동안 해 와  별 이  보이 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 로 었으매 구원의 여 망이 다 없 
어졌더 라 
21 여 러  사랍이 오래 먹 지  못하였으때 바율이 

가운데 서셔 말하되 여 러 분야 여  내 말율 틀고 
그해 태 에 서  떠 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 파 손상융 
면하였더 면 좋융 뻔하였느니 라 
22 내 가  너 희 활  권하노니 이 제 는  안심하라 너 

희 중 생 명 에 는  아무 손상이 없꼈고 오직 배뽕 
이 리 라  
23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 기 는  하나님의 사 

자가 어 채  밤에 내 곁에 서 셔  말하되 
24 바율아 두려워 말라 네 가  가이 사 앞에 서 

야 하꼈고 또 하나님 께 서  너 와  함쩨 행 션하는 
자륨 다 네 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 러 분야 여 안심 하라 나는 내 재  

말씀하신 그대 로 되 리 라고 하나님융 믿#라 
26 그러나 우리가 환 섬에 컬 리 리 라  하더 라 
27 열 나훌째 되 는  날 밤에 우리 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 라 저 리  쫓 겨 가더 니  밤중쯤 되 어  사공 
둡이 어느 육지에 가까와지 는 줄율 짐 작하고 
28 물융 재어 보니 이 십  길이 되고 조급 가다 

가 다시 재니 열 다섯 길이 라 
29 암초에 걸 렬까 하여 고용로. 맞 넷용 주고 

날이 새 기 률 고대하더 니 
30 사공틀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 서 닿올 

주려는 체 하고 거 루용 바다에 내 려 놓거 늘  
31 바율이 액 부장파 군사률에 재 이 르되 어 사 

랍틀이 배에 있지 아니 하면 너 회 가  구훤융 얻 
지 못하리 라 하니 
32 이에 군사롤이 거 붓줄융 끊어 때어 버 리 니 라  
33 날이 새 어  가매 바율이 여 러  사랍융 옵 식  먹 

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 회 가  기 다리 고  기 다리 며  
벅 지  못하고 주련 지 가  오늘까지 얼 나흩인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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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용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 것이 너 회  구원율 
위 하는 것 이 요  너 회  중 머 리 터 럭  하나라도 앓 
올 자가 없느니 라 하고 
35 떡 을  가져 다가 모튼 사랍 앞에 서 하나님 쩨 

축사하고 때 어  먹기홉 시 작하얘 
36 져 희 도  다 안심 하고 받아 먹으니 
37 때 에  었는 우 리 의  수는 전부 이 액  철 십  육 

인 이 러 라  
38 배부르께 먹 고  밀 융  바다에 버 려  때 률  가 

볍 게  하였더 니 
39 날이 새 매  어 느  땅인 지 알지 못하나 경사 

진 해 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 거늘 배 률  거 기  
애 들여 다 댈 수 있는가 의 논한 후 
40 닿올 끊어 바다에 버 리 는  동시에 킷 줄올 늦 

1 . C!I  폼강의 사건융 깐략핵 껄명하라. 

추고 쫓올 달고 바랍융 맞추어 해 안올 향하여 
물어 가다가 
41 두 물이 합하여 효르는 곳융 당하여 배 릅  

걸매 이 물 온  부딪 혀 옴직 일 수 없이 불 고  고물 
은 를 률결에 째 어 져  가니 
42 군사툴온 최 수가 혜 엄 쳐 서  도망할까 하여 

저 회 활  죽이 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s 액 부장이 바울올 구훤하려 하여 저 회 의  돗 

올 막고 혜 엄 웰  줄 아는 사람툴융 명 하여 툴에 
뛰 어 내 려 먼저 육지 에 나가께 하고 
44 그 남은 사람들온 널조각 혹온 배 물건에 

의 지 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 내 샤랍들이 다 상 
륙하여 구원융 얻으니 라 

圓 ( 1 )  전장(前章) 에서 가이사랴의 바울의 재판은 일단락되고 본장에서부터 28: 14까지는 바울 
이 가이새H게 째판율 받기 위 해  배률 타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었다. 

(2) 그런떼 바율이 탄 배 는  로마로 항해하는 도충 유라굴로라는 광풍율 만나 파션하게 되 
었고 바울율 포함한 전송무훨은 천신 만고(千辛萬苦 ) 끝에 멜리 데 섬에 상륙하게 되 
었다(44철) . 

(3) 이 모든 일은 최수물의 호송율 책 임 진  빽부장이 하나님쩨로부터 영 감받은 바울의 충고 
롭 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9- 11철) . 

(4) 이 와  같이 개인이든 단체이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훌륭 받지 않고 거부하며 인간 
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 리하려 할 때에는 큰 시 련율 받게 된다(왕상 11:9- 13. 29-39) . 

(5) 그러므로 성 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둥이요 내 킬에 빛이니 이 다’ (시 119 :  105 ) 는  
시편 기 자의 고백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 표로 받아들이고 그것올 
삶의 현장에서 척 용시 켜  나가야 한다. 

(6) 그혈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화와 안식윷 누리께 될 것 이 며  (시 23: 2 ; 녹  1 : 79) 
명 강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된다(요 10:4 ;  16: 13) . 

2 .  C!I 로마까지 바옳콰 다흩 몇 샤랑의 최수틀의 효총 책 엄율 말옹 샤합응 누구언가 ? 
(1 철) 

� (1 )  그는 아구사도대 (the Augustan Cohor샤 의  액부장 율리오 (J띠ius) 였다. 
(2) 그가 지 휘 하는  아구사도대는 헬라어로 〈스쩨이라 셰바스태〉 인데 한글로 청 확하께 표기 

하면 ‘아우구스투스의 군대’ 이 다. 
(3) 이 부대에 대해서는 @ 가이사랴에 주둔한 5대의 보초 군대 충 하나로 아우구스타(Au

gusta) 라는 칭호를 지 닌  부대 @ 가이사랴와 사마리아 훌신의 군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 
가이사랴 주둔의 외언 부대 라는 껄이 었다. 

(4) 이 부대는 황제와 그의 군대 사이에 통신올 전달해 주며 최수률 로마로 호송하는 임무 
룹 맡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융리오라는 아구사도대의 로마인 백부장 손에 틀어 간 것 이 다. 

3 .  c!1 바율의 얼 행 0) 숭션한 빼의 션척 (船醫) 은 푸엇 언가 ? (2철) 
!ÃJ ( 1 )  그를이 숭선한 때는 아드라뭇데노 (Adramyttium) 성에서 온 상선이 었다. 

(2) 아드라뭇데노 성은 소아시 아 북서 해안에 있는 무시아(Mysia) 의 중요한 항구이며 레스 
보스 {Lesbos} 섬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다 (창조， 서 론， 지도 자료). 

(3)  이 배는 연안올 항해하면서 아시 아 각 도의 여 러  항구에 머 무를 예 정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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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율리오는 이 배률 타고 가다가 척 당한 연안에서 로마로 가는 큰 배로 갈아탈 계 획 이 었  
다 ( 참조. 6철) . 

4 .  c!1 누가는 바옳과 합깨 동 행 한  언물로 누구훌 소개 하였는가 ? (2쩔) 
!Al ( 1 )  누가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랍 아리스다고률 소개하였다. 

(2) 그는 이 방인 바울의 동료로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아데 미 여신의 신 
봉자틀이 에 베소에서 소동올 일으켰올 때 그곳에서 바율과 함께 체 포된 적 도  있었다(19 
: 29) . 

(3) 마재도냐로부터 바울과 동행 했던 그는 이번 바율의 로마 여행에도 의사인 누가와 함 
께 시중드는 사랍의 자격으로 숭선하였다. 

(4) 또한 전숭에 따르면 그는 네로 치하의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한다. 
(5) 한편 바율이 로마의 욱중에서 쓴 편지 에  아리스다고가 언급된 사실은 (골 4 :  10; 몬 1 : 24 )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와 함께 머 물러 있었음올 
암시해 준다. 

(6) 그러므로 아리스다고의 회생과 봉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게 뿌리를 박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런  열심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 라도 결코 혼들리지 않는다(참조， 고전 
10 :6 ; 골 2 : 6- 10) . 

5 .  c!1 율리요가 시톤에서 바율애 게 베푼 천철윤 어 며 한가 ?  (3철) 
!Al (1 )  가이사랴룹 떠난 그 이틀날 배가 시돈에 닿았을 때 율리오는 바울에 게 친절올 베풀어 친 

구틀에 재 가서 대 접  (持接) 받옵올 허락하였다. 
(2) 시 돈은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약 112km 지 점 에  위 치 한  고대 꽤 니 키 아(Phoenicia) 의 성 

옵으로， 두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데 반의 순교 당시 (11 : 19) 예 루살댐올 떠 나야 했던 
헬라파 기독교인이 세운 교회가 있는 곳이 다. 

(3) 그러므로 율리오가 바울에 게 만나도록 허락한 친구틀은 그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었융 것이다. 

(4) 한편 융리오가 바율에 게  친절융 베푼 이유는 그가 베스도에 게서 바울올 판대하게 다루 
라는 충고를 받았올 뿐만 아니 라 바울에게 좋은 인상융 받았기 때문이 라고 추측할 수 
있다. 

6 .  띤 시폰에셔 푸기 아의 푸라 생 애  이르기까지 바옳용 효송하는 아드라뭇테노 때 의  항로 
는 어 쩌 했는가 ? (4， 5철)  

!Al ( 1 )  시 돈에서 출발한 그 배는 걸리 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룹 건너 루기 아의 무라 성에 이르 
렀다. 

(2) 이와 같이 그 배가 지 중해륨 가로 질러 곧바로 무라 성이 위 치 한  북서쪽으로 항해하지 
않은 이유는 동 지중해에서 봅부터 가을까지 부는 서풍 때문이 었다. 

(3) 그래서 그 때는 항로의 반대쪽으로 부는 바랍올 거슬러 구브로와 걸리 기 아  사이의 바다 
률 지 나  북쪽으로 가서 소아시 아 남서 해안에 있는 루기아의 무라 성올 향해 항해했던 
것 이 다. 

(4) 물롤 이 렇게 함으로써 그 배는 서풍율 어느 정도 피하면서 또한 그 지 방의 미 풍파 그 
해안올 따라 흐르는 서 쪽  해류의 도웅올 받았다. 

7. ct1 백 푸창용 루기 아의 푸라 성 얘 셔  바율의 얼행울 어 다로 옳겨 타게 했는가 ? (6철) 
뻐 (1 )  백부장은 이 달리야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 아 배에 바용의 얼행을 오르게 했다. 

(2) 바울의 일 행 이  숭선한 알헥산드리 아 배는 곡물 선단에 속한 선박으로 나중에 통계 한 바 
로는 276 명 이  탔던 큰 배였다(37철) • 

(3) 당시 무라 성의 안드리카 항구는 애굽과 로마 사이를 왕래하는 곡물 선단의 주요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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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로 알렉산드리 아 배 처 럽  큰 배가 입 항할 시 껄을 갖추고 있었다. 
(4 ) 한편 이 곡물 선단은 로마 정부의 한 부서로 조직 되어 있으며 이 선박 소유주들의 조 

합은 로마 정부로부터 륙별 한 인정올 받고 있었다. 
(5) 그런 까닭에 백부장올 포함한 로마 군병들과 그들이 호송하는 최수들올 쉽 게  태워 줄 

수가 있었다. 
8 .  c!l 알핵산드리아 때 가  항혜 하는 데 어 려용융 겪은 이유는 푸엇 인가 ? (9철) 

fÃ) (1") 그 이유는 바랍의 영향으로 항해가 걸어지므로 인해서 금식 (禁食) 하는 절기가 이 미  지 
나 행 선하기 가 위 태해졌기 때문이 다. 

(2) 여 기에 서  ‘금식하는 절기.
는 옴력 디 스리(Tishri) 월 10얼에 거 행 되 는  속최 얼융 가리 키 

는데 양력으로는 9월 24일이다(양력의 경우 디스리 훨은 9월 하순과 10월 초순에 해 당  
된다) . 

(3) 그런데 지중해의 이 해역올 항해하는 얼은 초겨울인 9월 14일 이후에는 위 험 한  일로 
여 겨 졌고， 본격 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1 1월 11일 이후부터 져율이 끝나는 시 기인 3 
월까지는 불가능했다. 

(4 ) 그러므로 여 행에 오랜 경 험 이  었올 뿔만 아니 라(창조， 고후 11 :25) 하나님께로부터 영 
감받은 바울은 이 항해가 어 려옴에 봉확하게 되 리 라고 충고했다(10철) . 

(5) 그러나 이 충고훌 무시 한 결과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의 예언대로 난파(難破)하께 되 
었고 많은 손해훌 업 게  되었다(14-44철). 

(6) 우리는 이와 같은 결과가 하나님 의 말씀을 무시 한 것 때문에 초래 되었융올 인식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올 겸손히 받아들이는 데에 우리의 온 신경율 집 중해 야  할 것 이 다  
(창조， 홉 42 :5 ; 사 28 : 23) . 

9. 힘 백푸창은 누구의 의 견울 따줬는가 ? (11， 12철)  
fAl ( 1 )  액부장은 바울의 의견보다(10절) 선장과 선주 (船主) 의 말올 믿고 그 의 견에 따라 봐 닉  

스로 항해할 것 올  명 령했다. 
(2) 여 기 서  선장과 선주의 말이 란 미 항 (美港) 이 겨울올 나기에 불편하므로 미 항에서 서 쪽  

으로 약 64때1 떨어진 그레데 항구 봐 닉 스로 가 거기서 겨울올 나자는 의 견이었다(12절) .  
(3) 그들은 자신들의 경 험 에  따라 정박하기 좋아 보이는 그레 데 항구가 있는 봐 념 스로 행 

선하기훌 원했던 것이다. 
(4 ) 그리 하여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바다의 전문가， 즉 선장과 선주의 말올 더 믿고 이 

의견올 따르고자 결정하게 되었다. 
(5) 그 결과 그들은 봐 닉 스에 닿기도 전에 유라굴로라는 팡풍 (狂風) 융 만나게 되었다(14철) . 
(6) 여기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잘못율 크게 2가지로 지 척 할  수 있다. Q) 하나님 의 영 감받 

은 바울의 말보다 인간의 말용 더 신뢰 했다. @ 선장파 선주가 비 록  바다의 전문가라 
활지 라도 바다의 주인온 하나님 이섬올 째닫지 못했다. 

(7) 그러므로 생 도들은 얼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올 인식하며 비록 외 형 적으로 인간의 
말파 생각이 타당하게 보인다 할지 라도 하나님의 말씀용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 말씀 
이 인도하는 대로 인생의 발걸읍을 한갤옴씩 옳져야 환다(참조， 뻗전 2 :21) . 

10. c!1 남풍이 훌자 팩l흙창콰 션장. 션주는 에 벌  조치훌 취 하였는가 ? (13철) 
fAl ( 1 )  그들은 남풍이 순하게 불자 득의 (得意) 한  줄 알고 핫올 감아 그해 데 해 변을 가까이 하 

고 행선하였다. 
(2) 그들은 봐닉스로 항해하겠다는 결정올 내 린  지 얼마 후 순한 남풍이 불자 몇 시 간  안 

에 그들이 원하는 봐늬스 항구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하며 의기 양양해 있었융 것 이 다. 
(3) 그러면서 항해흘 반대했던 바울에 게 조소와 멸시률 보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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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배가 그레데 남부 해안의 마다라 꽂올 툴아서 뱃사라 만에 들어서자마자 곧 이 
다 (Ida) 산에서 북쪽으로 불어오는 폭풍인 ‘유라굴로’ 롭 만나께 되었다. 

(5) 철국 초금 천까지 의기 양양했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 리 고  그들온 두려웅 (17절) 
파 굶주림 (21철)에 시달리며 폭풍의 엄청난 휘 력  앞에 자포 자기 (自 暴 自 棄) 할  수밖에 
없었다. 

(6) 이와 같이 인간의 능력과 생 각은 그 한계 (限界) 가  명확해서 인생 의  한치 앞도 내 다불  
수 없다. 뿔만 아니라 눈앞의 이 익 과  상황에 민감하며 조그마한 일 에 도  언쩨 나 실패 
할 가농성 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 

(7)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有限) 한  인생울 의지 하지 말고 무한(無限) 한  천놓자 하나님을 
전객으로 신뢰함이 마땅하다. ‘나는 내 활율 의지하지 아니할 것 이 라’ (시 44 :6) ， ‘여호 
와여 주의 이륨올 아는 자는 주롤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활 찾는 자들율 버 리지 아니 하 
심 이니 이다’(시 9 :  10) . 

]1. 힘 알헥산드리 아  배 가  벌리 데 섬 에  이르기까지의 항빼 얼 청 을  셜명 하라(13-44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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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그 레 데 해 변 을  향해 항해흘 시 작하다 

， 、 i 

• 섬 가운 데 서  ( 멧 사라 만) 폭용 유 라굴 로촬 만나 빌 려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에 서  거 루률 끌어 융리 다 

• 스르디 스에 걸 릴 까  두 려 워 하며 연 장을 내 리 고  그냥 폭쯤에 쫓져 가 다  

• 사공 (沙工 ) 들이 짐 올  바 다 에  풀어 버 리 다  

• 풍 랑은 여 전하다 

• 풍 랑은 여 전 하고 사공률이 배 의  기 구률 바다에 내 어  버 리 다  

• 여 러  날 동 안  해 와  달 이  보 이 지  않고 풍랑온 여 전하다 

• 하나님 의 사자가 바울에 게 나타나다 

바울이 사 랍틀을 위 로하다 

• 아드리 아 바다에 이 르 러 서 도  여 전 히  폭풍에 밀 려가 다  

• 군사들이 바울 의 말올 듣 고  사공률의 도망올 막 기  위 해  거훗줄율 끊 다  

• 바울의 권 유 로  사랍들이 음 식 을  벅 다  

• 멜 리 데 섬 에  상륙하다 

12 . 힘 첫째 날 사공틀이 연장을 내련 이유는 무엇 언가 ?  (17철) 
fÃ) ( 1 )  그뜰은 배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헬， 스큐오스) ， 측 쫓대를 내리고 폭풍에 

쫓져갔다. 
(2) 여 기 에 서  ‘스르디스’ 란 얄은 만 (網) 을 가리 키는데 이 만은 암초와 모래더미로 이 루어 

져 있어서 배가 여 기에 걸리 거 나  부딪힐 경우 파선하게 될 위 험 이  있었다. 
(3) 이 스르디스는 지 중해에 2개가 있는데 그중 대 스르디스는 아프리카의 북부 해 안에  접 

한 넓은 만으로， 오늘날 튜니스와 트리폴리 사이에 뻗쳐 있는 시드라 만올 가리 키 며 ， 소 
스르디스는 오늘날 가베스 만으로 카르다스 부근에 었다. 

(4 ) 그런데 지 형 적 으로 보아 사공틀이 두려워하는 스르디스는 대 스르디스로， 지 금  상태로 
바랍어 분다면 24시간 이 내에 거기에 도활할 수밖에 없었다. 

(5) 그래서 사공틀은 가능한 한 혼틀림올 줄이면서도 배률 바랍이 불어오는 방향올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 해  쫓대를 내 린  것이다. 

13. c!1 바옳운 철 망적 안 상태 에셔 샤랍물빼게 어 떤  위로의 말윷 하였는가 ? (20-26철) 
(A) ( 1 )  바울은 지난밤 하나님 의 사자가 그에게 한 말올 사랍틀에 게 전하면서 인명에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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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해 가  없으며 단지 배만 손상(指陽) 될 것 이 라고 위 로의 말을 하였다. 
(2) 여 기서 하나님 의 사자가 한 말이 란 ‘바울아 두려워 ·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 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 와  함께 행선하는 지·롤 다 네 가l 주셨다’ (24절) 라는 말이 었다. 
(3) 물론 이 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은 바울의 기 도에 대한· 웅답이 었다. 이 웅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올 판단하시는 기준은 인간의 판단 기 준과 다르다 (참조， 
사55 :8， 9 ;  룸 11:33) . 

(4 ) 왜냐하면 배 에  탄 모든 사랍들은 사실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으나 바울로 인해 생 명  
을 건 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비교， 첼 14: 14-20) .  

(5) 바울의 말은 여 러  날 동안 큰 풍 랑  때문에 구훤의 여망(蘇望) 올 잃 어 버리 고， 음식을 
먹 지  못하고 때멸미로 인해 고흉받는 모든 사랍틀에 게 소망의 빛을 제 시했다(20， 21 절) . 

(6) 이 와  같이 성 도는 절망적 인  상태에 서 도  하나님 의  엄 재 (臨在) 률 깨 닫고 성 령의 인도를 
통해 새 힘 올  공급받을 뿐만 아니 라 지 치고 굶주린 이웃들에 게 그 힘올 전해 주어야 한 
다(참조， 사40 : 1 ， 2 ; 살천 5 : 11， 14) 

14. C!1 14일빼 되 는  날 샤공뜰윤 어현 옴포률 꾸였는가 ? (27-30철) 
(Ã) (1 )  사공들은 자기틀만 도망하기 위해서 닿올 내리는 체하며 거루룹 바다에 내 려놓았다. 

(2) 그 이유는 폭풍에 빌려 배가 아드리 아 바다에까지 쫓겨왔을 때 그틀이 육지가 멀지 않 
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27절) . 

(3) 그 당시 배 위 의  사청은 배가 암초에 걸려서 파선되지 않도록 4개 의 닿을 내리고 날이 
새 기 훌  기 다리 는  상황이 었다(29철) . 

(4) 이와 같이 사공들의 도움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치 려 
고 했던 그물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울의 예 언올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5) 이 들의 행동은 배와 숭객의 안전올 책 임 진  자들로서 자신들의 생 명 을  위 해  그 책 임 을  
망각한 무책임 한  것 이 었고 더 나아가 그틀을 신뢰 하고 있 는  숭객들에 게 불안감을 조성 
할 충분한 소지 (素地) 가 있었다. 

(6) 이 러 한  사공들의 모습은 죄 인임 에도 불구하고 낙심에 빠진 사랍들올 위로하며 구원의 
소망올 제 시 한  바울의 모습과 좋온 대초훌 이룬다(21 -26절) .  

(7) 같은 배 에  탔으면서도 이 처 럼  두 부류의 사랍이 있듯이 오놀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 

도 그러 한  두 부류의 사랍이 있다. 
(8) 그런데 자신들의 안일만올 생각했던 사공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랍이 많올 수 

록 그 사회는 불신감이 팽배하고 혼란해 질  수뺀l 없다. 우리는 어 떤  부류에 속하는 
가 자신올 살펴보면서 바울과 같이 이 웃에 게  그리스도의 향기룹 발하는 자틀이 되 어 야  
할 것 이 다( 참조， 고후2 :  15) . 

15. 힘 바울응 도망하기 위 혜  거루훌 바다에 내 려놓응 샤공률의 모습을 보면셔 백푸장애게 
무 엇 이 라고 청고하였는가 ? (31 ， 32철) 

fÃ) ( 1 )  바옳은 백부장과 군사들에 게 ‘이 사람둡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회가 구원올 얻지 못 
하리 라’ 고 경 고하였다. 

(2) 이 것은 이미 바울이 이물에서 몇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 려놓은 사공들의 
행 동올 보면서 그들의 도망치 려는 생각올 간파했읍융 의미 한다. 

(3) 바울은 이전의 해상 경혐 (참조， 고후11 :25) 올 통해서 사공들이 없으면 알렉산드리 아 배 
가 움직일 수 없어서 마침내는 파선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배에 탄 모든 사랍들이 
목숨흘 잃게 되리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4) 이 와  같은 바윷의 경고에 군사들은 즉각척으로 사공들이 내 려놓은 거 루의 줄올 끊어 
버 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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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런  백 부장과 군사들의 태도는 미항에서 겨 울을 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바울 

의 충고룰 거 부했던 이전의 그들의 모습과 좋은 대조가 된다(9-12절) . 
(6) 결국 그로 인해 모든 사랍틀은 생명올 보존하게 되 었는데 (44절) 이 것은 하나님 께서 사 

자를 통해 바울에 게 약속하셨던 말씀(24절) 의 성취이다 . •  
(7) 이 처 럽  하나님 의  말씀은 거 저  땅에 떨어지 는 것이 하나도 없다(삼상3:  19) .  또한 하나 

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삶의 결단올 내리고 록시 행 하는  것이 살걸이고 말씀올 듣는 
사람틀이 마땅히 할 바이 다(창조， 녹 5:4-7 ; 히 1 1  :8) .  

16. c!1 14일빼 되 는  날 똥이 훌 푸렵후터 날이 밝율 혜 까지 바울이 한 일은 무 엇 언가 ? (33 
- 38철) 

lAl ( 1 )  바울은 사랍들에게 아무련 해도 미 치 지  않올 것이 라고 재차 위 로하면서 ， 말 뿐만 아니 
라 본올 보임으로써 그들올 격 려하였다. 

(2) 그가 보여 준 본은 구체척으로 다음과 같다. 00음식을 먹기룹 권하면서 그것이 살기 위 
한 활동의 에 너지 가  될 것 이 라고 말하였다. @ 먹올 가져다가 모든 사랍 앞에서 하나 
님께 축사(祝調) 하고 때 어먹 기 률  시 작했다. 

(3) 그러자 다룬 사랍들도 모두 안심하고 음식을 먹 었다. 음식올 먹고 힘 을  얻은 후 그들은 
밀올 바다셰 버 려  배룰 가볍 게 하였다. 

(4) 한편 누가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랍들의 총수자가 276명 에  이른다고 적 고  있다(37절L 
(5) 이처럼 정 확한 수자가 산출될 수 있었던 것은 읍식올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정 확한 인 원  

올 파악했음올 의미 한다. 
(6) 또한 바울과 마찬가지로 누가도 음식을 사랍뜰에게 분배해 주는 얼 에  앞장섰음올 나타 

낸다. 
(7) 우리는 이 사건올 통해 이웃올 향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태도가 ‘ 이웃의 고통올 함께 

나누자’라고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딸과 더불어 그것율 책 임 질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 어 야  함을 알 수 있다(약2 : 18 ; 뻗 전 2 : 12) . 

17. 힘 바울운 사랍틀에재 움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셔 그들의 안전에 대 혜  푸 엇 이 라고 말하 
였는가 ? (34절) 

(Ã) ( 1 )  바울은 ‘너회 중 머 리 터 럭  하나라도 앓올 자가 없느니 라’ 고 말하면서 사랍틀을 격 려 하  
였 다. 

(2) 이 러 한  바올의 담대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에 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 (23， 24절) 
을 그대로 이 루시 리 라는 그의 믿음에 근거하였다(25절) . 

(3) 한편 ‘ 머 리 터 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 라’ 는 말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안전을 의 미  
한다( 참조， 삼상 14 :45 ; 삼하14 : 1 1  ; 왕상1 :52) . 

(4 ) 이 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틀은 어느 위치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의 완전한 보호 
의 손킬올 체 협 하게 된다. 

(5) 하나님 의 보호하시는 섭 리 가  성 경에 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었다. 
@ 반석으로 보호하심 (출33:22 ; 신32 : 11) 
@ 환난 중에 보호하심 (^1 57: 1 ;63 :7 ;91 : 1 ; 121 : 5 ; 아2 :3) 
@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 심 (사25 :4 ;32 : 2} 
@ 손  그늘에 보호하심 (사51 : 16} 
@ 날개 그놀 아래 보호하심 (마23:57} 
@ 나그네의 동반자(창28 :5 ; 시 34:20} 
@ 주무시지 않고 지 키 심 ( 시 121 : 4) 
@ 능히 지 키 시는 아버지 (요 17 : 1 1 ; 빌4 :7 ; 살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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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하신 보호자(덤 후 1 : 12 ;  뻗전 1 :5 ; 유 1 :24 ;  계 3 : 10) 
(6)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판계가 청 상척 인  상태에 있는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낙 심 치  

않고 인내하며 구원의 소망올 바라보면서 더욱 담대해 질  수가 었다(룸 5 :3， 4) . 
19. 힘 빼 안예 었는 사랍혼 모투 몇 명 언가 ?  (37철) 

뼈 (1) 누가는 총인원 수를 276명 이 라고 기록했다. 
(2)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그 수가 76명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 입 장올 일부 학자들이 지 

지 하기 도  한다. 
(3) 왜냐하면 276명이 숭선하려면 최소한 그 때 의  적 재 량이 500톤 이 상  되 어 야  하는데 당 

시 의  선박 건축 기 술로는 그만한 용량의 배률 만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대다수의 사본에는 276명이 라고 언급되어 있다는 점 파  요세푸스(Josephus) 의  

기 록에 서 도  A. 0. 63년경 숭객 600명 융  태운 배 가  로마훌 향해 운항하먼 중 지 중해 에 서  
파션당한 사건이 있었읍윷 언급한 사실은， 당시의 해운업의 발달과 더불어 276명이 나  
태 울  만큼 큰 배 가  있었겠는가 라는 질문이 불필요한 것임올 시사한다. 

20. 힘 빼 가  난확되 어  더 이 쌍  나가지 못하자 군사률은 에 떤  의 견훌 쩨 시 했는가 ? (42-44철) 
fÃ) (1 )  배가 난화되자 군사틀은 최수가 혜 엄 쳐 서  도망할 것올 염 려 하여 그들올 모두 죽이는 

것 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법에 의하면 최수를 지 키 먼  군사가 그 죄수률 잘 지키지 못하여 

도망가게 할 경우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 벌올 대신 받이야 했기 때문이다(창조. 12 : 
18， 19 ; 16 :25-28) . 

(3) 당시 상황으로 보아 배는 화선했고 육지는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죄 수들이 바다에 뛰어들 
어 도망갈 가놓생은 충분했다(39-41절)  • 

(4) 이 런  절대 철명 (絡大絡짧) 의 상황에서 백부장은 바울올 살리기 위 해  군사들의 의견올 
묵살하고 혜 엄칠 줄 아는 사랍용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가며 나머지 사랍틀은 넬조 
각 혹은 배 물건에 매달려 육지 로 융라가라고 명 령하였다(43， 44철) • 

(5) 그 결 과  모든 사랍틀이 상륙(上健) 해 서  구훤올 얻었다. 이 처 럽  하나님째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 로 (24절)  당신의 섭 리  가운데 그들올 모두 구원해 주셨다. 

(6) 우리는 액부장의 행 동올 통해서 성도의 선 행 은  가장 무지하고 세상적 인  사랍틀에께 영 
향올 미 철  수 있으며 (뻗전 2 : 13-15)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 한  뜻은 여하한 경 
우에 라도 반드시 성 취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왕상8:56 ; 첼 12:25) . 

본장의 요절 

‘우리가 풍링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톨날 
사공들이 짐률 
바다에 풀어 버 리 고 ’  

( 1 8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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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획구불‘ 1- 10 웰리더l 섬에서의 바옳 / 11- 16 로마앤l 도작하다 / 1 7- ZZ 로마의 휴대왼률과 첫번때 때 화/짧생&루번째;‘다뽑l -l #fJ�훌�;불흩01'，'로마해|서도; 전진하다 

1 우리 가  구원융 얻은 후에 안즉 그 셈온 멜 
리 데 라 하더 라 

2 토인률이 우리에 게 륙볍한 동정옳 하여 비 
가 오고 낱이 차매 불율 피워 우리활 다 영 접  
하더 라 

3 바율이 환뭇 나무흉 거 두어 불에 넣으니 뜨 
거용융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었는 
지 라  

4 토언 률이 이 짐 숭이 그 손에 달립을 보고 서 
로 말하되 진 실로 이 사랍온 살인 한 자로다 바 
다에 서 는  구웬율 얻었으나 공의 가 살지 못하게 
하심 이 로다 하더 니 

5 바율이 그 짐 숭올 불에 떨어 버 리 매  조금도 
상합이 없더라 

6 그가 붓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융 줄로 
저 회 가  기 다렸 더 니  오래 기 다려 도  그에 게 아무 
이 상이 없음융 보고 톨려 생 각하여 말하되 신 
이 라 하더 라 

7 이  섬 에  제 일  높은 사랍 보블리오라 하는 이 
가 그 근처 에 토지 가 있는지 라 그가 우리률 영 
접 하여 사흩이 나 친 절 히  유숙하게 하더 니 

8 보블리오의 부친이 혈 병 과  이 질에 걸 려  누 
웠 거 늘  바울이 틀어 가서 기 도하고 그에 게 안수 
하여 낫게 하매 

9 이 러 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 든  사랍률이 와 
서 고첨융 받고 

10 후한 혜 로  우 리 를  대 접 하고 떠 날  때에 우리 
쓸 것올 때 에  올 리 더 라  

n 석 달 후에 그 섬 에 서  과동한 알핵 산드리 
아 배흉 우리 가 타고 떠 나니 그 배 기 호는 디 
오스구로라 

1 2  수라구사에 대고 사훌융 었다가 
13 거 기 서  훌러 가서 레 기 온에 이 르러 하루흘 

지난 후 남풍이 얼 어 나므로 이 흩날 보디융에 이 
르 러  

14  거 기 서  형 제 활 만 나  저 회 의  청 함융 받아 이 
레 훌  합쩨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 라 
1 5  거 기  형 제 들이 우리 소식융 듣고 압버오 저 

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율이 저 회 용  보 
고 하나님 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융 얻으니 라 
1 6  우 리 가  로n쩨 틀어 가니 바율은 자기 훌 지 

키 는  한 군사와 합쩨 따로 있 거l 허 락하더 라 
17 사흉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랍툴율 

청 하여 모인 후에 이 르되 여 러 분 형 제 둡아 내 
가 이 스라옐 백 성 이 나  우리 조상의 규모활 배 
척 한  얼이 없는데 예 루쌀햄에 서  로마인 의  손에 
죄 수로 내 어  준 바 되 었으니 

18  로마인올 나롤 심 문하여 죽일 죄 목이 없으 
므로 놓으 려 하였으나 

1 9  유대인률이 반대하기 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 
이 사에 게  호소함이 요 내 민 족융 송사하려는 것 
이 아니 로라 
20 이 러하므로 너 희 툴  보고 합쩨 이 야기하려 

고 청 하였노니 이 스라엘의 소망올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 인  바 되 었노라 
21 저 회 가  가로되 우리 가 유대에서 네 게  대한 

편지도 받온 얼 이  없고 또 형제 종 누가 와서 
네 게  대하여 좋지 롯한 것율 고하든지 이 야기 
한 얼도 없느니 라 
22 이 에  우리가 너 의  사상이 어 떠 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화에 대하여는 어 디 서 돈지 반대활 받 
는 줄 우리 가 앓이 라 하더 라 
23 저 회 가  일 자훌 청 하고 그의 우 거 하는 집 에  

많이 오니 바율이 아첨 부터 저 녁 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룹 중거하고 모세의 융법 파 선 지 자  
의 말융 가지 고 예 수의 일로 권하더 라 
24 그 말융 믿는 사랍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랍도 었어 
25 서로 맞지 아니 하여 흉어 질 때에 비·율이 한 

말로 일 러  가로되 성 령이 션지차 이 사야로 너 
회 초상들에 게 발씀하신 것 이  옳도다 
26 얼 렀으되 

이 액 성 에 게  가서 말하기 릅  너 회 가  듣기는 틀 
어 도  도무지 째 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 
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 이 백 성 룹의 마옵이 완악하여 져 서  그 귀 
로는 둔하게 툴고 그 놈율 감았으나 이 는  눈 
으로 보고 귀 로  틀고 마옵으로 째 달아 툴아 
와 나의 고칩융 받율까 합이 라 

하였으니 
28 그련측 하나님 의 이 구원율 이 방언에 게로 

보내 신 줄 알라 저 회 는  또한 뜰으리 라  하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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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없음)  
30  바울이 온 이태촬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 

기 에 게  오는 사랍융 다 영 접 하고 

31 담대히 하나님 나라월 전파하며 주 예 수  그 
리 스도쩨 관한 것융 가르치 되 금하는 사랍이 없 
었 더 라  

1 . C!l 본장빼 나타난 바용의 활동강울 철명 하라. 
fA) ( 1 )  본장에 나타난 바울의 활동상올 한 마디로 요약하면 철저 한 복음 전도자의 삶이 었다고 

할 수  있다. 
(2) 먼 저  본장의 전반부에는 불시착한 멜리데 섬에서 뱀 에 게  물리고 병 든  섬 주민들율 치 

료하는 바울의 모습이 묘사되어 었다(1-10철) . 
(3) 비 록  직 접 척 으로 복음올 전혔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섬 주민들이 그를 ‘신’ 

이 라고 했올 때 바울은 과거 루스드라에서 했듯이 자신이 신이 아님을 밝히고 그리 스 
도를 중거했올 것이다(14 :8-18) . 

(4) 그리고 후반부에는 로마에 도착해서 도  복읍올 담대히 전하는 바율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16-31철) . 

(5)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머무르는 동안 유 대 인틀올 만나 복옴올 중거하고 이 방언룰도 
구원받올 수 있다는 사실용 젤교하는 둥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흘 전파하며 주 
예 수께 관한 것용 사랍들에게 전파했다. 

(6) 한편 이 기 간  동안 최수의 몸으로 부자연스러움에 도  불구하고 그가 옥중 서 신  (澈中홉 
信) ， 죽 에 베 소서 ，  벌립보서 ，  꼴로새서 . 벌레몬서 둥을 집 필하였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 만 
한 사실이다(참초， 햄 3 : 1 ; 벌 1 : 7 ; 골 4 : 10; 몬 1 :9) .  

(7) 우리 는 이 와  같은 바울의 모습올 보면서 결코 불리 한 환경이 복음 전도의 열정올 막지 
못한다는 사실올 배우게 되 었다. 그러면서 여 러  가지 환경척 인  핑 계로 복음 전도률 기 
피 했던 우리 의 나약한 모습을 반성해 보자. 

2 .  c!l 바옳의 일 행 이  장륙한 곳옴 에 다 언가 ?  (1철 ) 
(Ã) ( 1 ) 그곳은 멜리 데 라는 섬 이 었다. 

(2) 이 섬 은  킬 이 가  약 2않� 넓이가 약 13km 정도 되는 섬으로 시 설리 남쪽 약 9않m. 아프 
리 카  해 안의 북 동쪽 약 288km 지 정에 위 치하고 있다(참조， 서 롤， 지 도  자료) .  

(3) 이 섬 은  B. C. 1000년경에 혜니키아인의 식 민지가 되 기 도  했다가 제 2 차  포에니 전쟁 
초기인 B. C. 218년에 로마에 의해 정 령 되었다. 

(4) 그 후 로마는 이 섬에 무니 시피웅(municipium) 이 란 지 위를 주고 상당한 지 방  자치권 
올 허 용했고 로마의 황쳐1 아우구스루스는 멜리 데시움 프리무스 옴니웅 (Melitesium 
primus omnium， ‘멜리패의 자치에 있어서 모든 일올 관할하는 우두머 리 ’  라는 뜻)이 라  
는 명 칭 의  행 정 관올 세워서 이 섬올 관활하게 했다. 

(5) 또한 아우구스투스는 많은 로마의 퇴 역  군인파 그들의 가족올 이곳에 정 착시켰다. 
(6) 바울 당시 이 섬의 원주민은 대부분 패니키아인과 카르타고인의 혈통율 이 어받았고 방 

언으로 폐니키아어와 카르타고어룰 사용했으며 라틴어와 헬라어 도  사용했던 것 같다. 
3 .  힘 옐리 데 섬 의  토언 (土A) 들은 바울의 얼행융 어 떻쩨 대 하였는가 ? (2철) 

fA) ( 1 )  토인들은 낭패 한 볼골로 바다에서 기 어  나온 바올 얼행율 특별히 동청하여 불융 피해 
주며 그들 모두률 영 접 하였다. 

(2) 당시에 도  여전히 폭풍의 영 향으로 날씨는 차 가왔고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불올 피 
운 것은 옷 이  물에 홈빽 헛어서 떨고 있는 사랍들에 게 매우 친절하고 적 절한 것이 었다. 

(3) 한편 누가는 그 섬 주민룹의 호칭으로 ‘토인’  (헬，  바르바로이) 이 라는 말올 사용했다. 
(4) 그 말에서 ‘ 야만인’ 에 혜당되는 영 어  ‘발베 리 언 ’  (barbarian) 이 라는 단어가 생겨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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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런 경 멸 의  의 미 로  누가가 그 말올 사용한 것은 아니다. 
(5) 왜냐하면 훨 라인룹은 혼히 〈바르바로이 〉룹 @ 발옵이 거 치른 사랍 @ 외 국어률 말하거 

나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올 하는 사랍(고전 14 : 1 1) @ 헬라어나 헬 라  문화률 지 적 으  
로나 도덕척으로 모르는 외 국  사랍(롬 1 : 14) 에 게  사용했기 때문이 다. 

(6)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생전 처음 본 사랍들에 게 특별 한 동정파 친절올 베 
푼 토인들의 모습율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라 자처하면서 도  이 웃에 게  사량과 친절올 행 하  
지 않은 우리 의 이 기 척 인  모습올 반성해야 한다(참초， 마 5:38-48} . 

4 .  힘 바울이 활속에 한 ot홉의 나푸률 챔 어  넣 었융 빼 어 훤  얼 이  발생 했는가 ? (3 철)  
뼈 (1 )  바울이 나무 가지훌 불에 집어 넣자 나무 가지에 불어 었던 독A까 그의 손올 물었다. 

(2) 독사는 비와 추위로 인해 나무 가지에 가만히 붙어 있다가 뜨거운 불의 열기률 느끼고 
깜확 놀라 자신올 잡고 있는 바울의 손올 물었던 것이다. 

(3) 그런데 현재 멜리 데 섬에는 독사가 전혀 서식하고 있지 않다. 
(4) 그럽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관찰력이 뛰어난 누가가 독 있는 뱅올 가리키는 헬 라어 

〈에키드나〉를 사용한 것이나 뱀에 채 물린 바옳을 보고 틀림 없이 죽으리 라고 확신했던 
원주민틀의 태도 (4， 6절) 는 당시 바울올 물고 있던 뱀이 인간에 게 치 명 척 인  명향율 끼 
치는 목사(毒뾰) 라는 사실올 강력히 업중한다. 

(5) 그래서 학자틀은 현채 독A까 서식하지 않는 이유률 약 1900여년이 라는 긴 세월이 흐 
르면서 멜리 데 섬 의  인구가 급중하고 환경 이 파괴 되므로 인해 생 태계가 파괴되 었기 때 
문으로 본다 (Ramsy) . 

(6) 바다 위 에 서  뿔만 아니 라 육지에서도 남올 위 해  봉사하다가 독사에게 불린 바울처 럽 때 
때 로  우리 도 다른 사랍올 위 해  일 하다가 원치 않는 어 려움올 당하는 경 우가 었다. 

(7) 그러나 여 하한 경우에 라도 우리는 선율 행하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잘 6 :9 ; 살후 3 : 13 ; 
덤 후 3 : 14) . 왜냐하면 우리룹 도우시는 분은 모든 것올 하실 수 있는 전농자로， 때가 
되 면  모든 것올 이 루어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히 2 : 18) . 

5 .  æ 토언률은 톡사에 물련 바윷율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 (4-6철) 
fÃ) ( 1 )  토인틀은 ‘ 진실로 이 사랍은 살인 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훤올 얻었으나 공의(公養) 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였다. 
(2) 여 기 에 서  ‘공의 ’ 에 해 당되는 옐라어 〈혜 디케〉 는 회 랍  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 채 우스 

(Zeus) 의  딸이 자 범죄에 대 한  보복자인 디 케 (Dike) 나 혹용 디 케  여신에 대용되 는  페 
니 키 아의 신을 가리 킨다. 

(3) 그러나 독사에 물린 바울에 게 @몸이 붓든지 @ 독성 이  강해 급사하는 얼 반적 인  중상 
이 한참을 기 다려도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치 명 적 인  재 난에 도  끄먹없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 

(4) 그들의 이 같은 행동은 앉은뱅이를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의 이 척 올  보고 그틀을 신으 
로 오인해 그들에게 제시를 지 내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랍들의 행 동과 얼맥 상통(一服 
相通) 한다 (참조， 14 :8-13) . 

(5) 이와 같이 어 리 석 은  인간은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나 자연 만물 또는 더 나아가 돌이나 
나무로 어떤 형 상올 만들어 놓고 그것올 신으로 섬 기 는  오류를 범 했고 현재도 범 하고 
있다(신4 :48; 사40 :20 ; 45 :20 ;  햄 10 :5) . 

(6) 우리 는 이 같은 행위가 썩어지지 아니 하는 하나님 의 영 광올 썩 어 질  사람과 금수와 버 
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어리 석고도 악한 일임 올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이 련  일 
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 켜 야  한다(출20:4 ; 레 26 : 1  ; 신 7 :25; 1 1 : 16 ; 롬 1 : 22， 23 ; 요일 5:21) . 

6 .  æ 바율이 멜리 데 섬 에  머푸르고 있는 동안 행 한  얼윤 무 엇 언가 ?  (7- 10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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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Ãl ( 1 )  누가는 3개월 동안 바울이 행 한  얼 가운데 병 든  보블리오의 부친파 섬 주민틀을 고쳐 
준 얼 만융 기륙하였다. 

(2) 누가는 바율이 가이사에 게  효소한 최수의 폼으로 멜리 데 섬에 있 었지 만  그의 사역 가운 
데 하나님의 농력 이 계 속  나타나고 있옵융 실중하려고 이 삽화척 인  이야기톨 기 록한 
것 이 다. 

(3) 바울파 같이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어 떠 한  상황 가운데 처혜 었다 할지 라도 그리 스도 

의 얼올 최 선융 다해 수행하여야 한다(고전 15: 58). 
7 .  [!1 삐}율의 얼행 훌 3 얼  동안 천컬하게 빼 컵 한  사랑운 누구언가 ? (7철) 

fÃl (1 ) 그는 멜리 데 섬에서 쩨일 높은 사랍언 보활리오 (Publius) 였다. 
(2) 여기에서 ‘체일 높은 사람’ 에 해 당되는 웰라어 〈프로토〉 는 멜리 데 섬 에 서  발견된 비 문  

(輔文) 들에 의 하면 한 관직 의 효칭 이었다. 
(3) 그래서 학자들은 보블리오가 멜리 데 성올 판할한 로마의 행 청  판리였다고 주장한다 

(Ramsy) . 
(4 ) 그런데 그의 부친파 함께 멜리 데 섬에서 토지률 소유하고 살고 있는 점 으로 보아 보불 

리오가 멜 리 데 출신이 라는 사실올 때제할 수 없다. 
8 .  힘 바옳이 벌려 대 샘 에 셔  뱅 옳  고쳐 출 사랍윤 누구언가 ? (8， 9철) 

fAl (1 ) 그 사랍은 보블리 오의 부친으로， 열병 (熱病) 과 이철 (빼훌) 에 걸려 누꿔 있었다. 
(2) 보블리오의 부친이 걸린 열병은 1887년 그 병훤체인 미 생물 마이크로코쿠스 멜리 탠시 

스 (Micrococcus melitensis) 가  발견되고 멜리 데의 염소 찾훌 먹 고서 발병 한다는 사실 
이 밝혀질 때까지 멜리 데률 포함한 일부 지중해 지 역에 넬리 퍼져 있던 병 이 었다. 

(3) 이 병에 걸릴 경우 보통 4개월 이상을 고생해 야  했는데 그 병 이  간혈척으로 환자를 괴 
롭혔기 때문에 누가는 이 혈병올 복수형으로 묘사하였다. 

(4) 바옳은 병 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블리오의 부친에 게 안수， 즉 손을 얹고 기 도함으로써 
그의 병올 치료하여 주었다. 

(5) 한편 독사에 게 물려도 죽지 않고 안수로 병 올  고친 바울의 행 위 는  예 수께서 송천하시 
기 이전에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 게 따흘 표식파 관계가 었다. ‘맹올 집 으며 무슨 독올 
마실지 라도 해률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 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 라’(막 16: 18) . 

(6) 이 러 한  표식은 복읍을 확중하고 하나님의 권농올 보여 주는 능력으로서， ‘사도의 표’ 
가운더l 하나였다(고후 12 :  12) .  

(7) 오늘날도 많은 사랍이 병 원에 서  포기 한 수많은 병 들올 안수로써 낫게 하는 경우들이 
었다. 참그리스도인이 라면 이 러 한  이척올 통해 그리스도륜 중거 하여야 한다(참조， 고전 
12 :28-31) . 

9 . [!1 보훌리 요의 푸천의 뱅 이  나았다는 소식 이 전혜 저 자  에 현  자률이 바용울 찾아왔는 
가 ?  (9철) 

fÃ) (1) 멜리 데 섬에 거 하는 다른 병든 사랍틀이 바울올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 
(2) 이 때에 바옳온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올 고쳐 준 것 이  아니 라 영 혼의 질병도 고쳐 주었 

다. 즉 그들에 게 복음융 중거 하여 혜수 그리스도훌 믿게 했다. 
(3)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 의  최초의 감독(bishop) 이 되어 순교했다는 전송(傳承) 이나 멜리 

데 섬에 기 독교인의 카다콤이 많다는 사실이 이 러한 바울의 사역몰 찰 중명 해 준다. 
(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게  나륨대로의 독륙한 은사와 채농올 주셨으며 이를 통해 영 광을 

받기 원하신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어 떠 한  처지에 처할지 라도 우리 의 가진 모든 것올 
복음 중거 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참초， 뻗 전 4 :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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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1 바울에 게  병 고첨융 받윤 사랍툴운 바율의 얼 뼈 에 게  어 떤  보합율 하였는가 ? (10철) 
fA) (1) 그들은 후한 예로 바올 일행을 대접하고 떠날 때에 바울 일 행이 쓸 것을 배에 실었다. 

(2) 여 기에서 ‘예 ’ 에 해 당되는 헬라어 〈티마이스〉 는 ‘가격 ’ ， ‘사례금’ ， ‘보상금’ ， ‘존경 ’ ， 
‘공경 ’ 이 라는 뜻을 지 녔다. 

(3) 그러므로 후한 예 로  대접 했다는 말은 그들의 병 올  고쳐 준 바울과 그 얼 행에 게  그들의 
정 성 이  담긴 답례， 즉 심 심 한  감사를 표 했다는 뜻이 다. 

(4) 뿐만 아니 라 그들은 태풍 유리굴로로 인해 모든 것 이  파손되거나 바다에 버 려졌음올 알 
고 바울의 일 행 이  떠 날  때 식 량파 의복 둥 앞으로의 항해애 필요한 모든 것을 배에 실 
어 주었다. 

(5) 이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률 베푼 자를 향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 이  인 지  상 
정 (A之常情) 이 다. 

(6)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값없이 구원의 은총올 허 락하신 하나님 올  향해 끊임 없는 감사 
를 표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 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엘 5 :20 ; 벌 1  : 3; 골 1  
: 12 ; 3 : 15 ; 살전 5: 18) . 

11. c!1 바옳의 얼 행 이  벌리데 섬 에서 보낸 기 간윤 얼마 동안이 었는가 ? ( 11철)  
때 ( 1 )  그들이 멜리데 섬에서 지 낸  기간은 약 3개월이었다. 

(2) 그틀이 멜리데 섬 에  도확한 날올 10월 중순이나 하순으로 보았율 때 그곳융 떠 난  날은 
2 월  초순경이 된다( 참조. 27장 a 8) . 

(3) 그런데 혹자에 따르면 지중해에서의 봅철 항해는 2 훨  7얼부터 시작되 었다고 한다. 왜 
냐하면 그때부터 서풍이 불기 때문이 었다. 

(4) 한편 그들이 타고 떠 난  배는 디오스구로， 즉 스파르타의 황제 레 다 (Leda) 의 푸 아둡인 
카스토르 (Castor) 와  폴룩스(P이lux) 률  기호로 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 였다. 

(5) 뱃사랍블은 제우스에 의해 쩨미니 (Gemini) 별 자리로 변 형 된  카스토르와 폴록스륨 폭풍 
가운데서 도  행 운융  가져 다 줄 수 있는 쌍동이 신으로 여 겼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 
가 이들율 이물에 장식 한 것온 당연했다. 

12. C+]  로마로 가기까치 알헥산드리 아 배 의  얼청운 에 며 한가 ?  ( 1 1- 14 컬) 
� ( I )  멜리데 섬융 떠 난  알렉산드리 아 배는 북동쪽으로 항해하다가 시 설 리  동해안에 위 치 한  

수라구사 ( Syracuse) 항구에 이르렀다(12철) . 
(2) 이 곳에서 때는 3얼 동안 화물올 싣고 내리며 순풍융 기다리 다가 이탈리 아의 변 방에  었 

는 중요한 항구로서 메시나(Messina) 해 협 의  이탈리 아 쪽에 위 치 한  래 기온 ( Rhegium) 
으로 향하였다(13철). 

(3) 레기옴에서 하루률 지 낸  알팩 산드리 아 째는 다융낱 불기 시작환 남풍율 따라 2 일  만에 
이 탈리 아  해 안올 융라가 보디융 (Puteoli) 까지 약 288km흘 항해했다( 13철) • 

(4) 바울의 일행온 보디융에서 7일간 형쩨들의 청 합융 받아 머 무른 후 로마로 융라갔다. 
(5) 더 자세한 바옳의 멜 리 데 - 로마 여행은 서롤 지도 자료훌 참조하라. 

13. 힘 바옳윤 로마로 가기 앞셔셔 보다융얘셔 누구훌 만빠는가 ? (14컬) 
뼈 (1) 바율온 보디율에서 형쩨활 만냈다. 

(2) 여기서 ‘ 형제’(옐， 아댈포스) 란 말은 혈육척 인 형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 
나가 된 믿옴의 형체률 의 미 한다. 

(3) 한편 이탈리 아의 항구언 보다융에서 믿옴의 형제툴융 만났던 사실은 매우 흥미 롭다. 
(4) 그것은 보디융의 환경이 항구인 까닭에 기독교가 들어가기에 척 합하였고 게다가 로마 다 

옴으로 오래된 유대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농했으리라 보여진다. 
(5) 보디융의 믿융의 형쩨뜰용 바울융 초청해 7얼 동안 합쩨 었으면서 그에 게 복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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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론융 듣고 또한 깊은 성도간의 교제훌 나누었율 것이다. 
(6) 바울이 최 언엄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그곳에서 머 불  수 있었던 것은 @ 팩부장이 특 

별한 업무로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거나@ 시돈애서처 렴 (27 :  3 )  팩부 
장이 바윷에 게 동료 신자들융 만나서 그률의 대접융 받올 수 있도륙 허 락했기 때 문 둥 
의 이유가 있었윷 것이다. 

(7) 오늘날 성도간의 교쩨도 바울의 경우쳐 럽 그리스도의 사량과 말씀이 주가 되어야 한다. 
그렬 때에 그 교제 속에 하나님과 그 아툴 예수 그리스도쩨서 함쩨 하신다( 요혈 1:3 . 7) . 

14. CÐ 로1J}로 률에요는 삐}율융 맞야한 샤랍률용 누구언가 ? (15철) 
lÃ1 ( 1 )  바옳파 그 얼행을 영 접 한  사랍들은 로마 교회 의 성도틀이 었다. 누가는 이틀에 대 해 서  

도 역시 ‘ 형쩨틀’ 이 라는 호청융 ^}용했다. 
(2) 그툴용 이미 바율이 보디융에서 7일융 머무는 동안 그의 소식율 듣고 그훌 영 첩 활  만 

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3) 그러다가 바율이 로마로 틀어온다는 소식율 첩 했융 때 그들은 로마에서 약 69떼나 떨 

어 진  압버오 저자와 약 5않m 청도 떨어 진 삼판까지 나와서 바울율 맞이 했다. 
(4) 여기에서 ‘압버오 처차’ 는 얼종의 휴식처로서 그 주변에는 장이 서 는  마융이 었었고 

로마로 연 결된 합비아 대로(8. C. 312 년에 로마의 검 찰판 압피우스 글라우디우스의 이 
륨올 딴) 가 있었다. 포한 ‘삼관’ 은 휴식을 위한 장소로 일종의 여 인숙이었다. 

(5) 이 러 한  로마 교인틀의 모습은 허 례  허 식 (虛體盧廳) 에서 나온 것이 아니 라 진섬에서 나 
온 것으로 오늘날 참된 기뽑과 진실이 없는 형 식주의에 찌든 성도간의 교체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참조， 삼상 20: 30-42) . 

15. CÐ 그훌 명 챔 하는  료마 효언률융 톰 삐}융의 모습은 어 뼈 한가 ?  ( 15철) 
!Ã1 ( 1 )  바율은 그들용 보고 하나님째 사혜 (調體) 하며 담대한 마용융 얻었다. 

(2) 왜냐하면 주쩨서 그률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 19: 21) 그 자신도 계속척 언 
복옴 중거률 위 해  로마에 가기툴 열망했는데 (23 : 11) 그것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3) 또한 3 차  전도 여 행  시 로마 교회륨 위해 로마서훌 쓰면서 로마 3it회의 방문킬융 열기 
위해 오랫동안 줌비했는데 그것이 열매훌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롬  1 : 8 ;  15 : 14- 17) . 

(4 ) 비 록  그가 예상했던 방법. 측 자유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 만 그는 멀 
리까지 나와서 환영해 주는 로마 교인톨의 따뭇한 행동융 보면서 그의 기도가 웅답되 
었음을 느꼈고. 장차 로마에서 해야 할 복읍 중거의 사명에 대해 새로훈 각오툴 다짐 하 
게 되 었다 ( 참조. 21 31철) • 

(5)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만남은 상호간에 새로훈 믿옵의 용기를 
줄 뿔만 아니 라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한 초건이 된다( 참조， 꿀 3 :9- 14) . 

16 . 띤 로마로 효송펀 삐}율빼채는 에 면  훌훌갤야 주에 쳤는가 ? (16철) 
(A1 ( 1 )  바울에 게는 그룹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개 인척 언  거쳐에서 지 내도 좋다는 륙천 

이 주어졌다. 
(2) 로마법으로는 이 련  경우에 최수와 간수롤 하나로 묶도록 규청되어 있었다. 따라서 바 

울의 손목도 그활 지키는 군사의 손목과 죄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 ( 참조， 벌 1 :  13) . 
(3) 당시 로마에는 약 9. 000명의 병 력 이  궁정 수비대로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틀용 올번쩨 

(顧훌훌制) 로 최수률 감시하였다. 
(4) 그런데 이 런  쩨도가 군사툴올 복옴의 포로가 되도록 하는 결과륨 낳게 하였다( 참조，  앨 

6 :  20) . 왜 냐하면 그들옹 툴아가면서 바율융 감시할 때마다 복음융 들었융 것이고 그 
나머지 군사들도 바옳융 만나 본 군사둡융 흉해 복융융 틀었융 것이 기 때 문이 다. 

(5) 한편 바울이 이와 같은 륙천융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률 로마에까지 효송한 액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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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적 인 명가 때문이었다 ( 참초. 27: 2. 3l 43) . 
(6) 즉 백부장으로부터 바울올 인계받은 황재 근위 대의 대장이 배 훼에서 절망 가운데 있 

는 사랍틀올 격 려 하고， 사공들의 옴모룰 분쇄하여 많은 생명융 구하며. 멜리 데 섬애서 
병자들올 고쳐 준 것과 같은 바융의 선행에 대한 보고훌 듣고 긍정척 인  평 가률 내려 바 
울에 게 특혜률 허 락했기 때문이다. 

(7) 이 런  하나님의 환경척 인  인도가 바옳로 하여금 로마에서도 복음율 담대히 중거하며 욱 
중 서신올 집 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23. 3α 31절 ; 참초， (g) 1) . 

17 . c!1 바율이 로마에 도확환 3 웰  후에 효대 한 샤랍률용 누구언가 ? ( 17- 20컬) 
(Ã) ( 1 )  바울은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 중 높용 사랍들올 청 하였다. 

(2) 여 기 에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랍틀’ 이 란  로마에 있는 회 당과 유대인 공동체의 지 도자들 
율 의 미 한다. 

(3) 바울이 그들올 초청 한 목적은 자신올 변중하기 위함이었다. 
(4 ) 즉 자신이 죄 인으로 로마에 호송된 것은 이스라엘 백 성 이 나  그 초상의 규모률 배 척  (排

투 )  한 얼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륨 고소하여 로마인에 게 넘 겨  주었고， 
로마인틀이 그의 무죄를 확인했으나 그룹 죽이고자 했먼 유대인들의 반대로 그 자신이 
마지봇해 가이사에 게 호소했기 때문이 라고 젤명하였다(17- 19철)  • 

(5) 이와 같은 그의 변중은 과거 예루살댐 에서 있었던 얼 (21: 27-23 :  10) 파 가이사랴의 벨 
릭스 총톡 앞에서 변롱한 일 (24장) 그리 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 바  왕 앞에서 있었던 
얼 (25， 26장) 올 압축. 요약한 것이다. 

(6)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쇠사슬에 매 이 게  된 것온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 라고 밝혔다. 
18. æ 바옳이 죄사솔얘 째 이 게  훤 근본척 인 원 인윤 푸엇 언가 ? ( 20철) 

� ( 1 )  그 훤언은 ‘이스라엘의 소망’， 측 메시야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 었다. 
(2) 바율은 이 미  멜릭스와(24 : 21) 베스도 (25 : 19) 그리고 아그립바 (26: 7) 앞에서 도  밝혔듯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사렛 예수에께서 성취되었다고 믿었다. 
(3)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사실융 부청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률 나사랫 이 단으로 

몰아촬였다. 

(4) 왜냐하면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야는 예수처 럽  가난하고 초라한 분이 아니 라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 흑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출해 내는 정 치 척 인  해 방자요 통치자였기 때문이 
었다. 

(5) 그러므로 그틀은 예수률 메시 야라고 믿으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대 속척 인  죽옴파 3 
얼 만에 부활하심올 중거 한 바율이 눈에 가시 같은 폰채로 보얼 수밖에 없었다. 

(6) 그래서 그들은 바윷을 @ 나사렛 이 단의 괴수 @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언틀을 소요 
카l 하는 자 @ 성전올 더 럽 힌  자라는 최목융 씌워서 죽이 려고 했고 그 덕분에 바울은 
쇠사슬올 매고 로마에까지 끌려오게 된 것이다(참조. 24 : 5. 6) • 

(7)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불신자틀로부터 조롱파 핍박율 받는 가장 큰 요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올 믿는다는 것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성도틀의 유일한 차량거 리 는  십 
자가뿔이다(참초， 고전 1 : 17. 18 ; 갈 6 :  14) . 

19. æ 바율의 변혼율 툴윤 유대 언 치도자틀윤 에 뻗  반용융 나타냈는가 ? (21， 22컬) 
lÃl (I) 그틀은 바울에 대한 편지롤 유대로부터 받은 척도 없고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랍이 그에 

대해 좋지 옷한 것융 이 야기한 척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2) 그러 나 이미 그 당시 기독교는 로마의 유대인 사회에 어느 정 도  알려져 있었고. 바옳이 

유대 인들의 최초의 송사롤 받은 지 2년 이상의 세월이 흉렀기 때문에 (21: 27-30) 바울 
에 대해서도 어느 정 도는 알려져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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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그들의 대답이 사실이 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바율과 기독교에 대해 관여하기률 
꺼 리 는  그틀의 섬 청 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4) 왜 냐하면 그틀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에 의해 A. D. 49년이나 50년경에 기독교 문쩨 
로 인해 폭동이나 소풍올 근철한다는 이유로 사랍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사건을 
경 험 했기 때문이다(참조. 18:2). 

(5) 그래서 그물은 lt}율과 기독교롤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는 확답율 하지 않았다. 단지 그 
들온 어 디 서 나  사랍률의 반대률 받고 있는 기독교흩 목숨율 내 걸고 전파하고 있는 바 
울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흥미률 표시 했올 뿐이다. 

20. c!l 바옳윤 휴대 언 지도차틀확 째 차  모엄융 가쳤융 빼 푸엇용 하였는가 ? (23 철) 
fÃ) ( 1 )  바율은 아첨부터 저녁까지 그뜰에 게 하나님 나라률 강롬하고 중거하였으며 모세의 융 

법 과  션지자의 말융 가지 고 예수의 옐로 권하였다. 
(2)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와 ‘예수의 일’ 은 매우 멀첩한 판계가 있다. 왜냐하면 예 수쩨 

서 전한 메시지의 중심 주쩨는 하나님 나라이 며 (마 4 : 17; 막 1 : 15) 예수쩨서 하신 일 도  
하나님 나 라  복옴올 천하는 얼이었기 때문이 다 (마 4 :23;9 : 35; 녹 8 : 1 ;9 : 1 1) . 

(3) 바율이 권한 예수의 일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옳 예수쩨 척용시 킨  것으로. 비 시 디 아  
안디옥 희 당에서 행 한  썰교(13 : 17- 41) 와 로마서에서 그 강론의 요지톨 짐 작할 수 있 
다(참촉 롬3 :21-26) . 

(4) 이률 한 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야이 시 며， 인간틀의 최률 대속해 십 
자가에 못박혀 축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당신율 믿는 자에 게 죄 사함파 의 롭다 하 
심율 주셨다는 것이다 ( 창초. 31철) • 

(5) 유대인들 가훈데는 이와 칼은 바용의 강론에 대해 믿는 자틀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었다(24철) .  

(6) 이 처 럽  복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얼차척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 
진다(참초， 마 3 : 12) . 그러나 우리는 총말의 알곡과 가라지툴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융 전할 때는 ‘복옵의 중인’ 으로셔 항상 최션올 다해야 한다( 참조， 고후 2 : 1-5) . 

(7) 한편 바율이 복용융 유대인 지 도자들에 재 강조했던 장소는 그가 우거하는 집 으로 30철 
에 나오는 그 ‘셋집’ 이다. 

21 . c!l 바옳흩 셔로 맞치 아니하여 흩어치는 휴대 언 치도자률융 향혜 푸엇이 라고 하였는가 
? (25-28철) 

(Al ( 1 )  lt밟융 그들에 게 ‘생 령 이  션지차 이사。r로 너희 조상틀에 재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라 
고 말하였다. 

(2)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웃시야가 죽던 해 에  이사야훌 활러서 회 개치 않는 패 역한 유 
다 팩성룹의 모습융 말씀하신 사 6 :9. 10-융 인용하였다 

(3) 이 말씀온 이미 메시야가 오셨는데도 영 첩 치  않으며 회 개 치  않는 영 척 인  소경들융 향 
해 예수께서 인용하여 말씁하신 척 이  있다(마 13: 14. 15; 막 4 : 12;요 12: 40) • 

(4 ) 바울은 이 말씀올 통해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 지도자틀의 영척인 소경 상태률 지 적 하였 
고 그것이 복음율 고의로 거부한 그들의 완악합 때문에 유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5) 더 나아가 그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구속의 복움이 이방인에 게 직 접  주어지 께  되었 
다고 선포하였다(28철) . 

(6) 이 제는 육척 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 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한 믿음의 자손， 족 
복음올 받아들이는 성도틀이 참 이스라앨이 되었다(톰9:6- 13 ;찰3:7) . 

(7) 이 처 럼  진리률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훌 믿지 못하는 자틀은 언재 라도 그톨이 누릴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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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올 빼앗기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와 갇은 생도의 륙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 
단단하제 복용의 줄로 허리흘 동여야 할 것이다(참촉 마11 : 12) . 

22 . C+] 바옳윤 하나념의 야 구훨이 누구에 재로 보내지게 되 었다고 하였는가 ? (28철 )  
[Ã) ( 1 )  바울은 하나님 의 이 구원의 말씀이 이방인틀에 게로 보내지 게  되 었다고 말하였다. 

(2) 이 와  같온 결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션택받은 민족이었고 (신7 :6. 1) 그틀에께서 메 시  
야가 나셨으며 (2:22-39) 복읍올 누구보다 먼 저  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톰1 :  16) 그리 
스도률 영첩하지 않고 축였융 뿔만 아니 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마8 : 10- 12 ; 요9 : 39 
-41 ; 12 : 37-40) . 

(3)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누린 모든 륙권은 택함 받은 이방인， 측 복옴율 받아들인 모든 
주의 액 성 에 게 로  이 양되었다 (마 21 :43 ; 롭 11 :5-7 ; 뻗전 2:5- 10) . 

(4) 이사야와 미 가는 이 런  상황융 이미 오래 전에 성 령율 홍해 예 견받고 다읍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말얼 (末 日 ) 에 여호와의 천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에  굳게 껄 것이요 모든 작  
은 산 위 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 로 모여들 것이라’(사 2 : 2 ; 미  4 : 1) .  

(5) 그러므로 이방언의 천도는 유대 인의 완악합 때폼에 이루어졌지만 이 미  창쩨 전 에  계 획  
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인 섭 리 의  한 파정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6) 한편 본철의 기록용 이방언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수차폐 의  말룹 가훈데 기록과 시 간  
상으로 불 때 가장 나중에 한 말이다 (비교. 13 : 46 ;  18 :6 ;22 :21 ;26 : 20) . 

23. C+] 누가는 그 후 2년 동안의 바윷의 생 활상율 어 떻 게  기폭하였는가 ? (30. 31철 )  
lAl ( 1 )  누가는 바울이 2 년  동안 자기 셋 집 에  유하면서 그에 게 찾아오는 사람틀융 다 영 접 하고 

담대히 복용융 중거하였다고 기 록하였다. 
(2) 혹자는 바옳이 셋집에서 머무른 2년에 고소자의 법 청  기 한인 18개월파 바울의 석 방  수 

속에 걸리는 기 간까지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Ramsay) . 
(3) 어쨌거나 바옳은 표류하는 알펙산드리아 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듯이 (27 :24) 

가이사에게 재판융 받고 무최가 션고되어 A.  D .  63년에 훌려 냈다(아마도 바율에 대 한  
산혜드련의 소송은 궐석 (關席)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  

(4) 그 기 간  동안 바윷온 에 베소 교회와 벌립보 교회 꼴로새 교회 그리고 빌패몬에 게 편 
지 률  보냈는데 이 4편의 서신이 그 유명 한 옥중 서 신이다. 

(5) 그는 이 편지률윷 두기고와 오네시모， 에바브로디도륨 롱해 보냈으며， 그 기 간  동안 바 
율의 옆에는 에바브라， 마가， 요한， 데마， 유스도 풍의 친구률이 함께 있었다. 

(6) A. D .  63년 풀려 난 바울은 마게도냐와 여 러  곳올 여행하면서 복옴율 천하다가 A. 
D . 66년 다시 투옥되어 A. D. 67년 순교하였다. 그 기간에 바울은 디모데 전 · 후서 와  디 
도서률 기룩하였다. 

로마의 군대 조칙 
본셔 에 는  ‘이 달리 야대 ’  (10: 1 ) 라든가 ‘아구사노대 ’ (27: 1) 또는 

백부창 (23: 17) 과 강윤 로마의 군대 쩨 체 에 대 한  언급이 나온다. 
따라서 신 약  시 대  당시 로마의 군대 조직 이 어 떻 게  이 루 어 져  었 
는지 에 관하여 살펴 보는 것은 본셔훌 얽 어  나가는 데 도움이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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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 다. 
로마 체국에 상버 문 (혐훌훌單) 채도가 확렵훤 빼는 마리우스 (Gai

us Marius. B. C. 157-86) 황쩨 시 대 이 다. 그 이 천에는 다만 필요에 
따라 백생률융 차출하여 병 역융 수행 하였다. 그러나 마리우스가 
극빈자톨융 구채 하기 위 한  청 책 의  일환으로셔 그률융 모아 군대 
채 제 률  갖추기 시 작한 이후 점 차  상버 군 쩨도가 청 착되 기  시작하 
였다. 이 렇게 하여 채쩨훌 갖추기 시작한 로마의 군대 조직운 황 
재 흉  보호하는 황체 근위 대와 로마 쩨국의 수도률 방어하는 로마 
추푼꾼이 라는 특수군 외 에  다융과 칼윤 군 죠칙으로 발천하였다. 

1 .  군단 (Iegion) 
마르쿠스 야·우멜 라우스 (Marcus Aurelius. A.. D. 160-180) 황째 

당시 에 는  30개의 군단이 초직 되 어  었었다 1개 군단온 6 .000명으 
로 구성 되 었는데 대개 로마의 식 민지훌 홈치하번 총톡이 자기 풍 
치 령 에  있는 군단의 최고 사령환직울 맙았다. 한펀 1개 군단의 초 
직 윤  10개 보명 대로. 1개 보뱅 대는 3개 충대로 그리고 1개 중대는 
2개 백 언대 ( centuries) 로  구성 되 어  있었는폐 백 언대률 지 휘 하는 
자가 곧 핵푸창 (27: 1 ) 이 었마. 

2. 보조 부대 (auxiliary) 
보초 푸대논 위 난시 (危훌훌時) 주로 군단 천명 력의 이동이 용이 하 

지 않율 혜 이률 타개 하는 보조척 역 활융 도딸아 하였는례 톡 렵 훤  
보 뱅 과  기 명  또는 보명 기 뱅 이  ·혼합훤 뱅 력 . 풍으로 구생되 어  있 
었다. 1개 보조 푸대는 대개 500명으로 죠직 되 어  있었지 만 경 우  
에 화 라  어떤 푸 대 는  1 .000명으로 구성되 기도 했 다. 봐라셔 우리는 
본셔 에 나오는 천후장 (23: 18) 이 바로 이 찰옹 보초 부대의 최고 
지 휘 자 직 위 에  해 당되는 칙 책융 가진 자였용율 알 수 었다. 

3. 본서에 나오는 로마 군대 
@ 이 랄리 야대 (ltalian Cohort) : 활혜스련의 가이샤라 (Caesa

rea) 및 그 주변 지 역 에  배 치 되 어  었댄 로마 군단의 5개 보뱅 대 중 
1개 보병 대 이 다. 이 보명 대의 뱅 력옴 모두 로마언으로 이루어 져 
였 였는데 우리 가 찰 알고 있는 고낼료 (Cornelius. 10: 1 ) 가 바로 
이 푸대의 백부창이 었다. 

@ 아구사도대 (Augustan Cohort) : ‘아구사도대’ 란 풋윤 곧 ‘황 
체의 보병 대’ (the Imperial Cohort) 이 다. 이 푸대 역시 이 랄리 야  
대 와  마찬가지로 가이샤라 및 그 주 변  치 역 에 배 치되 어  었 던  1개 
보병 대 이 다. 

4. 7 1 타  
로 마  제 국은 이 상과 찰운 군대 외 에도 식 민지의 민뱅틀을 홉수 

하여 자신들의 군사 지 휘 하에 두었었는데 천부창이 바윷율 호송 
하기 위 하여 차출하였던 보명과 마뱅， 창군 (뼈軍 ) 툴 (23: 22. 23)이 
바로 이 러 한 민병들이 었댄 것으로 추갱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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